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겪고있 
때 만주 



-리 워 지 



나는 만주의 정세가 매우 험악한 때에 감 옥에서 석방되 
었다. 

반일독 서회사 건으로 온 도시가 발칵 뒤 집히던 1929 년 
의 가 을처럼 길팀의 거^ 에는 계엄 사태를 방불케 하는 긴 
장된 분 위기가 떠돌고 있 었다. 도로 교차로 점들과 관청건 
물의 주변에 서는독 군서의 힌 병들이 통행인 들을세 워놓고 
검문 검색을 하고 있 었다. 총대를 들고 이 골목， 저골 목에서 
가택 수색을 하는 군 경들도 보이 었다. 

이 립삼의 좌 경노션 때문에 온 만 주땅이 진통 
던 시 기여서 공기가 이만 처만 살 벌하지 않 았다. 
지방 에서는 5.30 폭등이 한창 벌 어지고 있 었다. 

우 끗ᅵ 나라 역사 7^ 속에서 5.30 폭동 이라고 j ᅳ 
있는 이 투쟁을 중국사 람들은 《적색 5 월 투쟁》 이라고 한 
다. 우 근 ᅵ가 이 투쟁을 5.30 폭등 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상 
해 에서의 5.30 참살 5 돐에 즈 음하여 벌어 S 투 쟁이고 또 5 
월 30 일에 그 투쟁이 절정을 이 루었기 때문 이다. 

당시 중국공 산당의 지 도권을 잡고 9J 던 이 립삼은 1925 년 5 월에 있은 상 해시민 
들의 영옹적 투쟁을 기 « 하기 위하여 전 국에서 노 등자， 학생， 시민 3 파가 파업을 일 
으키는 등시에 폭등 형식의 투쟁을 전 개하여 쏘비 에트유 격대를 창설할 것을 전당에 
지시하 였다. 

이 노선이 내 여오자 만 주성위 산하의 혁명조 직들은 이 립삼이 제창한 《한 개성 
또는 수 개 성의 우선적 승^》 라는 구호를 들고 군중을 동 원하여 도처 에서 돌격식 
집회를 소 집하고 폭등을 일으 켰다. 등만의 거^ 와 농촌 들에는 폭동을 선 등하는 삐 
라와격 문들이 나붙 었다. 

5.30 폭등의 시작 과합께 공 산주의 자들에 대한 적들의 공 세는전 례없이 강 화되었 

다. ᅭ ᅳ I ᅳ ᅳ 

그 파등이 벌써 길팀 에까지 미 처오고 있 었다. , _ = 
감옥을 나와 내가 맨처 음으로 찾아간 곳은 우 마항에 있는 손정도 목사의 집이었 

다. 일곱 팥 등안 꾸준히 옥바 라지를 해온 손정 도일가 사람 들에게 고 &다는 인사라 

도하고 떠나는 것이도 e ᅵ라 고나는 생각하 였다. ^ᅳ」 

손정도 목사는 자기 자식이 감옥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기^ 하면서 나를 맞아주 

었다. ^ ᅳ"" ^ ᅳ ^ ： ᅳ그 ᅳ 

《군 벌이 자네를 일본놈 들에게 뇜겨 줄가봐 우 5 ᅵ는 은근히 마음을 조이 었네. 형 

을 지지 않고 무사히 풀려나 왔으니 천만 다행일 세.》 ― ᅳ 

《목사 님께서 후원을 잘 해주신 퍽에 저는 감옥 생활을 한결 힐하게 했습 니다. 저 
때문에 옥^ 들에게 돈도 많이 찔러주 셨다는 13] ᅵ 그 신세를 무 엇으로 갚을지 모르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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습 니다. 목사님 은혜를 일평생 9J 지 않 겠습니 다.》 
목사는 그때 중국 관내로 같 준비룰 하고 있 었다. 

나는 손 정도목 사에게 무슨 까 닭으로 갑자기 길 팀에서 떠날 생각을 하게 되었는 

가고물 었다. : ᅳ 3 ᅳ ― ― 

손 목사는 한숨을 쉬고 나서 서 글프게 웃 었다. 

《장작 팀까지 맥을 추지 못하게 이제는 이 길팀바 닥에서 우^ 를 비 호하고 후원 
해줄 힘도 바할 수 없게 되 었네. 장 작상이 조선사 람들을 도 와주지 않으면 일 본군대 
가 처들 어와도 야 ^ 이야. 3 부가 통 합되면 독립 운동도 날 개팥린 용마가 되^ 라고 생 
각 했는테 용마 는커녕 집안싸 움으로 평온할 날이 없으니 이 고장에 더버티 고있을 

생각이 나지 않 네.》 ^ ^ 

관 내에는 그가 상해임 시정부 의정원 부 의장과 의 장직을 겸임할 때 가깝게 지내 
던 인 사들도 있었고 흥사 ^ 시절의 ^ 우들도 있 었다. 손 정도가 관내로 들어 가려고 
결심한 것은 그런 사 람들과 다시 연계를 가지고 독립 운등에 더 적극 적으로 투신해 
보려는 등 기에서 출 발하지 않았겠 는가고 생각 된다. 

손정도 목사는 일제의 만주 침공이 시간 문제로 되고 있는것 같은테 성주는 장차 
pffll^Sfl^ j^falg 뇨 _ ᅳ ：： t m —― — L 

《처야 다른 길이 있습 니까. 군대를 크게 조직해 가지고 일제놈 들과의 결판을 내 
자고 합 니다. > 

내 가 이런대 답을 하자 손 목사는 놀라서 나를 처 다보 았다^ 

^총 으로일 본과맞 서보겠 다는건 가?: > ， ^= 

《그 렇습 니다. 그 길 밖에야 다른 출로가 없지 않습 니까. > , „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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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채호 




여순 형무소 



《일 본이 세계 5 대 강국의 하 나라는 걸 명심하 라구. 의 병이나 독 립군도 일본의 
신식 무장앞 에서는 맥을 못추고 주저 앉았 네. 하지만 이 왕지사 결심 을했으 면판을 
크게 벌려보 게.》 ^ 

나는 내가 길팀에 발을 붙인 초 기보다 별로 어수 선하고 썰 a 해보 이는 목사의 집 
안 풍경을 살펴 보면서 서글픈 심정을 금할 수 없 었다. 전에는 이 집에서 축음기 소 5ᅵ 
도 들 ^ 고 시국을 논하는 독 립운등 자들의 활기에 찬 목소^ 도 들^ 었다. 손 목사를 
찾 아오는 신 자들의 경건한 모습도 불 수 있 었으머 소년회 원들이 부르는 ^바람 
아 불지 말아》 라는 구슬픈 노래 가락도 들을 수 있 었다. 
―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 5ᅵ 었다. 목사의 주변에 
서 팸돌던 이집의 e 골손 님들은 모두 유 하로， 흥경 으로， 베이 정으로 
종적을 감추고 《황성 에터》 와 《방 랑가》 를 애 팥프게 부르던 축 
음기 도입을 다물어 버^ 었다. 

손정 도목사 자신도 그 후 일마 등안은 베 이정에 가 있 었다. 베이 
정은 상해임 시정부 초창기 목사와 뜻을 같이 하던 이름난 역사가 

이더 문장 가이신 3 재 신^ 호가 활 등하던 고장이 었다. 그 곳에는 
신채호 외에도 손정도 선생의 동 지들이 많 았다. 
목사가 베 이정에 갔을 때는 Q 재가 등방연 S 과의 사업을 위해 대 
_ 만에 상륙 하다가 체 포되어 여순감 옥으로 끌려간 뒤 였다. 신 채호가 없 
는 베 이정은 그 지없이 고 적하고 한산스 ^워 보이 었다. 목사와 Q 재는 그처 
럼 큰 우 정으로 튼튼히 얽혀져 있었던 것 이다. 

신 채호는 후대 들에게 우 근ᅵ 민족의 유구한 애국 전통과 찬란한 문화를 소 개하고 
조 국애를 고취한 일^ 으로 국사 서슬에 많은 시간과 정력 을바친 사람 이다. 그는 민 
족의 계뭉을 위하여 한등안 출판활 동에도 열정을 쏟아부 었다. 《혜조 신문》 은 그 
가 블라디 보스토 크에서 망명 생활을 할 때 쩍어낸 인 기있는 신문이 었다. 박 소심이 
《혜 조신문 >에 논문을 종종^ 보 낸것도 그것을 주 관하고 있던 신 채호의 이름이 
교포 사회에 널^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 었다. 

노선 상으로 보면 신 채호는 무력 항쟁의 제창자 였다. 그는 이 승만의 의 교론과 안 
창호의 준 비론을 다같이 현실 성없는 위험한 노선 이라고 보 았으더 조선 민중이 한 
편이 되고 일본 강도가 한 편이 되어 네가 망하지 않으면 내가 망하게 된 정 황에서 
우^ 2 천만 민중은 하나가 되어 폭력 파괴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 였다. 
■ 일부 인 사들이 이 승만을 상 해임시 

？ 정부 수반으 로내세 웠을때 신채호 

r — 가 분격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정면 
으로 반대해 나션 것도 평 소부터 이 
승만의 위임통 치론과 자 치론을 못마 
땅하게 생 각하여 왔기 때문이 었다. 
ᅳ 《이 승만은 이완 용보다 더큰역 
적 이다. 이 완용은 있는 나라룰 팔아 
먹 었지만 이 승만은 아직 나라를 찾 
기도 전에 팔 아먹은 놈 이다. > 
- 이것 은그가 임시정 부를조 각하는 
자 근ᅵ 에서 폭 탄같이 내던진 유명한 말 

이다. 그는 임시 정부를 탈퇴한 후 발 
표한 《조선 혁명선 언> 에서도 이승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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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을 호되게 비판하 였다. 

손정도 목사는 이 따금씩 그 당시를 회상 하면서 《신 채호는 성미가 면도날 같고 
주장이 무쇠쪽 같은 사람이 었다. 그가 이 승만을 이완 용보다 더 큰 역적 이라고 탄핵 
할 때 나는 마음 속으로 통 쾌감을 금할 수 없 었다. 신 채호의 말은 민심을 대변한 것 
이었다 재의 심정 이자내 심정이 었다. 그래서 나는 신채호 와합께 임정을 결별하 
였다. >라고 하 였다. 

이런 발언을 참고 해보면 손 목사의 
정견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으 el 
라고 생각 한다. 그는 자 치론도 위임 

통치 론도 다같이 망상이 라고 Q: 정 한 
사람이 었다. 안 창호의 실력양 성론에 
대 해서는 반신 반의의 입장을 취하였 
으더 대중을 등 원하여 거 족적인 항 
쟁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 룩해야 한 

다는 우 3 의 전민항 쟁론에 대 해서는 
절대 적으로 지지하 였다. 이런 혁신적 

입 장은 그로 하여 금 이 승만과 같은 
사대주 의자， 야 심가가 수 반으로 군팀 

하고 있는 상해 임시정 부에서 각 원으로 남 아있을 필요를 더는 느끼지 않게 하였으 
더 결국은 임정과 결 별하고 길 팀으로 활등 무대를 옮기는 용 ^ 을 내 e ᅵ게 하였던 것 
이다. 

손 목사는 길팀에 온후 일본경 찰들이 ^제 3 의 세력^ 이라 고규정 한혁신 파인물 
들과 연계를 가지고 독립 운등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 였다. 그는 새 세대의 청 년들과 
도 잘 어울^ 었으더 S 은 사 람들이 하는 일이면 무엇 이든지 성의를 다하여 후원해 
주 었다. 그가 교직을 차 지하고 있는 대등문 밖의 예 배당은 우^ 의 전 용집회 장소나 
다름없 었다. 나는 이 에 배당에 자주 찾아가 풍금도 티" 고 연에선 전대의 활등도 지도 
하 였다. 손정도 목사가 우 ^가 요 구하는 것이면 무 엇이건 다 해결 해주고 우 e ᅵ의 혁 
명 활등을 충심으 로부터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친아버 지처럼 따르고 존경 
하 였다. ； § = 

손정도 목사도 나를 친자 식처럼 사 랑해주 었다. 내가 감 옥에서 고초 a 겪고 있을 
때 장작 상에게 뇌물을 먹 이면서 나를 석방 시키기 위한 청원 운등을 이끝고 나간 주 

kaa' i miL ^^y ^, ===== 
손 목사는 나를 친구의 자 식으로 뿐 아니라 일 가견을 가진 혁 명가로 대해주 었다. 
그는 독립운 등자들 속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어 해결을 보지 못하는 어려 운가정 
문제 까지도 내앞에 서 슴없이 털 어놓고 조언을 요구하 였다. 

그 당시 손 목사는 받딸 손 진실과 윤치 창과의 혼사 문제로 골머 ^ 를 앓고 있 었다. 
길림의 독 립운등 자들은 누구나 그 혼사를 완 강하게 반대하 였다. 손목사 자신도 딸 
이 배 우자를 잘못 션택하 였다고 못 마땅해 하 였다. 그는 딸이 윤치 창에게 시집을 가 
게 되면 가문 망신을 시 킨다고 생각하 였다. 윤 치창은 친일 파이더 매판자 본가인 윤 
치호의 동생이 었다. 목사가 딸을 설 복하지 못해 속을 썩이고 있을 때 독립군 보수파 
들이 ， 창 of ^^}H^S5fl^W^P^^P 그를 억류하 였다. 

《이 사람，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 나?》 ； 
손정도 목사는 내 의향을 물 었다. 나는 어 른들의 혼사에 간 참하는 것이 주제^ 는 
일 같아서 얼마간 이다가 조심 스럽게 대답하 였다. ^^^^^^b 




제 4 장 새로운 진로롤 탐 색하던 나날에 



《저 회들끼 5ᅵ 눈이 맞아서 연애를 하는테 떼놓을 방도가 없지 않습 니까. 본인들 
의 의향에 맡기는 것이 좋겠습 니다. > ： 

이런 조언을 준 다음 독립군 보수파 인 물들을 설복하 여 윤 치창을 놓아 주도록 하 

였다. ^= ᆻ ^ 

손정도 목사는 베 이정에 갔다가 그 다음 해인가 길 팀으로 다시 
돌아 왔다. 그것이 오 인화， 고 원암과 같은 혁신계 인 물들의 요청에 
의한 것 이라고 말하는 사 람들도 있으나 어느 정도의 진 실성을 띠 

고 있는 판 e 인지는 알 수 없다. 여하간 목사가 세상을 떠날 때까 
지 길팀에 머물러 있은 것을 보면 베이정 방면의 독 립운등 상황도 
낙 관적이 못 되었고 그의 건강 상태도 그닥 좋지 않았던 것 같다. 
감 옥에서 나와 손정도 목사를 만났을 때 그가 내 얼굴이 축갔다 

고 염 려해주 었지만 나는 오히려 그의 일굴에 배여 있는 병색을 보 
고 걱정하 였다. 그는 고질로 되고 있는 병이 도져 식사도 변변히 
하지 못하 였다. 

《나 라가 망 했는테 몸까지 병들고 보니 주 야장탄 일세. 전지전 
능하신 《하 느님》 아 버지도 나 한테는 복을 내려 주시지 않는 구만. 
그놈의 유배살 이퍽을 e 단히 보 는셈이 지.》 

손정도 목사의 말이 었다. 목사가 1919 년에 만 주에서 션 교활동 
을벌 이던중 가쯔라 다로 암살 음모의 혐의로 체 포되어 S 도에서 
2 년등안 유배 살이를 한 적이있 었다. 아마 그때에 목사는 유배지 

손정도 목사의 집 과그의 딸 에서 병을 얻은 것 같 았다. 미신은 아 니지만 이상 하게도 군중이 아 

끼고 사 랑하는 사람들 한테는 병마도 쉽게 침범하 였다. 
^= 나는 이듬해 봄에 명월 구에서 손정도 목사가 병 환으로 세상을 떠 났다는 놀라운 
E 소식을 들 었다. 나에게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손 목사가 길팀 동양병 원에서 비명 

에 작고하 였다고 하 였다. 
g 드 나는 처음에 그것을 냥설 이라고 생각하 였다. 나 로서는 목사가 병으로 급 사하였 

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 었다. 반년 전에 만났을 때에도 침상에 눕지 않고 독 립운등 
1 의 장래를 논하던 사람이 위궤양 때문에 초 불처럼 그 S 게 쉽사 el 꺼질 수 없다는 생 
^^^= 각이 들었던 것 이다. 그^ 나 불행 하게도 그것은 사실이 었다. 지하조 직선을 통해 알 
^^^1 아본 데 의하면 목사는 입원 첫날에 벌써 입으로 피^ 하고 그 자 ^ 에서 운 명하였 
■ 다 는것이 었다. 

당시의 교포사 회에는 손 목사의 죽음을 모살로 보는 사 람들도 적지 않 9i 다. 그것 

^ " 모살로 보는 첫 번째 논거는 입원 직전의 손 목사의 병세가 생명을 좌지우 지할만 

한 정도의 위험 계선에 도 팥하지 않 았다는 것 이다. 등양 병원이 일본 인들이 경영하 

지 ： 는 병원이 라는것 도역시 다른 하나의 유력 한논거 였다. 조선 사람들 을세균 전실험 

ᅳ지 ᅭ ᅵ 대 상으로 삼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자 행하는 족속 들이니 모살이 아니라 그보다 더 흥 

악한 음모도 꾸밀 수 있다는 것이 교 포들의 공통된 견해 였다. ― 

； " 가장 확실한 논거는 손정도 목사가 이름난 애 국지사 라는데 있 었다. 손 목사는 일 

_ 본경 찰들이 한시도 감시를 늦추지 않고 있던 요시 찰인이 었다. 가쯔라 다로의 암살 

~ ᅮᅳ ᅳ 혐의도 혐 의지만 상해임 시정부 의정원 의장， 임 정교통 총장， 시사 책진회 성원， 흥사 

^^^p 원， 노병회 이 사라는 항일로 일관된 목사의 경력은 일본경 찰들로 하여금 그를 

눈에 든 가 시처럼 여기지 않을 수 없게 하 였다. 일본 인들이 손정도 목사를 일마나 집 
- 요하게 주시 해 왔는가 하는 것은 목사가 급사한 직후길 팀총영 사가 자기 네 외 무대 

^^^= 신에게 《불 령선인 손 정도의 사망에 관한 건》 이라는 문건을 특별히 작 성하여 발 




손정 도목사 



송한 사실을 통 해서도 잘알수 있다. — ᅳ Z ： 

해석 (바 다의 돌) 이라는 손정도 목사의 호에 그의 특정이 그대로 반 영되어 5i 다고 
말하는 사 람들도 있지만 그는 표면에 잘 나 타나지 않으 면서도 교 직자의 간판을 가 
지고 한 생을 항일 성업에 고 스란히 바처온 지조가 굳고 양 심적인 독립 운동자 였다. 
손 목사는 길팀에 와서도 정 의부의 혁 신계인 물들과 함께 시대의 변천에 순 응하는 
독립 운등의 방향 전환과 애국 역량의 ^ 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 였다. 우 근ᅵ 가 조선 
인 길팀소 년회와 조선인 유길학 우회를 조 직하던 그무 렵에는 만주농 민호조 사결성 
발 기인이 되어 그 를성사 시키기 위해 노력하 였다. 

손정도 목사는 동생 (손 경도) 의명 의로액 목현의 경박호 일대에 50 향의 땅을 사서 
농업 공사도 경영하 였다. ^ ᅳ 

안 창호가 제창한 《이 상촌》 의 일각이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이다. 경박 호반은 
안창호 선생이 한때 제일 눈독을 들 이었던 이상향 건설의 후보지 였다. 목사는 농업 
공 사에서 나오는 수 입으로 독 립운동 자금을 마련 하려고 하 였다. 

손정도 목사의 장례는 봉천회 관에서 기독교 식으로 엄숙히 거행되 었다. 합 방이전 
부터 수 십년의 풍상을 독립 항쟁에 바^ 온 목사의 영 전에는 일본 경찰의 방해로 인 
하여 40 명 남짓한 조 객들만 모 였다고 한다. 생 전에그 S 게도 많은 사람 들속에 에워 
싸여 애국의 혼으로 그들을 열심히 교화 시키던 목사 일진대 고 인과의 작별은 너무 
나도 조 용하고 쓸쓸한 것이 었다. 국부가 죽어도 마 음대로 울지 못하는 세상 이었으 
니 경찰이 입 회하는 식 장에서 눈 물인들 제대로 흘 근 ᅵ더 통 곡인들 제대로 하 였겠는 
가. 

나 는멀^ 길팀쪽 하늘을 향하여 눈물을 하 염없이 뿌 근ᅵ머 간도 땅에서 고 인의명 
복을 빌 었다. — 

손 목사를 생 각하고 아버 지 를생각 
하면서 슬프게 울 었다. 이 나라 아버 

지들의 영령을 지키고 원한을 씻기 
위해 기어이 나라틀 찾고야 말 땋ᅵ 라 

는맹세 를굳게 다지 였다. 

나는 나라를 찾는 길이 야말로 은 
인들의 신세를 갚는 길이고 그들의 
불행을 펄 어주는 길이더 인민의 손 
과 발에서 쇠 고랑을 벗 겨주는 길이 
라고 생각하 였다. 

그 후 나와 손정도 목사의 유가족 
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 왔다. 현세 
기가 다 가는 오늘 까지도 가 서지지 

않고 있ᅳ 의 비클 g 우라 

조망과 콩크 ^ 트장 벽과 파도 사나운 대 양으로 사 정없이 같 라놓고 있다. 나는 평양 
에， 손 인실은 서울에 ，손 원태는 오마하 (미국 ) 에 우 근ᅵ 는 반세기 이 상이나 서로 안부 
조차 전하지 못하고 살아 왔다. ===== 
그^ 나 한 번도 손정도 목사와 그의 유가 족들을 잊 은 적이 없다. 그들에 대한 추억 
은 시간과 공간의 끊 임없는 교차속 에서도 풍화 되거나 떪 어지지 않고 내 마 음속에 

서세 월과함 7 게 련련히 이어져 왔다. ―」 ： 

민족의 비극이 심화 되고우 5 ᅵ를 같 라놓고 있는 장벽이 높아 질수록 이 땅을 위해 
눈물을 흘 ^ 고 이 나라를 위해 선혈을 뿌^ 던 은 인들과 열 사들에 대한 그 근ᅵ 움은 더 




위 대한ᄉ 



김 일성동 지께서 
1930 년 여름 
길림을 떠나실 때 

오 르셨던 북 산공원 



절 절하게 우 e ᅵ의 가슴을 파고들 었다. ； 
역사는 그 그 ^ 움을 외 면하지 않 았다. 

1991 년 5 월미국 네브라 스카주 오마하 시에서 병 3 학의 사로 일하던 손정 도목사 
의 막 내아들 손 원태가 우^ 해외 등포영 접부의 초 청으로 부인 (이 유신) 과 함께 우 ^ 
나라를 방문하 였다. 성화강 모래 터에서 소년회 원들과 유길 학우회 원들이 《땅》 편 
과 《바 다》 편으로 같라 처서 군사 놀이를 할 때매번 내가 속한 편에 들 겠다고 싱 갱 
이질을 하던 십대의 연약한 소학생 손 원태는 팔갑을 앞둔 백발 노인이 되어 내앞에 
나티" 났다. 60 풍상의 짓궂은 장난도 그의 백 발밑에 뚜 렷이새 겨진길 팀시절 의흔적 
을지 워버릴 수없 었다. 

^주 석님! > 하고 부르더 나룰 일싸 안는 손 원태의 눈 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흘 51 

내 끗 ᅵ고 있 었다. 수만 마디의 언어가 집 약되어 있는 눈물， 참으로 많은 사연을 담고 
있은 눈물이 었다. 혀구한 세월 그 근ᅵ 움으로 가슴을 에이 면서도 우 근ᅵ 는 어 쩌하여 백 
발이 다되 어서야 만나게 되었 는가， 무엇이 우 5 ᅵ의 해후를 반세기 이 상이나 끌어오 
게 하였 던가. 

60 년이란 인간의 옹근 한 생에 맞먹는 장구한 시간 이다. 음 속보다 더 빠른 속도 
를 가진 비행 기들이 하늘을 씽씽 날고 있은 문명 시대에 십대에 해 어졌던 사 람들이 
80 이 다되어 만 났다면 우 5 ᅵ를 노년기 에로끊 임없이 떠 밀어온 그 시간의 누적은 너 
무나도 무 정하고 공혀한 것이 아 1 c [가. 

《손 선생은 어떻게 되어 머 근 ᅵ가 그 S 게 세 었습니 까?》 ᅳ 

나는 지 난날의 소년 회원이 아니라 미국시 민권을 가지고 있는 노 학자를 대하는 
공 식적인 말투로 손원 태에게 물 었다. 

손 원태는 길팀 시절에 그했던 것처럼 약간 응 석기가 비낀 표 정으로 나룰 처다보 
았다. 

^김주 석님을 만나뵙 고싶어 마음을 쓰 다보니 그 S 게 되 었습니 다.》 
그는 자기가 길팀 시절에 김 주석을 형 님처럼 따르고 주 석님도 자기를 등 생처럼 
사랑해 왔는데 제발 션생 이라는 호 청만은 쓰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 였다. 
《그 러면옛 날식으 로원태 라고합 시다. > 느 
나는 웃 으면서 말하 였다. ᅭ j ᅳ 세 느 

서먹서 먹하던 감정은 순간에 사라 졌다. 우 5 ᅵ는 흡사 길팀 시절로 되 돌아간 듯한 

기분이 었다. 나는 평양의 응 접실이 아니라 길팀의 옛 하숙 집에서 손 원태를 만나는 
것 같은 생 각까지 들 었다. 길팀시 절에는 나도 손 목사네 집에 자주 찾 아갔고 손원태 
도 내가 하 숙하는 집에 뻔 질나게 찾아 왔다. 

차광 수처럼 목을 늘 한쪽 S 으로 기 울이고 다니던 체 소하고 과묵한 소년， 그러나 
일 ^ 입을 열기만 하면 기지가 번 쩍이는 농과 유 모아를 연 발하여 상 대방의 웃음을 
자 아내군 하던 제 4 성 립학교 소학생 손원태 ，그가 병 e ᅵ학 의사가 되 었다는 것도 놀라 
운 일 이지만 어느 S 인생의 황 혼기를 보내는 백발 노인이 되 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 
이 었다. 새삼 스럽게 머 근 ᅵ를잡 아휘두 르는격 세지감 ，길 팀에서 해어 진것이 어제 같 
은데 그처럼 다 감하던 소년 시절은 어디로 가고 우 근ᅵ 는 이 S 게 노인이 되어 그 시절 
을 옛말처 럼이야 기하고 있는것 일가. £ _ ― . 

나는 손 원태와 합께 길 팀에서 보낸 나 날들을 끝없이 회상하 였다. 소 년회와 관련 
한 생활은 두말할 것도 없고 거^ 바 닥에서 코흘 5ᅵ 개들의 주 머니를 털 어내던 개눈 
깔사탕 장 사까지 도 우^ 의 화제 거 근ᅵ 가 되 었다. J ᅳ 

길팀의 사탕장 사들은 참말 능청스 헙기도 했지. 사탕이 먹고 싶으면 함 지에서 한 
알 꺼내어 입안에 슬쩍 집 어넣고 실컷 굴 근ᅵ 다가 그걸 도루 ^아서 팔군 했으 니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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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 이들은 사탕을 사먹으 면서도 그 사탕이 장 사군의 입에 한번씩 들어 갔다가 나온 

사탕이 라는걸 눈치채 지 못했 거든. ᅵ：: ᅳ: ᅳ ᅳ —： ᅳ―드 

우^ 는 이런 회상 앞에서 만가지 시름도 다 9J 고 큰 소^ 로 웃군 하 였다. 

손원 태 는 서 방에 서 떠 도는 소문과 팥^ 주석 님 7 게 서 퍼 그나 정 정 하시 다고 하면 서 

나의 손을 혀 물없이 끌어당 기더니 한 참등안 내 손금을 살 펴보는 것이 었다. 

《명 금이 이토록 좋 으시니 필시 만년 장수하 시겠습 니다. 대통령 금까지 이렇게 뚜 
렷하니 나라의 수 령으로 높은 존경을 받 으시는 것 이올시 다.》 

손원 태는웃 으면서 이렇게 말하 였다. 

나는 나의 손금을 보 아주는 사람도 난생 처음 보았고 사람의 손금 가운데 대통 S 
금이 있다는 말도 처 음으로 들 었다. 손 원태가 나의 손금을 보아 주면서 명금이 길다 
고 한 것은 나의 장수를 축 수하는 심정의 표현일 것이더 그가 대통 령금이 뚜 렷하다 
고 한 것은 우 e ᅵ의 사업에 대한 지지의 표시일 것 이다. 

손 원태는 한 나라의 수반과 회견 한다는 공 식적인 관^ 은 조금도 없이 나에게 이 
런 청까지 하 였다. 

《주 석님， 언제 나에게 《©즈 궈즈》 를 사주 시겠습 니까? 길팀에 있을 때 주석님 
과 함께 들던 《빙땅 흘루》 도 먹고 싶습 니다. > ^= 

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 졌다. —우 

친형 제간이 아니 고서는 꺼내기 어려운 요구를 그가 하였기 때문이 었다. 그는 정 
말로 나를 친 형처럼 대하고 있는 것이 었다. 손 원태가 형이 없다는 사실이 새 삼스럽 
게 불쑥 내 머 5 ᅵ에 떠올 랐다. 손원태 의형손 원일은 한때 남조 선에서 국방부 장관까 
지 하다가 몇 해 전에 고인이 되 었다. 

내가 아무 근ᅵ 지성을 기울여 손 원태를 대접 한다고 하여도 손 원일이 자기 등생을 
보 살펴준 그 사랑의 높이에 까지는 도팥할 수 없을 것이 었다. 

그러나 《쨩즈 궈즈: >나 《빙땅 흘루: >가 먹고 싶다는 그의 소 원이야 풀 어주지 못 
하겠 는가. 《쨩즈 궈즈》 란 콩국과 기름에 투1 긴 과배기 비슷한 중 국음식 이다. 나는 
길팀에 있을 때 손 원태와 손 인실을 테 ^고 거 근ᅵ 를 돌아다 니다가 그 들에게 《쨩즈 
궈즈 >를 몇 번 사준 적이 91 었다. ᅵ ― " ,_ T ᅵ = 

내가 《쨩즈 궈즈》 를 사줄 때마다 어린 두 남매는 그것을 여 간 맛있게 먹지 않았 

다. 손 정도션 생한테 진신세 a 생 각하면 사실 돈을 다 털어 서라도 그들이 좋 아하는 
음식을 사 먹이고 싶은 것이 당시의 나의 심정이 었다. 그^ 나 내 수중에 있는 돈은 
학비도 변변히 델 수없는 보잘 것 없는 것이 었다. 

나는 손 원태가 《@즈 궈즈》 를 정말로 먹고 싶어 그런 청을 했 다고는 생 각하지 
않 는다. 그는 < 쨩즈 궈즈: > 라는 한 마디의 말로 우^ 들이 친 형제나 친남매 간처럼 
가깝게 지내던 길팀 시절에 대한 그^ 움을 표현 하였을 뿐 이다. ᅳ/ _ 

《< 쨩즈 궈즈》 가 먹고 싶다면 다음 번에 해주 겠소. > ； 5 ^ ᅳ 

손 원태는 릉삼아 그런 말을 했지만 나는 그에게 정말로 《쨩즈 궈즈》 를 해먹이 
고싶은 생각이 났다. 시 = 

다음 번이 아니라 당장에 만들 어주고 싶은 욕망을 느끼 었다. 그가 나에게 언제 

《쨩즈 궈즈》 를 사 주시겠 습니까 하고 혀 물없는 말을 한테서 나는 커다란 감등을 
받 았다. ~ -―ᅮ —― 

이틀후 우^ 요^ 사들이 만든 《쨩즈 궈즈》 가 손 원태부 부에게 전달되 었다. 조 
반 전에 그 음식을 받은 손 원태는 김 주석님 퍽분에 어린 시절에 즐 겨먹던 《쨩 즈궈 
즈>를 먹게 되 었다고 하면서 눈물을 삼키 었다고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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^"신 영 




인정은 시 간보다 휠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. 시간의 힘앞 에서는 모든 것이 

퇴 색하고 조 락해버 ^ 지만 인정 하 나만은 매장 시켜버 ^ 지 못 한다. S 실하게 맺어진 

우 정이나 사 랑에는 노 쇠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변 질이란 것도 있을 수 없다. 

행로의 차이로 인해 일시 적으로 두절 되었던 우 ^ 의 우정은 60 년 이라는 시간의 

공백을 뛰 어뇜어 이 S 게 다시 이어 졌다. ᅳ i 

우 ^ 는 오래 간만에 만나 길팀 시절에 부르던 《사 향가》 도 합창하 였다. 놀라운 
일은 나도 가사를 잊 어버^ 지 않았고 그도 가사를 고 스란히 기 억하고 있는것 
^ 이 었다. 

손 원태는 민족을 위 해서도 별로 해놓은 일이 없기 때문에 나를 불 
면목이 없다고 하 였지만 그것은 경손한 말이 었다. 그는 베이 정에서 

k 대학을 다닒 때 학생회 감찰부 장으로 학생운 등에도 참가 하였고 일 
M 화배척 운등에 도뛰어 든애국 청년이 었다. -—— 

이것은 훗날 그를 나가 사끼감 옥으로 끌 어가게 한 근거로 되었 
다. 

한평생 정치와 담을 쌓고 살아온 그의 모 습에는 길팀 시절의 그 
깨 끗하고 순진한 품격이 그대로 살아있 었다. 내가 아니면 너라는 
생존 경쟁의 풍토 속에서 살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 니다. 
_ 손 원태는 우^ 가 해놓은 모든 일에 대하여 진 심으로 되는 공감을 표 

시하 였으더 우리 조국을 《아 름답고 고상한 나라， 후 손들을 위한 건설의 나 
라》 라고 격찬하 였다. 나는 때늦 게나마 손 원태가 우 e ᅵ를 찾아와 길팀 시절을 회고 
할 수 있게 된테 대하여 다 행으로 생각하 였다. 

조국 애와민 족애， 인간 애로뇜 치는손 원태의 모습은 그 대로손 정도의 모 습이었 
고 손 인실의 모습이 었다. 그는 나를 만날 때마다 《주 석님， 부디 늙지 말고 장수하 

십 시오! > 하고 말하군 했다. 나의 건강을 층 심으로 걱정 해주는 그의 모습은 60 년 
전에 내가 마지 막으로 보던 손정도 목사의 모습을 방 불케하 였다. 
,날 손 목사는 나를 바래 주면서 이 S 게 말 했다. ^ 

. 《정 세가 삼임한 것만큼 길 팀에는 더 있지 말아 주게. 이 고장 

^ 형세가 이만 처만 흥 흥하지 않아. 시국이 시국이 니만치 어디 가서 

나 신변을 주 의해야 하네 . 간도에 가 더라도 당 분간은 벽촌에 숨어 
서 정양을 하는게 좋겠 네.》 

나는 나의 신변을 걱정 해주는 다심한 인정에 고 마움을 금치 못 
하 였다. 손 목사의 조언이 일마나 시기 적절한 것이 었는가 하는 것 
은 9. 18 사변 후의 만주 정세가 옹 변으로 증 명해주 었다. 길팀을 점 
령한 일본 군경은 그때 나부터 찾았 다. 그들은 길팀 감옥의 명부를 
뒤 지면서 군벌 들에게 김 성주를 뇜겨 팥라고 요구하 였다. 손 정도목 
사를 비 룻하여 고 원암， 오 인화， 황 백하와 같은 독 립운등 자들의 후 
원으로 감 옥에서 제때에 석 방되지 않았 더라면 나는 일본제 국주의 
자 들에게 불잡혀 10 년 쯤 옥중 생활을 더 하였을 것 이다. 10 년만 
철 창속에 더 갇혀 있었 더라면 무장 투쟁을 하지 못 하였을 것 이다. 
생명의 은인 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 유에서 이다. 
_ 도 와주고 나의 혁 명 활등을 충심 으로 지 지 해 준 사 람들을 해 아 끗ᅵ 자 

면 실로 끝이 없다. 그런 사람들 가 운데는 최 만영， 오 상힌， 김 기풍， 이 기팔， 최일과 
같은 전 세대의 운등 자들도 있었고 최 중연， 신 영근， 안 신영， 현 숙자， 이 등화， 최봉， 
한 주빈， 유 진등， 최 진은， 김 학석， 우 석윤， 김 온순， 이 퍽영， 김 창술， 최 관실， 유수경 




내 가 손 목사ᅳ 
절 나욱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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x: _ , 과 같은 등년 배의 선각 자들도 있 었으더 이 동선， 이 경은， 윤 선호， 황 귀힌， 김병숙 ，꽉 
x ^ ' 연봉， 전 은심， 안 병숙， 윤 옥채， 박 정원， 꽉 기세， 정 행정과 같은 애국소 년들도 있었 

^ I 다. 

ᅳ = 나는 정세의 흐 름으로 보아 길팀에 더 머물^ 있을 형편이 못 된다는 것을 직감하 
^^^^^ 였다. 감옥 안 에서도 어 느정도 예 견했던 바 였다. 손 목사는 자기 집에서 나를 보양 
― ； 시키지 못하고 떠나 보내는 것을 매우 미 안하게 생각하 였다. 그^ 나 목사의 권고를 
ᅳ ： 고 e 게 받 아들인 나는 점심을 한끼 대 접받은 후인차 신안 툰으로 향하 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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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준엄한 g 



나는 노 상에서 뜻 밖에도 차 광수룰 만 났다. 《덜 a 광창》 의 눈은 도 수높은 근시 
경 밑에서 기 쁨으로 반짝거 ^ 고 있 었다. 나도 기뿜을 감추지 못하고 멀^ 서부터 환 
성을 질 렀다. 

차 광수는 나의 소식을 알고 싶어 손정도 목사네 집으로 가던 길 이라고 하면서 나 
를 두 팔로 안 아들고 명 바쿠ᅵ 빙 그르르 돌아 갔다. 

그는 혁명을 하 느라고 뛰어 다니던 사 람들이 다 잡 혀가니 고 독해서 미칠것 같더 
라고 하면서 한 참등안 길팀 소식을 알려주 었다. 그^ 다가 문득 이런 말을 꺼 냈다. 

《성 주， 조선의 노등 운등은 모든 면에서 비 약적인 발전을 이 룩하고 있소. 투쟁구 

호， 투쟁 양상… 모든게 새롭고 생신하 거든. 30 년대의 민 족해방 운동은 특히 투쟁양 

상에서 큰 변화를 보일 것 같은테 어 떻소? 이제는 급 변하는 환경에 맞게 우^ 혁명 
이 새로운 기치를 들고 전 진해야 하지 않을 까?》 

그는 피발이 선 눈으로 내 일굴을 바라보 았다. ᅮ I 

혁 명가의 이상은 고 사하고 일신의 목 숨조차 보 존하기 어 려웠던 살벌한 시기에 
적의 공세에 위축 되거나 겁을 집 어먹지 않고 오히려 변복을 해 가면서 등 지들을 찾 
아 다니더 공산 주의자 로서의 모색을 계 속하고 있는 그의 변 함없는 모 습에서 나는 
커 다란감 명을받 았다. 

《우^ 혁명이 새로운 기치를 들고 전 진해야 하 e ᅵ라는 광수 등무의 견 해에는 나 

도 등감 이요. 그런데 그 기치란 무엇이 겠소? 나는 이 문제룰 가지고 옥 중에서 많은 
생각을 해 s 는테 이제는 우^ 청년공 산주의 자들이 새형의 당을 창 건해야 겠다는 
것과 무장투 쟁에로 이 행해야 겠다는 결론에 도팥하 였소. 무장투 쟁만이 나라를 구원 
할 수 있고 민족의 해방을 가져올 수 있소. 조선 인민이 벌이는 모든 투쟁은 당의 통 
일적인 지 도밑에 무장 투쟁을 주 축으로 하여 온 민족이 총등 원되는 거 족적인 항전 
으 로발전 해야하 오.》 

나는 옥 중에서 내가 생각한 것을 그대로 토로하 였다. . 

차 광수는 내 말에 절 대적인 지지를 표시하 였다. 신 안툰에 가서 김혁， 박소심 등 
무 들과도 토 론해보 았는데 그들도 등감 이라고 하 였다. 무장을 잡지 않 고서는 조선 
을 구원할 수 없고 새로운 노선에 의 거하지 않 고서는 혁명을 전 s 시킬 수 없다는 것 
은 청년공 산주의 자들의 한 결같은 주장이 었다. 

무장 투쟁은 조선의 구 체적인 현실 로부터 제 기되는 성숙된 요구 였다. 일제의 파 
쑈적인 강권 통치는 이 시기에 이르러 절정에 달하 였다. 조선 민족의 무권^ 와 빈궁 

은 최악의 상태에 빠 졌다. 1929 년부터 세계를 a 쓸기 시작한 경제 공황의 파도가 일 

본에도 미치 었다. 일제는 대공 황으로 부터의 출로를 아세아 대륙에 대한 침락 에서 
찾고 전쟁 준비를 다그 치면서 조선에 대한 식 민지적 폭압과 수탈을 강화하 였다. 

일제가 조선 민족에 대한 수탈과 억 압에서 부국 강병의 길을 찾 았다면 우^ 민족 
은 일제를 반 대하여 투쟁하 는테서 민족 재생의 길을 찾 았다. 경제 투쟁일 면으로 치 
우치던 노동 운동과 농민 운동을 비룻한 대중 운동이 점차 폭 동적인 성격을 띠고 발 
전하기 시작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 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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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는 그때 신 흥탄광 노등 자들의 파업을 흥 미있게 주시하 였는데 그 파업도 종국 
적 으로는 폭 등으로 발전하 였다. 수백 여명의 노등 자들은 파업 도> 의 지 도밑에 탄광 
감 탄소와 사 무소， 기 계실， 발 전실， 공장장 사택을 습격파 괴하고 탄광 구내의 전선을 
모조^ 절 ᄐ> 하였 으더 탄광을 운 영하던 일본사 람들이 두 팥이 걸려야 탄광의 복구 
가 가능 하다고 비명 을지를 정도로 파 업노등 자들은 회 사측에 심대 한손실 을주었 
다. 

폭등은 무장경 관대의 개 입으로 백 수십만 명에 팥하는 피 검자를 내는 것과 같은 
어마 어마한 양상을 보 이면서 전국 을뒤흔 
들어 놓 았다. 

이 폭 등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
나는 훗날 무장 투쟁을 할때 위협을 무릅쓰 
고신흥 지구에 들어가 노등운 등지도 자들을 

au 보았 i^^^^^^j I 

조 선노등 계급의 투 쟁은조 직력과 e 결력， 
지 구성， 연 대성의 측면 에서도 종전의 운등 
에 비해 질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 었다. 

원산 노등연 합회에 망라된 2000 여명의 



노동 자들， 농 민들은 곳 곳에서 격전， 격문， 
등 정금을 보 냈으더 대 표들을 파 견하여 그- 
다. 

흥원， 회령을 비룻한 국내의 로 조단체 들은말 할것도 없고원 산에서 수천^ 떨어 

a 길팀 에서도 우 e ᅵ가 조직한 반일노 동조합 산하의 한 성회성 원들이 원산노 동연합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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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의 투쟁에 지지와 연 대성을 표 시하였 



회에 등 정금을 모아 보 냈는테 이것만 보더 
라도 그 당시 우 ^ 나라 노동 계급의 의식수 
준이 일마나 높 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았다. 

원산총 파업은 1920 년대 우 근ᅵ 나라 노등운 
등의 정점을 이툰 사변 으로서 세계노 등운등 
사상에 조 선노등 계급의 전투 력과혁 명성을 
뚜렷이 부각해 놓 았다. 

나는 옥중에 있을 때 원산총 파업의 전과 
정을 심 중하게 주시 하면서 그 투쟁이 우리 
나라 노 등운등 역사에 특기할 만한 투 쟁이더 
그들의 투쟁 경험이 조선의 사 회운등 자들이 
다같이 참 고하고 따라배 울만한 가치 있는 경 
험 이라고 생각하 였다. 

만일 그때 갱신된 노등연 합회지 도부가 취 
업 지시를 내 5 ᅵ지 않고 끝까지 파업을 밀고 
나 갔거나 전국의 노 동자， 농민， 지식 인들이 
이 파업에 호 응하여 본 격적인 실력 투쟁을 벌 
이었 더라면 원 산노등 계급의 투쟁은 승^ 로 
결속되 었을것 이다. 

나는 원산총 파업의 실패를 통 해서도 조션 
에 노등계 급의 투쟁 을 승^ 적 으로 조직 하고 
영도할 수 있는 맑스- 레닌주 의당을 한시바 

m 내와야 할필 요성을 다 시한번 절 감하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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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더 무장 투쟁이 민 족해방 운동의 주축을 이 
루면서 본격 적으로 전개될 때 노 등자， 농민 

을 비룻한 각계 각층의 대중 투쟁도 그배경 
밑에서 더 치 열하게 벌 어지^ 라는확 신을가 

적이 철권을 가지고 민 족해방 운등을 야수 
적으로 탄압 하는 조 건에서 조선 인민의 투쟁 
은 불가 피하게 폭 력화의 방 향으로 발 전하지 
않을 수 없 었다. 혁명적 폭력이 야말로 발톱 
까지 무장한 적의반 혁명적 폭력을 티" 승할 
수 있는 가장 승 산있는 투쟁수 Q 이었 다. 적 
이 총칼로 휘 두르는 조 건에서 조선 민족도 
자신을 무 장하지 않을 수 없 었다. 무 장에는 
무 장으로 맞서야 하 였다. 
_ 교육， 문화， 경제의 진흥을 통한 순수한 

《실 력양성 운등》 이 나노등 대중의 쟁 의나외 
교 공작의 방법 으로^ 는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 수 없 었다. 원산총 파업과 신 흥탄광 
탄 부들의 폭등을 통하여 조선의 노동 계급에 대한 우 e ᅵ의 @ 음은 비할 바 없이 두터 
워 졌으머 그 과정에 나는 우 ^ 나라 노등 계급이 훌륭한 노등계 급이더 우 5ᅵ 민족이 
참으로 전 투적인 민족 이라는 것을 깊은 애정과 자 부심을 가지고 느끼 었다. 

문제는 노 선이고 지도 였다. 시대의 추이에 맞는 을은 노선이 있고 올바튼 지도만 
있으면 어떤 강 적과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이 생기 였다. 파괴된 조직들 
을 시급히 복구정 비하고 대중에 대한 의 식화， 조직화 사업을 끊 임없이 벌려 그들을 

일본 제국주 의와의 결전에 하 루속히 준비 시켜야 겠다는 조바심 때문에 내 마 음은불 

덩어 리처럼 '- ' y^^^^J 

ᅮ이^ 는 사이에 흩 어졌던 동 무들이 내가 감 옥에서 나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 들 
씩 나한테 모여들 었다. 

나는 길 팀지구 공청과 반제 청년등 «， 반 일노등 조합， 농민동 s 핵 심들과 마주앉 
아 적들의 백색 테러가 강 화되는 조 건에서 어떻게 하면 조직을 쫠 e ᅵ 복구정 비하고 
군중을 묶 어세우 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토론하 였다. 

차 광수를 흥분 시켰던 무장 이라는 한 마디의 말은 여기 서도청 년들의 지지를 받 
았다. 그 지지가 나를 크게 고 무해주 었다. 

우 ^는 간도와 조선의 북부 국경일 대에서 공청 사업을 강 화하더 이 지역을 신속히 
혁명 화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당창 건준비 사업을 실 속있게 벌일테 대한 문제를 비 
룻하여 당 면하게 해결 하여야 할 몇 가지 과업을 토의한 다음 그 집행을 위하여 각지 

4ᅭ 공작원 들을 ^ L3|^ b=i jy- ： z ^rr^^^^_2 . 

나도 신안 툰에서 하루밤 자고 인차 돈화를 향해 떠 났다. 

내가 돈화를 공 작지로 정한 것은 거기가 동만 각 현들과 연계를 짓기에 편 e ᅵ한 고 
장이고 또 그곳에 나를 도와 줄만한 친 지들이 여^ 사람 있었기 때문이 었다. 거기에 
얼 마등안 머무 르면서 폭등이 세차게 번져 가고 있는 등만의 사태에 대처할 조직들 
의 활등 방향을 제시 해주고 옥 중에서 무르 익혀온 구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구체 
적인 대 책안을 세울 작정이 었다. ^ 

길팀을 떠 나면서 내가 제일 혀 전하게 생각한 것은 어떻게 하나 중학만 이라도 마 
치라고 한 아 버지의 유지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었다. 

박 일파는 나에게 자기가 아 버지를 내세워 육문 중학교 당국과 복교 교섭을 할 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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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니 중 학교를 마처 다 니라고 권고하 였다. 

그는 길 팀에서 《등 우》 라는 잡지를 발 간하고 있던 민족 주의자 박 기백의 아들이 
다. 막 우천은 그의 필명 이다. 

내가 육문중 학교를 다닐 때 박 일파는 길 팀법정 대학을 다 니면서 유길학 우회의 사 
업을 도와주 었다. 그의 꿈은 법 조계에 진 출하는 것이 었다. 그 당시 그는 러어 공부를 
한다고 하면서 백계^ 시아 장교를 따 라다니 었다. 그가 백파 장교와 접 촉하는 것을 
신생러 시아에 대한 일종의 배신행 위처럼 여기고 있던 우 3 등 무들은 나에게 그와 
의 거래를 끊 으라고 권고하 였다. 

나는 그런 사람 들에게 《외 국어도 배 워두면 혁명을 위해 큰 밑천이 될 수 있으니 
그가 백파 장교를 따라다 닌다고 배 척하는 것은 편협한 처사가 아닌 가.》 고 하 였다. 
해방 후 박 일파가 틀스 토이의 《고 난의 길》 과 같은 명 작들을 많이 번 역하여 독자 

들에게 소개할 수 92 은 것은 학창 시절에 러어 공부를 꾸준히 한 결 과라고 말할 수 있 
다. 

박 일파와 마찬 가지로 김혁과 박 소심도 복교가 가능 하다면 한 해 공부를 더하여 
중학 과정을 어떻게 하나 끝 내라고 권고하 였다. 

이광한 교장이 공산주 의자를 이 해하는 사 람이니 김 성주가 한 해 공부를 더 하겠다 
고청 원하면 그것을 거절하 지않으 ^라 는것이 었다. 

나는 공부는 자습 으로도 일 마든지 할 수 있다. 인민이 우 e ᅵ를 기다 e ᅵ고 파괴된 조 
직들이 우^ 를 가디^ 는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든 혁명을 외 면하고 학 창으로 되돌 
아같 수 없지 않 느나고 하면서 그들의 권고에 응하지 않 았다. 

중학 공부를 하고 막상 길림을 떠 나자고 하니 별의별 생각이 다 났다. 아버지 
가 생전에 조국에 나가 공부 하라고 하면서 엄동 설한에 나를 흘 몸으로 고향에 내보 
내던일 ，내가 학 교에서 돌 아오면 책 상앞에 앉 혀놓고 조선 역사와 조선지 5ᅵ 를 가르 
처 주던 일， 임종을 앞두고 어머 니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성 주만은 중 학까지 보내려 
고 했는데 당신이 내 뜻을 이어 하루 세끼 풀을 뜯 어먹는 한이 있 더라도 성주를 중 
학교에 꼭 보 내라고 유 언하던 일들이 떠올라 내 마음을 착 잡하게 하 였다. 

졸업을 한 해 앞두고 내가 학교를 중도반 ^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삼 년등안 모지 
라 지도록 삯 1： 래와 삯바 느질을 하여 다팥이 학비룰 보내 주시던 어 머니는 일마나 
실망 하시더 등 생들은 일마나 혀전해 하겠 는가. 나를 친자 식처럼 사랑 해주더 학비 
를 보 태주던 아 버지의 친 구들과 나의 학 우들은 또 일마나 섭섭 해하겠 는가. 

그러나 어머 니만은 나를 이 해해줄 것 이라고 나는 생각하 였다. 아 버지가 승실중 
학교를 다 니다가 중퇴할 때에도 어 머니는 학교를 그 만두고 직 업적인 혁명의 길에 
나 서려는 아 버지의 뜻을 무조건 따르고 지지하 였다. 그^ 니 아들이 설사 중학이 아 
니라 대학을 다 니다가 중도반 e 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혁명을 위하고 내 나라를 위 
한 처 사라면 반 대하지 않을 것 이라고 @ 었 

다. - _ " 

육문중 학교를 중 퇴하고 인민들 속으로 
어간 것은 나의 인 생에서 하나의 전 환점이 
라고 할 수 있다. 이때 로부터 나의 지하활 
등이 시작되 었고직 업적인 혁명가 로서의 나 
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 었다. 

감 옥에서 나온 후집에 문 안편지 한 장 

전 하지도 못하고 돈화로 가는 내 마음은 산 
란하기 그지없 었다. 아무^ 혁명에 전 ^ 할 
때라고 하 여 도 한두 줄의 인사야 전할 수 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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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않겠 는가고 스스로 자기를 꾸 짖어도 보았 지만 웬 일인지 편지 를쓸수 없 었다. 

나는 감옥에 잡혀 들어간 다 음에도 어 머니가 걱정 할가봐 내 신상에 일어난 일^ 
집에 알 근 ᅵ지 않 았다. 그런테 1929 년 겨울 방학을 우 5ᅵ 집에 가서 보낸 등 무들이 
만 내가 감옥에 간 전말을 어머 니에게 알 근ᅵ 고 말았 다. 

어 머니는 그말을 듣고도 길팀에 오지 않 았다. 자식이 감옥에 들어 갔다면 천^ 밖 
에 있 다가도 보따 근 ᅵ를 꾸려 가지고 와서 간수 들에게 면회를 시켜 팥라고 애 걸하는 
것이 어머니 들인테 우 e ᅵ 어 머니는 그 S 게 하지 않 았다. 어머니 로서는 상당한 참을 

성을 발휘한 셈이 었다. 아 버지가 평양감 옥에서 옥고를 치를 때에 
는 나까지 데 5 ᅵ고 몇 번씩 면회를 가던 어 머니가 10년 후 아들이 
옥중 생활을 할 때에는 ᄐ> 한번도 감옥을 찾지 않았 다면 이 상하게 
생각 할수도 있을것 이다. 

훗날 안도에 서 나를 만났을 때 에도어 머니는 감옥에 찾 아오지 
않은 이유를 설명 해주지 않 았다. 

그 S 지만 나는 감옥을 찾 아오지 않은 거기에 바로 어머 니의참 
사랑이 있다고 생각하 였다. 

철창 속에서 어 머니를 만나면 오히려 성주가 괴 로와할 수 있다， 

내가면 회를간 대야그 애에게 무슨 큰위로 가되고 도움이 되겠는 
가， 앞에는 뇜어야 할 고개도 많은테 첫 걸음에 서부터 인정에 끌 끗1 
면 그 애가 장차 걸음을 똑바로 걷겠 는가， 옥 중에서 고독을 느끼더 
라도 차라 근ᅵ 면회를 가지 않는 것이 그 애를 위 해서도 이로울 것이 
다. 어 머니는 아마 이런 심정으 로부터 면회를 단 « 할 결 도> 을 내린 것 같았 다. 나는 
이 사 실에서 순수한 보통 여성으 로부터 혁 명가로 성장한 강직한 어 머니의 모습을 
발견하 였다. 

감옥 생활을 마치고 넓은 세상에 나서고 보니 이제는 학교에 매인 몸도 아닌테 집 
에 가서 다문 더칠만 이라도 어 머니를 모시고 지내는 것이 도 5 ᅵ가 아니 겠는가 하는 
생각이 들기도 하 였다. 그^ 나 나는 돈화 땅으로 결연히 발 걸음을 옮기 었다. 

돈 화에서 서남 쪽으로 605 ᅵ쯤 가면 사도황 구라는 산간 마을이 있다. 이곳이 바로 

내 가 담당한 S^lTi^rh ᅮ ' —— ― '^=^ =r ' = 

내가 감옥에 갇힌 후 길 림에서 일어난 검거의 션풍이 무송 에까지 미^ 오는 것을 
에방 하려고 공청， 백산 청년동 부녀회 조 직들에 망 라되어 활 등하던 여러 세대의 
집들이 안도와 돈화방 면으로 이주하 였다. 어머니 자신도 추운 겨울날 형권 삼촌과 

합께 동 생들을 131 ᅵ 근ᅵ 고 안도 땅으로 이사하 였다. 

그 당시 등 만으로 이주한 수 십세대 의집들 중여섯 세대가 사도 황구에 자 근 ᅵ를 잡 
았다. 그 여섯 세대 가운 13] ᅵ는 고재 봉이네 일가도 포 합되어 있 었다. 

정의 부급비 생으로 무 송사범 학교를 졸업한 고 재봉은 백산학 교에서 교편을 잡고 

독 립군에 입 대하여 무 송지구 별동대 지휘관 으로도 복무하 였다. 그는 반 일군중 도> 체 
의 핵심이 었다. 

그의 손아 래등생 고 재릉은 화 성의숙 시절의 나의 동 창생이 었다. 훗날 그는 양정 
우 부대에 참군 하 였다가 뭉 강인가 임 강에서 전사하 였다. 

고 재봉의 막 내등생 고 재팀은 백산 학교룰 졸업한 다음 길팀 육문중 학교를 다니면 

서 나와 합 7 게 공청 활등을 한 사람이 었는데 1930 년 봄 부터는 만철의 학전문 학교에 

가서 공 부하고 있 었다. 그가 길팀에 있을 때 나의 일을 많이 도와주 었다. 
고 씨문중 사 람들은 원래 무송에 있을 때부터 우 g 집과 각별히 가깝게 지 냈다. 그 

사 람들이 우^ 부 모들을 돕는 일 이라면 몸을 아끼지 않 았다. 그들은 객 주업을 하면 
서 우 5 ᅵ 아버지 ，어 머니를 많이 도와주 었다. ' ^ 



2. 준엄한 봄 



소 남문거 근 ᅵ의 우 5ᅵ 집 으로는 그때 애국지 사들과 독 립운등 자들이 무시로 수없이 
찾아 왔다. 그들 중에는 우^ 집에서 침식을 해가더 더칠씩 둑 어가는 사 람들도 있었 
다. 어 머니는 그들의 시중을 하 느라고 손에서 쌀합과 물 등이를 놓을 새가 없 었다. 

이것이 군벌의 주의를 끝지 않을 수 없 었다. 

경찰이 우 5 ᅵ 아 버지를 감 시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고 재봉의 어머니 (송 계심) 는 
어느 날 우 근ᅵ 집에 찾아와 이 § 게 말 했다. 

《김선 생님， 댁 에서는 이 제부터 손 님들을 치르지 말 아주시 우다. 지 금처럼 댁에 
사 람들이 끓게 되면 김선생 신상에 불길한 일이 생길 수 있 수다. 무송에 오 
는 독립군 손 님들은 우 근 ᅵ가 다 받 아들이 겠으니 ^무 팀의원 > 댁에 오는 
손 님들은 모두 우 근ᅵ 집으로 보 내주시 우다. > 

이 일로 해서 우^ 아 버지는 고 재봉의 어 머니를 크게 신 임하게 
되 었으더 나도 고 재봉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 었다. 

백산 학교가 폐교된 후 우 5 ᅵ 어 머니가 교사로 쓸 건물을 해결하 
려고 사 방으로 뛰 어다닐 때에도 고재봉 이네는 자기 집 웃방을 교 
실로 쓰라고 선뜻 내맡기 었다. ᅩ 

고 재봉은 사도 황구에 온지 반년도 안되 었지만 그 등안 동 흥의숙 
을설 립하고 아 이들을 가 르치는 한편 부 백가장 이라는 간판을 가지 
고 사도 황구와 그 주변마 을들에 공청과 백산 청년등 S 을 조 직하고 계 
속하여 반일부 녀회와 농민 등횅을 조직할 준비를 하고 있 었다. _ 

고재 봉 의어머 니는내 가 가자 너 무 반가와 눈물을 흘 근ᅵ 더 무송 시절을 회 
상하 였다. 지난해 가 을부터 감옥 살이를 하다가 일마 전에 석 방되어 사도 황구로 곧 
추 오는 길 이라고 했더니 내 일굴을 유심히 살 펴보더 모색은 에전과 다름 없으나 부 
종 이있고 병색이 짙은테 집의어 머니가 알면 일마나 가슴아 파하겠 느니: 고 하 였다. 

나는 이 집에서 한 팥 가까이 신세룰 졌다. 

고 재봉의 어 머니가 그때 나의 몸을 추 세워주 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 였다. 

그는 보 근ᅵ 쌀에 좁쌀을 섞 어지은 밥에 산 나물을 무친 찬을 정성껏 마련해 가지고 
내앞에 끼 니마다 독상을 차려주 면서도 음식이 초 라해서 안 됐다고 미 안해하 였다. 
생소한 산골에 와서 객 주업도 하지 못하고 첫해 농사를 방금 시작한 131 ᅵ다가 외손자 
들까지 와서 더부 살이를 하는 그집안 형편을 생 각하면 밥이 잘 념 어가지 않 았다. 

무송시 절부터 나의 식성을 잘 알고 있은 송 계심어 머니는 마을에 하 나밖에 없다 
는 분틀을 구 해다가 나에게 국수를 뉼^ 주었고 고 재봉은 돈화 현성에 가서 절임한 
송 어까지 사다가 밥상에 놓아주 었다. 고 재봉의 매부는 부종에 특효가 있다는 상골 

을 잡 으려고 새 벽마다 챔 터에 나 갔다. 이 일가의 지 성으로 내 건강은 빨 근ᅵ 회 복되어 
갔다. 

고 재봉은 안 도까지 찾 아가서 우^ 어 머니를 만 나보고 돌아 왔다. 사도황 구에서 
안 도까지 200근1 가량 되었는 데 그는 이 먼길을 하 루등안 가내군 하 였다. 고 재봉은 
소설 《임 꺽정》 에 나오는 황 천왕등 이처럼 하루에 3005 ᅵ를 걷 는다고 했다. 내가 
감 옥에서 나와 돈화 지방에 머 무르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때 철주가 고 재봉을 따 

라 사 도황구 에까지 왔다 갔다. 철주는 어 머니의 편지와 내가 입을 속옷을 가지고 왔 
다. 나는 그 편지 를보고 무송을 떠난 집안식 구들이 그 등안 구안도 (송강 ) 서문 밖에 
있는 마춘 욱이네 집에서 재 봉기를 세내 여 삯바 느질을 하 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였 
는테 흥 륭촌에 가서도 어려운 생계를 유 지하기 위해 손에서 일을 놓지 않는 다고 하 
였다. 

그때 까지만 해도 철주는 새 고장에 별로 정을 불이지 못하고 있 었다. 중강， 임강， 
팔 도구， 무송과 같이 큰 강을 낀 시가지 에서만 살아온 그에게 있어서 벌방과 철도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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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멀 근ᅵ 떨어진 안도는 너 무나도 한적한 시골 이었고 새릅게 개 척하지 않으면 안되 
는 또 하나의 서름 서름한 고장이 었다. 

《형 님， 감 옥에서 나온 다음 무 송에는 들려 보았나 요?》 

그때 철주는 나에게 느닷 없이 이런 질문을 하 였다. 

《들 5 ᅵ고싶 었지만 들 5 ᅵ지 못 했다. 집에도 가보지 못하고 돈화로 곧추 온 내가무 
송에 어떻게 간 Q: 말이 나.》 

《무 송사 람들이 형님을 몹시 보 고싶어 했 어요. 울 화형은 형님의 소식을 알아보 
려고 하루에 한번씩 우 근ᅵ 집에 오군 했 어요. 무송사 람들이 참 좋았지 요?》 

등생의 목소 5 ᅵ는 무송 시절에 대한 그 5 ᅵ움에 죽 젖어있 었다. 

《그 럼， 좋구말 구.》 

《무 송에 두고 온 등 무들이 자꾸 생 각나군 해요. 형님이 그 쪽으로 가실 기회가 생 

기면 우^ 등 무들을 꼭 만나보 라요. > 

《그 S 게 하자 꾸나. 그래 안도에 와서도 새 등 무들을 많이 사귀었 니?》 

《아직 많이 사귀지 못했 어요. 안 도에는 내 나이 또래의 아 이들이 많지 않아 

요. > 

나는 철주가 새 고장에 와서도 무송 시절을 계속 그^ 워하고 있으더 그그^ 움때 
문에 안도 생활에 깊숙이 발을 잠그지 못하고 어정 쩡하게 지 낸다는 것을 감 촉하였 
다. 애수에 잠 긴듯한 등생의 눈과 쓸쓸한 일굴 표정이 그것을 다 말 해주고 있 었다. 
그 나이의 망향 소년들 에게서 흔히 보게 되 는현실 에대한 일종의 반감의 표 시하고 
나 할가. 동생의 불 안정한 정신 상태는 어쩐지 내 마음 까지도 어수 선하게 하 였다. 

《철 주야， 부 지런한 농사 군에게 좋은 땅， 나쁜 땅이 따로 없듯이 훌륭한 혁명가 
에게는 좋은 고장， 나쁜 고장이 따로 없 3 다. 안 도라고 왜 좋은 동 무들이 없겠 느나. 
등 무라는 건 찾아냁 탓 이다. 아 버지가 늘 말씀 하시지 않 더나. 등무란 하 늘에서 처절 
로 떨 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석을 캐 내듯이 찾 아내야 한 다구. 좋은 등 무들을 많이 찾 

아내서 한번 안도를 93 있게 개 척해보 아라. 너두 인젠 공청 생활을 해야 할 나이가 아 
니 나.》 

나는 공청에 가 S 할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등 생에게 거듭 강조하 였다. 
《알겠 어요. 형한테 걱정 을끼처 미안해 요.》 

등생은 표정을 가 다듬고 엄숙한 기 색으로 나를 바라보 았다. 그 후 철주는 인차 공 
청에 가 S 하였 다. 나는 사도 황구에 머 무르는 기간 고 재봉， 고재릉 등 무들을 도와 소 
년 람험대 와농민 등꽹， 반일부 녀회를 무어주 는한편 등남만 각지에 늴 려있는 혁명조 
직성 원들과 연계룰 짓기 위해 노력하 였다. 고 재봉을 통해 용정， 화릉， 길팀의 연락 
소에 보낸 나의 편지를 받고 김혁， 차 광수， 계 영춘， 채 수항， 김중권 등 10여 명의 등 

무들이 사도 황구로 찾아 왔다. 그들은 모두 공 
" " ᅮ'' 청과 반제청 년등횅 의지휘 성원이 었다. 

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동만을 뒤 흔들고 있 

는 폭등이 예 상했던 것보다 더 격렬한 ^ 계에 
이르렀 다는것 을알게 되 었다. 
^ 이 폭동의 주력을 담당한 것이 바로 만주지 
방에 거 주하고 있던 조션 사람들 이었고 그들을 
폭 등에로 선 등하고 인도한 것이 한빈， 박윤세 
와 같은 사 람들이 었다. 그들은 중 국당에 전당 
하려면 실천투 쟁에서 공로를 세워 그 당의 인 
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폭등에 궐기 하라고 
호 ᅩ« ^ l - \ 소하 였다. 




2. 준엄한 봄 



당시로 말하면 등북 지방에 있던 조선공 산주의 자들이 국 제당의 1 국 1 당 원칙에 따 
라 당재건 운등을 포 기하고 중 국당에 적을 옮기기 위한 공작을 S 럴하게 벌 이고있 
을 때 였다. 

중국 당에서 도실천 투쟁을 통한검 열과개 별적인 심의 를거^ 개인의 자격 으로서 
만 당에 들 어올수 있다는 원 칙밑에 조선의 공 산주의 자들을 받 아들이 겠다고 선포 
하 였다. 이런 때에 국제 당에서 내려온 사람 들까지 폭등을 선 등하더 돌아 다녔기 때 
문에 중 국당에 전당 하려고 람위적 목적을 앞세 우면서 인 민들을 무모한 폭 등에로 



내몰 았다. 그들은 청 산하지 말아야 할 
대상들 까지도 청산 하였고 지 어는학 
교와 발전소 에까지 불을 질 렀다. 

5.30 폭등은 일본제 국주의 자들과 중 
국의 반등군 벌들로 하여금 만 주지방 
에서 공산 주의운 등과반 일애국 투쟁을 
탄압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을 주 었다. 
유 치장과 감 옥들은 모두 폭등 군중으 
로 차고 ^치 었다. 수많은 폭 등관계 
자들이 조 선으로 압송되 었다. 




서울에 끌 려가서 모두 극형과 중형을 

^： 뼤 - _ _ 

봉천 군벌도 일본제 국주의 자들의 간 
계에 뇜어가 폭등 군중을 잔 인하게 탄 

압하 였다. 일제는 조중 인민들 사이의 ᄃ 
이간을 조 성하기 위하여 조션사 람들이 등 만에서 폭등을 일으킨 것 이라고 선 전하였 
다. 

군벌의 우두머 e ᅵ들은 그 선전을 그래도 곧 이듣고 조선사 람들은 공산 당이더 공산 
당은 일 제놈의 앞 잡이기 때문에 모두 죽여야 한다고 하면서 폭등 군중을 닥치 는대로 
살해하 였다. 우둔한 군벌은 공산주 의자와 일제의 앞 잡이를 같은 개^ 으로 보고 있 
었다. 

5.30 폭등 기간에 체 포되고 살해된 사 람들은 실로 수천 명에 팥하 였는테 그대다 
가 조선 사람이 었다. 피 검자들 중 적지 않은 사 람들이 사형을 당하 였다. 폭 동으로 



일제의 의해 
잘 려나간 
사 람들의 머리 



하여 우 5 ᅵ의 혁명조 직들은 많은 피해 
룰 입 었다. 폭동을 계기로 조 선사람 

들과 중국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몹시 
나빠 졌다. 

이립삼 노선은 훗날 중국당 내에서 
^망동 주의노 션>， 《소 부르 조아적 
광증》 으로 평가되 었다. 이 립삼의 쓰 
비 에트흥 군노선 은동북 지방의 실정에 
맞지 않는 모험 주의적 노선이 었다. 

그해 9 월 에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 
위원회 제 6 기 제 3 차전 원회의 에서는 
이 립삼의 좌경모 험주의 노선을 심각히 
비판하 였다. 국제당 에서도 《11 월 16 

일부 서한》 을 통하여 이 립삼의 좌경 
모험 주의적 오류를 비판하 였다. 




일제에 의해 살해된 사람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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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 5 ᅵ도 1931 년 5 월의 봄 명 월구회 의에서 이립삼 노선을 비 판하고 좌경모 험주의 
적 오류를 극 복하기 위한 대책을 세 웠다. 

그러나 이 립삼의 좌 경모험 주의의 해독은 그 후에도 완전히 청 산되지 않고 여러 
해 등안 등북 일대의 혁명 투쟁에 영향을 주 었다. 

사도 황구에 모 여온청 년들은 《조선 민족의 피가 아깝 다.》 고 통탄 하였고 《우 51 



혁명이 언제 까지나 이런 
였다. 



-등 속을 해매야 하겠 는가》 고 가슴을 치더 안티" 까와하 



어 야겠다 고생각 



명월구 회의가 
진 행된곳 



나는 그들에 게 힘 ， 
하면서 이 S 게 말 했다. 

《폭 등의 후과가 큰 것만은 사실 이다. 
그^ 나 후과가 크다고 한탄만 해 서 야 무슨 

소용이 있 는가. 한탄은 그 만하고 각지에 
나가서 조직을 복 구하더 뒤 수습을 해야겠 
다. 중요한 것은 종파분 자들의 야욕을 발 
가내고 군중을 그들의 영 향에서 떼내는 것 
이다. 그 러자면 그 들에게 조션 혁명의 진 
로를 가르처 주어야 한다. 폭등은 비록유 

_^ ^ 혈로 끝 났지만 군중은 그 과정을 통해 크 

게 Q 련되고 각성 되었을 것 이다. 조선민 
족은 이번 폭동을 통해 전 투력과 혁 명성을 유 감없이 발휘하 였다. 나는 우^ 민족의 
그 위 대하고 힌 신적인 투쟁정 신에서 크나큰 힘을 얻 었다. 이런 인 민에게 과 학적인 
투쟁 방법과 전슬을 가르 처주고 민족이 나아같 진로를 밝혀 준다면 우^ 혁 명에서 
새로운 전환이 일 어나지 않겠는 가!: > 

동 무들은 이런 호소를 듣고도 별로 큰 자극을 받지 않 았다. 그들은 《한별 동무의 
말이 을다. 그런데 대중을 공감시 킬만한 새 진로가 어디 있는 가?》 고 하면서 &답 
한 표정으 로나를 처다보 았다. " 

나는 <€그 노선을 하 늘에서 처절로 떨 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만 들어서 섬겨바 
치는 것도 아 니다. 우^ 스 스로가 주인이 되어 만 들어야 한다. 내가 옥 중에서 생각 





애 국적인 민들을 재 판하는 일제 




해 둔것이 있는테 등 무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. >고 하 였다. 

그 S 게 되어 차 광수， 김혁， 박소심 등과 이미 토론한 바 있는 조선 혁명의 노선상 
문제를 내걸고 장 시간에 걸치는 토론을 진행하 였다. 이것이 사도 황구회 의다. 이 회 
의 에서도 내가 제출한 안은 등 무들의 지지를 받 았다. 

등만의 방방곡 곡에서 빚어진 참흑한 유혈을 나를 다 시한번 흥분 시키고 각 성시키 
었다. 나는 이 통탄의 한복 판에서 가슴을 움 켜쥐고 쓰^ 지는 사 람들의 모습을 눈앞 
에 그 5 ᅵ더 어떻게 하면 조선의 혁명 군중을 피바다 속에서 구 원해냁 수 있겠 는가， 어 

떻게 하면 조선의 민족 해방투 쟁을역 경에서 건 X ᅧ내고 승승장 구하는 혁명에 로인도 

할 수 있 겠는가 하는 생각을 줄곧 하 였다. 혁명은 무장을 기다 e ᅵ고 있 었다. 잘 조직 

되고 훈련된 혁명 군대와 인민을 기다 e ᅵ고 있 었으더 2 천만을 승 근 ᅵ의 길로 향도할 수 
있는 강령과 그 강켱을 집행할 수 있는 정치적 참 모부를 기다^ 고 있 었다. 내외의 
정세는 조션의 공 산주의 자들이 조국과 민족을 해 방하기 위한 성 전에서 전환을 일 
으킬 것을 요구하 였다. 이러한 전환이 없다면 우 5 ᅵ 민족이 더 많은 유혈과 참화를 
당할 수 있 었다. 

나는 우 3 가 이 전환의 돌 파구를 열어야 하더 1930 년 여름에 바로 이런 전환을 
마 련해야 한다는 결심을 가지고 머^ 속에 떠 오르는 사색의 알횅 이들을 목책에 쉬 
임없이 정^ 해주 었다. ᅴ 

우 끗ᅵ 는 사도 황구를 떠나는 조직성 원들과 공작원 들에게 맡은 임무를 시급히 끝낸 
후 6 월 하순에 카 륜에서 다시 만날 곳을 굳게 약속하 였다. 찌; 

그 후 돈 화에서 길동 지구당 회의가 열^ 었다. ^ 

회의 에서는 폭등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 었다. 파쟁분 자들은 5.30 폭등과 같은 폭 
등을 또 일으 키려고 계획하 였다. 나는 5.30 폭동은 무모한 폭동이 었다는 것을 비판 
하고 그들의 계획을 반대하 였다. 

그해봄 나는 옥중 생활에 이어 5.30 폭 등까지 겪 으면서 많은 것을 체험하 였다. 

참으로 나의 일 생에서 1930 년의 봄은 9J 을 수 없는 성장의 봄， 시련의 봄이 었다. 

이 봄에 우^ 혁명은 새로운 전환을 준비하 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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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카 §21 의 




L 회의 



6 월 하순이 되자 등 무들은 약속 한대로 카륜에 모 여들기 시작 했다. 카 륜에는 이미 
우 e ᅵ의 혁명조 직들이 들어가 있 었다. 우 5 ᅵ는 1927 년 경부터 만주 각지로 쉽게 내왕 
할 수 있는 고통의 분 기점에 활동 기지를 하나 만 들어들 필요를 느끼고 공청 핵심들 
을 파 견하여 이 일대를 개 척하기 시작 했다. 

우 ^ 가 카 륜에서 회의를 하려고 결 심하게 된 것은 이곳이 교통상 편 5 ᅵ한 지점에 
자 e ᅵ잡고 있다는 점과 회 의참가 자들의 신변 안전과 비밀 보장을 전 적으로 담보할 수 
있는 은폐된 활등기 지라는 점을 고 려해서 였다. ^ 

카륜은 반 일운등 자들의 내왕이 잦은 고장이 었지만 적들 에게는 노 출되지 않은 곳 
이 었다. 이 고장 인 민들이 또한 우 51 의 일 이라면 후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 
장소는 이상적 인곳이 었다. 즈 ^^^^ £ 

내가 카륜에 도 착하니 소년 람험대 총 대장인 정 행정이 역에서 나를 기다^ 고 있 
었다. 내가 카륜에 같 때면늘 그가 역에 마중을 나 왔다가 나와 등 행하곤 하 였다. 

카륜에 와보니 돈화나 길팀 보다는 분 위기가 좀 평온하 였다. 



5.30 폭동이 8 쓸고 지나간 뒤여서 그 당시 간도의 공기는 대단히 험악하 였다. 
런 테다가 일본 군대의 동만 출병이 박두한 것과 관 련하여 더 긴장해 졌다. 일제가 간 



：ᅳ; 도에 군대를 들이밀 려고한 것은이 일 대에서 급속히 확대되 고있은 혁명운 등을진 

련을 s^#i 위한 교 두보를 확보하 자는데 — aiaft^i— 

- 런목적 을위해 나남에 주 둔하고 있는일 본군제 19사^ 사 ^ 장 기 와사마 중장이 용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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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， 연길， 백 초구， 두도구 지방을 순 시하고 있 었다. 국민당 길 팀군참 모장과 민정청 
처 청장도 때를 같 이하여 등만을 시찰하 였다. 

간도 지방의 혁명조 직들이 등만으 로부터 일본군 중장과 국민당 참 모장， 민 정청청 

자를 내 몰라고 호소한 것이 바로 이 시기 였다. 

나는 그때 카륜에 가서 전 명학교 교 원들인 유 연선과 장 소봉이 집에 숙소를 정하 
였다. 장 소봉은 진명학 교에서 아 이들을 가 르치는 한편 《등아 일보》 지 국자의 일도 
경하 여 보았 다. 그는 차광 수처럼 글도 잘쓰고 식견도 높은데 다가 일도 잘하여 등무 
들의 사랑을 받았 다. 

그런테 집에 들 어가면 부부 싸움을 자주 하는 것이 흠이 었다. 

등 무들이 충고를 주면 자기 안해가 지 나치게 봉 건적인 여 자여서 도무지 뜻이 맞 ■ 
지 않 는다고 티" 발하였 다. 장 소봉이 가정 생활에 취미룰 붙이게 하 느라고 내가 여^ ^ 
번 설복도 하고 비판도 하 였지만 그다지 효과가 없 었다. S 

장 소봉은 조선혁 명군이 조 직된후 무기를 구입 하려고 장춘에 나 갔다가 경찰에 
체 포되어 전향하 였다. 한때는 나에 대한 《귀순 공작》 에도 동원되 었다고 한다. 

카륜을 혁 명화하 는데서 김혁과 장 소봉은 특별히 많은 공로를 세 웠다. 그들은 이 

지방의 유 지들과 힘을 합처 학교와 야학을 세우고 그것을 거 점으로 교육 운동을 벌 
이 었으더 농민회 ，청 년회， 소 년회， 부인회 등 종래의 계몽단 체들을 농민동 S ，반제 
청년동 소년람 험대， 부녀회 등의 혁 명적인 조직 들로개 편하여 각 계각층 군중을 
항일 혁명의 담 당자로 흘륭히 교양 육성하 였다. 

김혁의 주 관하에 잡지 《볼쉐 위크》 가 창간된 곳도 바로 카륜이 었다 ^ ： _ ^ - 

나는 카륜에 가서도 사도 황구에 서처럼 조선 혁명의 S 로를 두고 사색을 계 속하였 

다. 한 달가량 사 색하고 정 e ᅵ한 것을 종합 해보니 퍼그나 부피가 큰 글이 되 었다. 

내가 이 글을 쓰게 된것은 우^ 나라의 민 족해방 투쟁이 새로운 지도 이론을 요구 
하 고있는 현실적 절 박감을 ^ 에 사무 치도록 통감 하였기 때문 이다. ^ 

새로운 지도 이론이 없이는 혁명을 한 걸음도 전 진시킬 수 없 었다. I ： ᅳ: 

자 주성을 요 구하는 피 압박인 민들의 혁명적 진출은 1930 년대에 들어 와서도 세계 ■ 
적 규 모에서 더욱더 확대되 었다. 지구 상에서 제 국주의 자들을 반 대하는 피압 박인민 

들의 해방 투쟁이 가장 치 열하게 벌 어지고 있던 대륙이 아세아 였다. 

아 세아가 식 민지민 족해방 투쟁의 중심 무대로 된것은 제 국주의 자들이 이 무렵에 ■ 

와서 아세 아후진 국들의 이권을 강 탈하기 위한 침락을 더욱 노골화 하였기 때 문이더 ■ 
등방의 여러 나라 인 민들이 과감히 떨^ 일어나 도처 에서 민족적 자 주권을 수호하 ■ 
기 위한 투쟁을 결사 적으로 전개 하였기 때문이 었다. ^| 
외세를 구 축하고 자 유롭고 민주주 의적인 새 사 회에서 살아 가려는 등방인 민들의 = 
정 의로운 투쟁은 그 어떤 힘으 로써도 S 춰세울 수 없 었다. 
^ 쏘련， 뭉골 혁명의 약진에 발을 맞추어 중국， 인도， 베 트남， 미 안마， 인도 네시아 
등 아세아 여러 나라 들에서 혁명의 억센 조류는 격 랑처럼 끓 어번지 었다. 비 폭력불 ■ 
복종운 등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 중시킨 인도의 거^ 에서 방직 공들이 붉 은기를 들고 
시위를 ^ 행한 것도 이 무 렵이었 다.^ ᅵ ᅵ ■； E- :: _^^^E— 

1 중국 인민은 제 2 차 국내 전쟁의 불길 속에서 1930 년대를 맞이하 였다. 

중국을 비룻한 아세아 여^ 나라 들에서 벌어^ 있는 혁명 투쟁과 국내 인민들 ᅡ^ 

a 적 극적인 진출은 우^ 를 끝없이 흥분 시키고 si 시 켰다. ^= 
ᅭ ^ 을 내오고 을은지 도이론 만내놓 는다면 인민 을궐기 시키더 일 마든지 일 본제국 ， 

주의와 싸워 승^ 할 수 있다는 자 신감이 우^ 의 as 속에 움직일 수 없는 친« 으로 M 

^^^^^m^^^^ ᅭ^^ .ᅳ ᅵᅵ ᅵ ᅵ 「트 " 

이 시기에 와서도 우 g 나라 민 족해방 투쟁무 대에는 각당， 각파의 입장과 이해관 
계를 대 변하는 여^ 가지 주의 주장이 등 장하여 대중을 이 s 게도 저 s 게도 이끌고 ᅵ ^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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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 그 



이 론들은 이러저 ^한 시 대적， 계급적 제 한성을 면치 못하고 




LOT 



있 었다. 그^ 나 
있 었다. 

그때 까지의 민족 해방투 쟁에서 우 ^가그 중높은 형태의 투쟁이 라고본 것은독 
립 군들의 무장 투쟁이 었다. 이 투 쟁에는 민 족주의 좌익진 영에서 가장 적 극적인 반 
일독 립운등 자들과 애국 자들이 참가하 였다. 그들이 독립군 부대를 조직해 가지고 무 
장 투쟁을 시작한 것은 독립 전쟁을 해야 나라를 찾을 수 있다고 @ 었기 때문이 었다. 

어떤 사 람들은 대 부대에 의한 군사 활등으 로써만 독 립을쟁 취할수 있다고 생각 

하였고 어떤 사 람들은 직 접적인 테러전 슬만이 일본 제국주 

^^^m 의 자들을 쫓 아내는 가장 좋은 방 도라고 주장하 였으더 또 

어떤 사 람들은 군대를 잘 훈련 시켜두 었다가 쏘련， 중국， 미 
국과 같은 강대 국들이 일본 과전쟁 을할때 그들과 연합하 
여 독립을 이 룩하는 것이 조션의 실정에 맞는 전락 이라고 

.— 하 였다. 이 모든 주 장들은 어느 것이나 다 일 제와의 혈전은 

j| 5 : ！ 지 향하고 있 었다. 

ᄁ" "， 그^ 나 독 립군의 투쟁은 이^ 한 초지를 끝까지 관철할 

만한 과 학적인 전락 전슬을 갖추지 못 하였고 독립 전쟁을 
끝까지 해나같 수 있는 강 력하고 세련된 지 도부를 가지지 
- — i 못하 였으더 그투쟁 을인적 ，물적 ，재 정적으 로뒤받 침할수 
있는 튼 튼한^ 대중적 지반을 꾸 e ᅵ지 못하 였다. 

개량 주의이 론가운 131 ᅵ서는 《실력 양성론 >이 라는안 창호의 《준비 론>이 독립운 

등자들 의화제 거리고 되고있 었다. r —ᅮ ᅳ ：ᅳ그 ᅳ ：그ᅳ ： 

우 e ᅵ는 안 창호란 인물 자체에 대 해서는 독립 운등에 일생을 고 스란히 바친 청렴하 
고 양 심적인 애국 지사로 존 경하고 있 었지만 그의 이론에 대 해서는 환 영하지 않았 
다. 

상 해임시 정부의 비 폭력적 독 립운등 노선도 대중의 지지와 공감을 받지 못하 였다. 

상 해임시 정부가 조직된 지 일마 안되어 사 람들의 실망을 자아낸 존재로 된것도 
이 e 체가 시 종일관 한 가닥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비폭 력적인 외교 노선에 매팥려 
세월을 보냈기 때문이 었다. 그런 것만큼 군사 노션을 절대 화하고 있던 독 립군은 이 
것을 한사코 넁대하 였^^ ^ 

조선을 국제연 a 의 위임통 치하에 두어팥 라고애 걸한이 승만의 청원에 대 해서는 
무슨 노선 이라고 말할 것도 없으더 민 족주의 우파가 제창한 《자 치론》 역시 민족 
의 독립 정신에 배 치되는 하나의 몽상에 지나지 않 았다. 

1925 년에 창건된 조선공 산당도 조선의 실정에 맞는 과 학적인 전릭 = 전슬을 세우 

지 못한 ^fl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 었다. ᅮ . 

총괄 적으로 말하여 션행 세대의 전 락이나 노선이 가지고 있는 보 편적인 약점은 
인민 대중의 힘을 e 지 않고 외 면한테 있 었다. _ 

션행 세대의 운등자 들은한 결같이 인민 대중이 혁명의 주 인이더 혁 명을추 등하는 

힘도 인민대 중에게 있다는 ᅵ를 무 시하고 있 었다. 수백만 대중의 조직된 힘에 의 

거해야 일제룰 타도할 수 있 겠는테 우 ^ 나라의 반 일운등 자들은 혁 명도독 립전쟁 
도 특수한 몇몇 사 람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 었다. 5 
드 공 산주의 운동을 하던 사 람들도 이런 입 장에서 기초 축성은 별로 하지 않 고몇몇 
상 층인물 들로써 당 중앙을 선 포하는 방 법으로 당을 만들 었으더 대 중속에 깊이 들어 

가지 않고 3 인 1 당， 5 인 1 파 식으로 서로분 열되어 여^ 해 등안 해 게모니 싸움을 벌였 

다. ~ ― ^ - 예ᅵ 



션행 세대의 노 션이나 전 략들은 또한 조선의 산 현실에 발 



히 붙이 지 못한 



3. 카 륜회의 



나는 조 선의산 현실에 부 합되는 을은 지도 이론을 내 놓자면 고 전이나 다른 나라 
의경험 을절대 시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독자 적으로 사 고하고 
독 창적인 방식을 풀어 나가야 하 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 였다. 지도 이론을 마 련한다 
고하여 10 월 혁명의 경험 같은 것을통 채로받 아들여 도안되 었고국 제당이 그어떤 
만병 통치의 처방을 가 져다줄 것 같이 기대 하면서 팔짱을 끼고 앉아 있어도 안되었 
다. 

《우 근 ᅵ가 믿을 것은 인민 대중의 힘밖에 없다. 2 천만의 힘을 @ 고 그 힘을 하나고 
묶 어세워 일 본제국 주의자 들과의 혈전을 벌이 자.》 
ᅳ 나의 마음속 에서는 이런 웨침이 자주 울 3 었다. 

나는 이런 충동을 안고 오늘 우^ 가 주 체라는 이름을 달아서 부르고 있는 사상을 
보고의 구절 구절에 담 으려고 노력하 였다. 보고에 담 으려고 한 내 용들은 모두 우 51 
혁명의 전도와 관 련되는 심중한 문 제들이 었다. 

나는 그때 특히 무 장투쟁 문제를 놓고 많은 생각을 하 였다. - 

우 끗 ᅵ는 보 고에서 무 장으로 전 면적인 항일 전쟁을 벌일 테 대한 문제를 반 일민족 
해방 투쟁의 기 본노선 으로， 조선공 산주의 자들이 첫 째가는 과 업으로 제기하 였다. 

무장 투쟁을 해야 겠다는 결심을 내^ 고 그것을 방 침으로 채택할 때 까지만 해도 
우^ 는 적수공 권이나 다름없 었다. 그런 조건 에서도 나는 무장 투쟁을 하자면 청년 
공 산주의 자들의 손으로 새형의 군대를 창 건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. 

그 때어떤 사 람들은 독 립군이 엄 연하게 존 재하고 있는데 그 속에 들 어가서 활등 
하면 되지 따로 군대를 만 들어냁 필요가 있겠 는가， 그 S 게 되면 반 일군사 역량이 분 
열되지 않겠 는가고 의견을 달 근 ᅵ하 였다. ᅵ ' : ᅳ^： = — ᅭ. 」— ᅵ' : : ;그:ᅳ:..' 

독 립군이 우경 화되고 반 동화되 어가는 조 건에서 그 속에 들어가 군대를 갱 신하는 

방 법으로 무장 활등을 벌인다 는것은 불합 e ᅵ한 일 이었고 불 가능한 혜 j 

1930 년 당시 독 립군의 무력은 매우 열세한 상태에 있 었다. 국민부 산하에 독립군 
의 무력이 있 었다고 하지만 9 개 중 대밖에 되지 않 았다. 그 무력 조차도 상층의 분열 
로 국민 부파와 반국민 부파로 대 립되어 있 었다. 

국민 부파란 독 립군이 10여 년등안 를어 쥐고온 기존 방침의 고수룰 절대 화하는 보 
수세력 이었고 반국민 부파란 기존 방침을 반 대하고 새로운 노선을 추 구하는 혁신세 
력이 었다. 반국 민부파 인 물들은 공산 주의에 공감 하면서 그와의 제휴를 기도 하기도 
하 였다. 일본제 국주의 자들은 그들을 《제 3 세력》 이라고 규정하 였다. 민족 주의자 
도 아니고 공산주 의자도 아닌 새로운 중 도세력 이라는 뜻 이다. 민족 운등내 부에서 
반국민 부파와 같은 《제 3 세력》 이 대두하 였다는 것은이 운동의 방향을 공 산주의 
운 등에로 전환 시키기 위한 지향이 실천 단계에 들어 섰다는 것을 실 증해주 었다. 

국민 부파와 반국민 부파의 대 립으로 독립군 역량은 분열 되었고 민 족운등 내부는 
혼란에 빠지 었다. 

ᅭ 독립군 중 대들은 대체로 유격 전쟁을 하는데 불 근ᅵ 한 벌방 지대의 부 락들에 주둔하 
고 있 었다. 무장도 변변치 못하 였지만 규율이 문란 

하고 훈 련상태 가 처 조한테 다가 군중 들과의 관계도 ^ 

못하였 

청산^ 전 투나봉 오골전 투에서 와같이 일제의 대 
부 대를무 5ᅵ 로통 쾌하게 섬 열하던 1920 년 대초의 전 
성 기와는 팥^ 독 립군은 점차 쇠퇴의 길을 걷고 있 
었다. 느 



남 만청총 대회에 참가하 려고왕 청문에 갔을때 나 
는 현 묵관과 합께 국 민부에 대한 이 야기룰 나누다 

가 이런 질문을 하 였 다, - = 




위대 한수령 김 일성동 지께서 카 륜에서 계셨던 집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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《선 생님， 국민부 역량을 가지고 일본과 싸워 이길 자신이 있습니 까?》 
사실은 그가 국민부 자랑을 너무 하기 때문에 자극을 주 노라고 던진 물음이 었다. 
《승 산은 무슨 승산， 이 S 게 버 티다가 대 국들이 도 와주면 독립을 하는 거지. > 
나는 그 대답을 듣고 아연해 졌다.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배심도 없이 대 국들이 
원도를 기다 근 ᅵ면서 ® 목 적으로 싸우는 군대가 어떻게 맥을 추 겠는가 하는 생각이 
들 었다. 그래서 농 담삼아 어떻게 국민 부선생 님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우 근 ᅵ한테 
모조 5ᅵ 뇜 겨주지 않겠 는가， 무기만 뇜 겨주면 우 ^가 3-4 년 안으로 일본 놈들을 몰 
아내 겠다고 말하 였다. 

대회 준비위 원들에 대한 테^ 가 있기 전 이어서 그때 까지는 그런 농담을 할 여유 
가 있 었다. 현 둑관이 원래 길팀시 절부터 내 농담은 잘 받아주 었다. 

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쓴 웃음만 지 었다. 철없는 공상을 한다고 생각 했는지 
도 모 른다. 

국민 부군대 같은 것은 가지 고서는 현상 유지만 하자고 하여도 힘들 었다. 그래서 
우 ^는 새형의 군대를 만 들어야 겠다고 생 각하게 되 었다. 

나는 공 산주의 자들이 지 도하는 무장투 쟁만이 가장 철처 하고혁 명적인 반 일항전 
으 로될수 있다고 확신하 였다. 왜나 하면 공산 주의자 들만이 자기의 무장 대오에 노 
동자， 농민을 비룻한 광범한 반 일애국 역량을 폭넓게 집 결시킬 수 있으머 대중의 이 
익을 정확히 반영한 과 학적인 전락 전술로 무장 성전을 끝까지 책임 적으로 전 개하면 

서 전반적 조션 혁명을 승 ^에로 영도할 수 있기 때문이 었다. 

우 끗ᅵ 가타도 해야할 일본제 국주의 는청일 ，러 일두전 쟁에서 자기 영토의 몇십 배 

나 되는 광대한 땅을 가지고 있는 대 국들과 싸워 쉽사 3 승^ 한 신흥 강국이 었다. 

이런 강국을 타 승하고 나라를 찾 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 었다. 

일 본제국 주의룰 E ᅡ도 한다는 것은곧 세계 적으로 공인된 일본의 군 사력을 티" 승한 
다는 것을 의 미하더 그들의 광 신적인 황도 정신을 타 승하고 명 치유신 후 신 흥일본 
이 근 70 년등안 이룩 해놓은 모든 인적， 물적， 재정적 역 량과의 소모 전에서 승 9 자 
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 였다. 그 S 지만 우 근 ᅵ는 무장 투쟁만 하게 되면 3-4 년 안팎에 
일본을 패 망시킬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하 였다. 젊은 혈기가 아니 고서는 감히 엄두 
도냁 수없는 생각이 었다. 일본군 벌들이 그런 고백을 들었 더라면 아미 앙천 대소하 

은거 n ᅵ ^ J ^| ᅵ 질 1 ■ 

무슨 담보로 그 S 게 판정했 는가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다. 맨주 먹밖에 없는우 

에—^ —높대 체 무슨 담보가 했 는가. ^9^1 

우^ 에게 있는 것은 애국심 이었고 젊은 혈 기뿐이 었다. 우^ 가 3-4 년안팎 이라고 
한 것은 일본의 힘을 경시 해서가 아니라 우 근ᅵ 의 애 국심이 그보다 더 강하고 정의롭 
다고 생각 하였기 때문 이다. 우 근 ᅵ에게 담보가 있 었다면 그것은 2 천만 민중의 힘이었 
다. 2 천만을 잘 훈 련시켜 도 처에서 들고 일어나 일본군 경들을 족치면 나라를 독립시 
ᅭ 킬 수 있으^ 라는 배심이 우^ 에게 있 었다. 

그 s 기 때문에 우 ^ 는 무장 투쟁을 본 때있게 해 
나 가자면 대중적 지반을 잘 팎아야 한다고 생각하 
였다. 

여기 로부터 반일민 족통일 전선에 대한 구상이 나 
왔 ^고 할 수 있디 -^ ； = 
내가 조직의 필 요성을 처 음으로 깨팥은 것이 화 
성의숙 시절이 5ᅵ 면 민족의 힘을 처 음으로 느끼고 뇌 

^에 새겨둔 것은 3.1 인 민봉기 때 였다. 내가 인민 
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묶어 세우고 그들의 힘 
에 의 거하여 혁명을 하 겠다는 결심을 품은 것은 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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림 시절이 었다. 

2 천만의 총등 원으로 이루 어지는 거 족적인 항전이 없이는 식민지 노에의 명에에 
서 벗어날 수 없 었다. 순수한 계 급혁명 이라면 노 등자， 농민 대중이 혁명의 등 력으로 
되 겠지만 우^ 혁명의 성격 자체가 봉건을 반 대하고 제국 주의를 반 대하는 혁명인 
것만큼 노 등자， 농민은 말할 것도 없고 청년 학생， 지 식인， 애 국적인 종 교인， 민족자 
본 가들도 다 혁명의 등력이 될 수 있다고 우^ 는 주장하 였다. 우 근 ᅵ의 원칙은 민족해 
방에 이해 관계를 가지는 반 일애국 역량은 다 집 결하고 다 등원시 키자는 것이 었다. 

우^ 가 이런 노선을 내 놓았을 때어떤 사 람들은 
고전에 없는 규정 이라고 하면서 머 근 ᅵ를 기웃거 ^었 
다. 그런 사 람들은 공 산주의 자들이 노 등자， 능민을 
제외한 다른 계 층들과 등 S 을 맺 겠다는 것은 뭉상 
이라고 하 였으더 종교 인이나 기업가 계층 들과는 손 
을 잡을수 없다고 하 였다. 화요 파에서 김찬이 한때 
국 민부의 몇몇 인 물들과 거래하 였다는 이유로 그들 
조선 공산당 만주국 책 임자의 자 5 ᅵ에서 물^ 난것도 
그런 관점 때문이 었다. 

민족주 의자들 중에도 공 산주의 자들을 넁 대하는 
사람이 적지 않 았다. 공산 주의운 동내부 에서는 민족 주의가 금물 이었고 민족 주의운 
등내부 에서는 공산 주의가 금물이 었다. 이런 경향은 민족 역량을 공산 주의와 민족주 
의의 두 개 진 영으로 분열 시키는 결과를 빚어 냈다. M 

이성을 가 S 사 람들은 누구나 다 그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 였다. 그런 사 람들의 
노력에 의하여 우 근ᅵ 나라 에서는 20 년대 중 업부터 공산 주의와 민 족주의 두 진영의 
합작을 위한 운등이 벌어 졌는테 그것이 1927 년에 신 간회의 창 립으로 결실을 보았 
다. 신 간회의 출현은 이^ 이 팥라도 민족을 위한 길에서 공 산주의 자들과 민 족주의 
자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다는 것을 시 사해준 사 변으로 민중은 누구나 이것을 열럴 

히 환영하 였다. 그^ 나 일본제 국주의 자들의 끊 임없는 파괴 책등과 그에 매수 이용된 
개 량주의 자들의 분해작 용으로 하여 이 Q: 체는 1931 년에그 해체를 선 포하지 않을 
수 없 었다. 두 역량이 애국이 라는대 전제로 견고한 결합을 이룩했 더라면 설사 안팎 
의 파괴 작용이 있다고 하 더라고 그처럼 쉽사리 혀물 어지지 않았을 것 이다. ᅳᅳ 

신 간회의 해 산으로 모처럼 성사 되었던 공산 주의와 민족 주의의 합작이 무 산되었 
을 때 우 5 ᅵ는 그것을 몹시 분하게 여기 였다. 민족을 우위에 놓지 않고 이^ 만 절대 
화하게 되면 진정한 합작이 이 루어질 수 없다. 민 족해방 이라는 대 전제를 첫 자^ 에 
놓 는다면 어떤 계 층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그 당시 나의 견해 였다. 

우 끗 ᅵ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해방 후 일생을 반 공으로 살아온 김구선 생과도 합작 
하였고 지금도 모든 겨레의 이성을 향해 민족의 대 Q: 결을 이룩 하자고 호 소하고 9J 
다. 민족의 대 도> 결을 이 룩하면 남는 것은 외세와 매국 노들뿐 이다. 민족의 대 ^ 결이 
그처럼 귀중한 지상의 과 제이고 경륜 이기에 우 5ᅵ 는 반공일 선에서 우 5 ᅵ에게 총부 51 

를 맞대고 평생을 살아온 최 흥희， 최퍽신 선생이 평 양으로 찾 아왔을 때에도 그들에 
게 과거를 묻지 않고 혈육의 정으로 반갑게 맞아주 었다. _ 

그때 나는 최 퍽신선 생에게 북에 사는 사 람이건 남에 사는 사 람이건 민족 을첫자 
^ 에 놓고 통일 문제를 생 각해야 한다， 민족이 있고야 계급이 있고 주의도 있지 않겠 
는가， 민족이 없이 공산 주의는 해서 뭣하고 민족 주의는 해서 뭐하더 ^하느 님»은 

ESiai^ §a 는^ Ka 다. ᅳ- .zzz3p===jt^=i 4 

증우 ^서 반일^ 통 일전선 노선을 던 60 여년 전 에도역 A1 그렇게 

부르짖 었다. 정치는 그룻이 크지 못하면 대중을 다 담지 못하머 정 치가가 도량이 넓 

M#a 대중이 효 정치 가를 외 면해버 린다. ==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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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고 에서는 당창건 문제를 비 룻하여 조선 혁명의 성격과 임무， 조선의 공산 주의자 
들이 투 쟁에서 견 지해야 할 근본 입장에 대 해서도 서술하 였다. 

나는 보고 초안이 준 비되자 그 것을곧 카륜 회의에 참가 하려고 여 러 곳에 모 여 온 
공청과 반제 청년등 a 지도간 부들의 토의에 붙이 었다. 그때 우^ 는 낮에는 벌에 나 

가일을 하면서 논발머 e ᅵ와 무 개하의 버 들숲에 모여 토론 하였고 밤이면 S 명학교 

숙직 실에서 낮에 종합된 의견들 을놓고 한조항 한조항 토의를 심화시 켰다. 

대 중적인 토의 과정에 제출된 의견들 가 운테는 흥 미있는 현실적 문 제들이 적지 
않았 다. 

우션 조선 혁명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 겠는가 하는 문제에 서부터 논쟁이 생기였 
다. 보 고에서 밝힌 반제 반봉건 민주주 의혁명 이라는 규정을 두고 논의가 분분 했다. 
논쟁의 초점은 반제 반봉건 민주주 의혁명 이라는 새로운 성격 규정이 혁명의 보편적 
원^ 나 합법 칙성에 모 순되지 않 겠는가 하는 것이 었다. 그때 당시의 청 년들은 근대 
역사를 변 혁시킨 혁명가 운테는 부르 조아혁 명이나 사회 주의혁 명밖에 없는 것으로 
알고 있 었다. 그런테 사 회주의 혁명도 아니고 부 르조아 혁명도 아닌 반 제반봉 건민주 
주 의혁명 이라고 규정 한것은 우 5ᅵ 나라에 조성된 계급 관계와 우 5ᅵ 혁 명앞에 제기 
된 과업으 로부터 얻어낸 결론이 었다. 조션 민족이 수 행해야 할 가장 절박한 혁명임 

무는 일 본제국 주의를 티" 도하고 우 5ᅵ 인민을 91 매 어놓고 있는 봉건적 관계를 청산 
하더 우 근ᅵ 나 라에서 민주 주의를 실 현하는 것이 었다. 이런테 로부터 우 e ᅵ는 조선혁 
명의 성격을 반 제반봉 건민주 주의혁 명으로 규정하 였다. 

남들이 만들 어놓은 형태에 억지 로를어 맞추어 혁명의 성격 을규정 해버^ 면 교조 
를 범 한다. 형태가 선 차적인 것이 아니라 구 체적인 현실이 선차 이다. 설사 고전에 
없는 정식 화이고 남 들에게 없는 규 정이라 하 더라도 그것이 자기 나라의 실정에 부 
합되는 과 학적인 규정 이라면 공 산주의 자들은 그것을 서 슴없이 선 택할줄 알아야 
한다. 

이것이 맑스 -레닌 주의에 대한 창조적 태도 이다. 우 e ᅵ가 이런 내 용으로 조선혁 
명의 성격을 반 제반봉 건민주 주의혁 명으로 규 정하게 된 취지를 설명 했더니 대표들 
은 이해를 표시 하였을 뿐 아니라 그것을 열렬히 지지 한다고 하 였다. 제일 논의가 활 
발했던 것은 반일민 족통일 전선과 관련된 문제 였다. 민족통 일전선 전락과 관련된 문 
제는 그 당시 이 론실천 상으로 내놓고 말하기 어려운 까 다로운 문제로 공인 되고있 
었다. 국 제당에 있던 일부 사 람들이 중 국에서 국공 합작이 실패 한것을 이유로 통일 
전선 정책을 지 지하는 사 람들을 밀몰아 개량주 의자로 규정해 버렸기 때문에 우 5ᅵ 주 
변 에서도 이 문제에 대 해서는 대체로 조심 스럽게 대하 였다. ― 

큰 용 ^ 을 가지지 않 고서는 이런 때에 민족통 일전선 정책을 노 션으로 제기할 수 
없 었다. 그런 문제를 노 선으로 제 기하면 국 제당의 입장에 도 전하는 것으로 인정될 
수도 있었기 때문이 었다. 

그때 등 무들이 참으로 많은 문 제들을 제기하 였다. 아 버지는 지주인 13] ᅵ 그의 아들 
이 혁명을 지지해 나서는 경 우그를 어떻게 보아야 하 는가? 자본 가로서 독립 자금도 
많이 내고 독 립군에 대한 물질적 보장도 많이 했는테 공 산주의 자라면 덮어 놓고상 
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하 는가? 면장 으로서 왜놈들 하고는 잘섭쓸 
^고 인민들 하고도 잘 어울 e ᅵ는 그런 사 람들도 혁명에 포섭할 수 있 는가? 그런 질 
문들에 대 해서는 한 마디로 본인의 사상 등향을 위주로 하여 사 람들을 평 가해야 한 

그 때의이 런견해 가그후 조국 광복회 10 대 강령 에 서 구체 화되 었으더 해 방 후 20 
개조정 강에서 국가정 책으로 명 문화되 었다. 우 근ᅵ 가 카 륜에서 내놓은 반일민 족통일 
전선 노선의 정 당성은 그 후 실 생활을 통하여 확증되 었다. 등 무들의 의견은 보고를 
완성 하는테 많은 참고가 되 었다. 카륜 회의가 정 식으로 열린 것은 1930 년 6 월 30 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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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 밤이 었다. 카륜의 등 무들은 S 명학교 교실 에다가 회 의장을 준비하 였다. 대 표들을 = 

위해 교실 바닥에 초물방 석들을 깔고 천 정에는 여러 개의 남 포등을 매팥 아놓 았다. 

j 태 회의는 나의 보고를 청 취하는 것으로 그치고 그 다음날 부터는 농 민들의 일 
^= 손을 도 우면서 강가나 버들 숲에서 조 e 위로 흑은 대표 전원이 모여서 보 고에서 제 ^ 
^= 기된 과업을 집 행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 였다. 아주 독특한 회의 방식이 었다. 
= 카륜의 혁명조 직들이 부락의 경비를 철 통같이 하였기 때문에 우 근ᅵ 는 마음을 놓 = 

^= 고 회의를 s 행할 수 있 었다. 소년 람험대 원들이 회의의 전기간 특히 우 를 잘 보호 = 
해주 었다. ᅮ^^ ^ 

새 세대 청년공 산주의 자들의 대 부대가 중 부만주 지방에 집결 되어있 다는 것을 내 ᅭ 
_ 례 일제는 우^ 의 활등 구역인 장 춘현， 회 퍽현， 이통현 일대에 민 정들을 대 대적으 ■ 

^= 로 파견하 였다. 밀정들 중에는 내 사 S 까지 들고 다니더 행처를 람 문하는 자들도 있 

^= 었다. ^5 

,J _ - 만주에 주 재하고 92 는 일본영 사관의 끄나 불들과 조선 총독부 경 무국의 밀 정들을 
^= 통하여 길팀 을중심 으로한 만주 지역에 종래의 공산주 의자들 나타나 역량을 확대 
^=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내람한 일제는 처 음부터 신경을 곤두 세우고 그 지도 핵심을 

잡 아내기 위해 우 e ᅵ의 뒤를 집 요하게 추격하 였다. 우 e ᅵ가 소문을 크게 내지 않으면 
^= 서도터 를넓게 잡고 인민들 속으로 깊숙이 들 어갔기 때문에 그 놈들도 우 5ᅵ 를 만만 

xl 않게 본 것 같^ ~ an ᅳᅳ - 

쩨" i 때 카 륜에서 부락의 경비 조직을 책 임지고 소 편 람험대 원들과 반제 청년등 멩원! ᅭ/ 

들을 통솔한 사람은 김원우 였다. 그는 회 의장에 앉았 다가도 슬 그머니 밖에 나가 마 ^ 
^= 을을 돌아 보면서 경비 상태룰 알 아보군 하 였다. 내가 일에 몰^ - 숟소에 들 뭇 ^= 

하 a ^i^ i ᅭ a 실 o)i 서 g: 을 새울때 면그도 밖 ]데 서과^ 들 의신변 을지켜 주 느 ^^ 

어떤날 ^는 ifeii 숙직실 부 ^아 궁 이에서 9자 를 구워 가지고 우 



^에게 밤 참으로 내놓군 하 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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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원우 




카륜， 고 유수， 오가자 등지를 개척하 는테서 김 원우의 공로가 컸다. 그는 길팀에 
서 청 년학생 운등을 할 때에도 많은 일을 하 였다. 우 근 ᅵ는 1928 년 봄에 장춘 지방의 
혁명 화하기 위하여 김 원우를 파견하 였다. 
그때김 원우는 카륜의 진명학 교에서 교원 생활을 하면서 카륜과 고유수 
일대를 돌아 다니더 청 년들을 교양하 였다. 1930 년 봄 부터는 차 광수를 
도와 조선 혁명군 결성을 위한 준비사 업에도 참가하 였다. 김 원우가 일 
굴이 곱게 생겼기 때문에 우 근 ᅵ는 그에게 여 자옷을 입히고 현균과 부 
부 간으로 《짝》 을 무 어주어 지하 공작에 보 낸적도 있 었다. 

김 원우는 조션혁 명군이 조 직된후 무기를 구입 하려고 돌 아다니 
다가 적 들에게 체 포되어 몇 해 등안 감옥 살이를 하 였다. 그는 옥중 
에서도 등 요하지 않고 견 결하게 잘 싸 웠다. ：디: ᅳ 
김 원우는 전 후시기 안팎의 정세가 복잡할 때 지 방에서 당의 노 
선을 옹 호하여 싸 우다가 종 파분자 들에게 잘못되 었다. 그 당시 종파 
분 자들은 당에 충실한 사 람들을 여^ 가지 방 법으로 모해하 였다. 김 
원우의 본명은 변묵성 이다. ᅭ 
카륜이 우^ 의 믿음직 한활등 기지로 되고우 근ᅵ 의 이^ 을실 현하는 혁명촌 
으로 전변된 것은 김 원우， 김^ 갑， 차 광수， 김혁과 같은 새 세대의 공 산주의 자들이 
이 마을을 개 척하기 위해 일 쩍부터 피타는 노력을 해온 결과 였다. 우 e ᅵ가 이 고장에 
오기 전 까지만 해 도이곳 사 람들은 남 도패와 북 도패로 같라처 서로 등을 지고 살았 
다. 남 도패가 논발을 일쿠 느라고 물목을 막으면 북 도패가 자기네 논이 말라 버린다 
고 하면서 삼을 들고 달려가 그 물목을 터뜨 려놓군 하 였다. ᅳ:： I： ᅳ: 

나 중에는 아이 들까지 북 도패와 남 도패로 같라처 한테 어울려 놀지 않는 서글픈 
대치상 태까지 빚어 졌다. 이와 같은 사태를 바로잡 으려고 김혁， 김 원우， 김 51 갑， 장 
소봉 등이 많은 노력을 하 였다. 그들은 군중을 설 복하여 패 싸움을 청 산하고 카륜에 
여러 가지 대중조 직들을 내 왔으머 학교를 세워 면비 교육도 실시하 였다. 대 표들은 7 
월 2 일 밤 S 명학교 교실에 다시 모여 회의를 계속하 였다. 그날밤 분 공안을 발표하 
고 회의를 결속하 였다. 

회의가 끝날 무렵에 사회를 담 당하고 있던 차 광수가 집행 식에서 벌떡 일어나 격 
등 적인연 설을하 였다. 

그는 《덜 3 광창》 이라는 별 명으로 불^ 울만큼 덜렁거 근 ᅵ기도 하고 흥분도 잘하 
는 등무 이지만 그런 때에도 이 성만은 잃지 않 았으더 오히려 격정에 뇜치는 옹변으 
로 사 람들을 경탄 시키는 희귀한 성격을 가지고 있 었다. 그는 주목을 내 두르더 웨치 
였다. ^ ᅵ 

《조 선공 산주의 자들이 좌절을 당 했다고 모두가 가 슴치더 통 탄하고 있을 때 우^ 
는 여기 카 륜에서 조선 혁명의 새 출발을 알 5 ᅵ는 역 사적인 고고 지성을 울^ 었다. 이 
여명이 종소^ 와 합께 조선의 공 산주의 자들은 새로운 궤도를 따라 매진할 것 이다. 
등 무들， 즉각 무장을 잡고 일 제와의 판같이 싸움에 떨처 나서 자!》 

우^ 는 그 연설을 듣고 모두 환성을 울^ 면서 《혁 명가》 를 불 렀다. 우 e ᅵ가 카륜 
에서 이처럼 조션 혁명의 진로룰 션포할 수 있었던 것은 길팀 시절에 이미 청 년학생 
운등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조선 혁명에 대한 주체적 입장과 태도를 확 립하고 공산 
주의 운등의 새 길을 개척 해왔기 때문이 었다. 나는 투쟁의 나날에 심 어지고 옥중에 
서 무 르익힌 그 사상과 입장을 ^조선 혁명의 진로: >라는 이 름으로 발 표하였 ^ 



그것이 곧우^ 혁명의 노 선으로 되고 지도사 상으로 되 었다. 우 근ᅵ 가 그 논 문에서 



전개한 내용을 보면 모두가 주체 사상을 핵으로 하 였다고 



있다. 



이 사상은 그 후 항 일혁명 투쟁을 비룻한 여^ e 계의 혁명을 거처 어렵고 복잡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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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，아 



- "SW 한 죄후의 Tl - 



실 천투쟁 속에서 부 Q 히 발전 
풍부 화되어 오늘 과같이 사상 

과 이론， 방법의 전 일적인 n 
계를 갖춘 하나의 철학 사상으 
로되 었다. 해 방후우 ^가주 

체를 세울 테 대하여 특별히 
강조한 것은 전 후시기 사회주 
의기 초건설 을할때 였다. 

1955 년에 나는 당선전 션등^ 
부문 일군들 앞에서 사대 주의， ■ 
교조 주의를 극 복하고 주체를 
세울 데 대한 연설을 하였는 
테 이 것인곧 《사 상사 업에서 
교조주 의와형 식주의 를퇴치 
하고 주체를 확립할 테 대하 
여> 라는 문 힌으로 세상에 공 
개되 었다. 

주체를 세울테 대해 서는그 
후에도 기회가 있을때 마다강 
조하 였다. 

주체 사상의 본질과 그것이 
창 시되게 된 경위， 그 사상을 
어떻게 구현해 왔는가 하는테 
대 해서는 외국인 들과의 담화 
를 통하여 여러 차례 설명하 
였다. 

그 러면서 도나는 그 것을체 
계 화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어 
볼 생각은 하지 않 았다. 그처 
우 끗ᅵ 인민이 그 사상을 정당 
한 것으로 받아 들이고 혁명실 
천에 구 현하면 그 것으로 만족 
하 였다. 그 후 김정일 비서가 
그 사상을 전면 적으로 체계화 
하여 《주체 사상에 대 하여》 ― 

A7,hfaifafeMM ni^jrrii m.ttar ===== 

였다. ^^^1 
우 e ᅵ는 카 륜회의 후 항 일무장 투쟁을 하면서 우 e ᅵ가 그 회 의에서 내놓은 노선이 

정당 하다는 것을 확 신하게 되 었다. 적들은 우 ^ 는 《창해 일속》 이라고 하 였지만 

우^ 의 뒤에는 무궁 무진한 힘을 가진 인민의 바다가 있 었다. 우^ 가 무슨 노선을 내 

놓기만 하면 인민들 은그것 을쉽게 이 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 었으더 우^ 대오에 



/ Q 



+ 



어서 후 려의 에 A 는^ M] '1 - 



2. ^* 마직 1 밥익—율 한다 그버나 조 *은 * 렸다 

A 야한 ^쑤의 -? 쒀웜：윷 후려^ 용 서 Jil 
(후읽 

3. 무기출 ^으라 억놓던 자 * 아 정에 ■■■ ^ 어라 통천작 

우러의 앞에는 외망 

《후헵 ) jfj 

-i.^^ 의 장며에 속지 뱝아하 계급의 * 강한후 사출 
다 * 의 사뵈^ + 신 "4 우버 I 쾌우자 

<후렵) 

^간^ 의 후인불 다 입어 나하 로럭^ 자손 을 H-±4 
^가비 파움율 *1 바어 우^ 의 해 

< 후렵) 




천수 만명의 아들 딸들과 형 제자매 



r 그 



보내 주면서 물심양 면으로 우 e ᅵ를 도와 



었다. 



우^ 가 영하 40 도를 오르내 근ᅵ 는 흑한 속에서 15 년동 안이나 발 톱까지 무장한 강 
적과 싸 워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인민 이라는 강력한 성새가 있고 인 민대중 이라는 무 
한대의 창해가 있었기 때문이 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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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카 륜회의 




주체 사상의 진 리성과 그 빛나는 승리를 상 징하고 있는 봉화 주체사 상탑에 새겨진 글발 - 주체 




평양의 대동 강반에 솟은 주체 A ᅡ상탑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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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광 스러운 주체의 당 조선 노동당 마크를 높이 추켜든 노 동자， 농민, 근로인 텔리를 상징한 군상 




김일 성화와 목 란꽃을 형상한 추제 사상탑 기단 장식 부각 - 꽃 바구니 




든제 조 각군상 - 만풍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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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첫 당 조직- 건설 동지사 




카륜 회의가 끝난 다 음날인 1930 년 7 월 3 일 우 근ᅵ 가 새형의 당 조직을 내온 사실 
은여^ 해전에 공개 되었고 그 모 임에서 한 나의 연설도 이미 세상에 나 갔다. _ 

당이 혁 명에서 참 모부의 역할을 수 행하더 당의 역할에 따라 혁명의 승패가 좌우 
된 다는것 은다아 는사실 이다. ' 



혁명이 역사의 기관 차라면 당은 혁명 ^TTp 차 수 있다. ᆻ 
그래서 혁명 가들은 당을 중 시하고 당을 꾸 근 ᅵ는 일에 그처럼 큰 심혈을 기 울이는 

_ 맑스가 과학적 공 산주의 이론을 창시한 후 실천투 쟁에서 첫 사 업으로 공산 주의자 

i 창 건하고 《공산 당선언 >을 발표한 것이 그의 활 동에서 가장 큰 공 적으로 



오늘 까지도 찬 양되고 있 는것은 세계를 개 조하기 위한 공 산주의 자들의 투 쟁에서 
당이 노는 사명과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의의를 가지기 때문인 것 이다. 국제 공산주 
의 운동과 노 등운동 상에서 나 타났던 여러 가지 유형의 기회 주의， 개량 주의도 구경 
을 당에 대한 견해와 입장이 그룻 된테서 발생 된다고 말할 수 9J 다. ― ~ 



공산 주의가 새로운 시대사 조로서 노 등운등 무대에 출현한 때 로부터 지 금까지 공 




조선노 동당의 시 원으로 되는 주 체형의 첫 당 조직을 결성하 시- 
위 대한수 령김일 성동지 








4. 첫 당조직 -건설 동지사 



：： 산주의 자들이 지구 상에서 이룩 해놓은 모든 세기적 변 혁들은 그어느 것이나 다 당 
, 이라는 신성한 이름과 연 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. 우 근 ᅵ는 카륜회 의에서 내세운 과업 
= 을 실 현하기 위해 무 엇보다 먼처 당 조직을 내오는 사업에 착수하 였다. 우 5 ᅵ가 새 형 
의 당을 창 건해야 하 겠다는 결심을 내^ 고 그 방도룰 전면 적으로 모 색하기 시작한 
W 것은 조선공 산당이 국제 당에서 제명되 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 음부터 였다. 우 근 ᅵ 나 
시 라에서 공 산당이 조직된 것은 1925 년 4 월이 었다. 각 국에서 노등 계급의 이익을 대 
' 변하는 정 당들이 속속 출 현하여 대중을 이끌던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추어 정치적 
：： 활동의 자유와 권^ 의 불모 지였던 우^ 나 라에서 공 산주의 정당이 창건되 었다는 사 
} 실은 새 사조와 시대적 추세에 대한 조선사 람들의 정치적 감 수성이 일마나 민감하 
ᅮ 고 풍 부하였 는가를 실증해 준다. 조선공 산당의 창건은 조 선노동 운등과 민족 해방운 

- 등 발전의 필연적 귀 결이더 합 법칙적 산물이 었다. 조선공 산당은 창건 후 노 등자， 농 
1 민을 비룻한 광범한 대 중속에 사 회주의 사상을 보 급하고 노등 운등을 영도하 여 우 
： 51 나라민 족해방 투쟁이 공 산주의 자들에 의하 여 영도 되는새 로운폐 이지를 열어놓 
' 았다. 조선의 공 산주의 자들은 조선공 산당이 존 재하는 기간 6. 10 만 세시위 투쟁과 같 

：； 은 큰 규모의 투쟁을 지 도하더 민족의 기개를 과시하 였으머 민족 주의자 들과의 합 
j 작으로 신 간회와 같은 대중 도> 체들도 만들어 반 일애국 역량을 집결 시키는 사 업에도 
J 이 바지하 였다. 

■ 조선공 산당이 창 건되고 그 영도 밑에서 노동 운등과 농민 운등을 비룻한 각 계각충 
: ： 의 대중 운동이 전개된 것은우 근 ᅵ 나라 공 산주의 운등의 시초를 열 어놓은 하나의 역 
：： 사적 사변 으로서 민족해 방운등 발전을 일 정하게 추등하 였다. 그러나 조션공 산당은 
일제의 가흑한 탄압과 상층인 물들의 파 쟁으로 하 여 1928 년에 조직된 역량 으로서 
의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 었다. 국제 공산당 에서는 1928 년 여름에 제 6 차대 회에서 
조선공 산당의 승인을 취소 한다고 하 였다. 이것은 사실에 있어서 조선공 산당이 국 
제당대 열에서 제명되 었음을 의미하 였다. 물론 우 근ᅵ 는 조션공 산당이 존재할 때에도 
파쟁을 일삼는 그 상 층부에 대하 여 서는 시답지 않게 여기 였다. 그러나 그 당마처 국 
제당대 열에서 제명되 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분하고 수치스 ^운 심정을 금할 수 없 
었다. 우^ 는그때 국제공 산당의 처사에 대하여 야 속하게 생각하 였다. 이 때부터 나 
는 비록 나이도 어 근ᅵ 고 공산주 의운등 경험도 적지만 우 근ᅵ 자신이 주인이 되어 새 형 
ᅭ 의 당을 창 건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적으로 벌 여야하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 었다. 순 
결하고 참신한 새 형의 당을 창건 하자면 여러 가지 장애와 난관을 티" 개해야 하 였다. 

- 가장 큰 난점은 공산 주의대 열안에 종파 주의가 의연히 남 아있는 것이 었다. 종파주 

g 의가청 산되지 못 하였기 때문에 초기공 산주의 자들은 당재건 운등도 ^aa ^^a 
^ 지 못하고 여^ 같래로 분열된 상 태에서 파 벌별로 하 였다. 귿^ 

조선공 산당이 국제 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후 우^ 나라 공 산주의 자들은 국내외 
E 에서 당을 재 건하기 위한 운동을 치 열하게 벌이 었다. 그러나 일제의 무차 별적인 탄 
압과 방해책 등으로 어느 파벌도 재건에 성공할 수 없 었다. 화 요파와 a 앨파가 재건 
E ^동을 포 기하고 만주 지방에 조 직되어 있는 총국을 해체 한다고 선언한 후^^ 파 
p 가 국 내에서 재건 바람을 일으 켰지만 그 것마처 노 출되어 많은 당 원들이 감 옥혜^ 

= 려가는 것으로 막을 내^ 고 말 았다. T^= 
여 기에서 우 근ᅵ 는 이미 해산된 당을 재건 하거나 파쟁의 악습에 물젖은 기 성세대 
에 의거 해가지 고서는 혁명적 당을 창건할 수 없다고 판 R> 하게 되 었다. 당을 창건하 
： 는테서 제기 되었던 다른 하나의 난관은 국제공 산당이 제정한 1 국 1 당제 원칙에 의하 
여 조선공 산주의 자들이 만주지 방에서 독 자적인 당을 창 건하는 것이 불 가능한 일로 

^ -M^oM^.:^l 당은 제 6 차대 회 에 Al^gpSS^} 총칙 에서도 국제 공 산당에 소 
^되는 개개의 당은 해당 나라의 공산당 이라는 명 S 을 가지더 매개 나라 에서는 하 



제 4 장 새로운 진로롤 탐 색하던 나날에 



나의 공산 당만이 국 제당의 지 부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1 국 1 당제의 원칙을 규정하 
였다. 국제 공산당 등양 션전부 에서는 1930 년 5 월 하바 로프스 크에서 조중공 산당대 
표 회의를 소 집하고 조 선공산 당조직 문제에 대한 국 제당의 결정을 통 지해주 었다. 국 
제당 은그결 정에서 재 만조선 인공산 주의자 들에게 중 국당에 가 입하여 중국 당원으 
로서 활등할 테 대한 과업을 제기하 였다. 이 S 게 되어 재건 운등에 열을 올 ^던 공산 
주 의자들 속에서 태도를 바꾸어 해체 성명을 발 표하고 중 국당에 전 당하는 바람이 불 
기 시작하 였으더 그 바람을 티 "고 5.30 폭등의 불길이 등만을 휩 쓸게 되 었다. 

조선 당원이 중 국당에 들 어가서 활 등하는 문제는 민족적 자 부심이 남팥^ 강한 
새 세대 청 년공산 주의자 들에게 심각한 자극을 주지 않을 수 없 었다. 이 원칙을 놓고 
우^ 등 무들은 열기띤 논쟁을 벌이 었다. 국 제당의 지 S 을 무 책임한 처사， 이해할 수 
없는 결정 이라고 비 난하는 청 년들이 있는가 하면 그 조치를 공명 정대한 것으로 평 
가하는 청년 들도있 었으더 국 제당이 조 선공산 주의자 들에게 중국당 가입을 요구하 
는 것은 당 재건의 가 능성을 영영 배 제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의분을 참지 못하 
고 울화를 터뜨 e ᅵ는 청 년들도 있 었다. 

우 3 등 무들은 이 문제를 화제에 올 5 ᅵ고 나의 입장을 알고 싶어하 였다. 
나는국 제당이 1 국 1 당제 원칙에 따라공 산주의 자들의 중국 당가입 을요구 하는것 
은 비 난받을 처사가 아니더 그 요구가 조선 공산주 의자들 에게서 당 재건의 가 능성을 
박 탈하는 것으로 되지 않 는다고 명백히 말해주 었다. 

《현 재의 형 편에서 국 제당의 요구는 어 느정도 불 가피한 것 이다. 조선공 산주의 
자 들에게 자기의 독 자적인 정당이 있다면 구태여 무엇 때문에 남의 집 곁방 살이를 
하라고 요 구하겠 는가. 그러니 국 제당의 결정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. 그것이 국제주 

의적 입장 이다. 중국 당원의 모자를 써도 조선을 잊 지 않고 조선 혁명을 위해 싸우면 
된다. 그러나 국 제당의 지 시대로 한다고 하여 독 자적인 당 건설을 0:^ 하고 무한정 
남의 집 곁방 살이를 할 수는 없다. 조션 사람은 조선 사람의 당을 가져야 한다. > 
이것이 전당 문제에 대한 나의 견 해였고 입장이 었다. 

그^ 나 그 견해가 1 국 1 당제 원칙에 대한 국 제당의 해석과 일치 한다고 장담할 수 
는 없 었다. 나는 1 국！ 당제 원칙에 대한 이해를 심화 시키고 당건설 방침을 하 루속히 
확 정하기 위하여 1930 년 6 월 하순에 자자 툰에서 국제 공산당 연락원 김 광열을 만나 
_ 보 았다. 김 광열은 일 본에서 와세다 대학을 졸 업하고 쏘련에 가있 다가 나온 인헬 ^ 
' 였는테 우 근 ᅵ의 활동 구역인 고 유수， 오 가자， 카륜 지방에 많이 와있 었다. 연 락원의 
신분을 가지고 우^ 와 국제 당과의 연계를 지어 주려고 노력하 였다. 그가 쏘 련에서 
사회주 의물을 많이 먹다가 온 사람 이라고 하면서 장 소봉과 이 종락이 찬사를 아끼 
' 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기대를 가지고 그를 만나보 았다. 만나 고보니 소문과 같이 박 
g 식한 사람이 었다. 그는 노어와 일 본어를 자 유릅게 구사 하였고 쏘 련춤도 그나라 사 
람들 못지 않게 잘 추 었으더 연설도 잘하 였다. 그때 김 광열은 나에게 자기의 개인적 
인 견해를 듣기 보다는 국 제당에 가 보라， 국제당 하 일빈연 락소에 소 개해줄 터이니 
거기에 가서 1 국 1 당제 원칙에 대하여 토론해 보라고 하 였다. 김 광열을 만난 후 나는 

^g?Snj- 함께 1 국 1 당제 원칙에 대한 논쟁을 거듭하 였다. 
^ 우^ 는 1 국 1 당제 원칙의 요구를 한 나 라에서 들 또는그 이상의 공 산당이 국제당 

s 에 가입할 수 없고 오직 하나의 공산 당만이 가입할 수 있다 는것， 한 나라 에는한 개 

ᅩ 이상의 공산당 중앙이 존재할 수없고 하나의 공 산당중 앙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
； 이 원칙의 본질은 한 나라에 같은 이해 관계와 목적을 가 s 당 중앙이 하나 이상 있 

==- 어서는 안^ ^ ^ QIUU^ , ■ -^— == 

국 제당이 1 국 1 당제 원칙을 내놓고 그것을 엄격히 이행 하도록 요구한 것은 국제 



4. 첫 당조직 -건설 동지사 




공산 주의운 동에서 종파 주의를 비룻한 온갖 기회 주의를 청 산하고 대열의 통일 도> 결 
을 보장하 자는테 기본 목적이 있 었다. 국제공 산주의 운등의 역사적 교훈은 국 제공산 
당으로 하여금 1 국 1 당제 원칙을 내 세우고 공산주 의운등 내에 여^ 가지 이 색적인 
요 소들이 침 습하지 못 하도록 철저히 경 계하게 하 였다. 

국제공 산당이 1 국 1 당제 원칙을 명 시하게 된 것은 또한 적들이 공 산주의 대열을 
내부 로부터 분열 와해시 키려고 악릴: 하게 책등한 것과도 관련 된다. 



그런테 국제 공산당 규약은 1 국! 당제의 원칙만 제시했 



다튼 나라에 가서 공 



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 람들이 주 재국의 당에 전 당하는 방법 은어떻 고전당 후그들 
의 혁명 임무를 어떻게 설정하 겠는가 하는 것에 대 해서는 밝히지 않 았다. 만 주지방 
에서 활 동하는 조선공 산주의 자들이 중 국당에 전 당하는 문제가 그처럼 복잡한 논의 
를 불^ 일으킨 것도 바로 그 때문이 었다. 이런 이유로 하여 일부 사 람들은 조 선공산 
주의 자들이 중국 땅에서 자체의 당조 직을꾸 근ᅵ 는것이 1 국 1 당제 원칙에 모순 된다고 
까지 판 9 하게 되었던 것 이다. 국 제당의 1 국 1 당제 원칙에 대한 각이한 해 석으로 하 
여 조국의 해방을 위한 조선공 산주의 자들의 활 등에서 엄청난 혼란과 등요가 빚어 
지고 조선의 혁명가 들에게 있어서 조국을 위해 싸울 권 근 ᅵ조차 의문 시되고 있던 그 
런 시기에 나는 당을 창 건하기 위한 방도를 꾸준히 모색하 였다. 

국 제당의 지 시에도 부 합되고 조선 혁명도 강력히 추 진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과 
연 없 도> 말 인가. 

이런 모색 끝에 내가 찾아낸 출로가 바로 선행공 산주의 운등의 교훈으 로부터 출 

발하여 조 급하게 당 중앙을 선 포하는 방법 으로가 아니라 당 창건의 조직 사상적 기초 

를 착 실하게 다 지고그 토대 우에서 명 실공히 우^ 혁명의 참 모부적 역할을 수행할 

수 있는 당을 창건 하자는 것이 었다. 계급 적으로 각 성되고 준비된 조직적 골간의 육 

성과 대열의 사상 의지적 통일， 당이 의거할 수 있는 군중적 지반의 구축이 없이 주 
관적 욕망만 으로는 당을 창건할 수 없 었다. 

나는 종파와 인연 이없는 새세대 공 산주의 자들을 골 간으로 기층당 조직을 먼처 
내오고 그것을 확대강 화하는 방 법으로 당을 창 건하는 것이 우 근 ᅵ앞에 주어진 가장 
적 합하고 현 실적인 창 당방법 이라고 간주하 였다. 이와 같은 방 법으로 당을 창건하 
면 국제당 에서도 환영할 것 이라고 확신하 였다. 

나는 지 금까지 우 근 ᅵ가 키워온 새 세대 청년공 산주의 자들로 당 조직을 먼저 내오 
고그 역할을 부 도> 히 높여나 가면서 우 근 ᅵ의 발길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기층 당조직 
을 확대강 화해나 간다면 공 산주의 운등과 민 족해방 투쟁에 대한 지도도 능히 보장하 
고 우^ 에게 지워진 국제적 임무도 원만히 이행 해나같 수 있다고 생각하 였다. 

중국땅 안에서 우 5 ᅵ의 당 중앙을 따로 내와 가지고 중 국당과 병 존하지 않 는다면 국 
제당의 1 국 1 당제원 칙에도 모순될 것이 없 었다. 우 근 ᅵ는 이^ 한 사상을 정 립하여 카 
륜회 의에서 당창건 방침을 제 시하고 첫 당 조직을 내오게 되 었다. 혁명적 당 조직을 
결 성하는 것은 우^ 혁명 발전의 필연적 요구 이기도 하 였다. 



조션에 당이 없으니 도> 천 농민폭 동지도 자들은 폭등의 전슬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
받기 위하여 국제당 에까지 찾 아다니 었다. 조선에 노 동자， 농민의 이익을 대 변하는 
혁 명적당 이있고 세련된 지도 역량이 있 었다면 그들이 노자를 쓰면 서까지 국제당 

훼^^ M^^^^-n ᅳ ^ 



. 1930 년대 초업의 우 5ᅵ 나라 민 족해방 운동은 그 폭과 심도에 있어서 종전의 반일 

투쟁 과는 대 비도할 수없는 높은 수 준으로 다.， ' 지^^ 



― 우 e ᅵ의 투쟁도 초기 보다도 비할 바 없이 전진하 였다. 활동 범위는 길팀을 벗어나 
멀^ 등만과 북 부조선 일대 에까지 확대되 었다. 청 년학생 운등에 머물^ 있던 우^ 
의혁명 투쟁은 지하 활등의 양상을 띠고 광범한 노 등자， 농민 대중 속으로 줄을 @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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었다. 경험이 축 적되고 군사 정치적 준비가 성 숙되면 상 비적인 혁명 군대를 조직해 
가지고 대 부대역 량으로 본 격적인 유격 전쟁을 해야 겠는테 공청이 그 영도를 다 감 

당할 수는 없 었다. 지난날 공청이 여러 대중 Q 체들을 지도한 것은 과 도적인 현상이 

었지 영 구적인 것은 아니 었다. ^^^^^^^^ 

이제는 당을 만들어 그 당이 공청을 비룻한 대중 Q: 체들을 장 악하고 민족 해방운 
등 전반을 영 도하더 중국 당과의 관계도 가지고 국제 당과의 사업도 해야 했다. 



없 었다. 




공청의 간판을 가지 고서는 국제 당과의 거래도 원만히 1 

초기공 산주의 자들이 저마다 자기 파를 정 통파로 자처하 
' 면서 승인을 받으러 다녔기 때문에 국제당 에서도 같피를 

잡을 수 없 었다. 국 제당은 조 선에서 종파가 청 산되기 전에 
는 진정한 노등 계급의 전 위대가 나올 수 없으더 종파를 근 
절하고 새로운 당을 창 건하기 위 해서는 파쟁도 모르고 집 
권욕도 없는 새 세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을 점차 인 식하기 
시작 했다. 그 근 ᅵ하여 그들은 우 근 ᅵ의 투쟁에 주의를 돌 끗 ᅵ었 
으머 우 근 ᅵ와 손잡아 보려고 여^ 방 면으로 줄을 놓 았다. 

우^ 는 여^ 해 동안의 혁 명활동 과정을 통하여 새 형의 
혁명적 당 조직을 내올수 있는 초석도 쌓아놓 았다. 《ᄐ - 
ᄃ》 의 결성은 조 선공산 주의운 등에서 종전의 당과 구별되 

는 새 형의 혁명적 당 창건을 위한 출발 점으로 되 었다. 모든 
것이 《E • ᄃ》 로부터 시작되 었다. 《E • ᄃ》 가 발전하 

여 반제 청년등 ^ 으로 되고 공 청으로 되 었다. 

공청이 키워낸 우 근ᅵ 혁명의 U 심 부대， 반제 청년동 « 이 
이루 어놓은 우^ 혁명의 대중적 지반이 곧 당 창건의 기초로 되 었다. 공청이 창립되 
고 그것이 강력한 전위조 직으로 혁명 운등을 영 솔하던 나날에 새 세대의 공 산주의 
자들은 선행 세대의 공 산주의 자들이 범 하였던 오 류들을 극 복하고 대 중전취 와영도 




에 슬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 였다. 새 세대의 공 산주의 자들에 의하여 발양된 영 
옹적인 투쟁 정신과 혁명적 투쟁 기풍은 일본 제국주 의침릭 = 자들을 타승한 원 등력으 
로 되 었으더 훗날 우^ 당의 넋으로 되고 기개로 되 었다. 

새 세대 공 산주의 자들의 활 등에서 하나의 봉우 ^를 이루 는것은 카륜 회의를 계 
기로 조선 혁명의 지도 사상을 정립 해놓은 것이 었다. 카 륜회의 결 정에는 《ᄐ • ᄃ》 
와 공청의 강령을 실 현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공 산주의 자들이 원 칙으로 삼아야 
할 전 락들이 명 시되어 있 었다. 그것은 새 형의 당을 창 건하기 위한 사상적 기초로 
되 었으더 실패와 좌절의 진통 속에서 오 햇등안 같 길을 찾아 암중모 색하던 공산주 

C} 들의 활등상 지 침으로 되 었다. , ^ - - 

지도 사상， 영도 홱심， 군중 지반， 이것은 당 조직을 내오 는테서 없 어서는 안될 필수 
적 요 소라고 할 수 있다. 우^ 는 이 요 소들을 다 갖추^ 있 었다. . 

우 5 ᅵ는 1930 년 7 월 3 일 카륜의 진명 학교교 실에서 차 광수， 김혁， 최 창걸， 계 영춘， 
김 원우， 최효일 동 무들로 첫 당 조직을 무 었다. 회 의에는 참 가하지 않 았지만 김^ 
갑， 김 형권， 박 근원， 이제우 등 무들도 첫 당 조직의 성 원으로 되 었으머 조선 혁명군 
대 장으로 내정되 어있던 이 종락과 박 차석도 이 조직의 성 원으로 되었다 / ᅳᅳ ^ 



진명 학교는 마 을에서 500 미터 가량 떨어진 쟈쟈툰 앞벌에 있 었다. 학교의 동쪽 
과 남 쪽에는 5-6 정보가 량되는 개버 들발이 펄처져 있었고 버들발 가운 테로는 무개 
하라는 큰 개울이 등남방 향으로 흐 르면서 학교를 에 워싸고 있 었다. 학교 등 쪽에서 
부터 마을 까지는 늪과 S 펄이 었다. 진명 학교로 오같 수 있는 통로는 오직 서 쪽밖에 
없 었다. 길 목에서 경비만 잘 서주면 학 교에서 무슨 일을 해도 모르게 되어있 었으더 



4. 첫 당조직 -건설 동지사 



없게 되어있 




St 1 , 
11 



설사 위험이 조 성되는 경 우에도 개버들 발으로 빠지면 종적을 찾 
었다. 

그날밤 우 근ᅵ 는 밀 정들이 나티 "날 수있는 서쪽 관문에 2 중 3 중의 보초를 세우고 회 
의를 하 였다. 논 발에서 개구^ 들이 소란 스럽게 울 어대던 일이 지금도 잊 혀지지 않 
는다. 그 개구 5 ᅵ소 5ᅵ 가 신비 스러운 정서를 자아 냈다. 

첫 당 조직을 내올 때의 인상 가 운테서 9J 혀지지 않는 것은 김 원우가 회 의장을 꾸 
^면서 연 탁앞에 붉 은기를 세우 느라고 애쓰던 일 이다. 그 깃발의 붉은 색조는 혁명 
을 위해서 마지막 피한 방울이 다할 때까지 싸 우려는 우 근1 
의 심정을 그대로 대 변해주 었다. 

지금도 첫 당조 직하면 진명 학교룰 생 각하게 되 고진명 
학교를 생 각하면 연 탁앞에 비 스듬히 서 있던그 9J 지못할 
깃발을 그 려보게 된다. 나는 그날 연설을 길게 하지 않았 
다. 첫 당 조직을 내오는 문제에 대 해서는 카륜 회의를 진행 
하는 과정에 논의룰 거 듭했기 때문에 구 구하게 그 취지를 
설명할 필요가 없 었다. 

다만 당 조직성 원들이 해야할 과 업으로 기층당 조직을 확 
대하고 그에 대한 통일적 지도 체계를 수립할 데 대한 문제， 
대오의 조직 사상적 통일과 등지적 ^ 합을 확고히 이룩할 
테 대한 문제를 제 기하고 그 실천방 도로서 당 조직이 모든 
활 등에서 자주적 입장을 확고히 견지할 131 ᅵ 대 해서와 당조 
직 건설 사업을 반일 투쟁과 밀접히 결 부시킬 데 대하 여 강 
조하 #-#이 다. 

우^ 는 당 강령과 규약을 따로 채 택하지 않 았다. 《e • 
ᄃ》 의 강령 규약에 우^ 공 산주의 자들의 최종목 표와당 면투쟁 과업이 명백히 밝혀 

n 있었고 카륜회 의에서 채택된 혁명 노선과 전락적 방 침들에 우 ^가 가야할 길과 
행등 규범이 구체적 으로명 시되어 있 었다. 

그 후 우^ 는 첫 당 조직에 건 설등지 사라는 소박한 명청을 붙이 었다. 그 명 s 은 등 
지를 얻는 것으 로부터 혁명의 첫 걸음을 떼었고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등 지들을 끊 
임없이 찾 아내고 결 속시켜 혁명을 심 화발전 시키더 종 국적인 승 e ᅵ를 팥성 하려는 우 

의 포부와 의지를 그대로 담고 있 었다. Sr£ 

- 건설등 지사에 가입한 등 무들은 모두가 일 어나서 격정에 뇜치는 열 번을 토하였 
다. 김혁은 그때 《출범 이다. 우^ 의 배는 항구를 떠 났다. 우^ 는 격랑을 해치더 먼 
바다로 노를 처어 간다. >는 내 용으로 즉 흥시를 읊 었다. 

- 김혁의 시 냥송이 끝난 다음 최 효일이 일 어나서 일장 연설을 하 였다. 그는 연설을 

《성 주， 여기가 교실이 아니고 산중 이라면 기^ 으로 에총을 쏘고싶 소.》 





：기 ᄒ =1 

C3 — I 



나는 일본 놈들과 대결할 날도 멀지 않으니 그 때가되 면실것 총을 쏘라고 하였 
다. 우^ 는 그때 첫 당 조직의 결성을 기^ 하여 권총이 아니라 대 포라도 쏘 고싶은 심 
정이 었다. 자기의 당 조직을 가지고 조선의 당 원으로 시대와 역사 앞에서 혁명을 위 
해 일생을 바치 겠다고 엄숙히 션서한 우 근ᅵ 의 기쁨과 자 부심은 참으로 말이나 글로 



써는 다 표현 



없 었다. 




15 년후 해방된 조 국에서 당을 창 건하고 어린 시절의 체취가 그대로 스 더있는 고 
향집 온 돌방에 명석을 깔고 누웠을 때 나는 만가지 시름을 다 털어버 ^고 카 륜에서 



첫 당 조직을 내오던 때의 일을 감 회깊이 추억하 였다. 



첫 당조직 건설동 지사는 우 5ᅵ 당의 태 아였고 씨햇 "이 었으더 당의 기 층조직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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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장 새로운 진로롤 탐 색하던 나날에 



최^^ 



내오고 확대하 는테서 모체적 의의를 가지는 조직이 었다. 첫 당 조직을 가지게 된 때 
로부터 우 근ᅵ 혁명은 종파의 물을 먹지 않은 백지장 같이 깨 끗하고 참신한 새세대 공 
산주의 자들의 영도를 받으더 승승 장구해 왔다. 자 주적인 당 건설을 위한 조 선공산 
주의 자들의 투쟁 은이때 로부터 항일 대전의 도도한 흐름을 E ᅡ고 줄 기차게 진척 되어 
왔다. 

그 후 우 ^ 는 건설 등지사 성 원들을 각지에 파 견하여 두만강 연안의 북부조 션일대 
와 만주의 여^ 지역에 당조 직들을 내 왔다. 

국내에 당 조직을 내오는 일은 내가 맡아하 였다. 나는 1930 년 가을에 
우 ^의 영향이 비교적 강하게 미치고 있던 합 경북도 온 성군에 나 
가 국내 당 조직을 무 었다. 우 근 ᅵ의 청소한 당조 직들은 인 민대중 
과 생사 고락을 같이 하면서 언제나 그들의 선 두에서 항 일전쟁 
^ 의 진 군로를 해 쳤으더 그 과정을 통하 여 강철의 전위 대오로 
딴 련되고 군중의 절 대적인 사랑과 신임을 받는 불패의 역 
량으로 자라 났다. 우^ 는 자기의 독 자적인 조직을 가지고 
활동하 면서도 중국 당과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 사업하 였다. 
우^ 는 조선의 공산 주의자 이지만 조중두 민족의 유구한 
선 린관계 와 두 나라가 처 한 처 지 의 유사성 ， 두 나라 혁명가 

들이 a 어지고 있는 시대적 사명의 공 통성으 로부터 시종일 
' 관 중국 혁명을 지 지해주 었으더 중 국당과 중국 인민의 이익을 
옹 호하여 싸 웠다. 중 국당과 중국 인민이 자기 민족을 해 방하기 
위한투 쟁에서 승 e ᅵ를거 듭할때 마다우 e ᅵ는그 것을제 일처럼 기 
뻐하 였으더 그들이 일 시적인 실패와 곡절을 겪을 때면 그들과 함께 
아파하 였다. 

조션공 산주의 자들이 중국 땅에서 활 등하는 이상 중국 당과의 관계를 가지지 않고 
서는 중국 인민의 방조를 받을 수 없 었으더 반 제공등 전션을 튼튼히 유지 해나같 수 
없 었다. 우^ 가 중국 당과의 연계를 중시한 것은 만 주성위 산하의 당조 직들에 조선 
사 람들이 많 았다는 사 정과도 관련 된다. 등만 특 위에도 조선사 람들이 많이 들어가 
있었고 등만 지역의 현당위 원회와 구당 위원회 지 도부도 절대 다수가 조션사 람으로 

이루어 져있 었으더 당원 비율에 있 어서도 90% 이상이 조선사 람들이 었다. 그 들은등 
만지역 당조 직에서 주도 적이고 핵 심적인 역할을 하 였다. 

만주 지방에 조선인 당 원들이 많 은것은 간도지 방에서 공 산주의 운등을 개 척한선 
구 자들의 대 다수가 조선 사람들 이었기 때문 이다. 

Si 가 중국공 산당과 관계를 가지기 시작한 것은 일제가 만주를 강점한 후 부터였 
다. 




화성의 숙에서 



》를 조직할 때나 길팀과 오가자 등 지에서 활 



때까지 



만 해도 나는 중국공 .a 윤과의 연계가 없 었다; - ； j 

원래 혁명은 누가 시 켜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 a 과 목적에 따라 자주 적으로 진행 
하게 되는 것 이다. 이^ 한 요구 로부터 출 발하여 우 e ᅵ는 혁명의 지도 사상을 마련하 



는 사업도 제 힘으로 하였고 우^ 당의 시원인 



^도 독자 적으로 조 직하게 



^일 제가 9.18 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강점합 으로써 조성된 새로운 정세， 일제가 조 
중 인민의 공등의 적 으로된 새로운 환경을 우 e ᅵ와 중 국공산 당과의 연계 문제를 성 

로내세 웠다; ᅳ ~~ 



1931 년 겨울 명월구 회의를 전후한 시기에 나는 조 아범의 집에 가 9J 으면서 처음 
으로 중국 공산당 조직과 연계를 가지기 시작하 였다. ==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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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 아범은 길 팀에서 공부할 때 나와 함께 공청 사업을 하 였으더 그 후에는 화릉 
지 방에서 교편을 잡고 있 으면서 중국 공산당 조직에 관 계하고 있 었다. 
후 유 격대를 조 직하고 왕청 등 지에서 활등할 때에는 영안 현당의 책임 

적 지위에 있 으면서 등만지 구까지 맡 아보던 왕윤 성이와 연 계를가 
졌으더 등 장영이 대련에 있다가 등만 특위에 파견되 어왔을 때는그 
와 깊은 연계를 맺 었다. 나와 중 국공산 당과의 관계는 이 S 게 맺어 
졌으머 이 과정에 나는 중국 공산당 조직의 간 부로도 활 등하게 되 

었다. 동 장영이 희생된 다 음에는 위 증민과 연계를 가지 었다. 그밖 
에 나는 국제당 순시원 이었던 반등 무와도 연계 를맺고 사 업하였 
다. 

중 국공산 당과의 이러한 관계는 항 일무장 투쟁의 전기간 유 지되었 
으더 그것은 일제룰 반 대하는 공등 전션을 확 대하고 공등 투쟁을 발전 
시 키는테 이 바지하 였다. 

우^ 가 중 국공산 당과의 깊은연 계밑에 공등 투쟁을 발전시 켜나간 것은 조선공 
산주의 자들이 남의 나라 땅에서 혁명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당시의 복잡다 

Q: 한 정세와 1 국 1 당제에 관한 국제당 노선의 요구에 부 합되는 주 등적이 면서도 신 
축 성있는 조치 였다. 우 근 ᅵ는 중 국공산 당과의 이러한 공등 투쟁을 적극 발전 
시 키면서 시종일 관조국 해방의 기 xl， 조선 혁명의 주체노 선을견 지하였 

으 머 그것을 빛나게 관철하 였다. 우 e ᅵ의 이^ 한 원 칙적인 입장과 성 
실한 노력에 대하 여 중국의 전 우들은 혁명의 민족적 의무와 국제적 

의무를 을게 결합한 뚜렷한 모 범으로 된다고 S 심으로 찬 양하였 
다. 수천 수만을 해아^ 는 조선 인민의 우수한 아들 딸들이 프룰레 
티코 ᅵ아국 제주의 기치 를높이 추 켜들고 중국의 공산 주의자 들과합 
께 간 고하고 시련에 찬 항일의 대 장정에 참가하 였다. 

1963 년에 최용건 등무가 중국을 방문 하였을 때 주 은래총 e ᅵ는 심 
양에서 그의 생일을 축 하하여 연회를 마련 해주고 인 상깊은 축하연 
설을 하 였다. 그 때그는 축하연 설에서 등북 혁명을 개척하 는테서 조 
선사 람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. 그래서 중조 친선은 끊 을래야 끊을 
없고 영원한 것 이다. 항일 연군은 중조 인민의 우수한 아들 딸들의 연합된 혁 
명무 력이었 다라고 하 였다. 등북 혁명을 개척하 는테서 조선사 람들의 공로가 많다는 
테 대 해서는 양 정우， 주 보중， 위증민 등 무들도 자주 이 야기하 였다. 우리가 중국혁 
명 을위해 사 심없는 방조를 해 주었기 때문에 중국사 람들도 우^ 의 일 이라면 ᅳ . 
생사 를가^ 지 않고성 심성의 로도와 주곤하 였다. ~ - = ᅩ ― 

반일 인민유 격대가 조선인 민혁명 군으로 개편된 후 우 e ᅵ는 유격대 
안에 조 선인민 혁명군 당위 원회를 내 왔다. 그것은 카 륜에서 조직된 
첫 당 조직의 확대발 전으로 이루어 S 결실이 었다. 우^ 의 자주적 
인 당 조직은 그 후 조국 광복회 국내 조직인 조 선민족 해방등 S 과 
농조， 노조 들에도 뿌 5 ᅵ를 뻗치 었다. 

우 3 가 조국에 개 선한후 한 팥도 못되는 사이에 당 창건의 위업 
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항일 혁명의 장구한 나날 당건설 위업을 
실 현하기 위한 투쟁과 정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 
다. ᅵ」 7. - ^-M 




계영춘 




김원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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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조선 역명군 a 





김형 권동지 



카륜회 의에서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운 당 
조 직건설 사업은 첫 당 조직， 건설동 지사의 결성으 
로 제 일보를 내디 a 다. 그^ 나 우 e ᅵ는 여기에 만족 
할 수 없 었다. 우 근ᅵ 앞에는 무 장투쟁 준비를 다그^ 
야할 어려운 과제가 남아있 었다. 우^ 는 무 장투쟁 
준비를 위한 첫 사 업으로 고유 수에서 조선혁 명군을 
결성하 였다. 우^ 가 1년 이나 2 년이 지난 후에 상비 
적인 혁명 무력을 창건할 것을 예견하 면서도 조션혁 
명 군과 같은 과도적 인 정치및 반군 사조직 을내온 
것은 그 군의 활등을 통하여 대 규모의 유격 부대를 
꾸^ 기 위한 준비를 해두 자는테 목적이 있 었다. 

우 ^는 조선혁 명군의 정 치군사 활등을 통하여 무 
장 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축 성하고 무장 투쟁을 전개 
하는테 필요한 경험을 축적 하려고 하 였다. 
ᅳ 사실 우 한테 는무장 투쟁을 벌 이는데 필요한 지 
P 식이 별로 없 었다.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영 
^^ ᅳ ᅳ- 토에 서 무 장투쟁 을 해 야 하는 조건 에 서 우^ 에 게 는 
에 상응한 경험이 필요하 s 다. 하지만 우^ 가 본 보기로 삼을 만한 군사교 범이나 
경험은 어디 에서도 찾아불 수 없 었다. 우^ 에게 밑천이 있다면 독립군 출신의 몇몇 
등 무들과 화성 의숙을 다닌 얼 마간의 등 무들이 있고몇 자루의 권총이 있을 뿐이었 

U 1 Irlnl/lh'- 백 TKjr ll 였 ^ - - : _ ^ =r-= 

무기도 우 a 스스로 획 득하고 군사적 경험 도우^ 스스로 축 적하지 않으면 안되 
었다.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과도적 조 직으로 내온 것이 바로 조션혁 명군이 었다. 
고유 수에서 처 음에는 김 원우， 이 종락이 혁 명군을 결 성하기 위한 준비 사업은 여 러 
지 역 에 서 다 발적^ S 행되 었다, W ， = 
준비 사업의 기본은 혁 명군에 입 대시킬 청 년들을 선 발하는 일과 무기를 마련 




하 는일이 었다. 

우 e ᅵ는 독립군 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선진 사상에 등 조하는 똑똑한 군 인들을 돌려 
세워 사 람이나 무기룰 해 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도로 내세 웠다. 혁 명군에 군 인출신 
이 많으면 그들이 모체가 되어 군사 지식이 없는청 년들도 일 마든지 훈련시 킬수있 
었다. 그래서 우 el 등 무들이 국민부 산하에 있는 독립 군과의 사업을 많이 하 였다. 
" 우 ^의 방침은 독립군 중에서 S 보적인 사상을 가진 군 인들을 교양하 여 우^ 진 

영으로 돌려 세우더 사상적 준비 정도에 따라 혁명 군에도 받아들 이자는 것이 었다. 
ᅀ국 민부는 이 시기에 와서도 국민 부파와 반국민 부파로 나 누ᅵ여 권력 싸움을 계속하 

였다. 그 당시 국민 부파는 재만 조선인 통 수권을 쥐었고 반국민 부파는 독 립군의 통 
권을 쥐 었다. 이 조치는 결국 민중과 군대를 분열 시키는 결과를 빚어 냈다. 



1930 년 여름에 들어 서면서 두파의 대립 은서로 상대편 간 부들을 암살하 는테러 
전으로 번져져 갔으더 이 테^ 전을 절 정으로 하여 두 파의 세력은 완전한 결렬에 이 
르 렀다. 



사태가 이 지경 이었기 때문에 독립 군내에 서는대 S 



아니라 소 대장， 중대장 



들 까지도 상 층부를 불신 하였고 상층이 주는 지시를 잘 받 아물지 않 았다. 그들은 오 
히려 우^ 가 파견한 공작 원들의 말을 더 잘 들 었다. 

차 광수는 통화， 휘남， 관서 일 대에서 독립 군과의 사업을 하 였으머 이 종락은 고유 
수에서 자기 휘하에 있는 대 원들을 교 양하여 혁 명군에 받 아들일 준비를 하 였다. 

r 이 종락은 원래 고유 수에서 정의부 소속의 독립군 1 중대에 있 

다가 화성 의숙에 와서 공부할 때 《e • ᄃ》 에 가입한 사람이 
다. 그와 같이 화성 의숙에 추천 되어온 1 중대 출신의 학생 들가운 ■ 
데는 박 차석， 박근 s， 박 병화， 이 순호를 비 룻하여 여^ 명의청 ■ 

년^^ ^ '" * 

이 종락은 화성 의숙이 페교된 후 고 유수에 있는 자기 출신중 J 
대로 돌아가 부중 대장을 거처 중 대장이 되 었다. 지 금과는 a 리수 
군력이 일 마되지 않던 당 시에는 중대가 큰 군사 역량이 었다. 만 
에서 세력이 제일 강 하다고 하펀 국 민부도 산하에 겨 우아흡 ， 



개의 중대 



r 그 



있 



이 었다. 그^ 므로 중대장 이라면 자연 



히 독 립군들 속에서 큰 인물로 떠받들 ^기 마련이 었다. 고유수 ■ 
에서 이 종락의 위신이 대딴 했다. ^ 

김혁， 차 광수， 박소심 등 무들이 1928 년부터 1929 년 사이에 
유하지 방에서 최 창걸의 영 향하에 있는 독 립군의 보호를 받으 
머 혁명 활등을 활발히 전개할 것처럼 고 유수에 파견된 우리 등 ' 
무들도 이 종락이 지 휘하는 독립군 부대의 보호를 받 으면서 활 

등하 였다. 이 종락은 그때 까지만 해도 혁명을 하 겠다는 각오와 

열의가 대 ^ 히 높 았다. 그는 화성 의숙이 폐교된 후 출신 중대에 ■ ᅭ 
돌아가 우 5 ᅵ가 화 전에서 준과 업대로 독립군 대원 들과의 사업을 잘하 였다. 대담한 
것， 결 도> 성이 있는 것， 판 도> 력이 빠른것 ，통 솔력이 강 한것， 이런 자질이 그의 우점 
이 었다. 그 대신 그 에게는 넁철한 이성과 사 고력이 부족하 였다. 기분 주의가 많고 과 
격하 였으더 개인영 옹심이 농후하 였다. 

이것이 훗날 그를 혁명을 배 반하는 길로 굴^ 떨 어지게 한 중요한 병집이 었다고 



생각 한다. ^ 1 , 

어떤 사 람들은 독 립군이 지휘 체계도 정 연하지 못하고 또 그 내부가 뒤죽 박죽인 
테 각 지방에 산재 해있는 중 대들을 무장해 제시켜 가지고 국민부 반 동들을 숙 청하자 
고 하 였으더 독 립군의 외피를 벗어 던지고 공개 적으로 활등 하면서 무장도 얻고 국 
민 부와도 대 f 하 X} 고 주장하 였다. ^ 
우 끗 ᅵ는 독립 군과의 사 업에서 좌경적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이런 경향을 철저히 

。m、m「r _ ' = ᅳ M I M = 

■ 형권 삼촌도 두개의 공 작조를 편성해 가지고 장백 지구에 나 갔다. 삼촌은 지양개 
뒤산에 근 거지틀 정하고 장백의 여^ 지역에 백산청 년등횅 지부와 농민등 ^， 반일 
부 녀회， 소년람 험대를 조직하 여 무기 공작과 의식화 활동을 하 였으더 지방청 년들을 
흡 수하여 군사 훈련도 주 었다. 형권 삼촌의 노 력으로 장백 지구에 있는 독립군 역량이 
우 ^의 영 향하에 들 어오게 되 었다. 

§대 원들을 선 발하고 그 후비를 마 련하는 사업과 합께 무기를 얻기 위한 공작도 ® 



조선혁 명군을 
조직 하신데 
대한 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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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기를 해결하 는데서 제일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은 최 효일이 었다. 최 효일은 철 s 
에 있는 일본인 무기상 점에서 점 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었다. 그 당시 일본사 람들은 
만 주에서 총 장사를 많이 하 였다. 그들은 총을 비적들 에게도 팔고 중국인 지 주들에 
게도 팔 았다. 최 효일은 소학 교밖에 다니지 못한 청년이 었지만 일 본말을 아주 잘하 
였다. 그가 일어로 대화할 때면 조선사 람인지 일본사 람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
유창하 였다. 최 효일이 점원으 로서는 아 깝다고 할만큼 명 석하고 일 본말도 잘 하였기 



때문에 상점 주인은 



매우 신임하 였다. 




4 



_최 효일을 제 일먼처 쟁취한 사람은 장 소봉이 었다. 장 소봉은 
카륜을 개척할 때 장춘， 철령， 공주령 일대를 왔 다갔다 하면서 
우연히 최 효일을 알게 되 었다. 몇 차례의 접촉을 통해 상대가 
성 실하고 대바른 사람 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최 효일을 반제 
청년 동횅에 흡 수하고 그를 이종 락에게 소 개해주 었다. 이때로 
부터 최 효일은 철 s 에서 적후 투쟁을 시작하 였다. 그는 이종락 
과 연계룰 가지고 독립군 중대 들에게 무기를 살 금살금 팔아주 
었다. 상점 주인은 최 효일의 손을 거처 판 매되는 무기가 조선 
사람 들한테 ^어 간다는 것을 알 면서도 매 상고를 높이 는데만 

급급하 여 그 런것은 ofe 체 하려고 하지 않 았다. 
： 최 효일은 무기를 처음에 중국인 들한테 팔아 주다가 다음에 

는 독립 군한테 ^겨주 었으더 나 중에는 일 본인상 a 을 공산주 
의자 들에게 무기를 공 급하고 조팥 해주는 전용상 점으로 만들 
^ 버^ 었다. 그 과정에 그의 세 계관도 몰 라보게 발전하 였다. 

이 종락과 장 소봉은 나를 만날 때마다 철 령에서 덧있는 청년을 
한 명 흡수하 였다고 하면서 최 효일의 자랑을 하곤 하 였다. 그래서 나도 최효 일에게 

기 쐐^! 게 g 었 다, jf » ^..gt~~^x J 

1928 년인가 1929 년에 최 효일은 나를 만 나려고 일부러 길팀에 찾아 왔다. 만나고 

보니 일굴이 규 방처녀 들처럼 해말 쑥하고 곱 상하게 생긴 사람이 었다. 그런테 생김 

새와는 달^ 술을 많이 마시 었다. - 

혁 명가의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그것이 좀 흠이 었다. 우^ 는 그때 여 관에서 밥을 
같이 먹고 담화도 여^ 시간 하 였다. 그가 간 드러진 일본 《옥 상》 의 말을 흥 내내면 

서 천황을 비룻한 일본의 고위급 군정인 물들과 우^ 나라의 매국 5 대신을 걸 죽하게 
욕 질하는 바람에 나는 #화 도중 여^ 번 웃음을 터뜨^ 지 않을 수 없었다 § - 
최 효일은 남들이 보기 드문 미인 이라고 하면서 부러 워하는 안해와 합께 살면서 

H^Sk ^ - 『 ' ； 닐 노 가현 g!a 재미같 , 에 대해 서는꿈 만하게 여 기 

는 태평스 ^운 성미를 가지고 있 었다. 그^ 나 새색시 
같은 일 굴생김 새와는 달 근ᅵ 혁 명투쟁 에서는 놀라울 만 

xl 담이 크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 었다. 

그가 일본인 상점의 무기를 여 라문정 ^내가 지고안 
해와 합께 고 유수로 탈 출해온 것은 카 륜회의 직 전이었 
다. 우 ^ 가 상 비적인 혁명 무력을 건설 하기에 앞서 그 

과도적 Q: 계로 소 규모의 군 사정치 조직을 내오기 위한 
준비를 다그치 고있을 때여서 최 효일의 탈 출은대 9 한 

• 영을받 ― -g^TT^^^^ 
우 e ᅵ는 등 무들의 보고를 통하여 혁 명군을 결성할 

있는 준비가 완료되 었다는 것을 알게되 었다. 고유 
에 가보니 실지로 대원명 9 과 무기가 다 마련 되어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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었고 결 성모임 장소와 모 임참가 대상자 까지도 확 정되어 있 었다. 

조선혁 명군결 성식은 1930 년 7 월 6 일 삼 광학교 운등 장에서 진행되 었다. 무기를 
수여 하기에 앞서 나는 간단한 연설을 하 였는테 이 연 설에서 조선혁 명군은 항일무 
장 투쟁을 조직준 비하기 위한 조선공 산주의 자들의 정치및 반군 사조직 이라고 규정 
하 였으더 조선혁 명군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 상 비적인 혁명 무력이 창건될 것 이라고 
선언하 였다. 조선혁 명군의 기본 사명은 도시와 농촌에 들어가 인민 대중을 교 양하고 
각 성시켜 그들을 항일의 기 치아래 묶어세 우면서 무장 투쟁의 경험을 쌓고 차차 무 
장 대오를 결 성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었다. 

연설 에서는 조션혁 명군의 당면과 업으로 항 일무장 대오룰 꾸릴 
수 있는 골간을 육 성하는 문제， 혁명 군대가 의거할 수 있는 대중적 
지반을 꾸 근ᅵ 는 문제， 무장 투쟁을 벌이기 위한 군사적 준비를 충분 
히 갖출 131 ᅵ 대한 문제를 제기하 였다. 우 근ᅵ 는 조선혁 명군에 제 1 대， 
제 2 대， 제 3 대 하는 식으로 여 러 개의 대를내 왔다. 나의 제의에 의 ' 
하여 조선 ^군 대장 으로는 군사적 경험 이많고 통 솔력이 
이 종락이 추천되 었다. 어떤 역 사가들 가 운테는 국 민부가 만들어 ？ 
낸 조션혁 명군과 우^ 가 고유 수에서 조직한 동명의 조선혁 명군을 ^ 
같은 군사 조직이 아닌가 하고 혼 돈하는 사 람들도 있다. 국 민부가 
만 들어낸 조선 혁명군 성원들 중에서 적 지않은 사 람들이 우^ 혁 
명 군에도 망라된 것만큼 그 S 게 추^ 하는 것도 무 e ᅵ는 아 니다. 

두 군사 조직은 명청이 같으 면서도 서로 지도이 ^이 다르고 사 ᅵ 

명도팥 랐다. r 

국 민부가 만 들어낸 조션 혁명군 이라는 것은 국민부 자체의 내적 모순이 그대로 
반 영되어 실 제활등 과정에 대립과 분쟁이 반복 되면서 그명 S 과간부 진영도 사흘이 
멀 다하게 뒤 바뀌군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실체를 가 려보기 힘든 형편이 었다. 우^ 
가 만 들어낸 조선혁 명군은 공산 주의이 ^ 에 의해서 지 도되더 군 중정치 사업도 하고 
군사 활동도 하는 정치및 반군사 조직이 었다. ᅭ ᅮ \ 

조선혁 명군을 결성할 때 우 ^는 명 S 을 어떻게 달 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많은 
논의를 하 였다. 조 선에서 공 산주의 자들이 조 직하는 무장력 으로는 처 음이기 때문에 
이름도 새 맛이 나게 달아야 한다고 하면서 다같이 열을 내여 토론에 참가하 였다. 
그런 과정에 여^ 가지 안들이 나 왔다. ： 

나는 그때 국 민부가 내온 조선혁 명군의 명청을 그대로 이 용하여 우 근ᅵ 군의 이름 
을 조 선혁명 군으로 해야 한다고 그들을 설복하 였다. 《e • ᄃ》 를 결성할 때에도 
민 족주의 자들의 신경 을건드 5 ᅵ지 않기 위하여 공 산주의 냄새가 나는 말은 붙이지 
않고 타 도제국 주의동 ® 이라고 팥 았는테 우^ 가 조 직하는 군대도 조 선혁명 군이라 
는 외피를 쓰고 있으면 민 족주의 자들의 눈에 거슬 5ᅵ 지도 않고 활등상 편 5 ᅵ할 것이 
라고 하 였다. 조션 혁명군 이라는 외피를 썼기 때문에 그 후 우^ 군은 실지로 활동에 

조선혁 명군은 조직된 후여^ 소조로 편 성되어 각지에 파견되 었다. 국 내에도 몇 
개의 소조가 파견되 었다. 그때 우 근 ᅵ가 혁명군 소 조들을 조선에 파견한 목적은 무장 
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꾸^ 고 국 내혁명 투쟁을 앙양 시키자 는테도 있 었지만 국내에 
서 무장 투쟁을 할 수 있 겠는가 하는 것을 가늠 해보자 는테도 있 었다. 

우^ 는 조션혁 명군결 성식에 참 가하지 못한 사람들 가 운테서 이 제우， 공영， 박진 
영을중 심으로 하나의 국 내공작 소조를 뭇고 그 들에게 신 같파로 해서 냥팀 산맥을 
타고 평 안북도 일대로 S 어나 가면서 광범한 대 중속에 혁명 조직을 내올 과업을 주기 
로 하고 그 소조의 조 장으로 이 제우를 임명 했다. ：ᅳ — ᅮ 





우 5 ᅵ는 1928 년에 이미 무송 주변과 내 도산일 대에서 활 동하고 있던 그 들에게 조 
선사 람들이 많이 사는 장백 지구로 활동근 거지를 옮 기라는 과업을 주 었다. 이제우 
는그 과업을 받고 장백현 일대에 나가 군중을 조직에 묶어 세우고 국내깊 이까지 들 

락날락 하면서 대중을 의식 화하기 위한 활등을 벌이 었다. 

우 5 ᅵ는 형권 삼촌을 조 장으로 하고 최 효일과 박차석 등을 망라한 또 한패의 공작 
소조를 국내에 내보 내기로 하 였다. 이 소 조에는 장 백에서 압 록강을 건너 풍산과 Q: 
천， 합흥을 거처 평 양부근 에까지 S 출할 과업을 주 었다. = 
박 차석이 이 조에 망 라되게 된 것은 형권삼 촌과의 우정 때문이 었다. 그 

는 길림시 주변의 농 촌에서 교원의 간판을 가지고 지하 사업을 하다가 
S 1928 년 가 을에는 계 영춘， 고 일봉과 합께 무송일 대에서 혁명 조직을 
내오는 사업에 참가하 였다. 그 때 어떻게 되어 서인지 박 차석이 형 
M 권 삼촌과 딱 친구가 되 었다. 삼촌이 국내에 들 어가게 된다는 말을 
듣고 박 차석도 같이 가 겠다고 하기 때 문에우 5ᅵ 는그 심정을 이해 

j 하고 그의 제의를 쾌히 받 아들이 었다. 'ᅳᅮ ^ 

W 활등구 역으로 떠나간 조선^ 명군 대 원들은 도처 에서 대 담무쌍 



한 활동을 벌 였다. 



사 평가와 공주령 일대를 활등구 역으로 삼고 사 업하던 조선 혁명군 
― 대원들 중에 현대 흥이란 사람이 있 었다. 그는 사평 가에서 군중 공작을 
하던 도중 체 포되 어 장 춘으로 끌려 갔는테 체 포되 는 순간 놈들의 눈을 피 해 
몸에 품고 다니던 무기룰 동지 들에게 뇜겨주 었다. 
경찰은 무기를 감춘 곳이 어디 나고 하면서 그에서 야 수적인 고문을 들이대 었다. 
현 대흥은 어떤 철 도역의 이름을 대면서 그 역 근처에 있는 백양나 무밑에 파묻었 
다고 고백하 였다. 탈출할 기회를 얻 으려는 것이 었다. 그 말에 귀맛이 바싹 당긴 경 
찰은 현 대흥을 기차에 태워 가지고 그가 권총을 파묻 었다는 곳으로 향하 였다. 차가 
한창 팥 5 ᅵ고 있을 때 현 대흥은 손목에 채워진 수 갑으로 호 송경찰 두 놈을 까 눕히고 
9꿋ᅵ 는 기 차에서 뛰 어내린 다음 혁명 조직을 찾아 팔굽과 무 릎으로 기어서 카륜에 
돌아 왔다. 카륜의 등 무들은 현 대흥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줄칼로 쓸어서 겨우벗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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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었다. ᅳ . ^ 

그는 이처럼 무서운 시련을 겪고 나서도 몸이 회 복되자 다시금 공 주령에 나가 활 

동 하다가 이 번에는 일본 경찰에 체포되 었다. 

공 주령은 일제가 중 국에서 ^햇" 아낸 조차 지여서 일본사 람들의 관 할하에 있 었다. 

현 대흥은 법정 투쟁도 잘하 였다. 그는 무기 정역을 언 도받고 서울 서대 문형무 소에서 
고생 하다가 일제의 야수적 고 문에서 생긴 후탈로 세상을 떠 났다. ^ 

§이 제우네 소조 역량은 1930 년대 ■ 들어와 수십 명으로 늘어 났다. 그들의 노력에 

^H^^BE 의 해 장백 땅에 서 는 반 일조직 들이 연이 어태어 나고 마 

을마다 학교와 야학이 생기 고옹변 대회， 연에 공연， 체 

육대회 같은 것이 자주 벌어 7： ᅧ 사 람들을 혁명적 열정 

I 일제는 이 런때에 마적 e 으로 가장한 무 장딴을 들 
이밀어 조션인 부락을 하나 털 어내는 연극을 꾸더가 
지고 이제 우네를 유인해 냈다. 그^ 나 사전에 우 5 ᅵ가 
마적 e 을 주의 하라고 경고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놈 
들의 꾀임에 말려들 어가지 않 았다. ― 

.지 않은 실 갱이가 벌어 X ᅧ 일 마간의 부 상자를 냈 

사 건은전 면적인 전투 로까지 확 대되지 않 았다. 




5. 조선 혁명군 



그 후 이 제우네 무장성 원들은 마적 ^ 과 결탁된 반 등군벌 군대의 불 의적인 습격을 
받고 큰 피해를 입 었다. 박 진영은 전투현 장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치고 이 제우는 불 

이 제우는 이 수치를 죽 음으로 씻 으려고 손발을 묶이운 상태 에서도 식칼로 목을 
찔 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 였다. 그는 현 장에서 일본경 찰들의 손에 뇜어 갔으더 서 
울에 압송된 후 사형 언도룰 받고 옥 중에서 인차 희생되 었다. 공영은 만주 지방의 반 
일운동 자들을 유 인납치 하려고 일제가 조작한 가짜공 산주의 자들과 통일전 선을하 
려다가 살해되 었다. 우^ 가 공영， 이 제우， 박진영 등 무들의 비극 
적인 최후에 대한 소식을 접한 것은 단 천에서 농 민들의 대 중적인 
폭동이 있 은직후 였다. 



연 락원의 말을 들은 나는 한동안 마음을 수 습하기 어려 웠다. 무 



가 




엇 보다도 아버 지에게 불효 막심한 죄 를진것 같아 머 ^ 

없 었다. ；ᅩ ： 

그들은 모두 아 버지가 제일 사 랑하던 독립 군대원 들로서 민족 
의 운등으 로부터 공산주 의운등 에로의 방향 전환을 맨처음 실현한 
사람들 이었^ ^드 

이 제우， 공영， 박 진영의 비 극적인 최후를 내가 그 s 게도 가슴아 
파한 것은 카 륜회의 결정을 집행할 유력한 국내공 작소조 하나가 
없어 진테도 있 었지만 아 버지의 뜻을 실 천하기 위해 싸우던 방향 
전환의 선구 자들을 억 울하게 잃어 버렸기 때문이 었다. ― 

공영과 박 진영은 아 버지가 돌아 가셨을 때 상여도 제일 앞에서 

사 람들이 었다. 그들은 우 근ᅵ 어머 니에게 몽상도 자 기들이 입 겠으니 나 에게는 입 
히지 말라고 하 였다. 열 네 살 밖에 안된 내가 뭉상을 입으면 애 처롭게 보일 것 같아 
서 그런 말을 했을 것 이다. 그 때부터 그 두 사람은 3 년동안 베 감투를 쓰고 몽상을 입 

었다. ^ W j 

그 당시 독립군 훈 련소는 무송 시가에 서부터 좀 떨어진 말^ 혀라는 곳에 있 었다. 

공영은 한 주일에 한두 번씩 지게에 나무 a 을 지고 우^ 집에 찾아와 어머니 에게문 
안을 드 5ᅵ 었다. 그의 안해도 두 릅이나 참나 물같은 산 나물을 캐 가지고 우^ 집에 자 
주 찾아 왔다. 때로는 공영이 쌀 자루를 메고 올때도 있 었는데 그런 성의가 우 e ᅵ 집 
살팀에 적지 않음 보 a 을 주 었다. " ^ 

어 머니도 그들을 만나면 친등 생처럼 혀 물없이 대해주 었다. 어떤 때에는 친누이 
와 같은 위엄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따끔히 티" 
일러 주고도 하였다 . 5B^^ : ^ '；^ = 

공영이 독립 운등을 하 느라고 만주로 들 어온후 
그의 안해는 벽 등에서 별거 생활을 하 였다. 그^ 
다가 어느 해인가 남편을 찾아 무 송으로 들어왔 

다. 공영은 그때 제 비국을 끓 이다가 텐 안해의 화 
상자 e ᅵ를 보고 일굴이 보기 싫게 되 었다고 하면서 

시 큰등해 가지고 같이 살지 않 겠다고 하 였다. 우 
^1 어 머니는 성이 나서 그를 막 꾸짖 었다. : 

<c 임자， 그게 제 정신을 가지고 하는 소 린가. 남 
편을 만나보 겠다고 불원천 근ᅵ 찾아온 안해를 금방 
석에 앉히 지는못 할망정 같이 살지 않 겠다니 그게 
도대 체 무슨 망녕된 생 각 인가. » 일제와 맞서 사 우자고 호 소하는 김형권 동지 

공 영이란 사람이 원래 우 ^ 어 머니가 하는 말 에 술영화 《누 리에붙 는불》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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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 늘 진 지하게 받 아들이 었다. 그날도 그는 우 5ᅵ 어머 니에게 절을 하 고나서 잘못하 

내가 국내에 들어간 형권 삼촌네 무장 소조의 활등 소식을 제일 처 음으로 접한것 
은 신문 지상을 통해서 였다. 하 일빈에 있을 때인지 어디에 있을 때인지 똑똑히 기억 

되지 않으나 등 무들이 흥 분해서 들고온 신문을 보니 풍 산땅에 4 명의 무 장단이 나 
나 순사 부장을 쏴제낀 후 북 청에서 념 어오는 자 등차를 ^어 E} 고 후치 령으로 사 
라 졌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려있 었다. 

" 신문을 가져온 등무 # "국내 에서 총성을 울린것 

이 통쾌 하다고 입을 다물지 못 했지만 나는 오히려 
그 총성 때문에 불안을 금할 수 없 었다. 어떻게 되 
어 국내 진출의 초입 이라고 할 수 있는 풍 산에서 총 
성을냈 는가? £추ᅮ 5- 

나는 그때 삼촌의 불같은 성 미를새 삼스럽 게 생 

어떤지 삼촌이 그 불같은 성미를 걷잡지 못하고 
총소^ 를 낸 것 같은 에감이 들 었다. 원래 우 근ᅵ 삼 
촌은 어려 서부터 바 람벽도 문 이라고 차고 나가는 남 
아다운 기 질을가 지고있 었다. 

형 권삼촌 하면 먼처 E ᅡ개죽 사발에 대한 일화가 

생각 난다. 내가 만 경대에 있을 적 일이나 삼촌의 그 
때 나이가 아마 열한 살 아니면 열두 살쯤 되었을 것 




장 소조를 이끌고 국내에 진 출하는 김형 권동지 



이다. 



때 우^ 집 에서는 저 벽마다 수수타 개죽을 먹 었다. 수수티 "개 죽이란 수수룰 
질채로 망에 같아서 끓인 것인 131 ᅵ 맛도 없 었지만 제일 고 통스러 운것은 삼킬 때마다 
수수껍 데기가 목 구명을 따 끔따끔 씨르는 것이 었다. 나도 티" 개죽은 질색이 었다. 

그런테 하루는 형권 삼촌이 밥 상앞에 마주앉 았다가 할머니 갖 다놓은 뜨거운 티 "개 
죽 사발을 이마로 받아^ 겨 엎질^ 놓 았다. 어 떻게나 세게 받아^ 겼던지 죽 사발은 
봉당에 날아가 떨 어지고 삼촌의 이 마에는 상처가 나서 피가 흘 렀다. 아직 철이 다 
들지 않은 때이니 죽으로 끼니를 잇지 않으면 안되는 가난에 화가 나서 타개 죽사발 

^gvnl^ v^Nij, ^=^="" - _ ___ " - ᅳ - ― 

할 머니는 《네가 밥티 을 하는 걸 보니 사람 구실을 하기 글 렀다》 고 하면서 삼 
촌을 보고 되게 욕하 였지만 뒤에 돌아앉 아서는 눈물을 지 었다. 

형권 삼촌은 철이 들면서 이마의 혀물자 ^에 신경을 썼는데 중국에 들어와 우 5 ᅵ 
집에서 생활 할 때에는 앞머^ 를 좀 길^ 가지고 그 혀물자 e ᅵ를 가^ 우고 다니 었다. 

형권 삼촌이 중국에 들어온 것은 우^ 가 임 강에서 살 때 였다. 아 버지가 삼촌을 우 
^1 집에 와있게 한 것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였다. 아 버지가 교육 자이기 때문에 삼 
촌이 우 5ᅵ 집에 와 있으면 학교에 가지 않 고서도 중 학과정 까지는 똁 수 있 었다. 장차 
로는삼 # 을혁 3 가 5혼#지롤 것이 었다^ ^ 3i jf^jf j 

아 버지가 생존 해계실 때 까지는 형권 삼촌이 우^ 아 버지의 영향과 통제를 받으면 
서 비교적 건 전하게 성장하 였다. 그^ 나 아 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다음 부터는 자기 
를 걷잡지 못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행 등하기 시작 했다. 이마로 티 "개죽 사발은 받아 
넘기던 어린 시절의 성미가 그대로 되 살아나 우 e ᅵ들을 아 연케하 였다. 형권 삼촌은 
아 버지가 세상을 떠 나시자 집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임강 이요， 심양 이요， 대련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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악 질적인 순 사부장 오 빠시를 처 단하는 김형 권동지 

- 에 술영화 《누 리에 붙는 불》 



자하고 약혼을 하고 돌아 왔는데 그 약 혼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들떠다 닌다고 하 
였다. 

물론 그것도 이 유라고 할 수는 있 었다. 그^ 나 삼촌이 들뜨게 된 중요한 원인은 
우 근ᅵ 아 버지의 서 거에서 받은 절망과 비분을 둑 새기지 못 하였기 때문이 었다. 

내가 화성 의숙을 중 퇴하고 집에 돌 아가니 삼촌은 여전히 정신을 차 근 ᅵ지 못하고 
슬에 취한 사 람처럼 들뜬 생활을 계 속하고 있 었다. 그때 가정은 어 머니의 삯 빨래와 
삯바 느질로 생기는 보잘것 없는 수입에 의하여 겨우 유지되 는참으 로어려 운형편 
이 었다. 우^ 가정 형편을 보기가 딱 했던지 이관린 
간의 돈과 쌀을^ 우 S 에 ^}Af^| 

니의 일손을 돕고 있 었다. 삼촌으 로서는 사실 돌아 
간 우 5ᅵ 아 버지를 대 신하여 할 일이 없느나 하면 그 

S 지도 않 았다. 그 약방에 약은 많지 않 았지만 잘 

운영만 하면 살팀에 일 마간의 보 9 은 할 수 있 었다. 
그런테 삼촌은 그 약방을 한번도 돌보지 않 았다. 

솔직히 말하여 나는 그때 삼촌의 소행을 두고 아 
주 민망 스럽게 생각하 였다. 그래서 하루는 집에들 
어앉아 삼 촌에게 남길 장문의 편지를 썼다. 정의감 
이 제일 강 하다고 하는 중 학시절 이어서 도^ 에 어 
긋나는 것 을보면 웃사 람이고 뭐고 참지 못하 였다. 

그 편지룰 삼촌의 베 개밑에 밀 어넣고 길 팀으로 떠 ^ 
났다. 어머니 는그때 내가 편지로 삼촌을 비 판하는 

테 대해서 매우 못마 땅해하 였다. ᅳ 

《삼 촌이 지금은 처 S 게 어테도 마음을 의 탁하지 못하고 구 름처럼 떠돌아 다니지 
만 때가 되면 제골에 들 어서느 니라. 아무럼 네 삼촌이 근 본이야 9i 겠니. 설령 돌아 
다 니다가 싫 증나면 집으로 돌 아오지 않으 5 ᅵ， 그러니 비 판이고 뭐고 다 그만두 어라. 
조카가 삼촌을 E} 이 르다니 .》 ' 

어 머니는 이런 말로 나를 설득하 였다. 참으로 우^ 어머 니다운 사고 방식이 었다. 
그래도 나는 기어이 편지를 남기 였다. 한해 후 길팀 육문중 학교룰 다 니다가 방학이 
되어 무송에 돌아 와보니 형권 삼촌은 놀 랍게도 안착된 생활을 하고 있 었다. 어머니 
의 에언이 맞아 떨어진 셈이 었다. 삼촌이 

내가 써두고 간 편지에 대 해서는 한마디 " ^^^^F^ ~를 
도 입밖에 내지 않 았지만 나는 그 편지가 
삼 촌에게 적 지않은 자극을 주 었다는 것 
을알수 있 었다. 그 해 겨울에 삼촌은 백 
산 청년등 S 에 가입하 였다. 

우^ 가 무송을 떠난 후 삼촌은 백산청 
년등 S 을 확 대하는 사업에 깊이 빠져들 
고 있 었다. 이듬 해에는 동 무들의 보증으 
로 공 청에도 가꽹하 였다. 이렇게 되어 삼 
촌은 혁명 대오에 들 어서게 되 었는테 

1928 년부 터는 공청의 지시를 받 아가더 

무송， 장백， 임강， 안도 지방의 백 산청년 
등 S 사업을 지도하 였다. 

이 웃들이 신문을 보고 풍산 땅에서 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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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부장을 쏴죽인 사건이 터 졌다고 떠 



일제 놈들의 승 합차를 빼앗는 김형권 동지 일행 
- 에 술영화 《누 리에 붙는 불》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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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 어대는 바람에 만경대 고향집 에서도 형권 삼촌이 체포되 었다는 것을 알게되 었다. 

우 ^ 할아 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《이거 또 제 형이 그^ 더니 동생도 일 본놈을 쏴 
죽이는 구나. 나 중에는 어떻게 되든지 하긴 잘 한다. >고 하 였다. 세월이 일마간 흐 
ᅵ 에야 나는 풍산 땅에서 국 내공작 소조가 벌인 활등 전모에 대한 소식을 입수할 

있 었다. F ：ᅳ느 ^ 

압 록강을 건년 소조 원들은 Q: 천 쪽으로 나 가다가 1930년 8 월 14 일 풍산 파발 땋1 
부근의 황수 원들쭉 같에서 잠시 지체하 였는테 거기서 자 전거를 타고 지 나가던 악질 
경관 오빠시 순사 부장의 의심을 받게 되 었다. 그능은 1919 년부터 풍산 지방에 와서 
조션사 람들의 수족을 91 어맨 악질 경관이 었다. 그래서 그 고장사 람들은 놈에게 오 
빠 시라는 별명을 불이 었다. 오 빠시에 대한 이 고장 인 민들의 원성이 대 도> 히 높았 다. 

소조 원들은 주재소 앞을 지나같 때 오 빠시는 일행을 주 재소로 불^ 들이 었다. 형 
권 삼촌은 주 재소에 들어가 자마자 그놈을 도> 호하게 처 도> 해버린 다음 인민들 앞에서 
공 개적인 반일 연설을 하 였다. 그날 수십 명의 군중이 형권 삼촌의 연설을 들 었다. 비 
전향장 기수로 세계에 늴^ 알려 S 전 인민군 종 군기자 이 인모도 그때 파발 e ᅵ에서 

~ ^설을 들 쳤 니 ll DILI ^= 

소조 원들은 적들의 추격을 받으 면서도 농민 폭동의 불길이 일 어났던 지 역들에 접 



하려고 시도하 였다. 



^ 우 e ᅵ는 그 당시 e 천농민 폭동을 매우 중시하 였다. 폭동이 a 쓴 지역들 에서는 반 
드시 대중 운동의 지도 자들이 있기 마 련이고 정 치사상 적으로 각 성되고 등원된 혁명 
적 군중의 조직된 대 부대가 있기 마련이 었다. 적이 폭동지 역에서 주동분 자들을 색 
출 하는데 혈안이 되 었다면 우 e ᅵ는 폭 등군중 속에서 왕청의 오 중화， 용정의 김준， 온 
성의 전 장원과 같은 핵 심들을 찾아 내려고 하 였다. 그런 핵 심들과 연계를 가지고 좋 
은 영향을 주면 국 내혁명 투쟁을 앙 양시킬 수 있는 지반을 팎을 수 있 었다. 단 천지구 
를 개척 하는테 성 공하면 그 지방을 거처 성진， 길주， 청진 방면 으로도 @ 칠 수 있었 
고 합흥， 흥남， 원산을 거처 평양 으로도 진출할 수 있 었다. : ： 

우^ 가 f 권 삼촌이 인 솔하는 국내공 작조에 e 천농 

민 폭등의 주인 공들을 찾아 가라는 과업을 준것 은그때 

문이 었다. .」 i — = — - — 




파발 리내중 경찰서 주재소 




파발 e ᅵ에서 총소 e ᅵ를 내고 떠난 무 장소조 일행은 봉 
오골어 귀에서 풍산 경찰서 사범계 주임이 탄 승 합차룰 
억 류하고 그자의 무장을 해제한 다음 주임과 그밖의 승 
객 들에게 반일 선전을 하 였으더 연이어 ^원군 문앙^ 
일대에 진출하 여 배 퍽골과 대바 위골을 비룻한 여러 지 
점에서 숯구이 노등 자들을 상대로 정치 사업을 하 였다. 

어려운 조건이 었으나 투쟁은 항상 적 극적이 었다. 무장 
소조는 그 후 북청방 면으로 진출 하다가 대오 를두개 
조로 편성하 였다. 형권 삼촌과 정옹이 한 조가 되고 최 
효일과 박 차석이 한 조가 되 었다. 두 조는 흥원 웁에서 
만 나기로 약속한 다음 제각기 다른 방 향으로 s 출하였 



5. 조선 혁명군 



이네 집에 찾아 갔다. 

최진용 이라고 하면 형 권삼촌 뿐 아니라 나도 잘 알고 있는 독립군 관계자 였다. 
가 무 송에서 안송총 관소의 총 관으로 일할 때 우 근ᅵ 집에도 자주 드나들 었다. 그는 원 
래 조 선에서 면 장질을 할 때 돈을 떼먹고 그것이 탄 로되어 인 민들의 손가 락질을 받 
게 되자 등 북으로 도주 해와서 정 의부를 따 라다니 었다. 한때는 우 5 ᅵ 집에 아주 뉼러 
앉아 어 머니가 지 어주는 밥을 몇 팥 동안 얻 어먹은 일도 있 었다. 최 진용은 일제가 
만주로 처 들어온 기미가 보이지 이제는 나이가 있어 독립군 시중을 하기가 힘에부 
치다고 하면서 무송을 떠 났다. 그때 그는 자그 

마한 과수 원이나 하나 장만 해놓고 깨 끗하게 여 ； " 
생을 보내 겠다고 하면서 흥 원으로 나 갔는테 거 
기에 나가 자마자 일제의 밀 정으로 되 었다. 

형권 삼촌은 그런 사실을 알 수 없 었다. 최진 

용은 적의 경계가 심 하다는 구실로 삼촌을 뜨락 

의 구석진 곳에 숨 겨놓고 경 찰서에 © 려가 만주 
에서 나온 무장 Q 이 자 기집에 있다고 밀 고하였 

다. 삼촌이 경 찰서에 끌 려가니 최 효일도 벌써 

거기에 와 있 었다. 최 효일을 밀고한 것도 물론 
최 진용이 었다. 

삼촌은 그 때에야 최 S 용이 일제의 주 구라는 

것을 알게 되 었다. 최 진용의 변절은 너무도 뜻 
밖 이었고 돌 발적인 것이 었다. 하루 세끼씩 몇 
달을 두고 더 운밥을 해서 상우에 반 주까지 놓아 
푸 a 하게 대접 해주던 성주 어 머니의 은혜를 백골이 
불처럼 외우던 그 인간이 그처럼 더^ 운 배신의 길을 
가. 그래서 나도 최 진용이 삼촌을 밀고하 였다는 말을 

지 않 ^^^^ § = 

그 러기에 나는 지금도 사람을 @ 는것은 좋지만 환상을 가지고 대하면 안 된다고 
말 한다. 환 상이란 비과 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로 잡히면 아무 근ᅵ 뒤 여난천 

혜안을 가진 사람도 수 습하기 어려운 실수를 범할 수 있다. 
적의 포위 망에서 벗어난 것은 정옹 한 사 람뿐이 었다. 정옹은 소조가 국내로 나같 
때 삼촌이 길안 내자로 인입한 사람이 었다. 고향이 이원인 그는 등해안 일대의 지^ 
룰 잘 알고 있 었다. 그러나 그도 후에 춘 천에서 밀정의 고발로 체포되 었다. 형권삼 
촌은 체포된 후 일 마등안 흥 원경찰 서에서 옥 살이를 하다가 그 후 합흥감 옥에서 다 
이 송되어 거기서 또 중세 기적인 고문을 받 았다. 




감옥 에서도 혁명적 지조를 급히지 않는 김형권 동지 

_ = 에 술영화 《누 리에붙 는불》 

되 어서도 9J 지 않겠노 라고염 
걸을 줄이야 어떻게 알 았겠는 

들었을 때 한등안 귀를 의 심하ᅮ - i 



합흥지 방법원 에서의 법 정투쟁 소식은 많은 사 람들의 입을 거^ 우^ 에게도 전달 
Tivarr ■ - ： -., ― 

그 때 형권 삼촌은 법 정에서 일제의 죄상을 추 상같이 ^ 죄 하면서 무장한 강도들 
과는 무 장으로 싸워야 한다고 소^ 높이 웨 # 다고 한다. 【 
§ 삼촌이 이처럼 법 정에서 당 당하게 처신할 수있었 던힘을 어디에 있었 는가. 그것 
은 혁명에 대한 신^ 과 충 실성이 었다고 생각 한다. 삼촌이 죽 음보다 더 두 려워한 것 
이 있 었다면 그것은 인간을 정 의롭고 용 감하게 만들더 이 세 상에서 가장 존 엄있는 
존재로 되게 하는 신^ 에 대한 배신 이었을 것 이다. - 

최 효일은 재 판에서 사형 언도를 받 았다. 삼촌 한테는 15 년의 정 역형이 떨 어졌다 

a^t^^=, 、 ^ 
ᅳ 삼촌과 그 전 우들은 재판 장에서 혁명 가요를 우 렁차게 불 렀다. 노래가 끝나면 구 



호를냅 다불렀 ^ ― * ^ ， ^= 

소조성 원들은 법 정투쟁 기간을 연장 하려고 서 울복심 법원에 상소하 였다. 합흥재 

판에서 쓴맛을 본 일제는 서 울에서 한 명의 방청도 없는 비밀 재판을 하 였다. 놈들은 

그때 합 흥지방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시인하 였다. 

최 효일에 대한교 수형은 판결이 내린 후일마 안있어 인차 집행되 었다. 최 효일은 

잘 싸워 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사형 장으로 태 연하게 걸어나 갔다. Ld 
형권 삼촌은 10 년 이상의 장기수 들만을 주로 가두 어두는 서울의 마포형 무소에 수 

감되 었다. 이 감옥 에서도 삼촌은 투쟁을 s 추지 않 았다. , 1 

놈들이 중형을 진 《정 치범》 들을 전향시 키려고 책동할 때 삼촌이 수많은 수감 
자들이 모인 자 e ᅵ에서 사상 전향을 반 대하는 열 화같은 연설 을하여 군중을 격등시 
키고 수감 자들에 대한 대 우개선 투쟁의 앞 장에서 물불을 가^ 지 않고 투쟁한 사연 
들은 이미세 상에많 이소개 되었다 고생각 한다. 《 ᅮ ᅵ . - ""^= 
놈들은 전쟁 준비를 다그 치면서 탄알 상자를 만드는 작업에 수 인들을 내몰았 다. 

ᄉ 인들은 그때 7 등밥을 먹 으면서 살 인적인 노동을 강요 당하고 있 었다. 



분격 한형권 삼촌은 10 월 혁명기 a 일을 계기로 교형^ 들의 살 인적인 강제 노등을 
반 대하는 옥내 공장수 인들의 파업을 지도하 였다. 이 파업에 많은 수 인들이 참가하 

였다. ^ ， - ― ᅳᅳ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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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 놈들은 삼촌의 영 향력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 보려고 캄캄한 독 감방에 가두 어두는 
것만 으로도 모자라 팔목과 발목에 고 랑쇠를 채워 조금만 움직 여도그 고 랑쇠가 살 
을 파 고들게 하 였다. 식사도 하루에 아이들 주 먹만한 콩 밥펑어 ^를 한 개씩 들이밀 

었! 트 ^= 

삼촌이 그처럼 엄흑한 처지 에서도 투쟁을 계속 하였기 때문에 감 옥당국 자들은 김 
형권이 마포형 무소를 적색화 한다고 비명을 질 렀다. 

어느날 박 차석은 감 옥안에 있는 공장에 나가 일 하다가 우^ 들이 만주각 지에서 
무장 투쟁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형권삼 촌에게 전하 였다. 

삼촌은 그 소식을 듣고 철창에 끌려온 후 처 음으로 눈물을 흘^ 면서 박 차석의 손 
을 붙잡고 목^ 소 5 ᅵ로 이 S 게 말 했다고 한다. 

^나는 더칠 가지 못할 것 같소. 살 아남은 등무들 
이 끝까지 싸워 주오. 형기가 끝나 이 곳에서 살아나 
가면 만 경대에 계시는 나의 어 머님을 꼭 찾 아보고 
내 이 야기를 해 주오. 앞으로 성주를 만 나거든 내 소 

식을전 해주고 내가 최후의 순 간까지 굴하지 않고 
싸 웠다고 말해 주오. 이것이 내 마지막 부탁 이요. > 
삼촌이 몸이 극도로 쇠약 해처서 아주 누 워있을 

때의 일이 었다. ^^^^T^^^^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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： 삼촌이 사경에 처하자 형무소 에서는 면회를 와 
도 좋다는 통지를 만 경대에 보 냈다. 

^삼 촌이 그때 돈으로 40 원을 꾸어 가지고 친 



척인 봉주와 합께 서울에 가서 마지 막으로 형권삼 

촌 을만나 ma 디^ ᅮ 쇼 



파발리 경찰관 
주재 소습격 전투와 
관련한 r 
신 문보도 



《형 무소에 가니 간수가 병 감으로 우리를 데 5ᅵ 
ᅳ^ nf ᅡ더 구 i4i 다른 죄 수들은 다들 앉아 있는테 병신 
，이 되어다 쭉게 된 우리 형권 이만은 백 골같은 모습 
으로 누 워있지 않 겠니. 그때 기가 막히던 생각을 하면 . 나를 보자 말소^ 도 못내 
고입만 우 물우물 하는테 어쩌도 참흑해 졌는지 그게 내 등생 이라고 믿 기어렵 더라. 



5. 조선 혁명군 



그런 등생이 오히려 나를 보고 웃 으면서 《형 님， 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지만 
왜 놈들은 꼭 망합니 다.》 하고 말할 땐 역시 우 근ᅵ 형권이 답구나 하는 생각이 나더구 

u.> 

내가 조국에 개 선하여 고 향집을 찾았을 때 형록 삼촌이 나에게 한 말이 었다. 나는 
그 회 고담을 듣고 형권 삼촌을 비판한 것을 후회하 였다. 

등생의 처참한 형상을 보고 정 신까지 잃었던 형록 삼촌은 그때 간수 들에게 요구 
했다. 

《내 등생 형 권이를 집에 테^ 고 가서 치 료하게 
a : ¥s:. > W ； = 

간수는 그 말을 듣자 《안 돼. 네 동생은 살아도 
감 옥에서 살아야 하고 죽어도 이 곳에서 죽어 감옥 

귀신이 되 야해. 집 에 데 려 가지 는 못해 .> 라고 하였 

다. ― 

《그^ 면 내가 동 생대신 감옥에 들어가 있 겠소. 
등생이 집에서 치료를 받고 몸이 추선 다음 여기에 
다시 와 있으면 되지 않소. > 
, 《이 놈아， 정역을 대신 사는 법이 어디있 어?》 

《법 이야 당신 네들이 내면 법인테 왜 못하 겠소. 

그렇게 좀 해주 오.》 에 술영화 《누 리에 붙 는불》 의 김형 권동지 

《이 놈， 어디서 이따위 수작질 이야. 동생이 나쁜 

놈 이더니 형이란 것도 몹쓸 놈이 구나. 너희네 종자는 다 나쁜 놈 이다. 어서 당장 나 

가 라!》 M 

은 이 s 게 고 형록 삼촌을 감 옥에서 쫓아 냈다. % ■ 1 y ff 

형록 삼촌은 생각 다못해 간 수에게 돈 16 원을 맡기더 《아무 ^록 우 근ᅵ 형 권이를 

잘 돌봐주 시오. >하는 부탁을 남기고 만 경대로 돌아 왔다. 그 정도의 돈을 먹 는다고 £ = 
교형^ 들의 마음을 움직일 근ᅵ 만무하 였지만 삼촌은 수중에 있던 돈 f 다 털어놓 s ^^^^B 

다. ^ ^ ― 



감 옥에서 돌아온 삼촌은 한 달등안 잠을 자지 못하 였다. 눈만 감으면 등생의 모습 





함흥 지방법 원에서 일 제교형 리들의 죄행 을폭로 규탄하 는김형 권동지 



， 



파발리 경찰관 주재 소습격 전투를 조직지 휘하는 불요 불굴의 공산 주의혁 명투사 김형 권동지 

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 더라는 것 이다. 그 후 석 팥만에 형권 삼촌은 형무 소에서 
숨 을거두 었다. ― 

1936 년 초이니 내가 2 차 북만 원정을 끝내고 부대와 합 7게 남 호두지 방으로 가고 

있을 때 였다. 그때 삼촌의 나이가 서른한 살이 었다. 

_ 아 버지도 가고 어 머니도 가고 등생도 가고 삼 촌마처 가니 혁명을 위해 뼈를 깎고 

^ 살을 처미던 나의 혈 육들은 다 가고 없는 셈이 었다. 나는 그때 산에서 삼촌이 사망 
' z 하 였다는 소식 을듣고 어떻게 하든지 나만은 죽지 않고 살아 남아서 망국의 한을 품 
은 ^ 고국의 이 름모를 언퍽에 무주 고혼이 되어 누 워있는 삼촌의 원쑤를 갚고 기어 

% 이 찾으리 라: 결 a 하ᄃ였 : £T l ― 그 i — JW 」 - y 
― 사망통 지서룰 받 고서도 노자가 없어 시체룰 찾 아오지 못해 삼촌이 마포 형무소 

공등 묘지에 묻 혔다는 71슴 아픈 이 야기는 앞에서 이미 언급하 였다. E - 
^김 일성은 내 조카 이다. 그는 지금 만 주에서 큰혁명 부대를 이끝고 왜 놈들을 족 
치고 있다. 그 부대가 국내에 ^들 어올 날은 멀지 않 았다. 그들을 맞 이하기 위해 무 

장으로 싸 우라. 무장을 들고 싸워야 왜 놈들을 쫓 아내고 나라를 해방할 수있 다!》 

나는 형권 삼촌을 생각할 때마다 카 륜회의 결정을 관 철하는 길에서 청춘을 서슴 

없이 내던진 수많은 전 우읗을 ^에 ᅳ그려 딛^ 한다. 

형 권삼촌 에게는 영실 이라고 부르는 딸이 하나 있 었는테 해방 후 만 경대혁 명학원 
에 다니 었다. 나는 어떻게 하나 그 애를 키워 아 버지의 뒤를 햇게 하려고 하 였다. 그 
런데 그 일 g ^ ^g 처 전쟁 ^1 폭^ 에 되 었다. = 트 ^ ： 
우^ 혁명의 행 군로를 피로^ 개척한 조선혁 명군대 원들의 업적은 참으로 거룩하 

\l A ilnl ^UllVJLl = ― = — 

조선 인민혁 명군은 이들의 영옹 적투쟁 경험과 교훈에 기 초하여 그들이 흘 린성스 
^운 피의 대가로 이 세상에 상 비적인 혁 명무장 력으로 태 어나게 되 었다. 



5. 조선 혁명군 





LQJ 



파발 혁명전 적지에 세운 
썯ᅵ 공산 주의혁 명투사 김형권 동지의 동상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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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역 명시인 김역 




：기 ᄒ =1 
□ — i 



혁명은 등 지들을 얻는 것으 로부터 시작된 다、^ 
자 본가의 밑천은 돈 이지만 혁 명가의 밑천은 사 
람 이다. 자 본가가 돈을 밑 천으로 하여 치부의 합을 
쌓아나 간다면 혁 명가는 등지를 밑 천으로 하여 사회 

를 변 혁하고 개조해 간다. 
청 년시절 내 주 위에는 등 지들이 많 았다. 그들 가 

운테는 인정 적으로 사 a 친 구들도 있었고 투 쟁과정 
에 뜻을 같이 하면서 얻은 등 지들도 있 었다. 그 한 
명 한명의 동 지들은 모두가 억 만금을 주 고서도 바 
g 수없는 귀중한 사 람들이 었다. : ^ ᅵ 
우 ^ 후 대들이 혁 명시인 이라고 부르는 김혁도 바 

로 그런 등지들 중의 한 사람이 었다. 김혁은 나의 
청춘 시절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긴 사 람이더 나 

는 그가 세상을 떠난 때 로부터 반 세기가 념 는오늘 
까지도 그를 ^^s^ ― 

내가 김혁을 처 음으로 만난 것은 1927 년 여름이 

었다, r ， 



― .날 한문 시간이 끝나고 복 도에서 상월 션생과 이 야기를 나누고 있을때 권태석 
이 뛰 어와서 손님이 찾아 왔다고 알려주 었다. 한번도 보지 않은 사 람인테 차 광수라 
는 안경 쟁이와 합께 정문에 서 있 었다고 하 였다. 피 : 



과연 정 문에는 일굴이 여 자처럼 곱 상하게 생긴 초면의 청년이 트 a 크를 들고 서 
서 차 광수와 같이 나룰 기다 근ᅵ 고 있 었다. 그는 차 광수가 자기를 소개 하기도 전에 내 
앞에 손을 내밀고 《김혁 이올시 다!》 하더 스스 럼없이 악수를 청하 였다. = 



그래서 나도 그의 손을 잡으더 자기 소개를 하 였다. 



내가 김 혁에게 특별한 친 근감을 느 낀것은 차 광수가 그에 대해 《광 고》 를 귀에 
못이 박히게 한데도 있 었지만 김혁의 일굴 모습이 김 원우의 일굴과 비 슷하게 생긴 

데 도 9J^fl-. = ^-' ^^r^^^== 7 ' - S 

《수 업이 끝날 때까지 김혁 형을테 5 ᅵ고 기 숙사에 가서 한 시간 등안만 기 다려주 
지 않 겠소? 어 지간한 시간 같으면 결강을 하 겠는데 공교 릅게도 상월 선생이 담당한 

문학시 간이구 만.》 _ ^ ^ᅭ ᅴ―초 

" 나는 김 혁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 차광 수한테 이런 부탁을 하 였다. 

《혀혀 ，상월 선생의 문 학시간 이라면 모두가 오금을 쓰지 못하니 성주도 장차 김 
혁 이처럼 문 학가가 되 려 는게 아니 오?》 — = 

차 광수는 안 경테를 추어올 e ᅵ면서 농을 하 였다. ᅩ 
^ ^김성 주라고 문 학가가 못 된다는 법이야 없지. 그런테 혁명을 하자면 반드시 문 
학을 알아야 할 것 같애. 어 떻소? 김 혁형， 그 ^ 지 않 소?》 



김혁은 그말을 듣자환 성을울 g 었다. 

《길 팀에 와서 이 제 야 귀 맛이 당기 는 말을 듣는 구만. 문학을 떼 놓고야 혁 명을논 . ^^^^ 
할 수가 없지. 혁명 그 자체도 문학의 대 상이고 모체 니까. 문학 선생이 그렇게 인기 

나 는 이런 약속을 남기고 교실로 들 어갔 디 = 

수업을 끝내고 나오니 차 광수와 김혁은 정 문에서 불변 자본이 어떻고 하면서 그 ^^^^ - 
^ 나를 기다^ 고 있 었다. 두 친구의 음 성에서 풍기는 열정은 나 에게도 그대로 옮겨 ' = 

졌다. 나는 김혁을 티" 고난 열정 가라고 격 찬하던 차 광수의 말을 되새 기면서 좋은 등 

무를 또 히 1 M ■ l i|}ira i iPg f :^V 기뻐하 였디 ^ ■ ᅵ ； 

《숙 소에 가서 기 다려팥 라고 했는테 왜 그냥 여기에 서 있소 ？》 I ^^^^ 

김혁은 한쪽 눈을 쪼프 ^ 고 금빛 햇살이 쏟아져 내^ 는 혀공을 바라보 았다. ― ᅳ : ᅭ ᅳ ^ 

" 《이 좋은 날 바퀴 처럼집 안에 들어 가 박혀 선뭘하 겠소. 이 왕이 면 여기서 부터 길 

팀거 g 를 하 루종일 거닐더 이 야기나 나눕시 다 ^^ r — Y - 1 , ； - 

< 금강산 구경도 식 후경이 라는테 점심 식사나 한 다음 북 산으로 가든가 강 남공원 = 

그― 같은 곳으로 갑 시다. 김 혁형이 상 해에서 불원천 5 ᅵ하고 우 5 ᅵ를 찾아 왔는데 처음 만 

^ 나는 사 람에게 식사도 안 시키면 대접 이너무 소 흘하지 않소. > 

= ^^ ^ 《길 팀에 와서 성주 동무를 만나니 몇 끼 굶어도 배고플 것 같지 않 소.》 J : 

~ 김혁은 성미도 열 정적이 었지만 언행도 활팥하 였다. 

:zl. a ffC^^^a^^l 젊^^ ife 그래 서 그들을 데 ^ 고 돈을 내 지 않아 IJi - \ 

도우^ 를 반갑게 수 했는 삼풍여 관으로 갔다. 교 여 ^집그 } 람들이 마 음씨가 ^^^^ 
고운 데다가 국수를 잘 만들었 다. 여관집 어머 니에게 사정이 야기를 국 g 여섯 - ^= 

그룻을 말아 한 사 람앞에 두 그룻씩 내주었 다. ^ : ― : ^ ᅳ 

^^ gg 옹근 사흘 밤이나 내가 기 숙하고 9i 는 방에 서： 다 와 합께 밤 을새더 이야기 ^^^g 

를 나누 었다. 그^ 다가 나흘째 되는날 pi] 는 길팀 s 대의 설태를 파학하 느라고 차광 -" :M 

^ /'i ^ 는신 로갔다 1 ᅳᅭ， — t ； 

― ᅳ.」 - ^ 나는 첫 대면에 벌^ 그가 불같은 열정을 지닌 사람 이라는 것 알게 되 었다. : S ᅳ ! 

광수는 덜 a 펄렁한 사람 이라면 김혁은 불같은 사람이 었다. 평¥^혜#" 여자처 : ， ^^^ -^^^== 

g 조 용하고 9f 전하게 굴 다가도 일 Q: 충격만 가 해지면 쇠가 마처럼 끊으 면서 Q: 김을 t _ 

； ~^= 뿜는 것이 었다. 차광 수처럼 등양 3 국을 돌아다 니면서 쓴맛 단맛을 다 보 았다면 풍운 S^f^t 

^^그 아였는 테그런 풍운아 치고는 깨끗한 사람이 었다. ^ = = ^ = =1 

：01 야기 룰 나누어 보니 견문도 넓고이 론 수준도 높았 다. 특히 문학과 에 술에 대 해 ― ^^t== 

^ " ᅵ Pi ^ m^ummii y. ^=^^=\. 드ᅳ^ =^ S 

^ 우^ 는 문학과 에슬의 사명을 두고 많은 이 야기를 나누 었다. 그털 때마다 김^ 은 

_ 문학과 에술은 마땅히 인간에 대한 송가로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 였다. 그후 길팀바 ᅡ 에 ^ 프 

람을 좀 쏘이고 난 다 음에는 견해를 발 전시켜 혁명에 대한 찬가로 대어야 한다고 하 — 
=== 였다. 문 학관이 아주헌 신적이 었다. 우^ 는 김혁의 이런장 점을참 작하여 그에게 한"^ ' ^^^^B 

등안 군중문 화계몽 사업과 관련된 과업을 많이 주 었다. 그가 연에 선전대 활등을 자 ^；; ； = 

__^_ 주 지도한 것도 그 때문이 었다. 

=== 김혁이 시를 잘 지었기 때문에 우^ 등 무들은 그를 《에 젠뽀 찌에》 라고 불 렀다. - ' = 

― 」 그름 가 e ᅵ켜 《하 이네》 라고 부르는 사 람들도 있 었다. 김혁은 실지로 하 이네나 에 

」 계 젠뽀찌 에를그 어느시 인보다 도높이 평가하 였다. 그 런데이 상하게 도소설 에서는 ᅳ ：- ^= --- -- - - 

■ 주정이 강한 최 서해의 작품 보다도 정서가 적은 나 도향의 작품을 더 좋아하 였다. i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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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장 새로운 진로를 탐 색하던 나날에 



우 5ᅵ 는 김혁의 그런 취미를 두고 세상 이치란 참으로 묘한 테가 있다고 생 각하였 
다. 사실 우 근ᅵ 생활 에서는 서로 대 조되는 것들끼 5ᅵ 결 합되어 잘 어울 51 는 경우가 일 
마나 많 은가. 차 광수는 그런 현상을 가^ 켜 《음과 양의 결합》 이라고 적 절하게 비 
유하 였다. 김혁의 경우에 도음과 양이 조 화릅게 결 합되어 남다른 문학적 개성이 이 
루어진 것 이라고 하 였다. 

김혁은 어렵고 복잡한 혁명 사업을 하 면서도 짬^ 



혁 명영호 ^ 

《조 선의 별》 



내어 흘륭한 시작 품들을 연이 
어 써 내군하 였다. 우^ 의 혁 
명 조직에 망라되 어있던 길팀 
의 여학 생들이 그의 시를 수 
첩에 베껴가 5 ᅵ고다 니면서 즐 

P g 었다. 

김 혁은남 들처럼 종 이장을 

놓 고썼다 지웠다 하면서 시를 
창작하 는것이 아니라 첫줄부 
터 마지막 줄까지 죄다머 근ᅵ 속 
에서 다 듬다가 수정할 여지가 

없 다고생 각되면 비로소 주먹 
으 로책상 을내이 치고는 종이 

위에 옮 기군하 였다. 

그가 책상을 내려칠 때마다 
시가 한 편씩 나 온다는 것을 
***lfffl^ 는 동 무들은 《 김« 이 
하나 낳 았군》 하면서 기 Ufl 하 였다. 김혁이 시를 탈 고하는 것은 우 51 들 



또 알 (시 )! 

에게 있어서 공등의 경사로 되고 있었다 




. 김혁 에게는 공청 생활을 하던 승소옥 이라는 미모의 애인이 있 었다. 몸매가 날씬 
하고 복성 스럽게 생 겼지만 정의를 위해 서라면 ᄐ> 두대 에라도 서 슴없이 그런 기개와 

euie 였다. = ᅮ - ~ = 

^ ― 승 소옥은 공 청조직 생활을 아주 성- 실 -S} 게 r B}irtS 



^길회 선철도 부설을 반 대하는 대 중적인 투쟁이 벌 어지던 그 해 가을에 거 e ᅵ에서 
그가 선동 연설을 하는 것을 들어보 았는테 연설을 아주 맵 시있게 하 였다. p 
i 수첩에 김혁의 시를 베껴 가지고 다 니면서 제일 애송한 여 학생도 바로 승 소옥이 
었다. 그가 시를 잘 울고 노래도 잘 부르고 연설도 잘하는 데다가 계절에 관 계없이 
늘 하안 처고 e ᅵ에 깜장 치마를 입고 다 니었기 때문에 승소옥 이라고 하면 길 팀시내 
청년 들치고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 었다. 

생활을 언제나 열정 적으로 감 수하고 시 화해온 김혁은 사랑도 역시 열렬히 하였 
다. 청년공 산주의 자들은 혁명을 하 면서도 사랑을 하 였다. 어떤 사 람들은 마치 공산 
주 의자들 에게는 인 간성도 없고 인 간다운 생활도 없으더 인 간다운 사랑도 없는 것 

처럼 말 하는테 그것은 공 산주의 자들이 어떤 사람 들인지 전혀 모르고 하는 소^ 이 
다. 우^ 들 중 많은 사 람들은 혁명을 하면서 사랑을 하였고 탄우속 에서도 가정도 이 

루 었다. = 」XZ3 ᅳ — l ᄌ : F r 그ᅳ^ ᅮ: . - 
^ 그들은 군중 들과의 사업을 하는 여가를 티 "서 종종 버 들숲이 무성한 이통 하강변 

에 나가 산책도 하고 낚 시질도 하 였다. 김혁이 낚 시질을 할 때면 승 소옥은 s 에서 

고기도 따주고 미끼도 끼워주 었다. 경 치좋은 북산과 송화강 변에서 그^ 고 이통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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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슭에서 혁명과 더불어 그들의 사랑은 나날이 무르익 었다. ― 

z 그런테 이게어 떻게된 일인지 승 소옥의 아버지 승 춘학이 그들의 사랑을 팥가와 

하지 않는 것 같 았다. 

승 춘학은 삼광 학교의 전신 이라고 할 수 있는 창신 학교의 설립 자이더 교 장이었 
다. 몇 해 등안 쏘련에 가서 연해주 지방을 돌아 다니더 공부도 하고 문명의 맛도 본 
사람인 것만큼 그때 로서는 상당한 정도로 개명한 사람이 었다. 우^ 가 고 유수에 가 
서 창신 학교를 삼광 학교로 개 조하고 민 족주의 자들이 만들 어놓은 대중조 직들을 공 
산주의 조직， 혁명조 직들로 개편할 때에도 그는 우 5 ᅵ가 하는 일에 션 참으로 이해를 
표 시하고 적극 적으로 방 조해주 었다. 

이런 사람이 자기 네들의 사랑에 넁담한 태도를 취하였 으므로 남아 장부인 김혁이 
지만당 황하지 않 을수없 었다. 

승 소옥의 어머니 는김혁 을좋은 사위감 이라고 생각 하였기 때문에 딸이 그와 교 



제하는 것을 눈감 아주고 남편앞 에서도 은근히 두 둔해주 었다. 그 후오랜 기간 김혁 



의 사 람띔을 면 밀하게 주시 해오던 승 춘학도 결국은 그가 흘륭한 혁명 가임을 알고 
는 딸의 의향을 따르게 되 었다. 승 춘학이 그들의 약혼을 혀락한 날 김혁과 승 소옥은 

사진을 쩍 었다. 그 당시 승소 옥이네 집에는 사 진기가 있었 

다. . ― 1 ^： 1： r ᅳᅳ^ 드 ― ― ^ ^ 



김혁이 희생되 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 상태에 빠진 



소옥은 이 통하에 몸을 던처 목숨을 끊 으려고 하 였다. 우 끗ᅵ 
등 무들이 이 강 변에서 그를 끌어 내다가 겨 우진정 시켜놓 
mi.. = ~ 

승 소옥은 그 후에도 혁명 활동에 성실히 참가 하다가 《해 
외 조선혁 명운등 소사》 의 필자인 최 일천의 안해가 되어 세 
상을 떠나자 그에게 시집을 갔다. 비록 계모가 되어 남의 아 

이들을 기르는 한이 있 더라도 김혁과 같은 혁 명가와 일생 
을 같이하 겠다는 것이 여성으 로서의 그의 이상이 었다. 
김혁의 불같은 성격은 혁명실 천에서 충실 성으로 표현되 

었다. 그는 높은 책 임성과 충 실성을 지닌 혁명가 였다. 나보 
다는 나이가 다섯 살이나 위이고 일본에 가서 공부도 한 사 

람이 었지만 그런 내색은 전혀 내지 않고 우 가 주는 과업 
을 언제나 성 실하게 받 아들이 었다. 그래서 나는 김혁을 각 

별히 아끼고 사랑하 였다. ^^^B^N ^^^^ 

김혁은 1928 년 여 름부터 차 광수와 함께 유하현 일대에 

서 활동하 였다. 그들의 지도로 고산 자등성 학교에 사 회과학 
연구회 (특 별반) 가 나오고 반제청 년등맹 지부가 조 직된것 
도이 무렵이 었다. | 

그때 김혁은 인류진 화사와 세계정 치지^ ᅵ， 문학， 음악 과 
목의 강의를 담당하 였다. 고 산자의 청년 학생들 속에서 인기가 대 ^ 하 였다. — 
내가 감옥 생활을 마치고 등만 쪽으로 나같 무렵에 김혁은 고 유수와 길팀 으로왔 

다갔다 하면서 조직이 준 과업을 집 행하고 있 었다. 나는 돈화로 가면서 그에게 서면 
으로 강등， 길팀， 신 안툰의 혁명조 직들을 지도 하면서 새 출판물 발간을 준비 하라는 
일거 5ᅵ 를더 맡기 였다. 

일마후 돈 화에서 일을 카 륜으로 돌 아가는 길에 김혁을 찾아 갔더니 그는 우^ 가 




《해 외조선 
혁 명운동 소사》 의 
저자최 일천과 

그의 아내 승소옥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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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당 조직으 
기^ "지 



《볼 쉐위크 ：》 






준 과업을 착 실하게 수행해 나가고 있 었다. 내가 옥 중에서 무 르익힌 생각과 카륜에 
가서 할 사업 내용을 이야기 했더니 그는 흥 분해서 자기도 당장 나를 따라 카 륜으로 
가 겠다고 하 였다. 나는 카 륜으로 오되 맡은 일을 다 수행한 다음 천천히 뒤따 라오라 
고 하 였다. 김혁은 몹시 서 운해하 면서도 내 말대로 신 안툰에 그대로 뉼^ 앉아 새 출 
판물 발간 준비를 다그치 었다. 그럼 다 음에야 카륜에 왔다. ^= 

카륜 회의가 9J 은후 우^ 는 새 출 판물을 발 간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본격 적으로 

ᅭ 추진시 켰다. 새로운 혁명 노선이 일정에 오 
^ 뉴— ^ 르고그 실 현에로 대중을 조직 동원할 사명 

을 지는첫 당 조직이 세상에 태어난 조건에 
서 그 사상적 대 변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 
는 출 판물을 발 간하는 것은 한시도 미룰수 
없는 절박한 과 업으로 나 섰다. 
김혁은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 으므로 
_ ^^카 륜에 와서도 밤잠을 자지 않고 출 판물에 
이 * J 냁 원고를 썼다. 그의 제의에 따라 출 판물의 

yfffl * | 제호를 《볼쉐 위크》 로 팥 았다. ― i 

^9 * I 우 e ᅵ는 《볼쉐 위크》 를잡 지형식 으로만 

들어 대중을 혁명사 상으로 튼튼히 무 장시키 
면서 물질적 준비를 충분히 갖춘 다음 점차 
신문형 식으로 크게 만들고 부수도 늘 이기로 

계획하 였다. 1930 년 7 월 10 일에는 마침내 
《볼쉐 위크》 창 간호가 세상에 나왔다 

ᄄ이 잡지를 공청， 반제 a 년동행 자 부들과 
여^ 반일 혁명조 직들， 조선 혁명군 소 조들에 
배포하 였으더 우 e ᅵ가 장 악하고 있는 학교들 
에도 보내여 교재로 이용 하도록 하 였다. 내 
가 카 륜에서 한 보고를 해 설하는 글 도그잡 
지에 실^ 었다. 카 륜회의 방침을 소 개하고 
j 전하 는테서 ^볼쉐 위크^ 가참으 로큰역 

^ _ ^ ᅮ ᅳ 할을하 였다. 처음일 마동안 월간잡 x]f : 석: 

으로 발 간되던 <€ 볼쉐 위크: >는 그 후 발 전하는 혁명 정세의 요구에 따라 주 간신문 

^^kt^E ~ T— — „^ ^ = ^ —— Z ― ~==^ 

김혁은 《볼쉐 위크》 의 첫주 필로서 카륜을 떠날 때까지 원고 집필로 밤잠을 거의 

자지 않 았다. 불펑 이같은 정열 가여서 좀처럼 휴식 이라는 것을 몰 랐다. 

그 러다가 그는 조선 혁명군 소조를 책 임지고 하일 빈으로 갔다. 김혁이 하 얼빈에 
파견된 것은 1930 년 8 월초 였다. 길팀， 장춘， 유하， 흥경， 회퍽， 이통 일 대에서 주로 
활 동해온 그에게 있어서 하 일빈은 생소한 고장이 었다. 나도 이 도시에 대 해서는 별 
로 파악이 없 었다. ~ ᅳᅳ: ^츠 

우^ 는 길팀에 있을 때부터 하 얼빈을 중시하 였다. 
Z 이 도시의 주민 구성을 보면 노등 계급이 많 았다. 노 등계급 속으로 들어 가자면 장 
춘이나 하 일빈과 같은 큰 도 시들에 대 담하게 진 출하여 우 근ᅵ 의 역량을 키워야 했다. 
길회선 철도부 설반대 투쟁고 중등 철도를 공격한 군벌의 배 신적인 반쏘 행위를 반대 
하는 투쟁 과정이 보여준 바와 같이 하 일빈의 노등 계급과 청년학 생들은 혁 명성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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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하 였다. 이런 고장에 가서 줄만 잘 늘이면 많은 군중을 조직에 묶 어세울 수있었 

다. ^ᅳ 
우^ 가 하 얼빈을 중시한 것은 거기에 국 제당연 락소가 있는 사 정과도 관련 된다. 

내가 길팀 육문중 학교에 조직한 공청과 연계를 가지고 있던 국제당 산하의 공 청조직 

도 하 일빈에 있 었다. 국제 당과의 연계를 가 지자면 이 도시에 우 근 ᅵ의 통로를 내고 하 

일빈을 우^ 가 마 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으로 개 척하지 않으면 안되 었다. = 

김혁을 하 얼빈에 보낸 중요한 목적은 하 

일빈일 대에서 우^ 의 혁명 조직을 늘이는 한 

편 국제 당과의 연 계를실 현하기 위해서 였다. 
김혁 이그때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우 쿳1 

가 주는 임무를 흔쾌히 받아 들이던 일이 잊 

그에게 국 제당에 보내는 소개 신을^ 준사 
람은 김광열 (김렬 ) 이 었다. 
김혁은 떠 나면서 내 손을 붙잡고 오래도 

록 놓 아주지 않 았다. 우^ 가 주는 과 업이라 
면 경중을 가 ^지 않고 무엇 이든지 해 제끼는 
사람이 었지만 ^ 독 임무를 받아 가지고 떠나 

같 때에는 매번 그 § 게 쓸 쓸해하 였다. 그는 ^^^^^^^^^^ 
무슨 일을 하든지 여 럿이서 합께 하는 것을 좋아하 였다. 그가 제일 싫 어하는 것은 

^i^uiQni.. ^ ^ᅮ ᅮ― ᅳ「 ^^^^ 

sitioi 고독을 자주 a a a 보 는것도 문학 수업을 위 해서는 나쁘지 않 을텐데 왜 ■ 
그 등무는 그것을 그 s 게 두 려워하 는가고 언 제인가 물어 봤더니 김혁은 지난날 울 
분을 안고 세상을 떠돌 아다닒 때에도 고 득도 ^나의 # & 길동무 였는데 그런 생활 ~ - 
을 끝장낸 다음 부터는 싫어 진다고 솔직호 1 고 백하였 다. 그는 강 등에서 몇 e 등안외 ^프 ᅳ . 

릅게 지 내다가 카륜에 와서 친 구들과 합께 밤을 밝히더 몇 날 옹안 일하는 것이 재 ， l:: 

미를 좀 볼만 하니까 또 해 어지게 된다고 하면서 못내 아 쉬워하 § 다. == = 
나는 그의 손을 잡고 어린아 이들을 달 래듯이 말 했다. ᅵ: _ _ m 
《김 혁이， 혁명을 하 자니까 이런 이별도 있는 것이 아니 겠소. 하 일빈에 갔 다오면 __ 

우^ 등만 에나가 서같이 일해보 자구. > " - ^^t. -r^^ 

- <c 성주， 하 일빈의 일은 걱 정하지 마오. 어떤 일이 있어도 조 직에서 준 임무를 수 교^ 휸 
행하고 웃 으면서 등무들 곁으로 돌아오 겠소. 앞으로 동만에 나같 때 에는맨 선참으 

로나룰 "느 니 나 -— =야 ~ "= " " 

그와 혜 어지고 보니 내 자신도 마음이 혀전해 졌다. 

ᅴ우^ 의 선이 처 음으로 하 일빈에 햄치기 시작한 것은 1927 년 말부터 였다. 그 당시 ' 
길팀제 1 중학 교에서 고학을 하던 몇몇 학 생들이 조션 민족을 모 독하는 강의를 한 반 
등적인 역사 교원과 대판 싸움을 하고 나서 하일 빈으로 들고 S 일이 있 었다. 그 학생 
들 가 운테는 우^ 의 지도를 받 아오던 유길 학우회 성 원들도 있 었다. : ᅳ ᅳ지 ᅳᅳ ᅮ — 

우 끗 ᅵ는 그 들에게 하 일빈에 가서 조직을 내올 테 대한 과업을 주 었다. 그들은 하일 
빈 학원， 하 일빈고 등공업 학교， 하 일빈의 학전문 학교에 다 니면서 조션 청년학 생들을 ᅭ : 수 ： 
중 심으로 조선인 학우친 목회와 독 서회를 조직하 였으더 이 조직의 골 간들로 1928 




년 가 을에는 반제청 년등맹 하 일빈지 부를， 1930 년대 초에는 조선공 산주의 청년동 S 
하일빈 지부를 결성하 였다. 우 근ᅵ 는 방학 때마다 한 영애를 파 견하여 하 일빈의 조직 

들을 지도하 였다. 길회선 철도부 설반대 투쟁이 만주를 a 쓸 때 하 얼빈의 청년 학생들 
이 그에 호 응하여 큰 규모의 투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조 직들이 은을 냈 
기 때문이 었다. ^= 

하 일빈의 혁 명조직 들에는 끌끝한 청 년들이 많 았다. 지금 당중앙 위원회 정치국 
위 원으로 사 업하고 있는 서철 등무도 그때 하 얼빈의 공청지 부에서 일하 였다. 

김혁을 책 임자로 한 조션 혁명군 소조가 도착 하였을 때 하 일빈의 공기는 매우 살 
벌하 였다. 학우친 목회나 독서 회같은 합법적 조직들 까지도 지하에 들 어가야 할 형 
편이 었다. 공청을 비룻한 비 합법적 조 직들은 철처히 자기를 위 장하지 않으면 안되 
었다. 

김혁은 하 일빈동 무들과 합께 조직을 지 켜내고 조직성 원들을 보 호하기 위한 방도 
를 토의하 였다. 그의 제의에 의하여 이 도시의 모든 혁명조 직들은 여^ 개의 조로 
분 산되어 지하로 더 깊숙히 들어 갔다. ^= 

김혁은 무 장소조 원들과 합께 부 두노등 자들과 청년학 생들을 비룻한 각 계각층 군 
중속에 깊이 들어가 카 륜회의 방침을 정력 적으로 해설하 였다. 그는 능숙한 조직적 
수완과 담력을 가지고 청 년들을 교 양하고 조직을 확 대하는 한편 기층당 조직을 내 
오기 위한 준비 사업과 무기를 확 보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밀고 나 갔다. 적들의 삼 
엄한 감 시망을 피 해가더 국제 당연락 소와의 연계도 지어놓 았다. 

하 일빈의 일을 추 켜세우 는데서 김혁의 공로가 컸다. 그는 혁명의 한 개 지역을 담 
당한 책임 자답게 종횡무 진으로 활약 하다가 하일빈 도시의 비 밀연락 소에서 불의에 

달 려드는 적들과 총 격전을 벌이던 끝에 최후를 결 심하고 3 층에서 뛰어내 렸다. 그런 
테 강 철같은 육체가 그의 뜻을 배신하 였다. 김혁은 자결에 성 공하지 못한 채 적들에 
게 붙잡혀 여순감 옥으로 끌려 갔다. 그 근ᅵ 고 그 감 옥에션 모진 고문과 박해에 시달 51 

^n^m^m ； _ = 

김혁은 우 ^ 혁명대 오에서 백 신한과 합 7게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삶과 젊음을 바친 
첫 세대의 대 표자의 한 사람 이다. 초: 

i 한 명의 혁명 동지가 천 금보다 더 ？ 
귀 중했던 그때 김혁과 같이 훌륭한 
재사를 잃은 것은 우^ 혁명에 있어 
서 참으로 가 슴아픈 손실이 었다. 그 
가 붙잡 혔다는 소^ 를 듣고 나는 더 
칠등안 잠을 이루지 못하 였다. 그 후 
나는 하 일빈에 갔을 때에 김혁의 발 
자취가 쩍혀 있는 거^ 와 선 창가를 
하 염없이 거닐더 그가 생전에 지은 
노래를 입 속으로 조용히 불^ 보 았다. 

차 광수나 박훈과 마찬 가지로 김혁 
도 조선의 진로를 찾아 만 근ᅵ 타향을 
속 절없이 떠다 니다가 우 근 ᅵ와 손을 잡 
은 사람이 었다. 상해 프 랑스조 계지의 
어느 하숙 방에서 남의 눈 치밥을 얻 
혁 명영화 《조선 의별》 어 먹으더 한 숨으로 세월을 보내던 




그에게 차 광수가 편지로 우 e ᅵ에 대한 소식을 알 렸다. 상 해에서 아까운 인생을 썩이 

지말고 길팀으 로오라 ，길팀 에만오 면네가 찾는지 도자도 있고이 론도있 고운등 ^^^^ 

도 있다. 그래서 김혁이 우^ 한테로 왔다. 우^ 와 통성을 한 후 길팀 시내를 더칠 돌 ^^^^ 

아 보고는 내손을 덥석를 어잡고 《성주 ，나는 여기에 S 을내 5 ᅵ겠 소. 내인 생은이 ^^^^ 

세 v ^ 요 1 hj m i !■. 

j 차 광수와 김혁이 막역한 벗으로 된 것은 일본 등 경유학 시절부 터라고 하 였다. ~ᅮ ^f" 1 ^" = 
나는 지금도 공청을 창 립하던 날 그가 눈물을 흘^ 면서 ^인터 내서날 >의 노래 - ； 1 ^ 

••• 나는 한때 상 해에서 중국학 생들과 합께 시위에 참가한 적이 있다， 그들이 반일 
드 ^호릎 부르더 행진해 나가는 것 을보고 나도 마 음속이 등하여 시위 대오에 뛰어들 : 
% 다， 시위가 좌 절되면 숙소에 돌 아와서 이제는 어떻게 할 것 인가， 내일은 어떻게 ᅳ 1 ᅭ ᅳ ^ 
" 하여야 하 는가고 혼자서 모 대기하 였다， 그어떤 당파나 조 직에도 속하지 않은 무소 ^^^^ 
속청년 이니어 디에모 이라고 찾는사 람도없 었고내 일은어 디에서 어떤방 법으로 느 I ^^^^ 

싸워야 한다고 지시하 거나의 논해주 는사람 도없었 다.… ― - 

그― 나는 시위를 하 면서도 내가 이 S 게 시위를 하다가 맥을 놓을 때 앞으로 나 가라고 

^ 소 3 처주는 사람이 있다면 일마나 좋 을까， 시위를 끝 마치고 집으로 돌아같 때 내일 

= - 은 어떻게 하라고 일^ 주는 조직이 있고 지 도자가 있다면 일마나 힘이 날까， 내가 4 ： 

： 총탄에 맞아 쓰^ 질때 나를 불안고 <€김 혁아! 김 혁아! > 하고 부르더 눈물을 뿌려 ^^^^ 
줄 등: §S 있 다면또 일^ fj ^ ^l^^^ ^L 것 이 조 선사람 들이고 조션의 조직 ^ᅳ = 

이라면 일마나 좋겠는 가하는 생각을 하 였다， 총구 룰향해 gaa 면서도 일마나 좋 ^^^^ 
했는 7》a 는 생각을 하 를 향해 달려가 면서도 이런 생각이 가슴에 g 혀 내 ᅵᅵ ^ ^= 

― '― T 혀가지 않 았는데 길팀에 와서 좋은 동 무들을 만나는 행운을 지 닌데다 ^^ᆻ | 
췽 ; *화지 가 S 하고 보니 얼마나 떳 볏하고 자랑스 ^운 XI 모르 겠다고 하였디 y := = — 

그는 늘 자기 인 생에서 가장 큰 행운은 좋^^ 1^ 을 찾은 것이라 고―하 였다. 그 ᅳ Sr;z_ ^ 

」 -' ^ ^PUUI ᅵ^ ol 있었기 때문에 김혁은 《조 선의 별》 이라는 노레 까지 지어 가지고 ^^ᅳ 그 ― : 

명조 직들에 보 급하였 I^ ^ ^= I p^ ~ =r = ^= - ~ = 

^ 나는 처음에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 었다. 신 안툰에 내 려가니 그곳 청 년들이 그 노 _ -- k r 

"^- ： 래를 부르고 9i ( m~. = ^^ ^±±^f "^=-^_"== — = ~ = 

^5느 김혁은 우^ 몰래 차 광수， 최창걸 등 무들과 의논해 가지고 길 팀일대 회 그 노 래^^ W L = ^ 
■a ^ 보 급하 였다. 그때 나는 우 5ᅵ 룰 별에 비기고 노 래까지 지어부 르는데 대해 아주 엄하 i^T== 

^ ^ u ᅳ. At ^ ^^^=1. 드ᅳ^ =^ 【！ 

^^^p <c 조션의 별^ 이 보 급되던 그 무 렵부터 우^ 동 무들은 내 이름도 한별 이라고 고 ^= 

■ ^불 렀다. 처희 들끼^ 이 름을지 어가지 고는내 의향 에는관 계없이 《한 별이， 한별 ： 

이^ 하고 불 렀다. 한 문자로 표 기하면 일성 (ᅳ a)， 즉 한별 이라는 뜻이 었다. "T™^ 

우^ 등 무들과 함께내 이름을 김일성 (^b*) 으로고 치자고 발기한 것은변 태우" ᅳ ' ^^^^ 

― 를 비룻한 오 가자의 유 지들과 최 일천과 같은 청년공 산주의 자들이 었다. ᅵ^ Tf:_Z ^；; ； = 

== ^ = 이렇게 되어 나는 《성 주》， 《한 별》， 《일 성》 이라는 세 가지 이 름으로 불^ 우 

_ 게되 었다. ' ： ― ᅳ : ᅳ 」 + ᅳ그_ ᅳ」 - 

― 유년시 절에는 증손이 라고불 렀다. 증조할 머니가 생존해 계실때 나를증 손이라 ᅩ ^-^：-^^-― ^-JL 
=끄 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 집안 사 람들이 그 본을 따서 < 증손이 ，증손 이> 하고 불렀 ^^^^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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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+ 감^ 한 방바늡 바^ 다보니 
산^ 하는 i 국ᅦ천 어려여 오네 
변치 말자 혁명에 다진 그 바융 

2 천만 우? ᅵ 륭 4 째 ^ 율 보^ 

3. 간악 한 *i H 계 서물버 시 JL 

3 천리에 시 r:? 이 어욱 빛 y 꼐 
조신아 자유 의 노례 부브자 

2 천안 우리 f'i 보비 



다. ？ 
나는 아 버지가 지어준 본명을 무척 귀 중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내 이름을 다 

르게 지어 부 르는테 대하여 팥가 와하지 않 았다. 더구나 나를 별이나 태양에 비기면 

서젊은 나이에 어울 근 ᅵ지 않게 추대 하는데 대하여 용 납하지 않 았다. 
하지만 내가 아무^ e 속하고 설복 하여도 소용이 없 었다. 등 무들은 내가 팥가와 

하지 않 는다는 것을 알 면서도 김일성 이라는 이름을 즐겨 사용하 였다. 

김일성 이라는 나의 이름이 공식출 판물에 처 음으로 소개 된것은 1931 년 봄내가 
고유 수에서 군벌 들에게 체 포되어 20 일가량 감옥 생활을 할 때 였다. -ᅳ 



붙명의 혁 명송^ 



조선의 ^ 



； a 절하겨 I 뜨거흗 바 음으로 




항^ 혁 명루사 

혁 명시인 깁혁지 흉 

(*， ― 



자 



서 



A 




mm 



선 



4 - 을보 네 



삼ᅳ^ F | 강 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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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그 때까지 나를 알고 있던 사 람들의 대 부분은 이 전날의 습 관대로 나를 그 
냥성주 라고불 렀다. 쇼ᅳ : 

내가 등무들 속에서 김일성 이라는 하나의 이 름으로 불^ 운것은 훗날 등만에 나 
와서 무장 투쟁을 시작한 다 음부터 였다. 

등 무들은 이처럼 새 이름을 지 어주고 노 래까지 지어부 르면서 나를 자 기들의 지 
도자로 내세 웠다. 나룰 내세 우려는 그들의 성의는 참으로 극진하 였다. ᅮ 

내가 나이도 어 ^ 고 투쟁 경력도 짧 았지만 그들이 나를 세우지 못해 그처럼 애쓴 
것은 통일 단결의 중심도 없이 각당， 각파가 저 마끔씩 영 옹호걸 행세를 하면서 파쟁 
으로 혁명 운동을 말 아먹던 전 세대의 운 등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나라를 찾자면 

2 천만 민중이 합 심해야 하더 2 천만 민중을 한마음 한 뜻으로 뭉치게 하자면 영도의 
중심， 통일 도> 결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진^ 를 ^ 에 사무 치도록 깨 달았기 때문이 
었다. & ― 

내가 김혁， 차 광수， 최 창걸과 같은 사 람들을 그토록 사 랑하고 9J 지 못 해하는 것 
은 그들에 나에 대 한노래 를짓고 나를 지 도자로 내세 워서가 아 니다. 바로 그들이 
우 끗ᅵ 민족이 그처럼 절 절하게 바라 면서도 실현할 수 없었던 통일 도> 결， 우^ 인민의 
자 랑이고 영 광이더 무궁 무진한 힘의 원천인 참다운 통일 단결의 시원을 열 어놓고 
우^ 나라 공산 주의운 등에서 영 도자와 대중의 일심 등체를 이룩한 통일 ^ 결의 새 
역사를 피로써 개척한 션구자 들이기 때문 이다. 

우 5 ᅵ와 합께 혁명 을한새 세대의 공 산주의 자들은 자^ 다툼 때문에 대오에 불화 
를 조성한 적도 없고 의견 상이로 하여 우 ^ 가 생 명으로 내세운 통일 단결을 파괴해 

본 적도 없 었다. 통일 3 결은 우^ 대 오에서 진짜 혁 명가와 가짜 혁 명가를 가르는 시 
금 석으로 되어있 었다. 그 S 게 때문에 그들은 감옥과 교 수대로 끝려가 면서도 이 통 
일 ᄐ> 결을 목 숨으로 사수하 였다. 그 5 ᅵ고 다음 세대의 공산 주의자 들에게 그것을 재 
보-로 넘겨주 었다. 수 ^ " ^gw: *1 

^그 들의 첫째 가는 역사적 공적이 바 S 거기에 했다: 지도 자를내 세우고 # ᅵ도자 
를 핵으로 통일 도> 결한 새 세대 공 산주의 자들의 승 고하고 아 름다운 ^은 오늘 우^ 
당이 일심 ^ 결이 라고 부르는 통일 도> 결을 낳은 위대한 전통 으로휙 었다. 

청년공 산주의 자들이 지 도자를 내 세우고 그 지 도자의 두^ 에 한마음 한 뜻으로 뭉 
처혁명 투쟁을 전개한 바로 그때 로부터 조선의 민 족해방 투쟁은 파쟁과 혼 란으로 

일룩진 지 난날의 역사에 종지부 를^! 21 새로운 장을 개 척하기 시 작 하였 ^ 

김혁이 우 근ᅵ 의 곁은떠 나간때 로부터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흘러 갔다. 그^ 나혁 
명 때문에 밤도 새고 배도 곯고 발도 일 구면서 만주의 설한 풍속을 해 처가던 김혁의 
모습은 지금도 내 눈 앞에서 사 라지지 않고 있다. ^^=w= 

그가 지금 살아서 우 ^ 곁에 있다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이다. 혁 명앞에 모진 
시련의 고비가 닥처올 때마다 나는 지난날 온몸을 애 국으로 불 태우더 투쟁 속에서 
S 음을 빛내던 살를한 동지 김혁을 생 각하더 그가 너무도 일쩍이 세상을 떠 나간테 
대하여 애석한 심경을 금치못 한다. ― ^ — ― _ ~ 

우^ 는 후대 들에게 김혁의 모습을 영원히 전해 주려고 대성 산혁명 열사릉 맨 앞줄 
에 그의 반 신상을 세 웠다. 

김혁이 사진 한 장 남기지 않았고 또 그때 같이 싸우던 등 지들은 모두 세상을 떠 
나 다보니 그의 일굴 모습을 알 길이 없 었다. 그래서 반 신상을 세울 때 우 근ᅵ 조각자 
들이 수고를 하 였는데 김혁의 일굴 모습은 내가 알 려주어 완 성하게 되 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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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앨파 계열의 종파분 X ᅡ들은 5.30 폭등의 실패 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1930 년 8 월 
1 일 국제반 전일을 전 후하여 길돈철 도연선 지방을 중 심으로 또 다시 무모한 폭동을 
iij U] ; : - ^ ； ：, ^ m ^ = 

폭 등으로 하여 우 근ᅵ 혁명 앞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 었다. 5.30 폭등 후 지하에 
깊숙이 들어가 있던 일 마되지 않는 조직 들마저 적 들앞에 노출되 었다. 우 5 ᅵ가 감옥 
에서 나와 사 방으로 다 니면서 가 까스로 수습해 놓았던 조 직들도 재차 티" 격을 받고 
파 고ᅵ되 었다. 만주각 지에서 우수한 지도핵 심들이 무 51 로 불잡혀 처형되 었다. 적들 
은 공산 주의를 힐뜯고 공 산주의 운동을 탄압할 수 있는또 하나의 좋은 구실 을얻게 

니내 니 ᅵ 1 ： - — u = 

이 폭등이 일제의 민 족이간 책등에 일마나 큰 도움을 주 었는가 하는 것은 구태여 
언급할 필요가 없다. 두 차례의 폭등 때에 조선사 람들이 중국 사람들 앞에서 그만 신 
용을 다 잃 었다. 그 후 우 g 는 유격 투쟁을 통하여 그 신용을 어렵게 회복하 였다. 

등만의 조선사 람들은 8.1 폭 등까지 겪고 나서 좌 경모험 주의가 일마나 위 험한가 
하는 것 을점차 심각히 깨닫기 시작 했으더 대중을 무모한 폭 등에로 내모는 종파사 

대주의 자들을 불신과 경계의 눈으로 보게 되었 다.; ： — ᅩ― " f ：ᅳ ― 

우^ 는 지체 없이 폭등이 a 쓴 지 역들에 공작 원들을 파 견하여 혁명 군중이 종파분 

자들의 선동에 더는 속아뇜 어가지 않도록 하 였다. = = ： :r 1 ᅳ ᅳ 




！ 림시가 



7. 1930 년 여름 



나도 길림을 거처 돈 화쪽에 가서 일 마등안 조직을 수습할 작정이 었다. ' 
길팀에 가니 거기도 5.30 폭동직 후처럼 분위기 가이만 처만살 벌하지 않 았다. ： 
나는 하 루에도 몇 차례씩 변장을 해가더 조직에 관 계했던 사 람들을 찾아 다니었 



U, 」 ― I = 

길팀의 역과 성문， 도 로교차 점들이 모두 적들의 검문 초소로 되고있 었다. 일본영 
사관 밀 정들도 거^ 를 싸다 니면서 조 선혁명 가들을 색출하 였다. 민 족주의 운동이 막 
판으로 기울 어지고 있던 시 기여서 이 무렵에 와서는 안창 호사건 때와 같이 독립군 
영 감들의 뒤를 쫓아 다니지 않고 공 산주의 운등을 하는 청 년들을 잡 으려고 곳곳에 

. ᅳ - ᅳᅳ — Tjg=gi^^ 」 ■ g 

길 회선철 도부설 반대투 쟁으로 끓어 번지던 길팀시 내에서 오늘은 낯익은 일굴들 
을 찾 아보기 힘들구 나하는 생각에 분하고 원통한 생각을 금할 수 없 었다. ᅮ 

- 동 무들은 나와 해어질 때 길팀에 들^ 더라도 오래 지 체하지 말고 인차 해 릉이나 
청 원같은 곳으로 가라고 권고하 였다. 그 S 다고 하여 길림을 쉽사 근ᅵ 떠날 수는 없었 
다. 혁명을 새릅게 개 척해보 겠다고 만 3 년동 안이나 낮에 밤을 이 어가더 심혈을 바 
치던 생각을 하면 다른 고 장으로 선뜻 발길을 돌 5ᅵ 게 되지 않 았다. 내가 길 팀에서 
감옥살 이까지 하면서 혁명 을위해 고 생하지 않 았다면 이 도시에 그처럼 큰 애착을 
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 었다. 사람은 자기가 심혼을 바친 것만큼 그 고장을 사 랑하는 
miirh | - | ^ ^ i - = 

다 행히도 공청 사업을 하던 등무를 한 명 만나 몇몇 조직성 원들의 행처를 알아냁 
수 있 었다. 그들을 한자^ 에 불^ 다놓고 적 들앞에 조직성 원들을 더는 노출 시키지 
말더 길팀소 년회나 유길학 우회와 같은 합법적 조 직들도 당분간 지하로 들어 가라고 

^MiMfg '- - ^ —기 L — V — — = 
: 카 륜회의 방침을 실 현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하 였다. 파악이 있는 등무들 에게는 

혁명 조직을 수습할 ᅵ 대한 임무를 주어 활등지 역들에 떠나보 냈다. i r， 
： 나도 길림을 떠날 생각이 었다. 내 앞에는 할 일이 너 무나도 많았 다. 길팀의 일을 
대강 수 습해놓 고나니 등만 쪽으로 나 가면서 파괴된 조 직들을 복 구하고 싶은 욕망이 

: 나는 청 원이나 해 릉쪽에 가서 당분간 중국등 무들의 집에 숨어 있다가 적들의 피 
해를 많이 받은 고 장들을 돌아 다니더 폭등의 후과를 가서볼 생각이 었다. 해룽과 청 
원 방면에 가면 카륜 회의가 있은 후 한번도 보지 못한 최창걸 이와도 연계를 가지고 
그와 함께 남 만으로 가는 통로도 개척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타산하 였다. 이 일대를 

gjtf^l^ffl gj 이 ^짧 역 이 었 rr~^ ：ᅳ ᅭ — 

•j^;^i ， 해릉， 대를 왔^ 

다 하면서 기층당 조직을 내오고 공청과 반제 
청년등 S 을 비룻한 여러 가지 대중조 직들을 
확대 해가고 있 었다. 당시 이 지역의 혁명운 
등은 국민 부파와 반국민 부파의 대결 로심한 

진통을 겪고 있 었다. 그런 때에 8.1 폭등의 
여 파까지 미처 혁명조 직들이 무더기 로파괴 

^&ir-r ᅳ— 1 ^ I,,..,, , 

해룽과 청원사 이에는 내가 잘 아는 길팀 
시절의 동 창생이 한 명 있 었다. 유격 대초창 
기 우 근ᅵ 부대가 있다가 남만 원정이 있은 후 
집으로 돌아간 중 국동무 였다. 그 등무의 집 
에 일 마등안 가 있으면 그 사이에 백 색테러 




1930 년대 
초엽으 I 길림역 



세기와 더불어 I 75 



선풍도 좀 가 라앉을 것 같고 그러면 나도 위험한 고비를 무난히 뇜길 수 있을 것 같 

a「h . 1 

길팀을 떠나는 날 몇몇 여등 무들이 나를 역에서 전송하 였다. 부자 집따님 들처럼 
옷을 덧지게 차 려입고 나와 바래 다주니 나는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무난히 차에 
오를 수 있 었다. 군 벌들은 그때 까지만 하여도 신 사들이 공산 주의운 등같은 것을 하 

Ti ^는^ u y m.Ti.if yg^「h = 

§ 나는 그때 길 팀본역 으로차 를타지 않고 적들의 경 계가덜 미치 는변두 51 역에서 

차에 올 랐다. 그런 131 ᅵ 차 칸에서 뜻 밖에도 장 울화를 만 났다. 디 

장 울화는 심 양으로 공 부하^ 가는 길 이라고 하 였다. 심 양으로 
가기 전에 혁명할 길이 없 겠는가 의논 하려고 나를 찾아 길팀에 갔 
던 것인테 가보니 살 풍경이 더라는 것이 었다. 《알 만한 조 선사람 
들은 다 숨고 눈에 보이 는것은 군경이 아니면 왜놈개 들뿐이 더라. 
성주를 만나러 갔는데 만날 수 는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 심 양으로 
가는 길 이다》 하면서 나를 다 짜고짜 자기가 자 근 ᅵ잡은 1 등 칸으로 
테 5ᅵ 고 갔다. 그도 내가 테^ 를 피해 숨어 다니는 몸 이라는 것을 

| /"| ^mm^ TjA iii #「 i r B: 

F 그 날따라 순 사들은 승 객들에 대한 단속을 심하게 하 였다. 출입 
문은 모조^ 봉쇄 해놓고 차에 오르는 사 람들의 신 분을일 일이조 
사하 였으더 어떤 승 객들에 대 해서는 소 지품고 보따 a 까지 사정없 
이 뒤처보 았다. 검표 원들도 그날은 다른 때보다 유달^ 엄 격하게 

차표 조사를 하 였다. 8.1 폭등의 후 유증이 도시나 촌락 뿐 아니라 열차 에까지 미치고 

ᅵ ' ^ - r \ ^ 1 ' ■ 

장 울화의 도 움으로 나는 해릉 역까지 무사히 같 수 있 었다. 손 수들이 승 객들에 대 
한 조사를 살 벌하게 하 였지만 중국신 사복을 쭉 뽑아 입은 장울화 한테는 감히 말도 
걸지 못하 였다. 나도 장 울화와 같이 앉아있 다나니 순 사들의 조사를 받지 않았 다. 검 
표 원들은 차표 조사를 하 면서도 우^ 한테는 차표를 요 구하지 않고 그냥 지나 가버렸 ： 
M 장 울화의 배경 tfl^ o fyn^ijr.. ¥ - 

- 내 품에는 그때 문건도 있었고 비밀자 료들도 있 었다. 경찰이 몸을 수 색하게 되면 

LR VAUHlJgp I ^ g t ᅳ 4 - ■ 

해릉 역에서 도 착하니 홈과 개찰구 옆에서 일본 영사관 경 찰들이 어마어 마하게 진 
을 치고 있는 광경이 보 였다. 나는 육 감으로 나에게 어떤 위험이 닥처 왔다는 것을 
"'-mrt, ^ ^ —ᅳ . ^ I . . 

해 릉역에 있는 적이 일본 경찰들 이라고 하니 신경이 몹시 날 카로와 졌다. 중국의 
순사나 일본 순사나 다같은 순사 이지만 일 본순사 들에게 걸려 들면더 용수가 없었 
다. 만 주에서 조 선혁명 가들을 불 잡기만 하면 사 정없이 국내로 압송 하거나 관등도 
독 부법원 들에서 재판을 하여 여순， 대련， 길팀 등지에 있는 감 옥들에 마구 잡 아넣을 

뻬^！ᅳ 1 y \ ᅳ = 

-7 내가 어떻게 할 지 결심을 못하고 물끄^ 미 창밖을 바 라보고 내 다보고 있을 때 장 
울화가 특별히 바쁜 일이 없으면 자기와 같이 가자고 하 였다. 같이 가서 아 버지도 

만 나보고 자기의 장래 문제도 의논해 보자는 것이 었다. ᅳ ᄐ 터 „ „ r ii:: ， 
ZD 나는 원래 초시 역에서 차를 내려 목적 지까지 가려고 계획하 였다. 초시 역으로 가 
자면 다 섯정거 장이나 여섯정 거장더 가야 하 였다. 장 울화가 해릉 역에서 내 근ᅵ 게되 
면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 지므로 뜻밖의 위험이 조성될 수도 있 었다. 

그래서 나는 거의 요청에 응 하기로 하였다 _ r ， ' 

역에는 마침 장 울화의 아 버지가 나와 있 었다. 영 구라는 곳에 가서 인삼을 팔고 돌 




아가는 길에 아들이 해 릉역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 왔다는 것이 었다. 혀 el 
에 모갑 싸창을 타수 십명의 가 병들이 우 e ᅵ앞에 고급 마차를 들이대 었는테 행색이 
여간 으 5 ᅵ으 g 하지 않 았다. 그 통에 영사 관들은 어안이 벙 벙해서 감히 우 51 에게 접 

우 5 ᅵ는 고급 마차를 타고 가 병들의 호위를 받 으면서 보란 듯이 이 역전거 5 ᅵ를 팥 
끗1 었다. 그날 나는 고급 여관에 들어 장울 화네와 합께 지 내면서 휴식을 잘하 였다. 
_ 장울 화네는 보초도 자기네 가 병들로 세 웠다. 여관 들레에 가 병들이 두겹세 겹으로 

" 장 울화의 아버 지 는 오래 간만에 만나니 반 갑다고 하 
면서 나를 특 별방에 안내 해주고 좋은 음식을 연방 청하 
였다. 원래 그는 무송시 절부터 나를 보면 여간 살를하 

게 대 해주지 않 았다. 손 님들이 누구 인가고 물으면 농 g 
삼아 양아들 이라고 소개하 였다. 처 음에는 농으로 그렇 

게 불 렀는테 나 중에는 진심을 가지고 양 아들， 양아들 

느\ \ - - - 7 

ᅳ 나는 장 울화가 큰 부자의 아들 이라는 것을 알 면서도 
무송에 있을 때부터 그와 가깝게 지 냈다. 어려서 부터 : 
지주가 착취 자라는 일 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 었지만 

장울 화와의 관계 에서는 그것 때문에 구속을 받지 않았 2 
다. 사람이 어질고 양 심적인 테다가 반일 감정이 강해서 
거^ 를 두지 않고 가깝게 지 냈는데 위급한 대 목에서 도 
움을 받고 보니 감개 무량한 생각이 들 었다. 내가 평소ᅀ 
에 지주의 아들 이라고 장 울화를 따돌 5 ᅵ 었다면 그들이 
결 정적인 대 목에서 나를 그처탬 성 실하게 보호 해주지 ― 

mt^v |uiu „ - ^ ᅵ j : ■ 

： 혁명에 참여 하거나 그것을 지 지하지 않아도 일평생 호 강하더 살 수 있는 장울화 
와 같은 부자의 자식이 위급한 순간에 아 버지와 힘을 합처 나를 도와준 것은 그가 
f ^1 이 리룰 귀 a^pififbl ntg^A ： = 
내가 무 송에서 소 학교를 다닐 때부터 장 울화는 자기와 나 사이에 부자와 가난한 
자， 중국 사람과 조 선사람 이라는 간격을 두지 않고 친 근하게 지 냈다. 그는 나라를 강 

탈당한 우 51 의 설움은 누구 보다도 깊이 이 해하고 등 정해주 었으머 조국을 광 복하려 
는 우 ^ 의 결의와 이상을 충 심으로 지 지해주 었다. 장 울화가 그 S 게 한 것은 그 자신 
이 자기 조국과 중화 민족을 열렬히 사 랑하는 애국 자였기 때문이 었다. 그는 조션민 

^hffftw^ji^p'Y 6 ^ 불행을 ^^ifI^ ^ ^ r y '- m 

: 장 울화의 아 버지도 부자 이지만 의세를 배 격하고 민족의 자 주권을 주 장하는 지조 
가 강한 애국자 였다. 그의 애국 충정은 그가 지은 자 식들의 이 름에도 그대로 반영되 

어 있다. 그는 받 아들이 태어나 X ᅡ 울중 이라는 이름을 지어주 었다. 울중의 두 번째 

글자 《중》 은 《중화 민국》 이라는 중국의 국 호에서 첫 글자를 따온 것이 었다. 들 
째 한테는 울화， 셋째 한테는 울민 이라고 이름을 연이어 지어주 었으더 넷째가 태어 
나면 울국 이라고 부 르기로 하 였다. 그런테 ^패는 출 생하지 않 았다. 네 이름의 두 

번패 글자를 합치면 <c 중화 민국》 이라는 국호가 된다. - 
- 장 울화는 그때 나에게 명년 봄이나 가을 쯤에는 일제 놈들이 처들 어올것 같은테 
일제 놈들이 들 어오면 어 떻게할 작정 인가고 물 었다. 쑤 
나는 그에게 《일제 놈들이 들 어오면 맞받 아나가 싸 우려고 한다. 무장 투쟁을 하 

^ui 삐폐 ᅵ ^1 I — ᅵ/ =^=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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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울화는 자기도 투쟁을 하기는 하여야 겠는테 집에서 혀락하 겠는지 모르 겠다고 

《나 라가 없 어지는 131 ᅵ 집이 다 무엇이 나. 너도 닭은 사회룰 반 대하여 싸우 기로마 
음먹 었으면 혁명을 해야 한다. 인제 다튼 출 로라는 것은 없다. 그렇지 않으면 그처 
우국 지사로 공산 주의에 대한 말이나 하고 집에 앉아서 책이나 보는 것밖에 무엇이 

더 있겠 느나. 이 두 길 밖에는 없다. 그^ 니 부 모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혁명을 해야 
한다. 그것이 중국을 위한 길이고 중화 민족을 구 원하는 길 이다. 너야 다른 것이 있 
다. 중 국사람 들과도 같이 혁명을 해 야지. 일제 놈들이 처들 어오면 그 때에는 조선사 

람들 뿐만 아니라 중국사 람들도 같이 들고 일어날 것 이다》 ！ § ， - 

어렇게 그 여관에 2-3 일등안 둑 으면서 장울 화에게 반일 사상을 불어넣 었다. 장 

울화는 나의 권고를 듣고 나서 학교룰 마치면 자기도 혁명을 하겠 노라고 하 였다. 

나는 그에게 《내가 정 바쁘면 너의 신세를 또질수 있 으니까 심양 어디에 가 있 
겠는지 주소나 하나 적어 팥라》 고 하여 그의 심양 주소를 받았 다. 그런 다음 목적지 
까지 무사히 빠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줄 수 없겠 는가고 하 였다. f - ᅳ 

장 울화는 너를 돕고 보호 해주는 일 이라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 는가고 하 면서ᄑ 
를 자기네 마차에 태워 해 릉현과 청 원현의 경계에 있는 중국 등무의 집까지 테려다 

ᅳ내가 찾아간 그 등무의 집도 역시 장울 화네와 같이 잘 사는 집이 었다. 중국 혁명의 
션 각자들 중에 는그런 사람도 적지 않 았다. 나는 그래서 중 국혁명 이라는 것이 특이 
한 혁명이 었다고 늘 생 각하게 된다. 노등계 급이나 농민과 합께 인텔 e ᅵ들， 돈 냥이나 
있는 사 람들도 혁명 운동， 공 산주의 운동에 많이 참가하 였다. ᅳ L ~： ᅳ 

부유한 가정 출신의 사 람들도 인간의 자 주성과 사회 발전을 억 제하는 모 순들을 발 
견하게 되면그 모순을 제 거하기 위한 혁명 운등에 참가할 각오를 가질 수 있다. 자 
산가 출신들 가 운데서 근로 대중의 이익을 옹 호하여 싸우는 투사나 선각 자들이 배출 

f 그 때 문 ᅳ ， IT^ii^FTm^ j~ 1 i 

v-^ ： - 출신 1 행1，1^ 1 「빼^^^ - \ 

인생을 하나의 도락 이라고 보게 되면 혁명을 못하고 부를 누^ 는 것으로 그치고 
말더 도락을 못 누려도 사립 "답게 사는 것이더 좋다고 생 각하게 되면 부자도 혁명에 
^imn -^i^-^nirh. - | j = 

계 급혁명 이라고 하여 이런 선각 자들을 다 따돌 5ᅵ 게 되면 혁명그 자체가 큰 손실 
^ ,v7ii an, 」 ^ 』 ―— ^ § 

나는 중국 등무의 집에서 더칠간 묵 었는테 그 등무도 장울 화처럼 나를 잘 대해주 
었다. 그 등무의 성이 왕가 였던지 위가 였던지 지금은 기억이 삭막 하다. 그 사람을 

내세워 머 칠등안 최 창걸을 찾아보 았으나 혀사 였다. 최 창걸은 8.1 폭등이 일어난 다 

u ti'fif.aa^i，ij ft ' i ^「^4a^^^^ ^ ； 표 -―ᅳ r = 

1」： 나는 초시 부근의 공 청원을 한 명만나 해릉과 청원일 대에서 파괴된 조 직들을 속 

히 복 구하고 무 장투쟁 준비를 적극 다그 치라는 부탁이 담긴 편지 룰주어 최 창걸에 

중국 등무의 집에서 더 칠동안 손님 대접을 받 으면서 지 내보니 그것도 갑 갑하고 고 
통 스러운 일이 었다. 신변에 위험이 조성되 더라도 대지를 마음껏 밟으더 자 유분방 
한 활동에 몸을 잠그고 싶어 견필 수 없 었다. 길팀에 다시 돌아 가기도 어렵고 또 남 
만 철도는 일제 놈들이 주 관하고 있어 기차는 타는 것도 용이한 일이 아니 었다. 간도 
에 가고 싶 었으나 공산 당검거 션풍이 불 어치는 그런 고장에 가서 견필 수 있을 것 같 
지 않 았다. 그래도 가야 겠다고 생각하 였다. 어떻게 하든지 등만에 나가서 무 장투쟁 



i,^ie-iilyt:»fcl iJ^.4^W^CF-^ ᅳ - "진 = 

ᅭ U 는 중국 동무와 합께 해 릉에서 기차를 티" 고 길 팀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기차 
를 타고 교 하라는 곳으로 떠 났다. 교 하에는 우 5ᅵ 의 영 향하에 있는 조 직들이 많 았다. 
길팀시 절부터 나와 친교를 맺어온 한 영애와 그의 삼촌 한광도 거기에 있 었다. 

나는 그들의 도움을 받 아가더 당분간 군벌의 추격을 모면할 수 있는 은 신처도 꾸 
^고 조직을 복구정 비하는 사업도 벌일 작정이 었다. 한 영애를 만나면 하 일빈에 있 
는 국 제공산 당산하 상급조 직과의 연 계도지 으려고 생각하 였다. ᆻ " 그그 

한 영애는 1929 년 초에 가정사 정으로 길 팀에서 학교를 
중퇴한 후에도 교하에 들 어와서 계속 우 ^와의 연계를 끊 

Ti - ᅳ ᅵ' 

는 누 구부터 찾 아가야 할지결 심을내 ^지 못하고 망 
설 이다가 독립군 시절에 중 대장을 하던 장철 호한테 먼 저 

1 , - "ᅵ ^ 

국 민부가 나온 후 독 립군의 상층과 결 별하고 군복을 벗 

어던 S 그는 교하에 내 려와서 정 미소를 차 려놓고 영업에 

몰 두하고 있 었다. 내가 그를 찾아간 것은 그가 우^ 아버지 
의 친 구로서 나를 무척 사랑 해주던 사 람이고 il 음이 가는 
애국지 사였기 때문이 었다. 나 에게는 조직 성원을 만날 때 
까지 임시로 몸을 붙이고 지냁 수 있는 생활 거처가 필요하 

^ i ^-, ； f ： ᅳ 

z 그 사람은 내가 왔다고 몹시 반 가와하 면서도 집에 숨어 

있 으라는 말은 하지 않 았다. 그 가좀겁 을먹고 있는것 같 
은 눈치 이기에 나도 찾아온 사유를 털 어놓지 않 았다. 나는 
^재순 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발길을 돌^ 었다. 아 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 까지만 하 
여 도 여 관업을 하면서 독 립운등 가들을 잘 후원 해주던 사람이 었다. 그도 역시 나를 
반갑게 맞아 주기는 하 였지만 중국음 식점에 테 ^ 고 가서 교즈 한 그룻을 사 먹이고 

L1AK /LiUU ᅵ il r^i^U 

그 당시 나 에게는 한두 끼의 식사 보다도 숨어있 을만한 거처가 더 필요하 였다. 그 
사람도 내가 찾아 왔으면 그런 눈치를 모를 5 ᅵ 없건만 하루밤 집에서 자고 가라는 말 
도 없이 그저 잘 가 라고만 하 였다. 그 사람은 벌써 자 기에게 화가 치밀 것부터 먼처 

생 각하고 지 난날의 의 5ᅵ 나 친분 관계는 다 x ᅧ버 5 ᅵ었던 것이다 .^r r z:z 
여기서 나는 하나의 심각한 교훈을 얻게 되 었다. 사상적 결합이 아니 고서는 아버 
지의 친구도 다 소용 없다， 지 난날의 친분 관계나 인정만 가지 고서는 혁명 투쟁을 합 
께해 나같수 없다는 것이 그때에 얻은 ^ 저린 교훈이 었다. ' ^ ― — ᅭ 
사상이 변하고 신^ 만 변하면 의 ^ 나 인정도 등시에 변하는 법 이다. 지난날 죽자 
살자 하면서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 사이에 틈이 생기고 인간적 결렬이 생기게 되는 
것도다 어느 한쪽의 사상이 변하 는테서 오는 것 이다. 영원히 변하지 않 는다고 장담 

하던 우 정이나 동지 적유대 도어느 일방이 사상 적으로 변 질되면 금기 가기 마련이 
다. 사상을 고 수하지 않 고서는 의 5ᅵ 나 친분 관계도 지켜냁 수가 없다는 것이 그 후 

장구한 혁 명투쟁 과정을 통하여 내 가얻은 하나의 교훈 이다. ； ： — z 
：이 재순과 혜어진 나는 한광의 집으로 발길을 돌 렸다. 한광은 어테 피 신했을 수 있 

지만 한 영애는 여 자이기 때문에 집에 있지 않겠 는가， 그가 내 형편을 알기만 하면 

목숨을 내대고 도와줄 수 있지 않 겠는가 하는 기대가 들 었다. ff- ᅮ 

" 그^ 나 집에는 한광도 없고 한 영애도 없 었다. 그 S 집 아주머 니에게 행처를 물어 

보 았더니 알 수 없다고 하 였다. 조선 청년들 중에서 운 등이나 좀 한다고 하던 사람들 




은 다 숨어버 렸으니 이제는 찾아같 데도 없게 되 었다. ― ᅳ 〜 1 

^그^ 는 사이에 누가 고 자질을 했는지 경 찰들이 막 뒤쫓 아오고 있 었다. 이제는 잡 

혔구 나하고 내 자신도 사태를 아주 절망 적으로 판 Q 한 그 순간에 한광의 옆 집여자 

가 그래도 《누구 신지는 잘 모르 겠지만 신변이 위험한 것 같은 13] ᅵ 어서 부 엌으로 들 
어오십 시오》 하면서 X ᅡ기가 업고 있던 아이를 재쫠^ 업혀주 었다. 그 5 ᅵ고는 《대 
답은 내가 다 할 테니까 선 생님은 가만히 앉아서 불이나 때십 시오》 하고 하 였다. 아 
마 그 당시의 내가 아 이아버 지처럼 위 장해도 일없으 5ᅵ 만큼 나 이보다 퍼그나 숙성 

jee^^UH. \ . ᅵ ir u ᅵ ^ ' f ― 

| 나는 등에 아이 를업은 채부지 깽이를 들고 부엌 봉당에 앉아 그 여 자가 시 키는역 
을하기 시작 했다. 내가 혁명을 하면서 어려 운고비 룰많이 겪 어보았 지만이 런경우 

경 찰들은 문을 열어 제끼고 주인 아주머 니에게 《방금 이 ^ 로 온 청년이 어디로 

& Jug 쎄바1 i m ᅵ 

^그 여자는 《청년 이라니 ，어떤 청년 말입니 까?》 하고 태 연하게 대답하 였다. 그런 
다음 중 국말로 년지시 아무도 없으니 들 어와서 밥이나 자시 겠으면 자 시라고 하였 

등에 업힌 아이는 낯이 설다고 자꾸만 울 었다. 그 아이를 팥 래기는 팥래야 겠는테 

서 투르게 달래 다가는 정체가 드^ 날 것 같아서 이^ 지도처 ^지도 못하고 부지 3 

UR UWrfUUi ᅵ VUW ᅵ IJU 

경찰이 어디로 뛰었 을까， 잘못 보지는 않았 는가고 처희 들끼^ 떠벌 이다가 다른 

w 눼 jrjll: - ᅳ - ： ^ " ^= 

' 그들이 사라진 다음 아주 머니는 태 연하게 웃으더 말 했다」 르ᅳ ᅳ 
《경 찰들이 마 을에서 떠나같 때까지 《주 인》 노룻을 더 해주십 시오. 우 51 주인 

이 발에 나가 있는데 들어 오라고 알 ^ 겠으니 마 음놓고 있다가 그이가 온 다음 합께 

대책을 의논 해붑시 다.》 그 ^고는 나에게 밥을 차 려주고 발에 나갔다 들어 왔다. 
일마후 경 찰들이 다시 나티 "나서 나더^ 심 부름을 시 킬것이 있으니 밖으로 나오 

라고 소 5 ᅵ 쳤다. 그 아주 머니는 침 착하게 《앓는 사람이 어떻게 심부름 가겠습 니까. 

정 바쁘면 내가 대신 갔다오 지요》 하고는 나대신 능들이 시키는 심 부름을 다 들어 

이 처럼그 여자의 도 움으로 아슬 아슬한 고 비에서 벗 어날수 있 었다. 소박한 촌여 
성 이지만 기 발하고 지혜가 있 했다. 확 명 의식도 싱 은 여 성 : Ul^o^ : 

나는 이 름모를 여인의 모 습에서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받 았다. 지난날 친분 관계를 
믿고 찾 아갔던 아 버지의 친구들 보다는 그래도 생판 모르는 그 아주 머니가 생사를 
가 끗 ᅵ지 않고 나를 도와주 었다. 오로지 혁 명가는 돕 는다는 순수한 감정을 가지고 그 
처럼 희생 적으로 나를 위 기에서 구 원해준 것 이다. 사 람이란 어려운 때에 진가를 알 

rira_^ ^ia- ; ， '1 ¥ ： ― —ᅵ ：― ■ 

혁명을 하는 사 람들이 생명 까지도 서슴지 않고 의탁할 수 있는 결 백하고 견실한 
의 e ᅵ는 역시 근 로하는 인민 들속에 있 었다. 그^ 기에 나는 늘 전우 들에게 혁명을 하 

다가 곤란한 일이 생기면 인민을 찾아 가라고 하 였다. 배 고파도 인민을 찾 아가고 물 
을 먹고 싶어도 인민을 찾 아가더 슬픈 일이 생겨도 인민을 찾아 가라고 하 였다. ； 

z:n 아주 머니가 좋은 아 주머니 였다. 지금 이라도 살아 있으면 그에게 절을 하고 싶 
근^ mwiFr/ ■ f = 

해겨울 만주지 방에서 활 등하는 조선 혁명군 지휘성 원들과 지하 조직책 임자들 
이 오 가자에 모여 회의 를할때 나는 그 여성에 대한 이 야기룰 하 였다. 

등 무들은 그 이 야기를 듣고 《하 여튼 성주 등무는 운이 좋아. 운이 좋 으니까 하늘 



나는 운이 좋아서 내가 봉변을 면한 것이 아니라 인심이 좋아서 군 벌에게 잡히지 
않 았다. 내가 보 기에는 인민이 하 늘이고 민심이 천심이 더라고 말하 였다. 그 때부터 
《교 하의 아주 머니》 라는 말은 슬 기릅고 희 생적인 우^ 인민을 상 정하는 하나의 
대 명사， 어려운 고 비에서 자기를 희 생시켜 혁 명가를 도 와주는 것이 체질로 되어있 

나는 지금도 폭양에 그슬 3 고 피로 일 룩지던 1930년 여름을 회상할 때마다 교하 
를 생 각하고 잊 을 수 없는 교하의 아주 머니를 그 려보군 한다. 수 십년을 두고 아무^ 
수소 문해도 종적을 찾을 수 없는그 여 인을 회고할 때면 60 년 전 그날 그 아 주머니 
의 이름도 묻지 못하고 흘연히 교 하땅을 떠난 실수를 가 슴아픈 자책에 잠기군 한다. 

— tl 때 이름 이라도 알 아두었 더라면 온 세상에 광 고라도 냁 수 있지 않겠 는가. 

해방 후 지 금까지 이러처 ^한 경로를 통하여 많은 은 인들이 나를 찾아 왔다. 이역 
에서 살다가 혜 어진지 반세 기만에 백발노 인으로 나티 "난 은 인들도 있 었다. 어려운 
때에 나를 도와준 적지 않은 은 인들이 나를 만났고 해방된 조 국땅에 돌 아와서 고 맙 

■ffl, 1 Kj^i^i^y^ _ ᅳ . ᅵ ^ ^ ' 

ᅳ 그런 13] ᅵ 교하의 아주머 니만은 좀처럼 나 E ᅡ나지 않 는다. 그 아 주머니 자신은 1930 
년 여름에 있었던 극적인 순간을 범상한 일로 여기고 그것을 죄다 망 각해버 렸는지 

,'| y^m^i - \ ^ " 」 ― - 

60 년전의 은인은 아무런 소식도 자취도 없이 대지에 조용히 스더들 었다. 좋은 옥 

^P4^r!||ai!|iij SI 는 법이 「h : f x - 

발에 나갔던 남편이 돌아온 후에야 아주 머니는 나 에게서 아이를 받아내 5 ᅵ 었다. 
그때의 일은그 하나 하나가 다 그대 로 람정 소설 같은 이 야기 이 다. ― 
/ 나는 내 이름을 제대 로대줄 수가 없어 가명 을대고 그저 혁 명하는 사람 이라고 하 
면서 주^^ MTt^^ 7 " = 

주인은 자기도 혁명 을하던 사 람인테 조 직과의 연계가 끊어져 속수무 책으로 있 
다고 하면서 앞집에 큰개 (밀정 ) 가 있으니 주 의해야 겠다고 하 였다. 그의 말이 한광 
은 북 만으로 뛰고 한 영애는 탄압이 심하여 늘 피해다 니는테 지금 그를 만 나기는 매 

W n\ r r | 'df ？ S「hb ^irMrh „ = 
n 런 말까지 듣 고나서 암담한 생각이 들 었다. 앞집에 밀정이 있으면 이 집에 그냥 
머물^ 있을 수도 없 었다. 집에 숨어 있다가 정세룰 봐가더 다시 돈화 쪽으로 가면 좋 
겠지만 돈 화라는 곳이 일본 인들이 거 점을두 고있는 고장인 테다가 공산당 화요파 
본부가 있던 곳 이어서 수색이 심 했다. 어 지간한 조션사 람들은 벌서 5.30 폭 등직후 
에 거의 다 검 거되고 여자 들밖에 없 었다. 그런 고장에 가서 발을 붙일 수 있 겠는가 

= 나는 어 두워진 다음 그 주인의 안내로 교하시 내에서 1551 쯤 떨어진 곳에 있는 외 

© 초 막으로 갔다. 이 집 노인 부처가 또한 매우 친절한 분들이 었다. ᅳ 3 

그" 이날밤 나는 우 5 ᅵ 혁명 가들이 언제나 믿고 의지할 곳은 인민 들밖에 없다는 것을 

「m」 1 Jfmrt ^= 
밤에 잠자 g 에 누우니 잠은 오지 않고 별의별 생각이 다 났다. 만나야 할 사람은 
한 명도 찾지 못하고 더칠패 줄곧 헛물만 켜고 있으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꼴 인가， 
이런때 일수록 피등에 빠지지 말고 역경을 해^ 나가야 한다. 수세에 빠지면 끝장이 
다， 그래도 활동을 해야지 이런테 숨어다 니기만 해서야 무슨 일이 되겠 는가， 어떤 
방법을 써서든 이 고비를 잘 뇜기고 등만에 나가 혁명을 추 세워야 겠다고 마 음먹었 
" ： f f 1 ᅳ F 1 

날이 밝은 다음 뜻밖 에도한 영애가 그집에 나티" 났다. 내가 등만지 방으로 나온다 



、'， Tif^f 



는 통보를 받은 한 영애는 은 신처를 찾아 집을 나설때 오른쪽 볼에 보 조개가 있는 
분이 오면 자기가 숨 어있는 곳에 연락해 팥라고 어머 니에게 부탁하 였다는 것 이다. 

yiii '■' ai , I irijiton hi li r ifgiM ᅵ _ 

고생 끝에 그를 만나 고보니 어떻게 반가 왔든지 한 동안은 말도 못하고 서로 일굴 
을 처다 보기만 하 였다. 한번 웃기 시 작하면 혀 5 ᅵ가 끊어질 정도로 통 쾌하게 깔깔거 

^ 군 하던 그의 일굴이 한해 사이에 살이 빠 X ᅧ 몰 라보게 되 었다. ᅮ :^S^£Z 

한영애 의말을 들 어보면 간도도 살풍 경이라 하였다 " WtWl^ 
■ 나는 한영 애에게 《이 S 게 숨어있 어야 무골충 이지. 그래도 어떻게 운동을 해야 
되지 않겠 소. 일제 놈들이 당장 ^들 어오 겠는데 가만히 앉 아있지 말고 일 어나서 그 
놈들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하 겠소. 조 직들을 1꿋ᅵ 수 습하고 인 민들을 각성 시켜야 하 
오. 그저 무 섭다고 숨어서 떨기만 할 수야 없지 않소》 라고 하 였다. J I ： ' 
한 영애는 자기도 같은 생각 이라고 하면서 어 려운때 에그런 말을 들으니 용기가 

《아 무도 없는 여기에 앉아있 어서는 방법이 없소. 조 직과의 연계를 지어줄 터이 
한 영애는 조 직과의 연계가 끊어 X ᅧ 어떻게 할 바룰 모르고 해 펌비고 있 었는테 마 

침 a-yj ^ li T jBt^ 기 뻐 하 였다. < ^ .— t r V J 

국제 당과의 연계를 짓기 위하여 김혁을 하 일빈에 파견하 였지만 나는 그가 돌아 
와서 활등 결과를 보 고하기 전에 내 자신이 하 일빈에 빨5ᅵ 가서 국제당 사 람들을 만 
나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 었다. 폭 동으로 여 지없이 파괴된 조 직들과 계엄 상태와 
도 같은 무시 무시한 긴 장감에 짓뉼린 도시와 농촌 마을의 풍경은 나로 하여금 좌경 
모 험주의 자들이 혁명 에끼친 해독이 일마나 엄중한 가하는 것을 다시 한번 통절히 

느끼게 하 였으더 그것을 회 복하지 않 고서는 1930 년대의 첫 출발에 서부터 우 5ᅵ 혁 
명이 불가 피하게 막대한 희생을 치르게 되 근ᅵ 라는 것을 명백히 깨닫게 해주 었다. 

이 론투쟁 만 으로^ 는 종 파사대 주의 자들과 좌경 모험 주의 자들의 망등을 처 지 시 킬 
수 없 었다. 그들은 우^ 가 이치에 맞는 말을 하거나 혁명에 이로운 말을 해도 받아 
들이지 않 았다. 우^ 의 의사를 아에 이해하 려고도 하지 않 았다. 5.30 폭등의 연장선 
위에서 우 근ᅵ 가 그처럼 우 려하던 8.1 폭동이 끝끝내 폭발한 것은 그들이 길등 지구당 
회 의에서 우 5 ᅵ가 내놓은 의견을 전면 적으로 둑살해 버 렸다는 것을 의미하 였다. ：그 

만주대 지에서 거 침없이 굴^ 가는 좌 경모험 주의의 수레 바퀴룰 댐춰세 우자면 국 
제당의 방조가 필요하 였다. 나는 폭등에 대한 국 제당의 견해룰 알고 싶었고 그것이 

- . laia^i 지령에 ^kjitttdghfi M ^ 

― ᅳ ᅳ ― ᅭ "부 사 람들이 제벗 대로생 각해 낸 망등인 

지 확 인하고 싶 었다. 만일 국 제당이 그런 
지령을 내 렸다면 논쟁을 해 서라도 그 수 

레 바퀴를 s 춰 세우고 싶 었다. 
우 e ᅵ는 적들의 경계가 심한 조 건에서 

들다 중국 사 람으로 변 장하고 차를 타기 

^3F JCT ― ^ 
^ ᅳ그날 한 영애는 진종일 교하 일대를 돌 
아다 니면서 우 5 ᅵ들이 입고 같신사 옷과신 
발을 준 비하고 여비를 마련하 였다. 군경 

들의 의심을 펄 받기 위하여 트 a 크에는 
화 장품도 넣 었다. 그의 도 움으로 하일빈 
까지 무사히 같 수 있 었다. 






나는 하 일빈부 두가의 상부가 입구에 있는 국 제당연 락소에 찾아가 연계를 맺 

곳 사람 들에게 한 영애를 소개한 다음 5. 30 폭동과 8.1 폭 동으로 하여 동만에 조성된 
사태에 대하여 통 보하고 카 륜회의 정형을 소개하 였다. : ᅮ ᅳ투 ^ 

국제당 연락소 에서도 두 차례의 폭동에 대 해서는 모험주 의라고 평가하 였다. 연락 
소에서 나를 만나준 사람은 자기 견 해로불 때에는 카륜회 의에서 우 5 ᅵ가 채 택한결 
정들이 다 조선의 실정에 맞고 혁명의 원 칙에도 부합된 다고생 각하는 13] ᅵ 맑스 -레닌 
주의를 창조 적으로 대 하려는 우 5ᅵ 의 입장은 고 무적인 것 이라고 말하 였다. 우 5 ᅵ가 
카륜회 의 에 서 새 로운 당창건 방 침을내 놓고그 모체 로되는 기: ᅭ ᅳ ^ ― 
당조 직으로 건설등 지사를 내온 것에 대 해서도 그는 1 국 1 당원칙 

에 v^r| 궤^^ ， 언 명하 향 a _ * 

이렇게 되어 나는 국 제당으 로부터 우 5ᅵ 혁명의 생 명으로 되는 
자 주성의 원칙， 창 조성의 원칙， 우^ 가 내세운 모든 노선에 대한 

전 폭적인 지지를 ^Q>ul = --- 1 = 

，그때 국제당 에서는 나에게 모스 크바에 자 기네가 운 영하는 공산 
대학이 있는테 거기에 유학을 같 생각이 없 는가고 물 었다. ᅮ = 
ᅳ 나는 모스 크바에 그런 대학이 9J 다는 것과 우^ 나라 에서도 조 
선공 산당의 추천을 받아 공산 주의를 지 향하는 청 년들이 그대학 
에 가서 공부 한다는 것을 알고 있 었다. 조 봉암， 박 헌영， 김 용범과 
같은 사 람들도 이 대학을 다 녔다. 모 스크바 유학에 대한 등 경심이 ― 
일마나 강 했던지 그 당시 만 주지방 청년들 속에서 《모 스크 바유학 = 

나는 혁명실 천에서 떨 어지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《가 고는 싶어도 지금 

^같 형편 c ^ jyi-LJ^ 니 LIRJt^^I— T — \ ； 

1989 년에 문익환 목사를 만나 여 담으로 하 일빈에 대한 애기룰 꺼냈더 니그는 자 
기 아 버지도 그 무렵에 하일 빈에서 국 제당이 선발한 유학 생들을 쏘련에 ^겨 보내 
는 일을 했다고 하 였다. 국제당 에서는 나에게 길 동지구 공청책 임비서 사업을 위임 

fu " - '- J ： /시 " ' \ \ = 

김혁이 3 층 집에서 떨어처 감 옥으로 끌려 갔다는 소식을 우^ 는 국 제당연 락소를 

김혁의 체포 때문에 나와 한 영애는 하 일빈에 체 류하는 기간 내내 침통한 기분으 
로 지 냈다. 김혁이 철쇄에 묶인 것이 너무도 애 석하여 한번은 그가 떨어 졌다는 도^ 

°1 '^1^1：^ 7| 7?riiLdfar^ ᅵᅵ - , = 

도 5 ᅵ의 상 점들과 식당 들에는 기름진 음식이 많 았으나 우 5 ᅵ 한테는 그것 이다그 
a^l^MHijptf. ^^^^^^^ 」」■ \ K 

국제당 에서는 하루용 돈으로 15 전을 주 었는테 하 일빈생 활이라 그것이 15 전을 가 
지 고서는 어팀도 없 었다. 보통 여관에 들면 숙박 검열이 심하여 혁명 가들이 배겨있 
을 수 없 었다. 경 관들이 드나 들지도 않고 숙 박계도 내지 않는 여 관이란 백계 러시아 
인들이 경 영하는 여 관밖에 없 었다. 이 여관 에서는 식비와 숙 박비를 엄 청나게 많이 
받 았다. 돈많은 자본가 들이나 들었지 우 리같은 사 람들은 명합을 들이 대기도 어려 
운 호화 여관이 었다. 나는 여^ 가지로 티" 산하던 끝에 하루 한끼씩 먹는 한이 있더라 
도 안전한 고급 여 관에 들기 로하고 여 성들에 대한 단속을 별반 하지 않는 일 반여관 

ᅮ 여관에 들고 보니 그 내부가 이 만저만 요 란하지 않 았다. 여 관에는 상점， 식당， 오 
락장， 딴스흘 같은 시설은 물론 영화 관까지 9J 었다. I 7 ：：: W 

나는 돈도 없이 여관에 거처를 정 했다가 딱한 경우를 여러 번 당하 였다. 내가 첫 




날 여관에 들 어갔을 때 러시아 안내원 여 자가 손톱을 깎으면 돈을 물어 주어야 하겠 
으므로 나는 다 깎았 다고 하 였다. 안 내원이 나가자 이 번에는 접 대원이 꼬^ 를 물고 
따라들 어와서 어떤 음식을 청하겠 는가고 물 었다. 궁색 한대로 또 등무의 집에서 먹 

고 왔다고 대 y^iH^auiiapi, . - ᅮ ᅳ느 r — ^ 

이런 e 련을 날마다 받으 면서도 돈이 없는 탓으로 여관 에서는 식사를 한번도 하 
지 않고 자기만 하 였다. 식사는 하 루일을 마치다 보고 처벽에 한 영애와 합 7 게 거 에 
나가 눅거^ 강냥 지점을 한두점 사먹는 것으로 굼때 었다. E " W 1 -^ ' 
언 제인가 우^ 나라에 온 유 소기를 만나 그 사연을 애기 했더니 그는 자기도 그 해 
하 일빈에 있 었다고 하 였다. 당원들 중에 중국 사람은 없고 조선공 산당원 몇 사람을 
테 e ᅵ고 있 었는테 그때 내가 국 제당에 관 계하지 않았 는가고 하 였다. 시기를 따져보 
면 유 소기가 하일 빈에서 활등 하다가 돌아간 직후에 내가 거기에 가서 국제 당일군 
I-'lJ^ih "ja nn, - k . ： - 

나는 한영 애에게 과업을 주고 흩어진 조직성 원들을 찾도록 하 였다： ― 
한 영애는 길팀시 절부터 연계를 가지고 있던 하일 빈공청 지부의 한 아무 개라는 사 
람과 연계를 가지고 그를 통하여 지하에 숨 어있는 조직성 원들을 한 명두명 찾아내 
t^il-ifei-Fi mmk m ^mru j —- . U r 

ᅮ 나도 김혁이 공 작하던 철도와 항만에 들 어가서 혁명 조직의 영 향밑에 있는 노등 
자들을 만 났다. 이 S 게 하일 빈에서 지하조 직들을 수 습하고 동지들 사이에 서로 연 
계룰 지어준 다음 한 영애를 그곳에 남 겨두고 혼자서 돈화로 나 왔다. 분초를 다투는 
때여서 한영애 하고는 고 a 다는 인사도 변변히 하지 못하고 해어 졌다. 내가 떠날 때 
한 영애는 합께 따라가 겠다고 하 였다. 그런테 하일빈 등 무들이 자꾸 남 겨두고 가라 
고 해서 그의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 었다. 동만에 나온 후 그것이 늘 속에 걸려 내려 
가지 않 았지만 지 하공작 규율상 편지 연락을 못하게 되어있 어서로 소식도 모르고 
Ti^nl , — — _ 1 - — ᅩ ' 1 

한 영애의 그후운 명에대 해서는 당 역사연 구소등 무들이 수집한 자료를 보고 a 

~ 내가 돈화로 나올 때 하 일빈의 혁명조 직들에 서한을 남긴 것이 있는테 한 영애는 

그 서한을 통해 내가 하얼 빈동무 들에게 준 과업을 실행하 느라고 뛰어다 니다가 1930 
년 가을에 경찰에 체포되 었다. 어 지간한 여성들 같으면 집이 그 5 ᅵ워 서라도 교하로 
돌아갔 겠지만 한 영애는 하 일빈에 그냥 남아서 밤잠도 자지 않고 내가 준과 업을수 
행하 였다. 말이 적고 양순한 처녀 였지만 일 3 혁명 사업에 들 어가면 이 악하고 과감 

훼 JT \ ^ 」n ― ^ t . = 

한 영애는 붙잡히 자마자 신 의주감 옥으로 끌려가 거기서 수감 생활을 하 였다. 그것 

은 이 종락， 박 차석을 비룻한 《E • ᄃ》 시절의 연고 자들이 무 ^ 로 붙잡혀 감옥으 

로 끝 려가던 시기 였다. 그래서 그는 이종락 이와도 한 감옥에 있게 되 었다. : } ' 
ᅳ그 후 이 종락이 한 영애를 만난 자 e ᅵ에서 《나도 김성 주와는 잘 아는 사 이이고 너 
도김 성주의 지도를 받던 여 자이니 우^ 다같이 힘을 합^ 그를 귀순시 켜보지 않겠 
는가. 생각이 있으면 우^ 《귀 순공 작대》 에 들어 오라》 고 하였다 r ᅳ - 

한 영애는 즉 석에서 그에게 면박을 주 었다. 그는 이종 락에게 그런 행등을 하면 못 
쓴다， 우 e ᅵ가 김 성주를 도와 주지는 못 할망정 어떻게 그따위 너절한 배신 행위를 하 
겠 는가， 출두한 다음 혁명을 못하면 말았지 그따위 짓은 하지 않 겠다고 하 였다. ᅩ 

1938 년 겨울 우 e ᅵ가 남패 자에서 회의 를할때 나를 《귀 순》 시켜 보라고 회의장 
소에 들 어왔던 이 종락이 이런 사연을 다 고백하 였다. " ― - 

그 S 게 되어 나는 그 등안 어 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한 영애의 소식을 듣게 되었으 
더 그가 감옥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으 면서도 혁 명가의 절개를 굽히지 않 았다는 



7. 1930 년 여 



것을 알게 되 었다. 이종 락이나 박차 석같은 사 내들은 감 옥맛을 보기 바쁘게 다 전향 
문에 도장을 쩍 었지만 한 영애는 여성의 몸으로 그 고초룰 용 감하게 이겨 냈다. ： 

《해산 사건》 이후 도 처에서 혁명 가들이 무^ 로 잡 혀가고 투쟁의 길을 걷던 사람 
들 가운 13] ᅵ서 배신 자들이 생겨 혁명에 엄중한 손실을 주고 있던 때에 그런 소식을 들 
은 것만큼 나로서 는무척 감등도 되고고 무도받 았다. £5 _T 

한 영애는 중국 도> 등시에 있는 고무공 장에서 제화 노등도 하 였다. 그는 노동을 하 
면서도 등포 들에게 길팀 시절에 부르던 혁명 가요를 보급하 였으더 노등 자들의 권익 
을 지켜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고 그것을 관 철하기 위한 투 쟁에도 사 람들을 힘 

n'n — 4, 에 h】u = 
한 영애는 그 후 서울에 나가 몇 해 등안 흥명희 선생의 아들 집에서 처녀 시절을 보 
'^isr 11 ᅳ _ } I 1 

ᅭ그는 조 직션을 찾아 다시 만주로 들어 가려고 여러해 동안 모대 기다가 늦게야 결 
혼하 였다. 비록머 5 ᅵ를 쪽지고 가정에 묻히는 몸이 되기는 하 였으나 우 5 ᅵ와 함께 혁 
명을 하 느라고 뛰어 다니던 그 시절의 양심과 지조는 조금도 처버 e ᅵ지 않 았다. 우 

가 무장을 들고 백 두산일 대에서 적들을 한창 답 새기고 있을 때 한 영애는 서 울에서 
그소 식을듣 고길팀 시절의 등 지들의 이름을 하 나하나 부 르다가 마음 속으로 우^ 

의 승 g 를^ sia^ 한다. ᅵ ^ ^= 

― 그의 남편은 해방 후 남로당 원으로 지하 활등을 하 였는테 후 퇴시기 적 들에게 피 

h}pm^ ' "― ᅳ ； - - ' = 

한 영애도 전 쟁시기 서울근 처에서 여횅 조직을 책 임지고 전 선원호 사업을 잘하였 
다. 남편이 피살된 후에는 나를 찾아 간다고 하면서 아 이들을 테 e ᅵ고 평양에 들어왔 

다. 그^ 나 나룰 만나지 못하고 1951 년 8 월 14 일밤 적들의 폭격에 두 아이와 함께 

애 석 하 T pr^nror/j 니 ᅵ = 

나는 한 영애가 일생을 깨 끗하게 살 았다고 생각 한다. 그 는길팀 시절의 호흡과 발 
걸 음으로 전 생애를 살아 왔다. 노래를 불^ 도 길팀 시절의 노래를 불 렀다： ᅭᅭ 
혁명을 하는 사 람들은 한 영애와 같이 절 해고도 에서도 신^ 을 잃지 않고 양심을 

lljAl IJ>U1# d1l)_ : ᅳ: ^_ ^ M -- | j 

나의 일생 에서는 한 영애도 잊 을 수 없는 은인이 었다. 그는 어려운 때에 나를 찾아 
와서 위험을 무 릅쓰고 도와준 고마운 여성이 었다. ᅮ:: 

해방이 되어 조국에 돌아와 한 영애의 행처룰 수소 문하니 그는 공화국 경내에 없 
예 1 '"； ^ ᅳ " ¥ = 

해방 전에는 항일 전쟁을 하 느라고 그를 다시 만나지 못하 였다. 그러나 그가 나의 
변장에 필요한 중 국옷을 얻 느라고 땅을 흘 5 ᅵ더 무더 위속을 뛰어 다니던 일과 열차 
에서 군 벌들의 조사를 받을 때마다 임기응 변으로 위험한 순간 순간을 모면 하면서 
내 신변을 보호 해주던 일， 한점의 지 침떡을 먹으 면서도 매번 그것을 절 반으로 같라 
서 는그중 한쪽을 내앞에 조용히 밀어놓 군하던 일들은 나는 한시도 잊 지 않 았다. 
— = 그가 나를 위해 한 모든 봉사는 사 랑이나 연정과 같은 감정 을휠썬 초월한 깨끗하 

M 예 hMttlAr j 찧^ ^ 산물이 ？ jgj£,fS ： ᅭ- L ― ^= 

그가 평 양까지 들어 왔다가 나를 만 나보지 못하고 폭격 에희생 된것을 생 각하면 

다 행히도 젊은 시절의 그의 사진이 기적 적으로 보 존되어 내 손 에까지 들어 왔다. 
이 세상에 없는 은인들 생각이 가슴에 차오를 때면 나는 나의 청춘 시절에 큰 자국을 
남긴 한 영애의 아 름다운 넋을 사 진에서 찾으더 마음 속으로 감사를 드 5ᅵ 군 한다. 



8. 두 만강을 건너 




^봉 혁명 사적비 

:~~f~^^r 우 근ᅵ 아 버지는 간도사 람들이 투 쟁력이 강 하다고 여^ 번 말 씀하시 었다. 나도 5. 
― ' 30 폭등과 8.1 폭 동까지 겪 고나서 간도 지방의 조선사 람들이 뛰어난 혁 명성을 가지 

. j ： 간도나 북 부조선 일대는 일 쩍부터 의 병들과 독립 군들의 활등 무대로 되어 왔다. 
1^ ^ ^시 아에서 일어난 사 회주의 10 월 혁명의 영 향으로 맑 스-레 닌주의 사조도 이 지역 
^ — - : 에 먼처 전파되 었다. 간 도일대 에서의 공 산주의 운동은 지 도자들 속에서 나타난 소부 
： i :; 르 조아적 조급 성으로 하여 많은 우여 곡절을 겪 었으나 인민 대중의 혁명적 진출은 

- ^ t ᅳ^ 그런 것만큼 나는 감옥에 있을 때부터 일 e 무장 투쟁을 시 작하게 되면 백 두산을 
？ 중 심으로 하여 조선의 북 부국경 지대와 간도 일대를 중요한 전릭 = 적 거 점으로 삼을 
ᅳ. — 1 ufcda ᅳ ai'ti^ j , —세, i 」: ^ ^ ᅵ I 

：ᅳᅮ ᅳ—. ᅳ드 일 본제국 주의자 들도이 일대에 대해서 는오래 전부터 눈독 을들여 왔다. 우 e ᅵ가 
^ 백 두산을 중 심으로 한 조선의 북 부국경 지대와 함께 간도를 항 일무장 투쟁의 중요한 
― 거 점으로 삼 으려고 했다면 그들은 이 일대를 만뭉을 침 략하기 위한 전락적 요충지 

ᅳᅳ느 로 삼 으려고 하 였다. 일본제 국주의 자들이 20 세기 초부터 등 만에서 이^ 처^ 한 사 
' 건들을 야 기시킨 것은 그런 야망을 실 현하기 위한 다 5 ᅵ를 놓 자는데 있 었다. 츼 

ᅩ : ᅳᅳ르 1907 년 8 월에 일제는 《조 선인을 보호 한다》 는 구 실밑에 연길현 용정에 군대를 
ᅳᅳ - ； 침 입시켜 거기에 《조 선통 감부파 출소》 를 설치 하였고 1909 년에는 중국반 등정부 
. ； ^ 를 꾀여 간도 협약을 체결하 였으더 나아 가서는 길 회선철 도공사 권까지 탈취하 였다. 
_ - J 그후 용정의 《조 선통 감부파 출소》 는일본 총영사 관으로 승격되 었다. 일제 가용정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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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총영 사관을 설치한 것이나 그 아래에 다섯 개나 되는 영사관 분 관까지 내온 것은 
간도에 와있는 조선사 람들을 호강시 키자고 한 짓이 아니 었다. 그들은 그런 영사기 
구에도 각지에 경찰 서들을 배 치하고 조선인 거류민 회의와 같은 주구딴 체들을 무수 
히 만들어 간도에 거 주하고 있는 조션사 람들의 일거 일동을 에 ^ 하게 감시하 였다. 
동양척 식회사 출 장소와 금 융계도 이곳에 줄을 @ 치고 있 었다. 등만은 정치 적으로 
나 경제적 으로나 완전히 일 본제국 주의의 조 종하에 있 었다. ―： —ᅳ: 1」 ᄏ 
이처럼 등만 지방은 혁명과 반혁 명과의 첨에한 대결 장으로 되 어가고 있었다 

는 생각이 잠시도 떠나지 않 았다. 8.1 폭동을 겪 
은 후 박 두하고 있는 일제의 만 주침릭 = 의 정조를 
이모처 모에서 느끼고 있던 나는 혁 명성이 강한 
동만인 민들을 묶 어세워 한시바 ᅵ 무장투 쟁을해 
야 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가다듬 었다. 그래서 

^ ^\} ' n li au = 
ᅳ 내가 처음 동 만으로 나가 겠다고 하니 우^ 등 
무들은 만류하 였다. 일제의 폭압 기구와 정보망 

들으 1 xmm^ L 늘여 Tfl^l^r 가는 것&섶 

것이 었다. 그^ 나 나는 노 등자， 농민 들속에 들어가 혁명할 결심을 굳게 다치고 대담 

레^ yf'l, Ll^iLL-fc 느 - ᅵ.— ᅵ ᅳ ^= 

그 때까지 나의 활동은 주로 도시 청 년들과 학생 들속에 중심 을두고 S 행 되었다 




은화 거리 



할 수 있다. 카륜회 의에서 ^택된 혁명 노선의 요구에 맞게 투쟁을 새로운 높은 
^ 계에로 끝어올 ^자면 우 e ᅵ들 자신이 노 동자， 농민을 비룻한 각계 각층의 군중들 



속에 더 깊이 들어가 그들을 일 제와의 항 전에로 하루 빨 5 ᅵ 준비 시키는 것이 필요하 

⑩' ■ , ； J*L ' = 

국제당 에서도 내가 등 만으로 가는 것을 지지하 였다. 르 
나는 먼처 돈화로 향하 였다. 이 일대가 8.1 폭등의 피해를 제일 많이 입었기 때문 
이 었다. 돈화는 이 폭등의 근원 지였고 중 심무대 였다. L_Z 그:: -ᅭ ― 
ᅮ 여 기에는 일 본군의 한 개 수비대 본부와 길팀총 영사관 산하의 영사관 분관이 있었 
으더 구등 북군의 677 연대가 있 었다. 적의 폭압 역량이 이처럼 조 밀하게 배 치되어 
9J 는 곳에서 8.1 폭등과 같은 무모한 폭등이 일어난 것은 이 일 대에서 좌경모 험주의 
자들이 많이 활동한 사정과 관련 된다. 돈화는 반석과 함께 S 앨파의 본거지 였으더 
조선 공산당 재건 운등의 한 개 중심 이기도 하 였다. 박 을세， 마건과 같은 8.1 폭동의 

「주 s 자들도 바로이 고장에 할^ 기 ggy^Mgrer- • - 그 

[ 돈 화에는 당 및 공청， 반 제청년 동맹을 비 룻하여 우^ 가 꾸 려놓은 여^ 가지 혁명 
조 직들이 있었고 S 한장， 고 재봉， 고 일봉과 같은 @ 음직한 등 지들이 있 었다. ᅳ . 



ᅬ 나는 돈화에 가자 S 한장의 집에 거처를 정하고 중국 산 등옷을 입고 다 니면서 폭 

등의 후과를 가시기 위한 활동을 벌이 었다. 내가 길 팀에서 공청소 조들을 도처에 꾸 
려 놓을때 중 학교에 다니던 진 한장도 돈 화에서 우^ 조직에 망 라되어 활동하 였다. 

일제가 만주를 강점한 후에 는그가 오의 성부대 총사령 부에서 비 서장으 로서도 활 
약하고 등북항 일연합 군에서 사 e 참모 장， 사장， 방면군 군장， 남만당 위원회 서기 등 
― 역임하 였지만 그때는 소 박하고 조용한 공 청원이 었다. 쇼: ᅳ ᅳ 7 ᅳ 
진한 장은 장 울화와 같은 부자의 아들이 었으나 혁명 에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 
공청 생활을 아주 성 실하게 하 였다. 진 한장의 아 버지는 큰 부농 으로서 말도 몇 백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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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장 새로운 진로를 탐 색하던 나날에 




진한장 



채수항 



필씩 가지고 있었고 총도 여^ 자루 갖추고 있 었다. 집 주변에 토 성까지 치고 있어 

그 위풍이 간 도> 치 않았 다. 그는 농 담삼아 나에게 자 기네는 원래 티 "도 대상인 13] ᅵ 집주 

변이 다 제 땅 이므로 남의 땅의 밟고 다니지 않 는다고 하 였다. 그 집 땅이 딱히 일마 
인지는 모르겠 지만큰 부자였 던것만 은사실 이다. fY^f ： J 

진 한장은 공산 주의를 배워진 션 배라고 하면서 나를 환 대해주 었다. 생활이 유족 
하 다보니 그집에 서는내 가공밥 을먹어 도아까 와하지 않았 다.; ᄎ J ᅭ ᅳ 
7 나는 진 한장과 고 재봉을 내세워 흩어진 조 직들을 찾 아내기 시작하 였다. 낮에는 

_ 중 국옷을 입고 중 국말을 하면서 동 무들을 찾아다 니었고 밤에는 

" ：조 션옷을 입고 조 선말을 하면서 조 직들을 복구하 였다. 이 s 게 폭 
동의 후과를 기본 적으로 수습 해놓은 다음 국제 당에서 받은 위임 
대로돈 화에서 길등지 구위원 회를조 직하였 다. : - ： 
： ᅳ그 후 고 재봉을 비룻한 몇몇 공청 원들이 나 에게서 두만 강연안 
i ^ _ 의 도시와 농 촌들에 나가 대중을 혁명 화하더 당 조직을 꾸윌 데 대 
1 V 한 과업을 받아 가지고 활등구 역으로 떠나 갔다. ： - ᅮ 
• ^ 나도 진한 장에게 돈화중 학교에 들 어가서 공청 활등을 하라고 

과업 을 ,^ y^nftlwk ■ 

_ 내가 등만에 가서 맨 처 음으로 들린 곳은 화릉이 었다. ： ： r 

r 화 룽에는 길 팀사범 학교룰 다닐 때 우^ 의 공청 조직에 망라되 
ᅮ _ ᅭ 어 활 등하던 조아범 이라는 중국 등무가 있 었다. 채 수항과 같은 조 
J- ― " 선등 무도있 었다. 이런 줄을티 "고들 어가면 폭동의 후과도 수습할 
있고 조 직들도 확대 해나같 수 있을 것 이라고 티" 산하 였다. 나는 먼처 대립 자라는 

조 아범은 8.1 폭등의 후과를 대단히 크다고 하면서 폭등 후 조선등 무들이 다 어디 
에 숨 었는지 보이지 않 는다고 하 였다. 조 아범은 감옥에 들 어갔던 몇몇 등 무들이 인 
^석 방된 ^ H^hdMM^^B 하였다 ᅳ * ' ᅩ 」 ^= 

더칠후 채 수항이 연락을 받고 나를 찾아 왔다. 그는 원래 용 정에서 동흥중 학교를 
다니던 사람이 었다. 내가 육문중 학교에 다닐 때 길팀에 와서 사범 학교에 적을 두고 
- ᅳ; 공 부를하 였는데 그 때부터 우^ 의 영향 을받고 혁명사 업을시 작하였 다.^ 
항은 길팀의 청년 학생들 속에서 축구 션수로 인기가 있 었다. 그 당시 
여^ 명의 화릉 출신의 청 년들이 길팀에 와서 공부하 였다. 김준이 용 
정과 온성일 대에서 우 3 에 대한 선전을 하 였다면 채 수항은 화릉과 

종성 지방을 왔 다갔다 하면서 우^ 의 혁명 사상을 션전하 였다. 그는 
후에 현당 서기로 사업 하다가 《민 생단》 연 루자로 몰려 억 울하게 
학 살당한 김일환 동무와 합께 공청도 조 직하고 반 제청년 등멩， 농 
민 협회， 반일부 녀회와 같은 혁명조 직들을 꾸려 여기에 수많은 군 
중을 집결시 켰다. 연 길폭탄 제조의 명수로 소문난 박영순 동무도 연 
길현의 팔 도구광 산에서 반제청 년등횅 원으로 활등하 였다^ ^ 
ᅳᅩ 그런테 모처럼 꾸 려놓은 조 직들이 두 차례의 폭동 때문에 풍 지박산 

ᅳ— 이 도ᅵ었다， s 은 핵 심들이 집―혀 7f 거나 x ᅵ하로 들어 azL mi eiue 조 
： ᅭ 직성원 들마처 세련이 부족한 탓으로 불안에 떨면서 어피할 바를 모르고 있 

■VJ L1 = 
이런 실태는 나로하 여금혁 명가의 신^ 에 대 한문제 를두고 많 은생각 을하게 하 
였다. 카륜을 떠난 후 길팀， 해릉， 청원， 교하， 하 일빈， 돈화를 거처 화 릉까지 오는 
과 정에서 반 혁명의 공세 앞에서 겁을 집어먹 거나혁 명승^ 에 대한신 ^을잃 어버^ 
고 등 요하는 사 람들을 많이 보았 다. 혁명승 근 ᅵ에 대한 확고한 신 넣 은 만인을 공감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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키고 불^ 일으킬 수 있는 정확한 혁명 노선과 전락 전술이 있고 자체의 혁명 역량이 
^ 있다는 것을 원^ 적으로 체득할 때에 생기더 투쟁을 통하여 굳 어지는 법 이다. 
드\ 그런테 폭등을 선등한 사 람들은 대중이 기치로 삼 을만한 강 령이나 전릭 = 전술을 
ᅳ 7 제 기하지 못하 였다. 우^ 가 카 륜에서 채택한 혁명 노션은 아직 인민 들속에 늴^ 침 
= 투되지 못하고 있 었다. 나는 채 수항을 비룻한 몇몇 공청， 반제 청년등 S 간 부들과 합 
^= 께 협 의회를 열고그 들에게 카륜회 의에서 채택된 혁명노 션을상 세하게 해설 해주었 

D 

그 근ᅵ 고 투쟁을 통하여 검열된 신 망있는 등 무들로 지도 핵심을 
= 잘 꾸 ^더 파괴된 대중조 직들을 시급히 복 구하고 그 대열을 부딴 
" " 히 늘일 테 대하여 강조하 였다. 두만강 연안의 매개 현들에 혁명조 

^= a 구 ^ lit ^ y] Lii ni di^i, nimi ^ u- . r ~ : = 

폭 동조직 자들은 감옥과 교수대 가 두려 워 대 중을 총검 앞에 남겨 
^Z"" 두고 다 도피하 였지만 우^ 는 폭등의 후과룰 빨^ 수 습해야 한다 

^ 고 강조하 였다. 내가 산 등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화릉의 등무들 
^= 은 ᅵ 동 청년: 떠 if|f 만 ᅳ ■ 

내가 두 번패로 찾은 곳은 왕청이 었다. 내가 왕청에 들린 목적 

= 은오 중화 ^ ᅵ ᅵ J ^ 

나에게 오 중화에 대한 이 야기룰 해 준것은 김준， 채수항 동무들 
= 이 었다. 그들이 길팀에 들락 날락할 때부터 나를 만 나기만 하면 어 

^ 디에 누가 있고 어디에 가면 무슨 일을 하는 누가 있는데 누구는 ᅳ ：::: ^ L s 오태희 

= 어떻고 누구는 어떻게 똑똑 하다는 식으로 인물 소개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나는 길' ᅳ 

^1 팀에 있으 면서도 간도 일대의 사정을 비교적 환히 꿰 5 고 있었다 ᅳ：^ᅳ j ᅭ r ᅵ - —— 

나는 그때 그들의 말을 유심히 듣고 그들이 똑똑 하다고 하는 사 람들을 모조 5ᅵ 7\ ᅵ f ᅳ 

좋은 사람이 있다는 말만 들으면 그가 어 디 에 있건 끝까지 찾아가 기 어이 손을잡 ：ᅭ Z 
"^― 고 동지로 포 섭하던 아 버지의 모습은 나에게 인재가 모든 것을 결 정한다 는것， 진정 ᄐ 1 " - 

_쵸 : 한 등지를 일 마만큼 많이 얻 는가에 따라 혁명 사업의 성패가 결정 된다는 진 ^를 깨 ᅵ^ 7 r v 

쒀 R 곪 WB, — _ - 

=- 동지 한 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사흘을 굶어도 좋고 열흘을 굶어도 좋다는 것이 ： 
^^그 당시 나의 심정이 었다. 이 런심정 으로나 는왕청 에도들 었다. 채 수항이 화릉에 ᅭ시- ： ᅳ 

= 서 v 프쒜 ^a^ai:^ 등행 하 ^gs" ^ ， 표― ： - S 

나는 석 현에서 오 중화도 만나고 오 중흡도 만나고 오태희 노인도 만 나보았 다. 으 ― -그 - ― - 
오태희 노인네 집안은 보기 드문 대 가정이 었다. 노인네 네 형제는 원래 합 경북도 ᅳᅳ: _ ᅮ _ ― 

^^온 성군 고작 골이라 는테서 살다가 19 14 년경에 왕 청땅에 이사하 였다. 그 네 형제의 ᅳ "^ - 

자 손들을 모두 합치면 수십 명이 되는테 그들이 두 만강을 사이에 두고 왕청과 온성ᅮ 효 ： 

땅에 쭉 늴려 살면서 혁명 사업을 하 였다. 그 당시 오 중화는 왕청 5 구 당 비서로 사업 _ ᅳ 

= 하였고 오 중흡은 왕청현 춘화향 원가 점에서 공청 사업을 하고 있 었다. 오 중화의 동 "그그 Z ―. 

생인 오 중성은 왕청현 석 현에서 공청 활동을 하다가 1929 년초에 온성군 풍^ 동으 - il 

=^ 로 이 사하여 보 문학당 교원을 간판을 가지고 혁명 사업을 하고 있 었다. 오 중화는 중 드——〜 - 

학교를 졸 업하고 화릉에 있는 사립화 성학교 교원을 하 였다. 나는 그때 석현에 가서 ᅳᅭ포 r 

오중화 동무에 게 대중을 혁명 화하기 위 해서는 우선 자신이 혁 명가가 되고 다 음에는 ᅳᅭ r„ 「 
g 가족들 과마을 사람들 을혁명 화해야 한다는 것을일 깨워주 었다. =ᅳ — 시 치ᅭ =^ 
^ ' 오 중화는 그 후 가정혁 명화를 잘하 였다. 그의 가까운 형 제들과 친척들 가 운테서 = r 1 3; 

\_ 10 여 명이 충실한 혁 명가로 활동 하다가 희생되 었다. 그 가운 13] ᅵ서 오 중화， 오중성 c ᅭ 1 ᅳᅳ - 
― 오중흡 과같은 흘륭한 공산주 의자들 이배출 된것은 우연한 일이아 니다. ^ ᅳᅳ - ᅳ 37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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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 현에서 일을 끝낸 나는 그팥 음으로 온정 지구에 건너같 것을 결심하 였다. 서도 
지 방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이국 살이를 시작한 나에게 두만강 이남의 육웁 일대에 

육웁 일대는 이조때 벼슬자 ^ 에서 쫓겨난 양 반들이 정배 살이를 하던 고 장이었 
다. 곡식이 바르고 기후가 엄흑한 테다가 우두머 e ᅵ들의 구박과 학대가 심해서 변방 

수비에 등원된 군 사들이 여기에 왔 다가도 인차 다른 고 장으로 달 아나버 군 하였 
다. 벼슬자 g 를 하는 자들도 이 일대의 관 5ᅵ 로 가라고 하면 다들 끔 쩍해하 였다. 그 

들은 9i 명장을 다을에 £ 0^ 7^11 오기^ #어서— 아 쿠 구 
실을 붙 여가더 서울거 e ᅵ에서 빈등거 렸다. 봉 건통치 배들이 그것 

때문에 500 년동안 내내 골머 근ᅵ 를 S 았다고 한다. ―— 쒜 
J 나는 김준이 육웁에 대한 이 야기룰 할 때마다 조 상들은 이 땅을 
불모 지라고 잘 돌보지 않 았지만 우^ 는 피땅을 바처 이일 대를혁 
명의 요새로 만들어 보자고 말하 였다.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
여기에 사 람들을 파 견하기 시작하 였다. ᅭ " ' ~ ： } - 

온 성으로 말하면 우 5ᅵ 의 영 향밑에 1920 년대 말부터 김준， 채수 
항， 오 중성과 같은 사 람들이 본격 적으로 개 척하기 시작한 고장이 
었다. 우 근 ᅵ는 벌^ 그때 조선 혁명을 발 전시키 는테서 백두 산지구 
와 온성을 비룻한 두만강 연안의 육웁 일대가 가지는 위치의 중요 
성을 간 파하고 이 일대를 항 일혁명 전쟁을 위한 전락적 거 점으로 
꾸릴 계획을 품고 있 었다. 국내 혁명을 새릅게 앙 양시킬 돌 파구도 
바로 여 기에서 열어놓 으려고 하 였다. 그 당시 온 성지구 에서는 100-150 명의 청년 
들이 용정에 가서 공부하 였는테 그들이 방학 때마다 고향에 돌 아오면 우^ 와의 연 
계가 깊은 김준， 오 중성과 같은 선각 자들의 지 도밑에 이 일대에 길팀 바람을 불어넣 
었다. 온 성에는 조션 공산주 의청년 동횅과 반제 청년동 S 의 지 부들이 조 직되어 있었 
다. 이것은 우 e ᅵ가 국 내에로 세력을 e 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었다. 이 발판을 티 "고 
온성 지구에 우^ 의 사상이 적지 않게 흘^ 들어 갔다. 수— 근그^ 그― ― ᅮ 
내가 온성 지구에 나오게 된것은 국내에 당 조직도 내오고 카 륜회의 방침 도실현 
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 전반적 조선 혁명을 확대 발전시 키자는 것이 었다. ᅮ^^ 
석현에 서부터 우 ^와 등행한 오 중화는 사촌 등생이 먼처 우 5 ᅵ가 간다는 것을 연 
락하기 위하여 오 중성이 있는 풍^ 동으로 건너 갔다. F 수 ᅳ _ ᅩᅳ ᅭ쇼」 — : 
^ 우^ 는 온성군 남양 대안인 희막등 어느 골안어 귀에서 연락을 받고 온 오 중성등 
무와 그밖의 조직성 원들을 만 났다. 오중 성과는 그때 처 음으로 상 봉하는 셈이 었다. 
형인 오중화 보다는 혀 우대가 크고 성격이 호방한 사람이 었다. 오 중화는 자기 등생 
이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시도 잘 울 는다고 하 였다. ^ ᅭ " ― ᅩ 
우 근ᅵ 는 밤에 배를 타고 조용히 두 만강을 건 넜다. 오 중성은 노도 걸싸게 잘 저었 
다. 어 둠속에 묻힌 산야를 바라보 느라니 5 년만에 조 국땅을 다시 밟는 감 격으로 가 

a 나는 남양상 탄에서 배 룰내린 다음 오중 화에게 나라를 독 립하고 이 강을 걷는다 
： 오 중화는 내 말을 긍 정하더 자기도 두 만강을 건늴 때면매 번그런 감정에 잠긴다 

il ！, ᅵ^ L ᅵ ^= 
- 남 양상탄 마을을 지나 남양 산으로 오르는 고 개길에 들어선 우^ 는 오 중성이 미 
마련 해놓은 초막에 들어가 온 성지구 혁명조 직들의 활등 정형과 군 중들의 동향을 요 

l&ra^ ^ - ^ 

온성사 람들이 대중 조직을 내오 는테서 거둔 성과가 적지 않았 다. 뜨: 드 ― 



두 만강을 건너 



나는 한주 일등안 국 내지하 혁명조 직들의 사업을 지도하 였다. 그 과정에 온 성지구 
혁명 가들이 국내 도처에 많은 조 직들을 내 오기는 했 지만그 조 직들을 확대발 전시키 
는테서 심한 소 극성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 었다. 

파악이 있 는몇몇 정수분 자들로 조직을 꾸린 다 음에는 문을 닫 아매고 그 대열을 
늘 e ᅵ지 않는 것이 이 일대 에서는 보편적 현 상으로 되고 있 었다. 이런 원 인으로 하여 
조 직들은 광범한 대 중속에 깊이 뿌^ 룰 박지 못하고 있 었다. ―」： ᅳᅳᅳ 도 

1929 년 봄에 조선공 산주의 청년등 S 의 산하조 직으로 무어진 온성 공청도 몇몇 안 
되는 성 원들로 울타^ 를 높이 두르고 대 중속에 들 어가지 않고 있 
었다. 지방 회니， 신흥 회니， 신간 회니， 당재 건파니 하는 여러 가지 
Q: 체들과 파 벌들이 경쟁 적으로 청 년들을 끝어 당기고 있는 실정에 
서 나쁜 바람이 조직에 흘^ 드는 것만 이라도 막아 보려고 전전긍 
긍 하면서 현상유 지나하 고있는 형편이 었다. 1 ᅳ i^- E 7 

내가 풍 근 ᅵ에서 만난 어떤 공청 일군은 원 수들의 책등이 심해지 
니 사 람들이 통 곁을 주지 않 는다고 하였고 또어떤 공청 일군은 청 
년등 S 이나 신 간회에 관계한 청 년들을 어떻게 대해 야할지 모르겠 
다고 하 소연하 였다. 풍 인등농 민협회 책 임자로 일하고 있던 전장 
원이란 사람은 자기 친척들 가운테 구장， 면장， 순 사질을 하는 사 
람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 줄을 티 "고 적들의 마수가 혁명 대열에 S 
처 올까봐 신경을 도사 5ᅵ 면서 가까운 친 척이라 해 도적의 통치기 
관에서 복 무하는 사람들 에게는 곁을 주지 않고 있 었다디 ᅳᅭ ！：: _ Z S 전징원 

- UJ^j L1 니ᅵ^ ^plH'^jf diid ᅵ ' - ᅵ ᅵ ᅵ ^ 

이런 폐 도> 을 없애지 않 고서는 온성지 구에서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을 ᅵ - —— 

^m^M vi^^^^^^ " r - _ _ - ᅳ- _ \ = 

혁 명가의 일생은 대 중속에 들 어가는 것으 로부터 시작 된다고 말할 수있 고혁명 T! 그ᅭ— 

의 실패는 인민 대중의 힘을 믿지 않고 인민대 중속에 들 어가지 않는테 서부터 시작 ：ᅭ; I 

ni^n^ 우 ^h, 스ᅳ 」 \^ ' = 

출 신이좋 은몇몇 사람들 만으로 는혁명 을할수 없다. 대중 을대담 하게믿 고그들 ᅮ —ᅵ ᅳ 

을 위해 조직의 문을 넓게 열어 놓아야 한다. 형형 색색의 간판을 가진 청 년들이 처마 ᄄ ^；..： 

다 청 년들을 끌어 당기고 있는테 이런 때 일수록 공청 조직을 피동에 빠지지 말고 적 띠그 - ^ 

극적인 공세를 벌려 많은 청년 대중을 전 취해야 한다. 청년등 횅이나 신간회 조직들 —-그 

에 관 여했던 청 년들， 당재 건분자 들에게 불어다 니다가 무의식 적으로 이용 당하고 있 ― - ' ― Z 

는 청 년들도 잘 깨우^ 주고 이끌 어주어 한 사람한 사람씩 우 5 ᅵ 편에 쟁 취해야 한 ᅮ ᅮ . 

^^^^^^^^^^= ； y — —「 — ■： ^ᅳ 1 

전장원 등무들 에게도 적기관 복무자 들과의 사 업에서 나서는 전술적 원 칙들에 대 j— ] 

agL^su-airr _ — ᅵ ᅮ— ᅳ —ᅳ^ n— ^ = 

혁명을 하는 사람은 가문에 구장， 면장， 순사가 있다고 놀 라거나 축잡 혀서는 안 "ZZ_Z ―. 
된다. 동무는 오히려 그^ 한 친척관 계들을 HKn 적통치 기관에 들 어가서 왜 놈들의 - i 1 
말 3 통치 기구를 마 비시켜 놓고 판을 크게 벌일 잡도 3 를 해야 한다. 온성을 비룻한 — - 

육웁 일대를 무장 투쟁의 전릭 = 적 거 점으로 꾸^ 자면 대중을 혁명 화하는 것과 합께 ᅵ가 ᅮ Z ᆻ 

적통 치기관 복무 자들을 대 담하게 전취 하여야 한다. 적기관 복무 자들을 전 취하는 ᅳᅭ ： Z 「 

온성에 갔을 때의 일가 운테서 제일 9J 혀지지 않는 것은 김준， 오 중화， 오중성 등 죠 I 
무들과 합께 마포면 월파등 철도부 성공사 장에서 노동 자들을 만나던 일 이다. ᅮ 수ᅭ ^ 
일제는 1929 년 초부터 두 만강연 선에서 철 도부설 공사를 다그치 었다. 삼남 지방을 ᅭ ― 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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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룻한 국내각 지와간 도에서 1000 여명의 인 부들이 모 여들어 월파 마을에 개풍거 5 ᅵ 

라고 부르는 번잡한 주민 지구를 만 들어놓 았다. 길회 선철도 부설공 사장에 가있던 인 
부들도 이 거 5 ᅵ에 밀 려들어 벌이를 하 느라고 고역을 치르 었다/ ― - :: 
나는 길팀에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김준을 만나 월파 등에서 철 도부설 공사가 벌 
어지고 있다면 노등자 들속에 뚫고 들어가 조직을 꾸려 보라고 하 였다. 

김준 동무도 한번 해볼만 한 일 이라고 하면서 호 기심을 감추지 못하 였다. 그후그 
는 나와 약속 한대로 온성에 들어가 월파 등에서 노등청 년회와 반제 청년등 S 을 조직 

M^Bk: ᅵᅵ - ^ - ― ^ - ^ 

그때 그들은 <€국 제당파 견원이 왔다》 고 하면서 내 신변을 보 호해주 느라고 여간 

* . .. 1^ . 

f 그들이 나에게 <€국 제당파 견원》 이 라는직 합까지 붙 이면서 호위 조직을 면밀하 

게 해준 것은 국 내에서 혁명 가들에 대한 일본 경찰의 감시와 경계가 그만큼 심하였 
,/1 UJUt^ 쒜— ： 1 — ，： ： x -- r ： 

물론 나도 조선에 나오면 매사에 조 심해야 하더 경 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잘 
알고 있 었다. 그^ 나 나는 노등자 들속에 들 어가서 당장 큰 일을 못한다 하 더라도 그 
들의 손을 잡고 힘이 될 수 있는 말을 한마 디라도 해주고 싶은 심정이 었다. 내가 그 
때까지 청 년학생 들과의 사 업을해 온것은 다 노 등계급 속으로 들 어가기 위한 다 5 ᅵ 
를 마련 하자는 것이 었다. 우^ 의 종국적 목적은 노동 계급을 내세워 조선 혁명을 개 
^1 1' ^ 네 뼤 H 

노등 계급의 해방을 강 령으로 내 세우고 그것을 위해 생명 까지도 서 슴없이 바칠 
것을 S 세한 그 날부터 우 근 ᅵ는 일마나 조선의 노등 계급을 그 5 ᅵ워 하였던 가.^ ᅳ | 

나는 공 사장에 들어가 하루 반동안 노동 자들과 합께 자같도 부 근ᅵ 고 모래도 나르 

고 《 합바》 (노등 Ar^ft^^i^ip^ 1 '- f 1 " ^ 
김준은 나를 연 길에서 공부를 하다가 학비를 보태 려고온 등 무라고 소개 해주었 
^ u "- ᅳ - ^ ' " ᅳ― …… = 
ᅵ-' 나는 지금도 그때 내가 노 동자들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주 유익하 였다고 생각한 
다. 《합 바》 나 공사 장에서 내가 본것은 몇푼을 품삯을 벌기 위해 아 득바득 애쓰 
는 노동 자들의 비참한 군 상만이 아니 었다. 나는 거기서 투쟁을 같 망하는 노동 자들， 
자 기들의 운명을 지켜주 고개척 해줄수 있는 올바튼 길을 찾아 해매는 노등 자들의 

]<1 모습은 나에게 심각한 충격을 주 었다. 내 가슴은 노등 계급의 행복을 위해 평생 

나는 그때 철도부 설공사 장에서 온성 출신의 항일투 사들인 최 춘국， 최봉송 등무들 

최 춘국은 숙사로 나를 안내 하면서 자기가 남포 군으로 일하는 등안 비밀 ^에 화 
약을 모아두 었는테 공사가 완 공되는 날 그것을 차굴을 폭파할 계획 이라고 하 였다. 

나는 그에게 지 금형편 에서는 차굴을 폭 파하는 것과 같은 모험을 하는 것보다 조 
직을 튼튼히 꾸 e ᅵ고 노동 자들을 의 식화， 조직 화하는 것이더 절 박하니 화약은 두었 
다가 앞으로 무장 투쟁을 할 때 요 긴하게 쓰자고 하 였다. 시 ᅮ ᅮ ^^t—- - 

나는 그때 노동 자들과 합께 지 내면서 많은 이 야기룰 나누 었다. - „^ ^ 

무장투 쟁문제 ，당창 건문제 ，반일 민족통 일전선 문제도 내놓고 이야 기해주 었다. 국 
내에 와서 노동자 들에게 카 륜회의 정신만 똑똑히 심어주 어도그 것은큰 소 득이었 
다. 우 ^ 가 한 사 람에게 말하면 그것 이곧열 사람 에게로 번져 가고 백 사람， 천 사람 
의 입을 거처 만 사람의 귀 에까지 들 어가면 종국 적으로 우 e ᅵ의 사상이 국내 인민들 
의 신 a 이 되고 기반이 되 ^ 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 었다. : J: ^z^-^ ― 



두 만강을 건너 



I 철도 공사장 노등 자들은 우^ 의 노션을 알게 되자 그것을 적극 지지하 였다. ᅳ 
nr^i 들이 우^ 의 노 선에서 신심을 얻 었다면 나는 그 노션을 접하고 기쁨을 금치못 
\ ： ^"- n^mM. mm ^:'ia^ : ᅳ 
Ft 온 성에서 혁명 조직을 돌 아보는 과정에 나는 이 일대의 혁명 가들이 비록 전락적 
문제에 대한 이 해에서 몇 가지 착오를 범하고 있고 군 중과의 사 업에서 소심 성을보 
이고 있지만 그들의 투쟁 각오와 군 중과의 준비 정도가 에 상보다 휠씬 높다는 것을 
파 악하게 되 었으머 온성 지구에 당 조직을 내올 수 있는 기초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 

W 회의에 참가할 온성 지구의 혁명 가들은 모두 나 뭇꾼차 팀으로 두 루봉에 모이 었다. 
전 장원은 월 파동의 조 직책임 자에게 부 탁하여 회의장 가 까이에 소발 구까지 끌고오 

' -^ 뼤^ 」 ᅳ ^ 1 -- ； r 1 ^= 

b 우^ 는 월 파천을 s 에끼 고있는 두루봉 산상의 아늑한 공 지에서 국내당 조직을 

k.i ^rfi^vrni . ᅵ」' = 

I 나는 먼저 회의 참가자 들에게 카 륜에서 채택된 노선을 전 팥하고 그 노선을 관철 
하기 위해 선차 적으로 나서는 과업은 혁 명적인 당을 건 설하는 것임을 밝힌 다음 온 
성지 구에서 새 형의 당 조직을 내오게 되는 취지를 설명하 였다. 그 e ᅵ고 조직 생활과 

실천을 통해 검열된 우수한 선진분 자들로 당 대열을 부 Q: 히 확대 강화할 테 대하여 

서와 대중을 반일 투쟁에 조직 등원할 테 대한 온 성지구 당 조직의 과업을 제 기하였 

[y \^- , Ui, - ― ― _ —― . 니 : 

h: 나의 제의에 의하여 오 중성， 전 장원， 전 창릉， 최 춘국， 최 봉송， 최근주 동 무들이 
온성 지구당 조직에 가입하 였다. 당조 직책임 자로는 오중성 동무가 선거되 었다. ^ 



당원의 영에를 지닌 사 람들은 차례로 자 근ᅵ 에서 일어나 자 신들의 경력을 소개하 




첫국 내당결 성장소 기념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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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 Mi} Mm..^mk^M D , ᅵ ― ■ i ᅵ 

그들의 결 의토론 중에서 다른 것들은 다 9J 어버 렸는테 전 장원의 결 의만은 생생하 
게 기억에 남아 있다. 전 장원은 자기와 같이 가정 성분이 복잡한 인간을 당에 받아준 
것을 백골이 진토가 되어도 9J 지 않을 것 이라고 하면서 혁명을 위해 필요 하다면 ^ 
도 깎고 살도 처미고 쓸개 까지도 바치겠 노라고 s 세하 였다. 그는 자기가 만약 이 S 
세룰 처버 e ᅵ는 용럴한 인간이 되거든 자기 육신을 난도 질하여 개천에 내던 져도 좋 
다고 하 였다. 과 격하고 소박한 말이 었지만 솔직한 심 정토로 였다. ᅳ 1 : " : ■ - 
L , .. - ..S'i5p'.^'--i -v.. AjlMTtiM 

로꾸 5 ᅵ 고조선 인민혁 명군을 원호하 는테서 큰 공로 

- _ 비밀을 보 장하기 위하여 모 임에서 토론된 문제 
들은 일제기 록으로 남기지 않 았다. 그회의 에서는 
창 립선언 문이나 취지서 같은 것도 채 택하지 않았 

7 모임 에 참가한 온성 사 람들은 당조직 을내 오는역 
사적인 회 합인테 간 소하고 격식이 없이 혀전 하다. 
형평사 같은 백 정들의 조직들 에서도 발기취 지문이 
ᅭ ^ ； 라는 것을 발 표하여 세상에 내돌^ 는테 몇 마디 s 

ss^r" 세로 회의가 결 속되니 너무 슴슴한 감이 난다고 하 였다. ᅳᅳ 2 j l i : — 

7 볘 나도 동 무들이 다진 S 세 가 몇백폐 이 지 의션 언문이 나 취 지서보 다휠씬 더실속 
ᄉ = ᅭᅭ 있는 것 이다. 문서 장이나 자꾸 만들 어서는 월하겠 는가， 소 문이나 내고 이 름이나 날 

는 곳이 당조직 이라고 생각 해서는 안 된다， 소문은 내지 않 으면서 일을 많이 하는 
- 것이 당원 들이니 등 무들은 실천 투쟁을 통해 당성과 애 국심을 과시 하라고 ᅮ ' … 




：그 온성 지구에 당 조직이 나온 것은 국 내에서 당 건설의 기초를 축 적하는 돌 파구로 
되 었으니 국내인 민들의 반일 투쟁을 떠 밀어주 는테서 중요한 전환 점으로 되 었다. 온 
성지구 당 조직의 활등에 의하여 육 웁일대 에서는 대중의 의 식화， 조직화 과정이 빠 

^■%!iia— rfrt^ p _ 반일 투 iotimi ᅵ― - - ~~7 
대중이 우 e ᅵ를 따르 게되고 혁명이 새로운 양상을 띠고 고 조되자 이 일대에 와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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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파의 세력을 늘 이려고 돌아 다니던 최 창익도 고향을 떠나 서울로 팥 아나버 51 었 

다. 해방 후 그가 그때에 있은 일을 우^ 에게 솔직히 실토하 였다. 온성이 고 향이기 
때문에 거기에 옘 앨파가 들어간 줄 알 았는테 정작 가보니 우^ 세력은 없고 길팀바 
람이 들 어왔습 디다， 그 바람이 어 떻게나 세게 들이불 었던지 온통 김일성 동지네 판 
이더란 말입 니다， 김일성 등지의 연세가 많은 줄 알 았더니 사 람들이 이야기 하기를 

그 런것은 아니고 20 대 청 년인테 드 세다고 하지 않겠습 니까. 그래서 내가 한번 찾 

Mj ^ ^ hji ？ 대 a u li in ii LI 

최 창익은 온성에 있다가 서울로 가버린 것은 우^ 가 종파를 싫 어하더 자 기네처 
럼 종파를 하는 사 람들과 타 협하지 않 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었다. 
ᅩ 나는 당 조직을 결성한 다음 그 자 el 에서 육웁 일대를 비룻한 여^ 지역의 공작원 
들과 지하혁 명조직 책임 자들의 회의를 지 도하고 귀로에 올랐 다. 나 룻배를 타고 어 

정 나루로 해서 강을 건넜는 13] ᅵ 오던 때보다 마음이 퍼그나 가벼 웠다. 일이 뜻대로 되 

고 보니 하늘 에라도 날 아오를 것 같은 기분이 었다. 사선을 해치고 모험을 하면서 조 

조 국에서 보낸 한 주일은 우 51 가 카 륜에서 제기한 혁명 노선이 만민이 접수할 수 
있는 을은 노션 이라는 것을 실증 해주는 중요한 계기로 되 었다. 우^ 는 조국의 인민 

그 때부터 온성사 람들은 줄곧 우^ 와 운명을 같이 하 였다. s 2 -5 

두 만강을 무사히 건너간 나는 오 중화의 안내로 대안의 양수 전차와 장골을 거처 
연길현 조 양천에 이르 렀다. 조 양천은 용정과 합께 연길지 방에서 우 ^ 의 영향이 제 

^ 내 U1 ^ H 

조양천 에서는 역 섬지구 당 및 공청 비서처 성 원들인 마 둑한과 나일 동무가 활동 
하고 있 었다. 훗날 조 선인민 혁명군 당 위원회 위 원으로 활약한 임춘추 등무도 조양 
천에서 《봉 춘당약 방의사 임 춘봉》 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혁명 사업을 하 였다. 연길 
로 오기 전에는 학생사 건으로 피 검되어 감옥 살이를 하 였다. 그는 등의사 노룻을 하 
면서 역 섬지구 당 및 공청비 로서와 각 현 사이의 연락 임무룰 수 행하고 있 었다. ^ 
: 나는 그때 조양 천에서 처 음으로 임춘추 등무와 만 났다. 내 눈에는 젊은 나이에 등 
의 기슬을 터 둑해낸 그가 퍼그나 인상 적으로 보이 었다. 그의 등 의기술 때문에 항일 
무장 투쟁전 기간우 5 ᅵ유 격대원 들이퍽 을많이 입었다 .^ZT: f 그 ᅳ ZZ 

5.30 폭등과 8.1 폭동은 연길의 혁 명조직 들에도 많은 피해룰 주 었다. 여기는 돈화 
보다 적들의 테^ 가 더 심 했다. 혁명을 하던 사 람들은 위 축되고 등요 하였고 각성이 

부족한 군중은 《 공^항 rf^Pseet^ oi^^F^mLfc. ᅳ" 

ᅮ 나는 마 득한， 나일， 임춘추 등무를 비룻한 당과 공청의 지도간 부들을 만나 좌경모 
험 주의적 책등의 후과를 시급히 청 산하고 혁명 투쟁을 더욱 확대 강화할 테 대한 문 

^ ~n n ―" ^= 

1 내가 온성을 떠난 후 오 가자로 곧추 가지 않고 양수 천자를 거처 조양천 에까지 굳 
이 들린 것은 이 일대가 장차 우 e ᅵ가 벌이게 될 무장 투쟁마 당으로 될 것 이라는 전망 
을 내다 보았기 때문이 었다. 나 로서는 앞으로 벌 어지게 될 무장 투쟁에 대 처하여 온 
성과 왕청， 연 길에서 대중적 지반을 축 성하기 위 한기초 작업을 한셈이 었다. 
^"그 후 우 ^ 가 에상했 던대로 이 일대는 항일 전쟁의 가장 믿 음직한 근 거지로 되었 
다. -' ᅳ — ᅳ -" ᅳ ― ' ― ？ᅳ —'ᅳ ― ：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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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장 새로운 진로를 탐 색하던 나날에 



9. 이 상촌을 역명 촌으로 



ᅀ 시 한때 우^ 나라의 독 립운등 가들은 《이 상촌》 건설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그것을 
실 현하기 위 해여^ 방 면으로 애를썼 다. — ᅳ Z— 
--^Z ^이상 촌> 이라고 하면 누구나 착취와 압박이 없고 불 평등이 없으더 만 사람이 

ᅭ: 다같이 자 유릅고 행 복하게 살 아가는 그런 세계 (마을 ) 룰 연상할 것 이다. 오랜 91 적 
부터 우 근ᅵ 민족은 이런 유토 피아와 같은 세계를 꿈꾸어 왔다. ᅳ . „ 

비쇼닝^ ^ 들이 ayg^: 이 상촌》 건설 <| ᅳ ᅳ대한 주 5 은 만민이 유족 하고- 화목하 
고 평 화롭고 오 붓하게 살아 가려는 조 상들의 지향과 염원을 반영한 것 이라고 할 수 

mm -； ^ - = r ^ ᅳ „ * m " 

《이 상촌》 건^ 을 피 tta 그 1것=을 위해 ±g 노력 을 ^ g 대 ^ 적인^ ^ 

：： 안창호 였다. <€ 한일 합병^ 조약이 공포된 직 후중국 청도 에서는 안 창호， 이동휘 ，신 

듯11 ^ᅳ 유등열 등 g ᅵ 모 여 회ᄑ을 벌이^ gl_cj 기에서 안창호 7J ᄑ놓 g 것 a l^MM 
― ᅵ 《이 상촌》 건설에 대한 방안이 었다. 심중한 논의 끝에 독립운 등지도 자들은 미국사 
： ᅳ 람들이 경 영하던 대등실 업회사 (밀 산현) 의 땅을 사들여 그것을 개 간하고 사 관학교 
- ― 폐심 독 립군을 S 성하 7| 로: SFSXK 상촌》 들 만 #> ᅵ놓: ^3 기에 

서 자금도 톱고 인재도 키 우면서 독립 운등을 위한 인적， 물적， 재정적 기초를 마련 

내― ᅳ niAr,-^difti-)rrr 3 ^ ᅳ^— - 1 - ' 

이 계 획 이 유산된 후에 e © 창호는 여례해 ger 짜 91 상^^ 에 한」 xm 

을 마 련하고 적당한 후 보지를 물 색하기 위해 고난에 찬 노력을 하여 왔다. 그가 <€이 
y 상촌》 건설에 이처럼 큰 심혈을 기울인 것은 《실 력양 성론》 을 물질 적으로 뒤받침 

1 ^ 찧 있 는― ^ga^ 의 획 필요하 다고^ 긱 • ^ ^affl^ L ᅳ 1 ^ 

■ COl^pPl &설하 ^쫓? 도^^ 사^ 운 ᄐ 등에 Apfj 의 % 조로 되 어있었 Q 
것 같다. 황 무지를 개 척하여 농장을 만들고 무관 학교의 설 립으로 실력 양성의 소박 

^ 꿈을 ： 실현하 ^고 했던 민족 주의: 들^ 적지^ 완다 ᅡ ― ^ ： 

r 1g— !^|| 촌도 그 ^:.., - i ： j^ iai w m un^ : ᅵ ^ , ：： 「 ; j_ ᅵ 

요하 농촌을 처 음으로 개척 한것은 남만지 방에서 활 등하던 민 족주의 자들이 었다. 
송 석담， 변대우 (변창 근)， 김 해산， 꽉 상하， 문 상목을 비룻한 남만의 민 족주의 세력중 

쒜표 7「^ᅵ^향 ^로 방황 하다가 : 요^ 기^ J 보 gj^per 그 들^^ ^^이 상 

： 촌을 건설 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100 여호의 동 포들을 이주 시？！ 다음 외부 세계와 담 
- 을 쌓고 별 세상을 꾸 e ᅵ기 시작하 였다. 위에서 열거한 다섯 세대가 먼처 살 았다고 하 

ᅮ "여 그 한 고장에 오가 A^WM^UJ^L ： ᅵ "그 ^ 

그당시 길림의 문광중 학교에 다니는 등무들 가 운데는 고 유수와 오가자 지방에 
_ 서 온 청 년들이 몇 명 있 었는데 그들이 오 가자가 좋다는 말을 많이 하 였다. ᅭ 

ᅳ 그래서 나는 오 가자에 주의를 돌 근 ᅵ게 되 었으더 이 마을을 혁명 촌으로 개조할 결 

jAfil l\\ ■ 'll'tilrl 

1 1 H 가 등 만에서 오 가자로 간 것은 1930 년 10 월이 향쑤；^ 훤 ^동만 opf 무 §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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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쟁 준비와 관련된 큰 회의를 소집 하려고 하 였는테 당시 정세로 보아 그곳이 회의 
장 소로는 불합 근ᅵ 하다고 생 각되어 장소를 오 가자로 변 경시키 었다. 몇 E 등안 오가 
자에 물 러앉아 회의 준비를 하면서 경하여 혁 명화도 다그 치자고 결심하 였다. 가보 
니 듣 던대로 풍속도 좋고 인심도 좋 았다. 

이 고장 에서는 바람이 심하여 지붕에 기와를 올^ 지 못하고 진홁을 발랐 다. 염분 
이섞인 진홁을 바르면 비가 새지 않 았다. 오가자 사 람들은 담장도 홁으로 규 모있게 
쌓 았다. 진홁을 파서 메로 두드^ 다가 돌처럼 굳 어졌을 때 일정한 규 격으로 잘라가 
지고 담장을 쌓 았는데 그 S 게 만 들어낸 토피는 총알도 뚫지 못 한다고 그 고장 농민 

들이 장담하 였다. ^ — : 2— 스 스—— ：그 : — 

오 가자를 개척한 유 지들은 자 기들의 이^ 이나 주의 주장과 맞지 않는이 색적인 

사상 조류가 마을에 들 어오는 것을^ 로 혀 용하지 않았 Or 

그들은 농 민들과 합 심하여 진펄을 논으로 개 간하고 마을에 학교도 세 웠다. 농우 
회니， 청소년 회니， 소년학 우회니 하는 대중 조직도 내오고 촌공 회라고 부르는 자치 

기관도 내 왔다. 일본이 《한일 합병》 을 선포한 8 월 29 일이 오면 마을의 주 민들을 
모 여 놓고 《국치 일가》 를 부르게 하 였다. 일본군 경들과 중 국반등 군벌의 마수가 잘 
미치지 못하는 자기네 고장을 오가자 사 람들이 《천 국》 으로 여기 게된것 은조ᅭ 



오 가자의 주민구 성에서 대 다수를 이루 는것은 평안도 사 람들과 경상도 사 람들이 

었다. 경상도 사 람들은 남 만청총 계통의 a 앨파의 영 향밑에 있었고 평안도 사람들 

은 주로 정 영향을 받^^ ' ^ ― 



나는 평 안남도 출신 이라는 점을 고 려하여 오 가자에 가서도 카륜 에서와 마 찬가지 
로 경상도 사 람들의 집에 자주 머물^ 있 었다. 그 S 게 하지 않으면 경상도 사 람들이 



우 는 카륜에 있을 때 조선 혁명군 대 원들을 공작 원으로 몇 명 파견하 였지만 
이 오 가자에 와서 크게 맥을 추지 못하 였다. 고집이 세고 지반도 확고한 마을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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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대우 



유 지들을 설 복하지 MJMMm f u , T ,-. .... . 주 _ ..이 = 

여기서 내가 등 무들의 소개로 그 해 겨울을 보 냈다. 한두 주일도 아니고 몇팥등 
안이나 한 고장에 그처럼 오래 붙박혀 있은 것은 우^ 가 오 가자를 그만큼 중 시하였 

기 때문 이었다 1 ： ― ， : —- ― "ᅳ」 — .r-^^^^^^M 
우 e ᅵ는 오 가자를 중부만 주일대 에서의 민 족주의 세력의 마지막 보루로 보았 다. 여 
기에서 사업을 잘하면 오 가자를 농촌혁 명화의 본 보기로 만 들수있 었으더 그경험 
- i 에 토 대하여 만 주전역 과북부 국경일 대에서 농촌 마을들 을우^ 의 

,， ^ 
^ 우 e ᅵ가 혁명의 기본 동력을 노 등자， 농민， 근 로인헬 e ᅵ로 보고 그 

중 에서도 특히 농민의 혁 명화에 많은 힘을 기울인 것은 우 ^ 나라 

계급구 성에서 농민이 차 지하는 위치와 관련 된다. 농민은 우^ 나 

라 인구의 80% 이상을 차 지하고 있 었다. 간도 지방도 사정은 마찬 
가지 였다. 인구의 80% 이상이 조 선사람 이라면 그 중 90% 정도 
는 농민이 었다. 군 벌들의 박해와 지주， 고^ 대금업 자들에 의한 가 
흑한 수탈로 하 여 그들은 최악의 빈궁과 무권 근ᅵ 속에서 살고 있었 
으더 지대를 통한 착취와 함께 노비 라든가 노에 들에게 가 해지는 
것과 같은 경 제외척 착취에 의해 사 정없이 흑 사당하 였다. 조 
1 ^내에 사는 농 민들의 처지도 이와 비 슷하였 g 이것은 동 1대 
ᄈ 야말로 노등계 ^과 더 혁명에 가장 절실한 이 해^^ 
가지는 계 급이더 우^ 혁명 에서는 농민이 노 동자와 같이 주력 군으로 되어야 한다 

I v;ie LiiJi-Taui.. 



농촌의 혁 명화는 항 일무장 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축 성하는 사 업에서 선차 적으로 



= 공작 원들의 활 동으로 청년들 속에서 우^ 의 지향을 따 르려는 열망이 급속히 높아 
지게 되자 오 가자의 유 지들은 대통을 휘 두르더 요새 젊은 것들의 머 e ᅵ에 © 물이 들 
어 간다고 하면서 요 하벌에 사회 주의를 끌어 들이는 놈팽 이들은 뼈가 성하지 못할 
줄 알라고 으 름장을 놓았 다. 간도는 공산당 때문에 다 망했 다는데 그미친 바람이 
오가자 에까지 들 어오면 요하 농촌도 무사치 못할 것 이라고 말하는 유 지들도 있었 
^ -4- : - ―. ᅵ:^ —― I ᅳ ᅳ ᅳ 



서뿔 5! 서두르 다가는 유 지들의 대통에 얻 어맞- 



있 었다. 



청 년들속 에서는 등요가 일어 났다. 공산 주의행 진곡에 발을 맞 추어야 겠는데 영감 
-의 눈에 날 것 같아서 망설이 었다. 줏대가 좀 있는 청 년들은 유 지들과 엇 서나갔 



다. 



나는 공작 원들의 보고를 듣고 오 가자를 혁명 화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무엇 보다도 
유지 들과의 사업을 잘하는 것 이라고 판 e 하였 다. 유 지들의 사고 방식을 돌려 세우지 
않고 서는 오 가자를 《이 상촌》 건설의 혀황한 꿈에서 건져냁 수 없 었으더 요하농 
촌을 중부 만주의 본 보기농 촌으로 만들어 보려는 우^ 의 구상도 실현할 수 없 었다. 
유 지들만 돌려 세우면 나머지 사 람들은 우 가 할 탓이 었다. - " s 



그런데 우 ^ 공작 원들은 석 팥패 그 들에게 접 근하지 못하고 슬 금슬금 변두^ 만 
돌고 있 었다. 오 가자의 유 지들이 그만큼 간단치 않 았다. 독립 운동의 전적 에다가 학 
식과 이론을 경비한 영감들 이어서 보통 수완을 가지 고서는 그 들에게 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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었다. 그가 마을의 실권 자로서 유 지들을 조종하 였다. 마을 에서는 그를 《변 트로츠 
키》 영감 이라고 불 렀다. 사 람들이 그런 별명을 불인 것인 그가 트로 츠키에 대한 말 

을 자주 하였기 때문 이다. ᅩ— 씌; 스― ^ ： …：^ r; r ：： : ᅩᅩ: 투ᅳ그：:::: 

변 노인은 일 쩍부터 독립 운등을 하 느라고 국내와 만주 각지를 떠돌 아다니 었다. 초 
기에는 고향 한천 (평안 남도) 과 자성， 도 청거우 (임 강현) 등 지에서 학 교들을 세우고 

교육 활동을 하 였다. 그가 무장 활등에 관여한 것은 1918 년 임강의 모 아산에 근거지 
를두고 있 빨」, 군 부대에 들어가 있을 때부터 였다. 그때 그 Mtel / ᅵ 
의 아 버지와 연계를 가지 느라고 임강의 우^ 집에 자주 드 나들었 ᅳ 
다. 변 노인이 오지 못할 때에는 강진석 외 삼촌이 그와 아 버지의 연 

대 한독립 e 선전 부장과 민족 독립군 부 총재， 광복군 군 법부장 
경 제 1 영 장직을 거처 통 의부의 실 업부장 직까지 차 지하고 독립운 

등을 추켜세 우려고 동분서 주하던 그는 1926 년부터 군 직에서 물 

j 할철혈 a 렬빼 II 별^ 형틸 yv^i'i ^ 
이 노인이 한때 는공산 주의운 등을한 다면서 쏘련의 원등 지방에 
도 드나들 었다. 그 에게는 고려공 산당에 관여 했을때 받 았다는 푸 

튼뚜 g 의 : ^l^bagib — ― ^ " ᅮ - 「 

변대우 노인을 돌려 세우지 않 고서는 완고한 유지집 e 을 돌려세 
없 었으더 마을, 




혁 명화ᅮ 



없 었다. 



변달환 



트내가 오가자 Q| 왔다는 소식을 #2 p 우 희솬 업을 책임자 콘 변 노언의 아들 
변 팥환이 나 한테로 왔다. 그는 나에게 민 족주의 자들을 제끼고 오 가자를 《이상 
촌》 으 로부터 혁명 촌으로 만 들어야 겠는데 자기 아 버지룰 비룻한 마을의 유지들 때 
문에 아 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김 선생이 왔으니 이제는 완 고하고 쓸 모없는 영 



《티 "도 라니? 그건 어떻게 하자는 겁니 까?》 
변 달환의 대답이 아주 걸작이 었다. 



-T 《영 감들이 뭐라 건말건 우린 우^ 끼지 조직을 내오고 © 가 마밥을 먹 으면서 오 

가자를 사회 주쓰ᅡ^^ 자는거 요 3 : '-^ "ᅳ ― " " 



■ 《그 S 게 해서는 안됩 니다. 그^ 면 오 가자가 들로 쪼개질 수 있습 니다. 그건 우 

S1 의 ^M-mu Ami^Mmm ss— ᅳ —― 」 ―ᅳ - ― - ^ = 



《그럼 어떻게 하면 좋소. 오 가자를 저 낙후한 영감 들에게 맡길 수는 없구. > 
- 《문 제는 유 지들이 우^ 를 지 지하게 만드는 겁 니다. 내가 회장 션생네 아 버지와 



의사 업을좀 해 보자고 하는테 어떻게 생각 하십니 까?》 
변 달환은 그 누가 접 근해도 소용 없다고 하 였다. 그 등안 국민부 에서도 오고 상해 

임 시정부 에서도 오고 a 앨계의 공산당 재건위 원회의 인 물들도 와서 저마다 오가자 
에 발을 붙 이려고 애를 썼지만 모두 아버지 한테서 넁대를 받고 돌아 갔다. 어 지간한 
사람은 만나 주지도 않고 설사 상대가 녹록치 않은 민 족주의 거 두라고 해도 훈계를 
해서 돌려보 냈다고 한다. - 



《회장 션생은 아 버지가 우^ 아 버지와 친분 관계가 있고 또 회장 션생과 나도 구 
면이니 생판 모르는 남남 보다야 낫지 않 겠습니 까?》 고 했더니 변 달환은 벽 창호같 
은 자기 아버지 한테는 연고 관계도 통하지 않 는다고 하면서 몹시 난 처해하 였다. 변 

달환은 10 년 전에 우 51 아버 지에게 보내는 변 노인의 편지를 가지고 임강에 온 적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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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 나는 마을의 유 xip©] 늘 s 여앉군 »는 변 asot 테；: 서 여러날 《번뜨 르쯔 

첫 날에는 주로 변대우 노인이 말을 많이 하 였다. 올 방자를 를 고앉아 대통을 연방 
두드려 대는데 기상이 아주 도도하 였다. 김 선생의 아들이 와서 반갑 다고는 하면서 
도 나를 어 린아이 대 하듯하 였다. 말 끝마다 《너 희들， 너 희들》 하면서 훈시만 하였 
다. 인물이 잘나고 기상이 칼칼 한테다 이론 수준도 상 당해서 처 음부터 위압을 느끼 

그래서 나는 변 노인이 내 나이를 묻자 다섯 살 불쿠어 스물세 살 이라고 대 답하였 
다. 그 s 게 나이를 불쿠지 않고 열여 § 살 이라고 하면 그가 더욱 애송 이처럼 대할 
수 있 었다. 내가 나이에 비해 조 숙했던 것만큼 스물세 살 이라고 해도 의 심하는 사람 

- 은 없 었다. 그 당시 나는 어디에 가나 나이를 물으면 스물세 살 아니면 스물네 살이 
ᅭ- 라고 대답하 였다. 그 s 게 하는 것이 유지 들과의 사업 에서도 유^ 하고 청년 들과의 

^^ 빨 표 rii^m:L ᅵ ^ i - ᅳ. r . ^ 

나는 변 노인이 이치에 어그^ 지는 말을 하는 경 우에도 반박 하거나 중단 시키지 

않고 예절 i ᅳ차 근ᅵ 면서 참을 성있게 등 o 니 J U. ； = 

k-'WMi ' ^ 새 s 은 이들은 남이 열 마디를 f 면 한^ > 디:^ ᅡ듣지 뭇하고 ^^g] 

^^， 뭐요 하면서 g 집 a^a] ᅭ성 주와: 는: 말할 재미가 있다고 하 열케 』 = 
하루는 그 노인이 저벽을 차 려놓고 나를 청하 였다. 김형직 선생이 생존해 계실 때 
자기는 임 강에서 식사 대접을 많이 받 았는테 오늘은 자기가 변변 치않은 음 식이지 

！ ᅵᅵ ^1 A' l VJH i ' ni-yyu = 

ᅳᅭ포 노인은 나 이 야기를 나 누다가 불쑥 이런 질문을 ^다 1 ᄑ ^"^= 

《너 희들이 우^ 《이 상촌》 을 혀 물어버 5 ᅵ려고 왔 다는데 그게 정말이 나?》 L 

자기 아 버지가 공 산주의 자들을 제일 경계 한다고 하던 변 달환의 말이 를 ^ 지 않 

' : ^mC ~ x f"^ .； \ ᅳ ᅳ ― \ 7 F : ^ 

- 《《이 상촌》 을 혀물다 니요. 우^ 가 도와드 5ᅵ진 못 할망정 노인 님들이 공을 들여 

= 꾸 려놓은 《이 상촌》 을 왜 혀 물어버 el 겠습 니까. 우 5 ᅵ에겐 그런 힘도 없습니 다.》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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《음， 그 런가. 그런데 우^ 팥 환이를 필두로 해서 오 가자의 s 은 녀 석들이 밤낮 
《이 상촌》 이 어^ 구저^ 구 하면서 늙은 것들을 티" 도하고 우 ^ 동네에 붉 은기를 날 
릴 생각만 하고 있지. 소문을 들 어보면 오 가자의 청 년들을 움 직이는 지 도자가 성주 
라는데 길팀청 년들도 그 녀석 들처럼 《이 상촌》 이라는 걸 못마 땅하게 생각 하는지 
어 디한번 우 g 《이 상촌》 에 대한 견해를 솔직히 터놓아 보아 라.》 

《나는 《이 상촌》 을 나 쁘다고 보지 않습 니다. 이국에 쫓 겨와서 방 황하던 조선 
등 포들을 한 곳에 모 여놓고 오붓이 살아 보자고 꾸린 것이 《이 상촌》 이 겠는테 왜 
나 쁘다고 보겠습 니까. 아무 것도 없는 요하 진펄에 이런 정도의 조선 등네를 만들어 
놓은 것은 정말 대 e 한 일입 니다. 노인 님들이 마을을 꾸 g 느라고 수고가 많 았습니 

다.》 ― - = ^ : £그 ^ 

변 노인은 그 말을 듣자 흡 족해서 콧 수염을 쓰다듬 었다. 말투도 《너 희》 로부터 

mui m trMi^MMB^ T— —― ᅵ _ ： , _ ： — m: 도 , ᅳ ᅳ 

《그 러면 그렇 겠지. 자네도 이제 알 겠지만 우^ 마 을에는 경찰도 없고 감옥도 없 
고 관청도 없네. 촌공 회라는 자치 기관을 통해서 조선사 람들끼 5ᅵ 만사를 민 주주의 
적으로 풀어 나가고 있^ 말 일세. 이런 이 상적인 등네가 세상에 어디 있겠 나.》 ^ 
나는 이때 야말로 《이 상촌》 에 대한 우 5ᅵ 의 관점과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할 기 

회라; 2 생 i^m u^ 』 : : ᅳ ^^ ― l ： ^^^^^B 
《노 인님， 자치 기관을 꾸 려놓고 민주 주의적 방 법으로 조선사 람들의 생활상 편의 
를 도 모하는 마을을 건설한 것은 애 국적인 소행 이라고 봅 니다. 그 s 지만 이런 마을 

출건설 하^ 나라^ g 립 할 수 있 겠습니 - m 

올 방자를 를 고앉아 대통 을연방 두드 근 ᅵ더 위엄 을톱던 노인은 한 참동안 입을다 

들고 눈^ 만 썰 ^j^K^agp^^ lBHaa ^』 ᅩ^ r • ^ — 



： 독립은 못해. 자네가 내 아픈 곳을 면바루 건드 렸네. 《이 상촌》 이라고 만들어 
는 놓 았지만 독립 운동에 보 a 은 못주고 있지. 그래서 나도 고 민하고 있네. 《이상 
촌》 을 건 설해서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 진다면 일마나 좋겠나 ᅳ 



나는 때룰 놓치지 않고 《이 상촌》 건설의 혀 황성을 논증하 였다. 나라룰 ^햇 "긴 
민족이 이국땅 에다가 《이 상촌》 을 건설 한다는 것은 불 가능한 일 이다. 노인 님들의 
노 력으로 오 가자가 다른 고장에 있는 조 션인부 락보다 더 살기가 편한 동네로 된 것 
은 사실 이지만 그 렇다고 조선사 람들의 이상이 해결되 었다고 볼 수는 없다. 우^ 민 
족의 이상은 왜놈도 없고 지주도 없고 자 본가도 없는 독립된 조 국에서 착취와 압박 
을 모르고 살 았으면 하는 것 이다， 그런데 지 주한테 빚을 지고 살면서 이상 적으로 산 
다고 말할 수 있 는가， 왜 놈들이 만주로 처들 어오면 오 가자도 무사치 못할 것이다 
일제가 만주를 먹는 것은 시 간문제 이다， 왜 놈들은 조선 민족이 이상 적으로 사는 것 

을 바라지 않 는다고 하 하 M ᅳ Z - i f ᅳ -- = 



<c 그러니 ^이 상촌》 이고뭐 고다집 어치우 라는건 가?》 - ] 

jl^^S^ rr!iaiMBill,_HP]-^ 기 i. :l a#,fejd ᅳ쇠 = _ 

== ^r?a^ oi 마을을 현상 홈| 나 하면 aT 조용히 찰아가 ^joiapl 아니라 조국꽝 
복을 위해서 싸우는 마 을로， 혁 명하는 마을로 개조 하자는 것입 니다. > ^ ᅳᅳ ― 



ᅭ 《그 러니 오 가자에 사회 주의를 퍼뜨 e ᅵ겠 e 말 이지. 그건 안 되네. 난 사회 주의라 -4 
면질색 이야. 기미년 여름에 관 전에서 자네 아 버지가 공산 주의운 등에도 방 향전화 ■ 
를 해야 한다고 말 씀했을 때 우^ 는 다같이 그 뜻을 지지 했네. 그런테 그후 고려공 .」 
산당을 따라다 니면서 보니까 공 산주의 자들이 라는게 말짱 미친 놈들뿐 이더란 말일 
세. 그 놈들이 하는 짓을 보면 전부 종파질 이야. 그 다음 부터는 공산주 의라는 말만 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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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장 새로운 진로를 탐 색하던 나날에 



들어도 오한이 나더 군.》 

변대우 노인이 고 려공산 당에서 받은 푸른 당증을 꺼 내보인 것이 이때 였다. 
% 《성 주가 혁명을 하 느라고 아무^ 애를 쓰더 돌아 다녀두 이런 당 증이야 없겠 

^^^^ ： ' ᅳ — ᅳ ᅳ；— ： ᅳ ― ' - ；- ᅳ '^^^B 
ᅭ :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나를 년지시 처다보 았다ᅮ ᅭ —. „ 

- 나 는그당 증을펄 처보다 가양복 주머니 에일른 집어넣 었다. - - 
뜻밖에 그런 일을 당한 노인은 어안이 벙 벙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나를 처 다보기 

― \ 《종 파질을 하다가 망한 고려 공산당 당 증인테 좀 두고 보겠습 니다. > 

노인이 당증을 돌려 팥라고 할 것 같 았는데 그^ 지는 않 았다. 
s\ 그는 자 네들이 오 가자를 혁 명하는 마을로 개조하 겠다고 하는데 특별한 방락이 

나는 강 싫^ 툰, mi 도산， 카& 고 s 슛ᄍ 등의 마을 들을. 어 * 게 -혁명 %a 였ᅳ ^ 들 

ᅳ^ 노탉 p g(#atf 매 %^의 깊게 ^ 었다. 그는^ 혀 내 이 야기를 둗더니 ^ 지- 네- 
ᅳ 들이 말하는 것을다 들 어보면 스탈린 주의자 들인테 나는 반대 안하네 . 그^ 나 스탈 
만 스탈린 이라곤 는ᅳ ᅳ 트 s 츠키 의 t 말 쉈 a?^l 》료1고 하 g 

= 그 렇다고 그 7t 맑스 — 레^ 의를 호대 하 는 것 같지: : ^= 
^ ᅭ ^ 그가 트로 츠키에 대하여 아주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. 내 ― 

^^^g 산 주의: CTig 에 프하는 사 람들도 많이 상대하 S3 만： 표로츠 키들 

ii 'apffr iiwm "j'lBF 'i Jj - 
^ ― 나픈 3:3 이 i 소무도 상 #i 혜 노 . 물^ 다 . — 숙 | _ j —ᅳ : 
' 《노 인님께 서 는 트 로츠키 를 그처 럼 승배 하는 것은 무엇때 문입니 까?》 ― ^ 

S' 《나는 사실 트 로츠키 룰 승배 하지 않네 fxi 통 w^&mi wmmM 큰 |S} ^mm 
을 승 배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^ 는거 네. 트로 츠키면 트로 츠키고 스 탈린: 

"«igflerm^ 이 XI 지금 젊은것 들론' 쩍하는 "^나 3 사 S 들의 명 를 끄 집어내 * 고ᅮ 

무엇이 이 s 다 저 s 다 하는테 그게 무슨 그^ 대 e 한 것 인가. 스 탈린의 명제가 어떻! 

」 계 키 와ᅩ 어 것으 편 러 사람들 이^^ 말이 지조선 사 람이ᄑ 
^ 선 의 i 을 가: %고 제 하기 우] 해 야할 게 아닌 f yv = 

m … 7 노인의 말에 일 ^ 가있 었다. 더# 등챦" <변흐— 로 영^ h 이야 기를 I 나누휸 - 
: 과정에 나는 그가 보통 노인이 아 니라는 것을 깨달 았다. _ r : = , 

우 끗ᅵ 는 처음에 흑시 이 노인이 트로츠 키파가 아 니겠는 가하는 의흑도 가지 었다. 
트로츠 키파는 아닌테 종파 싸움에 신물이 나서 청년 들에게 한번 경종을 울 5ᅵ 는 것: 
이라고 판 e 하였 다. 너 희들은 맹목 적으로 이것도 승 배하고 처것도 승 배하는 식으 
로 살아 가서는 안 된다， 무엇 때문에 ^시 아가 어 떻소， 스 탈린이 어떻소 하면서 남의 
' 나라의 말만 하 는가， 매사에 ^시 아의 본을 따라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 은가， 노인 

^^^geT@sias^Kn 하 는 © 명 이 런것이 었다. 요컨테 제 정신을 가 xjif: 

냈 ffliv [ - ᅳ ^ ' r: . * 「 그 ^^z^ 

^ 끟 g 는 ^ 사환^ )1 하는 일^^ # 하지 않네. 내 아들의 일에 대 해서도 상관하 ― 
ᅳ 지 않네. 우^ 팥 환이가 무엇을 하건 그것은 자 기에게 달 렸지. 그 S 지만 젊은 사람 

들이 자기 일도 없이 남들의 명제를 S 목적 으로 외워 가지고 다니더 거 들먹거 는 - ： 



것과는 기어코 해보 겠네. 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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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는 노인의 이 말을 듣고 종파 주의， 사대 주의， 교조 주의를 시 종일관 반 대해온 
우^ 의 입장이 을았고 자기의 힘을 @ 고 자기 인민의 힘으로 혁명 투쟁을 해 나가야 
한다는 우^ 의 견해가 을 았다는 것을 확 신하게 되었다 ᅮ그느 느그^ ^：그 

다 음날은 변 대우노 인보다 내가 더 많은 말을 하 였다. 나는 카륜회 의에서 우 끗ᅵ 가 
채택한 노선을 두고 구 체적인 설명을 해주 었다. 새 형의 당과 군대를 내오고 사상과 
신앙， 재산 정도， 남녀 노소의 차이를 뛰 어뇜어 각계 각층을 망 라하는 반일민 족통일 
전선을 형 성하고 2 천만의 항 전으로 나라를 되찾 

아야 한다는 나의 말에 노인은 강한 충격은 받은 ― — ᅳᅳ "~ 

것 같 았다. 노인이 반일민 족통일 전선을 무으려 
는 우^ 의 의향에 대 해서는 쌍수를 들어 특별히 

PK/istPn ᅣ. ■ 

변팥 환이네 부자는 들 다 안해가 없 었다. 노 
S 딸이 천^곤^녜 고 fixi vi 년 iviuri 

^^^a^^i - --\ ~ J 1 —― ^ 3 ^ 플 

나는 알맞은 배 우자를 수 소문하 느라고 동 문들과 의논을 거 듭하던 끝에 오가자 
근방 농 촌에서 심 씨성을 가진 여자를 물 색하여 변 팥환과 짝을 무 어주고 우^ 사람 
들을 동 원해서 혼 례까지 치르어 주 었다. 총각의 몸으로 나많은 사 람들의 중매룰 서 
자니 주제^ 는 일 같기도 하고 좀 쑥스 럽게도 생각되 었지만 정작 그들의 혼사를 치 




오가 자에서 쓰던 책상 



르고 나서 동네 에서도 모두 자기 일처럼 기 Hfl 하더 큰 일을 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 



이 일로 해서 우^ 는 마을 유 지들의 신임을 더 받게 되 었다. 



ᅮ 어느 날 변 달환은 나를 찾아와 자기 아 버지의 등향을 전해주 었다. 아 버지가 마을 
유지들 앞에서 《이 제는 우^ 를 대 신해서 《이 상촌》 을 맡아줄 임자가 나티" 났다. 
성 주네가 그 임자 이다. 그들이 하는 식이 사회주 의라면 우^ 도 마 음놓고 받 아들일 
수 있다. 성주를 나어린 청년 으로만 봐서는 안되 겠다. 우^ 들은 늙었고 시 대에도 뒤 
떨어진 고 물딱지 들이니 젊은것 들에게 오 가자를 통채로 떠 맡기고 성 주네가 하는 일 
을 힘^ 돕기나 하자》 고 하 더라는 것이 었다. 다른 유 지들도 우^ 의 주장이 다 을다 



이런 등향을 서 나는 변 노인을 디 세혁행 1 — ' ― .t# 

《고려 공산당 당증을 돌려드 근ᅵ 려고 찾 아왔습 니다》 라고 말하니 노인은 그 당증 

거 a 떠보지 2 않고 ^기한 는 fw^!_ 물건^ 이 i 요 고―하 였 디' j 

필 요없다 니돌려 줄수도 없고버 쾰수도 없고야 e 이었 다. ᅭ r 

I ᄈ증은 우리 등무들 손에 뼤 S Fr . 】■ ― —-- = 



™ 조국이 해방된 다 음해인 1946 년에 평 양으로 찾아온 변 대우노 인에게 그 때일을 
이야기 했더니 노인은 깊은 감회에 잠긴 ^ 쓸 쓸하게 웃 었다. 그는 북조선 전체가 하 

나의 이 상촌， 이상천 국으로 된것 을보니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하면서 오가자 
에서 우 ^ 가 만나던 때를 회고 하 였다. 그때가 노인이 67 살 되는 해 였다. 나를 만난 
그 해에 노인이 길림시 이통 현에서 별세하 였는테 그 슬픈 소식을 나는 퍽 후에야 들 

매14—.ᅳ： ᅵ ^ t .」셰 ― 썬 jff ^ , [-^ ᅳ:： ,M 

변 노인의 아들 변 달환은 오가 자에서 농 민등맹 책 임자로 활약하 였다. 그는 우 ^ 
의 지 도밑에 반일 투쟁을 하 였다는 《죄》 로 1931 년부터 여러 해 동안 신의 주형무 



소에서 감옥살 이를하 였다. 



제 4 장 새로운 진로를 탐 색하던 나날에 



― 오 가자의 혁명화 f ~ 위한 ᅵ돌파 구ᅳ는 이렇게 열 3 었다. ^^^^^^^ _：：^ 

유 지들이 그 다음 부터는 마을에 와 있는 조선 혁명군 공작 원들을 다르게 대하기 
" 시작 했다. 색다른 음식을 해 놓고는 경쟁 적으로 우^ 를 청하 였다. ^ ' 

- 나는 오 가자를 혁 명 화할 때 중국사 람들을 쟁 취 하기 위 해 서 도많 은노력 을기울 
이 었다. 중국인 유 지들을 쟁 취하지 못하면 우 근 ᅵ가 중 부만주 지방에 맘놓고 발을 붙 

ᅳ 일 수 없 었다. 그^ 므로 우 5ᅵ 는 그가 설사 지 주라고 하여도 포섭할 여지가 있으면 

그 당시 오 가자근 방에는 조가봉 이라는 지주가 살고 있 었다. 그가 한번은 땅때문 
― \ 에 다른 고장의 지주와 싸 우다가 그 지주를 재판에 걸기로 결심하 였다. 

그런테 조 가봉은 고 소장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 애를 먹고 있 었다. 그 지주의 아들 
^ 이 도 회지에 가서 중 학교를 졸업하 였는테 그도 고 소장을 쓸 줄 몰 랐다. 아마 그가 
ᅭ: 중 학교에 다니었 다고는 하지만 건팥을 부 5 ᅵ더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모양이 

LhiM 쮀 빼. - A_- : ^ ᅳ ― ᅵ.. ^ ： ] - - --..- -=== 

조 가봉은 오가 자에서 한의 노룻을 하던 김해 산에게 고 소장을 써줄 인물을 한 명 

g^g^^^W 51 ^ 다. — T ― x ^-ᅳ 

『3^을 받은 김 해산이 하루는 나를 찾아와 곤소 줄 아는 가고. 
^= 우 g 가 지하 SB 활^ 을^ 던. 그 당시 중국? ^는 일반주 학^^ gglj 
：： 위하여 편지， 제문， 고소장 같은 것을 쓰는 방법을 서슬한 참고 서들을 쩍어 냈다. ᄃ 

■ 김 해산을 따라: 조 가봉의 ^ ᅳ에 가니^ a 1：는# 국음식 읗 feS 나 M 잘 Sp^fl 
^ ^m^s tfgol 걸게 된 사연을 장 시 간 이야기 하홧 ， 

그 1 1 ' 는 지 주에게 중어 g^fc ^ga 을 써주고 현에 까지 파 라나가 재^ 1 ᅵ서 a 

- - 7 i 도 록 Jis^ 서 조종 sra 다ᅮ s^^^l s*sa 을가지 it 재 판에서 이기 s 다. 

그때 fLTT 쳬 판에서 졌 #판^ ᅳ 땅을 떼였을 것 ^ u. 7 
' 그 후부터 조 가봉은 김 션생이 공산당 패라고 하는 것은 새 1： 간 거짓말 이다， 김선 
^ 생은 공 산당패 가 아니 라 이높 좋은 사람 o| 다， gsfif 아 # 더 라면 에^^ 
뻔 했다고 하면서 나를 절대 적으로 옹호하 였다. 그 지주는 명절 때마다 나를 초청하 
^j^gg 음^^ 하군 하였 1^1 - 

ᅩ f ᅭ in 는 조째 의„ ^：하^ 거기^ 찾 으} 오는 많은 중국인 유 p 들과 낯# ^히 

고 들어] 게 g 제 국주의 다 ^ - f ^ = 

_ ^ 그 때부터 오 에서의 나의 mi^s 들이 #fftsi 고 I 조선인 학교의 ：운 합법 

^ t# 었으더 이 일대 에서의 우^ 의 혁 명 투쟁지 gfo] 화되 7b4 작 ^ ^ i\ = 
: " 우^ 는 유 지들을 돌 려세운 다음 대중 e 체들을 혁명 적으로 개 편하는 사업에 달라 
" .jgMBB. ᅵ' ， : .— ᅳ ^ r ^ ： = 

면저 청 년회를 반제청 년동 1 S 으로 개편하 였다. 청 년회도 처 음에는 민족주 의영향 
하에 있 었다. 조선 혁명군 소조가 오 가자에 간 후 청 년회의 핵심성 원들이 좀 개명하 
ᅳ 였지만 아직 모든 면에서 민족주 의적인 잔재를 완전히 청 산하지 못하고 9J 었다. 우 
= 선 투쟁 목적과 과업이 명백치 않 았다. 회 원수도 적 거니와 사업 방법도 올게 서있지 
않 았다. 활동은 없고 간판만 있는 유명 무실한 조직 으로서 청년 대중을 묶어 세우기 

ᅳ 위한 사업은 거의 하지 않고 있 었다. 오가자 지구는 105ᅵ， 20근ᅵ ，지 어는 605 ᅵ 떨어 
마 을^ 로 이 루어^ 있었^ i ！ 면회는 어느한 마 을에도 지부를 두고 있지 
ᅳ 않았 다. 이런 사 정으로 하여 청년 조직이 대 중속에 발을 불일 수 없었고 청년 대중을 

IJ i I'll il m ' 수 1 ' /'Hj^ffl ； ' 

" " 일부 사 람들은 청 년회를 당장 반제 청년등 로 ^e^s !i 다:— 뾰 쳥@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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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<€이 상촌》 을 혁명 촌으로 



들이 아직 민 족주의 자들의 영 향하에 있고 또 청년 회에도 일정한 기대를 가지고 있 
는 실 정에서 그들의 정치 사상적 준비 정도를 고 려하지 않고 무 혁대고 기성 조직을 
새 조 직으로 개 편하는 것은 무 한 것이 었다. ᅳ^ ᅳ ᅳ - ： —ᅵ됴 그ᅩ： ᅳ 

조션 혁명군 대 원들은 청년회 간 부들과 함께 여러 부 락들에 나가 반제 청년등 « 을 
내오기 위한 사 상등원 사업을 하 였다. 그 과정을 통하여 자연히 우 3 의 혁명 노선이 
청년군 중속에 침 투되어 갔다. 나도 매 일같이 청 년들과 담화를 하 였다. 

이런 준비 Q: 계를 거^ 우 근ᅵ 는 삼 성학교 교 실에서 오 가자반 제청년 등횅을 결성하 
였다. 등 S 은 각 부 락들에 지부를 두 었다. 등 S 위원장 으로는 최 일천， 조직부 장으로 

는 문 조양이 선거되 었다. ：크ᅭ ： ^소 ^ 스스 ᅭ i^Zzz 그 

그 후에 농 우회가 농민등 S 으로 개 편되고 소년학 우회가 소년람 험대로 개 편되었 
으더 남만 여 자교육 연합회 오가자 지부가 부 녀회로 개 편되어 오가 자대중 e 체들의 

^^^^ 전환 0^^^^^} 했다. ― , ,느 ᅳ —― ᅵ , 

개편 후 각 조 직들은 새 성 원들을 많이 받 아들이 었다. 오 가자의 거의 모든 주민들 ᄐ_드 Z 

이 해 당 ; } Ti l rk^ fl 망라 ^ B 치 생활을 하게 ffif!^ - ，^― _ ᅳ Si 

우^ 는 지방자 치행정 기관인 촌 공회도 혁 명적인 자치위 원회로 개편하 였다. 오가 ᄃ ：ᅳ 1 ： ᅳ 
자의 l^gp 이 p 공 내 온 것은 1920 년대 전반기 였다. 촌공회 는경제 교 육^ _ , 

업을 기 본흑& 하면서 중국 ag 들과 상사 ma 찌룰 맺: i LiM 에 도자 판 매— - i 

소^ "ᅭ 같은 기 s 총두어 농 민들의 생 활상 "i 1 iffef 췌§. - ^ \ ' ^ -== 

# 가자 사람들 ^ 촌공 회일군 S# 군^ 0[ 없으! ^ 청 백하지 못 하례^ 노골적 으 ^^ 5 : 

s 비 난하 a m^g ― ,： ᅳᅳ w £ —ᅳ ᅳ뜨 . : ~ - a ^ —― ― ■ — j 

나는 농민 a^i^ 담화 과정에 촌 # 일 ᅳ공 주영도 자판태 소로부 a 등 이 요^ : 
는 일부 식료 품들과 생 활필수 품들을 농민 들에게 골고루 배정 해주지 않고 사^ 사욕 ' —— 
을 추구 하면서 뒤로 ^돌근 ᅵ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 었다. 사실 여부를 확인 하려고 공 = 
주령에 사람을 보 냈더니 그도 돌 아와서 촌 공회가 썪 었다고 하 였다. 촌공회 일군들 - 느ᅳ 

이 농 민들한 돈을 남용하 0T3} 기 배^ 짊 우고 ^는 ^Ql^iufri1.jl f^m ^= 

I 플 _ - 1 ^-： - L -- - " ^-^ v :; ― 1 

촌공회 사업은 그의 촌장 혼자서 주 관주의 적으로 처 5 ᅵ하고 있었 으므로 독 e 이 많 1ᅳ ᅩ 
이 작용 하였고 대중의 의사도 무시되 었다. 대중이 참 견하지 못하 다보니 촌 공회안 ᅳᄅ : ᅳ 
에 무슨 혀물이 있어도 다# ——사 람. 를 훈 -알— 수" ！쒜 되어 었다. 차 활 월^ --^ = 

새도다 혁명적 으로개 편되고 있는형 편에서 종래의 조직기 구와고 루한사 업방법 = ^ 

을 가 치 life 촌 공회^ 대중의 요^ 에 맞계 그 ^^^^ 다. - " : - r '으 = 

우 ^ 는촌공 회간부 들과각 부락촌 장들， 농민동 S 위원 장들이 참 가하는 협의회 I ᅮ ' 
를 열고 촌공회 사업을 총화하 였다. 그 협의회 에서는 촌 공회를 자치위 원회로 개편 "ᅳ ， 짷―ᅳ 

mwf:^ . .. , \： —，― ： ^ 」표 M , 획」 - 

자치 위원회 는우^ 의의도 대로주 관과독 e 을없애 고민주 주의를 최대한 발양시 ■ 

가ᅳ ft'^ll /M -i H *1 HI \A \^A ^^^= 

우^ 는 m\ 위 원회 산하에 있는 # 주영 $ 자판매 사업 에 도 ^ a 싶 a Ma 었 다 ^ ^ 

가자 농 민들이 쌀을 팔자면 마차나 소달 구지를 끌^ lOOS] 밖에 있는 공주령 에까지 드ᅳ ： 

7}Q\ 하 였다. 쌀값 g|£§ 어질 4 에 적당? #장 소에 ^음. 보^^ 두 Qij^^^' gMf" ； ^ 
tfl 파는 것이 경제 : 적이었 그런 It 골주， 에는 ^7}한의 농민 ：！: 이 쌀을 맡길 g 히 좋 [ 

장소가 없 었다. 보관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값을 따지지 않고 아 무테나 망탕 쌀을 팔 ᅳ ᅵ ^ 

아 버라군 흐월 다 fbmli 단을 없 애려고 siKf 의 * 민 s^i 9 !7\i^ 을 on- ' 기 u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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― 우^ 는 오 가자의 대 중조직 성원 들중에 서 가장 평 판이 좋은 사 람들을 도 자판매 소 

에 파견하 였다. 조선 혁명군 대원들 가운 테서는 계 영춘， 박 근원， 김 원우와 같은 사 
^ 람들이 판매소 사업을 도 와주기 위하여 공 주령에 파견되 었다. 우 근 ᅵ가 도자 판매소 

- 를 장악한 후 이 판 매소는 농 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 해주는 합법적 상업 기관으 
S 로서의 기능을 수 행하는 것과 합께 혁 명조직 들과의 연계를 보장 해주고 조선 혁명군 

- 에 활등 자료를 대주는 공 개되지 않은 사 명까지 감당하 였다. ᅮ : ' ᅳ 

- 우^ 가 촌공회 를 자치 위 원회로 개 편하고 그 산하에 공주영 도 자판매 사와 같이 혁 
명 을돕는 합법적 상업기 관을내 온것은 1930 년대 초의 혁명투 쟁에서 하나의 경험 

： 이 었ᄑ고 말 tt^j ^ -- ： ᅳ 느그^ 크 

우 땋ᅵ 는 오 가자에 있을 때 만주의 여^ 지역에 공작 원들을 파 견하여 조 직들을 확 
― 대하고 활등 판도를 넓혀나 갔다. 그때 공작 원들은 카이루 (개로 ) 지 방에도 여러 명 
ᅳ_ᅳ 파견되 었다. 《^ • ᄃ》 출 신이고 화 성의숙 졸 업생인 박 근원도 그 일대에 가서 일 

마등안 활 흥 하열^. . m ― - --^i^.- 

문명 세 계 (^^^f%| ^ 카아 ^} 람들은 ᄐ나도 치료대 책을세 우지 f f }고 
신에게 빌기만 하 였다. 그래서 우 51 등 무들은 그곳에 같 때마다 약을 가지고 가서 
~~T^,u 사람 들에게 주군 : aSM iL 효과가 아주 좋 았다. 그 후부터 카이 루지방 에서는 

-： ^ra^ gs Bffg「iiKp 훼 ff'^ 월 ᅳ i --- "1= 

호리 는 조^ 책 임지고 $^ 는 사， 의 정 , 무수^ -높 ofef 위 #}여 4^ 
를과 폭 심^원 ᅮ들을 망 라하는 강습 을조; 직 하 ^^ ᅳᅳᅩ a - 

_나^ 차 광수， 계 ,^§?*：&„ 함께 4^ 두세 시간씩 엇바 T:g7} 더 ^ 륜회 § 

： ： ᅳ^ 에서 제시된 주 체적인 혁명 노선과 전락 전술적 방침， 군중속 에서의 정 치사업 방법， 
조직을 확 대하고 질 적으로 강 화하는 방법， 조직성 원들에 대한 교 양사업 방법과 그 

I "들와 /^^^ 을: 지도 하늗^ "g ^^^BB 하 였다. 포 ■ 

우^ 는 강습이 끝 난후에 호조 직책임 자 를을 쮀 ?a ᅳ흖니 ^에 ^^^ia_a 
오는 방법， ^심을 육 성하는 방법， 분공을 주고 총 화하는 방법， 회의를 s 행하는 방 

Km . Pfggfe^pg 등여— 러 가 jf 사업 #법^？ 워 ^ ^g^ 
^ 오가 자의^ 들^ ^을 가； g 고 s 중 속으로 들 어갔 디 b^s jrT " L . 
― gefe: 오 까자 인 민 들^^ i 등 t^g 교양, '데 도 많^^ 기울이 었다. ■ 

^ ^ 선 [에 선 차적인 ^I'nfflUF f^,- - - 두：ᅮ 」 

~ ᅮ 우^ 는 조선 혁명군 대 원들과 지 하조직 성원들 가 운테서 유능한 청 년들을 선발하 
「 여 삼성 학교에 교 원으로 배 치하고 그들이 주등이 되어 학교의 교육 내용을 혁명적 
으로 개 편하게 하 였다. 민 족주의 사상， 봉 건유교 사상을 설 교하는 낢은 학과 목들이 
폐 지되고 정치과 목으로 새릅게 선 정된것 도우^ 가직접 학교룰 운 영하기 시작한 

삼 | 학 교에서 월사^ 이 폐； g 것ᅮ도 ^^bf^g^i? 유지비 

는 자 취위원 회에서 대주 었다. 취학 연령에 해 당하는 오 가자의 모든 아 이들이 그 해 

- "겨울 부€ 월 사금을 내 = ^Hlf.MiJ I Mi jJI A ^ ^ - ^= 

^ ^^Wm^ •S^RfQfljfil 의 무적인 면비 교육에 대한 조항을 하 t|p 
기는 하 였지만 사실 조선의 공 산주의 자들이 무료 교육을 처 음으로 시 도하고 실천에 

^ ^a r a 은 ^수， ᅭ 카륜， 오가 xf 해서^ . 오 가자의 삼성 학교는 카륜의 s 명 학교， 
ᅳ 고 유수의 삼광 학교와 더불어 우 ^ 나라 교육역 사에서 첫 면비 교육이 실시 된의의 

^= 우^ 는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장 년들과 후녀 xfW^i. 해 1^1： 학에 1 ᅩ 힘을ᅭ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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넣^ 다. . — ―. ᅮ . . ᅳᅳ . - -. ᅵ —_ _ . . ：_； 

나는 중 심부락 뿐만 아니라 주 변부락 들에도 야학을 내오고 거기에 모든 청년들 

을 다 망 라시키 었다. ᅵ 오즈— ■ - ： ^ 

우 ^는 카 륜에서 《볼쉐 위크》 를 발 간하던 경험을 살려 오가자 에서도 《농 우》 

라는 잡지를 만들어 냈다. 《농 우》 는 농민등 S 기관 지의 역할을 수행하 였다. 《불 
쉐 위크》 가 좀 이 해하기 어렵게 씌여 졌다면 《농 위》 에 실린 글들은 농 민들이 보 
고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체도 간 결하고 평이하 였다. 《농 우》 도 《볼 쉬ᅵ 위크》 
와 마 찬가지 로 간도에 까지 배 포되 었다. 

우 끗ᅵ 는그때 학 생들을 통하 여 마을 사람 들에게 혁 명적인 노래를 많이 보 급하였 
다. 《적 기가》 나 《혁 명가》 와 같은 노래도 학교에 가서 한번만 배 워주면 그날로 

ui^ijffl^ tp \}, ᅳ 1 

오가자 에서는 우 el 가 무어준 연 에대가 있 었다. 이 연 에대가 계 영춘의 지도를 받 
으면서 삼성 학교를 거 점으로 활등을 잘하 였다. 나도 길림시 절부터 쓰기 시 작하여 



물후의 고^ 적명작 



꽂 끄ᅡ= 처녀 



에성하 4 




Hn J ᅲ 



l，* 사시 i * 사 시오어 —이 쁜 ^간꽃 향^！ "고 




H 갑고^ 아^ 다온 빨간 * 앓는 언마이 = 구하켜 정성 답아 



a LL ^ ᅵ- ！ ᅵ^ I ᅵ / I , ^ j 



+ * 사 시 * 바시 ± 이 * 이 * 빵^ 뭇 



2, 산기^ 에 핍 여피는 아 * 다 * 진먈해 

산 기슭에 피여 나는 딴* 홍빛 i! —구 * 

* 사시 i * 사시오 이 * 을 사시면 
i 2 맒온 가 i 에도 새 ^빚이 안지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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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장 새로운 진로를 탐 색하던 나날에 



- ： ^^ 최 으로 a 차례^ 습 까지: 본 《꽃 파는 Si4>^L 대본완 성작: 라 *m 

다. 대본이 완 성되자 계 영춘이 삼성 학교에 조직되 어있는 연극조 성 원들을 테 51 고 

- 우 e ᅵ는 10 월 혁명 13 돐기^ 일에 삼 성학교 강 당에서 이 가극을 공연하 였다. 

S ᅵᅵ 이 가극은 해방 후 오 햇동안 파 묻혀있 다가 1970 년 초에 이르^ 조직 비서의 지도 
r 밑에 우 근ᅵ 작가 에슬 인들에 의하여 영화와 가극， 소설로 각각 완 성되어 세상에 공개 

우 e ᅵ는 오 가자인 민들의 절 대적인 지 지성원 속에서 짧은 기간에 요하 농촌을 조션 
― \ 혁 명군의 믿 음직한 활등 기지로 꾸려놓 았다. 우 e ᅵ가 길 팀주변 에서도 농민 들과의 사 
업을 하고 장 춘근방 에서도 농민 들과의 사업을 하 였지만 오가자 에서와 같이 그 s 게 

-ir* 저히 농촌 a 혁ᅳ 해^ 적은 일쩍이 

ᅳ 우 ^ 가 오가 자에서 해놓은 모든 일에 대 해서는 국제당 연락원 김 광열도 경이적 

ihl o jgAR .... : ᅳᅳ ᅳ : 브 :: .，— "J 

우 e ᅵ가 독 창적인 혁명 노선을 내 세우고 자 주적인 방 법으로 혁명을 개척해 나가다 
트 !5iu 국 제당 ^^ 관심 가지고 ^ 리를 주시하 였다. 국제 ^^부 에 : 서 ^BA 
우 51 에 대하여 많은 논의 를한것 같다. 조선에 종래의 공산 주의자 들과는 전혀 다른 

세대의 혁명가 §이 나 npj ᅡ어느 파에 £소 속되지 않:^ 
：： 독자 적으로 활 동하는 세 력인테 군중 지반도 좋다고 한다. 그들에 도대체 어떤 사람 

' -5^41 -? 아마 호? ᅵ 심에서 ^원까 Xj^ 보낸 것 ^Sk - - 

^ ᅵ ^ 김 광열은 하 일빈연 락소에 갔다가 오 가자에 와서 우 5ᅵ 등 무들도 만 나보고 혁명조 

y ᅵ 나 ji 유^] a^i ᅡ나보 았다. 많 ᅵ은 사 람들과 ^fs^ 나# ᅳ만 » 
^ ^ 는테 우^ 가 하는 일에 대하여 고 무적인 말을 많이 하 였다. 그는 조선의 청년 공산주 
의 자들이 공 산주의 운등과 식민 지민족 해방투 쟁에서 독 창적인 길을 개 척하고 있으 
-더그 과 정에서 적지 않은 경험을 쌓아올 렸다고 하면서 우 5ᅵ 가 내놓은 혁명 노션과 

S 방 xi a ᅵ ^Mj^ra .. - ᅳ ^ᅳ 

ᅳ 리끠반 일민족 퉁일쫓 ！선 노선에 필하여 JDI 주 놀 립"; C 생각 §ᄍ 연^ 원은 

^ᅳ 지금 국제 공 산주의 운등에 서 는혁명 의지지 자， 등정 자를 규정 하는테 서 심 각한 논의 

= 가 계 속되고 ^^당 ^feji 고한 민족 중의세 력들， # 교인 Xp 는 홧산 돌들과 
도손을 잡으니 @ 을 (j^」o] ^야 y 는가고 물 ~ 

^ , 나는 연락 원에게 소수 공산 주의자 들이나 노 동자， 빈 고농의 힘만 으로는 혁명을 
~ 할수 없다. 일제를 타도 하자면 중 간세력 까지도 다 등 원해야 한다. 다른 나라는 모 
: 르 겠지만 조선 에서는 대 다수의 민 족자본 가들과 종 교인들 까지도 다 외세를 반대하 
고 있다. 혁명을 팥과 와하지 않는 세력은 한 줌도 못되는 지주， 에속 자본 가들과 친 
일파， 민 족반역 자들뿐 이다. 나머지 사 람들은 다 동 원하여 거 족적인 항쟁을 조직하 
자는 것 이다. 조선 사람의 힘으로 조선을 독 립하는 비결은 반일을 하는 모든 세력을 

― ^^Stfa^ni mjitb grill ^'fer, ； ᅳ T 」 

i nj^ ^i g^xr 듣 고나서 《당 신은 고전에 구 애되지 않. 고 만 ^를 독, 

으로 처 51 하는테 나는 그것이 제일 마음에 든 다.》 고 하 였다. 그^ 면서 나에게 모스 

inLH ᅵᅵ ??Ufe ？ 1^1S1.^L1.. = 

^ ! g 신^ 도 7i^aa 한 사 천도 중요 하지만 공부를 해야 겠소. > 
ᅳ 그때 김 광열은 나에게 양복과 와이 서츠， 넥 타이， 구두가 들 어있는 트 a 크까지 열 
어 보이더 국제 당에서 당 신에게 큰기대 를걸고 재삼 권 고하는 것인테 그 권고에 응 

i 하는 것이 좋 겠다고 하 였다. 아마 그는 국 제당에 올라 갔다가 거기서 나를 설 복하여 



9. <€이 상촌》 을 혁명 촌으로 



모스 크바에 보 내라는 지 시를받 고온것 같 았다. ᅳ:」 ：ᅵ： ᅳ ᅳ ᅳ ：ᅳ— ： 

나는 김광 열에게 《당 신들에 나에게 관심을 돌 려주어 대단히 고 맙 지만 나는 등 
만에 나가 인민들 속으로 들어 가겠습 니다. 내가 쏘련에 들 어가서 흘 레브를 먹게되 

면 러시 아파가 될 수도 있 겠는테 나는 그것을 원치 않습 니다. 조선에 a 앨 파요， 화 
요 파요， 서 울파요 하는 파가 많아서 그 s 지 않아도 가슴 아픈테 나까지 그런 사람들 
의 전철을 밟을 수야 없지 않습 니까. 맑스 -레닌 주의는 책을 보고 공부할 작 정입니 

차 광수와 박 소심을 비룻한 나의 등 무들도 토로 즈에서 유학에 필요한 생활 필수품 
들을 다 꾸 려놓고 나에게 모스 크바에 가라는 권고를 한 적이 있 었다. ᅳ : —ᅳ 

나는 그 해 12 월 하순 오가 자에서 조선 혁명군 지휘성 원들과 혁명 조직책 임자들 
의 회의를 소집하 였다. 우 근ᅵ 가그회 의를소 집한목 적은카 륜회의 방 침을관 철하기 - 
위한 투 쟁에서 팥성한 경험과 교훈을 총 화하고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운 

gj^^^^^fc^ia^a. m^ y. - ― ： 'ᅳ시 ■ ― ― 

일본은 군국주 의쇠뭉 등이를 휘 두르더 국력을 총등 원하여 새로운 식 민지를 확보 
하 ： |^ 토룰팽 ^기 위한 침 락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 였다. 그 길에서 자애로 

다고^ g ᄑ as 가차 없이 소 ^£^|^^^^ ^^^^ , g ： 

우 e ᅵ는 일본이 만주를 치기 전에 등만에 나가서 진지를 차 지하고 침락에 맞설 준 ᅭ 
비를 하려고 하 였다. 등 만으로 나 가자면 중부만 주지방 에서의 활동을 총 화하고 무 

#투 쟁준비 g 필&한 대책을 ^ 짢 느하 g 다. ᅳ그렇 게되어 소집한 : 5f5! g 가자회 의§ 

a 다 , ᅳ.: ᅳ J — - ^= 

이 회의에 조선혁 명군의 핵심성 원들과 혁명조 직책임 자들이 다 참가하 였다. 간도 

와온성 ，종성 지 구에서 ^수항 을비룻 한많은 혁명조 직책임 자들이 령하 30 도의 흑 ' 

한을 무 릅쓰고 오 가자로 찾아 왔다. 서로 일굴을 모르고 지내던 슬한 청년혁 명가들 
이 이 회의를 계기로 면목도 익히고 정도 나 누면서 조션 혁명의 장래를 두고 진지한 L: 
토론을 하 였다. 회 의에서 초점을 두고 논의된 것은 등만 에서의 활등을 결정 적으로 = ： 
강화할 테 대한 문제 였다. 투쟁의 기본 무대를 동 만으로 옮 기려는 것은 우^ 의 확고 ᅭ : 
한 지향이 었다. 그것은 혁 명앞에 도래한 정세를 보아도 미룰 수 없는 문제 였다. 내 ― 
가 오 가자에 있으 면서도 동만을 잊 지 않고 동 만으로 나같 날을 초 조하게 고 대한것 ᅳ ^ 

은. 3 ^ 문이었 다 v ^ . 

,븡 나는 회 의에서 항일무 장투쟁 준비를 다그칠 데 대한 과업과 국제 혁명역 량과의 연 ^ 
대성을 강화할 테 대한 과업도 제기하 였다. 회의의 전 과정은 청 년학생 운동과 농촌 

지하 운등으 로부터 무장 투쟁단 계에로 이 행하여 적 들에게 결정적 공세를 가 하려는 : £ 

우 e ᅵ의 결심을 확고히 보여주 었다. 카륜 회의가 무 장으로 일제를 타 승하고 조국을 ― 
광복 하려는 조선 민족의 의사를 집 대성하 였다면 오가자 회의는 그 의사를 다 시한번 

^！] 하고 항일대 1 의 마^^ g 는 Xl TlgSHSgfflTg ᅳ r 1 = 

^오 가자회 의는카 륜회의 로부터 1931 년봄명 월구회 의와송 강회의 ，겨울 명월구 ！ 
회의를 거처 우^ 청년공 산주의 자들이 일 제와의 결전 장으로 가는 다 근ᅵ 를 놓 아주었 

= 우 e ᅵ의 청 년학생 운등은 1930 년에 이르러 마침내 무 장투쟁 도> 계에로 발 전하게 되 
었다. 오가 자는여 기에서 하나의 도 약대와 같은역 할을하 였다고 말할수 있다. T ] 
내가 오 가자를 떠날 때 문 조양이 1051 밖 에까지 따 라나와 눈물을 흘^ 면서 나를 ᅳ ^ 



10. 잊을 



없느 



사람들 




카 스트로 동지와 
함께 

인 민대학 습당을 

참관 하시는 ― 
위대 한수령 = 
김일 성동지 




E 나는언 제인가 평양에 서카스 트로동 
지를 만났을 때 그와 함께 항일혁 명시기 
의 투쟁 을두고 장시간 이 야기를 나눈 
적이 있다. 그때 카 스트로 등지는 나에게 
많은 질문을 하 였는데 그 질문들 가운테 
하나가 무장 투쟁을 하면서 식량 문제를 
어떻게 해결하 였는가 하는 것이 었다. 나 
는 그에게 적의 식량을 ^헷" 아 해 결하는 
방법도 있 었지만 인민이 시 종일관 우 ^ 
에게 식량을 대주 었다고 하 였다. 청년학 
생 운등과 지하 활동을 할 때에도 인민이 
우^ 에게 밥을먹 여주고 잠자^ 를 마련 
해주 었다. 상 해임시 정부나 정 의부， 신민 
부， 참 의부와 같은 독립군 ^ 체들은 저 
마다 법을 만들 어내어 등무들 에게서 의 
연금도 받 아내고 군 자금도 모집 했지만 
우 5 ᅵ는 그^ 지 않았 다. 혁명 활등에 돈이 
필요할 때도 있 었지만 우^ 는 세금을 받 
아내기 위하여 법을 제정할 수 없 었다. 

^ m ᅳ 언 민을 그^^ 법이 j4 규정^ ^데 ^ 

-：^^^ -； 고 장 부책을 끼고 igp^^ 네 집에는 
일마， 누구네 집에는 몇 원 하는 식으로 돈을 받 아내는 것은 원래 우 e ᅵ의 이^ 에 맞 

지 않 았다. 인민이 주면 먹고 주지 않아도 무방 하다는 것이 우 근ᅵ 의 입장이 었다. 하 
지만 인민은 어떤 정황 에서나 생사를 가^ 지 않고 우^ 를 도와주 었다. 인민이 각성 
되고 등 원되어 언제나 혁명 가들을 자기의 친자 식처럼 돌 보아주 었다. 그^ 므로 우 
^는 항상 인민을 @ 었다. 인민이 있는 곳 에서는 우^ 가 끼니를 굶어본 적이 한번도 
없 었다. 우 5ᅵ 가 빈 주먹을 들고 영으 로부터 투쟁을 시 작하여 승 5ᅵ 를 거듭할 수 있었 

던 것은 전 적으로 인민이 우^ 를 지 지하고 성원한 13] ᅵ 있 었다. 고 유수의 현 정경， 김 
보안， 승 춘학， 카륜의 유 영션， 유 춘경， 황 순신， 정행정 ，오 가자의 변 대우， 꽉 상하， 변 
© 환， 문 시준， 문 조양， 김 해산， 이 뭉린， 최일천 등은 남만과 중 부만주 지 방에서 우 ^ 

를 충 심으로 도와준 9i 을 수 없는 사람들 이다. 인 민들은 자 기들이 죽을 먹을 때에 




우^ 에 게 만은 #을 해 먹 이 a—서 극진 하게 대 우해 주었 e%7 —"'7 ' 
1 우^ 는 인민 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송구스 ^워 어떤 때에는 일이 바빠 밤을 밝 
힌다는 핑계를 대고 학 교숙직 실에서 자기도 하 였다. 카 륜에서 S 명학교 교실이 우 

51 의 숙소로 이용되 었다면 고 유수와 오가자 에서는 삼광 학교， 삼 성학교 교실이 우 

^ 의숙박 소구실 을# 혔다. 『―^ ^ " ~" ~ ᆻᅳ 



내가 삼 광학교 교 실에서 목침을 베고 잘 때면 현균이 찾아와 성을 내면서 내 팔을 

잡아끌 었다. • ᄃ：> 의성 원이더 조션 혁명군 대원인 현균은 똑 똑하고 대 바르고 

인정이 깊은 사람이 었다. 현균의 형 현 화균은 고유 수에서 농 민등꽹 사업을 하였는 
n] 우^ 일을 많이 도와주 었다. ᅳ 



형제가 다 우 3 의 조직에 망 라되어 일하는 사람 들인데 다가 아버 지까지 독립 
운등을 하는 분 이어서 그 집 에서는 우 e ᅵ를 각별히 친 절하고 따 뜻하게 대해주 었다. 
현균의 아버지 현 하죽은 독립운 등자들 속에서 상당한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있던 
인물이 었다. 하 죽이란 호이고 그의 본명은 현 정경이 었다. 고 유수사 람들은 본명대 
신 그를 하 죽선생 이라고 불 렀다. 그 당시 현하 죽션생 이라고 하면 만주 지방에 살고 
a 는 조 선ᄈ들 S 고 모르는 사람이 없 었다. == ― = 



우 51 아 버지도 생전에 현하죽 션생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였고 
또 그와 깊은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 었다. ^ 순한 친구 로서가 아니 
라 독립 운동에 뜻을 같이한 동 지로서 자주 접 촉하고 의사 소통을 
하 였으더 뜨거운 우 애심을 가지고 서로 존 경하고 받 들면서 독립 
운등에 투신하 였다. 현하죽 션생은 통의부 시절의 중 앙법무 위원장 
이었고 정의부 시절의 중앙 위원이 었으더 국 민부시 절에는 민족주 
의 자들이 민족 유일당 이라고 부르던 조선혁 명당의 정치부 책임을 
맡고 있 었다. 그는 공산 주의에 대한 이해도 깊었고 일상생 활에서 
공산 주의를 지 향하는 청 년들을 동정하 였으더 그들과 잘 어울^ 었 

다. > ᅳ M - -:^~T^ ― ^i_Z 

김혁， 차 광수， 박소심 동 무들이 유하지 방에서 사 회과학 연구회 
를 내오고 곳곳에 반제청 년동횅 조직을 꾸^ 고 있을 때 그는 청년 
들의 계뭉을 위해 강사로 자주 출연하 였다. 왕청문 학원 시절과 화흥 중학교 시절에 
현하죽 선생의 강의를 받아본 사 람들이 그 후그를 자주 회상하 였다. ― ^= 
내가 고 유수에 같 때마다 현하죽 션생은 나룰 자기 집에서 재우곤 하 였다. 
《큰아 버지네 집에온 셈치고 마음쭉 놓게. > 느 - ― ― 




현하죽 (현 정경) 



션생이 나에게 늘 하는 말이 었다. 선생의 나이가 우 51 아버지 보다는 여 라문살 우 
였다. 나는 그 집에서 열 흘이나 스 무날， 지 어는한 팥 이상씩 둑 으면서 군중 들과의 

사업을 하 였다. 어느 해 던가는 고유 수에서 현하죽 선생의 가 족들과 합께 5 월 3 오 

까지 쇠 였다. —- -- -ᅳ ^^^^M 



사실 그때 형 편에서 손님을 하루도 아니고 몇 주일씩 재우더 밥을 해먹 인다는 
것이 간 ^ 한 일이 아니 었다. 농사를 지어 지 주에게 소 작료를 바치고 일마 
안되는 식량을 가지고 혁명가 들에게 밥을 해 먹이고 나면 집안사 람- 
은 죽물도 변변히 먹을 수 없 었다. 현하죽 선생의 집 에서는 그때 나에 

게 입맛이 당기는 음식을 만 들어주 느라고 있는 성의를 다하 였다. 

어 떤때에 는닭을 잡 아주고 두부와 비지도 만들 어주고 근 대국도 

ᅵ" ᄈ에」 | = 



그집안 여 자들이 두부를 햇" 느라고 망질을 할때면 나도 팔을 걷 
어올 5ᅵ 고 달 려들어 망돌을 돌 5ᅵ 었다. 우 51 가 망 돌앞에 앉아 일을 
거 들어줄 때마다 스 물두세 살쯤 나 보이는 현 하균의 아내 김 순옥이 

몹시 수줍 어하면 Apil 을 ^들지 못 뺴 o^ a 혀지지 않 는다. ^ . 

현하죽 선생은 민 족주의 e 체인 국 민부에 소속되 어있으 면서도 자기 
가 국민 부내의 혁신 파라는 것은 숨기지 않 았으더 장차 공 산주의 운등을 하 
ii 다는 것까지 도 드러 내 놓고 말하 였받띄 ― ：！^^ ^ -^s 

내가 고 유수를 떠난 다음 현하죽 선생이 국 민부내 부에서 벌어 s 집 안싸움 




피해 



서 안으로 갔다는 말을 들 었는테 장 학량의 군대가 그 곳으로 가니 선생도 그에게 기 
대룰 걸고 따라간 것 같 았다. 장 학량이 배일 감정이 강 하였기 때문에 그의 우 산밑에 
서 반일 운동을 하려는 사 람들이 적지 않았 다. 만주 사변을 전 후하여 등 3 성 일 대에서 
활 동하던 조선의 많은 독 립운동 자들이 상해나 서안， 장사 같은 곳으로 활등 무대를 



제 4 장 새로운 진로를 탐 색하던 나날에 




조국이 해방된 후 외국 방문의 길에 올라 열차나 비 행기를 타고 중 
국등북 지방을 지나같 때마다 나는 만주의 낯익은 산천을 바 라보더 고 
유수를 생 각하고 현하죽 션생을 생 각하고 션생의 후 손들을 생 각하였 

다. 사람이 신세를 지기는 쉬워도 갚기는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 

었다. ^= "- ᅳ ^ ： 



추억이 것든 
밥그릇 (우) 과망 (이래 ) 



그런테 1990년 봄에 뜻 밖에도 현하죽 선생의 후 손들과 감 격적인 
해후를 하 였다. 현하죽 선생의 받더느 51 김순옥 여성은 내가 자기 집에 
가서 식사할 때 사 용하던 놋 그룻과 나에게 두부를 만 들어줄 때 돌 근ᅵ 

던 망돌을 60 년등 안이나 보 관하고 있다가 우 51 혁명박 물관에 보내주 
었다. 그 사연을 담은 글이 길 팀에서 조선사 람들이 발 간하는 《도라 
지》 라는 잡지에 실 근 ᅵ었 는테 우 5 ᅵ 《노등 신문》 이 그 기사를 그대로 
전재하 였다. ^| — __ 서^ 트 

= 60 년동안 소식을 모르던 은 인들, H 아있 다는 말을 들으니 나로서 
는 감회를 억제할 수 없 었다. 어느 때든지 나라가 독 립되면 고 유수에 
서 진 빚을 히 갚 으려고 하 였는테 만나서 내 손으로 소박한 음 식상도 차 5 ᅵ고 회 
포도 나누고 싶은 심정이 간절하 였다. 김 순옥도 죽기 전에 나를 만나 봤으면 여한이 
없 겠다고 하 였다. 그래서 1990 년 3 월에 나의 명의로 김 순옥을 초청하 였다. 막상 만 
나 고보니 그는 80 고 령으로 아 쉽게도 노환이 심하 여걸음 제대로 옮기지 못하 였다. 
김 순옥이 우 근ᅵ 나라로 나올 때 그의 후 손들이 여섯명 따라 왔는테 나 에게는 다 서름 
서름한 초면의 일 굴들이 었다. 내가 그들을 만나는 자^ 에는 현균의 아들도 참가하 
였다. 그의 입 모양이 아 버지의 입 모양과 신 통히도 비슷하 였다. 입모양 이라도 비슷 
하니 이미 고인이 된 현균이 다시 살아서 나를 찾아온 것 같은 생각이 들 었다. 우 ^ 
는 김순옥 일행을 외국귀 빈들이 이용할 숙소로 지 어놓은 초 대소에 들게 하고 한 달 
가량 머무 르면서 고국 편답을 하게 하 였다. 안티 "까운 것은 김순옥 여성이 귀가 어두 
워서 남의 말을 잘 알 아듣지 못하는 것이 었다. 발음도 똑똑치 못하고 기 억력도 상당 
한 정도로 나 빴다. 그처럼 생사를 몰라 궁금 해하던 은인 들중한 사람을 60 년만에 
기적 적으로 만 났으나 나는 그 은인과 의사 소통을 자 유롭게 할 수 없 었다. 내가 기억 
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보충 해주고 그가 기 억하지 못하는 것 은내가 보충 해주더 장 
시간 고유수 시절을 회 상하게 될 것 이라고 생각 했는테 그런 기대가 혀물 어지니 아 



쉬 운심정 



그 

1=3 



없 었다. 



그의 후 대들도 현하죽 션생의 운명과 활등 내용에 대 해서는 잘 모르고 있 었다. 
래서 나는 그 들에게 현하죽 선생이 조선 독립을 위해 어떻게 싸 웠으더 우^ 의 혁명 




사업을 어떻게 도와주 었는가 하는데 대하여 상세히 이야 기해주 었다. 그 S 게 하는 
것이 선생의 경력을 잘 알고 있는 나의 의무 이기도 하 였다. 같은 피줄을 가지고 태 
어 났다고 해서 선 열들의 투쟁 업적을 잘 알고 그것을 진 심으로 귀중히 여길 줄 아는 
후대 들만이 아버지 나할아 버지의 세 대들이 개 척한혁 명위업 을믿음 직하게 이어같 

수 있다. I ' ᅭ ᅩ ᅳ " 




나는 김 순옥을 만나는 자 근ᅵ 에서 공 국옥과 오가 자에서 우^ 의 혁명 활등을 많이 



도와준 문 조양， 문 숙곤도 함께 만 나보았 다. 




공 국옥은 우^ 아 버환가 세상 # 떠났을 때나를 대 칠 하여 3 년등안 띠! 
뭉상을 입은 공영의 딸 이다. 어느 해 였던지 길팀 육문중 학교를 다닐 때 였는테 방학 
이 되어 무송에 들 ^니 일굴이 흥집이 생 겼다고 남편 한테서 소박을 당하던 공영의 
안해가 아이룰 업고 우 근ᅵ 집에 와 있 었다. 그 아이가 바로 공국옥 이다. 

나는 해방 직후 평 양에서 농민동 S 회의를 지도 하다가 그 회의에 대표로 참가한 
벽등 사람을 만나 그에게 공영의 유가 족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 는가고 물 었다. 공 



영이 벽 동출신 이었기 때문에 그의 미 망인과 딸이 고향에 있 



있다는 a 작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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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대표는 벽등에 공 씨성을 가 S 사 람들이 많은 것만은 사실 이지만 공영의 가족 

이 살아 있다는 말은 들 o]_s 지 뭇하 였다고 대답 ffsa 다. 끼" 」 ■ ： 
나는 그대답 을듣고 몹시 낙심하 였다. 다른 유가 족들은 나티" 나는데 공영의 유가 

족만은 행§ 조차 알 수 없으니 마음이 혀전 했다. " / i" ^ 

그 당시 우^ 는 만경대 에다가 혁명 가족 학원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 었다. j 

평양공 설운동 ^0|서 시 민들과 개션 인사룰 나누고 20 년만에 조부모 님들이 기다 s 

^고 계시는 고 향집에 돌 아오니 소학교 시절의 등창 생들이 찾 아와서 한 때 우^ 아 
버지가 교사로 일하던 순화 학교자 ^ 에 나의 이름을 e 중 학교룰 하나 세 우자고 제 
기하 였다. 만 경대는 김 장군이 태어난 유명한 고 장인테 학교를 하나 큼 직하게 짓 ：^^^ 

장군의 이름을 불여 <€ 김일성 중학교 ^라고 하면 일마나 좋겠 는가고 하면서 나룰 

설복하 였다. 당시 까지만 해 도나의 향 촌에는 중 학교가 없 었다. ^=^= 

나는 그들에 게 지 난날 수많은 애 국 자들이 나와 함 771 ᅵ 손에 무장을 잡고 산에 서 싸 

우다 희생되 었다. 그들이 눈을 감 으면서 앞으로 조선이 독 립되면 자기네 아 들딸들 3 
을 공 부시켜 훌륭한 혁 명가로 키워 달라고 나에게 부탁하 였다. 나는 그 때부터 그들 
의 유언대 로조선 이독립 되면꼭 등 지들이 남 겨놓고 간 자 제들을 공 부시켜 자기 부 
모의 뜻을 잇도록 해야 겠다고 늘 생각해 왔다. 조국을 찾 고보니 그 결심이 더욱 굳어 
졌다. 만경 대에는 중 학교가 아니라 혁 명가의 유자 녀들을 키우는 학원을 세 워야겠 

다 고말하 였다. ^피^ ᅳ 

^^자 등네사 람들은 혁 명가유 가족이 얼마나 되 는가， 무슨 유 자녀가 그렇게 많 
아서 학 원까지 세우겠 는가고 하 였다. 당， 행정의 중요직 책에서 일하는 간부들 가운 
테도 그런 말을 하는 사 람들이 더^ 있 었다. 그들은 일마나 많은 열 사들이 나라를 
위해 싸 우다가 희생되 었는지 가 늠조차 못하고 있 었다. 이국의 산야와 강하에 전우 
들의 시신을 수없이 묻어온 나 로서는 그런 사 람들을 볼 때마다 아연 해지지 않을 수 

없었 다 4r,- 쒜—— 슛 ^ ^ 

우 쯔ᅵ 는 토 지개혁 후 첫 수확을 해서 농 민들이 나라에 바친 애 국미를 밑 천으로 삼 
가 만 경대에 혁명자 유자녀 학원을 세 웠다. 학 원에서 공부할 유자 녀들을 찾 아내기 
위하여 수많은 일 군들이 국내 각지와 중국 등북 지방에 파견되 었다. 그때수 백명의 
유자 녀들이 중 국에서 나 왔다. 지금 우 5ᅵ 당 중 앙위원 회에서 정 치국성 원으로 사업 

하고 있는 일부 등 무들도 그 무렵에 임춘추 등무를 따라 조국에 나 왔다. 어떤 유자녀 
들은 물감 장사나 담 배장사 같은 것을 하더 살다가 만 경대에 혁명학 원이설 립된다 
는 소식을 듣고 제 발로 걸어서 우 근ᅵ 를 찾아 왔다. 그런 아이들 가 운데는 독 립군의 

후 손들도 있었고 로조나 농조와 같은 조직 들에서 반일 투쟁을 하다가 희생 된애국 
자들의 자 제들도 있 었다. 그런테 공국옥 이만은 어 테서도 나 타나지 않 았다. 나는 평 

안북도 지방에 내려같 때마다 공영의 유가 족들의 행처룰 수 소문하 였으더 그곳 일 
군 들에게 그들을 찾아 팥라는 부탁을 하 였다. 원 아들과 같이 명절을 쇠려고 학원에 
내 려 가 그들이 명 랑하게 춤추고 노래 하는 모습을 볼때면 산나 물보따 5ᅵ 룰 이고짚 
신을 끝면서 소남 문거^ 의 우 근ᅵ 집으로 찾 아오군 하던 공영의 안해의 일굴과 어머 
니의 등에 업혀 주먹을 1: 던 공 국옥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 짜릿한 심회룰 금할 수 없 

었다. y ᅵ ᅳ ᅳᅳᅳ r# ^ ^Wf^ ᅳ 5— ^ , 」 ：： ： ᅳ ： 

나는 1967 년에야 공 국옥을 찾아 냈다. 그때는 이미 그의 어 머니가 세상을 떠난 

뒤 였다. 김 일성이 김성 주라는 것을 알았 더라면 공 국옥의 어 머니가 인차 나를 찾아 
왔을 것 이다. 그 여인이 김 일성이 누 구인지 알지 못하는 테다가 공 산당이 정권을 잡 
았는테 자기 남편은 독 립군이 었으니 다르게 보지 않을가 하여 자식들 에게도 아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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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고 평양 시당과 철도 부사적 관에서 일하 였는데 지금은 나이가 많아 년로 보장을 받 
으더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. ： 됴 

고 유수의 김 보안도 현하죽 선생과 마찬 가지로 우^ 아 버지의 친구 였다. 그는 독 
립 군에서 중대 장까지 한 사람 이다. 김 보안은 내가 현하죽 선생의 집에만 가고 자기 
집에는 한번도 들 근ᅵ 지 않 는다고 섭 섭해하 였다. 우 3 동 무들이 집에 찾 아가면 그는 
자기와 김 형직은 보통 사이가 아니고 또 자기도 성주에 대 해서는 소흘히 여기지 않 
는테 어 패서그 사람은 자기 집에 한번도 찾 아오지 않는지 모르 겠다고 하 였다. 

그런 말을 들은 다 음부터 나는 고 유수에 가면 김 보안의 집에꼭 
꼭 들 3 군 하 였다. 김 보안은 약국을 차 려놓고 거 기에서 나오는 일 
마간의 돈을 우 근 ᅵ가 운 영하는 삼 광학교 후 원비로 내군 하 였다. 그 
는 교 육열이 높은 사람 으로서 청소 년들을 계몽 시키는 사업에 3 
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 었다. 우^ 가 삼광 학교에 나와 강연을 해팥 
라고 초 청하면 그 초청에 기꺼이 응하 였다. ᅳᅳ ― 

김 보안은 고 유수사 람들이 돈 계산을 할 줄 모르니 이런 까막눈 
들을 가지고 조션 독립을 어떻게 하겠 는가고 개탄하 였다. 지금 사 
람들은 어 른들이 돈 계산을 하지 못 했다면 잘 믿지 않 겠지만 그 당 
시 중국사 람들과 길 팀에서 살고 있던 조선의 이 주민들 중에는 돈 
계산을 하지 못하는 사 람들이 많 았다. 성에서 발 행되는 돈이 다르 
고 현에서 유 통되는 돈이 서로 다튼 테다가 길팀관 채니， 봉 천다양 
^ 이니， 길팀 소다양 이나， 은다 양이니 하는 여러 가지 돈들이 처마끔 

식 달라서 글 공부룰 하지 못한 사 람들은 장거^ 에 가도 돈 계산을 하지 못 하였다 r 
우^ 는 야학에 농 민들을 불^ 다놓고 산수 시간에 돈계 산법을 배워주 었다. 돈계산 
도할줄 모르는 까 막눈들 이라고 흘 겨보던 사 람들이 가감승 제까지 척척하 는것을 
보고 김 보안은 《아 무렴 그 s 겠지. 조선 사람이 원래 머^ 야 명석 하지》 하고 흡족 
해하 였다. 그는 사 람들이 《무 식자 로부터 유 식자로 되는 과정을 보는 것이 재미난 
다. >고 하면서 야학도 참 관하고 삼광 학교에 나와서 수업 참관도 하 였다. 삼 광학교 

의 고등학 생들은 하 나같이 지 혜롭고 총명하 였다. 그 학생들 중에서 지금 까지도 9J 

혀지지 않고 인 상깊게 남 아있는 인물은 유 춘경과 황순신 이다. '-^= :: ：^ 
\ 그들은 들 다 카륜의 혁 명조직 들에서 추천 되어온 학 생들이 었다. 유 춘경의 아버 

지 유 영신은 S 명학교 교 원으로 일 하면서 우^ 의 혁명 사업을 많이 도와주 었다. 그 
당시 유 춘경， 황순신 등 무들의 나이는 14- 15 살 정 도밖에 되지 않았다 = 
i 우 5] 는 고유수 of 갔 다가 ^ 륜이나 길 림으로 돌아같 때 그 들에게 무기 운반을 부 



^^^^^^^ 




팍하군 하 였다. 군 벌들이 여 자들에 대 해서는 단속을 덜하 였다. 유 춘경와 황 순신은 
ᅮ ^ 나 그 ^^^gpg^ 하^ -. g^^g 데 무기를 

감추고 50 미터쯤 떨어^ 서 우 5 ᅵ의 뒤를 따르군 하 였는테 길가에 
서 군 벌들이 우^ 에 대 해서는 여러번 조사를 하 였지만 그 들에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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쾨지 않고 무심히 통과시 켜주군 하 였다. 



ᄃ 신은 해방 후 조국에 돌아와 고 향에서 농사를 지 었다. 그는 
삼 광학교 시절의 소년 람험대 원답게 일을본 때있게 하여 다 수확농 
민으로 이름을 날 근ᅵ 더 사 람들의 존경과 사랑 속에서 한생을 값있 
게 살아 왔다. 전후시 기에는 한등안 최고인 민회의 대의원 으로도 

활약 하였다 ᅮ드^^ ： = 




황순신 



유 춘경은 만 주에서 여러 지 방으로 떠돌아 다니더 살다가 이관 

린처럼 인생 말년을 조 국에서 보내고 싶다고 하면서 1979 년에 귀 

국하 adt^ ^ ᅩ ^^S^—^^^ 

― 황순 신처럼 젊은 나이에 귀국했 더라면 그도 이 름있는 여성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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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가가 되어 사회와 인민을 위해 좀더 활 력있는 후 반생을 보냈을 것 이다. 삼 광학교 
시절의 유 춘경은 여 학생들 중에서 글도 제일 잘 쓰고 연설도 제일 잘하고 두뇌도 제 

일 명석한 전도가 촉 aa 는 소녀 였다. = ^ 



i 우^ 가 안 도에서 유 격대창 건준비 사업을 하고 있을 때 그는 나에게 편지를 보내 
어 내가 있는 곳에 와서 투쟁을 계 속하고 싶다는 의향을 표시하 였다. 그때가 무장투 
쟁을 시작 하려고 서 두르던 시 기이고 또일 e 무장 투쟁을 시 작하게 되면 여 자들이 

남 자들을 따라 다니기 힘들 것 이라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안도에 오 

라는 연락을 보내지 못하 였다. 그때까 지만 해도 우^ 는 여 성들이 J — -m 
남성 들 과그 동동한 권 el 를 가쳐 야 한다고 주 장하면 서 도 무 장투쟁 에 ᅵ ― 

는 적합치 않다 고여기 였다. 귀 국당시 유 춘경의 나이가 50 살 정도 

만 되어도 우 51 는 그를 공 부시켜 사회 활등에 참가시 키었을 것이 

다. ᅵ ^= - ^ == " 



우^ 는 지난날 혁 명투쟁 에직접 참가 했거나 관여한 사 람들을 
찾아내 기 만 하면 나이 가좀 들어도 그들을 공부시 키 고 알맞은 자 
51 에 배 치하여 정치 활등을 시키는 원칙을 세 웠다. 아무 51 총명하 
고 쓸 모있는 사람도 오 래등안 사회 활등을 하지 않고 가정에 파묻 
혀있 으면서 사고 능력이 감퇴하 고세상 물정에 어두 워지더 인생관 

에 녹이 쓰는 법 이다. 흖 -^r-" ^= : ^ 



해방 후적지 않은 투 사들과 혁명투 쟁연고 자들이 적재 적소에 



r ᄃ 
"5" 



용되지 못하고 파 묻혀있 었다. 종파분 자들은 항일 투사들 하 ， 

은 좋지만 무 식해서 쓸모가 없다고 하면서 오 gj 등안 그들을 간부로 등용 시키지 않 
았다. 무 식하면 공부를 시켜 서라도 제 구실을 똑똑히 할 수 있도록 강심을 먹고 키워 



야 겠는테 배 척하고 외면하 였다. 



그래서 우^ 는 혁명 유자녀 들이나 혁명투 쟁연구 자들을 찾 아내면 그들을 고급당 
학교나 인민경 제대학 같 은데서 공 부시켜 그들의 준비 정도에 따라 간부로 등 용시키 

는조 *1 를취하 였다. ― == = 



= 공부를 하지 않고 조직 생활을 하^ r 않으면 혁명을 한 투 사들도 시대의 낙오 

자 가되고 만다. -'" — : T ᅳ 구ᅮ ：ᅳ H ᅮ 



■ 많은 투 사들과 그들의 유자 녀들， 항일 형명투 쟁방조 자들이 이런 과정을 거 S 

당과 국가의 유능한 지 휘성원 으로， 저명한 사회활 동가로 ^ rffeijfS 



오 가자의 문 조양도 그런 사람이 었다. 문 조양은 오가 자에서 반제청 년동 1 S 조직부 

장으로 활등할 때 변 팥환， 최 일천， 이 몽린， 김 해산과 합 7 게 우 근ᅵ 일을 많이 도와준 사 
람 이다. 그는 우^ 와 함께 글도 쓰고 연설도 많이 하고 대중조 직들을 꾸 5ᅵ 는 사업에 
^^적 으로 참가하 였다. 아마 회 J 도 그의 집에서 제 #해 ^행 같 

나는 오가 x ᅡ에 가있을 때 문 조양의 형 문 시준과 최일 천이네 집 신세룰 많이 졌다 
문 시준은 마 음씨가 후한 사 § 이었 다. 그는 몇 달 씩이나 돈받지 않고 우^ 에게 밥을 
먹여주 었다. 우리가 오가 자에서 활동할 때 문 시준이 우 3 일행을 위해 돼 지까지 잡 
아주더 아 무포록 나라를 기어이 독 립시켜 달라고 부 탁하던 일이 어제일 같다. 나는 

그 집 에서도 오 래등안 침식을 하 였다. 문시 준이네 집 에서는 식사룰 할 때마다 밥상 

에 마늘 짠지를 놓 아주군 했는 131 ᅵ 그 짠 지맛이 별맛이 었다. 그 마 늘짠지 맛이 얼마나 
독특 했던지 해방 후 문 시준의 딸 문 숙곤을 만나니 그 생 각부터 났다. 그래서 ᅳ 
초청 해다가 마 늘짠지 만드는 방법을 배 워주게 하 였다. ^- ~ ― 



내가 지방에 내려같 때마다 우^ 사 람들이 마늘 짠지를 만들어 밥상에 놓 아주지 
만어 려운때 오가 자에서 조밥을 물에 말아 먹으더 달게 먹던그 짠지맛 에는 비길 



최일천 




게 꽃 다발을 보 내주고 팔 갑상을 차려주 었다. 나는 오가 자에서 반제 청년동 a 위원장 
이더 《농 무》 의 주인 이었던 최 일천의 집 에서도 몇 주일씩 유숙하 였다. 

그 당 시에는 그를 최천， 최 찬션이 라고도 불 렀다. <c 해외조 션혁명 운등소 사>에 

쩍혀진 최형 우라는 이름 은해방 직후서 울에서 처 술사업 을할때 사용 한그의 필명 

이다, —― 띠」」 ：고 ᅵ —- ^ 

오가자 에서는 그가 제일 개명한 사람이 었다. 그는 김 혁처럼 시는 짓지 않 았지만 

뛰어난 산 문가의 필력을 가지고 있 었다. 그래서 우 e ᅵ의 권유로 여^ 해 등안 장춘에 

나 가비밀 공작원 활등을 하면서 《등아 일보》 지 국장의 일 을맡아 
보 았다. 그 과정 에 우 료 자 료^^ ^ 수집 하 글을 
써 서 투고도 자주 하 였다. ᅭ = 
최 일천은 일 본정보 계통이 주 목하는 《요시 찰인》 이 었다. 그가 
맡 아보는 《동아 일보》 지국의 출 입문밖 에는매 일같이 일 본헌병 
들과 밀 정들이 와서 그를 감시하 느라고 당번을 섰다. 적들이 최일 
천을 주 목하게 된것 은그가 장춘에 나 와서도 청년 들과의 사업을 
계속 하였기 때 문이더 국내애 국인사 들과의 밀 접한연 계밑에 우 51 
에 대한 선전을 많이 하였기 때문 이다. 우^ 가 동 만에서 무 장투쟁 
을 시작한 다음 그는 반제 청년동 a 조직을 통하여 직접육 성한여 
^ 명의 핵심청 년들을 항일유 격대에 보내주 었다. 《해 외조 선혁명 
운등 소사》 에 반영된 재 만조선 인들의 민족해 방투쟁 실상 과그것 
― 을 유 감없이 구사한 활팥 하고도 격 정적인 필자는 바로 이상과 같 

은 혁명 실천과 정에서 이루 어지고 수련된 것 이라고 평 가해야 할 것 이다. 최 일천은 
심양과 베 이정에 있을 때 여^ 차례에 걸처 서울에 나와 국내의 처명인 사들과 각계 

각층 인민 들에게 항 일무장 투쟁의 전과를 소개하 였다. 조국 광복회 10 대 강령을 전폭 

적으로 지지찬 등하고 그 정신에 따라 민족 문화와 민족의 일을 고 수하기 위한 투쟁 
을 전개하 였다. 최 일천은 일본관 힌들의 박해와 감시가 심 해지자 《동 아일보 지국의 
일 을할때 만주 각지를 돌아 다니더 손수 수집해 놓았던 우^ 의 투쟁자 료들과 독립 
운등자 료들을 가지고 서울 에까지 나와 당시 조션어 학회를 책임지 고있던 이 극로션 
생에게 그 자 료들을 모조 ^ ^겨주 었다. 그 자료들 속에는 우 ^ 가 오가 자에서 발간 



한 ^농 우》 잡지 묶음도 있 었다. _ r: r^ ᅳ ᅳ ᅮ r: 

《이 것은 국보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입 니다. 적의 감시와 추적 속에서 사는 나에 
게는 이 자 료들을 간수할 힘이 없습 니다. 나라가 독 립되면 이 자 료들로 역사 서술을 
#1 "려고 하는테 ^선생 0! 어 게 하나 그 때까지 잘 보관 해주기 바랍니 다.》 - = 



그때 최 as 은 이런 부 탁을향 기고 만주로 다시 들어 갔다. 

그는 해 방직후 이극로 선생이 자기의 부탁을 받고 소중히 보 관해온 자료; 




겨받아 가지고 Q: 숨에 《해외 조션혁 명운동 소사》 를 써 냈다. 그책은 파지를 모아 
제조한 모래 알까지 섞인 재 생지에 인쇄된 것이 었으나 구독 자들이 너무 많아 역사 
와 문학을 전 공하는 젊은 지식 인들이 백지에 전문을 베껴 가지고 다니면 서까지 람 

독하는 인기 ^^a^ h ᅳ — 2 1 셰;4 ᅳ ᅵᅵ B 



최 일천은 해방 직후 미 군정이 반공 반북을 이 남땅의 《국 책》 으로 내 세우고 그것 
총 검으로 떠받들 어주는 살벌한 환경 속에서 반 일투쟁 만화도 쩍어 내더청 소년들 




에게 반 제반일 정신을 고취시 켰다. 



ᅳ해방 후 정치적 혼잡과 무 질서가 지 배하던 서울장 안에서 그가 온갖 정 신력을 다 
등 원하여 《해외 조션혁 명운등 소사》 와 같이 무 게있는 글을 써 냈다는 것은 참으로 
fe 라운일 이다. 



i 최 일천은 해방 후 남조선 정계에 진 출하여 조선 혁명당 정치 부장， 신진당 중앙위 
원회 부장， 김 일성장 군환영 위원회 위원， 민족 자주연 S 집 행위원 등 주요 직책을 역 



임 하면서 여운형 ，흥 명희， 김규식 등의 인물들 과손을 잡 고민주 역량의 집결 과남북 
통일 을위해 힌신 적으로 투쟁하 였는테 조국 해방전 쟁시기 서 울에서 반동 들에게 피 

살되 었다. 1ᄃ 



| ^해외 조선혁 명운등 소사: >는 최 일천의 미 완성작 이다. 그는 원래 2 집을 낸 다음 
계 속하여 다음 권을 쓰려고 하 였으나 해방 후 복잡한 남조 션정치 무대에 발을 들이 
11 후 시간을 내지 ᄈ 여 그 계획을 S ，하지 못하 였다. 그 책은 다음 권에서 필자 
는 우 근ᅵ 의 혁 명활등 g 면적 으로 서슬할 계획이 었다고 한다. : ^ 

: ： 최 일천이 살 아있었 더라면 우^ 의 혁명 역사와 관련된 흥 미있는 사 료들도 더 나왔 



것 이다. 



세월이 많이 흐르 다보니 항일^ 명투쟁 시기를 회상할 수있는 인물들 가운 데^^ ^ 
살 아있는 사 람들이 일마 남지 않았 다. 우 근ᅵ 의 초기 활동을 회상할 수 있는 사 람들은 

더구나 적다. 나의 기억 력에도 한계가 있다. 9J 어버린 사 연들도 많고 어떤 일은 삭 
막해서 날자와 인 문들을 정확히 회고 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. ^ 
： 남만과 중 부만주 일 대에서 우 e ᅵ의 활등을 도와준 인물들 가 운테서 김^ 갑의 애 

인 전 경숙은 특별히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. ^ - r " 



ᅳ 김^ 갑은 < 금강관 > 사건의 주인공 으로서 ^해 외조선 혁명운 등소사 > 에도 소개 
된 사람 이다. 중국사 람으로 변장한 일본 영사관 경 찰들은 1930 년 봄 길팀 ： 
가에 있는 오 상헌의 집에서 김^ 갑의 입을 를 어막고 팔다^ 를 결 박하여 

uvuiaidhflrU ᄁ ᅳ 11 = 



후 그는 재 판에서 정역 9 년 이라는 중형을 지고 대련 감옥에 끌려 갔다. 
전 경숙의 부 모들을 딸이 김 근 ᅵ갑과 같은 혁 명가과 결 혼하는 것을 반대하 였으나 
그 여자는 부 모들의 뜻을 ^ 호히 거 역하고 탈 가하여 애인을 따라 대련에 갔다. 그때 
그의 나이가 열여 § 인가 열아 흡인가 였다. 그는 방직 공장에 들어가 공청 책임을 지 

고활 동하면 서김^ 갑의옥 바라지 를성의 있게하 였다. ； 1 . 

나에게 이 이 야기를 해준 사람은 동 만특위 서기로 사 업하던 등 장영이 었다. 그는 
자기가 대 련에서 지하당 사업을 할 때 전 경숙을 만난 일이 있다고 하면서 그의 열렬 



하고 진실한 사랑에 감 동되어 < ：그 여자를 만 나보고 나서 조션 여성의 절개와 의지 
가 매우 강 하다는 것을 알게 되 었다》 고 하 였다. 나도 그 이 야기를 듣고 전 경숙의 
고결한 풍모에 탄복하 였다. 나는 그때 그 이 야기를 들 으면서 남 만청총 대회에 참가 
하려고 왕 청문에 갔을 때 나에게 처넉을 지 어주고 국 민부의 테^ 계 획까지 귀띔해 



^그의 모습을 새삼 스럽게 그^ 보았다 T _ 
그 5 ᅵ고 김 ^ 갑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 이라고 생각하 였다. 



새 세대 공 산주의 자들이 민족을 구 원하기 위하여 만주 대지를 뛰 어다닒 때 우 el 
에게 밥을 지 어주고 푼전을 모아 학비와 노자를 쥐여 주던그 많은 은 인들의 이야기 

'^^1 "면끝 이없다 ——― ― ᅳ ᅳ— ᅳ 




은인들 쫓―에 lj ᅳ 6 ᅵ: 직 도ᅵ 행 S^^gg 않은 사^^ ！：^^섣 많다. =^ 
이 제라도 그런 사 람들이 나티" 난다면 마 음속에 맺 혀있는 한이 다 풀릴 것 같다. 그 ji^i _ -쯛 

에 게 「 할 g^^ g^t^^S 한자 i§i#^Pl"1g¥gr 쌓이 고 쌓여 온 회 흐 



러나 그 s 게 한다고 지난날 그들이 나에게 바친 그 노고와 지성을 죄다 보상할 
ᄉ 있겠 는가. 인민을 더 잘 살게 하고 우 근ᅵ 인 민에게 더큰복 ^룰 마련 해주더 인민 



의 지 지성원 속에서 개척한 혁명을 완 성하는 것이 그 들에게 바치는 최대의 보상이 
더 션물 이라고 나는 생각 한다. 인 민에게 이런 보상을 하기 전에 는어느 누구도 공산 

ᄄ 의자 로서의 의무를 다 했다고 말할 수 ！을 것 이다. ᅮᅳ 「 ^ 녜 ᅳ. ᅵ 




C， 



A 축^^ ^ 




새 무 장력의 탄생 



시기 ： 1Q3I=±=^Q32. 4 



제 5 장 무장한 인민 



1. 수난당 한대지 




선전화 

《구 탱이》 



5.30 폭동과 8.1 폭동을 계기로 시작된 
백색테 ^의 회오^ 바람은 1931 년에 들 
어 서면서 더 심하게 만주 대지를 S 쓸었 
다. 적들은 조선의 공 산주의 자들과 애국 
자들이 여 러해 등안 품을 들 여 키워온 

혁명 역량을 뿌^ 쾨 톱아던 지려고 도처에 
^ 서 피비린 내나는 폭압 소등을 벌이 었다. 

등만에 나 와보니 남만이 나 중 부만주 
^ 일 대보다 공기가 더 팽팽 했다. 폭동의 후 
과도 더 참 흑하고 파 괴적이 었다. 돈화남 
문에서 장 대기에 걸 려있는 폭 등자의 머 
^ 를 보고나 는혁명 세력에 대 한적의 공 

세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 는가를 a 작하 

I ᄈ n " r ~ = 

I 교 조주의 와 소부르 조아영 옹주의 에 인 

r— ^ 이 박힌 종파사 대주의 자들은 5.30 폭등 

W 과 8.1 폭동을 치른후 에도국 치일， 10 월 
: 혁명기 ^일， 광주 폭등기 ^일 을비 룻한여 
^ 기 « 일들을 계기로 기^ 폭등， 수확폭 
등， 공포 폭등의 명 목밑에 연 속적인 폭동 
을 일으 켰는테 그 회수는 실로 수백 회에 



달하 였다. 적들의 테^ 선풍이 해를 뇜 기면서 계속된 것은 그 때문이 었다. 

그 과정에 간도의 혁명조 직들은 거의 다 파괴되 었다. 전 열에서 싸우던 핵 심들은 
말할 것 도없고 폭등 대열을 따라 다니더 밥을 날 라주던 사람들 까지도 모조^ 잡혀 
가거나 처형되 었다. 한해 전에 우 근 ᅵ가 두 만강연 안으로 나 가면서 복구해 놓았던 조 
직들도 적지 않은 손실을 당하 였다. 

폭동에 참 가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적 들에게 자수 하거나 혁명조 직에서 떨어져 
나 갔다. 

지하로 들어간 조 직선을 찾 으려고 마을에 가면 슬 금슬금 눈치만 살 피면서 곁을 
주지 않는 사 람들도 나타 났다. 어떤 사 람들은 《간 도는 공산당 때문에 녹았 다. >， 
《공 산당의 망등 때문에 온 간도 천지가 피 바다， 불 바다로 되 었다. >， 《공산 당장단 
에 춤을 추 다가는 일 가멀족 한다. >고 하면서 공산주 의자의 간판을 가진 사 람이면 
소속과 계열에 관 계없이 덮 어놓고 외면 하거나 경 원시하 였다. 



내가 명 월구에 갔을 때 옹구당 위원회 위원 이 청산은 폭등 후 자기가 겪어온 고충 
을 이야기 하면서 나에게 이런 하 소연을 하 였다. 

《상급 에서는 자꾸 군 중속에 들어가 조직을 복 구확대 하라고 하는테 솔직히 말해 
서 이제는 사 람들을 만나볼 재미도 없고 용기도 나지 않소. 나를 혁명 가라고 존대하 



던 사 람들도 그 S 고 지난날 내 보 증으로 조직에 흡수된 사람들 까지도 몇 달패 나만 
보면 슬 금슬금 꽁 무니를 혜고 있으니 이거야 어디 서^ 워서 혁명을 하 겠소. 폭동바 
람이 몇 번 불어 대더니 간도의 민심이 아주 고 약해졌 e 말 이요. 이 S 게 넁대를 받으 
면서 살아같 바엔 차라 ^ 혁명을 그 만두고 어디 가서 밥 벌이나 하면 마음 이라도 편 

하지 않 겠는가 하는 생각이 불 쑥불쑥 일어날 때도 있소. 그러나 말이 쉽지 혁 명가가 

피를 물고 품었던 초지를 어떻게 그처럼 S 하게야 내던지 겠소. 아무튼 무슨 방책이 

있어야 겠는테 나로서 는 궁 3 가 제 대로떠 오르지 않 ᅳ 
으니 소란스 ^운 시국만 원망할 뿐 이요. > 이것은 
이 청산의 고충인 등시에 나의 고충 이기도 하 였다. 

간도의 모 든혁명 가들이 1930 년과 1931 년 당시에 
는이런 고충을 겪 었다. 오 죽이나 사태가 험 악하고 
암담 했으면 이 청산과 같이 성 실하고 과묵한 노혁 
명가가 이런 고백 을했겠 는가. 

물론 이 청산은 혁명을 중도반 ^ 하지 않 았다. 
나는 그 후 안도에 가서 이 청산을 다시 만 났다. 
내가 두만강 연안의 여^ 현들을 돌아 다니는 사이 
는 안도 구당에 조등되 었다고 하 였다. 옹성 라자에 있 




때 보다는 신수가 별로멀 



끄 
1=1 



해보 였다. 



이 청산은 새 부임지 에서의 일이 잘되어 간다고 하면서 몹시 만 족해하 였다^ 
^악 몽같은 시절은 지나갔 소.》 



.는 이 한마디 말로 자기의 생 활에서 일어나 변화를 간 Q 히 표현하 였다. 사람들 
이 속을 잘 주지 않 는다고 하소 연하던 때의그 비 참하고 침울한 표정은 그의 일굴에 
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다 



.51 나 내 가 옹성 라자에 서 이 청 산을 만날 때 까지 만 해 도 만주지 방의 혁 명 가^ 
백색테 ^의 쓴맛을 보면서 인 민들이 곁을 주지 않아 고 민하고 있 었다. : ': 
나도 역시 그런 고민을 안고 모대기 었다. 내가 희멀건 강 냥죽에 갓 김치를 먹으면 
서 밤이면 찬 바람이 스 더드는 남의 집 웃방에 목침 을베고 드 러누워 시 장기와 싸우 
던때가 바로 이 시기 였다. 그 당시 우 근ᅵ 를 가장 괴 릅히던 고 통중의 하나가 다름 아 
닌 시장기 였다. 실로 우 근 ᅵ는 그때 간도에 나가서 추운 고생， 배고픈 고생을 많이 하 
였다. ᅮ즈 



나는 솜옷도 없이 양복차 팀으로 겨울을 나군 하였기 때문에 남 들보다 늘 춥게 지 
냈다. 덮을 것이 없는 집에 갔을 때에는 밤에 양복을 벗지 않고 그대로 누워 잠을 청 
하군 하 였다. 이 청산의 집에 가니 그 집에도 이불과 베개가 없 었다. 그래서 양복차 
팀으로 하 루밤을 잤는테 너무 추워 잠을 자지 못하 였다. ᄑ 

어 떻게나 혼 났던지 후날 안도에 가서도 그 날밤에 겪은 이 야기를 하 였다. 어머니 

는그이 야기 를듣 고더칠 사이 에 팥구지 군들이 입 고다니 는 처 고 근ᅵ 같은 솜처 고 땋ᅵ 를 
하나 큼 직하게 지어주 었다. 나는 그 솜처고 ^를 입고 다 니다가 이불이 없는 집에서 
잠을 잘 때마다 목침에 손 수건을 감 아베고 솜처고 ^를 덮고 새 우잠을 자군 하 였다. 

r 그^ 나 그런 고 초쯤은 아 무것도 아니 었다. 그해봄 나는 간도에 나가서 어느 하 
ᄅ도 발 편잠을 자본 적이 없 었다. 밤에 잠자^ 에 누우면 춥고 배 고파서 잠이 잘 오 



지 않는 테다가 학 살당한 등 지들에 대한 생각과 파괴된 조 직들에 대 한걱정 으로마 
정시킬 수 ^ 찌 ^ "-- T T 

인 민들의 넁대를 받 는데서 오는 절망과 고 독감이 또한 나: 
않는 군중을 보고 돌아와 찬방에 팔베 개 를 하고 누우면 사람 
경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 었다. 



괴롭 혔다. 곁 을주지 
-의 불신을 당하던 풍 



제 5 장 무장한 인민 



사실 우 근 ᅵ는 오래 전부터 간도 지방에 큰 기대를 걸어왔 었다. 연 길에는 종파가 많 
이 들어 갔지만 그밖의 간 도지방 들에는 종파의 물이 그닥 심하지 않 았다. 그것은 이 
지방 들에서 새 세대의 공 산주의 자들이 빠른 속도로 자라나 새로운 방 식으로 혁명을 
전개 해나같 수 있는 유^ 한 조건을 지어주 었다. 우^ 등 무들은 여^ 해 등안 꾸준한 
노력과 고 심으로 이 일 대에서 항일 혁명을 보다 높은 9 계에로 승화 시키기 위한 준 

^ ᄎ 뻐 I iifK - ' — — ==^p 

그런테 두 차례의 폭등 바람에 모처럼 쌓 아올린 공든 합이 크게 손상되 었다. 좌경 
은 초혁 명적인 언사와 구호로 대중을 일시 적으로 현흑시 켰지만 그 해 독성은 이처 
럼 유 해롭고 파 괴적인 것이 었다. 좌경을 뒤집 어놓은 우경 이라고 표 현하는 것도 무 
^한 규정은 아 니라고 나는 생각 한다. 드: ᅳ h 

우^ 가 만사를 제 꺼놓고 그토록 총총히 간도로 나온 것은 바로 이 좌 경으로 인하 




{ 과 PI 4i44 ^l^jtU^4^ 



여생긴 손실을 메꾸고 무장투 쟁에로 한시바 B 비 이 행하기 위한 본 격적인 준 비작업 

을 다그치 자는데 있 었다. 

큰기대 를걸고 찾아온 간도의 파 괴상이 이처럼 에 상외로 참흑한 테다가 인민이 
또한 혁명 가들을 불 신하고 멀 g 하는 사 태까지 목 격하게 되니 II ᅵ 로와서 견 필수없 
었다. 

ᅮ 인민 을위해 싸우는 투 사들이 자기를 낳아준 인민 에게서 버팀을 받 는다면 그보 
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 는가. e 하 루라도 인민의 믿음을 잃어버 ^ 고 인민의 지 
지를 받지 못 한다면 그 혁 명가의 생명은 산목숨 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이다. 

대중이 계열을 가^ 지 않고혁 명가일 반을넁 대할때 우^ 가 그토록 가슴 아프게 
생각한 것은 폭등을 계기로 하여 공 산주의 자들의 권위가 손된 테 대한 안티" 까움， 
군중이 자기 지도 자들을 @ 지 않고 조직으 로부터 떨어처 나 가는테 대한 안티 "까움 
때문이 었으더 조중 인민들 사이에 불신과 오해의 벽이 생긴테 대한 안티 "까 움이었 

다. r- ᅳ— - ᅵ T ^ 

이런 것들이 당시 로서는 가장 큰 고민거 51 였다. 수 
하지만 우^ 는 고 민하고 괴로 와하고 모대 기기만 한것은 아니 었다. 혁명 가는투 
쟁 항로에 난관이 없다면 그것은 사실상 혁명 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이다. 혁 명가는 
이런 때 일수록 의지룰 가 다듬고 신심에 뇜처 완 강하게 시련을 E ᅡ개해 나가야 한다. 

우 5ᅵ 는 1931 년에도 간도일 대에서 5.30 폭등의 후과를 청 산하기 위한 작업을 근 

기있게 해나 갔다. 카 륜회의 방침을 관철하 는테서 첫 패가는 장애가 바로 이 폭동의 

후 유증이 었다. 이 장애를 시급히 
ᅳ 제거 하고혁 명대오 를재정 비하지 
않 는다면 위기에 처한 혁명을 건 
1 수도 없었고 심화발 전시킬 수 
없 었다. 

오가자 회의를 끝낸 후 동만으 
로 나 가면서 나는 내 자신과 등지 
들앞에 두 가지 과제룰 내세 웠다. 

하나의 과제는 5. 30 폭등의 후 

과를 총 화하는 것이 었다. 폭등을 
설 계하고 지휘한 당 사자는 아니 
지만우 ^는이 폭동 을여^ 가지 
각 도에서 과학 적으로 정확히 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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훅, 



'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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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 총화할 필요를 느끼 었다. 



만호ᅡ 《조 중인 민들은 일제의 기만 선전에 속지말 라!》 



폭등은 실패에 실패 



거듭 s 



했 




지만 등 만에는 아직도 광 신적인 테^ 주의 자들과 이립삼 노선의 신봉 자들이 남아 무 

모한 폭력투 쟁에로 대중을 부 추기고 있 었다. £두" 
5.30 폭등을 총 화하게 되면 사 람들이 이런 뭉 상에서 깨여날 수 있 었다. ^ 
■ 우 근ᅵ 는 5. 30 폭등 총화를 통하여 종파사 대주의 자들의 출세 주의와 공명 주의， 소부 
르 조아적 영옹 주의에 경종을 울^ 기로 결심하 였다. ᄊ ： '- 

폭동의 총화는 또한 만주 지방의 혁명가 들에게 과 학적인 전락 전슬과 대중 영도방 
법을 체득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역 사적인 전환 점으로 될 것 이라고 나는 생 각하였 
다. 



다른 하나의 과제는 광범한 군중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 으로^ 
묶어 세울 수 있는 올바른 조직 노선을 제 기하고 그 노 선으로 새 프 

세대 공 산주의 자들을 무장 시키는 것이 었다. ^ 

간도 지방의 공산주 의자들 에게는 파괴된 조 직들을 복 구정비 
하고 그것을 확대 강화해 나가 는데서 지 침으로 삼 아야할 똑똑한 

- 등만지 방에서 활 등하던 종파사 대주의 자들은 대중을 조직화 
하는 사업 에서도 흑심한 좌경적 오류를 범하고 있 었다. 그들은 
《계 급혁 명론》 을 부르짖 으면서 빈고 농들과 노등자 들만을 조 ― 
직에 받아들 였다. 그밖의 계층에 대 해서는 다 혁 명과는 인연이 

없는 대 상으로 보았다 그래서 조직에 들지 못한 사 람들은 공산 ― ^^ᄄ^ _ ― 

주의란 바로 처런 물 건짝이 구나， 쌀에 누ᅵ 만큼만 홑잠행 이들만 우ᅵ대 한수령 
모여서 쑥퍽거 끗 ᅵ고 나 머지는 따돌 끗 ᅵ는 것이 공 산주의 로구나 하는 말까지 돌 끗 ᅵ더 김일성 동지의 

분개하 기까지 하 였다. —― : 동 아일보 1931 년 

이런 폐쇄적 경향을 타 파하고 각계 각층의 애국 역량을 하나로 묶어 세 우자면 고 ᄋ = 3 월 26 일 ^ 

적의 명제 나다튼 나라의 경험에 만매팥 ^ 려는사 대주의 ，교조 주의적 경향을 극복 

하고 그 모든 애국 역량을 한 사람도 빠 a 없이 다 포 섭하고 수용할 수있는 올바른 ：ᅵ 
조직 노선을 찾 아내고 그것을 한시바 B 비 관 철해야 하 였다. 

나는 이러한 과제를 간도 노정의 첫 단계 사업 목표로 정하고 등 만으로 가는 걸음 
을 다그 쳤다. 그런데 천만뜻 밖에도 고유 수에서 대중조 직들의 사업을 지 도하고 유 ， 
봉화， 최 득영과 합 께장춘 쪽으로 나 가다가 밀정의 고발로 반 등군벌 당국에 체 포되었 
다. 그 당시 군벌 당국은 우 e ᅵ의 활동을 에 el 하게 주 시하고 있 었다. 



일본 경찰에 짝지지 않는 에민한 후각을 가지고 있 었다. 그들은 우 el 가 무 



장투쟁 준비를 하기 위하여 등 만으로 나 간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다 . 1 B 
고 유수가 중부 만 주지방 에서의 조선공 산주의 자들의 주요한 활등기 지라는 것을 

간파한 군벌 당국은 이통현 현 공서를 발 동시켜 이 마을에 독 찰원을 파 견하고 우^ 

의 일거일 동을검 질기게 감시하 였다. 
고유 수에는 현공 서에서 파견된 독 찰원과 연계를 가지고 우^ 의 활등을 은밀히 

내 람하던 이출 류라는 중국인 지주가 있 었다. 
우^ 가 고 유수룰 떠나 장춘방 향으로 간다는 것을 독찰원 들에게 밀고한 자가 바 

로 이 ^가 였다. 우^ 는 다난툰 이라는 곳에서 독 찰원의 연락을 받고 긴급 출등한 

보위 e 원 들에게 체 포되어 현공서 감 방에서 더 칠동안 심문을 받다가 장 춘으로 호 

송되어 거기서 20 일가량 감옥 생활을 하 였다. 내 생애 에서의 세 번패 감 옥살이 었다. 

- 그때 장 춘에는 길팀 육문중 학교의 이광한 교장 선생과 하 선생이 와 있었다 그들은 
내가 체포되 었다는 소식을 듣고 군벌 당국에 찾아가 《김 성주는 길팀감 옥에서 무죄 
로 석방된 사 람인데 왜 또 잡 아가두 는가? 김 성주는 우 ^ 가 보증 한다》 고 하면서 강 
력한 항의를 들이 탰다. 그들의 도 움으로 나는 다행히 감 옥에서 풀 려나올 수 있 었다. 



as^Bxis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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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격대 창건을 
준 비하던 시기 
비밀아 지트로 
쓰던 집 



은사가 다 공산 주의를 이 해하는 연공주 의자들 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대 목에서 
저하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 었다고 생각 한다. 

지 난날과 다 름없이 나를 S 심으로 등 정하고 보호 해주더 우 ^의 위업을 변 합없이 

이해 해주는 그들의 모 습에서 나는 평생을 두고 지울 수 없는 크나큰 감명을 받 았다. 

등만에 나와서 우 ^가 벌 여 놓은 첫 사업은 조선 혁명군 대 원들과 혁명조 직핵심 
성 원들을 위한 돈화 강습이 었다. 

이 강습 에서는 무 장투쟁 준비를 본격 적으로 다 그치기 위한 과업과 그 실천 방도， 
" ""― 기 층당조 직들에 대한 통일적 지도룰 보장 

하 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 제들과 분산된 

혁명 군중을 조직 적으로 결 속하는 문 제들을 

취급하 였다. 이 해 12 월에 열린 겨울 명월구 
회의의 예비 작업이 라고도 할 수 있는 강습 
이 었다. 

이 강습이 있은 다 음에는 안도， 연길， 화 
릉， 왕청， 종성， 온성 일대 혁명조 직들의 사 
업을 지도하 였다. 

산도와 두만 강연안 육웁 일대의 실태를 
충분히 파 악한테 기 초하여 우 근ᅵ 는 1931 년 
5 월 중순 옹성 라자에 있는 이 청산의 집에서 
당 및 공 청간부 회의를 열 었다. 역사 에서는 
이 회의를 <봄 명월구 회의: > 라고도 한다. 
옹성 라자란 옹기소 근ᅵ 나는 바 위라는 뜻이 
다. 일본이 만주를 강 점하기 전 까지는 명 월구를 옹 성라자 라고도 불 렀다. 일 본사람 
들이 만주를 먹은 다음철 도역을 내 오면서 옹성 라자를 명월 구라고 표기하 였는테 
그것이 그대로 고 착되어 후세사 람들도 옹성 라자를 명월 구라고 부르게 되 었다. 

지금은 명 월구가 안도현 소 재지로 되 었지만 우^ 가 회의를 하던 당시 까지만 해 
ᅳᅳ그 고장은 연 길현에 속해있 었다. >^ 



《봄 명월구 회의》 는 당， 공청， 간 부들과 조선 혁명군 성 원들， 지 하공작 원들이 
십 명 참가하 였다. 간도 지방의 새 세대 공산주 의자들 중에서 백 창힌을 비룻하 여 한 
다하는 혁명 가들은 이 회의에 다 참가 했다고 생각 된다. - 

《좌 경모 험주의 노선을 배 격하고 혁명적 조직 노선을 관철 하자》 는 이 회 의에서 
내가 한연설 을정^ 한것 이다. 이 연 설에서 내 가등만 으로나 오면서 세워놓 았던두 
라제가 다 포 함되어 QJ^i^ [「■ 율' # ^^^^^g; . - ^ 

이미 계획 했던대 로우^ 는이 회 의에서 5.30 폭동의 본 질을심 각하게 분석 총화하 
였으더 기본 군중을 튼튼히 결 속하고 그 주위에 각 계각층 반일 역량을 굳게 9 결시 
켜 전 민족을 하나의 정치적 역 량으로 Q: 합시킬 테 대한 혁명적 조직 노션을 제기하 
였다. 

회의 에서는 이런 조직 노선을 관 철하기 위한 과 업으로 지도 핵심을 튼튼히 구 e ᅵ고 
그들의 자립적 역할을 높일 데 대한 문제， 파괴된 대중 Q 체들을 복구정 비하고 거기 

에 각계 각층의 군중을 받 아들일 테 대한 문제， 실 천투쟁 속에서 대중을 타 련시킬 테 
대한 문제， 조중 인민들 사이의 공등 투쟁과 친선 ^ 결을 강화할 테 대한 문제가 논의 
되고 작은 규모의 투쟁으 로부터 큰 규모의 투쟁 에로， 경제 투쟁으 로부터 점 차정치 
투 쟁에로 발 전시켜 나가머 합법적 투쟁과 비 합법적 투쟁을 능 숙하게 연 결시켜 나같 
13] ᅵ 대한 전슬적 원 칙들을 규정 하면서 좌 경모험 주의적 경향을 철처히 극복할 데 대 
한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 였다. T 



1931 년 5 월의 《봄 명월구 회의》 는 한 마디로 말하 여 대중 전취를 위한 회 합이었 
다고 말할 수 있다. 대중을 전취하 는테서 제일 큰 장 애물이 바로 좌경 모험주 의노선 
이 었다. 그래서 우 5ᅵ 는 용딴을 내려그 노선을 때 51 었다. 

； 우^ 가 좌경을 치고 광 폭적인 조직 노션을 내놓자 회 의참가 자들은 그것을 전폭적 
으로 환영하 였다. 

그 회 의에서 많은 사 람들이 연설하 였는테 연 설들이 다 혁 명적이 었다. 연 설자들 
은 한 결같이 일본이 만주를 침 락하는 것은 시 간문제 인만큼 준비를 잘 했다가 때가 
되면 결 사전을 벌 이자고 부르짖 었다. 노숙한 혁 ^ 
명 가들이 많이 모인 회 합이니 들을 소 근 ᅵ도 많고 ᄈ 

iMag 3! 도 많 았다. ᅳ ^ ᅭ' 

ᅭ나는 이 회의를 통하여 많은 것을배 웠다. 

회의가 끝난 다음 간도 전 지역과 국내로 공작 
원들이 연이어 떠나 갔다. 

나는 명월 구에서 일 마동안 이 일대의 당조직 
과 대중 3 체들에 대한 사업을 지도 하다가 안도 
로 향하 였다. 안도를 활등거 점으로 삼고 당분간 
간도와 국내 의혁명 사업 을 추켜 세 우자는 것이었 
다. 

안도는 철도와 대 도로， 도시 들에서 멀^ 떨어진 산간지 대여서 일제의 영향이 덜 
미치고 주변이 온통 험한 산악과 밀 팀으로 에 워싸여 있어 연길， 화릉， 훈춘 지구와 
무송， 돈화， 화전 지구는 물론 육웁 일대를 비룻한 국내의 조직 들과도 연계를 가지기 
유^ 하였고 유 격대를 조 직하고 훈련 시키더 당조 직건설 사업을 추진 시켜나 가는테 
서 도매우 편 ^한 고장이 었다. 주민 구성도 대딴히 좋 았다. 

더욱이 조종의 산 백 두산이 가 까이에 있 으므로 조국을 한시도 잊 은적이 없는우 
e ᅵ 로서는 그 승엄 하고도 장중한 모 습에서 크나큰 정신적 위안과 고무를 받지 않을 

수 없 었다. 화 창하게 개인 날이면 멀^ 서 남쪽하 늘가에 백두 영봉의 은회색 파도가 
바 라보이 었는테 그 은은한 원경이 시야에 안겨 올때면 무장을 들고 조국을 한시바 

삐 찾 고싶은 충 동으로 가슴이 세차게 고 등치군 하 였다. 비록 조국을 떠나 이 역에서 
무장 투쟁을 시작 하지만 백 두산이 바라 보이는 곳에서 항일의 총 성을울 5ᅵ 고싶은 
것은 우 e ᅵ들의 공통된 심정이 었다. 

나는 돈화 강습을 끝내고 4 월에 이미 안도에 가서 대중 Q: 체들의 사업을 지도한 적 

g 있었다 ^트 „ ^= 





명월구 회의가 
진 행된곳 



때 어 머니는 신 병으로 시 름시름 앓고 있 었다. 의술이 낙후한 때여서 무슨 병이 
라는 진^ 도 못받고 그처 《적》 이 요 동치는 것 같다는 말씀만 하면서 탕약을 끓여 
잡숫군 하 였다. 

자신의 병이 일마나 위 중한가 하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푼전 한잎없 
이 늘 객지로 떠돌아 다니는 나를 걱정 하면서 부녀회 사업에 있는 심혈을 다 바치었 
다 ， 

1 두 팥만에 안도로 다시 찾 아가는 내 심중 에서는 어 머니에 대한 걱정이 떠나지 않 

았다ᅳ ― ^ ： 」ᅭ 

그러나 안도에 도착한 나는 예 상보다 몹시 밝 은어머 니의일 굴빛을 보고 마음을 
놓 았다. 집 생각을 하지 말고 나라를 찾는 일에 전^ 하라고 노상 타이르 면서도 내가 
나 타나면 반 가움을 참지 못하고 일굴의 병 색마처 감추는 어머니 였다. 

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만 경대할 머니가 버 선발로 팥 려나와 나를 일싸안 았다. 
아버 지 가 세 상을 떠 나신 그 해 에 만주로 온 할머 니는그 동안 고 향으로 돌 아가지 않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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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 머니 이보익 





고 내내 무 송에서 어 머니와 합께 조반 석죽의 가난한 가게를 연명해 왔다. 우 근ᅵ 일가 
가 무 송에서 안도로 자^ 를 옮길 때할머 니도어 머니를 따라 안도에 왔 었다. 안도에 
와서는 흥 륭촌에 있는 영 실이네 외가에 거처를 잡고 사 돈집과 우^ 집에서 엇같아 
가더 침식을 하 였다. 

영 실이란 형권 삼촌의 외등딸 이다. 구 
형권 삼촌이 감옥에 잡혀간 다 음부터 우^ 숙모 (채 연옥) 는 심한 우 울증에 걸^ 었 
다. 금방 시집을 와서 첫 아이를 낳고 살만한 때에 남편이 불행 하게도 감 옥행을 하 

^^j^l 경이 약해 질만도 하 였다. 

나는 형권 삼촌이 정역 15 년의 형을 받고 감옥살 
이 를 시 작한 후 숙모에 게 아이 는 다른테 주어 서 키 
우게 하고 재가 하라고 권하 는편지 를써보 냈다. 숙 
모는 그런 편지를 받고도 재 가하지 않 았다. 남편이 
없는 형님도 재 가하지 않고 온갖 고생을 다하더 세 
자식을 키우고 있는테 남편이 퍼 S 게 살 아있는 내 

가 어떻게 시집을 다시 간단 말 인가， 내가 재 가하면 
영실이 아 버지가 감 옥에서 그소식 을듣고 일마나 

상 심하겠 는가， 설사 영 실이를 남 들에게 주고 다튼 

뚜 ᅳ _ ᅮ ―. 소. 남자를 만나 새 살팀을 시 작한들 내가 발 편잠을 자 
^ 더 목구 펑으로 밥이 념 어가겠 는가고 하면서 그런 

말은 두 번 다시 입밖에 내지 말라고 하 였다. 그 숙 
모가 아주 친 숙하고 대가 있는 분이 었다. 

어 머니는 안도에 오신 후 기 분전환 이라도 하라고 하면서 같이 테 근ᅵ 고 있던 숙모 
를 흥 륭촌에 있던 친정 집으로 보내 었다. 

우 끗ᅵ 할 머니가 영 실이네 외가에 가 계 시면서 더느 51 의 뒤 시중도 하고 말 등무도 
해주 었다. 그러 다가도 병중에 있는 받더느 근 ᅵ의 생각이 나면 우 5 ᅵ 어머니 한테로 뛰 
어와 탕약도 끓이고 동 자질도 하 였다. 병약한 두 더느^ 를 돌보 느라고 할 머니가 그 
f 말없이 속을 많이 FJ ；： ' r ： f -g' T.i" 

할 머니가 고 향으로 쉬이 돌 아가지 못하고 이역 에서몇 해를보 낸것은 외로운 처 
지에 빠진 두 더느 5 ᅵ의 처지를 가 없 게 여 기는 애 릇하고 다심한 어 머니의 사 랑이었 

다 고생각 한다. ：ᅳ ^ 

내가 안도에 도착한 그날밤 할 머니는 내 곁에서 주무시 었다. 
| 깊은 밤중에 잠을 깨 여보니 내 머^ 가 할 머니의 팔에 안겨있 었다. 내가 잠든 다음 
할 머니가 베 개를슬 그머니 밀어 내고내 머 5 ᅵ 를안고 계신것 같았 다. 나는할 머니의 
심정이 가슴에 미처와 X ᅡ마 머 ^를 옮 겨놓지 못하 였다. 

할 머니는 쉬지 않고 있다가 나에게 조용히 물 었다. 

《고 향이랑 9J 은게 아니 나?》 

《할 머니， 그릴 5 ᅵ가 있습 니까. 나는 한시도 만 경대를 9i 은 적이 없습 니다. 고향 
에 계시는 일가친 척들이 정말 보고 싶습니 다.》 《나는 사실 여기 식 솔들을 다 테려 
가자구 만주에 왔 댔다. 너 는못테 려가도 너희어 머니랑 등생들 이랑은 다 테 려가자 
구 생각했 댔다. 그런 데 너희어 머니가 통말을 듣지 않는 구나. 나라를 찾기 전에는 
다시 압 록강을 건너지 않기로 S 세하고 떠난 걸 음인테 성주 아 버지가 떠 났다고 한 
번 내친 걸음을 어떻게 흘쩍 되돌려 세우겠 는가구 하면서 말 이다. 어쩌나 모질게 마 
음을 먹 었는지 무송을 떠날 때 한번도 돌 아보지 않 더라. 그래서 고 향으로 가자는 말 
을 더 불이지 못 했다. 여기서 사는 게 조션 독립에 더 이 롭다면 나는 너희들 을더잡 
아끌지 않고 혼자서 만 경대로 돌아가 겠다. 고향 생각이 나구 할아 버지， 할 머니가 보 



구 싶거든 이 따금씩 편지나 해 다구. 그^ 면 너 희들을 본듯이 생각하 겠다. 나야 여기 
로 자주 다닐 수 없지 않 니.》 그 후 나는 할 머니의 이 부탁을 한번도 이 행하지 못하 

조국의 신 문들에 자주 실^ 는 내 이름과 항일유 격대의 전과 보도가 내 소식을 대 
신해줄 것 이라고 생각 하면서 구태여 편지를 쓰지 않았 다. 

할 머니는 네가 일을 많이 하자면 너희 어 머니가 앓지 말아야 겠는테 병이 점점 심 
해지는 테다가 일에 너무도 극 성이니 야단 이라고 하면서 조용히 한숨을 내쉬 었다. 

그 말을 들으니 어머 니에대 한걱정 때문에 잠이 오지 않 았다. 가정 살팀ᅩ ^= 
을 떠메고 나가야 할 받아들 로서， 만경대 가문의 장손 으로서 생 각되는 

그 당시 우^ 와 같이 혁명을 한 청 년들속 에서는 싸움의 길에 나- 
선 남 아대장 부하면 가정쯤 잊 어야 한다는 심^ 가 상당한 정도로 
유 행하고 있 었다. 가정을 생 각하는 사람은 대사를 치르지 못한다 
는 것이 청 년혁명 가들의 일 반적인 견해 였다. 

나는 일 쩍부터 그런 경향을 비판 하면서 가정을 사랑할 줄 모르， 
는 사람은 조국도 혁명도 참되게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해 왔다. 
^그 런데 나 자신은 자기 가정을 일마나 사 랑하고 보살폈 던가. 혁명 1 
을 위해 적극 적으로 투 신하는 것이 야말로 가정에 대한 최고의 사랑이 
라는 것이 그 당시 내가 일상 적으로 품고 있던 효 성관이 었다. 나는 혁명 

과 분^ 된 순수한 효성을 생 각해본 적이 없 었다. 왜나 하면 가정의 운명은 서로 r' ᄑ 
똁래야 똁 수없는 불 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 었다. 나라가 편 안해야 가정도 ： ᅳ 
편안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 이다. 나라의 비운은 곧 그것을 이루는 수 백만의 
가정 들에도 어 김없이 미치기 마련 이다. 그 러므로 가정의 안녕과 행복을 지 키자면 피 
나라를 지켜야 하고 나라를 지 키자면 각자가 자 기앞에 부과된 공민 적의무 를책임 슛 
^ag. 이^] 야 하는^ 희 &i J' - - -—tt= — '― —ᅵᅵ ' 
그런 혁명을 한다고 가정을 망각할 수는 없다. 가정에 대한 사랑은 곧 ^명 가를 ；： 
투 쟁에로 추 등하는 하나의 원등력 이다. 가정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 면혁명 가의투 

나는 가정과 혁명 사이의 이런 상호 관계를 원^ 적으로 알고 있 었지만 일신을 혁 
명에 바친 혁 명가의 경우에 가정을 사랑 한다는 것이 어떻게 사 랑하는 것인가 하는 

데대해 서는아 직명백 한일가 견을가 지지못 하고있 었다. -^=-； ― 7 ^ - 
아침에 깨여나 집 안팎을 돌 아보니 남자의 손이 가야할 구석이 여^ 군테했 ^다. _ ^ 

땔 나무도 예비가 별로 없 었다 ： - = 
나는 이번 걸음에 어 머니룰 도와 틈틈이 가정 일에도 손을 대야 겠다고 마 음먹었 J 

다. 그날은 만사를 젖 혀놓고 철주와 함께 산으로 올라 갔다. 땔 나무를 해 오려는 것이 ^ 

었다. 

그런테 어떻게 챘는지 우 물터에 갔던 어 머니가 또아 근 ᅵ와 낫을 들고 우 근 ᅵ를 따라 
왔다. 집으로 돌아 가라고 아무 근ᅵ 애 원해도 소용이 없 었다. ^후 = 

■ ^ 내^ m 손 oi;y^x 높 g 희 들을 따라 가는게 아니 다. 산에 가서 이 야기 를 나누 ■ 
자구 그 런다. 어 제 야 할머 니 가 장밤 너 를 불들구 말을 시 키 지 않았니 .> 어머 니는이 

^^씀 ！ᅮ 하더 ^:^Qjrj- ―- ᅭ - _ _ ᅵ, - ： 

：1 - 그제야 나는 어 머니의 심정이 이해되 었다. 집 에서는 사실 할 머니가 나를 독차지 ： 
하군 하 였다. 할 머니가 물러 앉으면 등 생들이 나를 불안고 놓 아주지 않 았다. ― 
어 머니는 나무를 하는 등안 노상 내곁에 있 으면서 나와 이 야기를 나누 었다. 
《성 주야， 너 최등 화라는 사람을 알겠 니?》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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《알 지요， 최 등화야 공 산주의 운동을 한다는 사람이 아닙 니까. > 《그 사람이 더 
칠전에 우^ 집에 들렸 더라. 네가 언제쯤 안도로 올 것 같 은가， 오면 알려 팥라구 하 
면서 너하구 한바탕 입 씨름을 해보구 싶다지 않겠 니.》 《그 래요? 그 사람이 왜 나 
하구 입 씨름을 할 생각을 했답니 까?》 《네가 사 방으로 돌아다 니면서 5.30 폭등이 
잘못된 폭등 이라구 선 전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다 더라. 상급 에서도 다 
지 지하고 밀어준 폭 등인테 성주와 같이 지 각있는 사람이 왜 그걸 그 S 게 나 무라는 
지 모르 겠다구 하면서 머 5ᅵ 를 흔들더 구나. 네가 흑시 사 람들의 눈에 나는게 아니 



I 




i 



강반석 여사의 안도현 소사하 집 



명정 대하게 문제를 보았습 니다. 지 



그 



U?> 《눈에 날수도 있겠 지요. 내 
장을 못마 땅하게 여기는 사 람들이 더 
^ 있는 것 같습 디다. 어 머니는 어떻 
게 생각 하십니 까?》 《나야 뭐 세상 
물정을 아니. 그처 사 람들이 무 땋ᅵ 로 
죽고 잡 혀가지 야 Q: 이라구 생각 했다. 
알횅 이들이 다 없 어지면 혁명은 누가 
한다더 니:. > 나는 소박하 면서도 Q 순 
명료한 어 머니의 지론이 퍼그나 마음 
에 들 었다. 인민의 눈은 언제나 정확 
하 였다. 인민이 판 ^ 하지 못할 사회 
현 상이란 있을수 없는법 이다. 
ᅳ 《어 머니가 을게 생 각했습 니다. 그 
최 등 화라는 사람 보다는 어머 니가공 
혁명은 폭동의 피해를 계속 입고 있지 않습 



니까. 그 피해 



^ᄂ기 ： 



해 보려고 나는 이번에 안도에 왔습 니다. 》 《네가 그럼 또 지 



난 봄처럼 바 B 비 뛰 어다녀 야겠 구나. 오 늘처럼 다시는 집 살팀에 마음을 쓰지 말고 네 
할 일을 직 심스레 하거 라.》 어 머니가 나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의 요점은 바로 여기 
에 있 었다. 그 말씀을 하려고 그날 어 머니는 내 앞에서 최 등화의 이 야기도 꺼냈을 것 
이다. 



-룡촌 전경 



나는 그 후부터 어 머니의 염 원대로 조직을 꾸 근ᅵ 는 일에 전^ 하 였다. 

안도도 5.30 폭동의 피해를 많이 입은 고장이 었다. 그런 테다가 이 지구 에서는 대 
중을 조직 화하기 위한 사업이 원만히 진 행되지 못하고 있 었다. 안도룰 혁명 화하자 
면 무엇 보다도 이 일 대에서 당 조직을 확 대하고 당 대열을 늘이더 당조 직지도 체계룰 

,히 세 ^^ ^ 춰향는 .x. ' m i ^ a , v " u ' 

우 5 ᅵ는 1931 년 6 월 중순 김 정룽， 김 일릉과 그밖의 핵심분 자들로 안도현 소사하 
구 당위 원회를 조 직하고 구 당위원 회앞에 이도 백하， 삼도 백하， 사도 백하， 대 전자， 
푸 르혀， 처창즈 방향에 공작 원들을 파 견하여 기 층당조 직들을 내올 테 대한 과업을 

^^^^^^^^^" 구당위 원회를 내온 다 음에는 유 수하， 소 

사하， 대 사하， 안도 등지에 공청 조직을 확대 

하고 농민 협회， 반제 등 S ，혁명 호제 회 ， 소 1 d 
람 험대와 같은 반일 e 체들을 조직하 였다. 
： 그 5 ᅵ하 여 그 해 여름 안 도지방 에서는 대 
중을 조직 화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완 료되었 
다. 조직이 들 어가지 않은 마을은 없 었다. 

안도를 혁 명화하 는테서 제일 큰 난관은 
혁명 대오가 사분오 열되어 있은 것이 었다. 




안도는 강을 가운데 두고 물남， 물 북으로 나 쉬어처 있 었는테 이 마 을들에 청년조 
직들이 따 로따로 들어가 있 었다. 물북의 청년 조직은 정 의부의 후 에들이 주 관하는 
것 이었고 물남의 청 년회는 심 룽준과 같은 참 의부의 인 물들이 관 할하는 것이 었다. 
이 두 조직이 서로 눈을 흘기고 삿 대질을 하더 지내는 테다가 최 동화가 지 도하는 g 
앨계의 청년조 직까지 줄을 늘이고 있어 청 년운등 내부가 매우 복잡하 였다. 

이런 상 태에서 우^ 는 청년조 직들을 원 상복구 하는테 머 무르지 않고 하나의 조직 
으로 통합 시키는 방 향에서 청 년들을 교 양하고 인 도해나 갔다. 우 ^ 가 청년 운등을 
분열시 키려는 사소한 시도에 대 해서도 가 차없이 비 판하고 경계 하였기 때문에 최동 
화와 같이 파쟁에 인이 박힌 사람도 안도 지구에 통일적 인청년 조직을 내와야 한다 
는우 ^ 의견 해를대 하지않 을수없 었다. g 

안도를 혁명 화하는 과 정에는 적대분 자들의 방해 책등이 또한 매우 심 했다. 

카 륜이나 오가자 같은데 서는 촌 장들이 모두 우 ^ 영 향하에 있 었지만 흥륭 촌에서 
는 촌장이 악 질지주 무한 장에게 붙어 염람군 노룻을 하 였다. 그자는 마을사 람들의 
동향과 대중 e 체들의 움 직임을 수시로 내 람해가 지고는 곧장 성시에 찾 아가군 하였 
다. 그래서 우 e ᅵ는 흥 륭촌의 남 녀노소 전부가 참 가하는 성토 모임을 열고 촌장을 마 

쫓아^ 해 .1^::- ^ _^ - r - - jsm ' W 

더칠후 무 한장은 나를 찾 아와서 이런 흥정을 들이 댔다. - . ： - . 

《나는 김성주 선생이 공 산주의 자라는 걸 미^ 부터 느끼고 있었습 니다. 그런테 
나는 늘 구 안도에 가있고 여 기에는 내 보 위단만 있으니 참 마음이 놓이지 않습 니다. 
처 철없는 것들이 김 선생의 정체를 알고 해치는 날에는 나는 전체 공 산주의 자들의 
원쑤가 되지 않겠습 니까. 그 S 다고 지 금처럼 그냥 지 내기도 딱하단 말입 니다. 일본 
사 람들이 알면 당장 내 목부터 칠 텐테. 그^ 니 우 근ᅵ 서로 좋도록 합 시다. 김 선생이 
여기를 아주 떠나주 시오. 여비가 필요 하다면 내가 일 마든지 드 e ᅵ겠습 니다. >나는 
그의 말을 끝까지 다 들 어주고 나서 이 S 게 응대 했다. 

《당 신이 염려할 것은 조금도 없습 니다. 나는 당신이 지주 이기는 하지만 중국사 
람으 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있을 것 이라고 믿으더 중국을 집어삼 키려고 팥 려드는 
일제를 미워할 것 이라고 생각합 니다. 당신이 우 3 를 반대 하거나 해칠 이유가 없다 
고 붑 니다. 나는 당신에 대 해서도 그 S 고 또다른 중국청 년들인 보위 원들에 대해 
서도 팥 근ᅵ 생 각하지 않습 니다. 당신이 졸렬한 인간 이라면 이 S 게 터놓고 말하지 않 
겠습 니다. 나를 염 려하는 것보다 우선 당신 자신이 일 본놈의 《개》 라는 말을 듣지 
않도록 주의해 야겠습 니다. > 무 한장은 그 말을 듣자 더 길게 이 야기를 끝지 않고 흥 

륭촌 arFn^「h = 
그 후 무 한장과 그의 보위 e 은 대체로 중 립적인 입장을 취 하면서 우 근 ᅵ를 신중하 
게 대 하였고 새로 임명 되어온 촌장도 우^ 눈치를 보 아가더 꼭 필요한 행정 임무만 
조심 스럽게 수행하 였다. 

만일 우^ 가 안 도에서 대중을 조 직화할 13] ᅵ 대한 방침을 제때에 관 철하지 않았더 

라면 백색테 ^가 a 쓸고 지나간 황량한 간도대 지에서 무 한장과 같은 큰지 주를굴 
복시킬 수 없었을 것이더 그를 감히 중립 화하여 유명 무실한 존재로 만들지 못하였 
을 것 이다. 

조직 된대중 의힘은 참으로 무궁무 진하더 그 힘앞 에서는 불가능 이라는 말이 있 
을수 없다. - ： ^ 

흥 륭촌과 그 일대의 혁명 조직은 활기에 뇜처 자기의 역량을 확 대해나 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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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1 8 사변 I 
피바다 에잠긴 



나는 안도의 혁명조 직들이 자기 궤도에 
들어 서 서 움직 이 기 시 작하자 그 성 과룰 확 

대하기 위하여 1931 년 여름과 초가을 화룽， 
연길， 왕청 일대의 지방조 직들에 나가 5.30 
폭등 후 흩 어졌던 대중을 묶어 세우는 사업 
을 하 였다. 'ᅭ ^ W\. 

내가 돈화를 활동거 점으로 삼고 안도， 용 
정， 화릉， 유 수하， 대 전자， 명월구 등지와 연 
계 를맺 으면서 사업 을 한창 전개 해 나가고 있 
을 때 9. 18 사변이 터 졌다. 나는 그때 돈화근 

처의 한 농촌마 을에서 공청 열성자 들과의 사 

업을 하고있 었다. 

9 월 19 일 이튼 아침에 S 한장이 내가 머 무르고 있던 마을로 뛰어와 관 등군이 봉 
천을 공격한 사실을 알려주 었다. 

《전쟁 이요! 왜 놈들이 끝내 불집을 일쿠었 소!》 = 
그는 무거운 a 을걸머 S 사 람처럼 신음소 근ᅵ 를 숨 가쁘게 내 지르더 토방 우에 맥 
없이 주처 앉았 다. 전쟁 이라는 그 한 마디의 말은 진 한장의 입에서 눈물 겹도록 비장 
하게 울 근ᅵ 었다. 




I 



I 




오래 전부터 이미 에 견했던 사 변이고 또 사변이 발발한 시기도 대체로 에상과 비 
ᄌ이 맞 아떨어 졌지만 나는 조선 민족과 수억만 중국 민족이 당하게 될 재난 그^ 고 
자신의 운 명에도 거대한 전환이 오 ^라는 에감 때문에 가슴을 떠박 지르는 것 같은 

^g:<!m^t/-il^,R- f ᅳ , ᅳ'ᅳ T V : f: t ： ^ 

후우^ 는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사태 발전의 S 상을 똑똑히 알게 되 었다. 



1931 년 9 월 18 일밤 심양 북대영 서쪽 유조 구에서 일본만 철회사 소유의 철도가 
폭파되 었다. 일제는 장학 량군이 철도를 폭 파하고 일본수 비대를 공격 했다는 터무니 
없는 구실을 내걸고 불의의 침공을 개 시하여 일거에 북 대영을 점령하 였으더 19 일 
아 침에는 봉 천비행 장까지 차지하 였다. ᅳ 




심양에 뒤이어 안동， 영구， 장춘， 봉성， 길팀， 돈화와 같은 동북 지방의 대 도시들 
이 관 등군과 압 록강을 ^어온 조선주 둔군에 의하 여 연팥아 점령되 었다. 닷새도 못 
되는 사이에 일본침 락군은 요녕， 길팀 두성의 광대 한지역 을거의 다 강점하 였으더 
전역을 계속 넓혀 가면서 금주방 향으로 육박하 였다. 

i 문자 st|p 전광 석화와 같은 속도 였다. ᅮ 
일본제 국주의 자들은 진상을 오 도하더 중국 측에 사건의 책임을 전가시 켰지만 세 
상사 람들은 누구도 그들이 내돌^ 는 여론을 믿지 않았 다. 잔죄가 많은 일제의 본성 
을 너 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 이다. 후날 사건을 조작한 당사 자들도 인정 하였지 

만 만 철회사 소속의 철도룰 폭 파하고 9. 18 사변의 도 화선에 불을 지른 장 본인은 관 
동군 특무 기관이 었다. 우 근 ᅵ는 그 당시 출판 물들에 글을 내 여 유조구 사건은 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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먹기 위한 일제의 모 락이더 간 계라고 폭로하 였다. 'r:-" " ，서 ᅵ.^ ^ 

관 동군이 만주 사변을 앞두고 대기 상태에 있던 1931 년 9 월 18 일 아침 이 사건의 
조 작자의 한 사람인 도히 하라겐 지대좌 (심양 특무기 관장) 가 갑자기 서울에 나티 "났 
다. 그는 조 션주둔 사령부 고 급참모 간다 마사 다네를 찾 아가서 신문기 자들이 시끄 
^워 군에게 찾아 왔다고 자기의 조 선방문 이유를 에들러 설명하 였다. 만주 사변이 

터지면 숱한 기 자들이 자 기에게 달 려들어 성화를 먹이 겠는테 그 성화가 싫어서 미 
51 조 선으로 도피해 왔다는 소^ 었다. 

같은 시각 일 본항공 본부장 와 다나베 죠따로 대장은 서울을 방 문하여 조션 주둔군 
사 S 관인 하야시 센쥬로 대장과 합께 백운장 이라는 큰 술 집에서 연회를 차 ^고 휴 
식을 하 였다고 한다. 만주 사변과 같이 어마 어마한 불집을 마련한 사 람들의 행차치 
고는 너 무나도 안 온하고 여 유작작 하다고 해야 할 것 이다. 

이 역사 기록을 91 게되면 어패 서인지 조선 전쟁이 발 발하던 때에 트 루만이 별장에 
가서 지내던 일을 상 기하게 된다. 우 5 ᅵ가 9.18 사변과 조 선전쟁 이라는 서 로다른 두 
개의 전 쟁에서 일맥 상통한 점을 찾 아보게 되는 것은 두 전쟁 다 선 전포고 없이 돌발 
적으로 개시되 었다는 거 기에만 있지 않다. 그 두 사변을 도발한 인 간들의 면 모에서 
제 국주의 들에게 고유한 교 활성과 파럼 치성， 다른 나 라들에 대한 침 락성과 지배주 

의적 본성을 다같이 찾 아보게 되기 때문 이다. ^ 

역사를 비반 복적인 사 건들의 누적 이라고 말하는 사 람들도 있 지만그 개개의 사 
건들 사이에 존 재하는 유 사성과 공 통적인 경 향성을 우^ 는 또한 전혀 무시할 수가 

^는 ^ £fe= ᅵ . ~ -"=^1^ ,^-^. '^^^^ 

일본이 9. 18 사변과 같은 사변을 도 발하여 만주를 먹 어치우 5 ᅵ라는 것은 우 5 ᅵ들에 

게 있어서 너 무나도 확고한 기정 사실로 되어왔 었다. 우 3 는 일본제 국주의 자들이 
장작 팀폭사 사건을 조 작했을 때에도 그것을 에감하 였으더 《농 학사》 의 신분을 가 

지고 간첩 활동에 종 사하던 관등군 참 모본부 소속의 나 까무라 대위의 《실 종》 사건 

이 꾸 더졌을 때에도 그것을 예감하 였다. 

g 나는 특히 만 보산사 건에서 큰 충격을 받 았다. 

만 보산은 장 춘에서 서북 쪽으로 70-8051 가량 떨어 S 곳에 있는 자 그마한 농촌 
마을 이다. 만 보산사 건이란 바로 이 마 을에서 수로 문제를 들^ 싸고 조 션이주 민들과 
중국 원 주민들 사이에 벌어진 분쟁을 말 한다. 조 션이주 민들이 논을 풀려고 이통하 
물을 끌기 위한 물길을 팠는테 그것이 그만 중 국원주 민들의 밭을 침 범하게 되 었다. 
이 통하를 막으면 장 마철에 또한 강물이 범람할 수 있 었다. 그래서 원주 민들이 이 공 




사를 반대해 나서게 되 었다. 

이런 때에 일본 인들이 공사를 강행 하도록 조선농 민들을 사촉합 으로써 분쟁은 확 
대되고 조선 국내 에까지 파 급되어 인명과 재산 피 해까지 내는 결과를 빚어 냈다. 농 
' 에서 흔히 있을수 있는지 방적인 분쟁을 민족이 간책에 솜씨 있게 이 용한것 이다. 

만일 그때 일본사 람들이 이 간질을 하지 않 았거나 조중 농민들 중에 선 각자가 있 
어이 성적인 사고를 조금이 라도 하였 더 라면 
분쟁은 간 ^ 한 언 쟁으로 그치고 그 이상 확 
대되어 서로 마스고 두들겨 패는 것과 같은 
양 상으로 발 전하지 않았을 것 이다. 이 사건 
으로 하여 조중 인민들 사 이에는 더 큰 오해 
와 불신이 생기고 반감이 조성되 었다. 

그때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 새 우더 생 각 
하고 또 생각하 였다. 일본 제국주 의자들 때 
문에 비슷한 불행을 겪고 있는 두 나라 인민 







만 주에서 군사 행동을 벌이고 있는 일제 관동군 



제 5 장 무장한 인민 



들이 무엇 때문에 서로 주 먹질을 하면서 피 투성이 싸움을 해야하 는가， 항일 이라는 
대전제 밑에두 나라 민족이 손을 굳게 잡고 공동 투쟁에 나서야 할 때 물길 하나를 
놓고 서로 악에 받처 《골육 상쟁》 을 하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꼴 인가， 무엇 때문에 
누구 때문에 이런 참사가 빚어졌 는가， 과연 이것이 누 구한테 이릅고 누 구한테 해로 
운 일인가 하고 거둡 생각하 였다. ^ 



나 에게는 문둑 이 사건이 미^ 꾸더진 연극 으로， 박두해 오고 있는 어마 어마한 사 
변의 전주 곡으로 느꺼 졌다. 무엇 보다도 장 춘영사 관들이 농 민들의 우 발적인 충돌에 
끼 여들어 조선사 람들의 이권을 《옹 호》 해 나선 것 부터가 미심쩍 었다. 《토 지조사 

§》과 같은 약 탈적인 법 S 으로 조션의 농 토들을 ^9}고 살 인적인 농정을 실시해 
온 자들이 갑자기 보 호자로 둔 갑하여 우^ 능 민들을 《옹 호》 해 나션 것은 사실상 
세상사 람들의 웃음거 ^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정 치만화 였다. 장춘의 《경성 일보》 
지국이 본사에 서들^ 만 보산의 분쟁을 통지한 일도그 S 고 국 내에서 신문 호외를 
쩍어 조 급하게 배포한 것 도모두 수 상하게 여겨 졌다. ᅳ 

조중 두 나라 인 민들을 이간 시키기 위하여 일제의 영악한 두 뇌들이 지 방적인 자 
그마한 분쟁을 민 첩하게 악 용하여 임청난 모락을 꾸 뎠는테 그것이 성공한 것이 아 
닐가. 그 S 다면 놈들 한테는 무엇 때문에 그런 모릭 1 이 필요했 는가. 

우 5 ᅵ가 간도 오가 자에서 혁명조 직들을 재정 비하고 있는 사이에 일 본제국 주의자 
들은 분명 무엇 인가를 다 급하게 준 비하고 있 었다. 

만보산 사건의 여파가 쾨 가서 지지도 않은 그해 여름의 나까무 라대위 《실 종》 사 
건은 중일 관계룰 전쟁첩 경에로 이 끌어나 갔다. 이 사건과 때를 같 이하여 일 본본토 
에서는 연일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 어지고 있 었다. 도교의 청년장 교들이 야 스구니 
신사에 모여 나까 무라의 위 령제룰 지내고 자 기들의 피를 뽑아 일 장기룰 그 렸는가 
하면 그것을 신사 나무에 높이 띄 워놓고 국 민들의 전 쟁열을 고 취시키 었다. 형형색 
색의 만 주관계 ^ 체들은 만몽 문제룰 해 결할수 있다고 귀가 아프게 떠들 어대고 있 

었다. - Vi ᅵ ； T ^ " ^ J y M T ' ^ 

나는 그때 일제의 만주 침락은 시간상 문 제라고 판 ^ 하였 다. 그 S 게 확정할 

었던 근거는 한두 가지가 아니 었다. 



있 




조션을 먹은 다 음에는 만몽을 먹고 만뭉을 먹은 다 음에는 중국을 먹으더 중국을 
먹은 다 음에는 아 세아를 제패 하려는 것은 《다 나까상 주서》 에도 규 정되어 있는 바 
와 같이 일본의 기본 국책이 었다. 동아의 S 주가 되려는 야망에 사 로잡힌 군 국주의 

일본의 강철 바퀴는 이 국책에 따라 거 침없이 움 직이고 있 었다. ¥^ = 

일 본제국 주의자 들은나 까무라 대위의 《실 종》 사건을 구실로 
삼아 관등군 병력을 심양에 집결 시키고 공격 태세를 갖추 었다. 

s 한장은 그때 일본 군대가 당장 만주룰 먹 겠는테 우^ 는 모두 
적수공 권이나 다름 없으니 어쩌면 좋 은가고 하면서 몹시 불 안해하 
고 안 E} 까와하 였다. 그는 국 민당의 장학량 군벌에 일정한 기대를 

걸고 있 었다. 그들이 지금 까지는 우유부 e 했지만 일단 국권을 건 
드^ 는 사태가 벌 어지면 중화 민족앞 에서의 체면 유지와 수억만 민 
중의 압력 때문에 처항해 나서지 않을 수 없으 ^ 라는 것이 었다. 

나는 진한 장에게 국민당 군벌이 처항하 ^ 라고 기 대하는 것은 
망상 이라고 말 했다. 



이다 가키세 이시로 

- 9. 18 사변의 주모자 



장 작팀의 폭 사사건 때를 상기해 보라. 관 동군의 모락 이라는 것 
이 명 백하고 엄연한 증거도 나티" 났지만 등북 군벌은 그때 진상규 
명도 하지 않았고 관 등군에 한 마디의 책임추 궁조차 하지 않 았다. 
지어는 일 본조객 들까지 고인의 영전에 받 아들이 었다. 이것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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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신중 성이나 취 약성， 우유부 9 성으 로만 보겠 는가. 국 민당은 공 산당의 박별과 
노농 흥군에 대한 《토 벌》 에 광 분하여 수십만 대군을 강 서중앙 쏘비에 트구에 투입 
하고 있다. 일 제에게 국토의 일부를 떼 어주는 한이 있 더라도 공 산당과 노농 흥군을 
박멀 하자는 것이 국 민당의 속셈 이다. 외 적으로 치기 전에 공 산주의 세력을 숙청하 
고 국내의 정 국부터 평정 하자는 것이 국 민당의 노선 이다. 자기 선친이 폭사한 다음 

국민당 쪽에 아주 기울어 s 장 학량은 그 저 주로운 노선에 s 종하고 있다. 때문에 저 

항은 없을 것이더 거기에 기대를 거는 것은 혀황한 일 이다. 

진 한장은 신 중하게 내 말을 들 었으나 공감을 표시 하지는 않았 " " 
다, 그는장 론 ttQK^a^aa 후 fe#gi^E 

기 군벌의 정 xl， 군사， 경제적 지반인 등 북땅을 완전히 잃게 되는 
마당에 이르^ 서 까지도 침락자 들에게 처항해 나서지 않겠 는가고 
하면서 종시 군벌에 대한 기대룰 버^ 지 못하 였다. 

이 런때에 9.8 사변이 터지고 수 십만을 해아 5 ᅵ는 장학량 군대가 ： 
아무 저항도 없이 심양을 내주 었으니 S 한장도 주먹을 부 르쥐고 



사색 이 되 어 나한테 로뛰어 오지 않， 



없 었다. 



《성주 등무， 나는 뭉상 가였고 철부지 였소》 



진 한장은 이 S 게 말 하면서 온몸을 부를 떨 었다. 그런 다음 흥분 
을 참지 못하고 자기 를계속 돠매 하 였다. 

《장 학량과 같은 사람이 등 북땅을 지 켜 주^ 라고 생 각 했으니 나 
야말로 일마나 어 근ᅵ 석은 인간이 었소. 장 학량은 중화 민족의 신의 
를버 5 ᅵ 고항일 을포기 한겁쟁 이고패 전장군 이요. 전에 심양에 가보니 온 도시에 군 
벌군이 모래 알처럼 쭉 깔 려있더 구만. 골 목마다 신 식총을 펜 군대가 씨 글씨글 했소. 
그런테 그 많던 군대가 총 한방 쏘지 않고 퇴각하 였으니 이런 분한 일이 어디 있소. 
이걸 어떻게 이 해해야 하 오?》 매사에 침 착하고 온 화하던 S 한장도 그날 아 침만은 
감정을 다잡지 목하고 목청을 돋구어 연방 고합을 질 렀다. 
| 장 학량이 후에는 항일을 주 장하고 국공합 장에도 기여 했지만 만 주사변 때에는 
에 대한 평판이 좋지 못하 였다. ？ ( ^-： 



나는 S 한장을 방으로 안내한 다음 조용히 그를 팥래 였다. 

《진 등무， 진정 하오. 일 본군이 만주를 침공하 el 라는 것은 우 5 ᅵ들이 이 미부터 예 
견했던 바가 아니 었소. 그런테 뭘 그 S 게 새삼 스럽게 떠 드오? 우 e ᅵ는 이 제부터 사 
태 발전을 넁 철하게 주시 하면서 그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하 오.》 : -y 

《물론 그래 야지. 그^ 나 너무 분하고 억 울해서 그^ 오. 내가 장학량 이라는 사람 
한테 너무 큰 기대를 걸었던 것 같소. 나는 온밤 잠을 이루지 못 했소. 한잠도 못자고 



고통에 시달^ 다가 곧장 이 e ᅵ로 달려 왔소; - ^ 
성주 등무， 장 학량이 통 솔하는 동 북군의 수효가 일 마인지 아오? 자 그마치 30 만이 



나 된 다오. 30 만! 30 만 이란게 간 Q: 한 숫 자요? 그런 13] ᅵ 그 30 만이 총 한방 쏴보지 않 
고 하루밤 사이에 심양을 내주었 으니. 아， 우 근 ᅵ 중화 민족이 그래 이 S 게도 용 렬하고 
무력하 ^ 말 인가! 공자와 제 같량과 두보와 손 중산의 조국이 이 S 게도 망해간 ^ 말 

진 한장은 가슴을 치더 통곡하 였다. 그의 눈 에서는 피방울 같은 눈물을 쏟 아내^ 
고 있 었다. 

i 그가 자기 민 족앞에 닥처온 비운을 생 각하더 그토록 분 해하고 슬 퍼하는 것은응 
당한 일이 었다. 그것은 조국을 사 랑하는 사람 들만이 가질 수 있는 순결한 감 정이더 
구 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신성한 권 ^ 었다. 



나도 언 젠가는 고행의 다박솔 밑에서 왜 적에게 짓밟힌 조국을 생 각하더 남 모르게 




진한장 




제 5 장 무장한 인민 



T , 



을 흘린 것이 있 었다. 그것은 성안에 갔다가 일본 경찰의 구 두발에 만신 창이가 
되어 꿈를거 ^던 어떤 노인의 모습을 보고 돌아와 진종일 분을 삭이지 못하고 만경 
봉에서 하 루해를 보내던 어느 일 요일의 석양에 있은 일이 었다. 

나는 그날 진한 장처럼 우^ 나라 역사가 자 그마치 5 천년이 라는테 그토록 자랑스 
러운 역 사국이 어떻게 되어 하루 아침에 망국의 수치를 당한단 말 인가， 이 수치를 무 



엇으로 씻는 ^ 말인가 하고 비분에 넘처 생각하 였다. 

그^ 고보면 나나 진 한장은 똑같은 수치를 체험한 셈 이다. 이 전에는 이 ^ 의 공 
성이 우 ^ 룰 접근시 켰다면 그날 부터는 처지의 공 통성이 우^ 의 우정을 배가해 ᅮ 
었다. 등 병상련 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 람들은 불행한 때 일수록 더 친밀 해지고 우의 
와 사랑도 깊어 진다고 볼 수 있다. 지난날 조중인 민들과 공 산주의 자들이 그토록 친 
형제와 같이 쉽게 가 까와질 수 있은 것은 바로 처지의 공 통성， 목적의 공통성 ，위업 
의 공 통성이 있었기 때문이 었다. 제 국주의 자들이 이윤을 위해서 서로 일시 적으로 
결탁 한다면 공 산주의 자들은 공등의 투쟁 목표로 되는 인간의 해방과 복 5 ᅵ를 위해 
공고한 국 제주의 e 결을 이룩해 간다. 나는 S 한장의 슬픔을 나의 슬 픔으로 받아들 
이 었으더 중화 민족의 수난을 조선 민족의 수 난으로 받 아들이 었다. \ 

만일 수십 수백만 대군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장 개석과 장 학량을 비룻한 
정계， 군부의 우두머 5ᅵ 들에게 돈화의 한 청 년한테 있는 애국 심이나 통찰력 만이라 
도 있었 더라면 사태는 달 라졌을 것 이다. 그들이 민족의 운명을 자기자 신이나 자기 
들의 당파적 이 해관계 우에 놓고 반공이 아니라 연공을 하면 전체 민중과 무 장력을 
항 전에로 불^ 일으 켰다면 일제의 침락을 그 첫 걸 음에서 좌절 시키고 영토와 인민 

롭게 지켜 냈을것 이다. - 
= 그^ 나 그들은 조국도 민족도 안중에 두지 않았 다. 



일본이 만주 를치기 전 에벌써 장 개석이 장 학량의 동 북군에 《일본 군측으 로부터 
도전이 있을 경 우에는 신 중성을 견 지하더 백 방으로 충돌을 피하지 않으면 안된 
다》 는 내용의 명 S 서를 하 팥하여 군의 처항을 사전에 억제한 사실은 그 후 수억만 

중국 인민의 분노를 격발시 켰다. " 




9.18 사변이 폭발한 후에도 장 개석의 남경 정부는 중국 인민과 중국 군대는 일본군 
에 저 항하지 말고 평정과 인 내성을 발휘할 13] ᅵ 대한 투항주 의적인 성명을 발표하 여 
군대와 국민의 사기를 처 락시키 었다. 만주의 운명은 벌써 9.18 사변 전에 결정된 셈 
이 었다. 지어 그들은 대표를 동경에 파 견하여 일본 정부와 비밀 교섭을 진행 하였는 



테 이 교섭 과정에 장 개석은 일본이 중국의 다른 지 역들을 차 지하지 않 는다는 것을 
조 건부로 하여 쏘 중접경 지대를 일본제 국주의 들에게 양도 하는데 동 의하는 것과 같 

은 매국행 위를서 슴없이 자행하 였다. 띠^ ^^E" 



장개 석은수 억만인 




장 개석과 부인, 미군 사령관 조셉 스릴웰 



백만 평 방킬로 미터의 면 적으로 자 랑하는 나라의 주석 
이라는 자존 심마저 뛔버 5 ᅵ고 일 본사람 들에게 국토 
의 한 부분을 큼 직하게 데주는 것과 같은 망등을 거 

eig 없이 자행한 것은 그가 일본의 대 포보다 지주， 
매판자 본가와 국 민당관 료들을 반 대하는 국 내인민 
의 총 구를더 두려 워한테 있다. 

그^ 하여 등북변 방군의 30 만 대군은 자기 무장 

력의 25 분의 1 도못되 는관등 군에게 밀려 무 진장한 
자연 부원을 가지고 있는 광대한 만주땅 전체를 버 
51 고패 주하게 되 었다. ᄁ 

나는 망국의 비분에 젖어 통 곡하는 진한 장에게 

=^-^ ^ ^ 




《이 제는 그어떤 당파나 군 벌이나 정치 세력도 믿을 수가 없게 되 었소. 오직 자기 
자신의 힘만을 @ 어야 하오. 대세는 우 el 들 자신이 민중을 무 장시켜 반 일전에 나설 

것을 요 구하고 있소. 살길은 무장을 잡는테 있소. > S 한장은 말없이 나의 두 손을 

^^를 61 잡! a rhu ^ v ； ； '- ,r ' f \ 

나는 그날 진 한장의 기분을 돌려세 우려고 온정일 그와 합께 보 냈다. 망국의 설움 

으로 말하면 사실 진한장 보다도 내가 더 많 았다. S 한장은 조국의 일부를 데운 사람 

이 었지만 나는 하나의 옹근 조국을 송두^ 채 잃 어버린 망 국민의 아들이 었다. 
진 한장이 자기 집으로 가자고 간 청하는 바람에 나는 다음날 그를 따라 돈화로 향 

하 였다. 

9.18 사변은 조선과 중국 뿐 아니라 온 세계를 뒤 흔들어 놓았 다. 일본이 조선을 
삼킬 때 경악을 금치 못했던 세계가 9.18 의 포성에 다 시한번 비명을 질 렀다. 인류는 
그것을 세계 대전의 시 작으로 보았 다. 

일본이 이 사변을 중 일간의 교 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 방적인 돌발사 건으로 묘 

사 했지만 세상사 람들은 그것을 곧이 듣지 않 았다. 공정한 세계 여론은 일본 의만ᅮ 
에 대한 공격을 주권 국가에 대한 난폭한 침릭: 행위로 규탄하 였으더 일본이 강점지 

역에서 철병할 것을 요구하 였다. g ᅳ ᅳ ᅯ " 



러나 미제를 선두로 한 제 국주의 자들은 일본의 창끝이 쏘 련으로 돌려 지기를 
히 기대 하면서 일제의 침락 행위에 대하여 동 정적인 태도를 취하 였다. 국제연 
S 이 만주에 릿 든조사 Q: 을 파견하 였으나 그 조사 Q: 도 정의의 편에서 서흑백 
똑히 같 라내지 못하고 모호한 입장을 취하 였으더 일본을 침 락자로 규 정하지 못하 

였다. =1 

전쟁의 포성이 대륙을 뒤 흔들고 일 본군의 S 공격에 장학량 군벌의 막강한 대군이 
하루 아침에 혀 물어처 총 퇴각한 사실은 수억만 사 람들의 의기를 꺾어놓 았다. 청일 
전쟁과 ^일 전쟁의 승^ 에서 《무적 황군》 에 대한 신화는 한갓 신화가 아니라 눈 
앞의 현실로 되 었다. 피눈 물나는 분노와 합께 공포의 파도가 조선과 만주는 물론， 

온 아 세아를 a 쓸 었다. 그 공포의 파도 속에서 모든 무 장력과 정치 세력， 혁명 e 체， 

형형 색색의 우국지 사들과 저명인 사들이 자기의 본색을 적나 라하게 드^ 내기 시작 

훼 「K「 '― f^^V v ― / 슈 " ― — - 



9.18 사변의 폭발은 붕괴 상태에 있던 독 립군잔 여 세력의 대 부분을 산간오 지로몰 
아넣 었으더 실력 배양을 고 창하던 사 람들을 일제의 품으로 밀어 던지였 g 복립 군들 
이 손 때묻은 총을 땅에 묻고 어깨를 움츠 ^더 고 향으로 돌아같 때 민 족개량 주의자 
들은 친일을 부르짖 었다. 독립 선언을 연 발하더 구국 항쟁을 웨치던 우국지 사들이 
《망 향가》 를 부르더 황황히 해외로 망명하 였다. 이전 날의 활등거 점들을 버 ^ 
퇴 각하는 장학 량군의 뒤를 따라 금 주로， 장 사로， 서 안으로 팥 아나는 독립 운등가 

애국과 매국， 반일과 친일， 자기 희생과 보신을 가°스 "뚜ᅮ = 

51 는 착잡한 분해 과정이 9. 18 의 포성과 함께 민족 
내 부에서 빠른 속도로 S 행되 었다. 각자가 자기의 

인 생관에 따라 양 극에도 가불고 음 극에도 가불었 
다. 만주 사변은 민족의 매 성 원들의 등향과 본심을 
식 별하는 하나의 시금 석과도 같은 작용을 하 였다. 

우 e ᅵ는 그때 돈 화에서 S 한장과 합께 더 칠을두 
고 9.18 사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 였다. 우^ 도 처 
음에는 몹시 당황하 였다. 무장을 들때가 되 었다는 
판 ^ 은 쉽게 하 였으나 일 본군이 사 태처럼 쓸 어드는 




9.1 8 사변- 일제의 국경 경비대 



정 국에서 무 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같피를 잡지 못하 였다. 그^ 나 침 착성을 인차 
회 복하고 사태 발전을 넁 철하게 주시하 였다. 

§ 그당시 나는 일제의 만 주침릭 = 이 조선 혁명에 끼치는 영향을 두고 많은 생각을 하 
였다. 




일 본군의 만주 출병이 현실로 되고 만주점 S 이 기정 사실로 S 으로써 우 5 ᅵ는 자기 

곁에 적을 주게 되 었다. 《미 쯔야 협약》 과 같은 것을 혁에 걸고 일본관 힌들이 몇 해 
등안 중국 반등군 벌들의 도움을 받 으면서 조선 독 립운등 자들과 공 산주의 자들에 대 
한 탄압을 심하게 하 였지만 조 션땅에 있는 군 경들이 월 경하여 만주에 들 어오는 실 
례는 드물 었다. 중 국과의 협정에 의하여 일본군 경들이 ^어 오는 것은 원칙 적으로 



그 
1=1 



지되어 있 었다. 



만주지 방에서 조션혁 명가들 
일본 영사관 경 찰들이 하 였다. 



색 출하고 잡 아가는 것은 대체로 이 일대에 와있는 



것이 었다. 




만주 사변이 일 어나기 전 까지는 이 일대에 조선강 점군이 들 어오지 못하 였다. 러 
시아공 민전쟁 당시 시베 el 아를 들이 쳤다가 철수할 때 중 국측의 양해룰 얻 어훈춘 
에 떨어진 두 개 중대 역량이 등북 지방에 주 둔하고 있는 조선강 점군의 전부 였다. 

그^ 나 9. 18 사변과 합 7 게 만주는 일본 군대의 난무 장으로 전변되 었다. 조 션에서 
도 상해 에서도 일본 에서도 수만 명의 일본 군대가 데를 지어 만주 땅으로 밀 물처럼 
밀려들 었다. 만주 대륙은 적아가 한테 엉켜돌 아가는 최전 션으로 되 었다. 조선과 만 
를 같 라놓고 있는 국경은 사실상 일 본군의 침공과 합께 제거된 셈이 었다. 
일 본군에 의한 만주 강점은 의심할 바 없이 이 일대룰 활등거 점으로 삼아온 우^ 
의 투쟁에 험악한 난 국으로 되지 않을 수가 없 었다. 일본이 만주를 침공한 본심의 

하나가 이 일 대에서 앙 양되는 조션 인민의 민 족해방 투쟁을 교 살하고 조선 국내의 치 
안 유지를 용 이하게 하 자는테 있는 것만큼 우 근ᅵ 는 금후 자기의 활 등에서 여^ 모 
일본군 경들의 위협을 받게 되 근ᅵ 라는 것을 각오 해야만 하 였다. 




r 그 



' 조 션국 내에서 적 용되던 《신 치안유 지법》 의 쇠 뭉등이 는만주 지방조 선사람 : 
의 머 ^ 우 에서도 떨 어지게 될 것 이라고 나는 생각하 였다. 



일본이 만주에 괴뢰 국가를 세우게 되면 우 5ᅵ 에게는 그것도 하나의 커다란 장벽 
이될수 있 었다. 실지 로그후 일본이 조 작해낸 《만 주국》 의 존재는 우 5 ᅵ의 활동 
에서 막대한 장애로 되 었다. 일본의 만주 강점은 이 일대에 울짱을 박고 살아온 수십 
만을 해아^ 는 조선사 람들의 생활을 도 탄에로 몰 아넣을 것이 었다. 왜적이 없는 고 
장에서 총독 정치의 명에를 쓰지 않아도 되었던 조 선이주 민들의 자유는 일장 춘뭉으 
끝나고 인정 풍토가 생소한 이역에 삶의 터전을 옮긴 유랑 민들의 이향은 무의미 



9.1 8 사변후 봉천에 배치된 관동군 29 련대 



^나 우^ 는 9.18 사변을 두고 불^ 한 것만을 생각 하지는 않 았다. 우 e ᅵ가 불 ^ 
한 처 들만큼 따처 보면서 비 관과 영 탄에 빠졌 더라 면일어 서 지 도 못하고 절 망에 짓 

려 주처앉 았을것 이다. 
_ 나는 그때 어패 서인지 《범의 굴에 가야 범 을잡는 
다. >는 조선 속담을 생각하 였다. 우 근ᅵ 조 상들이 수천 
년을 두고 터 득하고 정식화 해놓은 그 인생 철학이 나에 
게 심오한 진^ 룰 귀 등해주 었다. 

(만 주는 범의 굴로 되 었다. 이 굴에서 일본제 국주의 
라는 범을 잡아야 한다. 이제는 무장을 들고 투쟁할 때 
가 되 었다. 이런 때에 싸워서 결판을 짓지 못하면 영영 

사람 구실을 못한다 .)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회를 
놓치지 말고일 어서야 겠다고 히 결심하 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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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제는 전쟁승 e ᅵ를 위하 여 우 51 나 라에서 식민지 통치를 강 화하고 전쟁물 자보급 
을 위한 경제적 수탈에 미 처날뛸 것 이다. 민족적 모순과 계급적 모순은 극 한점에 달 
할 것이더 조선 민족의 반일 기운은 고조될 것 이다. 우^ 가 무장 대오를 조 직하고 항 
일 전쟁을 시 작하면 인민 대중이 물심양 면으로 우^ 를 적극 지지성 원해줄 것 이다. 

중국의 수억만 인민 대중도 거 족적인 반일 항전에 떨^ 나설 것 이다. 

오늘의 만주 침공이 내 일에는 중국 본토에 대한 침 락으로 이어질 것이더 중 국대륙 

은 순 식간에 전면 전쟁의 화 염속에 a 싸이게 될 것 이다. 자주 정신이 강한 중 국인민 
들이 자기 조 국앞에 닥처온 위험을 수수방 관하지 않으^ 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없 
다. 우 e ᅵ의 곁에는 제국 주의의 침락을 용 혀하지 않으더 민족적 자 주권을 수호^ ^ 
^에 불티 "는 중국의 수많은 공 산주의 자들과 애국 자들， 자유와 독립을 사 랑하는 수 
억만 중국의 형 제들이 있다. 어제날 조선사 람들을 망국민 이라고 불 쌍하게 여기던 
그들이 내일은 e 순한 동정자 로부터 @ 음직한 동 s 자가 되어 한 전 호에서 같은 과 
넉을 향해 총을 겨누게 될 것 이다. 

우^ 의 익 측에는 언제나 중 국인민 이라는 위대한 동 s 자， 동 s 군이 있게 될 것이 
다. 

일본이 중국관 내에로 전쟁을 확 대하게 되면 구미열 강들의 이해 관계와 정 면으로 
충 돌하게 될 것이더 그것은 새로운 세계대 전에로 가는 도화 선으로 될 것 이다. 중일 
전쟁이 장기 화되고 일본이 세계 대전에 말 려들게 되면 인적， 물적 자원의 결펍과 고 

같로 곤란을 겪 게될것 이다. :€r5^5^V ' 



일본이 만주를 먹 는다는 것은 그들이 통치 구역을 더 넓 힌다는 것을 의미 한다. 통 
치 구역의 확대는 불피코 통 치력의 약화를 가 져오게 될 것 이다. 일본은 식 민지룰 



치하 는테서 종전의 밀도를 보 장하지 못할 것 이다. 



온 세계가 일 본제국 주의를 침 락자로 규 탄하게 될 것이더 일본은 국제 적으로 고 

립 을면치 못하게 될 것 이다. 프. ^^==-. ^A^^ ; ■ w 그_ 

, : 나는 이 모든 것이 우^ 혁명에 전락 적으로 유 5ᅵ 한 국면을 열 어놓게 될 것 이라고 

타산하 였다 ^ V/i v ' ^ ^ " " ~~~~ 



장학 량군이 총 퇴각을 시 작하고 일제침 락군이 물 밀듯이 처들 어오자 우 ^ 눈앞에 
서는 놀라운 사 태들이 벌어 졌다. 관 공서의 관 ^들과 공 안국의 경 찰들이 업무를 중 
단하고 사 방으로 뿔뿔 이 달 아나버 5ᅵ 었다. 더칠 사이에 군벌 통치의 지 방기관 



모두 문을 닫아걸 었다. ᅮ _ 

장 학량의 패주와 합께 군 벌통치 체제가 마비된 것 이다. _ 
일제 침락군 은전과 를확대 하기에 급 급하여 치안 유지에 힘을기 울이지 못하 였다. 
그 근 ᅵ하 여 만 주지방 에서는 한등안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 었다. 우 9 는일 제가 대륙에 
자 기들의 통치 체제를 세울 때까지 일마간 이^ 한 상태가 계속되 근 ᅵ라고 타 산하였 
다. 이 공 백상태 야말로 우 근 ᅵ들이 마 음놓고 무장 대오를 꾸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 

혁명은 바 야흐로 새로운 전 환기를 맞 이하고 있 었다. 숫 
조선혁 명앞에 부과된 임무를 수 행하기 위해 각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결 e 
을 내 e ᅵ고 그것을 실 현하기 위해 분골 쇄신할 때가 온 것 이다. - 

9. 18 사변은 중국인 민들에 대한 침락인 등시에 곧 이 일 대에서 살고 있는 조션인 
민들과 조선공 산주의 자들에 대한 침공 이기도 하 였다. 우 5 ᅵ는 조선의 공산주 의로서 
이에 응당한 대답을 해야 하 였다. 




3. 무 장에는 무 장에로 




□ 



장투쟁 노선을 확정한 명월 구회의 장소 



9. 18 사 변으로 하여 우 끗ᅵ 에 
게 는항일 전쟁을 시급히 개시 
해 야 할 절 박한 과업 이 나서 게 
되 었다. 새로운 세계대 전을에 

고하는 부 정의의 포 성으로 대 
답할 절호의 기 회가닥 처온것 
이다. 일 제가만 주를침 공했다 
는소식 을듣고 혁명가 들은모 

두 지 하에서 나와 자기 S 지를 
차지하 였다. 대륙을 두 
포성에 만주 지방사 람들은 = 
해 가을 ^딴 히 정신이 들었다 
고할수 있다. 

r ᅳᅭ j 그 포성은 사 람들을 위 축시 
a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성 시키고 분 발시키 었다. 적의 폭 압으로 초토화 되었던 만 
주지 대에는 또다시 새로운 투쟁 기운이 태동하 였다. L 
우 e ᅵ는 군중을 투쟁 속에서 e 련시킬 수있 는좋은 기회가 도래하 였다고 판 e 하 
였다. 솔직히 말하여 그 당시 만주 지방사 람들은 폭등의 실패 에서 오는 좌절감 때문 

에 누구나 고민하 였다. 혁명을 다음 e 계에로 상승시 키자면 그 들에게 신심을 ^ ^ 
요가 있 었다. 그런데 격 문이나 뿌^ 고 빈말 공부나 해가지 고서는 그것을 해결 
없 었다. 실패에 습관된 군 중에게 힘을 주고 신심을 주자면 새로운 투 쟁에로 
궐기 시키고 그 투쟁을 반드시 승 ^ 로 결속지 어야만 하 였다. 대중을 투쟁 속에서 e 
련 시키지 않 고서는 설 사몇몇 선각 자들이 무장 투쟁을 시작 한다고 하여도 크게 은 
을냁 수없 었다. 

9.18 사변의 발발은 등만 지방인 민들이 다 시한번 투쟁에 일떠설 수 있는 계기를 
지어주 었다. 국내인 민들의 폭등 진출이 또한 그 들에게 큰 충격을 주 었다. 국 내에서 
는 농 민들이 소작 쟁의와 반일 폭등이 연이어 일 어나고 있 었다. 공원동 척농장 소작 
쟁의， 용천불 이농장 소작 쟁의， 김제다 목농장 소작 쟁의가 그 대표적 인실례 였다. 용 
천지구 에서는 1929 년 이 후에도 농 민들의 투쟁이 계속 적으로 일어 났다. 그때 그곳 
조 직들이 우 5 ᅵ와 연계를 가지고 투쟁을 잘하 였다. 용천 땅에는 우 51 공작 원들이 많 
이 나가있 었다. 영흥의 3000 여명의 농 민들과 삼척의 2000 여명 농 민들은 9.18 사별 
후 《비상 시국》 을 표 방하더 파 쑈적인 폭압과 약탈을 강 화하고 있는 일제를 반대 
하여 큰 규모의 폭등을 일으 켰다. 이런 때 우^ 는 간도지 방에서 추수 투쟁을 조직하 
였다. 각지의 투쟁 위원회 는자기 산하에 선전대 ，규찰 대를두 고삐라 와격문 을쩍어 
내더 투쟁 구호를 제 정하는 등 준비 작업을 빈 틈없이 한 다음 혁 명조직 구별로 추수 
투쟁에 들어 섰다. 초기의 투쟁은 소 작표를 낮추기 위한 합 법적인 경제 투쟁이 었다. 
한때 어떤 역사 가들은 이 투쟁에 《추수 폭등》 이라는 이름을 불이 었는테 나는 그 
런 명명을 적중한 것으로 생 각하지 않았 다. 추수 투쟁은 5.30 폭동의 모방이 아니고 



3. 무 장에는 무 장으로 



재판도 아니 었다. 이 투쟁은 이 립삼의 좌경망 동적인 사상 여독을 완전히 청산한 기 

초 우에서 새로운 전술적 원칙에 의하여 전개한 승^ 한 대중 투쟁이 었다. 5.30 폭등 
에서는 종파분 자들이 주역을 놀았 지만 추 수투쟁 에서는 새 세대의 공 산주의 자들이 

？] m 잡고 xl-f 1 ^^}^I^=^^J^ , '' 1 * T" aMCE= 

！추수 투쟁은 폭력을 기본수 단으로 삼지 않았 다. 5.30 폭등이 변 전소와 교 육기관 
에 불을 지르고 지주 자산가 일반을 티 "도 하면서 방화와 살인도 서슴지 않 았다면 추 
수투 쟁참가 자들은 소 작료의 3.7 제， 4.6 제와 같은 정당한 요구를 내걸고 투 쟁위원 
회의 통 일적인 지 도밑에 인 접과의 보조를 맞 추면서 질서정 연하게 행동하 였다. 소 
작료를 낮 추라는 요구는 기아선 상에서 혀 퍽이는 농 민들의 처지로 볼 때결코 무 ^ 
한 것이 아니 었다. 그 요구가 정 당하기 때문에 길팀성 정부도 소 작료를 3. 7-4.6 제 
로 한다는 것을 선 포하지 않을 수 없 었다. 



농 민들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 들이는 지 주들에 대 해서는 절대로 폭력이 사 용되지 
않 았다. 폭력이 발등된 것은 투쟁위 원회의 요구를 완강히 거부해 나서는 악 질지주 
들과 농 민들의 투쟁을 총 검으로 탄 압하는 군 경들에 한해서 였다. 농 민들의 요구를 
들 어주지 않는 완고한 지 주들에 대 해서는 양곡을 발에서 3. 7 제나 4.6 제의 비율로 
소 작인의 몫을 실어 가거나 창고를 해치고 나 누어가 졌다. 



약 탈적인 등척금 융부와 고 5 ᅵ 대금업 자들， 일제의 통치를 협 조하는 조선인 거류민 



회와 같은 반등 도ᅡ 체들도 투쟁의 과넉이 되 었다. 내가 연길지 방에서 추수 투쟁을 지 
도하고 안도로 돌아온 어느 날이 었다. 5.30 폭등 후 일제의 수사를 피해 숨어 다니던 
최 동화가 나를 찾아 왔다. 그는 추수 투쟁이 점점폭 력적인 성격을 띠여 가는데 대하 

^^^^ t ,fi£iT~— L ^^^^ ^^^^ 

안도지 구에서 5.30 폭등을 선동한 장본 인이고 또후 에는그 폭동을 좌경 S 등이라 
고 규정한 우 근 ᅵ의 입장에 의견을 가지고 논 쟁까지 하 겠다고 하던 그가 돌변하 여 폭 
력의 유 해설을 들고 나오는 바람에 나는 놀 라움을 금치 못하 였다. 

《성주 등무! 어떻게 된 일 이요? 5.30 폭등을 좌경 S 등이 라고 비 난하던 등 무네가 
ᄉᄉ ᅵ한 경제투 쟁에서 폭력을 끌어 들이고 있으니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 해해야 하 



오? > 



-빙 글돌아 갔다. 아 





최 동화는 이런 질문을 하고 나서 팔짱을 지르고 내 주위룰 빙 
마 정통을 찔 렀다고 생각 하면서 속으로 흐뭇 해하는 것 같 았다. 

《선 생님은 S 가 오 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 니다. 선생 님들이 5.30 때 제창한 《붉 
은 폭력》 과 우 5 ᅵ 가 추 수투쟁 에 서 사 ^= 

행^^ " ^ ■ > 



용하고 있는 폭력이 같다고 생각하 
시는게 아닙니 까?》 

질문에 질 문으로 대 답하는 것이 에 
절에 어 긋나는 행동 이라는 것을 따 
져볼 사이도 없이 나는 그만 이 S 게 
되묻고 말 았다. 

《물론 미세한 차이야 있 겠지. 그 
러나 폭 력이야 이 S 든 처렇든 폭력 
이 아니 겠소. > 

《우^ 는 정당한 이유로 타 당성이 

있 을때에 만 폭력 을 사용 했습니 다. 에 
를 들어 지주가 농 민들의 요구를 들 

어주지 않으면 완 력으로 쌀 창고를 해 

니다. 군 경들이 사 람들을 잡아같 



I J 



ᅣ^ w 




선전화 《반 동지 주들의 창고를 헤처 곡식을 농민 들에게 나누어 주자》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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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 장 무장한 인민 



\ 때면 a 혁 행사로 동 지들을 탈 환하기 위한 투쟁을 했습 니다. 그래 놈들이 폭력을 휘 g 

기— 들^ 투쟁을 탄압 하고 있을 때 우^ 는 그 들에게 선정을 베 풀어야 합 니까? > ^= 

^ ^폭 력에는 폭 력으로 맞서야 한다는 맑스 주의의 일반적 원리를 내가 몰라서 등 I = 

r 무네를 시 비하는 게 아 니요. 지금은 그 s 게 1 대 1 로 완력을 행사할 때가 아 니라는 V , 

j = 거요. 5.30 폭등은 벌써 아득한 옛말로 되 었소. 우^ 혁명은 불행 하게도 퇴 조기에 _ ― 

aara^.> ᅳ M ^드 

퇴 조기라 구요? > —― ==^^F= _J ，ᅳ — 

ᅳ " <€그 렇소. 퇴조 기요. 이보 퇴각의 시 기요. 쓰틀 리판반 등기도 아마 지금 보다는 더 /^^^^^^ 

^프 암 담하지 않았을 거요. 관 등군이 일거에 전 만주를 강점한 것을 보지 못 하오? 장학 I i ^= 

. 고ᅳ . 량의 30 만 대 군도 퇴 각 했소. 이런때 에혁명 역량을 노출시 키 지 말구 보존해 야 한 Q: 4 ^ ᅳ | 

ᅳ ： ᅮ 말 이요. 적을 서뿔리 건드^ 다가는 등만 땅에서 경 신년의 대 토벌과 같은 참사가 재 1 

드 ： 1 • " 9 느 L. 》 ^ ― , ^^^^ ^= 

■ ^= 최 등화는 추수 투쟁이 폭력투 쟁으로 번져 가는 Sg^^ 장을 ^^을 중지 ― 

， ：, ᅳ ^ 시^ « 한다고 주장 하였표 그는 우레] 무장^ ^상에 대해서 ^^기 상조이 ― 

= ^= 사 상누각 이라고 하면서 반대하 였다. 사실 그와의 논쟁은 힘에 부친 것이 51 다. 최등 : ᅵ— "ᅵᅵ ᅳ 츈！ 

^ Ah 화란 사람이 원래 두뇌도 명 석하고 공 산주의 의식도 높은 지식인 이어서 웬만한 말 ^ 

= 은 이가 들지 않 았다. 그는 말 끝마다 고전의 명제를 끌 어내여 자기 주장의 정 당청을 ' 

^=^= 논 증하군 했는테 다 아귀가 맞 았다. 최 동화를 납득시 킨다는 것이 간 e 한 일이 아 니 혜훑 

g 높 팻 다 트 - i == ^ " 

^^^"T^:- 그의 주장은 결곡 혁명이 퇴 조기에 들어갔 다는데 로부터 출발한 것이 었다. 그는 jhT: ^= 

= 일 제의대 대적인 무장 공세나 장학 량군의 패주나 독 립군의 와해와 같은 불^ 한 정 = 

ᅭ -fm ᅵ ᅵ 후들은 보 면서도 국내와 등만 인 민들의 폭등적 진출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 었다. 내 ᅳ" ― _^ ' 

-- 앞에는 분명히 눈을 뜨고도 현실을 보지 못하는 청 1 S 과니가 있 었다. 반 혁명의 공세 " ᅳ I 

^=-== 와 비겁한 무^ 들의 패주가 곧 혁명의 퇴 조기로 될 수는 없 었다. 문제는 혁명의 주 _ _ 

ᅮ 」 ^ . 1： — 그 체인 인 민대중 1] 동향에 달려. * ᅭ 

m _ r z ] 최 등화는 전 세대 공 산주의 자들이 다 그^ 했듯이 인민 대중의 힘에 대하여 너무 ： S 

：' 피나소 흘히여 기고있 었다. m \ ^ 

m ^ j - 그는 인민 대중을 혁명의 주체로 보지 ^^더 인민 대중의 힘을 믿지 않고 과 § j 

I - 소평 7 M 였다. ~^ ■ - t ^를 

？ 나 는그때 혁명의 퇴 조기를 운 운하는 최 등화의 모습을 통하여 전 세대 공 산주의 

흔 자들과 근본 적 차이 g 느끼 었다. 그들과 우 51 와의 모든 차이는 결국 인민 ᅭ^^^^ ' 

t ― ^ ,-=r 대중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데 서부터 산생되 었다고 말할 수 있다. 같은 이상과 목적 f \ 

\ § 표 을 추? S} 면서도 ：우 33" 그들이 서 로힘을 합치지 못하고 ^ 남처럼 것을 바로 ^^^^^ 

c - J a \_ ^ ^^ fgg6|^ ^^ 획 등화 01 게 말하 gg^S ' 이 rf a ^^^^^^^ 

^^ᅳ <C 역설 이라고 판 Q 하실 지는 모르 겠지만 나는 인민 대중이 일제의 침락에 굴복하 

p^^^E 지않고 폭력 적으로 S 출하고 92 는 지금이 야말로 혁명의 고조 기라고 생각합 니다. 

」 우 i 「는 이 고피 * 놓치지 않고 추수 투쟁을 끝 3 다 음에는 대중을 더욱 각 성시키 ^ ^ _rZ 

4 ， _^^^§|숴^ 일투쟁 a 더욱 높# 단계에 시^ n 기^ 결 | 하였습 니다. 대 , 세 

^^^^E 세 가 _g ^게 되 어가든 이 결심은 변 하지도 S 흔 않 #^업 니다 》 ：^;_7 

1 최 등화는 더 말을 뭇하고 쓴입을 다시 더 돌아 갔다. 

- ~ ^ j = ^ 최 동화와 같은 사 람들이 혁 명적폭 력의불 리성을 하면서 우 g 에게 제등을 ° = 

^^^g 걸 었지만 우^ 는 자신이 션택한 주로를 조금도 이 탈하지 않고 신심에 뇜처 추수투 i 

. 'F : ᅳ , 쟁을 지휘하 였다. 10여 만명의 간도농 민들은 1931 년 9 월부터 그 해 말까지 일본 군 ^^ ^^ 그 ᅮ 

― 경들과 반등^ 4훈# 적인 탄압속 에서도 굴하 X ᅵ 않고! ᅵ어린 투쟁을 벌혜 다. ^^：^^= 

- 1 . ^ 이 과정에 tsir 툭 웅적 기개를 보여주 는_ 전설^ a 일 화를이 ᅭ 수많에 ^ =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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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무 장에는 무 장으로 



r E 조되 었다. 개 구지방 인 민들이 시 위도중 두만 강일음 우에서 일만군 경들과 벌인 육 m 

m ― 프 박전에 대한 이 야기는 한등안 만주지 람들의 심혼을 흔들 어놓은 화^ ifl^ 가 되 E 」 ] - L t 7 

ᅳ 어돌아 갔다. 여성투 사김순 희의극 적인최 후에대 한일화 도추수 ，춘 황투쟁 의불길 r ： ― I 
b 속에서 태어 났다. 김 순희는 약 수등의 적 위대원 이었고 추수 투쟁위 원회의 위 원이었 \ ― 

^ 다. 약 수등에 나티 "난 토벌대 놈들은 만삭이 된 그의 배를 총 끝으로 쿡쿡 쩌르더 배속 ― ： ᅵ H _ 

~ ' 에 있는 것이 무엇 인가고 물 었다. 김 순희는 자기를 에 워싸고 있는 일 본수비 대원들 ―— ■ 

르— 디 과 영 사관경 찰들을 쏘 아보면 서 < 잘 낳으면 임 금이 구 못낳 아도 대 문전 거 근ᅵ 를 지나수 ― ^ 

_ ■ 다니는 너 같은 것들이 다> 라는 유명한 대답을 하여 적들을 놀라게 하 였다. 나중에 ^=^= 

^^^■M 는 조직의 비밀을 고 수하기 위해 자기의 혀까지 끊 어버^ 었다. 그는 적들이 싸지른 
ᅵ - • ᅵ - 1 불 속에서 22 살의 아까운 꽃 나이를 마치 었다. 추수^ 쟁은 농 a 들의 승^ 로 끝 났다. ' ^^^^ 
'^― ^= , 이 투쟁을 통하 여 등 만지방 인 민들은 신심을 얻 었다. 그들은 처 음으로 투쟁의 승 ^^^^ 

- 패가 대중 자신의 불굴의 의지와 지도 방법에 결정 적으로 팥려 있다는 것을 심 각하게 '그 들^ ᅩ ~ 

^ 7 개닫고 추수 투쟁을 승 5 ᅵ에로 인도한 새 세대의 청년공 산주의 자들을 경 이적인 시선 = ^= 

― 으로 ^다보 면서^ 주위에 굳게 결 속되었 T^^f ^ ᅵ f - . — = 

= ^ j 대중은 추수 투쟁의 승리를 통하여 5.30 폭등을 실패한 원인을 스스로 찾아 냈으더 

―—— ᄏ 폭력의 량이 결코 투쟁 전과를 결 정하는 기본요 인으로 되지 않 는다는 진근ᅵ 를 발견 

" 하고 그것을 확고히 믿게 되 었다. 5.30 폭등이 실패한 원인이 폭력을 적에 투하된 테 \= p 

f = 있 지 않았던 것처럼 추수 투쟁이 승 e ᅵ한 요인 역시 폭력이 많이 투하된 테 있지 않다 ^= \ 

j' ― f \ 모두다 잘 ， 되 폭력은 결코 만능이 ^ 니었 다.； !a 은 목적을 ¥^^= ， 

y = —- >\\7\ ^1 한뚀 } 의 ^일 # 했다. ― = ^ = 」 형 

f ^ _| 행의로 운목적 을위해 사 용되는 정 당하고 분별있 는시기 적절한 폭력만 (^^^ᅮ^ - , _ 

A _ \ ^료^ m 사람 를에게 승리를 기 약해줄 수 있다. 오직 그런 폭 력만이 사회룰 개 조하고 ' — 교 

1 역사 는^ 참답게 이 바지할 수 있는 것 이다. 우^ 는 다만 이 4 폭력만 "lr ― '= 

3— ^^^i^S^^ftTii 등 원하고 조직하 머 지휘 하는가 하는테 팥려있 었다. 이런 r ^ 

측 면에서 새 세대의 공 산주의 자들은 하나의 모범을 창조 해놓은 셈이 었다. 추수투 "수 ~ 

* 쟁은경 제투쟁 과정치 투쟁을 밀접히 결합 시키고 평화적 방법과 폭력적 방 법을적 … '— 》 」 

L 절하게 배합 하면서 시 종일관 주 도권을 튼튼히 를 어쥐고 적을 피등에 몰 아넣은 독 f " 

' ： ^ _ ᅵ 특한 투쟁이 었다. 다음해 봄에 있은 춘황 투쟁도 이런 투쟁이 었다고 말할 수 있다. ᅮ 쎈 

르 ^ 수 투쟁을 통하여 조중인 민들의 ^ 결이 강 화되고 조중공 산주의 자들의 혁 명적유 ^ r 시그 

^ = 대가 공 고화되 었다. 추수 투쟁은 인민 대중을 각성 시키고 9 련 시키는 훌륭한 계기로 1 _ ' M 

ᅭ ^ 었다. 이 투쟁대 오에서 소박한 보통사 람들이 투 사로， 혁 명가로 자라 났다. 등만의 ᅳ — a# = 

ᅳ -- ― 1^ᅳ ^ 혁명조 직들은 추수투 쟁에서 훈련된 수많은 핵심 들로써 자기의 대오를 튼튼히 꾸려 ^^^p 

^ ^^^^ 나같 수 있게 되 었다. 그런 핵 심들이 마련된 것은 미구에 도 래하게 될 무장 투쟁을 £ 

■ ； 위 해서도 다행한 일이 었다. 추수 투쟁과 정에서 배출된 수많은 청 년혁명 가들이 훗날 _£ ^ 

I 동만의 각 현들에 조직된 유 격대의 골 간으로 되 었다. 나는 추수 투쟁을 지도 하면서 ， — 1 ^ 

' n 무장 투쟁에 대한 구상을 계속 심화 시켜나 갔다. 투쟁 속에서 발 현되고 있던 동만인 - 

^^^^= 민 들의대 중적영 옹주의 와불굴 의투쟁 정신은 새로운 e 계의 혁명노 선을모 색하고 — " ^_ 1 
， ，― ^ 횟던 나를 : ¥©히 고 무해주 었으더 우 ^ 가 일 e 무 s 을 잡고 일 제와의 1#^ᅵ - ― 、 ' 

~ 1 게 되면 대중이 반드시 우^ 를 지지 성원해 나서^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 었다. 추수 " '~z 

=^T^= 투쟁의 불길이 온 등 만땅에 번져 가고 있던 1931 년 10 월에 나는 합 경북도 종 성지방 

Bl^^^^ 에 잠깐 다녀 왔다. 내 가 종성 에 나가게 된것 은국내 등 무들을 만나 무 장투쟁 문제 를 ^ ^ 

ᅳ [ 논 의하고 육웁 일대에 파 a 되어 활 등하는 공작 원들을 소 환하여 그 들에게 투 g ^^^^^^^^M 

I 과 관련된 중요한 임무를 주 자는데 있 었다. 나를 종 성까지 안내한 것은 채 수항과 오 , 
― 빈이 었다. 종성은 채 수항의 고뿌 했으더 거 기에는 그의 처자가 있 었다. 그의 선^ ― j^=^^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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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은 구 한국말 기까지 거기서 살 았다. 증 조할아 버지는 종성 좌수의 벼슬을 지 냈다. 
채수 항이네 일가가 조국을 떠나 화릉현 금곡 땅으로 이주한 것은 《한일 합병》 직후 
였다. 채 수항은 간 도에서 잔 ^ 가 굵은 사람이 었으나 항상 어 린시절 의꿈이 묻혀있 
는 고 향땅을 그^ 워하 였다. 그는 나와 합께 종 성으로 건너같 때마다 기쁨을 걷잡지 
못하 였다. 그런테 이 번에는 그의 기분 상태가 별로 침울해 보 였다. 나는 추수 투쟁의 
파도가 채 수항의 집 낟가^ 도 힐어간 모양 이라고 생각 하면서 년지시 물 었다. 
《채등 무네도 수탈의 대상이 된게 아니 요?》 

쾨수 항이네 집은 부유한 지주 가정이 었다. 그의 아 버지는 가난한 사람들 
~ 이 곱지 않게 보는 퍽신사 사장의 자 e ᅵ를 차 지하고 있 었다. 

《수 탈은 무슨 수탈， 우^ 는 농 민들이 요 구하기 전에 3. 7 제의 비율 
로 발에서 지방 곡식을 나 누어주 었소. > 

k 《현당 서기네 가정이 다르긴 팥라. 그런 131 ᅵ 왜 일 굴빛이 그렇게 

m 어 둡소^ ^= 

《일부 사 람들이 나더^ 아 버지룰 설 복하여 사 장직을 그 만두게 
하라고 하는테 아 버지가 그 제의를 받아 들이지 않는 구만. > 
： 채 수항은 자기 아버지 가혁명 조직의 위임 을받고 퍽신사 사장의 
： 자 e ᅵ를 맡 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 었다. 규율이 규율 이니만 

x] 아 버지는 그 내막을 아 들에게 까밝 S 수 없 었다. 그^ 니 ^수 항이 
ᅳ 아들의 요구를 들 어주지 않는 아 버지에 대해 민망 스럽게 생 각하는 것은 

= 자연 스러운 일이 었다. 듣 고보니 채 수항이 머^ 를 썩 일만도 하 였다. 그 당시 
상 급당의 요직을 차 지하고 있던 일군들 중에는 혁명의 이익에 배 치되는 극 9 적인 
요구를 마구 내 e ᅵ먹여 아래사 람들을 난 처하게 만드는 좌경분 자들도 있 었다. 그들 
은 채수 항에게 아버 지와의 계급적 《계 선》 을 가르지 못 했다는 《과 오》 를 뒤집어 
쬐워 그를 현당 서기의 직 책에서 해임시 켰다가 다시 복 직시키 기까지 하 였다. 나는 
채 수항의 울적한 기분을 돌려세 우려고 무장 투쟁에 대한 이 야기로 화제를 바꾸었 
다. 그^ 자 ^수 항은 농조로 이제 우^ 군대가 조 직되면 선 참으로 입 대하여 기관총 
수 로되겠 다고하 였다. 

《무 관은 어울^ 지 않아. 채동무 한테야 문관이 천분이 지.》 

나도 웃 으면서 농을 하 였다. 그 S 지만 그 농 속에는 S 심이 담겨있 었다. 나는 그 

를 타고난 정 치일군 이라고 생각하 였다. 채 수항이 만일 살아 남아서 혁 명군에 입대 
하였 더라면 를 팀없이 연대나 사 딴급의 정치 일군이 되었을 것 이다. 

우^ 가 유 격대를 창 건하고 무장 투쟁을 한창 벌이고 있을 때 그는 대립자 부근에 
서 일본 토벌대 놈들 에게 학살되 었다. 오빈은 용 정동흥 중학교 시 절부터 체 육선수 
로 이름을 날린 사람 이다. 그는 훈춘현 운동대 회에서 씨름에 1 등을 하여 황 소까지 
탄 일이 있는 소 탈하고 쾌 활하고 날파 람있는 등무 였다. 나는 오빈이 야말로 혁명군 
대의 S 장이 될수 있는 무 관형의 인물 이라고 생각하 였다. 사람을 사귀면 이 사람은 
혁명군 대에서 어떤 직무를 담당할 수 있 겠는가 하고 가늠 해보는 나의 버룻은 이 무 
렵부터 생 겼다고 할 수 있다. 항일 전쟁을 목전에 둔 당시의 긴박한 정세가 나를 그 
^한 타 산가로 만 들었던 것 같다. 선 건평나 루에서 배를 티 "고 두 만강을 건너간 우^ 
는 동 관진의 두 량조합 콩정 션장에 들^ 었다. 이 조합 에서는 일제가 만 주에서 약탈 
해오는 콩을 등 급별로 나누어 계 량하고 그것을 마대에 넣어 일 본으로 실어 보내는 
일을 하 였다. 우 e ᅵ는 간 도에서 품을 팔^ 나온 인부로 가 장하고 노동 자들이 일손을 
도와 주면서 그들과 이 야기를 나누 었다. 우 e ᅵ가 간 도에서 나 왔다는 말을 듣고 노등 
자들은 추수 투쟁에 대한 화제를 꺼 냈다. 추수 투쟁에 대한 그들의 견해는 대체로 비 
관적이 었다. 왜 놈들이 만주를 강 점하기 전에도 간 도에서 숱한 폭 등들이 일 어났다 



가 실패 했는데 하물더 그 놈들이 만주를 침 락하고 있 는때에 추 수투쟁 같은 것이나 

벌여 가지고 무슨 승산이 있겠 는가. 이 투쟁도 결국은 5.30 폭 등들의 운명을 면치 못 
할 것 이다. 지금은 어떤 투쟁을 벌려도 소용이 없다. 보라. 일 본군이 승승장 구하고 
있고 게다가 강대 국들이 모여 있는 국 제기구 에서도 그 놈들의 편역 을드니 약 소민족 
이 바라볼 데가 더는 없지 않은가 하는 것이 노등 자들의 공통된 견해 였다. 그때노 
등 자들이 우 e ᅵ에게 한말을 듣고 나는 세 가지 측 면에서 큰 충격을 받 았는바 하나는 
혁 명가가 민심을 잘 알려면 항상 대 중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장 
투쟁을 시작 하려면 무엇 보다도 대중 을정치 적으로 각성 시키고 조직 화하는 
사업을 더 다 그처야 하 겠다는 것이 었으더 또 다튼 하나의 충격은 그 
@ 형태의 투쟁도 대중이 그 의의를 충분히 파 악하고 적극 적으로 동 
원되기 전에는 성과를 거들 수 없다는 것이 었다. 나는 노등 자들의 

혀 무주의 적이고 자포자 기적인 견해를 들 으면서 조선의 공 산주의 r 

자들이 무장 투쟁을 한 시라도 빨 ^ 시작하 여 우 51 민 족에게 재생 
의 희망， 독립의 희망을 안겨 주어야 겠다는 것을 더욱 절감하 였다. 
그날 우^ 는 광명촌 청년회 회 장으로 사 업하고 있던 최 성훈의 집 
에서 국내정 치공작 원들과 지하조 직책임 자들의 회의를 열고 무장 

투쟁과 관련된 국내 혁명조 직들의 과업에 대하여 토의하 였다. 나는 '！ 

회의 참가자 들에게 9. 18 사별 후의 급변한 정세와 우^ 나라 반 일민족 
해방 운등의 역사적 교훈은 조 직적인 무장 투쟁을 벌일 것을 절박한 요구 
로 제 기하고 있다는 것과 무장 투쟁을 개 시하는 것은 우 근ᅵ 혁명 투쟁의 합법 
칙적인 요 구이더 질적인 비약 이라고 강 조하고 나서 두 가지 큰 과업 즉 군사적 준비 
를 튼튼히 갖추는 과업과 합께 무장 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튼튼히 축 성해야 할 과업 
을 제기하 였다. 회 의참가 자들은 조 직적인 무 장투쟁 이라는 격 등적인 사변 앞에서 흥 
분을 감추지 못하 였으더 무장 대오의 조직을 돕기 위한 창 발적인 의 견들을 내놓고 
^ Ul °, I. ^r£^=^ — ᅳ - ,A 

무장 투쟁을 조직전 개하기 위한 혁명역 량준비 문제는 1931 년 5 월의 공수 퍽회의 
에서 이미 논 의되고 확정되 었다. 이런테 기 초하여 광명촌 회의는 무 장투쟁 이라는 
새 사변을 앞두고 국내혁 명조직 들앞에 나서는 실천적 과제를 토의한 셈이 었다. 이 
회의 는국내 인 민들과 혁명가 들에게 보내 는무장 투쟁의 에령이 었고사 전신호 였다. 
회의 과정에 표현된 무장 투쟁에 대한 국 내혁명 가들의 적 극적인 공명은 나에게 큰 
힘을 주 었다. 나는 종 성에서 하루를 묵고 인차 간도로 돌아와 채 수항， 오빈과 해어 
졌다. 우^ 는 12 월 중 순경에 명 월구에 다시 모여 무장투 쟁준비 사업을 총 화하고 무 
장 투쟁의 구 체적인 방도와 전릭 = 전술 문제를 토의 하기로 하 였다. 그 후의 나의 모든 
일정은 명월구 회의에 바처 졌다. 

회의준 비라고 하면 보 고서나 결 정서와 같은 문 건들을 먼저 염두에 들 수 있는테 
그때의 회의 준비란 노션 문제룰 구 상하고 전락 전슬을 규 정하는 모색 과정을 의미하 
였다. 사상을 성문 화하는 것은 부 차적인 공정이 었다. 

나는 특히 무장 투쟁의 형식을 선 택하기 위한 사색에 많은 시간을 바치 었다. 맑 
스-레 닌주의 이론 에서도 무장 투쟁의 의의를 강조한 것은 사실 이다. 그^ 나 어떤 
형 식으로 무장 투쟁을 해야 한다는 공식 규정은 없 었다. 어느 시 대에서 다 들 어맞고 
또 어떤 나 라에나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처 방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 이다. 나는 무 
장 투쟁의 형식을 모 색하는 테서고 교조를 범하지 않 으려고 노력하 였다. 나는 무장 
투쟁에 대한 논의를 심화 시키고 새로운 정세에 대처할 과업을 토 론해야 겠다는 결 
심을내 근ᅵ 고 등 장영을 만나기 위해 동만 특위로 찾아 갔다. 만주 땅에서 무 장력을 창 
건하고 항일 전쟁을 시 작하는 것만큼 우 5 ᅵ는 중 국공산 주의자 들과의 협조를 무시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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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었다. 무 장투쟁 문제는 만주 지방의 중국공 산주의 자들속 에서도 일정에 오르고 

있 었다. 중국공 산당과 중국의 노농 흥군은 9,18 사변 후 군중을 조 
직하여 일제의 침락에 처 항하더 무장 으로써 일본제 국주의 자들에 
게직 접적인 타격을 가 하자고 호소하 였다. 같은 과넉을 향해 합 7게 

총구를 겨 누어야 할 조중 공산주 의자들 앞에는 그어떤 철퇴로 ^도 
깨뜨릴 수 없는 튼튼한 공동 전션을 맺고 서로 긴밀히 협 조하고 지 
지해야 할 절박한 과제가 제기되 었다. 

특위 서기로 임명된 동 장영도 일본 군대의 토벌에 죽을 뻔하다 
가 구사일 생으로 살아나 용정시 가지에 들어와 있 으면서 나를 만 
나려고 하 였다. 밀 정들이 우글거 ^는 용정시 가지에 들 어가는 것 
은 위험한 일이었 으므로 나는 그를 명 월구로 오라고 하 였다. 그런 

n 등 만특위 에서는 아직 간도 실정에 어두운 등 장영이 특위가 이 
등 된것도 모르고 그 행방을 수 소문하 느라고 여 기처기 돌 아다니 
다가 밀정 들에게 걸 려들어 감 방으로 끌려 갔다는 소식을 전 해주었 
다. 그 뜻밖의 소식은 나를 실망케 하 였다. 만 주성당 서기 나 등현과 성 당군사 위원회 

서기 양팀은 9.18 사변 후 심양을 떠나 행처룰 감추고 있었고 양 정우는 아직 감옥에 

갇 혀있는 몸 이어서 의논할 사람이 없 었다. 나는 어떤 수 9 을 쓰든 
지 등 장영을 구 원해야 겠다는 결심을 내^ 고 등 지들과 합께 그 방 

Q]T7Trar4. ==^ - — ᅳ ᅳ -. " ― ― 

이 런때에 고보 배라는 사람이 자기가 등 장영을 구원해 보겠다 

고 X ᅡ 청해나 섰다. 요술 가처럼 손 놀림이 빠튼 그는 ^쓰 5ᅵ>를 잘 

했다. 마주앉 아서 이야 기하는 사람의 주 머니에 꽂 혀있는 만년필 
도 눈 깜빡할 사이면 뽑 아내군 하 였다. 고 보배가 이런 장난을 잘하 
기 때문에 그가 가는 장소 에서는 매번물 건이잃 어지는 소동이 일 
어나군 하 였다. 이 사람이 용정 시내에 가서 쓰 e ᅵ를 한 번하고 우정 
경찰에 잡혀 들어가 감방에 있는 동 장영을 만 났다. 고 보배가 감방 
에 들 어가서 경 찰들을 어 떻게나 구 슬려놓 았던지 특위 서기는 그 
후 구류 장에서 인차 풀려나 왔다. 그 S 게 되어 그가 명월구 회의에 

- ^ 산 기바 ■■j'^Ll = 

우^ 는 1931 년 12 월 중 순경에 명월 구에서 당 및 공 청간부 회의를 소집하 였다. 우 
^가 편의상 《겨울 명월구 회의》 라고 부르는 회의 였다. 이 회 의에는 차 광수， 이광， 

채 수항， 김 일환， 양 성릉， 오빈， 오 중화， 오 중성， 구 봉운， 김철， 김 
이 청산， 김 일릉， 김 정릉， 한 일광， 김 해산을 비5 하 여 힌신적 
인 투쟁을 통해서 대중의 총애와 인망을 받고 있던 40 여명의 청년 
투 사들이 참가하 였다. 그 때 나는 명월 구에서 영채김 치라는 것을 
처 음으로 먹어보 았다. 내가 명월구 뒤골 안에 도착한 날 저넉 이청 
산 이네가 땅콩을 넣은 강넁 이죽과 영채 김치를 들 여 왔는데 그것을 
일마나 맛있게 먹 었는지 모 른다. 영^ 김치는 합경 북도의 길주， 명 
천사 람들이 잘 담 근다. 지금은 이 김치가 국 가연회 상에도 오르고 
9J 다. 명월 구회의 때 이광이 어디 서인가 꿩 다섯 마^ 를 잡 아가지 
고 왔다. 회의를 하는 동안 대 표들이 강 냥죽에 조밥만 먹 는것이 

가슴 아파서 공 청열성 자들과 합 7/1 ᅵ g 사냥을 한 것 같 았다. 

그날 처벽 이 청산은 좋은 꾸 미감이 생 겼다고 하면서 국수를 뉼 
렀다. 명 월구골 안에 s 쌀은 귀 했지만 농마 가루는 있 었다. 그런테 
못쓰 는차광 수가펄 a 거 e ᅵ면서 이 광에게 《이것 보라구 ，왕 청아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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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이， 꿩 다섯 마 근 ᅵ를 가 지고야 어느 코에 바르겠 나.》 하고 집적거 5ᅵ 었다. 
탈이 심하여 끼 니때면 밥을 먹는등 마는등 하 면서도 청 년들이 많 
이 모인 곳 에서는 늘 혀 기증에 시달^ 는 사 람처럼 대식가 연하였 
다. 

=<xH 길림 양반은 강냥죽 한 사발도 못 제끼는 주제에 큰소 5 ᅵ만 

탕탕 치 는군. 이 보라구 차펄 a 이， 그 꿩 다섯 마 근ᅵ 두 쌀 침우에 s 
지고 오 느라고 녹초가 됐네. > 

이광은 웃 으면서 차 광수의 말에 농으로 대답하 였다. 

차 광수는 g 다섯 마 e ᅵ면 고기가 일마 되지 않으 므로 대 표들을 
두 방에 가르고 한 방 에서는 g 고기를 놓은 국수를 먹게 하고 다른 
한방 에서는 닭 고기를 놓은 국수를 먹게 하자고 열이 나서 떠들었 
다. 

그러나 대 표들은 모두 그의 제의를 반대하 였다. 우 e ᅵ는 그날처 

벽 꿩 고기와 닭 고기룰 한테 섞어서 꾸미를 만들게 하고 한방에 다 
같이 모여 앉아 사 이좋게 국수를 먹 었다. 식성 이좋은 박훈은 세 그 룻이나 곱 배기를 
하여 《국수 대감》 이라는 별명을 벌 었다. 회의룰 실속 있게 하기 위하여 우^ 는 본 
회 의에서 앞서 이 청산의 집에서 에비 회의를 하 였다. 그 모 임에서 ᄆ 
는 회의 안건과 회의참 가자， 회의순 서문제 등이 토론되 었다. 에비 ᄑ 

회의를 끝낸 다음 10 일등안 집행된 본회의 에서는 무장 투쟁을 하 

되어떤 형식의 무장 투쟁을 하 겠는가 하는 문제가 집중적 으로논 
의되 었다. 왜니: 하면 이 문제가 낙착 되어야 무장 조직의 형 식과근 

거지의 형태 문제 같은 이여의 문제 점들이 등시에 결정될 수 있었 
기 때문이 었다. 국가가 없으니 정 규군에 의한 항쟁은 바할 수도 없 
고 그 s 다고 하여 당장 전민이 등 원되어 무장 봉기를 일으킬 수 있 
는 조건도 성 숙되지 못하 였다. 이런 형 편에서 나의 마음은 자연히 
유격 전으로 끌^ 지 않을 수 없 었다. 레닌은 유 격전을 대중 운동이 
이미 실지로 폭등에 이 르렀을 때나 또는 국내전 쟁에서 대 전투와 

대전투 사이에 일마간 중 간기가 닥 처오고 있을때 불가피 적으로 
나 타나는 보 조적인 투쟁 형태로 규정하 였다. 레닌이 유 격전을 기 ：ᅳ - 
본전투 형태로 보지 않고 일시 적이더 보 조적인 투쟁 형태로 본 테 대하여 나는 매우 
아쉽게 생각하 였다. 왜나 하면 내가 그때 흥미를 가지고 람구에 람구를 거듭한 것은 
정 규전이 아니라 유격전 이었기 때문이 었다. 나는 상 비적인 혁명 무력에 의 
한 유 격전을 우 e ᅵ가 수 행해야 할 무장 투쟁의 기본형 식으로 선 택하는 경 
우 그 투쟁 형태가 우^ 나라 실정에 적합하 겠는가 적합치 않 겠는가 
하는 문제를 두고 많은 생각을 하여보 았다. 그 과정에 손자 병법도 

보고 삼 국지도 다시 보았 다. 우^ 나라 병서들 가운 13] ᅵ서는 동국병 

감이나 병학 지남과 같은 것을 보 았다. 

유격전 의시원 이기원 400 년대 였다고 말하는 사 람들도 있었지 

만 그 유 격전이 구체 적으로 어느 나 라에서 어떻게 진행되 었는가 ■ 
하는 것을 우^ 로서는 알 도^ 가 없 었다. ， 

맑스와 엥 겔스가 제일 흥미를 가지고 연구한 유 격전은 1812 년 ' 

^불 전쟁 시기의 ^시 아농 민무장 부대의 활등이 었다. ^불 전쟁이 낳 
은 빨치 산영옹 제니쓰 다위 도브， 정규 부대와 빨 치산의 연합 작전을 능 
숙하게 지휘한 꾸 뚜조브 장군의 이 야기는 유격 전에로 끌^ 는 나의 호 기심을 
더욱 부채 질해주 었다. 유 격전을 기본형 식으로 규정 하는테 있어서 임 진조국 전쟁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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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에게 많은 것은 시 사해주 었다. 나는 임 진조국 전쟁을 승 e ᅵ로 장식한 의 병들의 투 
쟁을 유 격전의 역 사에서 특출한 자^ 를 차 지하는 하나의 모범 이라고 간주하 였다. 
꽉 재우， 신 돌석， 김응서 ，정 문부， 서 산대사 그 el 고 최 익현， 유인석 등 의 병출신 명장 
들이 발휘한 용 감성과 다양한 전투 방법은 나를 완전히 매 흑시키 었다. 유격 전이라 
는 말은 발 톱까지 무장한 일 본제국 주의자 들과의 대전을 눈앞에 둔 나의 심 혼을온 
통 를 어잡고 놓 아주지 않 았다. 그런테 국가적 후 방이나 정 규군의 지원이 있 어야만 
유 격전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야 Q 이었 다. 맑 스-레 닌주의 고전 가들이 명시 해놓은 
이런 부대 조건은 나로 하여금 무 장투쟁 형태를 션택하 는데서 복잡한 람구 과정을 거 
치지 않으면 안되게 하 였다. 후 방으로 될 국가도 없고 정 규군도 없는 조선의 실정에 
서도 유 격전이 가능하 겠는가 하는 것은그 누구도 결론을 내 e ᅵ지 못하는 미 지수로 
남아있 었다. 이것이 우^ 들사이 에서는 심각한 논쟁거 5 ᅵ로 되 었다. 우 5ᅵ 주 변에서 
는 혁명을 추 등하는 극적인 사 변들이 꼬 ^ 를 물고 일어 났다. 장 개석과 장 학량의 투 
항 주의에 불만을 품은 구등 북군의 애 국적인 장병들 속에서 병변이 연이어 일어났 
다. 왕 덕팀도 당 취오도 이두도 장 학량을 따 라가지 않고 모두 반 변하여 구동 북군에 
서 떨 어져나 왔다. 마 점산과 같은 장군도 병변을 일으킨 다음 무장을 들고 항일을 부 
르짖고 있 었다. 이런 인 물들을 주 축으로 하여 만주각 지에서 반일부 대들이 조직되 
고 구국군 운등이 시작되 었다. 이런 사태는 무장 투쟁을 지 향하고 있는 우 e ᅵ에게 매 
우 유 el 한 환경을 지어주 었다. 나는 무 장투쟁 형태가 운테는 역사 적으로 정 규전과 
유 격전이 있 었는테 정 규전은 주 도적인 것이 었으더 유 격전은 보 조적인 것이 었다는 

것， 우^ 는이두 가지 형태 가운 131 ᅵ서 어느 하나룰 택하 여 야 하는테 나 개인의 견해 
의 견해 로볼때 에는유 격전이 우 5 ᅵ 나라 실정에 더 적 합할것 같다 는것， 정 규전이 
불 가능한 우^ 나라의 조건 에서는 기존 관례에 구 애띔이 없이 유 격전이 주 도적인 
투쟁 형태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 였다. 

《변화 무쌍한 유 격전이 야말로 우^ 가 선 택해야 할 기 본무장 투 쟁형식 이다. 국가 
가 없는 우 근 ᅵ 나라의 실 정에서 정규 전으로 일제와 대항 한다는 것은 불 가능한 일이 
다. 우 근 ᅵ는 군사 기슬적 으로나 양 적으로 열등한 무 력으로 강대한 일제침 락군과 맞 
서 싸워야 하는 것만큼 변화 무쌍한 유 격전을 해야 한다. 이외에 다른 출로란 있을 수 
없 다.》 

장 학량의 군벌 군대나 독립 군이나 일본군 대밖에 보지 못한 청년들 한테는 유격대 
에 대한 표상이 전혀 없 었다. 나는 정 규군과 유 격대의 차이를 설 명하여 주고 강대한 
일본침 락군과 싸워이 기자면 소 부대와 대 부대의 영활한 배합 작전， 기 습전， 매 복전， 
정치 활동， 정치 공작， 생 산활등 등 군사， 정치， 경제 활동을 다 벌려야 하더 그^ 자면 
자유 자재로 분산과 집중을 거듭 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유 격대를 조 직해야 한다 
고 설명하 였다. 몇몇 동 무들이 나의 말을 듣고 나서 그런 형식의 무장투 쟁으로 적을 

타승할 수 있겠 는가. a 크와 대포， 비 행기와 같은 현 대적인 정에 무기로 장비된 수백 
만 대군을 국가적 후 방이나 정 규군의 지원도 없이 그것도 남의 나라 영 토에서 유격 
대와 같은 비정 규적인 무 력으로 이겨냁 수 있 겠는가 하는 의문을 표시하 였다. 그들 
이 그런 의문을 표 시하는 것은 무^ 가 아니 었다. 내 자신도 사실 그런 가능성 여부 

l^^^Ai^e^S# F= ggg T7== 「 " . 

우 가 몇 자루의 총을 가지고 일본과 같은 군사 강국에 감히 대 항해나 선다면 세 

상의 웃음거 근ᅵ 가 되지 않겠 는가. 의 병도독 립군도 장 학량의 30 만 대군도 모두 일본 
군대의 위력 앞에서 풍전 등화의 운명을 면치 못하 였는테 우^ 는 무엇을 @ 고 그들 
을 타승 하려고 하 는가. 우^ 에게 국권이 있 는가. 영토가 있 는가. 재부가 있 는가? 
나는 그 들에게 말 했다. 

《우 e ᅵ는 국권도 영토도 자원도 다 ^잇" 긴 망 국노의 아들들 이다. 지금은 남의 나 



라 땅에 곁방 살이를 하는 적수 공권의 청년들 이다. 그^ 나 우 5 ᅵ는 일 본제국 주의자 
들에게 주저 없이 도 전해나 섰다. 무엇을 믿고? 인민을 @ 고 항일 전쟁을 시작 하려고 
결심하 였다. 인민이 국 가이고 인민이 후 방이고 인민이 정규군 이다. 싸움이 시작되 
면 전민이 병사가 되어 일어날 것 이다. 그 러므로 우 ^ 가 벌이게 될 유 격전은 인민전 
쟁 이라고 말할 수 있다. > 

우^ 는 이 S 게 장 시간의 논쟁을 거처 유 격전을 기 본으로 하여 무장 투쟁을 조직 
할 테 대한 문 제에서 완전한 의견 합치를 보 았다. 

유 격전은 자체의 역량을 보존하 면서도 적에게 커다란 정치 군사적 타격을 줄 수 
있고 적은 역량을 가 지고도 능히 수적 으로나 기슬 적으로 우세한 적을 소별할 수 있 
는 무장투 쟁방법 이다. 우^ 는 인민 대중의 적 극적인 지지 성원과 유 el 한 자연지 ^적 
조건에 의거 하면서 유 격전의 방 법으로 무장 투쟁을 조 직전개 한다면 종국 적으로 적 
을 티 "승할 수 있다고 확신하 였다. 

남들이 다유격 전을정 규전을 보 조하는 수 Q 으로 보고 있을때 우^ 가 그것을 기 
본적인 투쟁형 식으로 확 정하고 방 침으로 채택한 것은 우 el 의 실정에 부 합되는 과 
학적이 면서도 창 조적인 결 Q 이었 다. 유 격전을 기 본으로 하여 조 직적인 무장 투쟁을 

벌일 131 ᅵ 대한 회의가 끝나자 우 근ᅵ 는그 것을 관 철하기 위한 방도를 협의하 였다. 면처 
혁명무 력건설 문제가 상정되 었다. 우 근 ᅵ는 그 때 처 음에는 지 방마다 소 규모의 유격 
대를 조 직하고 그를 무장 시키기 위한 투쟁을 하 가면서 점차 그것을 대 부대의 혁명 
무 력으로 발전 시키되 첫 Q 계에 서는 대대를 건설하 였다가 그것을 점진 적으로 확대 
시켜 인민혁 명군으 로까지 발전시 키자고 토의하 였다. 뒤이어 무장을 해 결하기 위한 

유격대 조직에 관한 논의는 근 거지에 대한 화제에 자 e ᅵ를 내주 었다. 반일 유격대 
가 조 직되면 활등 기지를 어 디에다 두겠 는가. 산에 두겠 는가. 도시에 두겠 는가. 농 
촌 부락에 두 겠는가 그 ^ 고 조선도 만주도 일제의 강 점하에 있는형 편에서 유격전 
의 기지를 국내에 두겠 는가. 만주에 두 겠는가 하는 문제를 설 정하고 의 견들을 진지 

하게 교환하 였다. 어떤 군 대에나 지 S 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소 학생도 알 수 있는 

간 e 한 상식 이다. 우 5 ᅵ 무 장력이 국가적 후 방이나 정 규군의 지원도 없이 싸우는 것 
만큼 전투가 끝난 다음 안 전하게 휴식 하면서 대 열도정 비하고 무기와 탄약도 보충 
하고 군사 훈련도 하고 부 상자도 치료할 수있는 근 거지가 있어야 유격 전쟁을 장기 
간에 걸처 끈 기있게 해나같 수 있 었다. 때문에 우 ^ 는 유 격대룰 조 직하는 동시에 자 
체의 힘으로 근 거지도 꾸려야 하였 다，. 

우^ 는 활발한 논의 끝에 군중 토대가 좋고 물질적 보장 조건도 괜 찮으더 지형이 
유 ^한 간도의 산간지 대들에 유격근 거지를 창설 하자는 결론에 이르 렀다. 넓은 면 
적을 가진 만주 대륙은 조 선보다 적들의 통치 밀도가 희박한 것만큼 간도에 먼저 기 
지를 정하고 때가 오면 국 내에도 나가 백두산 대수팀 지대와 냥팀산 줄기를 티 "고 앉 
자고 하 였다. 

근 거지는 적들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해 방지구 형태가 기 본으로 되어야 하더 
국내 작전을 하는 테서나 조국인 민들의 지원을 받 는테서 다같이 편 e ᅵ한 두만 강연안 

의 산간지 대들에 반드시 꾸려야 하 였다. 두 만강연 안에는 물질적 보장 조건이 좋고 
적들이 공격하 기에는 불 g 하나 우 g 가 방어하 기에는 유 g 한 지형이 산간마 을들이 

적지 않 았다. ᅳ L 

근 거지로 꾸릴 구 체적인 대상 지들을 선 정하기 시 작하자 이광， 오빈， 김 일환을 비 
룻한 여^ 등 지들이 앞을 다투어 좋은 의 견들을 많이 내놓 았다. 그들의 제의에 따라 
어 랑촌， 우 복등， 왕 우구， 해 란구， 석 인구， 삼 도만， 소 왕청， 가야혀 ，요 영구， 대 황구， 
영통 라자와 같은 천험의 요 새들에 근 거지를 꾸 근 ᅵ기로 하 였다. 그 지역 들에는 추 



폭등 후 일제의 토벌을 피하여 들어온 혁명군 중들이 집 결되어 있 었으더 이미 적위 
대까지 조 직되어 혁명조 직들과 인 민들을 지키고 있 었다. 

논의가 심 화되고 구체화 될수록 근 거지를 장기간 운 영하고 유 지하는 문제 즉， 농 
업 생산과 경제 운영은 어떻게 하더 무기수 ^ 소와 병원은 어떻게 꾸 ^ 더 주민 행정사 
업은 누가 맡아 어떻게 하 겠는가 하는 복잡한 실무적 문 제들이 끝없이 제기되 었다. 

우 el 는본회 의에서 무 장투쟁 을위한 대중적 지반을 축 성하는 문제 와조중 인민의 
반 일공등 전선을 형성할 테 대한 문제， 당조직 사업과 공청 사업을 강화할 테 대한 문 

제도 토의하 였다. 이 모든 것은 유 격전을 기 본으로 하는 무장 투쟁을 벌이는 13] ᅵ서 반 
드시 해결을 요하는 중요한 문 제들이 었다. 

회의 에서는 이 모든 문제가 방 침으로 정 식화되 었다. 그것은 참으로 거대 하고도 
심원한 창조적 사업이 었다. 어느 시대， 어느 나라의 유격 전사를 들추어 보아도 우 ^ 
나 라혁명 실천에 그대로 적용할 수있는 표본을 찾을수 없었기 때문에 우 근ᅵ 는오직 
자기 머 5 ᅵ로 모든 문제를 생 각하고 자기 힘으로 근 거지를 꾸 5ᅵ 지 않으면 안되 었다. 
그것은 국가적 후 방이나 정 규군의 지원 이없는 역사상 유 례없이 간고한 조 건에서 
유 격전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었던 우^ 조 선공산 주의자 들에게 있어서 피할 길 없 
는 숙 명적인 과제 였다. 이 과제해 결에서 만일 우 5 ᅵ가 정 규군의 지원을 전제로 하여 
그와의 배 합으로 유 격전을 벌인 다른 나 라들의 경험을 교조 적으로 모 방하였 더라면 
만회할 수 없는 엄중한 실패를 당 하였을 것 이다. 어느 해인가 라 턴아메 근ᅵ 카 항쟁운 
등자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와 유격 전쟁의 경험을 들려 팥라고 요청하 였다. 나는 항일 
전쟁 시기의 경험을 몇 가지 들 려주고 나서 유격 전에는 만능의 공식이 있을 수 없다. 
그것은 인간의 창 조적인 지혜가 가장 높이 발휘 되어야 하는 거창한 창조적 투쟁이 
다， 우 ^의 경험이 당신 들에게 일정한 도 움으로 될 수 있 겠지만 그것을 절대 화하고 
기계 적으로 받아들 여서는 안 된다. 나 라마다 실정이 다른 것만큼 당 신들도 자기 나 
라의 실정에 맞는 투쟁 방법과 형식을 창 조하고 활용해 보라. 거기에 바로 승 근ᅵ 의 비 

결이 있다 표0 「야기 해주었 1： ^^^ / 니 == ^^^^^^^^ = | 
그 항쟁 운동지 도자는 내 말을 듣고 한 참동안 무 엇인가 생각 하더니 자기네 나라 
에는 산악 지대가 많은테 지 금까지 그 특성을 고 려하지 않고 도시유 격전에 치우처 
왔다. 그래 서인지 성과는 적고 손실이 많 았다. 앞 으로는 실정에 맞게 산을 끼고 농 
촌유 격전을 기 본으로 항쟁 운등을 해나가 겠다고 하 였다. 
우^ 는 본 회의를 끝내고 활동지 역들에 돌 아가면 곧 유격대 조직에 착수 하기로 하 
고 토의를 끝내 였다. 일 제침락 자들의 유 혈적인 탄압과 토벌에 혈 육들을 잃고 등지 
들 을잃을 때마다 가슴을 치더 그 * 게도 같 구하던 우^ 군대， 우^ 무 장력의 탄생을 
가까운 내일의 일로 바 라보게 된 청 년들은 일제히 일어나 《혁 명가》 와 《인 터내 

서날》 노래룰 보르더 그 장 중하고 우 a 찬 선율로 사 랑하는 조국과 혁 명앞에 드^ 
는 선서를 하 였다. 명 월구회 의에는 등 장영을 비룻한 중국공 산주의 자들도 여^ 명 
참가하 였다. 그들은 조션공 산주의 자들과 조선주 민들이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는 
등만의 특성으 로부터 출 발하여 이 일대 에서의 조중 인민의 친 선과조 중공산 주의자 
들의 합작을 처 음부터 매우 중시한 선견 지명이 있는 혁명 가들이 었다. 

등 장영은 등 만에서 오 래등안 투쟁 해왔고 경험도 많이 축적인 조선등 지들이 중요 
한 발언을 하여 달라고 거듭 요청하 였다. 나는 회 의에서 거론된 문 제들을 골자로 하 
여 무 장대오 조직과 무장 투쟁에 대한 우 e ᅵ의 구상을 두고 중 국말과 조 선말을 엇바 
꾸 01 가더 선 등적인 연 s 을 하 였다. ᅭ ^ 

중 국등지 들도그 구상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 였다. 유격 전쟁의 형식 문제， 유격 
대조직 문제， 유격 근거지 문제를 비 룻하여 어느 문제 에서나 그들은 우^ 와 의견을 
같이하 였다. '：뇨 



3. 무 장에는 무 장으로 



.때 로부터 공등의 원쑤 일제를 반 대하는 조중 인민의 무장 투쟁은 대륙을 진감시 
켰고 위대한 조중 친선의 전통은 혈전 속에서 뿌 근 ᅵ를 내 근 ᅵ기 시작 했다. 

1931 년 겨울 명월구 회의는 항 일무장 투쟁의 시초를 열 어놓은 회 의이더 우 근ᅵ 나라 
반일민 족해방 운등과 공산 주의운 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역 사적인 회의 였다. 
^ 카륜회 의에서 제시 되었던 무 장투쟁 노선은 이 회의를 통하 여 심화 발전되 었다. 카 
륜에서 반일민 족해방 운동을 그 최고 ^ 계인 무장투 쟁에로 이행시 키려는 조 선민족 
의 의지가 확인되 었다면 명월구 에서는 그의지 가거듭 확 인되고 《무 장에는 무장 
에로， 반 혁명적 폭 력에는 혁명적 폭력으 로!》 
라는 구 호밑에 일제를 격 멸하기 위한 항일 
전쟁이 정 식으로 선포되 었다. 바로 이 회의 
에서 유 격전의 방향을 규정 해주는 전릭 = 과 전 



슬적 원칙의 골자가 마련되 었으더 그것을 기 
초로 하여 비상히 풍 부하고 변화 무쌍한 무 
장 투쟁의 전 법들이 창조되 었다. 

명월 구회의 가 끝난 다음 나는 백 바위밑 에 
서 동 장영과 여^ 가지 이 야기를 나누 었다. 
내가 대련 감옥에 갇 혀있는 김 근 ᅵ갑과 방직공 
장에 적을 두고 공청 사업을 하면서 그의 옥 
바 라지를 하고 있는전 경숙에 대한 이야기 
를 등장영 한테서 들은 것이 그때 였다고 생 
각 된다. 



t ^WLj ^ *! 방난 。J 



7 ' \ J^U，? 



선전화 - 《조중 인민은 단 결하여 일제를 타도하 자!》 




동 장영은 주 민구성 뿐 아니라 동 만당조 직들의 당원 구성을 분석해 보아도 그대다 
수가 조선 동지들 이라고 하면서 나더^ 그들을 대 표하여 자기 사업을 잘 도 와달라 
고 부탁하 였다. 

《등 만에서 혁명 투쟁의 주 력군은 조선사 람들입 니다. 조 선족주 민들에 의 거해야 
유격 전쟁을 승 근ᅵ 를 보장할 수 있습 니다. 일본이 아무 근ᅵ 이 간질을 해도 두 나라 공산 
주의 자들은 민족적 편견을 막아냁 수 있을 것입 니다. 특위는 앞으로 조선동 지들과 
의 사업에 특별한 주의를 돌 근ᅵ 려고 하는 13] ᅵ 많은 방조를 바립" 니다. 나는 김일 성동지 

를 m^^a&=^ - 그 ― = = 



나는 그의 당부를 뜨겁게 받 아들이 었다. 

《두 민 족간의 e 결에 대 해서는 우 ^도 특별한 관심을 돌 ^고 있으니 마음을 
으십 시오. 조중 인민들 사이에 생긴일 시적인 불신은 유격 전쟁의 총성이 다 제거해 
버 e ᅵ게 될 것입니 다.》 

우^ 는 웃 으면서 서로 굳게 손을 를어잡 았다. I ^Bi = 

그 후 나와 등 장영은 이날을 자주 회상하 였다. 

주은 래총^ 는 내가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연회연 설이나 회담 들에서 1930 년대초 

항일유 격대의 창건과 일제를 반 대하는 조중무 장력의 공등 투쟁을 통하여 조 중친션 
이 높은 e 계에로 발전하 였다고 하면서 그 친선의 뿌^ 깊은 전통에 대하여 감등적 
인 말을 많이 하 였다. 
그 때마다 나는 조중 친선의 열기가 뜨겁게 팥아 오르던 명 월구의 회 의장을 생각했 

고 우 근ᅵ 와 합 7 게 포 연탄우 속을 해처온 위 증민， 등 장영， 진 한장， 왕퍽태 ，장 울화， 양 

정우， 주 보증， 호 진민을 비룻한 중국의 친근한 공 산주의 자들을 목 메이게 기 억하군 
하 였다. 친선의 정도 인간 감정인 것만큼 구 체적인 인간 관계를 통하여 맺 어져야 공 
고한 것으로 되더 또 그 S 게 맺어진 정은 세월이 아무^ 흘^ 도 식을 줄 모르는 것 
같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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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 장 무장한 인민 



4. 열전의 준비 



명월구 회의에 서는조 직적인 무장 투쟁을 전개할 131 ᅵ 대한결 론을내 5 ᅵ면서 우 5 ᅵ가 
T 이 사 업에서 선구 적이고 핵 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 였다. 

《첫 시작은 김 일성이 떼라. 무슨 일이나 표본이 있고 시범이 있는 법이 아니 

u.> 

등 무들은 이런 말로 나와의 작별 인사를 대신하 였다. 
나는 회의에 참 가했던 사 람들이 다 떠날 때까지 명 월구에 남아있 다가 등 장영과 
해어처 안도에 갔다. 유 격전을 하자면 어 느모로 보나 안도와 같은 고장이 좋 았다. 

12 월 명월 구회의 에서도 논의된 바 이지만 우^ 는 무 장대를 조직하 는테서 선차적 
으로 풀어 나가야 할 문제는 9. 18 사변 후 만주각 지에서 조직된 중국의 반일 무장력 
인 구국 군과의 사업에 착 수하는 것 이라고 인 정하고 조직의 기본 역량을 안도와 왕 
청에 두기로 하 였다. 안도와 왕청은 구 국군의 집결 중심지 였다. 

흥 륭촌에 돌아온 나는 가 족들과 함께 마춘 옥이네 집에 일마간 가 있다가 소사하 
토 기점골 같맡부 락으로 이 사하여 반 일인민 유격대 창건을 위한 본 격적인 준 비작업 
| 에 착수하 였다. 소 사하는 조 직화된 부락 이어서 흥륭 촌보다 주변 환경을 대 ^ 히 좋 
았다. 지하 조직이 든 든하게 들 어박힌 이 마 을에는 밀 정들이 마 음대로 드 나들지 못 
하 였다. 주 구들이 쏠 라닥거 근 ᅵ지 않으니 군 경들도 소사 하에는 별로 《토벌 >을 오 
지 않 았다. 반일 인민유 격대를 창 건하기 위한 우 ^의 투쟁은 처 음부터 반일 인민유 

격대 a 창 건하기 위한 우^ 의 투쟁은 처 음부터 여^ 가지 난관에 부닥치 였다. 사람 
문제， 무기 문제， 식량 문제， 군중적 토대 문제， 구 국군의 관계 문제를 비 룻하여 군사 
- 정치 적으로 많은 난문 제들이 제 기되어 해결을 기다^ 고 있 었다. f 
우 e ᅵ는 무장 대오를 꾸 e ᅵ 는데서 사람과 무기를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필 수적요 

g 소로 보 았다. 물론 우^ 한테는 이 두 가지가 다 부족하 였다. ᅳᅳ^ 
^ 여기서 말하는 사 람이란 군 사정치 적으로 준비된 인간을 말 한다. 우 g 한테는 정 
M ^를 알고 군사를 아는 사람，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장기간 무장을 들고 싸울 준비가 
했는 그런 청 년들이 필요하 였다. 표^ 
우 근ᅵ 는 한 해 반 사이에 조션혁 명군의 골 간들을 거의 다 잃어버 렸다. 김혁， 김형 
권， 최효일 ，공영 ，이 제우， 박 차석과 같은혁 명군의 주력이 한해 사이에 모두 전사하 

거나 감 옥행을 한 테다가 1931 년 1 월에는 중대 장으로 활 약하던 이종락 이마저 조션 

S 혁 명군과 관련된 소 책자를 가지고 무기 공작을 하러 가다가 김 광열， 장 소봉， 박병화 
와 함께 일본 영사관 경찰에 체포되 었다. 군사 물계에 밝은 김 ^ 갑도 감옥에 끌려갔 
P 고 팩 신한은 전사하 였다. 최 창걸과 김 원우는 어떻게 되 었는지 소 식조차 알길이 없 

ᅳ 었다. 

ag=== 혁 명군의 나머지 역량 가운데 군사 경험이 있다는 대 원들은 손가 락으로 S 을 수 
있는 정도 였는테 일마 안되는 그 대 원들마 처도 군 중정치 공작에 돌 근ᅵ 다보니 무장대 
오에 망 라시킬 수 없 었다. 내가 안 도에서 유 격대를 내오 느라고 바쁘게 뛰 어다날 때 
내곁에 있는 조선 혁명군 출신의 청년은 차광수 한 사람 뿐이 었다. 

S 국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같으면 동원 령이나 의무병 역제와 같은 법으로 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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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혈전의 준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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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한 군사인 원들을 손쉽게 충당할 수 있 겠지만 우 근ᅵ 는 그런 방 법으로 사람 
집 할수없 었다. 법적 장 치나물 e ᅵ적 힘으 로써는 대중을 혁명에 등원 시키지 못 한다. 
한 때 상 해임시 정부는 모든 국 민들이 납세와 병역 정발에 응할 의무를 지 닌다는 조 
문을 힌법에 박아넣 었지만 국권을 잃 어버린 상 태에서 남의 나라 조계지 한 구석에 
앉아 국권을 행 사하는 망명 정부의 법이나 지령이 효과를 냁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
도 자명한 이치 이다. 

식민지 민족해 방혁명 에서는 등원 령이나 의무 병역제 같은 법적 수 단으로 사람들 
에게 총을 메울 수 없다. 이 혁명 에서는 

혁명을 영 도하는 수 s 과 선각 자들의 호 ' 

소가 법을 대 신하더 매개 사 람들의 정치 
도퍽적 자각과 전투적 열정이 참군을 결 

정하게 된다. 대중은 그 누구의 요구나 

지 S 이 없어 도자기 자신의 해방 을위하 

여 스스로 총을 ^다. 이것은 자 주성ᄄ 
생 명으로 간 주하고 그것을 위해 서라면 

목숨 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9J 는인민 
대중의 본성적 행위 이다. 
^ 우^ 는이런 원^ 에 기 초하여 안도와 
그 주 변에서 유 격대에 망 라시킬 대상 
물 색하기 시작하 였다. 적 위대， 소년선 봉대， 

노 등자규 찰대， 지방돌 격대와 같은 반군사 반일 인민유 격대를 

조직 들에는 참군을 요 구하는 끌끌한 청 년들이 많 았다. 추수， 춘황 투쟁의 폭 풍속에 창건 하신데 

대한 

서 반 군사조 직들은 급속히 확 대되고 그 폭풍의 한복 판에서 청 년들도 몰 라보게 성 

장하 였다. • 1 

^ 그러나 대중이 참군을 요청 한다고 하여 그 준비 정도도 고려해 보지 않고 아무 사 

람이나 망탕 유 격대에 받 아들일 수는 없 었다. 등만의 청장 년들은 아직 군사 적으로 
준 비되지 못한 상태에 있 었다. 유 격대의 인적 원천을 확보 하자면 적 위대와 소년선 
봉대룰 비룻한 반군 사조직 들에서 청 년들에 대한 정 치군사 훈련을 강 화해야 하 였다. ,ᅭ 

그런테 내 곁에는 교련을 맡아볼 수 있는 인재가 한 명도 없 었다. 나 혼자의 힘으 
로는 안도 지구의 청 년들을 모조^ 군 사화할 수 없 었다. 내 자신도 화성 의숙의 물을 ᅮ' 
좀 먹었다 고는하 지만새 형의 군대， 유격 대를움 직이기 위한 군사실 천면에 서는백 

지 상태나 다름없 었다. 책상 물팀인 차 광수는 나 보다도 군사를 더 몰 랐다. 이 종락이 

마처 감옥에 잡 혀가니 이제는 기대를 가지고 ^다볼 인물도 없게 되 었다. 이 종락과 ᅩᅳ 

같은 사람만 있으면 그에게 군사를 일 임하고 나는 정치 사업에 전 적으로 시간을 바 ᅩ 

칠 수 있 으련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안티" 깝기만 하 였다. - - 

어려운 고비에 처할 때마다 나는이 상하게 도매번 동지의 부족 을느끼 곤하였 다. ' ^ ： ： 

우 e ᅵ가 고충을 겪고 있을때 박훈 이라고 부르는 황포군 관학교 출신의 유망한 인 ^ ^ 
물이 우 e ᅵ를 찾아 왔다. 황 포군관 학교의 교장은 장개 석이가 하였고 정치부 주임은 

주 은래가 하였다 그 학교에 조선청 년들이 많 았다. 중국사 람들이 광주 폭등을 《3 일 ᅵ ^ 

쏘비 에트》 라고도 하 는데， 이 폭 등에서 주등적 역할을 담당한 것이 바로 황 포군관 _ ^ - 
학교학 생들이 었다. ― 수 ^ 

― 박훈과 안봉은 광주 폭동에 참가하 였다가 폭등이 실 패하자 관 내에서 도망처 나와 ᅵ ' 
만주로 탈출해 온 사 람들이 었다. 박훈은 체격도 건 장하고 언 행이나 몸 가침도 무인 
답게 활팥 하였다 그는 조션 말보다 중 국말을 더 많이 사용하 였으더 조선 옷보다 중 

국옷을 더자 주입고 다니 었다. 이 사람이 바로 나의 《군사 고문》 이 었다. . " 



제 5 장 무장한 인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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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훈 은전투 장에서 권총， 




선전화 

《무 기후 



장 개석이 혁명을 배반 (4 월 12 일 사변) 한 것으로 하 여 국공 합작이 파 괴되고 제 1 차 
국 내전쟁 혁명이 실패로 막을 내린 후 남방지 방으로 양팀， 최 용건， 오성륜 (전광 )， 장 
지락， 박훈을 비 룻하여 황 포군관 학교를 졸 업하고 중국 혁명에 참 가했던 사 람들이 
장 개석의 테러를 피해 만주지 방으로 많이 들어 왔다. 

솔직히 말하여 나는 그 때 힁포 군관학 교라는 교명을 듣고 박 훈에게 큰기 대를걸 
었다. 

~ ᅮ 양손에 하나씩 들고 쏘는 특기를 가지고 있 었다. 사격 

솜씨가 이만 처만이 아니 었다. 그는 총을 정말 《귀 
신》 같이 쏘 았다. ― ：： ᅳ \ 

그가 가지고 있는 특기는 구령을 잘 치는 것이었 
다. 박훈은 만 명이나 이 만명쯤 되는 대열도 마이크 

가 없이 육 성으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희한한 목소 
51 를 가진 교관이 었다. 그가 토기 점골등 판에서 소 
^ 를 한마디 지르면 온 동네가 다 들 었다. 
F 안도의 청 년들은 모두 그 구령소 근 ᅵ에 반해서 박 
^ S 황 흘한눈 길로처 다보았 다. 

《소 5 ᅵ가 처 쯤되면 등 경판에 앉아 있는 일 본천황 
듣겠 구만. 어디서 저런 복 펑이가 굴^ 들었을 
까! > 픕^ 

적위대 원들의 교련을 지 도하는 박훈의 모습을 보 
고 차 광수는 이 S 게 탄복하 였다. 박 훈에게 제일 반 
해서 돌아간 것이 바로 차광수 였다. 두 사람은 이론 
투쟁을 많이 하 면서도 매우 친 근하게 지 냈다. 
박훈이 안 도에서 훈련을 잘 해 주었기 때문에 우 
a ^가 조직한 부대는 훗날 왕청에 가서도 《대 학생 

부대》 라는 평판을 들 었다. 우^ 부대의 유격대 원들은 항일 전쟁의 전행 정에서 언 
제나 질서가 있고 규율이 째이고 언행이 점잖고 옷 차팀이 딴정한 사 람들로 존경을 
받 았다. 양 정우도 늘 우^ 혁 명군의 절도 9J 고 생기발 할하고 문 화적인 면모에 부러 

움을 감추지 못하 였다. l^F 

그 때마다 나는 박훈을 생 각했고 토기 점골등 판에서 울 e ᅵ던 그의 구령소 e ᅵ를 생각 

하였다 • 느 
！ 교관으 로서의 그의 자질 가 운데서 다 음으로 이채 를띠는 것은훈 련생들 에대한 

엄격한 요 구성이 었다. 그 비상한 요구성 때문에 훈련 생들이 빠른 속도로 군 사지식 

을 터 득해낸 것만은 사실 이다. 『씨 

그런테 박훈은 이 따금씩 대원 들에게 체벌을 적 용하곤 하 였다. 제식 동작을 제대 
로 해내지 못 하거나 규율을 어기는 훈련 생들이 있으면 눈알을 굴^ 더 욕설을 퍼붓 
든가， 발 길질을 하 던가， 벌을 세 우든가 하 였다. 혁 명군대 내에서 체벌을 금물 이라고 
아무^ 말해 주어도 소용이 없 었다. 

어느날 나는 훈련 끝에 목이 쉬어서 쉑 쉑하는 박훈과 함께 집으로 돌아 오면서 이 
렇게 물 었다. ᅳ ^ r:^ : :J ■ 

《박훈 등무한 테서는 어쩐지 군벌 냄새가 나는 구만. 어디서 그런 군 벌기를 배웠 

소? >. r ᅳ^ z: ᅳ z: 

박훈은 군벌냄 새라는 말에 웃음을 지으더 나를 처다보 았다. 
《우^ 룰 가 르처준 교관이 아주 엄하고 독한 사람이 었소. 그독 일인이 나에게 
걸 유 산으로 ^겨 주지 않 았는지 모르 겠소. 똑똑한 군인이 되자면 어쨌든 채쩍 맛 



많이 봐야지 . 》 

독일 식군사 교육의 흔적은 박훈 에게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 났다. 그의 이론강 
의 중에서 제일 시간을 많이 잡 아먹는 것이 바로 프 러시아 군대에 대한 이야기 였다. 
박훈은 영국 병사의 용 감성과 프랑스 병사의 신 속성， 독일 병사의 정 확성과 ^시아 
병사의 완 강성에 대해 많은 말을 하 였는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훈련생 들에게 그 모 
든 자질을 다 소유한 만능의 군대가 되자고 호소하 였다. 그가 집 행하는 훈련의 많은 

부분은 우 5 ᅵ가 지 향하고 있던 유 격전의 특성에 맞지 않는 것이 었다. 그는 나 플레옹 
식 종대 대형과 영국식 일선형 서열이 무엇 인가를 납득 시키고 스무 명이 되나 마나한 
훈련생 들로써 그런 대형을 지어 보려고 무진 애를 썼다. 
교련을 참 관하던 나는 휴식 시간이 되자 박 훈에게 조용히 말했다 Z 그 
《박훈 등무， 등무가 방금 집행한 그 영국식 일션형 서열 훈련은 간 e 히 설 명으로 
굼때고 생 락해버 e ᅵ는게 어 떻소? 우^ 가 여기서 워털루 격전과 같은 전쟁을 한다면 
몰라도 산악을 끼고 대포와 기관 총으로 무장한 적과 당장 유격 전쟁을 해야 할 판인 

n 그런구 시대의 병법을 배 운다고 무슨 쓸모가 있 겠는가 하는 거 요.》 
《전 쟁을 하자면 어쨌던 그런 정도의 군사 지식을 알 아둬야 하지 않 을가. > 
《다른 나 라에서 만 들어낸 일 반적인 군사 지식도 물론 중요 하지만 당장 써먹을 

것부터 선 택해서 배워 주어야 하오. 무관학 교에서 배 운것을 통채로 소 화시킬 생각 

은하지 않 는것이 좋겠 소.》 
그날 박 훈에게 내가 한 말은 훈 련에서 교조 주의를 경계 하라고 한 말이 었다. 
박 훈에게 적위 대원을 여 라문명 맡 기면서 사격 훈련을 시 키라고 했더니 하 루종일 

평 지에다 말뚝을 세 워놓고 적이 나 타나면 중심 하부를 쏘라는 소 e ᅵ만 되풀 이하였 

다. 

나는 박 훈에게 보고 훈련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 겠다.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
밀어 던지고 유격 전쟁에 필요한 것부터 먼처 배워 주어야 겠다. 특히 산 악전이 요구 
하는 훈련을 선행 시켜야 겠다. 우^ 한테 맞지 않는 것은 대 담하게 뜯어 고치고 교본 
에없는 병법은 우^ 끼^ 지혜를 합처서 하 나하나 만들어 내자고 하 였다. 

박훈은 내말을 심 각하게 받 아들이 었다. ᅩ 7 '/^： 

그 후부터 우^ 는 유격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기 본으로 하여 훈련을 진행하 였다. 
초 보적인 제식동 작이나 무기조 작법은 말할 것도 없고 위 장법， 신 호법， 창사 용법， 
적정람 지법， 산길을 타 는법， 곤봉을 다루 는법， 무기를 탈취하 는법， 야간전 투시에 
적아를 식 별하는 법 등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군사지 식부터 배워주 었다. 박훈은 처음 
에 주 먹구구 식으로 이것 저것 배워 주다가 나 중에는 과 정안을 짜 가지고 계획 적으로 
훈련을 시키 었다. 박훈은 훗날 이때 의일을 회상 하면서 자기가 황포 군관학 교에서 

배운 군사는 모두 세계 5 개 군사 강국에 속하는 나 라들의 것이 었다. 그것은 등서고 

금의 병법을 집 대성한 포괄 적이고 종 합적인 군사 지식이 었다. 나는 현대 중국의 군 
사 교육의 전당이 라고도 부를 수있는 유명한 황포 군관학 교에서 이 런지식 을배운 
테 대하여 자 부심을 느끼고 있 었으더 등만에 와서 그것을 보 급하게 되면 모두가 나 
에게 박수 같채룰 보냁 것 이라고 생각하 였다. 그런데 그것은 오산이 었다. 나는 박수 
같^ 가 아니라 넁담한 반응에 부딱 쳤다. 청 년들은 나의 강의를 알아도 되고 몰라도 
되는 상식 으로만 받아들 이었지 사 활적인 것， 필수불 가결한 것으로 받아 들이지 않 
았다. 나는 지난 몇 해 등안 내가 섭취한 군사가 비록 세 계적인 것 이기는 하지만 유 
격전을 위 해서는 별로 쓸모가 없는 반 편짜^ 지 식임을 통간 하고는 그것을 무슨 만 
능의 법 전처럼 절대시 한자기 자신에 대하여 환별 을느끼 었으더 유 격전이 요 구하는 
군 사론을 새릅게 창 조해야 할 필요를 절 감하게 되 었다. 나는 그 때부터 교 조에서 벗 
어나 조선 혁명에 적응한 우^ 식의 사고 방식을 가지게 되 었다고 고백하 였다. 안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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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구의 훈련 도감들 가 운데서 박훈 다 음으로 이채를 띤 인물은 김 일릉이 었다. 그는 
박훈과 같이 현 대전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 었으나 독립 군에서 싸울 때 터득한 실전 
경험을 가지고 대 원들을 꾸준히 훈 련시키 었다. 적 위대와 소년선 봉대， 소년 람험대 
를 비룻한 반 군사조 직들의 훈련을 강 화하고 대열을 확 대하는 과정을 통하 여 정치 
군사 적으로 준비된 견실한 청 년들이 우 5 ᅵ의 주위에 수십 명 집결되 었다. 우 5 ᅵ는 두 
만강 연안의 여^ 현들에 나가서 사 업하던 동 지들과 추수， 춘황투 쟁에서 도> 련되고 
검열된 청 년들을 선 발하여 안도로 모이게 하 였다. 안도， 돈화를 비룻한 등만 각지에 

서 많은 청 년들이 우^ 한테로 찾아 왔다. 우^ 는 그 런청년 
들 가 운데서 차 광수， 김 일릉， 박훈， 김철 (김철 희)， 이영배 
를 비룻한 18 명의 핵심을 골라 그 들로써 먼저 유격 대소조 
를 조직하 였다. 이와 함 7 게 연길， 왕청， 화릉， 훈춘 지 방에서 

도 같은 형태의 무장 대오를 꾸^ 도록 하 였다. 그^ 하여 현 

마다 10 -20 명 안팎의 인원으 로되는 무장 대들이 꼬 5 ᅵ를 

물고 태 어나게 되 었다. 적은 인 원으로 무 장대를 꾸 려가지 

고 대열을 늘 이다가 일단 조건이 성 숙되면 매개 현별로 대 

규모의 무장 대오를 꾸 근ᅵ 자는 것이 명 월구회 의에서 토의결 
아버지 가물려 준권총 정된 방침이 었다. 

유격대 소조를 내오는 과정은 무장을 해 결하기 위한 피 
어린 투쟁을 등반하 였다. 로： 

곤 란하다 곤 란하다 하여도 무기를 해 결하는 일처럼 그 S 게 큰 난관은 없 었다. 
일제 침릭: 군은 본토의 군수 산업이 계열 식으로 생산 해내는 현 대적인 무기와 장비 

들로 육해 공군의 전력을 끊 임없이 강 화하고 있 었지만 우 근 ᅵ에 게는 무기룰 대줄 국 
？ 가적 후방도 없었고 총도 한 자루 사올 돈도 없 었다. 우 3 에게 필요한 것은 대포도 

아 니었고 a 크도 아니 었다. 당장은 보 총이나 권총， 수 류탄과 같은 경 무기만 있으면 
되 었다. 국내에 무기를 생 산하는 공장이 있으면 노등 계급의 힘을 빌어 서라도 해결 
할 수 있 겠지만 우^ 나 라에는 그런 공장이 없 었다. 우 근ᅵ 는 불행 하게도 자신을 무장 
하 는테서 자기 나라 공업의 퍽을 하나도 보지 못하 였다. 

^ᅳ 그러니 《적의 무기를 빼 앗 아 자체를 무장하 자!》 는 비장한 구호가 나올 수밖에 

ᅭ 없 었다. 

^ 나는 안도에 돌 아오자 아 버지가 어머 니한테 맡겼던 두 자루의 권총을 땅 속에서 

^ 파 냈다. 그두 자루를 처들고 등무 들에게 말 했다. 

^^^^ ； 《자， 이것이 우^ 아 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유산 이다. 아 버지는 의병도 아니고 

i r 독 립군도 아니 었지만 세상을 떠 나시는 날까지 이 총을 가지고 있 었다. 왜? 무장투 

l^j^l #이 야^. 나라의 V 독립을 Op 할 수 했는 최고의 투쟁형 태라고 인정 하였기 때문 

m^m cw-. # 버지의 총적 a 지향은 찌 투쟁을 = 하자는 것이 었다. 나는 이 두 자루의 권 
^표 ||쑈 총을 물 려받을 때 아 버지가 지 향했펀 것을 내가 대 신하여 실현시 키고야 말^ 라는 
—- 결심을 굳게 다지 었다. 이제는 때가 되 었다. 이 두자를 밑 천으로 삼아 독립 행군을 

시작해 보자. 지금은 이 두 자루가 전부 이지만 이것이 새끼룰 치고또 처서 200 자루， 
2000 자루， 20000 자루로 될 날을 생각해 보라. 총 2000 자루만 있으면 능히 나라를 
^B^^- Sll^i^llg 다, 밑천이 있 ^^！듭 을 X} 꾸 굴려 2000 자루 &}—,00 자루가 되게 

^^^K 하자! 푯 ~ᅩ ᅳ^ 르 — ： 

ᅳ afe 총# 이루지 못하고 ^이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 생각에 목이 메 
" 여더 말을 이을 수가 없 었다. 무기를 얻는 문제가 일정에 오르자 박훈은 나에게 소 
문을 들으니 무 송에서 어떤 부자집 자식이 당신 네한테 총 수십 자루를 희사한 일이 
있 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였 는가고 물 었다. 그가 말하는 무송의 부잣집 자 식이란 





4. 혈전의 준비 



돨취 하는것 




장 울화를 말 한다. 우 근 ᅵ가 오가 자에서 활등할 대 그는 자기 집 가 병들의 총 40 자루 
를 가지고 우 근ᅵ 를 찾아온 적이 있 었다. 우 근 ᅵ는 그때 그 총을 조선 혁명군 대원 들에게 
모조^ 나 누어주 었다. 박훈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몹시 아쉬워 하면서 출로는 돈 

에 있다고 말하 였다. 그는 우^ 가 꾸 려놓은 혁명 촌들을 돌아 다니더 농민 들에게 호 
소하여 돈을 모아 보자고 제기하 였다. 우 5ᅵ 는 그의 제의를 따르지 않 았다. 부 자들에 
게 호 소하여 자금을 뽑아 낸다면 몰라도 가난한 노 등자， 농민의 주 머니를 털어 무기 
를 산다는 것은 좋은 방법 이라고 말할 수 없 었다. 목숨을 내대 
보다 돈을 모으는 일이 휠씬 쉬울 수도 있 었다. ᅳ 

그러나 우 e ᅵ는 쉬운 길을 버 5 ᅵ고 어려운 길을 택하 였다. E 
나는 돈을 주고 총을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이라고 인정하 
였지만 그것을 그닥 장려 하지는 않 았다. 농민 들에게 돈을 
내라고 손을 내미는 것은 독 립군의 식 이었지 우 ^ 식이 아 ᅳ 
니 었다. 설사 돈을 모 았대야 그것은 큰 밑 천으로 될 수도 

없 었다. 언 제인가 최현 등무는 산 팀터에 가서 기관총 한 자루를 1500 원에 사온 일이 
있다. 소 한 짝에 50 원씩 하던 당시의 시장가 격으로 셈하면 소 30 마 5 ᅵ정도 팔아야 
기관총 한 자루룰 살 수 있다는 답이 나 온다. 우^ 는 이 숫자를 중 시하지 않 을수없 
었다. 우 근ᅵ 는 토론을 거 듭하던 끝에 내도 산쪽에 가서 독립 군들이 묻 어놓은 총을 몇 
자루 파 왔다. 다른 현들 에서도 독립 군들이 사 용하던 무기를 경쟁 적으로 회 수하였 
다. 흥범도 휘하의 독 립군은 청산^ 전투 후 많은 양의 총과 탄알을 대감자 일대에 
묻어버 근ᅵ 고 쏘만국 경으로 퇴각하 였다. 밀정을 통하여 이 사실을 내람한 일 본수비 

대가 자등차 수십 대를 가지고 와서 그 총과 탄 알들을 무테기 로실어 갔다. 명 월구회 
의가 있은 다음 왕청동 무들은 대 감자에 사 람들을 파 견하여 일본 수비대 원들이 파해 
치고 갔던 자^ 에서 근 5 만발의 탄알을 회수하 였다. 수중에 몇 자루의 총이 생기자 
우 땋ᅵ 는 그것을 밑 천으로 하여 적의 무장을 탈 취하기 위한 직 접적인 전투행 동에로 

념어 갔다. L ᅳ그ᅵ ᄅ ^^^B^- ^~^：^；-1 

첫 공격 목표로 쌍변준 이라는 지주의 집이 선정되 었다. 그의 수 하에는 40 명 가량 
되는 보위 Q 이 있 었다. ^ 장은 훗날 《신 선대》 대 장으로 악명을 떨치 다가 최현등 
무네 부대에 녹아난 이도선 이라는 자 였다. 보위 도> 병실은 지주집 토성 안에도 있고 
토성 밖에도 있 었다. 우 근ᅵ 는 사전 정찰을 진행한 테 기초하 여 유격대 소조성 원들과 
적위대 원들로 습 격조를 편 성하고 소사하 본 부락에 있는 쌍병 준이네 집을 불의에 
기 습하여 10 여 자루의 총을 탈취하 였다. 무장을 탈 취하기 위한 투쟁은 두만 강연안 
의 모든 곳에서 군중적 운 등으로 힘차게 벌어 졌다. 혁명 군중은 《무 기는 우^ 의 생 
명 이다. 무 장에는 무장에 로!》 라는 구호를 들고 유격대 소조성 원들과 적위대 원들， 
소년 선봉대 원들， 지방 돌격대 원들을 선두로 남 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떨처 일어나 
일제 침릭: 군대와 일만경 찰들， 친일지 주들과 반 등관료 배들의 무기를 때 잇" 은 투쟁을 

^ ^^룰 ^rimn 

《요 창부요 빙!》 이란 그때에 나온 말 이다. 이것을 조 선말로 번 역하면 총만 필요 
하고 목숨은 필요 없다는 뜻이 된다. 세 관이나 보위 ^ 이나 공안 국이나 지주 집같은 
테 가서 총을 내들고 《요 창부요 빙!》 하고 소^ 치면 겁많은 관 근ᅵ 나부행 이들과 반 
등지 주들， 경찰 관들이 부 들부들 떨면서 있는 무기룰 다 내놓 았다. \ l L 

《요 창부요 빙!》 이란 말은 등만의 모든 혁명 조직구 들에서 하나의 유행 어로널 
^1 사 용되고 전파되 었다. 오 중화의 아 버지와 삼촌도 밥상다 ^로 만든 가짜 권총을 
들고 《요 창부요 빙!》 으로 경찰과 자위단 원들을 위협한 다음 그들의 무기를 빼햇" 
아 적 위대에 보내주 었다. 그 소문이 안도 에까지 퍼처 왔다. 우 근ᅵ 는 그 이 야기를 듣고 
노 인들의 기지와 대 담성에 탄복하 였다. 훗날 왕 청에서 오태희 노인을 만나 《어떻 



반 일인민 유격대 



무기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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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 영순 



연 길폭탄 



게 되어 그런 93 있는 궁 e ᅵ를 하시 었습니 까?》 하고 물으니 노인은 웃 으면서 《밤에 
보니 밥상다 ^도 권총 같습 디다. 우 끗ᅵ 한테야 총이 있습 니까， 작탄이 있습 니까， 그 
래서 밥상다 3 를 꺼 내들었 지요. 급 하니까 그런 궁 9 도 납 디다. 목마튼 사람이 우물 
을 판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 니까》 

노인의 말이 과연 을았 다. 정말 우 e ᅵ는 그때 목마튼 사람이 우물을 파는 심 정으로 
무기를 탈 취하는 싸움에 과 감하게 몸은 내던지 었다. 그것은 최 대한의 창 발성과 지 
혜룰 요 구하는 힘겨운 싸움이 었다. 등만의 혁명 가들과 혁명적 인 민들은 때로는 힌 

병 으로， 때로는 구국 군부대 군인 으로， 때로는 일본 영사관 관 끗ᅵ 나 
대 부호， 무역상 같 으로 변화무 쌍하게 자기를 위 장하고 정황 
에 맞게 임 기응변 하면서 무기를 탈취하 였다. 어떤 고장 에서는 여 
성들이 1: 래 망치나 곤 봉으로 군 경들을 때려 눕히고 무기를 탈취하 
였다. 

무장을 얻기 위한 투쟁은 전민 항쟁의 개시를 위한 서막 이었고 

이 싸 움에는 모든 혁명조 직들이 다 발등 되었고 전민이 다 등원 
되 었다. 혁명이 무기를 요 구하는 시기가 도 래하자 군중은 서슴지 
않고 이 싸움에 떨^ 나 섰다. 
그 과정에 그들은 각성되 었다. 자기 자신의 힘이 일마나 큰가를 
^ _ 자각한 것 이다. 자기 무기를 자기가 해결 하라고 한 우 e ᅵ의 구호는 
도처 에서 큰 생 활력을 발휘하 였다. 물론 이러한 투쟁행 정에서 우 
^ 는 많은 혁명등 지들을 잃 었다. 그때 우 5ᅵ 가 마련한 한 자루한 자루의 총에 는혁명 
동 지들의 뜨거운 피가 스더 있었고 그들의 불티 "는 애 국심이 깃들어 있 었다. 우^ 는 
자력 갱생의 구호를 들고 무기를 자체로 만들기 위한 투쟁도 등시에 벌이 었다. 처음 
에는 야장 간에서 쇠를 팥구어 칼이나 창과 같은 도창 무기를 만들 었다. 그 다 음에는 

권총과 작탄을 만들어 냈다. 그 런권총 가 운데서 제일 정 교하고 쓸 모있게 만들어 S 

것은 왕청현 남구반 제청년 등 S 원들이 제 작해낸 《비 지깨 권총》 이 었다. 합 경북도 

지방 사 람들은 ^시아 식으로 성냥을 《비지 7 개》 라고 하 였다. 그 권총을 《비지 7 개 
권총》 이라고 한 것은 딱성 냥으로 총알 화약을 만들어 약 통실에 넣었기 때문 이다. 

그들은 총신도 양철로 자작 만들 었다. 등만의 병 기창들 가 운테서 가장 유명한 것 
으로 화릉현 금곡에 있던 신성 퍽수^ 바 위굴병 기창과 왕청현 남구병 기창， 연길현 
의란구 남 양촌의 주가 골병기 창들을 들 수 있다. 수 근 ᅵ바 위골에 있던 병기창 에서는 
연길현 팔도구 광산의 혁명 조직을 통해 얻은 폭 약으로 폭 탄까지 만들어 냈다. 처음 
에는 소 5 ᅵ폭탄 이라는 폭탄을 만들어 냈다. 그런데 이 폭탄은 소 5 ᅵ만 요 란했지 살상 
력이 별로 없 었다. 그 약점을 퇴치 하려고 만든 것이 고추 폭탄이 었다. 소^ 폭 탄보다 
야 효과가 좋 았지만 이 폭탄도 역시 냄새만 지 독했지 살 상력은 거의 없 었다. 

: 화릉동 무들은 그 후 고 춧가루 

대신 쇠 쪼각을 넣어 살 상도가 높 
은 폭탄을 만들 었다. 그 폭탄이 바 
로 유명한 연 길폭탄 이다. 연길폭 
탄이 세상에 나온 다음 우^ 는 화 
릉에 있는 박 영순을 데 려다가 소 
왕청 대방 자에서 이 를동안 작탄 
강 습회를 조직하 였다. 등만 각지에 
작 탄제조 기슬을 보 급하기 위해서 
였다. 이 강습 회에는 간도 여러현 




들에서 온 병기창 성 원들과 유격 대지휘 관들이 참가하 였다. 나는 첫날 강습에 출연 
하여 화 약제조 방법에 대하여 강의하 였다. 그 당시 유 격대의 병 기창들 에서는 작탄 
을 만들 때 쓰는 화약을 광 산에서 비밀 5 ᅵ에 구입 해오는 방 법으로 해결하 였다. 적들 
이 화약에 대한 통제룰 엄 격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 방법은 항상 위험을 등반하 였다. 
우 ^는 민 가에서 자체로 쉽게 화약원 료들을 채취하 여 그 것으로 폭약을 만 드는테 
성공하 였다. 강습회 에서는 그 비결을 전습 시키고 각 지방에 일반화 하도록 하 였다. 
박 영순은 작탄 제 조법과 그 사 용법， 보관취 급법에 대한 강의를 하 였다. 그들이 화룽 
에서 자력갱 생하여 개 발해낸 폭 탄제조 과정에 대한 이 야기는 강 습참가 자들의 한결 
같은 찬탄을 자아 냈다. 수 e ᅵ바 위굴병 기창을 주관한 박 영순， 손원금 등 무들이 아주 
재 간있는 등 무들이 었다. 훗날 이 병 기창은 조선 인민혁 명군의 믿 음직한 무기 제조기 
지， 수 g 기지로 되어 항일전 쟁에서 큰 공힌을 하 였다. 만일 어느 문 필가가 무장을 
획 득하기 위한 투 쟁에서 우^ 인민이 발휘한 무비의 희 생성과 대 담성， 임기 응변의 
기지와 비상한 창 발성에 대한 일 화들을 종 합하여 형상적 화 폭으로 펄 친다면 그것 
은 아마 하나의 장엄한 서 사시로 엮 어질것 이다. 수천 수만년 역 사밖에 값싼 노등력 
으로 밀려나 무지와 뭉매 속에서 혜 매이던 인민 대중， 망 국민의 서러운 신세에 이룰 
같고 피 눈물을 뿌 ^ 면서도 그것이 숙명으 로밖에 받아 들이지 못하던 소박한 인민대 
중이 마침내 자기 운명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 개 척하기 위한 성 스러운 해방 투쟁의 
길에 들어선 것 이다. 지 방조직 들에서 노획 했거나 제 작해낸 무기를 볼 때마다 나는 
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그 힘에 의 거하여 조션 혁명을 개척 하려고 한 우 g 의 결의가 
얼마나 정당하 였는가 하는 것을 재삼 자랑 스럽게 확 인하군 하 였다. 

우^ 는 상 비적인 혁명 무력을 건 설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다그 치면서 항일 무장투 
쟁의 대중적 지반을 축 성하는 사 업에도 특별한 관심을 들^ 었다. 인민 대중을 실천 
투쟁 속에서 끊 임없이 각성시 키고딴 련시켜 그들 을항일 전쟁에 튼튼히 준비 시키는 
것은 우^ 혁명 발전의 필수적 요구 였으더 광범한 대중이 자각적 으로， 거족 적으로 

등 원되는 바로 최 후승 ^ 의 담보가 있 었다. 고티: n ^ 

1930 년의 전 례없는 흥작과 그에 따르는 흑심한 기근은 우 e ᅵ가 동 만에서 추수투 

쟁에 이어 새로운 대중 투쟁을 벌일 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 었다. 우 3 는 

추수 투쟁을 통하여 앙양된 군중의 투쟁 기세를 늦추지 않고 일제와 친일 
지 주들을 반 대하는 새로운 춘황 투쟁을 벌 이도록 하 였다. 춘황 투쟁은 지 
주에게 쌀을 꾸어 팥라는 차량투 쟁으로 시 작되어 일제와 친일지 주들의 양 
곡을 몰 수하는 탈 량투쟁 으로， 일제의 앞잡 이들을 청 산하는 폭력 투쟁으 

v a^iii toifc^rh . 

춘황 투쟁의 불길 속에서 등 만지방 인 민들을 혁명 화하는 사업은 새로운 
높 이에로 발전하 였다. 혁명에 대한반 혁명의 공세가 그처럼 악탈 해지고 
있는 환경속 에서도 조선의 공 산주의 자들은 대 중속에 깊이 들어가 인내성 

9J 게 그들을 계 뭉하고 교양하 였다. 대중 ^ 체들은 관문 주의의 틀을 마스 
고 문을 활짝 열어놓 았으더 대중을 실 천투쟁 속에서 부 ^ 히 ^ 련 시키었 
다. 그^ 나 이 사업이 어 디서나 순풍에 돛 ^ 것처럼 그 S 게 힐하게 진행 
된 것은 아니 었다. 한 마을을 혁명 화하는 과정에 여러 명의 혁명 가들이 
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사람들 로부터 참기 어려운 수모와 불 
신을 당하 면서도 자기가 혁명 가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그것을 고스란 
히 받아 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경 우도있 었다. 내가 푸 르혀마 을에서 겪은 
체험도 바로 이런 경우에 속 한다고 말할 수 있다. 

푸 르혀는 안 도에서 돈화로 뇜 어가는 길목에 있는 중요한 등네 였다. 이 
등네를 거치지 않 고서는 돈화지 방이나 남만 일대로 자 유릅게 왕래할 수 




없 었으더 이 마을을 혁명 화하지 않 고서는 소 사하， 대 사하， 유 수하를 비룻한 인접마 
을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 었다. 조 직에서 유능한 공작 원들을 여^ 명 파견 하였으 
나 가는 족족 다 실패하 였다. 거기에 조직을 당장 박아 넣어야 하 겠는데 누 구든지 들 
어 가기만 하면 다 잡혀서 목숨을 잃으니 묘책을 찾을 수가 없 었다. 김 정릉은 푸르혀 
를 반등등 네라고 하면서 그 마을에 스 파이나 무 슨백색 조직이 있는것 같은데 도무 
지 정체를 밝혀냁 수 없다고 분해하 였다. 이 동네에 대한 말만 들으면 나도 이상한 
생각 을버릴 수없 었다. 

푸 르혀에 송 씨성을 가진 조 직원이 한 명 있 었으나 그 동무의 힘만 가지 고서는 반 
등 분자를 색 출해냁 수도 없었고 등네를 혁 명화할 수도 없 었다. 누 구든지 목숨을 내 
대고 들 어가서 잡아냁 것은 잡 아내고 조직 할것은 조 직하여 이 마을을 반등 등네로 
부터 혁명 등네로 개 조하지 않으면 안되 었다. 

이 S 게 되어 내가 푸 르혀에 가 겠다고 자 원해나 섰다. 

나는 소 사하에 송 등무를 불러 다놓고 미 ^ 약속을 하 였다. 

《이제 마을에 들 어가면 동무네 집에 일손이 팥려서 머슴군 총각을 하나 얻어온 
다고 소문을 퍼뜨 ^ 오. 그러면 내가 등무네 집에 가서 머슴군 노룻을 하 겠소. > 

송 등무는 눈이 휘등 그레서 반등이 심한 마을인 131 ᅵ 어떻게 그런 모험을 하겠 는가， 
게다가 머슴꾼 노룻을 하 겠다니 말이나 되 는가고 하면서 도 근 ᅵ를 흔들 었다. 내가 푸 
르혀에 가는 것에 대 해서는 조직 에서도 반대하 였다. 나는 반대를 무 릅쓰고 송등무 
와 합께 소 발구에 앉아 푸르혀 마을로 들어 갔다. 세수도 하지 않고 이발도 하지 않고 
일부^ 반 편같은 용모를 해 가지고 반등 소굴에 침투하 였다. [； | 

몇 시간후 내가 송 등무와 같이 처넉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난 테없는 기마경 찰대가 
먼지를 일 쿠면서 이 마을에 들이닥 쳤다. 무슨 방 법으로 어떻게 연락이 땋 았는지 벌 
써 안 도에서 경찰을 급파한 것 이다. 밖에서 놀던 아 이들이 기 마대가 온다고 아우성 
치지 나는 마당에 나가 도끼를 들고 나무 를패기 시작 했다. 교하의 이 름모를 여 인네 
집에서 겪은 것과 비슷한 정황 이라고 할가. 기마경 찰들은 나를 가 5 ᅵ키더 누 구인가 
고 물 었다. 그^ 자 송 등무가 자기 집 머슴 이라고 대답하 였다. 한 기마 경찰이 《공산 
당간부 한 사람이 이 마을에 지도를 내려 왔다고 하 던테》 하면서 기 웃거^ 었다. 양 
복이나 쭉 뽑 아입고 번 듯하게 차 려입은 간부를 염두에 두고 팥 려왔는 13] ᅵ 혀줄한 혓 
처고 5 ᅵ를 입고 일굴에 검행이 가지 묻은 나를 보고는 헛 걸음을 했다고 실망한 모양 
이 었다. 나는 그때 우^ 대 열내에 흑시 적과 내 통하는 불순 분자가 있지 않은가 하는 
의 흑까지 품 었다. 내가 푸 르혀에 침 투하는 것은 몇몇 책임일 군밖에 몰랐기 때문이 
었다. 

기마경 찰들이 돌아간 다음 송 등무를 돌 아보니 일굴이 싸가 매지고 이마에 식은 © 
이 베여있 었다. ： 기 _ 

나는 다음 날부터 이튼 새벽에 일어나 주 인집의 물도 긷고 나무도 패고 마당도 쓸 
고 소 여물도 끓이 었다. 그 근1 고는 송 등무와 합께 소 발구를 티 "고 매일 산으로 갔다. 
산에 가서는 문건도 보고 나무도 하고 사업 토론도 하면서 송등 무에게 한가 지한가 
지씩 일거^ 를주 었다. 

나는 착실한 머슴 군으로 등네에 소문 났다. 그때 푸르혀 사 람들은 나를 어^ 무둔 
한 머슴군 으로만 알았 다. 우물 터에서 일음 이일면 등 네아낙 네들이 나보고 손을 까 
닥까닥 흔들어 일튼여 기와서 일음을 까 달라고 부탁하 였다. 나는 그런 부탁도 팥게 
받 아들이 었다. 마을사 람들이 나에게 일을 많이 시킬 수록 내 몸에는 머슴의 체취가 
깊이 배일 것이고 내가 그들의 청탁을 성 실하게 들어 줄수록 밀 정들은 나에게 혁명 

가의 표정을 쉽사 근1 찾아냁 수 없게 되겠기 때문이 었다. 

하루는 송 등무네 맞은편 집에서 잔치가 있 었다. 그날 마을 사 람들이 댈 려와서 나 



더러 떡을 처 달라고 부탁하 였다. 내가 머 슴으로 일하는 사 람이니 의례히 그런 일은 
본 때있게 할 것 이라고 생 각했던 모양이 었다. 

농사로 한생을 늙어온 우^ 할아 버지는 보 샵질， 작 두질， 떡메질 세 가지를 다할 
줄 알아야 진 짜배기 농사군 이라고 늘 말씀하 셨다. 그러나 나는 한번도 떡을 처본 일 
이 없 었다. 우^ 집 살팀 살이는 떡을 처 먹 으면서 호강하 5 ᅵ만큼 풍 족하지 못하 였다. 
마을사 람들의 청을 들어 주자니 내 정체가 드^ 날 것 같아 걱정 되었고 그 청을 거절 
하자니 머 슴답지 않은 처사인 것 같아 주처하 였다. 그래서 처 음에는 집일이 바빠 가 

지 못하 겠다고 하 였다. 그런 131 ᅵ 여^ 번 찾 아와서 자꾸 독 촉하는 바람에 더버 티여냁 
수가 없 었다. 내가 잔치 마당에 나 타나자 집주 인들은 일손을 펄게 되 었다고 기뻐하 
였다. 그들은 몸집이 강마른 앞집 중 노인의 손에서 떡메룰 빼햇아 내 손에 쥐 어주더 
《이 사람， 오늘 떡맛은 임자의 솜씨에 팥 렸으니 한번 본때를 보이게 .》라고 하였 

다. 륜 , 

남의 속내도 모르고 방금 떡쌀을 함 지박에 담아내 오라고 수선을 떠는 안주인 
의 거등을 보니 우 습기도 하고 어처 구니가 없기도 하 였다. 마을사 람들은 머슴의 솜 
씨를 보 겠다고 내 량 옆에 진을 치고 서 있 었다. 농촌 에서는 떡치는 솜씨를 구경하 
는 것도 하나의 벗이고 생활이 었다. ， 

나는 떡메를 a 손에 침을 바르더 속으로 에라， 될 대로 되 어라. 힘 자라는 껏 떡메 
를 휘들^ 보자. 이능 의일도 사람이 하는 노룻이 겠지， 머슴 이라고 만사를 통 © 하는 
법이야 없지 않겠 는가. 기 껏해서 솜씨가 서투 르다는 비 난이나 받겠지 하고 생각하 
였다. 그때내 심증을 알 아차린 송 동무가 나를 딱한 처 지에서 구 원해주 었다. 그는 
《이 사람， 그 팔을 가지고 어떻게 떡을 친다고 그래? 내가 팔을 잘 건사 하라고 몇 

번이나 당 부하든 가.》 하면서 일부^ 위엄을 풍기더 나를 판잔한 다음 잔치집 사람 
들에게 《이 사람은 어제 나 무하^ 갔다가 팔을 상해서 떡 을치지 못 해요. 이웃집 

경 사인테 내가 대신 처주 지요. > 라고 너 스레를 떨 었다. ^ 
마을여 자들은 그날 손님 들에게 떡을 나 누어줄 때에도 머슴군 대접을 하 였다. 다 
른 사람들 에게는 다 그룻에 떡을 담아주 면서도 나에 게만은 그처 손에다 쥐 어주었 
다. 나는 마을사 람들이 나를 그 s 게 수모 하는테 대하여 나쁘게 여기지 않 았다. 오히 
려 좋은 일 이라고 생각하 였다. 푸 르혀룰 혁명 화하는 과정이 이처럼 간 e 치 않았 다. 
오 가자를 혁명 화하는 과정에 고초가 많 았다고 하지만 이 고장의 혁명화 과정에 비 
하면 식은 죽먹기 였다고 할 수 있다. 나는 이 마을에 a 반가량 있 으면서 조직을 꾸 
el 고 핵심청 년들을 발 등시켜 밀정도 청산하 였다. 소 사하에 돌아온 다음 등무들 앞 
에서 그 이 야기를 했더니 모두 배를 그^ 쥐고 웃 었다. 나는 그때 등무 들에게 《어테 
든지 혁명 가들이 배기지 못할 곳은 없다. 지 금까지 들 어가지 못하고 신사 식으로 혁 
명을 했기 때문이 다.》 라고 말 했다. " r"^^ / 

반일 인민유 격대를 조직한 후 나는 부대를 테 ^고 푸 르혀에 간 적이 있 었다. Sxl 

산 대장이 되어 말을 타고 지나 가다가 그 마을에 들려 군중 대회를 열 고연설 을했더 
니 사 람들이 나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 었다. ， 

나에게 일음을 까 달라고 손목을 까닥거 ^더 불^ 대 던젊은 여인이 연설을 마치 
고 말 안장에 올 라앉은 나를 보 고너무 놀라 《에 구， n 사람이 우^ 등네에 살던 머 
슴군 총각이 아 니요? 처이가 혁명군 대장이 됐 구려. > 라면서 어쩔 바틀 몰라 했다. 

우 e ᅵ앞에 가로 놓였던 난관은 이 s 게 극복되 었다. 그러나 가장 심각한 난 문제는 
아직 미 해결로 남아있 었다. 그것은 조 선공산 주의자 들에게 많은 유혈을 가처 다주었 
던 구 국군부 대와의 사업이 었다. 



제 5 장 무장한 인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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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새 무 장력의 탄생 



무장 대오를 
조 직하던 때 

(1932 년) 



1932 년 봄은 세계를 뒤 흔드는 사 변들로 
하여 매우 소 란스^ 웠다. 만주 대륙을 강점 
한 일제는 손 중산의 국민 혁명에 의하여 밀 
려난 청 나라의 마지막 황제 부의룰 내세워 
고 ᅵ뢰만 주국을 조작해 냈다. 일본의 어 용선전 
기 관들과 중국， 만주의 친 일적인 출 판물들 
은때를 같 이하여 《오 족협 화》， 《왕 도락 

토》 건설을 부르 짖으더 만 주국을 찬 양하였 
고 아 세아와 세계의 진보 적인 여 론 은이를 

강력히 반대 배격하 였다. / 

세계의 이목은 9.18 사변의 발발 원인과 그 
책임을 해명할 사명을 지니고 방금 일본에 
도착한 국제연 ® 조사 단의 활등에 쏠 근 ᅵ고 있 
^다. 

영국 추밀원 고문과 릿 든경을 ^ 장으로 하 
고 미국， 독일， 프 랑스， 이탈^ 아 등의 열강 
대 표들로 구성된 조사 ^ 은 일본 천황의 접견 
을 받고 수상， 육 군상， 외 상까지 만난 다음 

중국에 건너와 장 개석， 장 학량과 회 견하는 
가하면 만주에 나타난 관동군 사령관 혼조중 
장도 만나고 9. 18 사변 발발 현장에 대한 시 
찰도 진행하 였다. 일 본측과 중국측 에서는 서로 릿 든조사 ^ 을 자 기편에 끌려고 접 
대， 환영 경쟁에 열 을올^ 었다. 조사 3 이 S 상을밝 혀내고 국제연 S 이 영향 력을행 
사하면 일본이 만 주에서 철병 할지도 모 른다는 억측이 정계， 사 회계와 보 도계는 물 
론， 정치에 민 감해진 소학 생들과 마실방 늙은 이들의 입에 서까지 오르내 5 ᅵ었다 




. ^나 안도지 구에서 무장 투쟁을 준 비하고 있던 우^ 는 그런 억 측이나 뜬 소문에 
별로 귀를 기 울이지 않고 군사훈 련에만 열중하 였다. 소사하 부녀회 원들이 매 일같이 
점 심밥을 합지에 담아 이고 토기 점골등 판으로 올라 왔다. 

^ 우 ^는 3 월 중 순경에 안 도에서 등만의 여 러 현들에 조직된 유격대 소조의 지휘성 
원들을 위한 ᄐ> 기 훈련을 조직하 였다. 지방 들에서 20 명 가까운 지휘성 원들이 소사 

단기 훈련은 2 일간 진행되 었는테 첫 날에는 이론 강의를 하였고 다음 날에는 동작 
훈련을 하 였다. 나는 조선 혁명의 노선과 방침 문제를 가지고 정치 학습에 출 연하는 
한편 유 격대의 생활 규범과 활등 준칙에 대한 강의도 하 였다. 군사 훈련은 주로 박훈 
이 맡아 지도하 였다. 우 5 ᅵ는 그때 그 강 습에서 대련등 작이나 무기 분해결 합법과 같 
은 초 보적인 것으 로부터 시 작하여 습격， 매복 조직과 같은 전슬적 문 제에로 훈련을 



^3 



안도는 반일 인민유 격대룰 창 건하기 위한 조선공 산주의 자들의 활등본 부로， 중심 
으로 되 었다. 두만강 연안의 여^ 현 들에서 공작 원들과 통신 원들이 우 e ᅵ와의 연계 
를지 으려고 소 사하로 자주 찾아 왔다. 우^ 가 안 도에서 유 격대를 조직 한다는 소문 
이 한 입건너 두 입건너 국내 에까지 퍼져나 갔다. 

그 소문을 듣고 조션과 만주각 지에서 20 살 안팎의 열혈청 년들이 사선을 해치더 
안도에 모여와 참군을 요청하 였다. 

변 팥환이 입대는 지 망하는 오 가자의 청 년들을 8 명이나 테 e ᅵ고 안도로 나 오다가 
일 본군경 들에게 체 포되어 감 옥으로 끌려간 것도 바로 이 무렵이 었다. 해방 직후 나 
를 찾 아왔던 변대우 노인은 아들이 참군의 뜻을 이루지 못하 고여러 해 등안 속절없 
는 감옥 살이를 한테 대하여 몹시 아 쉬워하 였다. 

간도 여^ 현들 중 에서도 특히 연길 지방사 람들이 우^ 를 제일 많이 찾아 왔다. 연 
길 지방에 는적의 통치기 관들과 폭압수 ^ 들이 집 중되어 있 었고밀 정망이 발 팥되어 
있 었다. 1932 년 4 월 초에는 나남 19 사 Q: 소속의 38 여단 75 연대를 기 간으로 하고 
포병， 공병， 통신 병으로 증강된 이께다 대좌 휘하의 간도 임시파 견대가 동 만지방 토 
벌을 목 적으로 두 만강을 건너 연길을 비룻한 간도 일대에 쓸어들 었다. 

이런 실정으 로부터 그 고장 지 하조직 에서는 참군을 요 청하는 청 년들을 안도로 
많이 보내주 었다. 조직의 추 천과는 관 계없이 우 5 ᅵ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발 적으로 
§아 ^는 청. 년 g 도-많 았다. " 뇨 ^ ᅳ^ 

돈화의 진 한장도 호진민 이라는 중국 청년을 테 ^고 내앞에 나티" 났다. 호 진민은 
화 릉에서 사 범학교 교원을 하던 사람 이다. 어떤 날에는 청 년들이 한 꺼번에 10 여명 
씩 무 근 ᅵ를 지어 우 5 ᅵ를 찾아 오기도 하 였다. 그런테 구 국군이 도중에 그들을 붙잡아 
다가 무 근ᅵ 로 학살하 였다. 당시 중국 동북지 방에는 동북자 위군， 반길 팀군， 항 일구국 
군， 항일의 용군， 산팀대 ，대 도회， 흥창 회와같 은형형 색색의 반일부 대들이 많 았다. 
반일부 대라는 것은 일제가 만주룰 강점한 후 항일 구국의 기치를 들고 구등 북군에 
서 떨어처 나온 애 국적인 군 인들과 관 5 ᅵ들 그 5 ᅵ고농 민들로 이 루어진 민족주 의군대 

룰 말 한다. 이 부 대들을 통틀어 구국군 이라: a 흑 불렀다 ^ ^^^ ： 네슈 ᅵ 
1 만주 지방의 반 일부대 가 운테서 유명한 것 으로는 왕 퍽림， 당 취오， 왕 봉각， 소병 



문， 마 점산， 정초， 이의 부 대들을 들 수 있다. 




s 동 만에서 제일 큰 반일 부대는 왕^: 팀부대 였다. 왕 퍽림은 한 때 목릉과 수 분하일 
대의 밀팀 속에서 아무런 주 의주장 도없이 《녹팀 호걸》 의 토 비생활 로청년 시절을 
보 내다가 부 하들을 이끌고 장작상 에하의 길팀 군에편 입되어 정 규군의 외모를 갖 

춘 장교로 된 사람 이다. 그는 9. 18 사변 전까지 구길팀 군에서 3 여 7 연대 3 대대장 
으로 복무하 였다. 민간 에서는 그의 대대를 《구 3 대대》 라고 불 렀다. 일본 군대가 
만주룰 침공한 후 그의 상관 이었던 여 Q: 장 길흥이 투 항하여 관동군 사 령관을 만났 
다. 그는 일본 제국에 대한 충성을 S 세하고 길 팀경비 사령관 Hi 임명되 었다. 

자기 상관의 반역 행위에 분개한 왕 퍽팀은 즉시에 반 변하여 항일 구국을 선 언하였 
다. 그는 500여 명의 대 원들을 데 5ᅵ 고 산속에 들어가 중국 국민구 국군을 조직한 다 
음 오 의성을 전 장사령 관으로 임 명하고 일본 제국주 의침락 군대에 대한 항전을 개시 
하 였다. 나자구 일대를 활동거 점으로 삼고 간도 지방의 적을 견제 하면서 훗날 우 51 
유격 대와도 피의 인연을 맺은 오 의성， 사 충항， 채 세영， 공 힌영은 모두 왕 퍽팀의 충 

실한 부 하들이 었다. 7： =^^= =-^= ^ — zzz ^= 

남만의 산간 지대들 에서는 당 취오의 자 위군이 활 동하고 있 었으더 흑 릉강성 일대 
에서는 마점산 부대가 북 상하는 일 본군에 처 항하고 있 었다. 안도의 산간 오지로 밀 
려든 것은 오 의성의 위하에 있는 우사 령부대 였다. 이 부대의 드살이 이만 처만이 아 
니 었다. 그들은 하 나같이 조선공 산주의 자들을 일제의 앞 잡이로 보 았으더 조 선사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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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이 만주 대륙에 일제침 락군을 끌 어들인 장본인 이라고 생각하 였다. 일본제 국주의 
자들이 조중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해기를 박 느라고 이 간질을 계 속하는 테다가 5. 
30 폭등과 만 보산사 건에서 받은 조선사 람들에 대한 나쁜 인상이 그때 까지도 중국사 
람들의 머 근ᅵ 속에서 지 워지지 않고있 었다. 

구 국군의 완고한 상층은 조션 민족과 중화 민족은 일본 제국주 의침락 자들에 의하 

： 여 꼭같은 재난과 불행을 강요 당하고 있는 피 압박민 족이더 중국사 람들이 일제의 
앞 잡이가 될 수없는 것처럼 조선사 람들도 중국 인민의 원쑤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
해할 만한 정치적 판 도> 력과 통 찰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 었다. 그들은 공산 주의에 대 
해서도 S 목 적으로 적대 시하고 있 었다. 그것은 구 국군의 상 층부가 대부분 자산계 
급출 신들로 이 루어처 있는 사정과 관련 된다. 구 국군의 상 층부는 조션 사람은 공산 
당이더 공 산당은 파쟁 군이더 파 쟁군은 일제의 앞잡 이라는 제 나름의 공식을 만들어 

I 놓고 그것을 기 준으로 삼아 조선의 청장 년들을 가 차없이 박 해하고 학살하 였다. 도 

= 시들과 벌 방지대 에서는 일본침 락군이 살 벌하게 돌 아치고 일 본군이 채 점 S 하지 못 

= 한 농 촌들과 산간 지대들 에서는 수 천수만 명이나 되는 구국 군들이 길목을 지키고 
■ _ 서서 우^ 를 꼼 짝팥싹 못하게 하 였다. 구 국군의 적대 행등은 청소한 우 51 유 격대의 

= 존재 자체룰 위 협하는 엄중한 난 관으로 되 었다. " : 키 -.. ■ ，- \ 

일본제 국주의 자들은 물론， 산 팀대와 독립군 까지도 다 조선공 산주의 자들을 반대 
하였기 때문에 우 근ᅵ 는 문자 그대로 사면 초가의 고립 무원한 상태에 빠지게 되 었다. 
^ 반 일부대 들과의 관계 를 개 선하지 않고서 는 우^ 유 격대의 존재 와 활동을 합법 화 

할 수 없 었다. 유 격대를 합법 화하지 않 고서는 대오를 확대할 수 없었고 공 개적인 군 

사 활등도 할 수 없 었다. -_：^^^^ \ᅳ I 

_ 부대는 조직 했지만 합 법화할 수 없 으므로 우^ 는 모두 뒤 골방에 배 겨있는 신세 
가 되 었다. 세상에 나 타나야 빛을 보 겠는테 나타날 수없 었다. 군복도 없이 모두 사 
=~ 복 을입고 남의 집 뒤골 방에서 모 젤이나 주 무르더 이 s 게 해 가 지고야 어떻게 항일 

^1 ᅩ a= 하겠 는가고 였다. 그것도 조선부 락에나 숨 어있을 뿐 다튼 테는 일썬거 
^= ^ 지도 못하고 밤에만 몇 사람씩 비밀 근ᅵ 에 나 다니는 형편이 었다. _ ^ 

^ 초기에 우 a 가 유 격대를 비 밀유격 대라고 부튼 이유도 거기 i 있 었다. 

L 우^ 는 그때 일본 군대들 뿐 아니라 구 국군과 만주군 패잔병 까지도 피해 다녀야 

했으더 공 산주의 자들을 적대 시하는 조선의 일부 민 족주의 자들과 반등분 자들도 경 

계 하면서 다니 었다. 합법 적으로 나 E} 나기만 하면 공산당 이라고 막 쏘고행 패질을 
하는 것 이어서 정말 문 제거^ 었다. 연길， 화릉， 왕청， 훈춘의 사정도 마 찬가지 였다. 
그 S 다고 하여 공 산주의 자들이 사는 집만 골 라다닐 수도 없 었다. 본래 어렵게 살던 
사람 들인데 몇 십명씩 무 5 ᅵ를 지 어가서 다 털 어먹고 나면 생활이 더 어 려워질 것이 
니 그것도 야 도> 이 었다. 산 

유 격대를 합법 화하여 대낮에 다 니면서 노래도 부르고 군중들 로부터 환영도 받고 

선전도 해야 일이 되고 싸울 맛도 나련만 그 S 게 할 수 없는 것이 안티" 깝기만 하였 

'^？ 다. 

우 근 ᅵ는 모여 앉기만 하면 유 격대를 어떻게 합법 화하겠 는가. 반 일부대 들과의 관계 
를어떤 방 법으로 풀 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거듭하 였다. 

제일 심 각하게 논의 된것은 공 산주의 자들이 중국의 민 족주의 자들과 손을 잡는 
것이 을은가 그른 가하는 문제 였다. 구 국군은 그 상 층부가 자산 계급출 신들로 이루 
ᅮ 어져 있고 자주， 자 본가， 관료 계급의 이해 관계를 대 변하는 군 대인테 우^ 공 산주의 

자들이 그들과 손을잡 는것은 계급적 원칙의 포 기이고 E ᅡ협이 아닌가 하는 의흑을 
품는 등 무들이 한들이 아니 었다. 그들은 구 국군과 일시 적으로 관계룰 개션할 수는 
있어도 등 1 S 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고 하면서 그들의 적대적 행등에 대하여 서는 실 



^3 



력으로 뉼^ 놓아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. - 

그것을 실로 위험 천만한 주장이 었다. 우 e ᅵ는 구 국군이 비록 여^ 가지 제 한성은 
있어도 투쟁 목적과 처지의 공 통성으 로부터 항일전 쟁에서 우 g 의 전 락적인 등횅자 
로될수 있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구국 군과의 관계를 개 션하는 것은 물론， 그 
들과 연 합전선 까지도 형 성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. 사상과 이 « 이 다튼 두 무장력 
의 연합 전선에 대한 문제는 당시 까지만 하여도 처 음으로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복 

\W M !^ iB ,r' ?^|PPlf 힉 ― ᅳ- '； '；：' - ᅳ , ^= 

반 일부대 들과의 연합 전션을 실현하 는것은 중국 공산당 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제 

기되 었다. 등만 특위에 서는일 쩍부터 왕퍽팀 부대에 주 의를들 5 ᅵ고 7-8 명의 우수한 
공산당 원들을 파 견하여 구국 군과의 공작을 하게 하 였다. 우^ 도 이광을 비룻한 조 
선공 산주의 자들을 구 국군부 대들에 파견하 였다. 나는 통신 원들을 통하여 등 산호부 
대에 파견된 이광이 구국군 공작에 부 심하고 있는 정형을 여러 번 보 고받았 다. 

구 국군의 행패가 심 해지자 우^ 등 무들은 연합 전선은 공 상이나 우 5 ᅵ도 이제는 
맞 불질을 해서 희생된 사 람들의 원한을 갚아 주자고 하 였다. 그래서 그들을 겨우설 
복 시켜놓 았다. 구 국군을 적으로 삼고 그 들에게 1 대！ 로 보복을 가 한다는 것은 반일 
이라는 대의와 도^ 에도 맞지 않고 청소한 우^ 유 격대를 자 열에로 이 끝어같 수 있 
는 무 분별한 짓 이기도 하 였다. 간도는 물론， 만주 전역의 공 산주의 자들과 유 격대원 
들이 구국군 때문에 고 심하고 있 었다. 당시 각 현에 있는 유격 대라고 해야 일마 안 
되 었다. 한 개 현에 몇십 명 정 도밖에 없 었다. 그것 마처도 구국 군한테 잡 히기만 하 
면 모조 근1 죽는 판이니 부대를 늘일 욕심이 있어도 도무지 늘일 수가 없 었다. 이런 
형 편에서 나는 우 5ᅵ 유 격대가 당분간 우사 S 부대에 들 어가서 별 등대로 활 등하는 
것이 합^ 적이 아니 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 었다. 우사령 부대에 들 어가면 구국 
군의 간판을 가지게 되니 피해를 입을 염려가 없고 무기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 
는가， 영향만 잘 주면 그들을 공 산주의 화하여 안전한 동 1 S 자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는 

9} 하는 가 isf 세우고 그것을 등 무들의 토론에 붙이 었다. _ 

이 문제룰 가지고 당 조직의 본부가 있는 소사하 김 정릉의 집에서 하 루종일 회의 
를 하 였다. 그 모임을 지금은 소 사하회 의라고 한다. 그 회의가 아주 격렬하 였다. 구 
국 군부대 안에서 별 동대로 활 등하는 것이 가 능한가 불가능 한가. 유 익한가 유 익하지 
않은가 하는 문제를 걸고 아 침부터 밤늦 게까지 목이 아프게 논쟁을 하 였다. 애연가 
들은 물론， 담배룰 피울 줄 모르는 사람들 까지도 마 라초룰 꼬 나들고 쉴 새없이 연기 

를 뿜 어대는 바람에 눈이 쓰^ 고 숨이 막혀서 혼나던 일이 9J 혀지지 않 는다. 그때까 



지만 해도 나는 담배룰 피우지 않 았다. 




결국 별 동대에 관한 나의 착상은 등 무들의 지지를 받게 되 었다. 회의 에서는 구국 
군과의 담판을 위하여 우사령 부대에 대표를 파견 하기로 결정하 였는테 그적 임자로 
내가 선발되 었다. 동 무들이 나를 선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가 겠다고 자청해 




= 당시 우 51 한테는 군사 외교를 해본 인물이 하나도 없 었다. 그래서 누구를 대표로 

보내 겠는가 하는 문제가 심 각하게 논의되 었다. 대표는 선 출해서 보낸다 하 더라도 
상 대측이 접 근이나 시키겠 는지， 정작 담판을 하게 되면 그들이 무 5 ᅵ한 요구를 내대 
고 우^ 를 궁지에 몰 아넣지 않 겠는지 그 e ᅵ고 수틀 5 ᅵ면 우 ^ 대표를 사살 하지는 않 
겠는지 하는 우려가 제 기되고 대 표로는 이 모든 정황에 능숙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
사람이 가야 한다는 것이 이구봉 청으로 강^ I 었 다. ^ ^ 

우 g 들 가 운테는 이런 기준에 적합한 인재가 없 었다. 우 사령과 마주 앉자면 나이 
가 많은 사람을 션 발해야 겠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라고는 박훈， 김 일릉， 호진민 뿐 

이 었다. 김 일릉은 나이가 나보다 10 여살이 이상 되는 사람이 었지만 중 국말을 잘 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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랐다. 그 나 머지는 다 조아 범처럼 학교를 갓 나온 18-20 살 내 기들이 었다. 
나는 등무 들한테 나를 보내 줄것을 제기하 였다. 

등 무들은 그 제의를 반대하 였다. 성주 등무는 대 장인테 우 사령이 공산당 이라고 
잡아 제끼면 곤란 하다. 그^ 니 진한 장이나 조아 범이나 호진 민같은 중국 동무들 가운 
데서 누 구든지 외교에 능한 사람이 가는 것이 좋 겠다는 것이 었다. 나는 등무 들에게 
： 우 사령이 내가 가면 무엇 때문에 죽이겠 는가고 물 었다. 등 무들은 그것 어떻게 알겠 
' 는가. 들어 갔다고 《꼬 el® 즈》 하고 죽이면 그 만이지 다튼 사 람들이 다 죽는테 너 
라고 못 죽일게 S 가， 왕청 관부 대사건 때문에 요 즈음은 구 국군이 조 션청년 들이라 
면 더눈을 밝힌 다는테 너는 가지 않는 것이 좋 겠다고 하 였다. 

관 부대사 건이란 왕청에 있는 이광 등무의 비밀유 격대가 관 부대란 반일 부대의 무 
장을 해제한 사건을 말 한다. 이 사 건으로 하여 유 격대와 구국군 사이의 관계가 급격 
히 악 화되고 유 격대의 활등에 더 어려운 국면이 조 성되게 되 었다. 왕 청에서 온 통신 
= 원은 자기네 고 장에서 관부대 사건이 있을 다음 그 보 복으로 여러명 의유격 대원들 

이 구 국군에 불잡혀 총 살당하 였다고 하 였다. 김책 동무가 북 만에서 산 팀대에 불잡 
& 혀죽을 뻔한 것도 이와 비슷한 시기 였다. 나는 그냥 내가 가야 한다고 고집하 였다. 
= 내가 그 s 게 고집한 것은 남 들보다 뛰어난 외 교슬을 가지고 있거나 우 사령을 굽혀 

냁 특별한 처방 이라고 있 어서가 아니 었다. 유 격대의 존망이 우사 s 과의 담판에 팥 
려있고 우^ 의 성패도 그 들과의 관계를 조정 하는테 © 려있 다는 것과 구 국군을 동 
^ J s 자로 만들지 않고 서는 우^ 가 등만 땅에서 유 격전은 고 사하고 문전출 입조차 할 
수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로 되고 있었기 때문이 었다. 그^ 고 이 고비를 잘 넘기 
고 무장 투쟁을 시 작하지 못 한다면 조선의 남 아로서 살 보람도 없고 살아야 할 이유 
도없다 고생각 하였기 때문이 었다. 
나는 죽음을 두려 워하면 혁명을 하지 못 한다. 내가 중 국말을 잘하고 청년 운동시 
E 기에 풍랑도 여 러차례 겪어본 것만큼 가기만 하면 얼 마든지 우 사령을 만날 수 있 
^= 그러니 내가 가야 한다고 등 무들을 설복하 였다. 그런 다음 박훈， 진 한장， 호진민 

밖의 중 국청년 한 명을 더 테^ 고 우 사령을 찾아 떠 났다. 아무런 신 변안전 담보도 
' " 없는 모험의 길이 었다. 상 대측의 사 령부는 양 강구에 자^ 잡고 있 었다. 구 국군이 우 
L ^더^ 어 디에서 왔 는가고 물으면 우 ^는 안 도에서 왔다고 하지 말고 길 팀에서 왔 
다 고대답 하기로 약속하 였다. 구 국군들 앞에서 유 격대의 주둔 지역인 등만의 지명을 
대는 것은 재미가 없 었다. 우^ 는 대 사하로 가는 길에서 우사령 부대와 맞닥들 였다. 
수 백명의 대오가 《삼 국지》 에 나 오듯이 《우 사령》 이라고 쓴 기발을 날 5 ᅵ더 위 

풍당 당하게 행군 해오고 있 었다. 우사령 부대가 남호 두에서 일본 군대룰 소 탕하고 기 
관 총까지 노획한 후여서 그들에 대한 소문이 3 장히 날때 였다. ^ 

< 피하지 않 소?》 시 
'&ᅳ 포 진민이 불안 스러운 표 정으로 나를 돌아보 았다. 나는 <c 아니， 맞받아 나가자 

구!》 하면서 그냥 앞으로 걸어나 갔다. 나머지 네 사람도 나의 량 옆에 가 지런히 서 
서 보조를 맞추어 걸어나 갔다. 구 국군은 우 5 ᅵ를 보자 <꼬5 ᅵ 빵즈， 오 라!》 하고 호 
령하 였다. 그^ 고는 다 짜고짜 우 근 ᅵ를 체포 하려고 하 였다. 나는 그 들에게 우 근 ᅵ도 당 
신 들처럼 항일을 하는테 왜 붙잡 으려하 는가고 중 국말로 항의하 였다. 그들은 나에 
게 조션 사람이 아 닌가고 되물 었다. 나는 떳 떳하게 조 션사람 이라고 대답한 다음 진 
한장， 호진민 등 무들을 가 5 ᅵ키더 이 사 람들은 중 국사람 이라고 하 였다. 

《우 근 ᅵ는 급히 상의할 문제가 있어 당신네 사령 한테로 찾 아가는 길 이요. 우^ 룰 

ai m 하 iiV^pT^— 1 m ― 

내가 이 S 게위 엄을 풍기더 요 구하자 그들은 좀 수그^ 들면서 자 기네를 따라오 
라고 하 였다. 우 5 ᅵ가 그들을 따라 일마쯩 갔을 때 구동북 군방교 차팀의 지 휘관이 점 



5. 새 무 장력의 탄생 



심식사 지령을 내 근 ᅵ고 우 51 를 어떤 농가에 구금하 였다. 그런테 이때 뜻 밖에도 길팀 
육문 중학교 시절의 나의 스승 이었던 유본초 선생이 그 집으로 들어 왔다. 유본 초선생 
은 육 문중학 교에서 일 마등안 한문을 가르친 적이있 고그후 문광중 학교와 돈화중 
학교 에서도 교편을 잡을 사람이 었다. 그는 상월선 생과도 친교가 깊었고 진 한장과 
도 잘 아는 사이 었다. 선생이 호 인이고 지식이 해박 한테다 좋은 책들도 많이 알션해 
주고 흘륭한 시들을 지어 학생들 앞에서 즐겨 읊어 주었기 때문에 우 근 ᅵ는 무척 그를 
따르고 존경하 였다. 나와 진 한장은 유본초 선생을 알아본 순간 탄성을 내 지르머 선 y 
생의 앞으로 뛰어 갔다. 역경에 처했을 때 선생을 만나니 더 반가운 생각이 들 었다. T . ： 
유본초 션생도 기쁨과 놀 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우 ^에게 연방 질문을 던지 였다. 너 :. 
김 성주， 어패서 여기 있느 나? 어떻게 되어 여기에 왔느 나? 어테로 가다가 이 S 게 붙 
잡혔느 니:? 내가 사연을 간단히 설 명하자 선생은 자기 부하 들에게 《이 사 람들을 잘 
대접 하라. 나도 여기서 점심을 합께 먹 겠다. 잘 차려 오라. > 하고 큰 소 근ᅵ 로 지시하 
였다. 알고 보니 그는 일본 군대가 만주로 처들 어오자 교 Q 을 떠나 우사령 부대에 들 
어와 참모 장으로 활 동하고 있 었다. 유본초 선생은 우^ 와 합께 식사를 하면서 나라 
가 망 해가는 걸보 고참을 수없어 군복을 입 었는테 아 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부하들 
을 데 근ᅵ 고 싸 우자니 속티 "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 니라고 하면서 같이 가서 자 기네와 
합께 일하지 않겠느 나고 하 였다. 우 근 ᅵ가 그 의견을 등의하 고나서 우 사령을 만나게 
해 달라고 하자 그는 양 강구에 있던 우 사령이 지금 안동 성시에 들 어가니 자기와 합 
께 가면 만날 수 있다고 하 였다. 그래서 나는 선 생에게 말 했다. ' ： "^ ： ； 

《선 생님， 우 근ᅵ 들도 조 선사람 부대를 하나 만들 었으면 좋겠습 니다. 일제 놈들에 
대한 원 한이야 중 국사람 들보다 조션사 람들이 더 강하지 않겠습 니까. 그런테 반일 ■ 
부대 에서는 왜 조션 사람이 항일을 못하게 자꾸 행패를 부 근 ᅵ고 잡아 죽입니 까?^ 
느<€ 아， 그^ 게 말야. 나는 그러지 말라고 자꾸 말 5ᅵ 는테두 그 S 양이 거든. 공산당 
이 S 지두 알지 못하는 무지 막지한 것 들이. 공 산당이 일제룰 반대 하는데 무엇이 나 
쁘가 ？》 

§ 유본초 선생도 분개하 였다. 나는 ；잔 말을 듣고 속으로 이제는 됐다. 살길이 tm^^ 
^^고 기 ^하 였다. 그 ^ 고 즉 석에서 박훈을 소 사하에 보내어 그곳 등무 들에게 우^ J ";: 
가 무사 하다는 것과 우사령 부대의 참 모장이 우 룰 s 심으로 후원해 주었기 때문에 L 
유 격대를 합 법화할 수 있는 전망이 보 인다는 소식을 전하게 하 였다. 우^ 는 점심식 
사룰 마치고 유본초 선생을 따라 안동 성시로 떠 났다. 유본초 에게는 전용 군마가 한 
필 있 었다. 우^ 가 선 생에게 말을 티 "라고 권고하 였으나 그는 《너 희들이 걸 어가는 :「 

- 데 내가 말을 구 가다니 될말이 니:. 같이 걸어 가면서 이 야기나 하 자.》 고 하 였다. ᄉ:: 

그^ 고는 성시에 가땋 을때; ^f， 와함께 줄곧 도보 행군을 하 였다. 뾰 ^ ^ 

반일 부대병 사들은 거의 모두 팔에 완장을 두르고 있 었는테 거 기에는 하 나같이 ^ 
《부 파스 부 요민^ 이라는 글이 씌여있 었다. 그것은 죽기를 겁내지 말더 인 민들에 ^ 

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뜻이다 군 ft 들에 게ᄑ 풍기는 험^! 
궂은 인상과 는 : »^ 그 들이^ ^^고 있는 좌 우명은 매우 g 
건 전하고 전 투적이 었다. 그 글이 나에게 우사 령과의 좋은 
결과를 가처다 줄지도 모 른다는 한 가닥의 기대를 품게 하 



그날 우 e ᅵ는 유본초 선생의 안내로 거 침없이 우 사령을 
만날 수 있 었다. 그는 참 모장의 체면을 생각해 서인지 우 el 
를 에 절있게 맞 이하고 대우도 높은 급으로 잘해주 었다. 우 
모두가 중학교 졸업생 으로서 연 설도할 줄알고 격문도 
# 줄 알고 무기도 다룰 줄 아는 한창 나이의 젊은이 들이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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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것을 내 람하고 자기네 곁에 붙잡아 두고 싶은 욕심이 나서 그 S 는지도 모 른다. 

내 a 작과 같이 우 사령은 정말로 우 e ᅵ를 자기네 부대에 들어 오라고 하 였다. 나보 
고는 사령부 선전대 대장을 하라고 요구하 였다. 

나의 속심은 자기 군대룰 만들어 그것을 합법화 하자는 것인데 사령이 나더^ 션 
전대 대장을 하라고 하니 나 로서는 참으로 난처하 였다. 내가 거 절하면 우사 s 이 노 
： 염을 탈 것은 분명한 일 이었고 유본초 선생의 입장이 딱해질 수 있 었다. 

나는 일이 싱겁게 되기는 하 였지만 우 사켱의 신임만 얻으면 운이 트 일지도 모튼 
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령님 말 씀대로 하겠 습니다 하고 그의 제의를 수락하 였다. 우 
사 s 은 몹시 흡 족해하 였다. 그는 즉 석에서 부 하에게 임 명장을 쓰라고 하 였다. 이 s 
게 되어 나는 사령부 션전대 장으로 되 었다. 호 진민은 부 참모로 되고 진 한장은 비서 
로 임명되 었다. 소 원밖의 황당한 결과 였지만 우^ 로서는 어차피 거치지 않으면 안 
되는 사닥다 ^였 었다. 사실 이 버락 감투가 유 격대를 합 법화하 는데서 큰 은을 내었 

나는 남의 집 뒤 골방에 배겨있 을때의 우^ 처지와 유본초 선생의 알 선으로 우사 
령 부대의 심 장부에 깊숙이 침 투하게 된 오늘의 처지를 대비해 보면서 마음 속으로 
= 인제는 됐다고 쾌재룰 울^ 었다. 그런테 그 날처넉 우^ 는 뜻하지 않은 일에 부닥치 

게 되 었다. 구 국군이 연 길에서 푸 르혀로 뇜 어오는 조선청 년들을 70-80 명이나 불 
잡아 성시로 끌 어왔던 것 이다.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끌려온 청 년들을 먼발치 
에서 바 라보던 나는 유본 초선생 한테로 뛰어 갔다. 

《선 생님， 이거 야 ^ 났습 니다. 선 생님네 사 병들이 조선 사람을 또 무^ 로 잡아왔 
습 니다. 처 사람 들속에 무슨 친 일파가 있겠습 니까. 왜놈의 앞 잡이가 있는지 없는지 
' ： 조사해 보고처 근ᅵ 를해야 하지않 겠습니 까.》 

유 본초는 나의 말을 듣 고나서 《성 주， 네가 나가 봐라. 우 ^는 너를 믿 는다》 고 



： 《선 생님， 나 혼 자서는 곤란합 니다. 선생 님께서 같이 나가 x ᅧ야 합 니다. 원래 선 
생님은 연설을 잘 하시지 않습 니까. 션 생님이 연설을 하시면 왜놈의 개라도 다 감화 
" 될것입 니다. 감화 시켜서 왜 놈들과 싸 움시킬 생각을 해야지 거 친 일파도 아닌테 자 
^~~W^cAM H5kii 습 니 까.》 그 _ = ； \ =?= 

《성 주가 연설을 잘 하는데 나까지 무슨 연설을 하 겠나. 혼자 나가보 라구. > 
유본초 선생은 손을 내저 으면서 한사코 사양하 였다. : \ k -\ L g 
선생의 말처럼 내가 학생 시절에 연설을 많이 한 것만은 사실 이다. 길림， 돈화， 안 
도， 무송， 장춘 등지룰 돌아다 니면서 일제의 만 주침락 야망을 폭 로하고 조중 인민의 
e 결을 호 소하는 연설을 많이 하 였다. 유본초 션생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 었다. § 
《션 생님， 내가 조 선말로 연 설하면 선 생님네 부대 어 른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 
지 어떻게 알겠습 니까. 흑시 내가 나쁜 선전 이라도 하는가 하고 의 심하지 않 겠습니 

까.》 

지^^ 유본초 선생은 나의 말을 듣자 또 손을 내처 으면서 어서 나가 보라고 재촉하 였다. 

《성 주가 기 껏해서 공산당 선전을 하 겠는테 일 없어. 내가 보증 할테니 마 음놓고 
연설을 하라니 까.》 

이선생 이벌써 내가 공 산당에 관 계하고 있으더 공 산주의 운등을 하고 있다는 것 

도 알고 5i 었다. 

《공 산당 선전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야 지요. 그것이 뭐 나뿔 게 있습니 

77}. > 

서로 @ 지 않는 처 지이면 그때 내가 유본 초션생 앞에서 감히 이런 말을 하지 못하 
였을 것 이다. 그들이 나도 공산 당이고 일제의 앞잡 이라고 잡아 제끼면 그 만이지 딴 



^3 



방도가 없 었다. 그러나 선생이 나와 각별히 친근한 관계에 있었던 것만큼 그런 일은 
일 어나지 않 았다. 

나와 유본초 선생은 육문중 학교시 절부터 서로 격 의없이 지 냈다. 내가 길 팀에서 
학교를 다닐 때 류 선생은 따뜻한 심 정으로 나를 극진히 돌 보아주 었다. 

내가 유본초 선생과 한창 이 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우 사령이 참 모부로 들어 왔다. 
그는 불 잡혀온 청 년들을 내 다보더 또 공산당 원들을 잡아온 모양 이라고 하면서 공 
산당이 만주땅 에다가 어느새 저 S 게 많은 새끼를 쳤는지 모르 겠다고 머 3 를 흔들 
었다. 

그때 유본초 선생이 일른 나에게 선전 대장이 쫠 e ᅵ 나가서 처 사 람들과 담화를 해 
보라. 조선사 람들이 다 공 산당일 수 없고또 공산 당원이 다 일제의 앞 잡이로 될 수 
없지 않는 가고 하면서 끔꽥 눈짓을 해 보이 었다. 
우 사령은 참 모장의 말을 듣고 대 노하여 버력 소^ 룰 질 렀다. 
《아 니， 폭등을 일 으키고 땅을 ^9} 으려 하다가 일본놈 들까지 끌여들 었는테 그 
래두 공 산당이 일 본놈의 앞 잡이가 아니 야?》 
우 사령은 참 모장의 말을 듣고 대 노하여 버력 소^ 를 질 렀다. 
조션사 람들에 대한 우 사령의 편견은 에 상보다 휠썬 더 지 독하고 S 목적이 었다. 
공 산주의 자들에 대한 오해도 그만 못 지않게 집요하 였다. 나는 어떻게 하든지 우사 
령을 설 복해야 겠다고 생각하 였다. 그래서 마음 속으로 결 ^ 을 내^ 고 당 돌하게 들 
oia nf~ ',^3^ L — ~ ᅵ ^ ' 』 ᅭ기 - ？ | 

《사 령님 께서는 공 산당이 나 쁘다는 것을책 을보고 아십 니까? 말을 듣고 아십니 
까? 그 S 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공산당 원들을 나 쁘다고 하십니 까?: > ^s Jl 

； c 책은무 슨책， 말을 듣구 알지. 입을 가진 사 람이면 모두 공산당 원들을 나쁘다 
구해. 그래서 나두 나쁜 줄로 알구 있는 거야. > " ᅳ 니 ； 

나는 그 말을 듣고 한편 으로는 아 연해하 면서도 한편 으로는 《됐 다!》 하고 마음 
을 놓았 다. 체험에 기초한 견해가 아니고 소문을 듣고 생긴 오 해이니 얼 마든지 바로 
§ 을수있 다는자 신이생 겼던것 이다. ^ = 



- 령님이 자기 주견도 없이 남의 말을 S 목 적으로 따르게 되면 큰일을 어떻게 




주위에 있던 진 한장과 호 진민도 공산 주의자 들이고 참모 장까지 우 5ᅵ 를 지 지해ᄌ 
고보니 우 사령은 결국 우^ 들에게 포위된 셈이 었다. 
좋은 기 회라고 판단한 나는 설복을 계속 했다. 

！ 《사 령님， 아끼^ s 년 축여션 월 하겠습 니까. 처 사람 들에게 총 

장줄수 없 겠지만 창이나 하나씩 주어서 한번 돌 격대로 써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 
까? 왜놈 들하구 잘 싸 우는가 어^ 는가룰 시험 해보잔 말입 니다. 잘 싸우면 그 이상 
더 좋은 일이 어 있겠습 니까ᄑ i 죽여버 릴거야 없지 않습 xM>:^^^ 



； 우 사령은 내 말을 한 참동안 듣고 있더니 《음， 그건 그래. 그럼 선전 대장이 나가 
서그문 제를해 결해보 게.》 하고말 # 였다. 시 1 ᅳ— 



나는 불 잡혀온 청 년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 쪽지 한 장을 써서 그 들속에 은밀히 들 
^었 다. 당 신들은 증거가 없는 한 공 산당원 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. 당 신들의 몸 
을 수색할 때 나온 《반 일병사 들에게 고합》 이라는 뼈라는 에: h ᅵ서 주 었다고 대답 
하라는 내용의 쪽지 였다. 그 사 람들은 이 쪽지가 어떻게 되어 자 기들의 손 에까지 들 
어 왔는지 알 수 없 었다. 내가 나 타나자 잡혀온 청 년들은 모두 분노에 찬 눈초 로 
나를 쏘아보 았다. 나를 우사 령한테 와서 그의 하수인 노 룻이나 하는 나부 행이가 아 
닌가하 고의심 하는것 같았 다. 



나는 그들의 적의에 찬 시선을 몸에 받 으면서 이렇게 물었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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《등 무들 가 운데서 김성 주라는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 까?》 
그 물음 한 마디에 얼음 장같은 긴 장감은 깨지고 장 내에는 옹성옹 성하는 소 끗ᅵ 가 
퍼져 갔다. 김성 주라는 이름을 들 었다고 대 답하는 청 년들도 있었고 듣지 못 했다고 

내베 K=r^m>r v,{y^rr ^= 
《내가 바로 김 성주올 시다. 나는 지금 여기 우 사령부 대에서 선전대 장으로 일하 
고 있습 니다. > 

우 사령은 방금 나에게 당 신들이 구 국군에 합 세하여 싸울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 
하는 걸 알아 보라는 과업을 주었습 니다. 우^ 와 합께 싸워볼 생각이 있는 사람들 
있다고 말해 주십시 오.》 

온 장내가 《싸우 겠습니 다!》 라고 이구등 성으로 외치 었다. 
^ 나는 우 사령을 찾 아가서 청 년들의 동향을 그대로 전팥한 다음 우^ 가 그들을 _ 
수해서 일본 군대와 싸움을 시 켜보는 것이 어 떤가고 제기하 였다. 우 사령이 그 제의 
에 선뜻 응 해나섬 으로써 청 년들의 생사와 운명 문제는 우 e ᅵ의 요 구대로 결 정되었 
다. 우 근ᅵ 앞에는 반 일연합 전선을 실현할 수있는 더넓은 길이 열 ^ 게 되 었다. 

이 S 게 유 격대를 합 법화할 수 있는 문 어귀에 거의 도 팥했을 때 우 사령의 뒤에서 
그를 조 종하고 있는 조선인 고문이 말 S 을 부^ 었다. 그는 김좌 진파에 속한 오랜 민 

족 주의자 였는테 남 호두에 와서 농사를 하다가 9.18 사변이 일 어나자 구 국군에 합류 
한 사람이 었다. 그는 지식이 있고 두뇌가 명석 하였기 때문에 우 사령으 로부터 두터 
운 신임을 받고 있 었다. ig"^ : " . ᄅ 

= 이 사람이 우 사령을 사 촉하여 공 산주의 자들을 박 해하게 하는 모사 였다. 그는 
70 -80 명이나 되는 사 람들을 조사도 해보지 않고 부대에 받아 들이는 것은 경거망 
동 이라고 하면서 그들 중에는 친 일파가 있 을지도 모 른다고 떠들 었다. 이 사람을 뉼 

러 앉히지 않 고서는 우^ 의 활등에 또다시 엄중한 난관이 조성될 수 있 었다. 

； 어느 날나는 우사 령에게 년 지시 물어보 았다. 
^《거 부대에 조선 사람이 한 명 있다는 말을 들 었는데 왜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 



시켜그 사람을 테 려 오 



유격대 창건을 선포한 
소사하 무주 툰전경 



77}?> 

우 사령은 아니， 아직도 못 만나봤 는가고 하면서 부하^ 

게 、였다 r ： '3^ : "^1^- ~ ^ 

만 나보니 키가 무척 크고 체격이 건장한 사나이 였다. 

나는 《인 사합 시다. 선 생님이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으시 겠는데 우 el 젊은 사람 
들이 아무 것도 모르니 많은 편팥을 주기 바립" 니다. >하고 먼저 인사를 건네 었다. 

그도 자기 소개룰 하 였다. 그는 사 령부에 중 국말을 잘하는 조션 청년이 새로 들어 
와 선전 대장이 되어 우 사령을 보좌 한다는 말을 들 었는데 자기는 그소식 을듣고 같 
은 조 션사람 으로서 대 e 히 기쁘게 생 각했었 노라고 하 였다. 그가 감히 조선 사람이 
라는 명분을 내걸고 민족에 대해 운 운하기 때문에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들이댔 

다. 

《그^ 면 반일을 하 겠다는 사 람들을 많이 모집 해야지 어패서 자꾸 죽입 니까? 사 
^ 상이 다 르다고 죽이면 됨 니까? 조선 사람이 제 나라 

땅에서 살지 못하는 것만 해도 분한 일인테 여기 만 
주에 쫓 겨와서 구국 군들한 테까지 잡혀 죽으니 이 이 
상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 니까. 공산 주의를 했건 
민족 주의를 했건 주의를 가 e ᅵ지 말고 e 결 시켜서 
일제와 싸우게 해야지 자꾸 배 척하고 잡아 제껴서 
좋은 일이 무 엇입니 까?》 

^ 사람은 션전 대장의 말이 을다 하면서 나를 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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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히 바라보 았다. 이 S 게 되어 두 번패 장벽이 혀물어 졌다. 

우 사령은 우 ^의 담화가 호 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결 속되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 
었다. 나는 우사 령에게 사 령께서 나를 @ 으 신다면 선전대 장자^ 는 호진 민같은 사 
람 들에게 경직으 로주고 나 에게는 차라 근ᅵ 조션사 람들을 모아 가지고 투쟁할 대장책 
임을 하나 줄 수 없 느나고 제기하 였다. - 

유본초 선생도 지당한 말 이라고 하면서 나를 지 지해주 었다. 우 사령은 조선 사람으 
로 부대를 따로 뭇 는다면 총은 어떻게 해 결하겠 는가고 물 었다. 나는 《총은 걱정하 
지 마십 시오. 사령 님보고 손을 내밀지 않겠습 니다. 우 5ᅵ 는적의 
총을 빼 햇" 아서 부대를 무 장시키 겠습니 다.》 라고 대답하 였다. 우 
사령은 그 대답을 듣 고나서 몹시 만 족해하 였다. 

《그럼 부대를 뭇게. 그런테 자네 네한테 무기를 주 었다가 후에 

그 총부^ 를 돌 려대면 어쩐 다?》 

《그건 염 려마십 시오. 그런 배신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 니다. 설 

사 총부^ 를 돌린 다해도 사 령님네 부대와 같이 큰 부대가 우 근ᅵ 같 
은 햇내기 들을못 당해내 겠습니 까?》 

우 사령은 손을 내 흔들더 오히려 제 편에서 대장이 농담을 진담 
으로 들은게 아 닌가고 하면서 너털 웃음을 지 었다. 나는 처 음부터 
구국 군에서 떨어 처나오 겠다고 하면 우 사령의 노 여움을 살 것 같 



아서 그에게 사령의 명의로 부대의 이 



하나 지 어 달라고 요구 



S 에 있던 유본초 선생이 《그럼 별동 대라고 하지. 조선 인별동 대라고 하는 것이 
-겠 소.》 하고 말하 였다. 



유본초 선생의 제안에 우 사령도 찬 성하고 나도 찬성하 였다. 

비밀유 격대룰 합법 화하기 위한 기초 작업은 별 등대의 탄생과 함께 성과 적으로 종 
결되 었다. 우 e ᅵ는 이 별등대 안에 안도에 있는 비밀유 격대성 원들과 우사 S 부대에 
억류 되었던 70-80 명을 다 포 합시켜 유 격대룰 합 법화하 였다. 리 




나는 진 한장과 호 진민의 손을 양손에 하나씩 같 라쥐고 사령의 방을 나 섰다. 우 51 

m ᅳ 



거닒 었다. 



ᄃ i ᄒ^ 요!》 《대 성공이 요!》 하면서 온밤 성시의 

S 호 진민은 & 에게 가 치담배 한 대룰 권 하면서 한번 연기를 삼켜 보라고 하 였다. 오 
늘같이 경사스 ^운 날에는 술에 취 하든가 슬이 없으면 담 배연기 에라도 취 해보는 
것이 좋다고 하 였다. 나는 처 음으로 가치 담배를 물고 삼 키다가 숨이 막혀 오 햇등안 

재 쾨기룰 하였다 7 ■ : ^a^. ᅮ 



그 바람에 호 진민도 웃고 진 한장도 웃고 나도 웃 었다. 

《원 참， 담배 연기도 삼키지 못 하면서 어떻게 빨치산 대장을 하나. ： 
호진민 은 :0 ]표높 까지 하 였^^ ᅳ 



： 소 사하에 돌아와 담판이 성공 했다는 소식을 전하니 뒤 골방에 배 겨있던 동 무들이 
나를 목마에 태워 가지고 밖으로 우르르 쓸어나 갔다. 그 5 ᅵ고는 온 등네가 다 듣게 만 

세삼 창을하 였다. '^^^ ~~~ " 



' 명 창으로 소문난 김 일릉은 《아 51 랑》 까지 불 렀다. 흥겹고 생기 발할한 원 무곡이 
나 씩씩한 행 진곡을 불러야 할 그런 축제의 날에 강 쇠같은 남아 대장부 김 일릉이 

《아 리랑》 과같은 비가를 부른것 S 상식 1& 일이 었다. " 



김철이 김 일릉의 팔- 



-면서 물 었다. 



<€ 일릉 형님， 이 좋은 날 하필 그런 노래^ 왜 불^ 요?》 
《모 르겠다 모르 겠어. 나두 모르게 아 5ᅵ 랑이 쏟아처 나왔 구나. 어쨌든 우^ 는 숱 

한 고비를 넘지 않았 니.》 ―" ^jafe^aM 



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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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 일릉은 노래를 그치고 눈물이 글« 해서 김철을 돌아보 았다. 

나는 그 말을 듣고 숙연한 생각에 잠기지 않을 수 없 었다. 그의 말과 같이 우 끗ᅵ 는 
이날을 위해 실로 일마나 험한 시련의 고 개들을 뇜어왔 던가. 김 일릉의 한 생은 그대 
로그 시련의 축 도라고 할 수 있 었다. 그는 독립군 으로서 민 족주의 운동도 해보고 공 
산주의 운등도 해본 사람이 었다. 조선 에서도 살 아보고 만주 에서도 살 아보고 연해주 
에서도 살아본 풍운아 였다. 한숨도 쉬고 눈물도 많이 흘린 수난에 찬생애 였다. 

《아 근ᅵ 랑》 은 그 생애를 집약한 것 이다. 한숨을 웃 음으로 바꾸고 좌 절에서 돌격 
에서 뇜 어가야 할 그 역사의 분기 점에서 김 일릉은 《아 근1 랑》 으로써 곡 절많은 과 



거를 마지 막으로 돌 아보고 새로운 출발의 기 



푸튼 하늘 밑에서 마음껏 노래한 



것이 었다. 

그때 노 상에서 유본초 선생을 만나지 않았 더라면 우^ 의 운명은 어떻게 되고유 
격대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 을가. 나는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미 고인이 된 
선 생에게 말없는 감사를 드 근 ᅵ군 한다. 



우 사령부 대에서 담판의 성공을 누구 보다도 기뼈한 사람이 바로 유 본초선 생이었 
다. 그는 우 5 ᅵ가 성 시를떠 날때멀 51 군영밖 에까지 따 라나와 이제는 서 로적이 아 
니라 형 제로， 우 군으로 되 었다고 기뻐 하면서 손을 굳게 잡고 일본제 국주의 침락자 
들을 때려부 시자고 격정에 뇜^ 말하 였다. . ： „ -：-^ 

선생이 세상을 떠나시 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안 도성시 에서의 9J 지못할 
담판의 나날과 육문 중학교 시절을 회상 하면서 슬프게 울 었다. 

우^ 는 우사 령과의 담판에 성공합 으로써 유 격대의 존재와 활등을 합법 화하고 우 
e ᅵ와 연 합하여 일 제와의 항전을 벌일 수 있는 등 S 군을 가지게 되 었다. 담판의 성공 
은 또한 우^ 에게 애국 애족의 대의룰 내세 운다면 사상과 이^ 이 서로 다른 타국의 



민족 주의자 들과도 통일 전선을 뭇고 공등 투쟁을 벌일 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하 



였다. 



신심은 그 이후 반세기 이상에 걸치는 나의 정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 였다고 



생각 된다. 




나는 사상과 이^ 이 다른 민족 주의자 들이나 복잡한 생활 경력을 가진 자산 계급ᅩ 



신의 각 계각층 인사 : 
고 행 동하는 일군 들- 



& 포 섭하는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주처 하거나 편견을 가지 
만나게 되면 우 사령과 담 판하던 경험을 상기 하면서 그들의 



도량 을넓혀 주군하 였다. 




― a a ■ 




당시 쓰던 놋바리 (우 ), 

^O_^(0[£H) 



소 사하에 돌아온 나는 왕청지 구에서 구국군 공작에 고 심하고 있 
는 이 광에게 우사 령과의 담판 내용과 조 선인별 등대가 조 직되게 된 
경위를 상세히 통보 해주고 안도의 경험을 참작하 여 왕청 에서도 지 
체없이 별 등대를 하나 조직할 테 대한 과업을 주 었다. 

그때 까지도 이광은 지하 활등을 하고 있 었다. 나는 한 개 중대의 
인원을 이 광에게 보내어 거기 에서도 별 등대를 조직해 가지고 지하 
활등으 로부터 합 법적인 활 등으로 뇜 어가게 하 였다. 
별동 대라는 것은 조선사 람으로 조직된 특별부 대라는 말 이다. 조 
선사 람으로 조직된 부대가 구국군 들과의 관 계에서 합법적 
으로 활동한 것은 우^ 와 이광이 네밖에 없 었다. 

그때 우 e ᅵ가 별등 대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우 5 ᅵ 유격대 
의 합법적 활등을 보 장하더 구국 군과의 연계를 강 화하고 그 
들과의 반 일연합 전션을 실 현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적 조치 

^ ^yujn,arr^ 「 ， , …- ，： 
우 e ᅵ는 별 등대는 내온 다음 그것을 확 대하고 재편 성하여 



5. 새 무 장력의 탄생 



빠른 시 일안에 반일 인민유 격대를 내오기 위한 준비 사업을 활 기있게 다그치 였다. 

대오를 편 성하는 사업은 여^ 가지 논쟁을 등반하 였다. 그때 어떤 등 무들은 유격 
대대 열내에 노등자 성분이 적은 것을 가지고 몹시 우려하 였다. 100여 명이나 되는 
입 대대상 자들을 조사 해보니 대 부분이 학생 출신과 농민출 신들이 었다. 이 실태에 놀 
란몇몇 등 무들이 노등자 성분이 적은것 은혁명 군대를 조직하 는데서 맑스 -레닌 
의 원칙을 위 반하는 것으로 되지 않 는가. 그것은 또한 장차 혁 명군의 변질을 가져 
수 있는 요소로 되지 않 겠는가 하는 견해를 표시하 였다. 나는 그런 견해에 대해 
등 계급이 혁 명군의 주 구성성 분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맑 스-레 
닌 주의군 사학의 일반적 원 5ᅵ 이다. 그러나 이 원 5 ᅵ를 기계 적으로 ᄉ 
적용할 필요는 없다. 우 근ᅵ 나라 에서는 농민이 주민의 압도적 다수 
를 이루고 있으더 노등 계급은 농민에 비해 수 적으로 적은 상태에 
있다. 그 S 다고 노동 계급의 수자가 많아질 때까지 유격대 창건을 ' 
뒤로 미루고 기다쾰 수는 없다. 우 5 ᅵ 나라 에서는 농 민이나 학생출 

신도 다 노 동계급 못지 않 게혁명 의식이 높고 민 족성이 강 하다. 출 
신이 팥라도 노등 계급의 사상을 가지고 싸우면 된다. 농 민이나 인 
헬^ 출신이 많은 것이 혁 명군이 변질될 요 소로는 되지 않 는다고 

진 지하게 깨우^ 주 었다. ᅳ: Wm" ― 




V 1 



6 |# 



우^ 는 지 휘 체 계 를 세 우는테 서 고 기 존공식 을 절대시 하지 않고 
유격 전쟁의 특성와 요구에 맞게 구켱 을치는 사 람보다 구 령을집 
행하는 싸 움꾼이 많이 내는 방 향으로 대오를 짜고 편제를 결정하 
였다. 말 하자면 지휘 체계를 고도로 ^ 순화하 였다. 그 러므로 부대 
에 후방 부서나 그것을 주 관하는 지 휘관도 따로 두지 않 았다. 모두 
가밥 도짓고 빨 래도 하고 싸움도 하더 때에 따 라서는 정치 공작도 
있게끔 준비시 켰다. ^^， ' 




_ 때 우 51 에게 클 라우제 비츠의 《전 쟁론》 과 같은 책 이라고 있었 더라면 일 
좋은 계시룰 받았겠 는가. 당시의 우 근ᅵ 수 준이란 그저 부 대편성 에서의 3.3 제는 나플 
레옹이 창시한 것 이라는 정도의 상식에 머 무르고 있 었다. 클 라우제 비츠에 대해서 

는 이 름이나 알 정도쁘 「 ： :: 띠 



첫유격 대오가 
들었던 기발 



-' 나는 2 차세 계대전 때에야 클 라우제 비츠의 《전 쟁론》 을 처 음으로 입수하 였다. 
지 휘 체 계 룰 단순 화하여 싸 움군을 많이 대 도록 해 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나룰 쉽 게 



jwum 」 세 iffiri ' . ― = 

1 반일 인민유 격대는 투 단위로 하여 조직되 었다. 나는 대장 경 정치 

위 원으로 선거되 었다. 유 격대의 군복은 가둑나 무물을 들인 녹색 천으로 지 었다. 왼 
쪽가 슴에는 다 섯모가 난 붉은 천을 오려 불이고 거기에 중대 번호를 써넣 었다. 군모 
에 는붉은 별을달 3 고하 였으더 다 5 ᅵ에 는흰행 전을치 기로하 였다. 유격대 창건의 
마지막 세 부작업 이라고 할 수 있는 복장 제도를 하 나하나 마무^ 지어나 가기란 참으 
로가슴 흐뭇한 일이었 다.^ " ― — 



ᄑ리가 진 지하게 토 의하고 결정한 복장 제도에 따라 부녀회 원들이 떨^ y 
서군복 을짓기 시작하 였다. . ^ "ᅳ 

그때 어 머니는 시 름시름 앓으 면서도 부녀 회원들 
과 합께 온갖 정성을 기울려 군복을 마 르기도 하고 
재 봉침을 



쾨 기도하 였다. 



우^ 는 1932 년 4 월 하순 안 도에서 반일인 민유격 
대를 조 직하기 위한 최종 회의를 소집하 였다. 이 회 
의 에서는 입대지 망 자들에 대 한 마지 막 심 사와 합께 




반 일인민 유격대 군복 



제 5 장 무장한 인민 



유격대 결성식 날짜와 장소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 였는테 당면한 활등 지역을 확정하 S 

고 유 격대의 활등과 관련된 전반적 대책을 수립하 였다. - 

이 회의후 입 대지망 자들은 3 도 백하의 입구인 유가 분방에 모 였다가 소 사하에 집 
결하 였다. 입대지 망자는 100 여명이 었는테 그들 중 지 금까지 이름이 기 억되는 것은 ^= 
차 광수， 박훈， 김 일릉， 조 퍽화， 곰보， 조 명화， 이 명수， 김철， 김 봉구， 이영배 ，이봉 
： 방 인현， 김 종환， 이 학용， 김등 진， 박 명손， 안 태범， 한창 훈밖에 없다. ^ ᅵ - 

j I'j.^l^^lnilV] 

우^ 는 토 기점골 등 판에서 반일 인민유 격대의 창 건식을 가지 였다. 
： 이 깔나무 숲으로 들 러싸인 등판의 공지에 새 군복을 떨 처입고 무기를 휴대한 대 ； 

원들이 구분대 ^ 위로 정 렬하고 그 공지의 한쪽 변두^ 에 소 사하와 흥륭촌 일대의 ^^^= 

인 민들이 ^ ^ j,ti jM ge<a n f ^ ^ ᅴ = 

대 원들의 생 신하고 늠름한 모습을 정겹게 바 라보는 내 눈 앞에는 가지 가지의 회 : 

억들이 구 름처럼 떠올 랐다. 이 무장 대오의 결성을 위하여 우^ 의 등 지들이 길은 a^i^= 
= 마나 걸었고 모임은 일마나 가졌고 연설은 일마나 하였고 준령은 일마나 넘 었으더 

그 과정에 가 슴아픈 희생은 일마나 당하였 던가. 반일 인민유 격대는 수많은 둣 x ᅵ a j 」, | 
^ 의 눈 물겨운 노고와 피어린 투쟁과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 S 우^ 혁명의 고귀한 

umju W m *f if C ur ^ 4 

^p' 나는 이날을 보지 못하고 희생된 등 지들과 고 인들을 토 기점골 등판에 불 ^ 보고 
^1 싶은 충동을 느끼더 가슴에 차^ 치는 격정을 터뜨려 연설을 시작하 였다. 

내가 반일 인민유 격대의 창건을 선포 하자대 원들은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인민들 

■ 은열 렬한박 수같채 를보내 었다. 기 ^ 1 ^ ᅳ녜' ^ ^에 



만 국노동 계급의 전투적 명절은 5 월 1 일 우 ^ 반일 인민유 격대는 붉 은기룰 앞세 




혁 명영화 《조 선의 별》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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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 



1?？ 





반 일인민 유격대 대오를 돌 아보시 는강반 석여사 



우고 안도 현성에 입 성하여 나판을 불고 북을 두드^ 면서 보무 당당히 열병행 a 

하 였다. H ' ᅳ ^ " 



반일 인민유 격대의 지휘 관으로 임명된 김 일릉이 이날의 행 진에서 노래선 창을담 
당하 였다. 그날은 시민 들뿐만 아니라 반 일부대 장 교들과 병사 들까지 거^ 에 떨처 
나와 엄지손 가락을 흔들더 환영의 인사를 보내고 축하의 박수룰 ^주었 다/; ᅦ 71 

무력 시위를 끝낸 대오가 토기 점골로 돌 아왔을 때 차 광수와 김 일릉이 우^ 집으 
§ ^.^^§워9& 어표 w 를 변려 왔다. K: ^i ^^^i^B 

병고에 시팥린 일굴， 미간에 생긴 주 름살， 머^ 의 S 오^， 그^ 나 어 머니의 



고요히 웃고 있 었다. 어 머니는 이 영배의 곁에 다가와 총이더 탄띠더 오 각별을 오래 
오래 만져보 았다. 그 다음 김철， 조 퍽화， 김 일릉， 방 인현， 차 광수의 앞을 거 닐면서 

이 총도 쓸 어보고 저 총도 쓸어보 jroi 어깨도 만 져보고 처 어깨도 만져보 고^^ 



미구에 어 머니의 눈이 서서히 젖어들 었다. 



：정말 장하 구나. 우 군대가 생 겼으니 이제는 됐다. 왜 놈들을 치고 나라」 



"777 



찾아야 한다 ！ > 

■ 음성도 퍼그나 젖어있 었다. 어 머니는 분명 우 e ᅵ에게 바친 자신의 지성은 까마득 

하게 9J 고 조국 광복을 기 원하더 먼처 떠나간 아 버지와 애국지 사들의 노고에 대하 

여생 각하였 을것이 다！^ ^^1. ^ ^ " " 



그후 연길， 훈춘， 화릉을 비룻한 동만의 다른 지방들 에서도 유격 대들이 연이어 
조직되 었다. 김책， 최 용건， 이 흥광， 이등광 등 조선의 견실한 공 산주의 자들에 의하 
여 북만과 남만 에서도 유격부 대들이 연이 나 적들에 게:^ 문을 열 었다. ^ 

1932 년 봄은 항일 대전의 총성 속에서 무 르익어 갔다. ᆻ ^ ^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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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일 혁명투 쟁시기 조 선인민 혁명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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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



《장 군님의 믿음에 중 성으로 보답 하리》 (금 강산 발전소 건설 현장) 




《인민 군대의 총 창우에 사 회주의 운명과 부강한 조국이 있 다!》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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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 인민군 분 열행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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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격대 활동의 합 법화가 실 현되고 항일유 격대가 정식 창건된 다음 우^ 등 무들속 
에서는 그 활등의 첫 시작을 어떻게 떼야 하 겠는가 하는 문제가 심 각하게 논 의되었 



ᅳ 성시 에가서 열병행 S 을 하고 소 사하에 다시 돌아온 우 5 ᅵ는 농촌집 웃방에 대원 
들을 3-4 명씩 분숙 시？！ 다음 그들을 더 칠동안 휴식시 키면서 유 격대의 행등 방향을 
결 정하기 위한 토의를 가 졌다. 이 토의 과정도 역시 카 륜이나 명 월구에 서처럼 격^ 
한논 쟁을등 반하였 다. 1 



모여서 입 씨름을 하 광 ᅳ보 ^그 야말로 개개명 창이었 I ； ᅵ. ^= 
유 격전에 대한 개^ 도 각 이하였 거니와 그 전술에 대한 주 장이나 해석도 십인십 
색이 었다. 지식 정도와 생활 경로， 소속 ᄐ> 체가 서로 다튼 100 여명의 청 년들이 모인 

|^ 것만큼 목소^ 도 여^ 가지일 수밖에 없 ᅳ ~ ~ 

목소 5i 들ᅪ ^~ ~ 



종합 해보면 크게 세 가지 부 



s ： 



나 : 



있다. 



첫 번패 부류의 주장은 소 조론이 었다. 소조 론이란 중 대요， 대 대요， 연 대요， 사 



이요 하는 판에 박힌 부 대편성 방법을 따르지 말고 간 편하고 기 등성이 높은 무장소 
조들을 많이 조 직하여 끊 임없는 소모 전으로 적들을 타승 하자는 주장이 었다. 삼삼 
오오의 소조로 유격대 역량을 세 분하여 참 모부의 유일 작전에 따라 수십 수백의 소조 
가 도처 에서 활 동하게 되면 능히 일본제 국주의 자들을 굴 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 

이 논 el 의 제창 자들은 무장 소조를 기본 e 위로 하는 유 격전이 식민 지민족 해방투 
쟁의 새로운 형§을 하나 창조 해내는 과 정으로 될 수도 고 하 였 디， ^ I 

돈화와 연 길에서 온 청년들 가운 131 ᅵ 특히 이 소 조론을 주 장하는 등 무들이 많 았다. 
이 두 고장의 청 년들은 이 립삼의 좌 경적인 모 험주의 노선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 
온 사람들 ，다. 그 여독이 아직도 그들의 사고방 #데， 님^) ᅡ있었 디 ^ ^ 1 _ 
^ 차 광수는 이 무장소 조론에 대하여 현대판 프 랑끼주 의라고 흑 독하게 비판하 였다. 

차광수 4 ^ 해에 대해 T 는 us 등감 5] 었 다. ^ _ 쭈끄 ~ F , 

일제의 군 사력이 엄 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대 부대에 의한 전 면적인 무장 대결은 
피하고 몇 사람씩 패 룰지어 돌아다 니면서 나 석주나 강우 규처럼 적의 우두머 근ᅵ 들 
에게 폭탄도 던지고 통치기 관들에 방화도 하고 친 일파， 민족 반역자 들에게 철추도 
내 리 # 것 이 무장소 조논의 본질 이 었 다 i = ' ^ =^ - 
무장소 조론은 유 격전의 외피를 쓴테러 주의의 변종이 었다. ᅳ ― 뼈~ . ~ 
이 주장 대로만 한다면 우^ 는 사실상 대 부대에 의한 유 격전을 포 기하는 것으로 
된다. 이것은 투 쟁방법 에서의 후퇴를 의 미하는 것이 었다. 우^ 는 이런 후퇴를 둑인 

반 일인민 유격대 창건을 전후한 시기 일본과 중국 에서는 우 e ᅵ 나라 애국 자들에 의 
하여 두 가지 감 격적인 사건이 일어 났다. 그 중 하나는 도： a 궁성 앵전문 밖에서 일 
본 천황이 탄 쌍두 마차를 향하여 폭 발탄을 던지 이봉창 열사가 단행한 폭탄 투척사 
건 이다. 이 봉창은 폭탄의 불명 중으로 천황을 처 e 하려던 목적을 이루지 못 하였으 
나 윤 봉길은 거사에 성공하 여 상 해주둔 일본 사령관 시 라가와 대장과 무라이 상해총 
영사， 가 와하시 거류민 e 장을 즉사 시키고 주중 공사， 제 9 사 e 장， 해군 대장을 비룻 
하여 천황의 생일을 기 a 하려고 흥구 공원에 모 여온여 러명의 두목급 군정요 인들에 
게 중상을 입힘 으로써 내외에 큰 파문을 던지 였다^ : =ᅳ -^^e^ETzz 

이 봉창이 천황 행렬에 폭탄을 던지고 체포된 다 음날은 1932 년 1 월 9 일 중국 국민 

ᄈ찌 《국민 일보》 는 특호 활자로 《한일 이봉창 처격 일 본천황 불행 부중》 이 g 
라는 글 ff 실었 으더 그밖의 여러 신 문들도 이 봉창의 의거를 특종 기사로 널 g ^gfc= 
하 였다; 이 보도가 일마나 큰 자극을 주 었던지 현지의 일본 군대와 경찰은 《국 

보：^ 를 습 격하고 파 n] 하 기까지 하 였다. 불행 (^^W 를 쓴 신 문사§ 은 모^^ 

푀혜 쇄되 었다. ^= |H^^^^^^Q^| 

윤 봉길의 의거에 대 해서도 조중인 민들은 다같이 격찬하 였다. 흥 구공원 사건이 있 
은 후 중국사 회계의 명 사들이 연이어 이 사건의 조직 자이더 배후조 종자인 김구에 

게 면회를 청하 였다. 일본의 침릭 = 에 투항 주의로 대 처하고 있던 중국 국민당 반등정 

행: 우통리 들까지 sz ^^^^^^gf^^^^^^ H 혜재 

선! s 에 대 한경제 협력을 약속하 였다. ： "^^^^M 

이 봉창과 윤 봉길은 다같이 김구의 부 하들이 었으더 김구가 주관한 한인 애국 e 의 

성 원들이 9i 다. 한인 애 국단의 기 본적인 항일투 쟁방법 ^테러 였다. ― ^ 

^^창 , ^^ggii 확이어 대련에 i^^^^^^gH 국단 § 들이 넓 

관 암 살미수 혐의로 체 포되는 사건이 발생하 였다. 그들은 국제연 맹ᄆ릿 든조사 E 
e 이 봉천으 로부터 대련에 도착할 때 일본 군정요 원들이 역으로 나오는 기회를 
서 관 동군사 령관과 만철 총재， 신임 와사 부장을 암살 하려고 하 였다. 김구는 부하들 



도꾜 로출발 하기전 

맹세를 다지는 
이봉^ 열>나 



을 파 견하여 조선총 독까지 처 Q 하려고 하 였다. 

이등 박문을 격살한 안 중근이 민족적 영 옹으로 찬 양되고 이 봉창， 윤 봉길의 의거 
로 국내는 물론 미주， 연 해주， 만주 등지에 산재한 온 교포 사회가 법석끊 고있던 시 
대적 분 위기를 티" 고 테러 주의는 적 개심에 불티 "는 조선의 많은 청 년들을 현 흑시켰 
다. 이런 시기에 무장소 조론과 같은 주장이 대 두하여 반일 인민유 격대의 활 등방향 
을 결 정하는 논의 에까지 상정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 니다. 무장소 조논의 제 
창 자들은 조선과 일본， 중국각 지에서 윤 봉길의 거사와 같은 의거가 연속 적으로 일 

^= 어나게 되면 일제 통치의 아성이 흔들^ 게 될 것 이라고 역설하 였다. ■ 

다른 하나의 부류는 전 면적인 무장공 격에로 당장 뇜 어가야 한다는 
장이 었다. 김 일릉과 같은 사 람들이 무장소 조론에 흥미를 느끼고 
있 었다면 박훈， 김철 (김 철회) 과 같은 사 람들은 즉 시적인 무 장대결 
론에 미련을 갖고 있 었다. 대도 시에서 수 천수만 명의 정 규군과 폭 
등 군중이 와와 소 e ᅵ를 지르더 밀려 다니는 광 경만을 보아온 박훈 
이 무장소 조론을 시답 지않게 대하 면서전 면적인 무장 공격을 즉시 
에 개 시해야 한다고 고 집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 

ᅳ었지 만남의 집에서 131 ᅵ 릴사위 로있던 김철이 그고분 고분한 성미에 
어울 근 ᅵ지 않게 처 음부터 판을 크게 벌려야 한다고 열변을 토할 때에 

는 참으로 희한 하다든 생각이 L— ᅳ —- 

^ ᅳᅳ 전면적 무장공 격에로 이행 해 0! 한다고 주장하 ^하 람들도 다 as 한 

_ 논거는 가지고 있 었다. 일본은 9.18 사 변으로 만주 강점의 목적을 손쉽게 달 
성 하려고 상해를 비룻한 관내의 여러 요충 지들을 점 S 하였 다， 동 3 성에는 《만주 
국》 이라는 괴뢰 국가가 새로 태어나 깃발을 걸 었다， 다음 목표는 어디 인가? 중국본 
토와 쏘련 이다. 지금 일본 군대가 정세의 추이를 관망 하면서 공격 속도를 늦추고 있 
지만 무슨 트집을 또 하나 잡아서 중국을 들 이치고 쏘련을 공격하 ^라는 것은 명약 
관화한 일 이다， 때문에 현재 조직된 무장부 대들로 전 면적인 군사 작전을 개 시하는 




것은 전쟁의 수 a 창에 깊이 끝려들 어가고 있는 일제의 뒤 통수를 후려 같기는 것으 
로 될 것 이다， 우^ 유 격대가 적극적 공격 자세를 취하는 것은 역사가 부르는 명령이 

다， 이것이 그들의 논거 였다. ᅳ^^ ^^플 ^^^P ' ° 




^김 일릉은 이 급 진적인 주장에 대하여 <이 불깃을 보고 발을 펴라》 는 속 담으로 
간 e 히 무 시해버 렸다. 사실 그것은 반일 인민유 격대의 준비 정도를 전혀 고 려하지 

않은 무 모하고 주관 3 인견 J fl 였다 , t 

물론 우^ 가 카 륜에서 제기한 무 장투쟁 노션은 일 제와의 전면적 무장 대결을 에견 
한 것이 었다. 항 일무장 투쟁의 기본 양상이 조직 적이고 전 면적인 무장 대결로 되^ 라 



는 것은 의심할 바 없 었다. 그^ 나 첫 걸음은 뗀테 불과한 유 격대가 아무런 자체준 

비도 없이 처 음부터 그런 길_을 걷 는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 ^LT, ； 
이외에 다른 부류의 견해가 또 하나 있 었다. 그것은 적을 알고 자기도 알면 백전 

백승 이요， 적도 자기도 다 모르면 백 전백패 한다는 이치를 내대는 신 중론이 었다. 
신 중논의 제창 자들은 말하 였다. 우^ 의 적은 강적 이다， 우 근ᅵ 는 어떠 한가， 수에 

있 어서나 절이 있 어서나 갓태어 난어린 싹에 지나지 않 는다， 물론 우 5ᅵ 가 앞으로 

막강 해지^ 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지만 지금은 은댈히 활등 하면서 양적 으로나 질 
적으 로힘을 꾸준히 키워야 한다. 우 5 ᅵ의 투쟁이 장기성 을띠는 만큼끈 기있게 역량 
을 축적 했다가 적이 약 해지는 기회를 노려 일격에 처서 꺼꾸려 뜨려야 한다 고.^ 
§ 이 견해는 매우 미온 적이고 시간을 가늠할 수 없는 막연한 것 이라^ 비난을 받았 

rr » 

s 우^ 는이런 논의 를소사 하에서 처음 한것이 아니 었다^ ^에서 



대오 안에서 중요한 노선상 문제를 놓고 이처럼 각이한 목소 e ᅵ가 울 려나온 것은 
반일 인민유 격대의 청소한 면모를 보 여주는 하나의 좋은 실 례라고 할 수 있다. 우^ 
부대는 직업과 지식 정호^ § 지역과 출신 조직이 각이한 사 람들로 구 성되어 있었^ 
다. ^동 아일 보》， 《조션 일보》 와 같은 출판 물들과 중학 강의록 ^ 

같은 것을 정기 적으로 받아 보면서 꾸준히 눈을 틔워온 청년들 이£ 
9J 는 가하면 장 광자의 《소 년방 랑자》 나 최 서해의 《탈 출기》 와 " 
같은 소설작 품들을 91 고 사회 개조의 푸른 꿈을 키워 오다가 유격 — r: 
대에 입대한 청 년들도 있 었으더 학 교물은 조금도 먹 어보지 못했 

지만 적위 소년선 봉대와 a 은 혁명 조직들 해 등안 정^ 
치적 수련을 쌓아 오다가 총을 한 자루씩 얻어 가지고 무장대 
들어온 청 년들도 있 었다. 그^ 므로 사물 현상을 이해하 는테서 자 

： ^히 수준상 * 하가 생기기 마련이 었다. " 
p# 실 태는우 e ᅵ로하 여 금부대 내에서 사상의 유일성 ，행 등의， 

일 치성， 관습의 통 일성을 보 장하기 위한 조 직정치 사업에 특별한 | 
관심을 돌러지 않을 수 없게 하 였다. 우라 는무햇 보다도 그 ^ -1 
정 으로유 격대의 전술적 원칙과 중요한 노선상 문제에 대한 이 
에서 일치 청을보 위한 태 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과이 공정을 거치지 ^택 
는 갓 태어난 반일 인민유 격대가 첫 걸음에 서부터 조난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 

" 나는 차광 수와 함께 마을을 돌 0}1랴 니더 우 근ᅵ 의 전슬적 의도를 잘 이 해하지 못하 g 

1 《무 장소조 론은안 중근의 전 철을 1 Iffl 다 는사상 이다. 테^ 로써 일제 룰굴복 시키: 
겠다는 것은 망상 이다. 이등 박문은 죽 었지만 일본 의 퉁^ 는 그대로 살아서 오히례 
< 만주국 >의 조 작까지 보고 지금은 중국 본토 에까지 촉수를 e 치고 있지 않 은가. 
^§41^ 라서 반일인 민유격 소조 활동을 할때도 있 겠지만 소조가 기본적 

^^a»Wot^% 안된다 전면적 무장공 격으로 즉시에 이행 하자는 주 정^^ 

비 현실적 이다. 100 명 남짓한 부대를 가지고 수십수 백만을 히ᅵ아 ^는 일본의 대군과 

정 면으로 맞불어 싸우 겠다는 것은 언어도 ^ 이다. 100 명의 돌격 전으로 수십 만 대 

군을 누를 수 있다고 생각 한다면 그것이 야말로 일마나 경솔한 판 단이겠 는가. 등무 
들， 제발 적을 과소평 가하지 말자. 그^ 면 어떻게 해야 하겠 는가. 당 분간은 중대를 

기본 단위로 하여 유 격전을 벌 이자. 소조 3 위로 활등 해가지 고서는 큰일을 치르지 
못 한다. 앞으로 부대가 커지 면더큰 ^ 위로 활동할 수도 있 겠지만 지금은 중대 ^ 위 
로 움직이 는것이 가장 이상적 이다. 처 음부터 대부대 를모을 형편이 못된다 는것이 
야 동 무들도 잘 알고 있지 않 은가. 항일 전쟁은 몇 번의 전투로 끝나는 ^ 기전이 될 
수 없다. 그^ 므로 적은 역 량으로 시작을 땐 다음 전쟁 과정에 무력을 끊 임없이 축적 
하고 확대 하였다 가때가 되면 전 인민적 무장 봉기와 배합된 결전 으로써 최후승 ^를 
팥 성해야 한다. 우 ^는 경편한 무장을 갖추고 영 활하게 기등 하면서 집중된 적을 분 
산 시키고 분산된 적은 각개격 파하더 큰 적은 피하고 작은 적은 먹어 치우는 방법으 
로 시 종일관 대방에 대한 전릭 = 전술적 우세를 보 장하더 부 3 한 소모 전으로 일제를 
타승 하여야 한다. 이것이 바로 유격 전이더 여기에 바로 유 격전의 묘미가 있다. 싸움 
은 하지 않고 역량만 살 금살금 축적 하면서 때를 기다 렸다가 일격에 적을 때 려부시 




' d ― 자고 주 장하는 신 중론자 동 무들, 투쟁과 희생이 ®0] 그 리고 유혈이 없이 때가 처절 

로 온다고 생각하 는가. 그 누구도 우^ 에게 독립할 기회를 선 사하지 않 는다는 것을 
티그 a 심해야 한다. 그턴 기회는 우 러가 투쟁 으로써 스스로 쟁 취해야 한 다.》 나는 이런 

말로써 대원 들에게 우쾨의 의도를 낢 득시키 었다 」 t2^z 
ᅩ ᅩ 물론 모든 대 원들이 즉 석에서 내 말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 었다. 개 중에는 자기 

주장을 철 회하지 않고 완 강하게 고집하 는-청 년들도 있 었다. ― -ᅳ ᅳ 그ᅳ 
: —―. ᅳ ᅵ : ^ 는 실천투 쟁만이 십인십 책으토 벌 어지는 우^ 의 논쟁에 아퀴를 짓고 진^ 가 

어 느쪽에 있 는가를 판정할 것 이라고 생 각하면 격대의 활동 방향을 결 정하기 위 

- ^ 연 구에 시： 간을 아 g 없이 ᅩ바 a 었 다, -'^ ^ 

^ 항 일전쟁 의 길에 나션 우리 부대 앞에는 그당시 아 래와 같은 과 업들이 제기 an 
^ ^^했 었다. 첫 패로, 반일인 민유격 대룰실 s 투쟁 속에 련 시켜야 하^ 다, s 째로， 부 
대를 질 량적으 로긁축 ti 확 대 as 해야 하였다 로， 혁 t 큼^^ !i 할 대중적 
a ᅵ 반을 튼튼히 축 성하고 유 격대의 주위 에 z^aiaSsTsWlL 군 어 
^ᅳ：… ： 하였다 . 그— ^ \ ᅵ— ―— ᅵ … ^ ==^_^ 

c zj , ᅳ 우 3 는 이상의 과업을 해 결하기 위한 만원정 n^^m 

― "-^ 한해 등안의 주되는 전략 으로/ #^S^.= 교— ： — ^ 트 ᅳ - _ .= 

― - 우^ 가 안 도에서 조직 ©- 무장부 대은^ 른 현 oni^ia 조직한 ^Sas 과는 
: ： - 다튼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 었다. 다른 현 ：의 유 삐 2놘#&， 의 유^ 

의 출 신들로 조직되 었다면 안도 유격대 는동표 남만 4 = it 러 현에서 선발된 전워분 
_ 자들과 국 내에서 들어온 션각 자들로 구 성되어 있 었다. 다른 지방의 유 격대가 자기 
수 지방에 정 착하여 활등한 것을원 칙으로 삼 았다면 우^ 부대는 판도를 한 두 고장에 

" ᅳ ？ ^1 71^1 S 고ᅳ^ ^ᅵ^ 와 압 록강， ^©3- 연 Q 의 전반적 지 역에서 활동하 ^ 

^ 것 을원칙 으로삼 았다. 

^^^J 안도는 지 헉적^ 로 볼 때 유 격전에 매우 유리 한 고장 ol9i:a^Sa]^ agWjff 

- 있을 수 없 51 다. ^ 금 껍질을 H 체 ji^^5r 유 격대는 광활한 대지에 
_ 나가 비 바람을 맞 으면서 줄기와 가지룰 자 래우고 인민 들속에 뿌^ 를 내려야 하였 

' ~ 다. 성 급하게 투쟁일 면에만 치 우치는 것도 경 계해야 할 일이지 만^^ 보 존만을 생 
^ 하 면서 한자^ 에 앉아 어 물어물 시간을 보내는 것_^#§1 수 히 다^^ 

= ^PJ7\ 반일 인민유 격대의 첫 출발을 원 정으로 선 1] 한 하나의 중요한 이유도 바 

나 만 원정의 ^ᅵ는 당 gaa^^^ 강 연안에 서 활 등에서 독립 군부대 들과의 연 

n ―" ： 계 는 것이 의 통화 에는 양세봉 사켱이 지 휘하는 독립군 부대가 

^ 주둔 a 고 있 ^En] 그 ¥홧 공 § 전 # _맺 으려고 하였 ᅵ = 

^==^ 양 세봉의 관 활하에 있는 독^^ #이 수백 명이나 되 었다. 그 부대룰 조 선혁명 

: Jh^ ^ 에서 반일언 민옾격 창 건되던 당시는 임^ g 혀^ 취오의 자 위군과 합작 
하여 일 본군과 만주 국군을 성과 적으로 티" 승하고 있던 시기 였다. 그 전과 보도가 소 

--^ ^ ^^ mm Tjm^Wr 우리를 기 쁘^^ ^^^^^^^^^^^^^ 

이 양 세봉이 반 표1 m^M mn^^^^^^^^ mmmm^ s 
"：：^ —+ 의 자들과 mymw^y} ^^gj^^^agH^g^i^^ 

^^^^^j 공등전 선 을 맺 asS 반 a 이 라는^ ^^1^^ 고 SS^ ggSS 들 
귀, 리 o^j^r^ff^^^^ 인가고 하면서 독 립군부 대와의 통일 전선을 어 

1 " %?'ᅵ | 하나 성사 시켜야 한다고 말하 였다. ^.현 ===^^^^= 
그 d 1 ii S^m] 봉과의 합작 야 할 여 ^^^ii 우^^ 버 지 

^ ^^친 교 관계를 맺어온 사람 으로서 나를 몹시 사 랑해주 Si 다는— ᄈ 날의 정의 맥 S 



남 만으로 



계를 중시 한데도 있 었다. 김 시우와 양 세봉이 화 전에서 우 ^ 아 버지와 의 형제를 맺 - 
ᄑ사 진까지 쩍 었다는 말을 나는 벌써 어린 시절에 들 었다. 양사 w^^^l^^^ 

피 oi 의 친 분 dip ᅵ만 a 만 #§ 지 않았 다. 그런 관계가 아 가 나를 inn 화성 ^ 
P 의숙에 보내^ 1#1산# 혀주지 않 ^ 을 것이더 길림에 ^날 때ᄆ한 g 문 g 화르 
pa 에 찾아와 내 손에 돈도 쥐 확 주지 않았을 것 이다. 학비난 때문에 남들이 사먹는 _ 

^ksif 에 넣 어보지 못하: ifl 전^^ 가 ^ 그시 절에 그가 준 돈을 _^나 요 ᅭ 

ᄑ 하게 썼는지 ^^rJ-^-^ ^^^^^ 
： 왕청문 사건이 있은 후 국민부 일반에 대한 환별로 하여 양세봉 
과의 관계도 자연히 소원해 졌지만 나는 그에 대한 고마운 정을마 

음 속에서 조금도 지우지 않고 있 었다. 유 격대룰 창건해 놓고도 a 
출로를 찾지 못해 안 타깝게 모 대길때 양 세봉을 찾 아가야 한다는 
생각이 맨 처 름으로 떠오른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 었다. 통일 

전선도 통 일전선 이지만 여러 해 등안의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는 

r 그 에게서 필요한 조언도 듣고 고무도 받고 싶은 욕망이 그만 못지 

§ 총^ i ®a 도 보지 못하고 출정의 기쁨에 들떠 있던 우^ 들 

에 비하면 양 세봉사 s 은 백 전로장 이라고 할 수 있 었다. 우 e ᅵ가 민 

족주 의자들 앞에서 독 립군의 방 식대로 싸우지 않 겠다는 결의를 
r^3i 차례 표명 히― 였지만 그것은 인민의 힘에 의 거하지 않는 나쁜 _ _ = 

전철을 밟지 않 겠다는 것이지 그들의 군사경 험이나 기술 까지도 ᅳ ᅵ ■ 0I€ H 

^시 해 버리 겠다는 의미가 QlU^r^= = 
t - 왕청 문에서 국 민부에 의한 백색테 ^룰 체험할 때 다시는 독립군 ^들과 거래를 " = 

| |ᄑ 않^ 고피눈 물을머 금고결 심하였 지만민 족해방 의^^ 업 이라는 경륜을 그ᅳᅳ프 " E 
I ^에 두죠 우리^ 과거의 혀불을 들추지 않기^ 하 였다. 과펴^ ^ 하게 되면 합작 = 

%u ᅵ^^ 시' : 없 었 u ^ M|| ^ 

g 남만에 는양세 봉부대 외에도 이흥#^) ᅵ동광 과같은 조선공 산주의 자들이 지도하 ― ^ 

는 항일 무장부 대들이 했 었다. 이 흥광이 1932 년 5 월에 조직한 유 격대를 반 석공농 ― ᄁ— —듣 
「의 용군 이라고 하 였다. 0] 투대^ ^국공 농흥군 제 32 군 남 만유격 대로， 등북인 ^ j 

ᄑ 혁명 군 제 1 군 으로 개 편^ on^r~ ᅳ r- - 

i^^s^ ^명한 인물로 된 ^ 은 그가 뛰어난 지릭 = 과 영 군슬을 가지고 부대를 능 ' 1 

숙하게 xT?i€l 도 a 지 관등군 신문， 만주국 신문과 같운 적의 출판 물들이 n.Mf^ ： 들 E 
「 cti ai'ji^tfii rn f v Miyirir^rr mun» ^= 
I „ ^ᅵ ᅮ흥. 광이 《여 장군》 으로 불 g 워 지 게 된데 는 만 사람의 웃음을 자 아내; 희 ^ 
| ―즉적 인 사 연^^ ^^전 투를 끝내: ^^^^^)} 온 후 ᅳ- ᅳ z^r ' 1 
^의ᅳ 휘하에 Stt 던 한 여성 유격대 €을 시켜 s 로 « 을 심 문하게 하였다 jofif 원은 심 ^^^^^J 

문에 앞서 《나는 이흥 광이다 > 하고 자신을 소개한 다음 포로 들에게 경찰의 병력 = 
U 배치와 《 토벌 > 계획을 전술할 것을 '.SB^F 5 정 j^ ^^^^^^^^^^ 통 

r ^ 포 로들이 돌 아가서 《이 흥광은 20 살쯤 난 미인이 더라》 는 소¥&^ 뜨려놓 

p ᅳ^ ᅵ렇게 되어 일본군 인들속 에서는 이 흥광이 《여 장군》 이라는 말 |F 떠돌기 - = 
\ 시작 하였 다. 이 흥광이 무장 투쟁을 통하여 군사가 로서의 기 지 와 담력 # 남김 없 ou, b a£ g 
| ᅵ발휘 한_ 사람 이라면 이 등광은 당 건설과 대중을 의식 화하고 조직화 하는！ I 서 특출한 ^^^^^^ 

I 솜씨를 보여준 유능한 정치 일군이 었다. 그의 이름은 벌써 1920 년대 후# 기부터 등 

| 1 나에게 이 동광에 대한 이 야기룰 해 준 사람은 김준， 서철， 송 무션이 었다. 이등광 ^^== 
은 용 정에서 등흥중 학교를 다닐 때부 터벌써 학생 운등의 지 도자로 두각을 나티 "내 -— , 




제 6 장 시련의 해 




기 시작하 였다. 용 정에서 이 동광이 제 1 차 간도공 산당사 건으로 체포되 었다가 감옥 
에서 탈출하 였다는 소식이 길 § 에까지 날아 M 다. J ： ： / 
^ 나는 1930 년대 하일 빈에서 서철 등무를 만난 일이 있는테 그가 지 나가는 말로 일 
5 이 등광이 나를 알고 있 더라는 이 야기를 하 였다. 안창호 선생이 길팀에 와서 강연 
때 나를 본 적이 있다고 하 더라는 것이 었다. 그래서 나는 서 철에게 이 등광을 
만나면 우 근ᅵ 의 투쟁 전락을 전 하라는 것과 언제 인가는 서로 만나 인사도 나누고 같 
은 전 호에서 손잡고 싸우게 될 것이 라는 나의 말도 전 하도록 하 였 뻬 ᅩ _ = 

> —'― 는 이등광 이^: e 특위 서기， 등남 만성위 조직 부장을 역임 

^g&pai4kfeag^«! 첫 a 준 비하던 당시는 반석 현에서 구위서 
혜. M ■^ttlHtl.ahrh 

등만과 마찬 가지고 남 만지방 에서도 조선공 산주의 자들은 항일 
무장역 ^ 의 골간을 이루고 했 ^^ 

우 e ᅵ는 남만에 나가면 그 들과도 연계를 가 지려고 하 였다. 유년 
기에 있는 부 대들이 서로 만나 경험도 나누고 투쟁 대책을 공동으 
로 모 색하는 것은 반일 인민유 격대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유익한 
일 이라고 나는 간주하 였다. 실지로 우 ^ 는 항 일무장 투쟁의 전 행 
정에서 남만 지방의 유격부 대들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활 등하였 
다. 그런 과정에 나는 이 흥광， 이 동광， 양 정우와 똁래야 똁 수없는 

인연을 맺 었다. ᅳ " ― — m 

| 유하， 흥경， 반석을 비룻 «^ 만일대 늘목^ 의 조직이 들 

어가 있 었다. 우 근ᅵ 는 중부 만주일 대에서 활동할 때 이 지 역들에 공청과 반제 청년등 
s 의 우수한 일 군들을 많이 파 견하여 조직 공장을 시키 었다. 최 창걸과 김 원우도 거 

기에 보 냈다. 그런데 그들의 노력에 의하여 태어난 조 직들이 9. 18 사변 후 흑 심하게 



우 e ᅵ가 남만에 나가면 이런 조 직들을 복 구하고 위축된 혁명가 : 
어 넣어주 는테서 유 근ᅵ 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 었다. ^ 



-에게 



r 드 



어떤 역사 가들은 반일 인민유 격대가 창건된 다음 우^ 의 모 
이 아무런 장애와 곡절이 없이 일사천 ^로 순 조릅게 진행된 것처럼 

서 슬하고 있는테 혁 명이란 ：^！^촌 한 것 이 아니 다. 
= 방금 창건된 유격 ^^을 남 H 원 S 으로^ §31 그 것^-칠 
천에 옮 기기까 지에는 실로 많은 심^ 적 고충과 곡절을 겪지 않으 

^ ^ 했 n = 

' 우^ 는 1932 년 5 월에 구당 본부가 자 5 ᅵ잡고 있는 김 정릉의 집에 
서 등만의 각 현 들에서 활 동하는 당과 공청의 지도핵 심들이 참가하 

, . b 회의 를열; E 남만원 정문제 와ᄑ지 챵설 문제 » ^i^gggg 

tT=5i 가 제기한 남만원 정안은 회 의참가 자들의 일치한 지지 찬동을 받았 
다. 부대 안에서 두세 같래로 같라져 격렬한 논쟁을 벌이던 청 년들도 이 

원 ¥1 ^을ᅮ : ᅳᅳ - ― ― 




-연히 받 아들이 었다. 



§우 ^가 원정 준비에 열을 올^ 던 어느 날 부대 참모 장으로 임명된 차 광수가 문득 

심각한 일굴로 내&에 나타 Cn^i 였다. ^= r ^= 

^Sfl 장 등무， 원정을 같 바 핸—허 칠^^ 는 ^a^ia^? 
. 처엔 신 작로가 있어 적수 송대가 자꾸 지나 다니는 것도 재미 없구， 식량 사정두 매 

우 곤란한 형편 이오. 농가는 40 호 정 도밖에 안 되는테 100 명이 뇜는 식솔이 모여서 
먹 어대니 소 사하가 아무 근ᅵ 인 심후한 등 네라고 한들 어떻게 견디어 내 겠소. > 봄부 
터 기근이 들어 춘황 폭등을 일으 켰던실 정이기 때문에 식량 사정에 대한 하 소연은 



186 I 세기와 더불어 



그의 설명이 상으로 나룰 충분히 설득 시키었 다. ᅵ. v ᅳ ？ 
ᅭ 그^ 나 적수 송대의 내왕이 잦기 때문에 빨근ᅵ 소 사하를 떠나야 한다는 문 제설정 

uiu ni n> 」 ；ᅵ giiyjLl ^= 
^ 나는 안 도땅에 서 쥐 도새도 모르게 사라져 버 근1 자는 차 광수의 제 의를 듣고이 S 

j 게 말 했다. ^^^^^^^^^^^^^I^^y^^l 
《참 모장 동무， 기왕 우 ^가 총을 들고 일어난 이상 한 번 싸 워보는 것이 어떻 

^ ^ nun = 
《그 S 소， 부대를 무 었으니 이제는 싸움을 시작해 야지. 적이 코 앞에서 왔 다갔다 
하는테 팔짱을 지르고 구경만 하고 있을 덧이야 없지 않소. 떠날 때는 떠나 더라도 
안도 땅에서 한번 총소^ 를 내 봅 시다. 전투가 없이야 대 원들을 e 련시 킨다고 말할 
수 없지. 잘만 하면 원정에 필요한 물 자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소. > 차 광수는 그 
제의에 쾌히 동의하 였다. 그날로 그는 박훈을 데 ^ 고 신 작로에 나가 지형 정찰을 해 
왔다. 매 복전에 적당한 장소를 물 색하기 위한 정찰이 었다. 그들은 소영자 령에서 길 



소영자 g 전투 약도 11^51 




^9 ■ V 지 



IIIIIIIIIII 



1 = 11 



u ^ 을 지키고 있다가 지 나가는 수 송대를 aoi«x ᅡ는 안을 제기하 였다. 그들은 ii 놓 
^；-： 은안 은나의 구상과 일치하 였다. 나는 유 격대의 전 투형식 중에서 가장적 합하고 a 

^^^： 편 적인형 식을매 복전이 라고간 주하고 있 었다. ^ᄅ^ ^ZI^^ 
소영 자령은 안 도에서 명 월구로 뇜 어가는 중간 지점에 있 었다. 대전 자에서 대사하 

^|fcfflMfflB aoi^ 소사하 에서는 직산 zm] 로 약 405 ᅵ 남 5 하 였다. 산제 가 험하 

ᅵ ―—" - 골짜기 a 따라 우^^ ao! s*m*u 있 어매복 전투룰 하 기에는 아 

" 단하 고장이 었다. 적들은 아 도로를 이 용하여 안도 지구에 투입된 병 력들에 필 

fflB - 삶 4»^!^& Muaaiaa ᅣ h , = 
- ᅳ 때마 S 무:? 1 와 후방 물자를 실은 위 만군의 마차수 송대가 명월 구에서 안도 방향으 
ᅳ 로 떠 났다는 지방 조직의 통보가 우 리에게 전 팥되었 다. 나는 남만에 가기로 
^ ^^어 있는대 원들을 데리고 신속한 야간 행군으 로소영 자령에 도착한 파음 그들을 길 
- 목 양쪽에 매 형 

야간에 매 복전을 하^ 것은 원래합 리적인 전법이 라고^ a 수 없; 3：1?|0》를 잘 

ᄊ구 별할 수 없는 야 Zl 에는 매복전 보다도 습 ^S^iffe: 것이 더 능 률적이 었다. 항일 

― 전쟁의 전 기간을 걸처 우 ^가 밤중에 매^ 췌는 — Si®H§„ 

― H : — 수 ― ； ；；.：._： „ - - ' , 

ᅳ 초 행길에 방금 오른 우리 로4는：2#팩:5§1회« 타산할 수 없 었다. 다행 as^a 
— ᅵ - - 름달이 환히 밝아서 아 군끼리 goi^^a^&a#ii& igg^aii^ 
ᅳ: ： 수 송대는 밤이 깊어같 무 렵에야 소영자 s 쒜 나티" 났다. loo 미터 전^ B 복한 

_ 제 1S 의 대 원들이 적이 출현했 다는신 호를보 냈다. 적의 수송대 는모두 12 대의 말 

'"ᅮ 파 ^ 로편 성되어 있 었다ᅮ 

" 나 는 기 침 S3 박등^ ^낄 수 했 ogg^fg 시 긴장 분 g 었다. 처음으 
^gfe 일이란 무엇이 나% ^^파 불안과 위구를 자아 낸다는 것을 나는 그때 절 

실히 fle 하혔다 . w^fl i 드 ii 보니 그도 어지^ 히 긴 aa^a^^ s 
- 싸 학교를 졸 업하고 초연^ ^} 지 본： in 이^ 다튼 대 원듈의 경우는 능히 

^ "진 작할 우 urj ^irm. 「 ^ ^ . = 

^ '4 번패 매 복조는 마치 행렬을 그대로 통과시 켰다. 그 행렬이 두ᅭ ^매^ 앞으 
한절반 들 어섰을 때 나는 바 위우에 을라 서면서 권^ "하^ 7 골^ 가 깨 

„ 져 나 같듯이 총소리 가 읗^ 고 # 찰이 ga 다. ^=?^ =: ^ ^= 
ᅳ ' 우^ 는 팔에 s 수건을 감아서 적아룰 쉽게 구별하 였지만 급습을 당한 수 송대원 

^= ᅮ 들 적아룰 가려^ |1 못하고 눈먼 총질 #하 였다. 10 여명의 호송 병들이 마차에 의 

I r - 쪄 aai g ^^a^g jf 였다. 시 간을더 끌면 정황이 우^ 에게 불 리해질 수있었 

^==^ 우^ 는 10 분쯤 사격을 계속 ^ᄎ돌 격에로 이 행하여 전투룰 e 숨에 결 속지었 

■I ᅵ riffe 10 여명의 사 상자를 내고 투항하 였다. ^된 인 원수도 사상 자만큼 되었 

^^^S 부가 위만군 병사들 ，는데 그 중 하나가 일¥§?^9 ᅵ 었다. —― 
ᅵ훼 ' 투항한 적들앞 짤막한 반일 연설을 하 였다. 、「 

그날 w^ei 는— 마차 oiip^^^^^^^^^ 으 로돌아 왔다. 보총 

—^17^^- 권총 1 정， 그밖에 lOGgjl^ggj^g^^g^-^^^gSg^a 

^ ^ 방 12 시가 넘어 후^^ 피워놓 ：호파1^^^^£53^§든 ^EfflS 

g €"swm^^m^ ^ 'w^^m^mm. ^^^^^ ᅵ.. ： 

u 는 수제 비국을 먹으 면서도 후 둑후둑 뛰는 의： 가라 ^ 수 없 었다. 

~ 7s- 도 좋았 지만 기분상 sa^^ag^i^uu^^^^ 에 체^ 던 

m^jL 의 희열과 가슴이 터 져나같 것같던 흥분을 60^x3] 지난 ^^fl 도 1 생히' zi^ii 



남 만으로 



있다. 



3 경 밑으로 눈물을 줄줄 흩리더 우 
내손 을협석 를 어잡고 목펜 소 3 로 말 했다. 



여 다보고 있던 차 광수는 갑자기 



《이것 보오， 성주! 겪 어보니 별게 아니구 만.: 
이 것이첫 전투에 대한 참 모장의 소감이 었다. 




^나의 소감도 한 마디로 집약 fFW" 그 S 것이 싸움 이란게 별 게 o^y^, #op 
있고 담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이다. 적은 결코 우 ^ 가 지 금까지 생 각해온 
S J 럼 게—^ "한 존재 가 아니 다, 보^ 그^^ 우라 a# 손을 " 
들고 투 항하지 않았 는가， 그러니 신심을 가지고 더 큰 싸움을 준비 
하자， 우^ 는 이길수 있다， 우 ^ 는 승 ^ 할 수 있 다하는 것이 나의 
^이 jt ,F — ； ― 

" 《이런 때에 김 혁이만 있다면 일마나 좋 을까. 김 혁이만 있으면 
벌써 즉 흥시가 쏟아져 나오는 건테. 사람두 그렇게 빨^ 가 다니. 김 

혁이， 신 한이， 제우， 공 영이， 모두 어디에 가고 없 e 말 인가! > x\ 
광수는 넋두 근ᅵ 라도 하듯 혼자소 5ᅵ 로 이 S 게 중일거 5 ᅵ머 템: 으로 
흘^ 내 근ᅵ 는 눈물을 팎았 다. 그는 반일 인민유 격대의 초석을 팎다 
가 희생된 등 지들을 생각하 였다. 이날을 보지 못하고 돌아간 전우 
들의 일굴이 삼삼히 떠올라 애달픈 심회룰 팥내일 수 없 었다. 그들 
이 모 두 살아 있다면 우 3 의 대오는 일마나 강 하겠는 ：^^^^ 
^수는 안 경 을벗^ 들고손 세를써 가더 우등불 앞에서 연설을 

E —「그 그 J . 

1ᅮ《 동 무들! 우 근ᅵ 는 첫 걸음을 데 었소. 우^ 는 첫 승 근ᅵ 를 쟁취하 였소. 
였 는가. 바로 여기에 앉아 있는 우 5ᅵ 들이요 .》그는 두 팔을 벌려 대원들 



、 




101 하 
한 아름으 



안아올 근ᅵ 는 시늉을 하 였다. 



& 들 었으더 그 총은 발사 되어야 하고 총이 발사되 었으면 승 근 ᅵ해야 하오. 안 

그 S 소? 오늘 저벽에 우^ 는 마차수 송대룰 하나 소멀하 였소. 이것은 하나의 작은 
사건에 지나지 않소. 그^ 나 이것은 우^ 위업의 시작 이오. 자 그마한 내물이 심산유 
곡을 떠나 망망 대해를 향해 첫 흐름을 시작했 도> 말 이오. > 나는 차 광수가 이 S 게흥 



= 그날밤 그는 참으로 흘륭한 연설을 하 였다. 내가 지금 기억을 더듬 어가더 적어내 
려가는 이 글의 기록 보다도 그의 연설은 휠씬 더 생 등하고 호 소적이 었다. 그 연설을 

여기에 ^ IlEi 로 재생 시키지 못하는 것이 유감스 럽다. ᅵ -., 

^《동 무들， 싸 우니까 얼마나 좋 은가. 총이 생기고 식량이 생기고 피복과 신발이 



생기고 나는 오늘 처벽에 위 대하고 심오한 변 증법을 배 웠소. 이제 우^ 는 노획한 총 
을 나누어 가집 시다. 그래서 그 총으로 또 새 적을 쏴눕힘 시다. 그러면 더 많은 총이 

생길 것이고 식량이 생길 것 이오. 기 관총과 대포도 생길 것 이오. 노획한 양 식으로 
미대를 채 g 시다. 그것을 먹 으면서 기 운차게 행 군해갑 시다. 일제가 완전히 소펄되 
는 그 날까지 우^ 는 오 늘처럼 무기와 식량을 그들 에게서 받아냄 시다. 이것이 우 el 
의 생존방 식이고 투쟁 방식이 아니겠 소.》 그가 연설을 끝내자 나는 맨 선 참으로 박 

as 었다. 온 장내가 열럴한 박수같 채로써 그의 연설에 대답하 ^^^^^ 
^^ 구 인가 일 어나서 노래를 불 렀다. 조퍽화 a 편지, 확훈이 었^지 기억이 

ᅵ만 아주 감흥이 뇜치는 노래 였다. - ᅳ - 

&s 는 이 * 게 신심에 넘^ fei:^Sai 내 짚 었다. 



차굉 



랑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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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마지막 모습 



； 우^ 부대가 원정준 비를본 격적으 로다그 치고있 
던 어느날 철주 동생이 나를 만 나려고 소 사하에 찾 
: 아 왔다. 반일 인민유 격대가 소영자 령에서 일 본지도 
t 관이 인 솔하는 위 만군수 송대룰 들이 쳤다는 소문이 
안도 경내를 ^어 돈화와 연 길지방 에까지 파 다하게 

ᅮ 퍼져 어디 가나 그 전승 담으로 술 a 거릴 때 였다. 송 
^ 강， 대 전자， 류수 하자의 혁명 조직들 에서는 소영자 
； 영 전투의 진상을 알려고 소 사하에 일부로 사람을 

' 7 ^hbt 디 음에 혜 도그렇 iiss mnn^m 

ᅮ이 라고만 g 작 히^^ 히흣 fi ^ W Li ； - L : 
그런테 내 침 작과는 달 근1 철주는 소영자 령매복 
전에 대 해서는 한마디 도묻지 않 았다. 그처 입을꾹 
； 2 다물고 대 원들이 제식 훈련을 하는 모습을 구 경하거 
나 지휘부 옆 방에서 원 정대에 망라된 대 원들과 힘 
：~ 께 짚신 삼이로 하 루해룰 보내는 것이 었다. 지휘부 
. 가 제정한 원정 준비 품들의 항 목에는 짚신도 포합되 



- 나는 침작을 바꾸어 철주가 소 사하에 나타난 목적은 원 정대의 출발 준비를 거들 
어주 려는테 있을 것 이라는 제나름 대로의 판단을 하 였다. 처넉 시간이 다 되었을 때 
철주는 마을의 농 민조직 책 임자를 만 나보고 지 휘부로 돌 아오는 나를 기다 렸다가 
집으로 돌아가 겠다고 하 였다. 왔던 김에 저 벽이나 같이 나누고 가라고 하 였지만 그 

청도 사양 하면서 그냥 돌 아가겠 다고만 하 였다. 등생은 무슨 말을 할 듯말듯 하면서 
도 종시 그것을 입밖에 내지 않고 좀 유다른 표 정으로 나의 일굴을 불안 스럽게 살펴 

i^jj-u^auifflaii:''- ᅳ m ： ^ ^ J —ᅳ ^= 

그 나는 육감 적으로 동생이 원정 준비나 거들어 주자고 소 사하에 온것이 아 니라는 
것과 나를 찾아온 것을 보면 필경 무슨 사연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 였다. 나에게 터 
놓지 않으면 안될 사연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어 머니나 동생 자신의 신상에 생긴 어 

나는 지 휘부에 들^ 지 않고 마을어 귀까지 철주룰 바래다 주면서 동 생에게 단도직 

^ ^지매 g^— ᅵ ᅳ ᅳ^ J 

《흑시 토기점 골에서 무슨 일 이라도 생긴게 아니니 ：？》 r I ᅳ ^ Ll^ . 2^51 
■ 내가 토 기점골 이라고 한 것은 집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었다. 집 이라는 말 은어쩐 

x] 입에 ，1 기가 두려운 생각이 g^n ■ ᅳ ^ ■ S 
《 아니 호.^무 일 도 ； a 기지 ^ 11 . * L ' ？ 1 • A " L 

철주는 이 S 게 대 답하고 나서 억지로 미소를 지어보 였다. 연극을 잘하는 테다가 



해학이 풍부한 등생 이어서 내 눈을 속일 수 있는 웃 음쯤은 얼 마든지 지어냁 수 있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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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그^ 나 그때의 웃음은 서글픈 빛 을띠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쪽 귀 퉁이가 인 
X} 이그^ 져버 렸다. 동생은 내 일굴을 정 면으로 보지 않 으려고 애 쓰면서 나의 어깨 

《무슨 곡절이 9J 으면 9J 다구 실토룰 해야지 말을 안하구 그대루 가버^ 면 나는 
나대루 걱정이 될게 아니 나. 이 것처것 재지 말구 어서 말해 라.》 철주는 땅이 꺼지 
게 한숨을 쉬더니 마 지못해 입을 열 었다. ― 

《어 머니의 병 세가더 위독해 지신것 같 아요. 이를패 나밥한 숟가락 드시지 않았 
어요. > 등생의 그말은 뇌성벽 력처럼 내 고막을 두드 렸다. 나는어 머니가 음 식을전 
폐하 였다는 말에 정신이 아찔해 졌다. 어 머니가 지 금까지 중 병으로 시 름시름 앓아 
오 셨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 었 다, 

나는 처음에 그런 편지를 받고 어 머니가 흑시 수 토병에 걸린 것이 아닌 가고도 생 
각하 였다. 무송 지방의 주 민들가 운테는 토 질병에 걸린 사 람들이 많 았다. 이 병에 걸 
51 면 손이 까드 라들고 손가락 매둡이 굵 어지더 목병이 나서 노등 능력을 상 실당할 
뿐만 아니라 30 살을 뇜기지 못하고 생명을 91 는다고 하 였다. 아 버지가 세상을 떠난 
후 오등 S 이 무송에 와서 우 51 어머니 에게길 팀으로 이사 하라고 권고한 등기의 하 

나도 바로 이 수 토병의 피해를 당하지 않 Timxv ^ ^a^i^ j: ； 

어 머니는 안도에 오신 후부터 가슴 앓이로 고생하 였다. 그 당시는 가슴 S 이를 

《적》 이라고 하 였다. 가슴 속에서 큼직한 무엇이 치밀어 오르는 것 같다는 것이 어 
머니의 호소 였다. 지금에 와서 돌이 켜보면 위암이 아니었 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. 

의 사들은 《적》 이라고 은 내^ 었지만 치료 대책을 세우지 못하 였다. 어머니 

의 병에는 백약이 무효 였다. 그처 가슴이 치미면 침상에 놓거나 끼니를 건 느거나 미 

음을묽 게쒀서 몇슬뜨 는것이 유일한 치병방 법이^ . ^ ^ 치 ^ ^ 홍 
어 머니의 병을 고^ 드 리려고 그때 나의 등 무들이 여러 모로 애를 많이 썼다. 나의 

친 구로서 공청 사업을 하던 사 람들은 누구나 다 약을 보 내주곤 하 였다. 신문 지상에 
나는 광고를 보 고어머 니의병 에좋은 약 이라고 a 작되면 값을 따지지 않고 사서 소^ 
포로 부치 었다. 그런 소포는 길 팀서도 오고 심 양서도 오고 하일 빈이나 용 정같은 고 

안도 지구의 한 의들도 어 머니의 치료를 위 해서는 수고를 아끼지 않 았다. 대사하 

에 있는 한 의들은 돈도 받지 않고 a^CT Mh^j 체 l ― = 

나는 철주의 충혈된 눈빛과 침울한 일굴 표정을 보고 어 머니의 병세가 이제는 막 

다른 대목에 이르 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. 집에 쌀이 있 는가고 등 생에게 물으 

니 그것도 바닥 났다고 대 답하는 것이었 iF= s^.f" ： 시 ― 
나는 다음날 소 사하에 등 무들이 주는 돈으로 좁쌀 한말 (대두 한말) 을 사 가지고 

토기 점골로 향하 였다. 쌀 한 말이면 세 식구 (어 머니， 철주， 영주) 가 한 달동안 살 수 

대두에 쌀 한말은 15 키로그 램가량 되 었다. 죽도 변변히 먹지 못하는 그때의 우 ^ 
집 형 편에서 쌀 15 키로그 램이면 잔치도 치를 수 있는 대 ^ 한 양이 었다. I :^ZJ 
^^나 나에 계는그 한말의 무지 성차 보이지 않 았다. 맬빵이 어 깨룰아 

프게 파고들 었지만 나는 도무지 그 쌀 a 이 무 겁다는 느 g 을 받지 못하 였다. 어머니 
가 나에게 기울인 사랑에 비하면 오히려 솜 털같이 가 법다는 생각만 들 었다. ᅵ F J 

나는 전에 아버지 한테서 13 도 창의대 장으로 추대된 과정을 보면 아주 극 적이고 
교 훈적인 데가 9J 었다. 관동의 병 장들이 이 인영을 자기네 의병 부대의 지 도자로 추 
대 하려고 찾 아갔을 때 그는 임종 직전에 이튼 노부의 곁에서 병 시중을 들고 있 었다. ᅩ 
이 인영은 그때 의병은 다른 사람이 지휘할 수 있으나 부모는 한번 돌 아가면 다시 만 
나뵐 수 없다. 언제 돌아 가실지 모르는 노부를 두고 내가 어떻게 감히 집을 떠난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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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 인가， 나는 불 효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그 청을 사양하 였다. 그^ 다가 나 

5 훼되는 날에야 그들의 청을 받 아들였 

국의 의 병들은 앞을 다투어 이 인영의 휘하에 모여들 했는테 그 수는 무력 8, ！ 
000 명에 팥하 였다. 일마 후에는 혀위， 이 강년의 부 대까지 합 세하여 창 의군의 역량 
은 8，000 명으 로부터 1 만 명으로 불어 났다. 소 총으로 무장한 3,000 명의 구한 국군도 ！ 
이 fpgy^gffl^ ᅵ ― 1 

전국의 의병 장들은 이 인영을 13 도 창의대 장으로 추 대하고 그의 S 두 지휘에 따라 

서 # 로진격 하였다 들 어 가서: a zM- §^a^ 파하 5! ^ 호 조약을 » 

이 작전 계획에 따라 의병부 대들이 서울로 육 박하고 있을 때 부 친상을 당한 이인」 
영 은지휘 를다른 사 람에게 맡기고 흘연히 고 향으로 내 려가고 말 았다. 그의 귀향은 ：] 

선 발대로 나섰던 혀위의 패배와 합께 의병의 사기룰 처락 시키고 부대룰 와 해에로 | 

므 #5} 넣^ JB 참한 결괴 p 빚 어내게 — ― —― — : ^ ^ 

^ 나는 학생 운동을 할 때 길 팀에서 유길학 우회에 망라된 성 원들과 합 7게 부친상 을 ■ | 
당한 이 인영이 고향에 내려간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한 적이 있 었다. ；'_- 〜 i 

：' 그때 많은 등 무들이 이 인영을 쓸 개빠진 의병장 이라고 비난하 였다. 1 만 명을 통 ] 
솔하는 의 병대장 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서 울진공 이라는 대업을 앞두고 부 친상을 당 : 
했다고 집으로 돌아 갔으니 그게 무슨 사나 이이고 애국자 인가고 하면서 막 기염을 | 

v a i^i ― ^ — ― - ―— ^ ti '쇼， ■ -- - ^ : j I 

z2 하지만 모두가 이 인영을 비 판만한 것은 아니 었다. 개 중에는 그룰 두 둔하는 사람 ！ | 
들도 있 었다. 부 친상을 당한 사람이 집에 돌아가 상제의 구실을 하 는거야 응당한 일 | 

이고 자연스 ^운 일이 아 닌가고 하면서 그룰 효 자라고 추어올 5ᅵ 기까지 하 였다. ^： ! 
지금은 나 라에도 충 실하고 부모 에게도 효성을 다하는 사람을 효 자라고 하지만 
， 그때 당시는 부모 들에게 효도룰 다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 람들을 가^ 켜 효 자 ― ！ 
，신 i' 예 J 

r— Lte!rg§ 의 행등은 참얾 효 x} 의 표본이 gx ᅵ 못훨다 jig 박 。 Kirj ― " ^ 

^^나 ^오 F7} 정을 자ᅳ 람 ᅵ어야 ；참다 운 효 자라고 할 수 있다 ᅳ치 
만 ^ 중시 ^ 고기》 라의 ᄐ휸난^^ 시 한다 g: ^현 사람을 어찌 효자^ 고 부를 수큼 

있겠 는가. 이제는 우 el 도 효성에 대한 유교적 가 치관을 바로잡 을때가 되 었다. 이인 I 

，«이 긁기 책#들 mm ^k^w^Wn 나서 부친^ ai*^k)} ^i^feij 

붓고 분향 재배하 였다면 그의 이름은 후손 들앞에 더 빛을 냈을 것 이다》 이것은 봉 I 

건 도퍽과 유교적 효 성관이 골수 에까지 깊숙이 배겨 9J 던 사 람들의 닭은 사상에 대ᄄ | 

고 던진 폭탄과 같은 선언 이었 ^ p — ^ ^ ^ M ~ '^3 

：： 유길 학우회 성 원들은 두패로 같라처 성주의 말은 참고할 가치가 있 다느니 없다 

'^i 니 하 um^^F 탕 — ᅵ 1 ᅳ : — m * ' ^ 

지금 우^ 사 로청원 들이나 소 1 원 들에게 있어 서는 논쟁할 여지가 없는 ^ 순명 | 
백한 문제 이지만 그때 로서는 어느 것이 을 다거나 또 어느 것이 그 르다고 판정 하기ᅬ 
어려운 상당히 까 다로운 논쟁거 ^었던 것만은 사실 이다. 나라와 가정을 다같이 사 
랑하는 것이 진 짜배기 효성 이라는 것을 온 나라 인민이 한 사 람처럼 깨닫고 그것을 
신^ 으로 받아들 이기까 지에는 실로수 십년의 역사가 필요 하였고 피 눈물로 일룩진 | 

= 쌀 a 을 지 고 토기 점 S 의 집 으로 찾 0} 같 ^:Lfe 표# 스립 게: ofq] 영 fj a|-#i« ， ！ 



생각하 였다. 어패 서인지 그 창의 대장의 행실이 을은 것 같은 생각도 들 었다. 지난날 
쓸개빠 S 의병장 이라고 입을 모아 비 난했던 그 사람의 행 위에서 내가 약간의 정의 

나마 발 견하고 마 음속으 로나마 그를 동 정하고 그에게 약간의 이해를 표 시하게 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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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은 참으로 이상 한일이 었다. 



사람이 혁명을 한다고 가정을 망각 한다는 것은 힘든 헬 0! 더 그것은 또 $fe 
없는 일 이다. 혁명도 인간을 위한 것인테 혁명 가들이 어떻게 가정을 무 시하고 부모 

처자의 운명에 무심할 수 있겠 는가. 우^ 는 항상 가정의 행복과 나라의 운명을 하나 
의 맥 락에서 보아 왔다. 나라가 역경에 처하면 가정도 편안할 수 없으더 가정에 



이 지면 동시의 나라의 표정도 어두워 진다는 것이 우 근ᅵ 의 지론이 었다. 이런 신^ 을 
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 ^는 한 전사의 가족을 구 출하기 위해 적구에 한 개 연대의 

병력을 파 견하는 전 쟁사상 유려] 없는 조치도 서 M ^= 

쌍 ^I't^Ll ᅳ Ul^h^4.MAAMMj| 
자 들만이 지킬수 있는의 근ᅵ 이고 도퍽이 었다. 

나도 초기 에 는 이 도퍽 에 충실 하려 고 노력 하 
였다. 감 옥에서 나와 등만 땅으로 활동무 대를옮 
긴 다 음에는 돈화와 안도를 중 심으로 하여 여 
기저 기룰 왔 다갔다 하면서 집에 도종종 들^ 
어 머니의 병에 도움이 될 만한약 재도뻔 질나게 



해 드렸다 

그런테 그것이 그만 어머 니의노 여움을 사게 




어 머니가 



되 었다. 내 가 집 에 드 나드는 회 수가 잦아지 게 되자어 머니는 어느날 나룰 앉혀 놓고 x ^ mA |^2 

이렇게 타 이르는 거 ffiM-QlT^ ' ―」 A - -- ^= ' 



^《네 가 혁명을 하려거 든혁명 에 전 심하고 세 간살이 룰 하려 거 든 세 간살이 에전심 
하고 양 자간에 어느 하나를 택하 거라. 내 생각같 아서는 집 에철주 도있고 우 쿳ᅵ 들끼 
^1 벌 어먹을 수 있으니 너는 집근 심일랑 하지 말고 혁 명에만 전^ 하는 것이 좋겠 

다. > 나는 이런 말을 들은 다 음부터 집으로 다니는 회수를 줄 이었다 r ^ ᅳ ᅭ 
반일 인민유 격대룰 조직한 후에는 거의나 집에 드 나들지 않 았다. ᅳᅮ — 



나는 그것이 후회되 었다. 어 머니가 경계하 더라도 나 로서는 자식으 로서의 도 끗 ᅵ를 

다 했어야 했 을것이 아닌 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아 팠다. 가 정에도 충 실하고 

나 라에도 충실 한다는 것은 참 으^^ ^^^^^^^^^^^^^^^ 
^^ᅵ §골이 가 ^워#수#내 걸음은 어쩔 수없이 빨라졌 다. 그 대신 마음은 각일 



각으로 무거워 졌다. 중환에 계신 어 머니의 모습을 a 게될 생각을 하니 기분이 산란 



물옹 a 이에는 같대가 벌써 퍼그나 자라 바람에 흐느 적이고 있 었다. 같이 많아서 
이 고장을 같 발마을 이라고 했 었는테 아 래촌에 사는 김병일 네가몇 해 전부터 토기 
를 구워 팔면 서부터 이 한적한 심심 벽촌도 천지 개벽을 하여 토 기점골 이라는 이름 



나무를 가로질 러놓은 g5| 를건너 웃 마을로 을라 갔다. 낯익은 초가가 어 
느새 내 눈에 비처들 었다. 엉성한 싸 근ᅵ 바자도 한 쪽으로 기 울어지 고볏짚 이영도 제 
때에 같지를 않아 폐가와 같이 한산 해보이 는집， 그것이 바로 몇 해패 남정의 손이 

§ 아본 적이 없는 우^ 집이 었다. ^-」 ᅳ - "ᅳ ᅳ ᅵ ^ > ： m ^ = 



샵 짝문을 열고 뜨락에 들어설 듯말듯 하는테 방문이 급하게 벌떡열 ^ 었다. 
《어머 니!》 



나는 문 설주에 기 대앉아 웃고 계시는 어머니 앞으로 총총히 다 가서더 소 51^ 불 



렸다. 



-쎄 내 아 무래두 발 자국소 5 ᅵ가 귀에 익다 했 지.》 



^어 머니는 토 방위에 벗 어놓은 쌀 자루의 벨빵을 만지더 반 가와서 어쩔줄 몰 라하였 
다. 집 출입이 잦다고 꾸중을 하시면 어거나 했는테 다 행히도 그런 나 무람은 없 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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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머니와 나 사 이에는 일 마등안 문안이 야기가 오락 가락하 였다. 나는 이 야기를 
나누면 서도어 머니의 안 색이더 음 성이더 몸가 a 이더 를순 간순간 마다살 피면서 건 
강 상태를 가늠해 보려고 애 썼다. 외 형으로 보 아서는 지난 겨울과 별로 팥라진 것이 
없 었는데 기력은 흥꽥 줄어들 었다는 것이 알^ 었다. 팽 팽하던 가슴도 흘쭉 해지고 
목도 가늘해 지고귀 밑머^ 에는 S 오 5ᅵ 마처 눈에 뜨 일만치 섞여 있어 어쩌면 세월이 
이 s 게도 일쩍 우 근ᅵ 어 머니의 모습에 눈 물겨운 흔적을 냁 수 있을 까하는 서글픈 마 
음 ^ 금치 sggi 하였 I, j ！ 1 — ᅳ 호 — 

나는 그날밤 어 머니와 함께 자정이 넘을 때까지 이 야기룰 나누 었다. 일본 군대가 
어 테까지 들어왔 는가， 유 격대는 앞으로 어떻게 행등하 는가， 양 세봉선 생과는 어떻 
게 손을 잡 으려고 하 는가， 근거 지에서 해야할 일은 무엇 인가， 두 서없이 주 고받은 이 

어 머니는 화제룰 자꾸만 정치문 제로만 유도하 였다. 집안 살 팀이나 자신의 병세 
가 화제에 오르면 일른 매둡을 지어버 5 ᅵ고 다른 문제를 껴내어 내가 거기에 끌려가 
T | ^ ^게 아^ 「h = 

- 아 들에게 병을 숨 긴다는 것은 어머니 자신이 그만큼 중태에 빠처 있다는 것을 의 
미하는 것 이라고 나는 판 도> 하였 다. 어 머니의 앞날이 일 마남지 않 았다는 육 감적인 
판단은 나로 하여금 등골에 찬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 전율을 느끼게 하 였으더 남모 

ᅬ는 ^'신닌 ^7in &hu「h 

다음날 나는 아 침밥을 일쩍 해먹고 철주 등생과 합께 산으로 올라 갔다. 나무를 하 
려는 것이 었다. 집 들레를 돌 아보니 땔 나무도 한두 e 밖에 보이지 않 았다. 집에 들린 

기회에 나 무라도 몇 a 해놓고 가면 마음이 좀 가 버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 다.— ― 

― 욕심같 아서는 손을 댄 김에 몇 B 분의 화목을 해놓고 싶 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 
다. 산이 깊지 않 다보니 강대 도칠것 이없어 부득불 쉬 나무를 베지 않으면 안되었 

■ST ' ᅳ 7 j 그— ᅳ - I ~： ； 

± 《철 주야， 이런 것 말구 더 분한이 있는게 없겠 니?》 : t E . - = I ： . ： 
r ᅳ rp}bm 게 묻자 동생은 후명 as 이를 추 Q|§gM 대 g jfl「& |g — ^ - 
T 《아 무거나 한 g 해 가지고 내려가 지요. 어 머니가 알면 꾸중 하시겠 어요. > 겉보 
-j/foi 는 지갛았 벌찌 철 다 ^ ^ ： ― s - - 
^ 철주는 낫질을 하 면서도 연송 초 조하게 마 을쪽을 내려 다보았 다. 그 피 
어머 니몰래 나무를 하^ 왔는테 낌새룰 ^면 어쩌나 하는 눈치 였다. 내가 집안일 
oil WIS ^e : f>i^ 가 좋 아하지 ᅳ않^ 다 등ᅵ 것을 그도 알고 ^f%if " '- = 

나는 쉬 나무가 ^룰 5 ᅵ여^ 뎌 손에서 불 oF 일게 낫 § 을 하 ^^ ■ 지 
우 끗ᅵ 는 해가 질 무 렵에야 지게에 나 무단을 올 려놓고 마을로 내려 왔다. 같발이 내 
려다 보이는 굽인 돌이에 나서자 마 당끝에 서계 시는어 머니의 모습이 눈에 띄 웠다. 
ᅩ ᄐ나는 작 시미를 짚고 산길을 내 ^ 면서도 줄곧 무거운 상 a 에서 혜어 나오지 못하 

였다. 중환에 계시는 어머니 룰두고 원정을 떠나게 된다고 생 각하니 가슴이 미여질 
것 같았고 앞길이 막 막해보 였다. 우 e ᅵ는 원정의 기한을 한두 달로 정하 였지만 그 한 
두 a 사이에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되고 부대의 행로가 어떻게 될지 그것은 누구도 에 

측할^ 수 j ^" 9 ™!^^^ ^ 1 { i」 —― ^1 

나는 이런 생각을 하 였다. 이 전처럼 몇해더 지하 투쟁을 하면 어 떨까. 그 S 게 하 
면서 몇 팥에 한번씩 집에 들려 가 정사도 의 논하고 어 머니를 위 로해야 하지 않겠는 
가. 그 s 게 하는 것이 한뉘 고생 속에서 살아오 시었고 남달 근ᅵ 심적 고통도 많이 겪어 
오신어 머니를 위해 내가 자식 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 근ᅵ 가 아니겠 는가， 할머니 
가 고 향으로 돌 아가신 지 일마 안되는 때에 나마처 이 안 도땅을 흘적 떠나고 나면 혀 
전하고 의지할 테가 없어 병약한 어 머니가 어떻게 견디어 내시겠 는가， 그 S 다고 하 



2. 마 지막모 



여 나 일개인 가 정문제 때문에 유 격대의 한해 활동방 침으로 이미 설정 해놓은 남만 
원정 계획을 취소할 수도 없지 않 은가. 



《아니 ，이 산에서 땔 나무가 없 을까봐 걱정 이돼서 그^ 느나 ？》 사립문 가에서 우 

^를 기다 0| 턴 여씩 니가 문둑 언 s 은 목소 ^ 로 나에게 물었 다. ^ ^ 

나 fe« 답대 € 웃 음을짓 고팔을 씻으더 어 머니를 처 다보았 L J 

《차츰 네가 이상해 진다. 무송에 있을 때두 그 S 지 않았구 처너머 흥 륭촌에 있을 
적에두 그털줄 몰 랐는테 요새는 집 걱정이 늘어 났으니 말이다 .》어 머니의 음성이 



같려있 었다. 

^^오 래 간만에 풀 냄새를 맡으니 가슴이 후^ 
해지 는구만 요.》 나는 어 머니의 말씀을 못들은 
체하고 천연 스럽게 뜨 락으로 걸 어들어 갔다. 

그날처 넉 우 51 는 오래 간만에 네 식 구가 한 상 
에 들^ 앉 았다. 접시 위에는 버들치 구이도 놓여 
있 었다. 그 버들치 구이가 별맛이 었다. 어테서 생 
긴 찬이 나구 물 었더니 어 머니는 막내 동생이 형 

이 오면 상에 놓은 쩌게가 없어 야 이라구 걱정 
하던 끝에 낚 시질을 해서 처 마끝에 꿰 미채로 걸 

어 말린 것^^ 하였다 ■ 1 ^ 



손가락 만큼한 것이 한 접시 였는테 목으로 뇜 
어가지 않아 다 없애지 못하고 몇 마 근ᅵ 남기였 

심 v ᅳᅳ- ᅳ ᅳᅳ ᅳ―ᅵ ᅳ - ᅳ i ᅳ ^^#：" 




철주 동생이 



공청 사업을 하던 
^하 ᅵ트 



막내 동생이 잠든 다음 어 머니는 비 스듬히 벽에 기 대였던 상체룰 일으켜 세우고 

심각한 어조로 나에게 ᅳ i / 4 그 .-i ■ ~ ^ ' 



《내가 보니 너는 이 전보다 좀 9: 라 졌다. 네가 쌀자 루까지 지고 다니더 어 머니룰 
부 양하게 될 줄은 몰랐 다. 앓고 있는 것은 이 애미 걱정 때문이 겠지. 너의 효성이 지 
극하니 고 a 기는 하다만 그만한 것으로 위안을 받을 내가 아 니다. 부 녀회룰 늘이려 
고 무송 에서랑 네 손목을 잡고 험한 영을 뇜 어다닐 때에 오늘 이런 위 안이나 받자고 
그했겠 느나? 너 에게는 더 큰 일이 있다. 아 버지의 유언을 지켜야 하지 않 겠니. 나보 
다 못한 처지에 있는 조선 사람이 일마나 많 으나. 내 걱정은 말구 어서 네 같 길이나 
빨^ 가거 라.》 어 머니의 말마 디들은 격정으 로떨^ 었다/ 



^ J11 를 3 들었을 때어머 니는입 술을사 려문^ 다음 말을 햇지 못하 였다. 
어 머니의 인 생관이 마 디마디 집 약되어 그것이 나의 온 심혼을 폭 풍처럼 흔 들어놓 
았으더 폐부에 깊숙이 새 겨지는 천 금같은 순- 
어머 니는 잠시 숨을 " 



-간이 었다. 
^고 나서 말씀을 이 었다쑤 



《나 무를 한다는 것도 그 S 다. 네가 할 일이 없는 사람 이라면 그털 수도 있 겠지만 
이 세상에 어 머니나 등 생들이 없었던 셈치고 집 걱정은 아에 말 아라. 네가 집을 떠나 
서 혁명 사업을 잘하면 내 병이 나을 수도 있다. 그^ 니 너는 부대를 테 ^ 고 곧 떠나 

거라. 그것이 내 소원이 다.》 나는 즉 석에서 대답을 올리었 다^^ —ᅳ ： » 쓰 1 



어 머 나 의 뜻을 g 심하 a ᄈ다. 오 늘밤은 여기서 자고 내일은 소 사하로 갔다 
가 부대를 데 ^ 구 남만 으로， 양세 봉선생 한테로 곧 떠 나겠습 니다. > 나는 눈물이 콱 

쏟아 져나와 벅 쪽으로 고개를 돌 5 ᅵ고 gj-Q>Li - ᅵ ： ^-- , , ― fc- 



어 머니도 마음이 편치 않 았던지 구 석쪽에 놓인 반짇고 ^룰 끌 어당겨 나의 군복 

저고 3 에 e 추를 달기 k\n^^^^ \ ■' ； , 떻네 j 

S 눈앞서 는 어패 서인지 아 mxpi^: 식때에 체 험했던 일이 느 닷없이 떠올랐 

L1 =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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때어 머니는 상복도 입지 않고 아 버지의 묘 소에도 가지 않았 다. 우 el 삼형제 



만 상복을 입혀서 장례에 보 냈다. 오 동진， 장 철호， 양 세봉을 위시한 독립 군들이 우 

리 삼촌과 함께 수십명 영구를 따라갔 xre mm 니 묘지에 가지 않 았다. = 




아 버지가 돌 아가신 지 일마 안되어 오월 e 오가 되 었는테 그때 우^ 는어 머니보 

고 ^소에 ^^:i£M||blx..- —ᅵ _ ： ᅳ — ᅵ ― = 

어 머니는 나야 거기 가서 뭘하 겠니， 너 희들끼 근ᅵ 나 가라고 하면서 끝내 산소에 가 

지 않았 다. 그 대신 우 3 에게 제물을 꾸려 주고는 향불은 어떻게 피우고 술은 어떻게 
ᅳ ^으더 ^ 떻 는가 는 것 을 차근차 

함 7 게 산소에 가지 않 은것은 자식 

다고 생각 된다. ^ ^= 



대 



• 에게 



TIT' 



었다. 어 머니가 우 근ᅵ 와 
보이기 않기 위 해서였 



ᅳ 어 머니는 아 버지의 묘소에 혼자서 가군 하 였다. 그 관례를 깨뜨 
린 것은 도> 한번， 이 관린이 장례에 참 가하지 못하고 뒤늦게 무송에 



나티 "나 아 버지의 산소를 찾 았는테 그 때뿐이 었다. 그때어 머니는 
이 관린을 묘 지까지 안내하 였는데 그가 너무 슬프게 조상을 하던 
나머지 기절할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울지 말라고 팥5ᅵ 기 

ifm 솨^ 「ᅡ ᅵ 



o 



51 어 머니는 이처럼 인정에 무른 분이 었지만 



1 _ ' 



■ol 없 었다. 



마 동희의 어머니 



장길부 



^ 여성으 로서는 실로 드 물다고 할만치 강의한 성품을 지니고 있 었다. 

ᅳ 어린 시절에 목격한 어 머니의 놀라운 천품이 나의 일생에 9J 혀지지 않는 

c 간 ^ju^ ᅡ ^「ᅡ ᅵ = 



^이런 ojii 니^ izl flS 에 그처럼 쓸쓸한 병상의 고독속 에서도 서 슴없이 아들이 
같길을 재촉할 수 있었고 아 들에게 매를 대는 심 정으로 온몸과 넋이 짜릿짜 릿하게 
한 생의 좌우 명으로 되는 심각한 훈계의 말씀을 해줄 수 있었던 것 이다. : - # 



^ 나는 우^ 어 머니가 보통어 머니가 아 니었다 고생각 한다. 내 가늘마 등희의 어머 
니 장길부 녀사를 보통어 머니가 아 니라고 평 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. 어머 



니가 해방 후 나를 만 났다. 그런테 그분은 울지 않 았다. 다른 여 자들은 만나 자마자 
다 울 었지만 그 어머 니만은 울지 않 았다. 내가 아들의 전 우들이 많은 평 양에서 살라 
고 했더니 장 길부어 머니는 아들이 고발한 원 쑤들을 찾 아내야 겠다고 하면서 아무도 



나는 잠이 오지 않아서 밖으로 나 갔다. 피그^ S 싸^ 바자 앞에서 찬 공기를 쐬더 



겨닐고 ^는데 활^7^ 용히 문을 g 고 ijfHPM Lllllif-^ 1 \ ^ , T ~ ' I 

우^ 는 들이서 나무 도> 을 깔고 앉아 이 야기를 나누 었다. 철주는 지 금까지 공청사 
업에만 열중하 다보니 어머 니를잘 돌봐드 5 ᅵ지 못 했는테 이제 부터는 형이집 걱정을 
하지 않도록 처신을 잘하겠 노라고 하 였다. 사실은 내 자신도 그런 부탁을 하고 싶었 

^1 동생이 i 펼 1: 팔을 miA r nmo}py, Mfm^imv^^ f ^ m ' ― ， 
아 Soil 우리 는콩비 xi 를맛 있게 먹었 밥상을 " ： 



쾨 고나서 뒤집에 있는 



김정 릉이를 만나^ 찾아 갔다. 동 생들의 운명 문제를 의 논하고 싶어서 였다. 



^내가 남 만으로 당장 떠 나가야 겠는테 집 일이걱 정되어 토기점 골에서 선뜻 발걸음 
을 떼지 못하 겠다고 솔 직하게 실토 했더니 김 정릉은 집일은 다 나한테 맡기고 떠나 
라， 내가 다 책임지 겠다， 등 생들도 돌보고 어 머니의 병 구완도 잘 할 테니 염 려말라 

고 ― 월^7 세 r iB u ' ― ― -ᅳ i i ± a^ ii 



^ 집에 나와 길떠날 ^비를 하였 다. ^ ^ ― ■ = 

내가 신 발끈을 메고 있을 때 어 머니는 고 5 ᅵ짝 밑에서 5 원짜 5ᅵ 지전 벽장을 나에게 

W~i, ― —，― ― 1. ᅳᅳ I …ᅵ— i l 우 5 



：객지 생활을 하 느라면 돈을 써야할 때가 많 겠는테 이걸 건사 해라. 남자의 주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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니 에는정 급할 때 쓸 돈이 있어야 한다. 청나라 말기에 손중산 선생이 외국 대사관 감 
옥에 갇혔을 때에두 소제 부한테 돈 을몇잎 쥐 여주고 빠진 일이 있 었다고 아 버지가 
늘 말씀 하시지 않더 나.》 정작 돈을 받아들 였지만 손이 떨려서 주 머니에 넣지 못하 
고 어떻게 할 바룰 몰라 망설 였다. 그 돈 20 원에 얼마나 큰어 머니의 노고가 깃들어 
었 는가를 나는 너 무나도 잘 알고 있 었다. 손가 락끝이 모지 라도록 삯 빨래도 하고 삯 
바 느질도 해서 푼푼히 처 축해둔 20 원의 돈， 소 한 짝에 한 50 원 정도식 할 때 였으니 
그만한 돈이면 중소 한 마^ 는 살 수 있었고 쌀을 사서 세 식구가 일년은 살아같 수 
M. BMFh .. ^= = ^= 

나는 마치 그 돈의 무게 때문에 몸의 균형을 잃거나 한 것처럼 비척거 51 면서 토방 
밑에 내려션 다음 《어 머니， 다녀 오겠습 니다. 안녕히 계십 시오》 라고 고개룰 숙여 
작별 인사를 하 였다. 그 순간에 내가 명심한 것은 나의 인사가 다른 때와 유다튼 점 
이 있어서 어 머니룰 울^ 게 해서는 안되 겠다는 것이 었다. 그래서 될수록 표가 나지 
않게 보 통때와 다 름없이 범 상하게 인사룰 ffl^ 와 네 \^ = 

《 어서 떠나 거라. 아 무래도 같 길인 데ᅵ^ f : 4" 1 ᅳ • - - 
어 머니는 병색이 짙은 일굴에 애서 미소를 지으더 고개를 끄퍽이 었다. £ - 
내가 걸음을 내디디 었을때 뒤에서 방문닫 기는소 ^가 났다. 나는 걸음을 내짚었 
다. 그^ 나 나의 걸음은 등구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집 들레를 돌기 시작하 였다. 손에 
는 돈 20 원이 그대로 쥐여 져있 었다. 한 바퀴룰 돌고 두 바퀴를 돌고 세 바퀴를 돌고 
그길 지않은 시간에 내 머 에는 온밤 내 마음을 휘 여잡고 놓 아주지 않던 복잡한 
상 y 의 포 각들이 구 름처럼 피 어올랐 다. 내가 이 마당에 다시 들 어서게 되는 날은 언 
제쯤 될까? 과연 내가 지금 승산이 내다 보이는 길을 가려고 하 는가? 내가 가는 앞길 
에는 무엇이 기다^ 고 있을 것 인가? 그사이 어 머니의 병이 호전될 가망은 9J 을까? 

내가 이런 생각에 a 겨 집 들레를 속 절없이 돌고 있을 때 어 머니가 문을 열어 제끼머 

준 열하게 나를 꾸짖는 것 ' ^ #h ᅳ . ― - 

《상 기두 무 엇이걱 정돼서 그 « 게 떠나지 못하구 우물 쭈물하 느나? 나라를 찾겠 
다구 결 심품구 나선 사람이 그 S 게도 마음이 여 근ᅵ 고 집 걱정이 많 아서야 어떻게 대 
사를 치르 겠니. 너는 집 안일을 걱 정하기 전에 먼저 감옥에 계시는 삼촌을 생 각하구 
외 삼촌을 생 각해야 한다. ^햇 "긴 나라룰 생 각하구 백 성들을 생 각해야 한다. 왜놈들 
이 나라를 강탈 한지도 벌 써스무 해가 되어 오는테 너두 조선의 사 내라면 망을 크게 
먹구 걸음을 크게 떠ᅵ야 할게 아 니나. 네가 장 차로도 이 에 미걱정 때문에 집으로 찾 
아올 생각 이라면 아에 이 문앞에 일썬도 하지 말 아라. 나는 그런 아들은 만나지 않 
^「ᅡ = 

어 머니의 말씀은 마치 천등소 5 ᅵ처럼 내 가슴을 세차게 울 근ᅵ 었다. ᅳ _ ^ 7 

어 머니는 그 몇 마디의 말씀에 기력을 다 소모 해버린 것처럼 문 설주에 머 el 룰 기 
대고 정과 열과 노 여움이 엇 바뀌는 눈으로 나를 지 켜보고 계시 었다. 어쩌면 천 5 ᅵ를 
걸어 팔 도구에 도착한 날 밤 하루도 재우지 않고 그달 음으로 임강에 가라고 떠밀어 
보내 던때의 모습을 방불 케하는 그런 모습 같 ᅳ ' :. : ^ 

나는 아 들로서 그처럼 의에 불타고 열로 빛나는 강 직하고 승고한 어머니 의모습 
을 처 음으로 보 았다. 어 머니는 온몸에 불붙는 그 의와 열로 하여 순 식간에 재가 될 

v，i ^^^^jn i vu「r 

g 그 때까지 만하여 도나는 나 fe€o^]E 길 어 머니에 대하여 잘알고 있다고 
만 생각하 였다. 그^ 나 어 머니의 기개와 넋은 내가 미처 상 상하지 못할 그런 경지에 

^^ 의 모습은 차라^ olotMstJimfe 스승에 가까운 모습이 었다. 참으로 흘 

륭한 어 머니， 고마운 어 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자 랑으로 하여 나는 가슴이 터처 나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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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갔다. 



아 래목에 놓인 나무다 5 ᅵ를 건느 고나서 고개를 돌 51 는 흰옷을 입 은어머 니가문 
d 주를짚 고나룰 지 켜보고 계시 었다. 그것이 내 눈에 비 처든어 머니의 마지 막모습 
이 었다. 저 섬약한 육체의 어느 구석에 이 아들의 가슴을 그렇게 드세게 흔들어 준 

j ― - M "ᅳ ― - 1-7： 고=»4 고 ？ 1^5 ^이: 깃를 어있 을까. 저 

s 게 훌륭한 어 머니의 몸이 병마로 고통 
을 받지 않 는다면 이 아들은 지금 일마나 
가버운 마 음으로 이 길을 걸 어가고 있겠 




는가. 나는 



TIT 7 



」 리지 않으려 고입슬 



지그시 깨물 었다. 



그것은 사람이 살아 가면서 수 십수백 
번 체 험하게 되는 그른 범상한 작별이 아 



어머 니가돌 아가신 
소^ ᅡ하집 



니라 내 한 생에 가 슴아픈 추억을 남겨놓 
번 다시 돌 아오지 못할 영 별이었 



t ᅩᅳ r 그 



다. 나는 그 후로어 머니를 만나 다시 만나 a 지 못하 였다. 
ᄐ 몇 달이 지나어 머니가 세상을 떠나 셨다는 슬픈 소식 을접하 였을때 내 머 근 ᅵ에 맨 
처 음으로 떠오 른것은 마지막 작별의 순간에 더 따뜻한 말을 해드 근 ᅵ지 못한 회한의 

감정이 었다. 하지만 어 머니가 그런 감 상적인 이별은 바라지 않 았으니 나 로서도 어 



고령이 된 지금에 와서도 나 는그때 의일을 9J 지 못하고 있다. 사람이 살 아가느 
라면 적어도 몇 번씩은 그런 대 목에서 서게 되는 법 이다. 그 때마다 종이장 두께의 
미세한 차이로 인해 사 람들의 운명 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되더 그 종 착점은 
서 로다른 극에 이르게 된다. 그때 어머 니가내 앞에서 집걱정 을하였 거나내 마음이 

ᅳ 1 -" *" - '니' 부, — 말씀을 한마디 라도 하였 

^Jjglfl"j!J Hi^l id 로 ^을 차 
하던 이 아들의 심중 에서는 과연 어떤파 

분이 있었을 까.: ； = ᅵ - ^ = 




^^^^ 청 소한반 일인민 유격대 의대오 를이끝 

^y^M 고 소사하 등판을 떠난 그때 로부터 나는 
전 우들과 합께 수십 년등안 인간의 상상 

초월하 는혈전 의길， 흑한 의길， 기아 
의 길을 들어 왔다. 그 후에는 사 회주의 
기치를 들고 창조와 건설의 반 세기룰 해 



소사하 



■^L 디지 



조국과 민족의 위해 그 준엄 하고도 시 
련에 찬 길에서 혁 명가의 신넣을 검열하 



t ~ r 



토기 점골에 있던 는 그런 곤경에 취할 때마다 나는 어떤 이^ 이나 철학적 명제를 생각 하기에 앞서 나 
어머니 의요비 를 남 만으로 떠밀어 보 이면서 어 머니가 하던 말씀과 흰옷을 입고 나를 바 래주던 어 

riUMJlikm 회 고하 W 의지룰 가다듬 근^ ^ ᅣ f m =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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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성들을 반일사 상으로 교양 하시는 조선 공산주 의여성 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강반 석여사 






3. 기 § 과 슬품 



반일 인민유 격대의 남만 진출과 때를 같 이하여 우사 령부대 에서도 200 명으로 편 

성된 구 분대를 통화 지방을 파견하 였다. 이 구 분대의 si 솔자는 유 본초선 a 이었 
우 사령이 자기의 오른 팔이나 다름없 는유본 초참모 장을^ 만으로 보* 목 회^ 당취 

오자위 군과의 합작을 실 현하여 자 위군을 통하여 무 S 을 해결 Sf^ 는테 5i 었다. 그 ^= 
당시 우 사형은 무기의 부족 때문에 골 머리를 S 고 었^ 다. 요녕 #에 ^xil^gB-^^ 

만 지방은 자 위군은 우 사령의 구 국군부 대보다 좋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 었다. ^= 
：우^ 가 원정을 떠 난다는 소식을 듣고 소 사하에 찾아온 유본초 선생은 자 기들도 
남 만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 았는테 목 적지도 같으니 기 왕이면 같이 가지 않 겠느나 ^= 
고 하 였다. 자 기네와 등 행하면 당취 오와도 만나게 해줄 수 있고 당 취오와 연계를 가 
ira 무기도 ^ 결 g ^능 쒜 데새 'J-- 'ᅮ — 7느 

ᅳ 나는 유본초 선생의 제의를 쾌히 받아들 였다. 사실 우 근ᅵ 한테도 무기는 일 마든지 ^ 
필요하 였다. 구 국군과 함께 남 만으로 가게 되면 노 상에서 중국인 반일부 대들과 조 ᅮ 

^^^^^ ^g} 고 우리 회 안전을 담^ 수 . - 

g 당 취오는 원래 등변도 성방군 1 연 * 장으 #했@ 사 람인테 9. 18 사변 후 항 일구국 드ᅳ ^ 
을^^ 녕^ 을 조직하 ^p^g 와 휘하에 는만여 명 정도의 병력 n | 
9J 었다. 당 취오의 자 위군은 통화 지방에 활등 거점을 두고 남만 일대를 중 심으로 심 —ᅴ 
^주둔 ᅳ힘에 부친 싸움을 하고있 었다. 그 과정에 그들^ 국민 부산하 

의 조선 혁명군 ¥대 들과도 연합 작전을 조직 a 군 ^T^^^L - —ᅵ - ᅳ — - 』_ 

「 조직 초기의 요녕 민중자 위군는 기세도 높았고 전과도 나쁘지 않 았다. 그^ 나 대 ^= 
세가 일 본측에 유 e ᅵ하게 기울 어지고 난관이 중 첩되자 당 취오는 등 요하기 시작했 



국제연 S 이 릿든조 사단을 만주에 파 견하여 9. 18 사변의 진상을 조 사하게 하였지 
만 일 본군은 이에 별로 큰 구속을 받지 않고 계속 적으로 전과를 확대해 나 갔다. 
1932 년 정초에 금추를 g^ ^^ife : 그 해 li:」3 일 음뽸 ~5T 강도적 ^f^ ^' M 

로 상해 사변을 도발하 였다. 그들은 5 명의 일본 승려가 상해 흥 구에서 구타를 ^ ' 
것을 구실로 §0} 중국의 공장과 상 점들을 파 II ᅵ하고 경 찰들을 살해 으머 뒤 QL^_ 
어 해군육 전대를 동 원하여 상 해시에 대한 대규 모적인 무장 공격을 개 A)Jf 였다. 일 ^= 
본이 상해 사변을 도발한 목적인 이 도시를 중 국본토 침락을 위한 교 두보로 만들려 ^= 
는테 있 었다. 일본 군부의 우두머 ^들은 전 격전의 방 법으로 상해를 점 령하게 되면 
그 전과를 타고 중국의 전 영토를 일거에 삼킬 수 있으 3 라는 망상을 품고 있 었다. 
§ 상해의 군 인들괴 시에 ^응 4 완반격 ᅵ하여 일본 침락군 ip)) ^^^^ 

대한 돠 격을 주 었다. 그^ 나 장 개석과 왕 정위를 수위로 하는 국민 당반등 정부의 배 ^트 
신적인 매국정 책으로 하 여 항전은 실패로 돌아 갔으더 상해 사변은 굴욕 적이고 반혁 ^= 

mmm <c 송호 협정》 을 맺는 것으로 막을 내리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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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: 상해 항전의 실패는 구 국군과 자 위군을 비룻하 여 반일을 지 향하는 모든 애국적 

I 군인 s 과인민 들의 홴 6|^f[^ ii ^afL ^ t ^ ="^^ 

1 "iia^m <c 송호 협정： 과정이 보 여주는 바와 같이 국민당 정부의 반등적 

i 인 매 국배족 정책은 항일 구국역 량앞에 가 로놓인 가장 큰 장애로 되 었다. 국 민당반 
； 등집 ^ 은 상해 항전을 지 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방 해하고 범죄시 
= 하 였다. 장 개석과 왕 정위는 제 19 로군에 대한 군 수물자 보급을 의도 적으로 중지하 
I E 고 전국각 지에서 상해로 보 내오는 원 호금을 압수하 면서도 해군에 비밀 지령을 내려 
― 본측에 식량과 채소를 공 급하는 수치 스러운 반역 행위를 서 슴없이 감행하 였다. 

_ ^Lpj^afe^o 자 찰들이 항일을 E^^^m 삐: 항 § 을 못하 
― ^1 하 였다. 그 자들의 총구는 언제 어 디서나 항일을 하는 사람 e 의 심장을 겨누고 있 
I 었다. 항일을 운 운하는 사 람들은 에 외없이 국 민당의 테러를 당 하든가 그들의 교수 

^ ^ - = 장 개석^ 일쩍이 중국이 제^ 의의 손에 망 한다면 우 a 들온 ® 국노른 amsra 

= 그대로 살아같 수 는있을 것 이지만 만일 공 산당의 손에 망 한다면 노에 로조차 남아 

A 용 것 이라는 망발 § W 였다^ 것은 장 그를 두 목으로 하는 반동 S 

^ i - e 이 외래 제국 주의의 침락세 력보다 인민 혁명을 더 두려 워하고 경계하 였으더 그들 

^ j \ XR1 이 제 3 쭌와차 들의 ᅳ철 긔한 노 복이고 앞 Sal^fl" 는 것을 증 명해준 다^^ ^ 

장 개석의 매국 행위는 국 민당과 이^ 처^ 하게 연결되 어있고 또 구 군벌과 관료， 
§ 정 객들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 고있은 구 국군과 자 위군의 상층에 사상 적으로 나쁜 

^ 확대 일로의 궤도를 달리는 S 본군의 위력도 구 국군의 사기를 처락 시키는 하나의 

I 요 인으로 되 었다. 릿든을 필두로 하는 국제연 a 조사 e 은 자기의 보고 서에서 만주 
= 를 일본의 독 점하에 두지 않고 국제 공등관 g 하에 들 테 대한 제의를 발표하 였다. 그 
' \ ^나 일 본측은 이 제의를 무 시해버 ^ 고 전투 행등을 계속하 였다. 일 본군의 무력은 
― \ m\ 산해 a 과 북부 만주빙 #에로% 박하 였다. 그들은 북만 의졉은 지혁을 5a "례^ 

ᅳ ^ E 례로 점령 하면서 열하 방 면으로 역량을 집중하 였다. 일제는 북만 진공을 앞두고 관 

픈^ 어 특무기 관들을 발 등하여 등북 군을^ 1최 으로삐 1 더 특 무들을 통한 매 
^^ 음 모활등 ^^만 동^ 의 각 여단이 사분오 열되어 서로 의ᄒ 하거나 권력쟁 
- E 탈에 몰 두하게 하 였다. 적들은 마 점산을 칠 때에는 소 병문을 끌어당 기었고 마점산 
I 이 패한 다 음에는 소 병문을 일격에 소 멸하는 식으로 북만의 반일부 대들을 손쉽게 

ᅳᅵ ' ~ ^ 학 부만 주일대 ^서의 반일 부대와 4 해 13^ 은 팀이나 남만 #S 춰오 

^^^^= 에게도 a^Bgp i fe 수없었 다. " 스 ' ᅳᅩ " = 

' E 당 취오는 인 민들의 혁명적 기세에 편 승하여 항일 구국의 기반을 들 었으나 대담하 

I 고 적 극적인 활등을 벌이지 않고 대세를 봐 가면서 조 심조심 행 등하고 있 었다. 

F 그 당초 정초， 이두， 형 점청을 비 룻하여 적 지않은 반일 부대의 두 령들은 적 극적으 
ᅳ^ L s 항일을 해서는 안되더 국제연 s 에 의거해 야만이 만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망상 

i 에 포 로되어 있 었다. 그들은 지어 《장 학량이 일 본군에 저 항하지 않는 것은 공산비 

— ᅭ —^： ^^ 을 숙켱 포혜 g 긋휸^ bT 뉵을 ^처 토 poj*^^ 다； 학환 

^ 당이 다 엉 mw^^^mr\ "ilfc— 」 L ^ 1 W 

p i 우 e ᅵ가 남 만으로 떠나던 그 해 봄에 주 보중이 자 위군에 잡힌 적이 있 었다. 주보중 

그때 자기를 체포한 지휘관 들에게 당신네 부 대를왜 자위군 이라고 S 하 는가고 

^！펴 u 

i 질문을 받은 자 위군의 우두머 리들은 자위란 자기 역량을 보위 한다는 말 이다. 자 
리 역량을 보존 하기도 힘든데 무슨 힘이 있어서 일 본군을 치겠 는가. 일본 놈들이 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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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를 ^지 ^^면 우^ 트치체 는다. xmm 이 ^ 것이 라고 대 g 하였 1 ^=^^ = 

^^Jo] X}.fr 군의 사고방 식이^ ^정 차적 S^u} 피] 을 잃고 §요#태 

에 빠진 당 취오는 산하부 대들을 통 솔하지 않고 방임 상태에 두 다싶이 하 였다. 이런 
때에 우 사령이 유 본초를 자위군 본부에 파견한 것 은시기 적절한 조치 였다고 말할 

^ 상 빼，느―? ^ ᅳ ᅵᅳ T ^ ^^^^^^^^M^p^p ； 

i 첫날 행군 노정을 짧게 잡고 6! ᅳ s 사흘날 오후에 소 사하를 떠난원 정대는 사하 
(하소 사하) 농 민협회 회장의 안내를 받 으면서 이 도강을 건너 유 가분방 이라는 마을 

s 군해 갔다. 우흖 % cf 기 루밤 ᅳ북음 으로^ 

우 e ᅵ는 처벽을 먹고 나서 넓다란 제분소 앞으로 
«#에 -. 우등불 ■ ^al, 후 * ― ^j— 
ᅭ 유 격대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인접 부락의 사람 
들까지 유가분 방으로 찾아 왔다. 마을의 조 직책임 
자들은 이집처 집에서 명석도 모 아오고 이 웃마을 손 
님들이 걸터 앉을 강대더 서 까래도 끌어 왔다. 제분 
소 마당에 모인 군중은 수백 명되 었다. 우^ 는 그들 
과 합께 우 등불두 e ᅵ에 핵핵이 앉아 자정이 뇜을때 

「휘^ 이 야기 를 나 # 다 ― r = ― 

들은 우리 에흣 H 은 SfS^ 다.: 한 

평생 인민 들속에 들어가 조직 사업도 많이 하고 정 

치사업 도많이 해왔 지만그 때처럼 무 더기질 문을받 
이^^은 거의 없 혔다고 생각된 다. ^ ^ 

r 나는목 이같려 서말을 할수없 을정도 로밤새 
도록 군 중들과 이 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안되 었다. 
： 처음에 사 람들이 나에게 물은것 은유격 대가어 
I 떤 군 대이더 유^ 대와 독립 군과의 차 이점은 무엇 

1 w - ᅵ그― T ― . 인가 하는 것이^ 다 : 그들도 ^AMofl 한 팥 전에 
반일 인민유 격대가 조직된 사실을 알고 있 었다. ^ 순하고 평범한 질문 같지만 거기 
에는 새로 탄생한 무 장력에 대한 기대와 그 힘에 대한 반신 반의의 감정의 깔 려있었 
다. 독 립군도 조선의 해방을 위해 싸우는 군 대이고 반일 인민유 격대도 조션의 해방 
을 위해 싸우는 군 대라면 복 잡하게 유격 대라는 것을 따로 내올 필요는 무엇 인가? 
독 립군도 어^ 지 못하는 일본 군대를 유 격대를 새릅게 만들어 낸다고 해서 거꾸^ 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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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은 있 는가? 승산이 있다면 그 담보는 무엇 인가? 독립군 에게서 시팥팀 



이 받고 독 립군의 실패 에서 암담한 절 망감도 수없이 맛 보아온 유가 분방의 군중들 
―이― @ 고 싶 어하는 혓은: SSfl ^런 것이었 다:^ g 각된 Lj^^ ^ᅳ^ u '—^| 
- -ᅳ나 는 될^ 쉽고 간 평 혜^^ 하려고 애썼 다, ^ = ― 몌ᅳ, ᅳ^ 'ᅳ , g 

반일 인민유 격대란 별다튼 군대가 아 니다. 말 그대로 일 본제국 주의를 반 대하여 싸 
우는 인민의 군대 이다. 이 군대는 바로 여^ 분들과 같은 노 동자， 농민의 자 식들과 
청년 학생， 지식인 들로^ 무어 졌다. 반일 인민유 격대의 사명은 일본제 국주의 식민지 
통^ 7 를 청 산하고 ^선— 민 회 륙^ 1 을 이룩 하는데 , 1 \ 

반일 인민유 격대는 의 병과도 다르고 독립 군과도 다른 새 형의 군대 이다. 독립군 
의 지도 사상이 부 르조아 민족주 의라면 항일유 격대의 지도 사상은 공 산주의 사상이 
다. 공산 주의사 상이란 쉽게 말하여 빈부 귀천의 차별을 모르고 만사 람같이 자유롭 
고 평 등하게 살아같 수있는 세상을 세 운다는 사상을 말 한다. ᅩ—^ ᅳ숙 ᅳ —^을 

돈있는 사 람들이 주 인되는 사회를 세우는 것이 독 립군의 이상 이라면 근 로하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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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 사람이 주인된 세상을 건 설하는 것이 반일 인민유 격대의 이상 이다. 독 립군이 여러 
I 분과 같은 평백 성들을 광복 운동의 협조 자로， 등 정자로 보아 왔다면 우 근 ᅵ들은 당신 
1 ^훑 을 항일^ 명의 담당 자로， 주 인으로 보고 있다. 독 립군이 외부 세력에 많은 기대를 

i 걸고 그들의 힘으로 빌어 나라의 해방을 이룩 하려고 했다면 우^ 는 우^ 자신의 힘 

ᅳ ^g f itt 피! "§1 "를 rl_ cnpy . i ᅮ ᅳ " ^"^E±E - 

: ^=^m^l§lffb]Qj ^1^0| 5 등안 만주 산야와 조국의 북부지 대에서 십수 H# 

I ■ 안 일 본침락 자들과 혈투를 벌이 느라고 수고를 많이 한 것은 사실 이다. 그^ 나 독립 

― ^돌 의 군세 는점점 혀 약해지 고지금 은그존 립마처 위기에 처해있 다. 그래서 우^ 는 
I 새로운 군대를 조직하 였다. 독 립군이 이루 지못한 조국 광복의 성업을 우 근 ᅵ가 완수 

_ ^^야 ^다는 ^결 심을 가지고 ，S ^ 이 ^로^ 일 인민유 격대이 

= 내가 이 S 게끁 하자 마을의 한청 년이휜 pfflQ 유 격대획 병폐몇 천명 쁘되는 

" ^ ― = 초 기여서 몇 천명 까지는 되지 않고 수백 명쯤 된다， 지금은 유격대 71 " 수적 HS^ 많 

- 지 만 초만 a 에 ^수만 명 으로: M 어^ jajgfei^F 였다. —- ■ - 

A _ <; ^^^ 내 말을 듣고 나서 반일 인민유 격대에 입대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

― - ：― GU I ' 'Jl^h T , 

i 빪 . ^^ufe 특별한 절차 나격^ 은 없다， #^^7iaa 있는 청 년들은 누구나 받아들 

i" : 을 수 있다. 그^ 나 육체적 준비는 좋아야 한다， 입대는 혁명 조직의 추천을 받는 방 

' IJ3MI,' ^ 시 ' I, jJU ᅱ찌' H ― 

= 그 말을듣 고있던 여러 명의 마을청 년들이 즉 석에서 나를 에워싸 고우 ^ 가입대 

1 를 청 01 자 리에서 받아^ ^가고 물었디 S 

E 우리 로서는 사실 큰 g 재룰 하는 것이나 다 름없었 「ᅡ, ― ： 4 

^^r^omoixiQ 그런데 입대 하더^ -당분 무기가 없이ᅳ 지내^ 하 a 습니 
' : 다. 무기는 전투마 당에서 자체로 해 결해야 합 니다. 그래도 입대할 용의가 있다면 우 

― \ ^는 §셩€ 을 or 자 리여 U1 그^^ 수락하 겠습니 다.》 청년들 S 무기기 이 ; « 도좋' 

ᅳ ^ 에 뼤^ 를: 따라가 ^^^^ ^였！ 표 r " ： ᅳ ： - r 

： ^SCTr^j ^" 우리는 연된 명의 마을 청 년들을 선대찰 h 로 ； s 수하게 — — g gW. 그것 

^^ 가 분방이 청소한 우^ # 격대에 준 예 상^ S 았던 선물 이었표 우리는 이선 § 

- b 앞 에서, 가 기쁨을 금치 못하 였다. 동지 한 사람을 얻 때 로는두 
I 사^， 세 사람의 동지를 잃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도 있었던 당시의 형 편에서 열 명 

- ^ } 까운 청 은^ 껴번에 대오에 받아들 였으니 그때의 우리 [#§을 상 가 

'=^^ S 켜 먹으더 풍찬 노숙에 어 젊운길 을걷는 혁월 가들에 게는부 흐^^ ^ 

E 시정 배들이 맛보지 못하는 고유한 ^^"^^ 데로 새로 얻게될 
I 때에 느끼는 가슴을 뻐 근하게 하는 정신적 충만감 이다. 어제 까지는 생면부 지였던 

L _- F x} 람들이 사선을 혜치고 입대를 청원할 때 우 ^ 는 그 들에게 군복을 입히 고총을 에 

ᅳ^ 주면서 속세 에서는 도처히 맛불 수 없는 참으로 승 엄하고 장쾌한 희열을 느끼었 

— : 다. 우^ 는 그것을 우린ᅳ ^-：^불이 근 i 향 락이라 a ^^m% v\ ,, \ ^ - ^= 
― ^ "^： - f ^3 tf , ^-afe 7 ^gifl^gs ^홧^ 훈확; i 를 뇰 혔다. 나의^ ra^fs 

ᅵ , ― 우 e ᅵ가 이처럼 품을 얼마 들이지 않 고서도 큰 소득을 을릴 수 있었던 것은 9.18 사 

트 ! 직후의 민심이 그만큼 항일유 격대에 로크게 쏠 리고있 었던테 기인 한다. 일본이 
F % 주까지 먹 었으니 조선 사람은 여 기서도 마 음놓고 살 수가 없게 됐다. 만주 에서도 
Z 1 ᄃ기를 펴고 살지 못할 바에는 죽 든살든 한번 결판을 내보 자라는 것이 그 당시 조선청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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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 e ᅵ는 밤새껏 이 야기를 나 누다가 새벽이 다 되 어서야 우등불 곁에서 명석과 삿 
지 ^ᅵ― 를 펴: a 7 F 척 ^ 조직후 처음 으로되 s 노숙을 하 였다. 

조선 사람이 사는 등네에 와서 유 격대가 노숙을 하면 유가 분방백 성들의 체면은 
어떻게 되 는가고 하면서 마을사 람들이 막 야 e 을 하 였으나 우^ 는 조 직책임 자들이 
알 선해주 겠다는 농 가들에 들 어가지 않고 그냥 노 천에서 하 루밤을 지 냈다. 인민의 
이익을 침 해하지 않 는다는 명분을 내걸고 마을사 람들의 청을 사양한 것도 사실이 
지만 혁 명가는 따뜻한 아 햇목의 보금자 ^보다 거치른 잠자^ 를 더 응당한 것으로 

받아들 인다는 일종의 냥 만적인 기분이 우^ 로 하여금 마을 사람 

들의 성의를 마 O 하게 하였 L1 ᅳ |MhHj - ^ m ― 

우 끗 ᅵ는 남만 원정을 마치고 돌아올 때 에도이 마 을에서 하루밤 
숙영하 였다. 그 때 우 ^가 숙영한 곳은 여수문 이라는 중국 노인의 
집앞이 었다. 그집 앞에큰 감자 굴자^ 가 있 었다. 우^ 는 그 감자 
굴자 5 ᅵ에 곡초를 역어 바자를 두르고 그 안에서 불을 피우더 하루 

'-〜 ' 우 g 가 자기 집에 들 어가지 않고 한 지에서 밥도 해먹고 a 자 5i 

를 정하는 것을 본 여수문 노인은 나를 찾아와 부대가 다 움 직이기 

곤 란하면 대장만 이라도 X ᅡ 기방에 가서 유숙 하자고 권유하 였다. 

《성주 선생이 나하구 생판 모르는 남남 이라면 몰라도 우 e ᅵ야 
구 안도에 있을 적부터 서로 낯을 익혀온 사이가 아닙니 까?: > 노인 
은 나까지 그 S 게 에누 e ᅵ를 하지 않을 줄은 몰랐 노라고 하면서 섭 

piT]^4^Mii LI, 른」.』—^ ―^」 -- ^-： - " 

사실 나와 그 노인은 서로가 구면이 었다. 우 근ᅵ 집 식 구들이 마 춘욱의 객주집 웃방 
에 거 처하고 있을 때 나는 거기서 여수문 노인을 두세 번 본 적이 있 었다. 그때 노인 
이 보여준 활팥하 면서도 열 정적인 기품이 내 인상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 겨놓았 

쑈ᅵᅳ . ^근: '느— ―： 아「 '-^ ^ ^ ― " ： ^ ■= 

노인은 항일을 하려고 천 근ᅵ 원정을 마치고 돌 아오는 군대가 한 지에서 숙식을 하 
는테 자기가 어떻게 가버운 마 음으로 이 불속에 기여들 어가겠 는가고 하면서 밤이 

킬 도 록 웃 리 — ^ T^^^^ . - £ ^ 

유가 분방사 람들이 대체로 그런 것처럼 그도 시국에 민감하 였다. 그는 9.18 사변 
후 일본 군대가 만주국 이라는 괴뢰 국가를 조 작해내 었다는 것과 장춘을 신경 이라고 

| 수 훠고 거 기에- 부와를 데 앉 혔다는 것 까지도 파 알고 있었 u \ 

노 인과의 대화 가운 13] ᅵ서 지금 까지도 gj 혀지 지않 는것은 안 중근에 대한 이야기 

" 1 r ―.. ^~ m _ ᅳᅵ ^ .^^»^^^ ] ' : 1: .^^,,；：^^ 
노인은 말 하기를 조선의 열사들 가 운테서 자기가 제일 존 경하는 위인은 안중근 

이라고 하였 ！： ^^^^ 크 그^^ 드^ ^ ^^ 11 _| ^ - ' d ᅳ ^ * ᅮ - 

《안 중근 선생이 야말로 등양의 거인이 지요. 오 죽하면 원세 개대총 통까지 안의사 
의 의거를 S 송하는 시를 지 였겠나 요.》 노인의 이 말은 나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 

안 중근이 이등 박문을 격살한 다 음부터 만주 지방의 중 국인들 속에서 그는 전설적 
인 존재로 알 려지게 되 었다. 어떤 중 국인유 지들은 집에 안 중근의 화 상까지 걸어놓 

고 신주처 € BAl g' ，― ᅳ'^ 〈 — ： 녀느 . 예ᅳ ᅳ . — f ᅳ그 1 

《노 인님은 조선 사람도 아닌테 어떻게 되어 안 중근을 그 e ᅵ도 잘 아십니 까?》 
여 수문이 안 중근에 대 하여너 무도큰 애정을 가지고 말 하므로 나는 슬더시 이렇 
게 물 었다. 《만 주에 사는 사 람치고 안 중근을 모르는 이가 있습 니까. 오 죽하면 하일 
빈역 에다가 안 열사의 등상을 세 우자고 말한 사 람까지 있었겠 나요. 나는 지금도 자 




3. 기쁨과 



= 식 들에게 늘 말하군 합 니다. 혁 명가가 되 겠거든 손중산 선생과 같은 혁 명가가 되고 
F 대 장부가 되 겠거든 안 중근과 같은 대 장부가 되라 구말이 웨다. 김대 장님. 이 왕이면 

1 =¥q#-?g 바엔 관등 피퐝，^과 같은 거 물들을 요정 내 지 못합니 까?》 ― 

ᅵ ^ 나^ £ 인의 순박한 말을 듣고 미소를 짓지 않을수 없 었다. - ^2 ^ 
= 《그 까짓 관등 군사령 관이나 하나 없애 버려서 무엇 하겠습 니까? 이등 박문을 죽이 
: = 면 새로운 이등 박문이 나 오듯이 혼죠를 죽이면 새로운 혼죠가 또 나올 게 아닙 니까. 
= 테^ 로써는 큰일을 치지 못합 니다. g ᅳ 

ᅵ or = 《 그럼 대§예 은 어떤 ^！^론 로 ^ 울 ^정입 ᅳ . |- 

^ ^만이 39 니 그 십만^ ^ugifr 을^ 작정 a: u a »""""' ^ 

- ^g^a 인은 그 말을 듣 더니표 A] ？ a 하^ 내 손을 꽉 그^ 잡고 놓 3 # 다. 

ᅳ- ᅳ쐐 gm 장， 현닢흔 홑륭하 시오. 대장어 goio? 말로 안 1 근과^ ^^이 jo} 니겠 

과분한 말씀입 니다. 나본 ^ 중근^ 처^ ^S^sfe:^ 지만 망 ^ 의 생활 @ 

지 작정 «a ^ ᅳ = 

- - ^^ 음 날 유격대 7f 마을을 떠날대 여 수문은 우 해어지 는것이 아 쉬워서 멀 

빼^ ' [ 까지 대로를 바래주 었다. 나는 유가 분방을 생각할 때마다 여수문 노인을 만났던 때 

^ °\ 빌^ y ！ rMHTign, ᅵ ᅳ 

§ 유가 분방을 떠난 우^ 부대는 이도 백하부 근에서 다시 하루밤 숙 영하고 도로를 
i 파라 행군을 계속 하다가 무 송에서 안동방 향으로 이 동하는 일제침 락군의 척 후대와 

\ 불시에 조우하 였다. 우 5 ᅵ는 행군할 때마다 앞장에 3-4 명의 인 원으로 편성된 척후 
I 대를 배 치하군 하 였는테 그 척 후대와 일 본군의 경계 구분대 사이에 화 력전이 벌어 

\ 솔직히 말하여 우^ 는 그때 몹시 당황하 였다. 유 격대가 창건된 후 처 음으로 당하 

― I 는 조 우전이 ^고^ 또그 것도 무적을 자 랑하는 일본군 대와의 S ᅵ짜 움이짜 ffl 문 or 
ᅳ ^ 「h 소영 자령 에서는 우^ 가 사전에 면밀히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매 복전으 

^Sj^lTll 선제 타격을 가하 였지만 여기서 은ᅮ 문제가 팥 랐다. 상대는 어 수룩한 위 

ᅳ 혠^켤1반 }니라^1경험이 풍부한 영악 §T 고 민 a 한 일본 군이었 57 그에 비하면 우 

- m^Jt^moj a 투경 험밖에 없는 a 학 s 들이 guj ᅳ == 

- ^ 우 e ᅵ로 말하면 아직 e 조 우전을 어떻게 하 는지도 모르는 때였다 .^^^g 

- J ^ 의 목적으 s 보나 유 격전의 기용원 칙으로 보아도 장거^ 행군과 정에서 될수 

7 ^g^z 의 행등에 불^ 란 영향을 줄 무익한 층 si 피하는 것이 « 
병서 에서도 《피실 격혀》 라고 하 였다. 강한 적은 피하고 약한 적은학 는 말이 
i 다 「그 런즉 어떻게 해야 할 것인: 가^^ ^^ ^ 
^ 전 부대가 긴장한 표 정으로 내 일굴을 주 시하고 있 었다. 나의 결심을 기다 e ᅵ자는 
,： ^ "^이 었다. 나는 적의 기본 역량이 들이 닥치기 전에 유^ 한 지형을 먼저 차 지하는 것 
ᅳ 1. L^ i ᅵ전 투의 주 도권을 를어쥘 수있는 최선의 방도 라는것 을간파 하고척 후대가 총격 

i 전을 벌이고 있는 고지 북 gl^m ᅳ부 t^^^f^ig 흣 m 다. a 
' ^ ~ T " f 을 도로 남 쪽으로 진출시 켰다. 부대는 도로의 남쪽와 북 쪽에서 일제사 격으로 척후 

me 「ᅣ 

__■ - s 적의 행군 종대가 미구에 장구 류들을 잔뜩 a 어지고 신 작로로 팥 려오고 있 었다. 

Mmm 보 기에도 한 개 중대는 잘되 었다. 적들은 척후가 녹아 났다는 것을 알고 우^ 를 
= 7 -^ 위 하려 하 였다. 나는 신 호총을 울 근 ᅵ기 전에는 절대로 사격을 시 작하지 말하는 명 
i 찧 을 내^ 고 적들이 화력 권안에 들어올 순간을 기다^ 면서 전방을 감시하 였다. 우 
니 하 탄알이 얼마 없 었다. 내가 신 호총을 쏘자 전 부대가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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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W = w ^ _ ■ ^ — ― r ' ^ = 

나는 사 방으로 터져 오르는 총성에 귀룰 기울 이면서 대 원들의 정신 상태를 가능하 
려고 애 썼다. 개개의 총 성에는 흥 분되고 앙양된 상태에 있으 면서도 분별을 잃고 걺 1 
펌비는 전 사들의 기분이 그대로 반 영되고 있 었다. 적들은 무^ 죽음을 당하 면서도 
역량상 우세를 믿고 신속히 전투 서열을 갖 추면서 아군이 차 지하고 있는 진 지양측 
PM^h g 하게 ^뼤, = 
나는 도로 북쪽과 남쪽에 배치된 무력가 운테서 일부 역량을 떼내어 아군의 양익 
측으로 재빨^ 기 동시키 었다. 대 원들은 진지를 차 지하기 바쁘게 민속한 처 격전으 

ᅵ측의 ^들을 모조 ^ 새 Tili|yip- ^ ^ ^ 
^^나 sfu ᅳ 주력은 조금도 뒤 s.g5l 서지 않피 악하고 끈출 !}?P 차군이 차지 
한 계 선으로 그냥 기여들 었다. 우 근 ᅵ가 통선 아래로 바위 돌까지 굴 9 면서 완 강하게 
진지를 고수하 였지만 적은 죽음을 무 릅쓰고 돌격을 계속하 였다. 적의 공격이 조금 
약화된 기회를 타서 나는 전 부대에 돌격 명령을 내 5ᅵ 었다. 수림을 뒤 흔드는 나팔소 
^와 합께 능선을 번 개같이 치팥 아내린 유격대 원들은 도 망치는 적들을 추 격하여 
사 정없이 족처버 렸다. 몇 명의 도 주자를 제외한 적의 한 개 중대 역량은 우^ 의 돌격 
앞에서 전별을 모면할 수가 없 었다. 김 일릉은 육 박전을 하 면서도 적이 쓰^ 지는 것 
을 보면 《또 한 놈 뇜어간 다!》 하고 환성을 올 5 ᅵ군 하 였다. 우 5 ᅵ 유격대 에서도 여 
^명의 전 사자가 났다. 이 름모룰 산등 성이에 전 우들을 안장한 우^ 는 그들의 무펌 
앞에서 영 결식을 가지 었다. 나는 군모를 벗 어쥐고 오열을 참지 못하고 흐 느끼는 대 
원들을 바 라보더 떨 ^ 는 목소 ^ 로영 결사를 하 였다. 그 때무슨 말을 했던지 지금은 
아 무것도 기 억되지 않 는다. 다만 말을 끝내고 고개를 처 들었을 때 대 원들의 어깨가 
세차게 떨 ^ 던 광경과 대오의 길이가 유가 분방을 떠날 때보다 퍼그나 짧아진 것을 

g^^^^ 루 을 느끼 던 ᅵ 기억될 뿐 - -r^ ~ : ''y L ' 

시간이 일마간 흐른 다음 나는 대열에 다시 출발 구령을 주 었다. 모두가 길가에 정 
렬하 였는데 차광 수만은 무펌에 엎드려 있 었다. 주 인없는 무펌， 칠성판 하나 깔아주 

XI ^ ^^ ᅳ 무 두 a 차 tf m 길 c^p ᅵ 지지 않 헛 ^다은 ᅩ ^ - c ： 
나는 능 선으로 뛰어 올라가 차 광수의 어깨를 잡아 흔들머 고합을 질 렀다. ᅮ 

- < 광순! 행 ^ ^ ^^^^g^^^^ ^^ = fe^^i 

나의 고합소 5 ᅵ가 어 떻게나 크고 모질 었던지 차 광수는 무릎을 짚고 벌떡 일어났 

^ ,~ ^s= r ^ . ― ― - "- ； 

숙나 훈¥1 을 ᅳ좇^ 귀속말 S 그，ᅳ된^ 렀다. ~~1：- ᅳ "― ― 

g 효대 « 들이 모두 우리 얼굴만 촤다 보는테 칠전 팔기의 

기 개 ji 디 ^^^-^— " .^In^^^^ 
차 광수는 눈물을 셋고 대열 앞장에 둑둑히 걸음을 데였 

그 후 나는 이때의 일을 두 고두고 후회하 였다. 안 도-무 
송 현경전 투를치 튼후벽 팥이 지나 차 광수가 전사 하였다 
는 비보룰 받았을 때 맨 선 참으로 내가 상기한 것이 바로 그 

때의 일이었 다.^ ^ ~ i m I 1 
(그때 나는 왜 차광 수에게 그 s 게밖에 말하지 못했 던가. 

다르게 말해서 일 어나게 할 수는 없었 을^ ^ 
하기는 내 자신도 전 우들을 잃은 다음 더 칠등안 식사도 

전사한 대 원들은 모두가 《e • ᄃ》 시 절부터 우 ^ 와 함 
전 쟁에서 사살된 일본군 „^ _ 께 등고 등락의 길을 걸어온 골 간이고 핵 심들이 었다. 희생 




3. 기쁨과 



； 이 없는 투 쟁이란 물론 있을 수 없다. 혁명은 항상 희생을 등 반하는 법 이다. 자연을 
i 개 조하는 평 화적인 노동 에서도 이^ 저^ 한 손실이 생기는 법인테 항차 모든 병기 
1 ^} 수 3 들이 총등 원되어 승패를 다투는 무 장투쟁 에서야 어쩌 죽음이 없을 수 있겠 

i 는가. 하지만 우 근ᅵ 는 안도- 무송현 경에서 당한 희생을 너 무나도 잔 흑하고 부당한 
[ 것으로 받 아들이 었다. 혁명이 아무^ 가흑한 희생을 등반 한다고 해도 방금 첫 시작 

i 을 a 우 대오에 이 s 게까지 무차 별적인 손실을 가져 다줄 수 있 겠는가 하는 것이 

ᅵ g = 산수 적으^ 계 환하면 그것 명 미만의 유생 qgcs 어버린 그^ 크 지 
= 것 이라고 할 수 있 었다. e 한 번의 싸 움으로 전 사자가 천 명도 나고 만 명도 나는 현 

_ 전에서 십 e 위의 인명손 실이란 아무 것도 아 나 다. 그^ 나 우 e ᅵ는 전 우들을 잃었 

_ ^Mm^^^^^mm\ ^ᅮ =T^^=^^^^ 
\ 산수는 ；우^ 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가치를 환 산하는 수^^ 
^ ^ - = 우 와^ 께 투쟁의 길을 걸은 개개의 투 사들은 이 세상 그무엇 과 도 " 대 

J i^=^^^ 한 @적|0:0 명치 바^^ 없다는 것 #S 의 신조 였다. 적들은 국가 

^ i i 의 법과 동 원령을 발 동하여 하루사 이에도 수 천수만 명의 병력을 모 집하여 대량적 
^ 』 ^ 으로 싸 움터에 투입할 수 있지만 우 e ᅵ에 게는 그런 물 5 ᅵ적 수 e 이나 강권이 없 었다. 

『 설사 우 e ᅵ에게 그런힘 이있었 다해도 혁 명동지 한 사람한 사람은 그대로 천 금맞잡 
I 이 였다. 뜻을 같 이하는 한 사람의 등지나 생사를 같이 할 수있는 한명의 전우를 얻 
= 고 그런 사 람들로 하나의 조직된 대오룰 묶어세 우자면 실로 고심 참담한 노 력을쏟 

E 그렇게 때문에 나는 항 일혁명 투쟁의 전기간 비록 그것이 100 명의 적을 소멀한 
= 승 근ᅵ 한 전 투라고 해도 아 군에서 한명의 희 생자가 나면 그 전과를 큰 자랑거 5 ᅵ로 여 

ᅳ ― ^^ ^ a ᅡ 가둔우 안 도-무 송현경 전투를 조 우전을 영 활하게 반공 3 으로 전 m 시켜 m 

ᅳ ^ E 개 중대의 적을 완전히 소멀한 성 공적인 전 투라고 평 가하고 있다. 물론 그것은 의심 

^^1- ^oi 승 3 한전투 였다. 이 전투의 ^gfe ei^l 소한 반일인 민유격 대가한 
정 완전히 소 열해버 e ᅵ^ 다는 거 기에만 있는 &1 아니라 유격 f 

- E 쟁 사상 처음으 로현하 무적을 자 랑하는 @ff 군의 신화를 깨뜨려 siart 는거 기에& 
1 있다. 우^ 는 이 싸움을 통하여 일 본군이 강한 군대인 것만은 사실 이지만 결코 무적 

- ᅳ 1 ^^ 고 불패 ᅡ니더 불퇴도 아 14* 는 것과 우^ 가 유 격전의 특€에 5i 는 전법 

즈' 「 투룰 능 숙하게 진행 한다면 적^ ^을 #x ᅵ a4 도 강대한 일 본군을 일마 

^^^^= 든지 타승할 수 있 신심을 얻 었다. ■ ；1 i • ― = 

B 그러나 《E • r=》 의 첫 산아들 ^어 버 린 이 3 ᅳ투 우^ 는 참 

- 으로값 비싼대 가를치 루어야 했다. _ iM< ' ^= 

,： ^^ 한 개 중대의 적을 소멀 하는데 열 명 가까운 전우를 잃어버 렸다면 조션과 만주에 

ᅳ^ L ^ 는 10 만이 ^는 일 제침릭 1 군을 타승하 는테는 얼 마만한 희생을 당해야 하겠는 가!) 

， ^ 초연이 채 가 서지지 aga ^^ 송 현경의 전장을 떠^ 대 나는 등 
― ^ — ^ 1 가묻 혀있는 능선을 뒤돌아 보면서 이런 생 각을하 였다. 우^ 는그때 첫 조우 전을치 
v ᅰ,^ ( 나서 ^^^g^l^a s 으 s 고생도 많이 하고 들많이 삐 

」 짋, ^ ,% 세 hji maw\}b] 

P :^ 안도 - 무송현 경 전투가 있을 후 우^ 가 십수 년동안 하여온 항일 전쟁은 실지로 전 
I 쟁에 대한 인간의 기존개 a 으로 써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고통과 난관과 희생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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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&작은 불가능 한가? 




4IJ 





애국열 사릉에 
안치된 



안도와 통화를 연 결하는 반일 인민유 격대의 행군노 정에는 
우 5 ᅵ 나라의 북부국 경지대 에서나 볼 수있는 험준한 산 악들과 
계 곡들이 많 았다. 안 도에서 무송 까지는 장백산 줄기가 S 어있 
었고 무 송에서 통화 까지는 삼차자 령이나 삼도노 야령과 같은 
험한 영들로 이어진 용강산 줄기가 첩첩히 가 로놓여 있 었다. 
이런 산줄 기들을 타고 부대는 한 팥 가까이 힘 에겨운 행군을 
계속하 였다. 낮에는 적들의 경계가 미칠 수 있는 대 도시를 피 
해 산악 행군을 하고 밤에는 조선사 람들이 살고 있는 부 락들에 



어 끊 임없는 정치 공작과 전투훈 련으로 바쁜 시간을 보 냈다. 
우 e ᅵ는혁 명조직 들과의 사업 을하기 위하여 무송에 서도더 
칠동안 체류하 였다. 거기서 그 때 장 울화도 만나보 았다. 장울 
b 도 우^ 의 체류 기일이 짧은테 대하여 매우아 쉬워하 a 서 학 
양세봉 의요비 창 시절의 자 기와의 우정을 생각해 서라도 무송에 이 를이나 사흘쯤 더 있다가 가 달 




라고 요청하 였다. 나도 그 요청에 응하 고싶은 생각이 없지 않 았다. 무송은 나와 
십수백 같래의 사 연으로 얽혀져 있는 의 미깊은 고장이 었다. 



그러나 나는 에 정대로 사 흘인가 닷 새만에 부대 



- 발시키 었다. 지 난날에 대한 



추억이 아무 ^ 소 중하고 발목을 잡아 당기는 인정이 아무^ 



-겨운 것이라 하더 



라도 양 세봉사 령과의 해후를 위 해서는 섭섭 한대로 장울 화와도 해 어지지 않으면 안 



무 송에서 통화 까지는 5005 ᅵ가량 된다고 하 였다. 가면 같수록 심산 이라는 말과 
같이 산세는 점점 더 사나와 지고 행군도 힘들어 졌다. 생소한 메봉우 ^들과 골짜기 
를 타고 수백 5 ᅵ 산길을 강행 군으로 돌 파하는 사이에 대 원들은 모두 녹초가 되 었다. 
부대내 에서는 환 자들이 속 출하기 시작하 였다. 나 역시 계 속되는 행 군으로 어지간 

1 지친 몸이 되었다 ― 추 =— ^ 



원 정대가 통 화까지 갔을 때 차 광수가 문뜩 나 한테로 팥려와 이도 강에서 하루나 
이 ¥##을 돌리 다가 통화로 들어 가 자후제 의 하였다 ^^^^" ~ 



피 



ᅵ 《무송 에서도 더있 고싶은 것을꾹 참고 500근1 를 내처 달려 왔는데 통화룰 코앞 

^두 식이 된ᅵ4 젠말여 ^광수 ^지 않 구 ^ J |^.^= 

= 나는 차 광수의 의도가 어디에 있 는가를 어 럼풋이 g 작하 면서도 그 주장에 등조 

# 없어 일부 다 ' f "뇨 L ' 

차 광수는 대답에 앞서 안경을 벗어 손수 건으로 팎기 시작 했다. 그것은 그가 자기 

^^^aswi ^휸— Hi 했을.%마화 Moffi^ 특이한 agoia^-. ' ^ 
1 《사 람들이 모 두지칠 대로지 쳤소. 형^^ ^함^ ᅮ도^ 구. 아니라 

=— a 변명 내 휸^ p> ᅵ x ᅵ 못하 오.^ 자들이 생겨서 겨드 랑이에 고 행군^ 

는 형 편인데 이꼴로 가서야 양 세봉사 령한테 어떻게 명합을 들이대 겠소. > ᅳ; 
_ < 양세봉 선생은 그만한 사정도 통 찰하지 못할 옹졸한 사람이 아 니요. > ^ - i 

_ᅳ!ᅳ € 사령 은찌^ 이^ 「 서 q^tlflii ^백^ 0)^^ ^ v 하들의 눈은 게 

~~ 소. 우리 » ：보구 오 합지졸 이라고 손가^ §&§t€^^5T 아 iTsT§i:» 행^: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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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합작은 불가능 한가? 



= 해 g 공이 나 무아미 타불이 될가봐 ziumM ― ― 1 t ^ ：—== 
1 ^^ i l 면 차 광수의 고집을 누 구도: 휘여냁 ^ - ^ 

^S fe 차광 4^ 의 말이 일^ 가 했 1» 생각하 였다. 우 3 가 꾀 죄죄한 몰골로 ^홧^ 

' 이 만일 반일 인민유 격대를 얕보게 되면 모처럼 계 획했던 합작도 우 e ᅵ의 의도 a 표^ 
성 사시킬 수가 없 었다. 그 s 다면 차 광수가 제기 한대로 이도 강에서 하루나 이를쯤 1 
% 숨을돌 g 다가원 기를회 복한다 음질서 정연하 고생기 발할한 모습으 로통화 시내로 ^ 
p 행진해 들 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 J 1, ― b 1 
^ 나는 전 부대가 행군을 정 지하고 이도 강에서 숙영할 것을 명령한 다음 양 사령에 
^Tii 연 락원을 파 견하여 독립 군과의 합작을 위해 반일 인민유 격대가 안도룰 떠나 통 ᅮ 
Wz ^방 에 도 착하여 휴식 중이라 는 것을 통지하 였다. ， L ᅮ L 

= : 화에 간 연 락원을 기다 ^더 6ᅵ 도강마 f<fl 서노독 ，을 풀 었다… 

추 ai no\7\n 6\} 자 e ᅵ룰 잡 았다. ' ； ^F^^^^^^^^g 

= 물레방 아간집 늙은 이들은 성의를 다하여 나를 돌보 아주었 4. 내가 독립 군과^ J 
11 사업에 필요한 행등 조례를 해설 해주기 위해 지 휘부에 대 원들을 여라문 명 불^ 다 ~， 
= 가정치 상학을 하는것 을보고 그집영 감은백 성의성 의를몰 라준다 고하면 서나를 ― 

r " ^ € :^#§:S 들이 이 르기를 A}gp] 말을 많이 하면 기를 상하고 지나^ 계 기 뻐 하^^ 

감정을 ^"：^ 성내는 일예 § 으면 의지를 상한피 t 했네. 생각을 적 게하고 걱정을 = 
적게 하고 일을 적게 g 고 적게^ 고 웃음을 적게 웃 으라는 것이 에 로부터 내 E 

^찰 온 섭생둘 ^sjf 이 침'^ 말 일세. 그 s 데 대장처 e 말을 많 d^fe^i 을— s 이 ^ 

Jrz 하고생 각을많 이해서 야기는 어떻게 보존하 더병은 어떻게 털어버 ^란말 인가. 항 느 

^ IF 하네 »이 야 조^ 을 독립 시 킬 군사들 p ᅵ &^&=^^^ ^ :^rz^ ;^ 
^ 노인 이머^ 에새 겨두기 조차힘 든수십 가지의 양생법 %진§ 하게설 명^ 면서 § 
사란 하 루아침 에 이 루어지 는것도 아닌데 장래 를 생 각해 서 몸을 잘 돌봐야 하지 

는가고 역 설하는 바람에 나는 % 록불 정 치상학 5ft^^a^^^ 것을 차광수 g ^ 
게 ^겨 주지 않으면 안되 었다. 우 근 ᅵ는 노인의 말을 듣고 그가 혀준의 승배 자라는 것 " 

^ ： 3} 노인이 우 들에게 장시간 해설해 준것이 바로 < 동의 보감》 에 있는섭 생법이 ； 

, sfOi 을 알게 되 었다. 어디서 어떻게 ，한 지식 인지는 알 수 없 었으나 노인^ p 

^^ai 에 대 s 초 di 가 상당한 정도로 ^mt^S^^^^^^^^^^^^M 

우^ 가 이 도강을 떠날때 노^! 은. 참지에 싸두 었！ 연밥과 § 에 반 죽했다 
^ 구 기자환 여러 봉지를 차광 수에게 맡 기면서 많지 않은 약 이지만 대장의 몸을 보양 1 

' 하는테 써주면 고맙게 ^9 각 하겠^ 혔 tK」 _!_ 
S 노인이 자신의 섭생을 위해 럼 지어 S^ll 가법게 받을 수 는 그 ^ 

양하 a \_L _ ―. - - ~ I —— ^ —— 

^ 《노 ^ 님; ii© 솔니 다만 저 는 z| 약 받 g 수가 없습니 다. 우^ 젊 은것 - 

들이야 기가 혀 하거나 혈이 모 자라서 못 살겠습 니까. 한평생 산전 수전을 다 겪으더 ^ 
=- ^을 보지 못한 노인님 께서나 이 약을 쓰시고 조선이 독 립되는 날까지 장수 하십시 ᅮ 



노 a 은 ^©§：§ 자 가법게 성을 ifew^eiswi 막무 가내로 약을: ^보내 향 
# ^리야 다된 인 생인테 보약을 쓰면 쓰면 뭘하 겠나. 그 S 지만 -mm- E 

CfO! 조선^ 독 립시킬 선 봉대가 0된>ᄂ^힉|^ 씩 박드덜 기라면 자 네들은 = 

죽이란 ^ , " ᅳ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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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 a 는 통화에 갔던 연 락원이 되 돌아와 나의 서신을 받고 반일 인민유 격대의 통 
ᅡ 입성 a^gft 다는 의사를 표시하 였다는 것과 그가 부하 들에게 유격대 환 영준비 

wM 를 잘할 데 대한 과업을 주 었다는 소식을 전하기 바쁘게 이 도강을 떠 났다. 이도강 

^^^^^^Y'ofmW^m 바 3 ᅭ 지 세 ，운 반일인 민유; ^대―^^^ ^관의 구 

령에 따라 정보 행진로 로는 혁명 가요도 부 ^ 면서 통 화시ᄍ r 를 향해 위풍 # 

=^ 당하게 행전 해 겄ᅵ！^^^^^ 놓 
1 ~r 행길에 나서자 김 일릉에 ?p 대열을 맡기 ik 차 광수와 합께 양세 봉과의 담판 

― ^^획 을 다시금 상 세하게 토의하 였다. 나와 : -모든 a| 색과 상^ 은 미구에 맞 다들게 될 

립 군과의 사업에 집 중되고 있 2 다. 물레방 아간집 노인이 생각도 걱정도 일도 말 

^ ― ^wmn 하고 지여 꿈 음까지 적게웃 는것이 섭생의 본 도라고 귀에 못 박히게 강 
^ ^ ^하 였지만 나는 도처히 그처럼 구속이 심한 섭 생법을 지켜냁 수가 없 었다. 우 e ᅵ가 

■ ■ 4 "I - 는 모든 : 일이 하나에 서부터 열까지 다 무에서 유를 만들 어내는 과 정이고 사람들 
I 」 이 아직 한뱐도 걸 어보지 못한 전 인미답 의길을 개척 해가는 독특한 창조과 정이었 
^ Ifc 、 므로 누 ᄑ다도 사색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의논을 많이 하지 않을 수 

^^ 없 었 ^^^^^ ^ᅳ - t , r| i f — ： 

= ᅡ장 관심한 것은 반일인 민유격 대와의 교 섭에서 양 세봉이 어떤 태도로 i4 

± , 오 겠는가 하는 것이 었다. 이 교섭의 결과에 대하여 차 광수는 처 음부터 미 심쩍은 태 
도를 취하 였지만 나는 시 종일관 낙 관적인 에측을 하 였다. ： - 

[ ^^5 1 #1_의 전경이 눈앞 에^ 나티 • 나는 순간 내 머 3 에는 양 세봉에 대한 유쾌한 일 

：^. ： ff^T^ 7} 툴^ X$ §1W ."1 것 은 아 버지가 병환에 계실 때뜻을 같이 나눈 동 지들을 한 

사람한 : 하 9홧상«면 서나회 ^어머 니에게 여담으 로들^ 준일화 였다. 
^ ^ 3 :1 운등 전야에 양 사령의 향촌 에서는 빈농 민들을 망라한 계가 중심 이되어 발을 

^으로 푸는 개 &공사 »i 이 었다. 양 사령의 집도 이 ^^망 라 되어있 었다. 소출을 

많이 내는데 ^feo! 밭보다 휠씬 더 생산적 이라는 것을 상 식으로 알고 있던 그는 
' r ' ' j g^gg 를 적극 ^하였 n^a^^^ 층을 차 지하고 있던 노장 i| 들이 논 
g ᅩ 농사가 pi 이 없^ 사를 완 강하게 반대해 ^휸 다. 노장^ 

^^^!소 ? 장 파사 이에는 봄^ m 일^ &#고 계가 생 긴이래 처음 ᄑ 툼 어 

^oiyfln _'V . / J ―， 

a 」 a 니^ ir : ^ 은이 sg" 당나귀 발통" j 은 노 r 장파 늙은 이들의 고집을 도 혜? 

수 없 었다. 계 에서는 그 해에도 파 종기가 오자 젊은 이들이 논으로 풀지 못해 안달아 

하는 발에 조와 보 5 ᅵ를 심 었다. 늙은 이들은 계의 농사가 젊은것 들에게 농락 당하지 

않고 에 전대로 순 조릅게 되 어가는 것을 다 행으로 여 기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 었다. 

^그 러나 소 장파의 우두머 5 ᅵ었던 양 세봉은 자기의 주장을 관철할 기회를 노 5 ᅵ었 

다. 모내 기철이 되어 사 방에서 개구 ^ 가 울던 어느밤 소를 끝고 들에 나간 그는 조 

와 보 5ᅵ 싹이 한창 푸 름푸름 자라는 여러 뙈기의 발을쥐 도새도 모르게 다 논으로 

3qtf el a i ᅩ , ,. ft ~"'^Mm^ M m _ , f i . ' 식 

ᅥᅵ 까지 만 해 도조와 보^ 가 무 럭무럭 ^^히^§^ 이에 논으로 변하 
여 물까지 출렁거 ^ 는것 을본 늙은 이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여 《생 벼락을 맞을 놈， 
계의 농사는 네가 다 망 처놓았 구나. 금년 농사를 망치면 거지가 될 줄 알라. >고 으 

름장 ff 놓^^ r ^ « r - , ,』 T , ^ | ᅵ = 

조나 보 5 ᅵ를 심으면 아흡 섬밖에 나지 않던 그 뙈기 발에서 양 세봉은 그 해 가을 

젊와 늙은이 « 은ᅳ Met 서 《그저 세 높 §한# ^^은 웨 
고 혀를 찼다. 그 후부터 양 사령의 향촌과 그 인 근마을 에서는 논 농사를 하는 집들이 



4. 합작은 불가능 한가? 



대폭 적으로 늘 어나기 시작 했다. 계를 쥐락펴 락하던 상투쟁 이영감 : 

이라면 고 분고분 다 — ― ' 



양 세봉의 말 



- 었다. 



m 통화를 지척에 둔 노 상에서 이런 일화가 내 머^ 에 떠오튼 것은 무 엇때문 이었을 
까. 아마도 그것은 양사 령과의 담판이 성공 적으로 끝날 것 이라는 자기의 에상을 합 

^화 하기 위한 방 향으로 내 자신이 사색을 집^ 기 때문 인지도 모 른다. ^ 

1 양 사령은 3.1 운등 전야에 고향 (철산 ) 을 떠나 남만의 흥경 현으로 들어 갔다. 우^ 

아 버지가 양세봉 읗 맨 처 음으로 만난 곳 5 ᅵ 데 "로 이 흥경땅 이었다 >^^f^. ― 
그 당시 그는 통의 부에서 경무 관으로 활동하 였다. 정 의부가 나온 다 음에는 중대 
장으로 임 명되어 일약 오동진 사령의 총애를 받는 중견 간부가 되 었다. 그의 중대 
둔지 가바로 무송이 었다. 그래서 14E 양세봉 을만날 ᄉ 



있 었다. 



g 우 3 가 팔도 구에서 무 송으로 이 사한지 일마 안되어 양 세봉은 다시 흥경현 a 소 
환되어 가고 그 대신 장 철호가 그의 후 임으로 무송에 왔다. 3 부의 통 합으로 국민부 
가 태어 났을때 독 립군의 지도간 부들은 성품이 바르고 실 행력이 강하더 민 중의촉 
망이 높은 양세 봉에게 군통 수권을 맡기 였다. 양 세봉은 군부에 서뿐만 아니라 3 부의 



중 신들이 모인 조션혁 명당안 에서도 큰 영 향력을 행 사하고 있 었다. 
^시 ^^^if ᅵ와 a 형직은 결의형 제라고 하면지 나를— 날구의 자 식으로 극쳤 

하게 사 랑해주 었다. 오 등진， 손 정도， 장 철호， 이옹， 김 사힌， 현 묵관과 합께 길팀에 
서 나를^ ！^] 으로 잘 * 원^^ 사람이 바로 양 세봉이 었다. ： ᆻ } 주^ ^ 
왕청문 사건이 있은 후 국민부 상층에 대한 우 e ᅵ의 감정이 몹시 나 빠지고 또그반 
등화된 e 체의 군부 수뇌인 양세 봉과도 오 래동안 상면의 기회룰 가지지 못하 였지만 

&에 대한 양 4 형; 의 사랑과 믿음 os^i 않았 g 것 이라고 ᄈ 하^^ 
^ 이 모든 것은 어느 것이나 다 인간 양 세봉， 애국자 양 사령에 대한 호감을 주는 회 



상들이 었다. 우 ^ 의 합작 활등에 어두운 그 팀자룰 던질 수 있는 그런 과거에 대하여 
서는 구태여 추억 하지도 않 았다. 나는 될수록 우 e ᅵ의 담판 전망을 낙관 적으로 조명 

해줄 수 있는 그런 것 들만을 회고 하려고 애 썼다. 그것은 담판의 전도를 어 w 게 할 

있는 불^ 한 증 거들로 자기 자신을 심^ 적으로 학 대하지 않 으려는 방어 본능의 



심 땋ᅵ 작용이 었% 지 도 모른 ^ 

통화를 비룻한 동 변도의 20 개 현은 모두 등변도 진수사 우 지산의 관 할하에 있었 
다. 그는 한때 장 작림으 로부터 제 30 군 군 장으로 임 명받은 바도 있는 장령이 었으나 
1930 년 6 월의 대 도희의 반란진 압에서 솜씨를 발 휘하지 못하여 장 학량의 신용을 잃 
었다. 우 지산은 동변도 주요지 점들에 1 개 여 ^ 규모의 성방 위군을 배 치하고 이 일 
대의 최 고통치 자로서 군팀하 였는테 9.18 사변 후에는 등변도 보안위 원회를 조직하 
고 그 사령이 되 었으더 관 등군수 뇌들과 연계를 가 지면서 봉 천성의 괴뢰 정권에 적 

칩^^^^ '= ― —- 

관 등군은 우 지산의 협력을 담보로 이 지 구에대 병력을 투 입하지 않고 독 립수비 
대와 만주 국군， 경찰에 이 일대의 치안 유지를 맡기 었다. 관 동군의 대부분 역량은 당 



시 북만에 ©5 ᅵ고있 었다. 



이런 기세를 E ᅡ고 당 취오의 요녕 민중자 위군이 양세봉 휘하의 조선 혁명군 부대와 



함께 통화 현성을 포위하 였다. 오끼쯔 요시로 주임을 비룻한 일본 영사관 통화 분관의 
일본인 직 원들과 가 족들은 모두 이 포위 속에서 오 도가도 못하고 구조룰 기다^ 게 



a^^= ᅳ ― 

^ ： 관동군 사 령부는 통화 현성이 포 위되어 현지의 일본 인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보 

고를 받 았으나 모든 병력이 북만 일대에 총출등 중이었 으므로 다만 100 명 정 도의경 

"^" a# 원대로 파 견하고 우지 산군의 방조를 기다 렸다. 우지 산군은 두대로 1ᅵ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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뉘어서 북쪽과 봉성 방면에 서부터 양， 당의 연 합군을 압박하 였다. ^ ^ 
^ 관등군 에서는 이다 가끼참 모장을 내세워 《통 화에 있는 일본인 여^ 분， 봉천에 
서 급히 지원 부대가 내일 아침 도착 하므로 a 시 완강히 견 지하여 주십 시오. > 하는 

방^ 7 하하 하 었 「ᅵ = 「 r_^_ = 

^ 처 럼 9그아 변 후 aa ᅵ연꽹 사단 |] 만 주파견 과 '때를 같 ot 하하 봉 천성일 대 jr 
반만항 일군은 도처 에서 일 본침락 군대와 만주 괴 뢰 군대를 위협하 였다. 이런 때여서 
J^"' 화 현성을 장 악하고 있는 조선혁 명군과 자 위군의 사기는 매우 

-"^S 반일 인민유 격대가 통화 현성에 입성한 것은 6 월 29 일 처 넉이었 

= 독립 군들은 시내곳 5 에 < 반일인 민유격 대를환 영한다 ！》， ^일 
■ 제국 주의를 타 도하! <조 선을 독 립시키 자!》 등의 구호를 
^^^^11 우 e ᅵ 일행을 성 대하게 환영 하면서 우 5 ᅵ를 맞이하 였다. 
양 세봉은 반일 인민유 격대의 통화 입성을 독립운 등으로 확 대발전 
시키 는테서 하나의 전환적 계기로 삼 으려고 했던 것 같다. I - 



^군 사령 양세봉 



안도에 서 온우^ 일행은 즉시 에 두패로 나뉘 여 유 본초가 테 51 
고 온 구 국군병 사득은 자위군 사령부 대표의 안내를 받아 중국사 
람들의 집으로 가고 내가 인 솔하고 있는 반 일인민 유격대 원들은 

， 선 사람들 이 사는 집들에 분숙하 ― ^ ； \ 
원들은 반 일인민 유격대 원들의 숙소에 안내한 후에도 돌 아가지 않고 우 
끗 ᅵ와 함께 어울려 시간을 보 냈다. 우 5 ᅵ 부대에 대한 그들의 반영이 예 상외로 대 ᄐ> 히 
좋았 다. 그들은 안 도에서 유 격대가 온다는 연락을 받고 날 창이나 화 승대를 멘 촌바 
우들을 상상했 었는테 만나 고보니 멀쑥한 신사군 대라고 하면서 부 러움을 감추지 못 



하 였다. 



날밤 나는 양 세봉의 집을 방문하 였다. 



양 사령은 나룰 반갑게 맞아주 었다. 나는 먼저 양사령 부부의 안부를 묻고 어머니 

가 보내는 안사를 전해주 9 ^ i 'f - 

-' 《어 머니가 안도에 가신 다 음에도 선 생님이 야기를 자주 하셨습 니다. 너의 아버 
지가 돌아 가셨을 때 양사령 선생이 친 구들과 함께 장례를 치르 어주고 너를 화성의 
숙 c^^pfl 보 g 는테 그 은공을 잊 지 말라고 당부 하였습 니다. > J 

^mm^^i 말을 듣자 사양의 뜻으로 손을 가로 흔들 었다. ^ 우 



《나 하구 자네 아 버지야 의형제 간인테 은 공이구 뭐구 할게 있 나. 성주 아 버지한 
테서 받아온 편팥을 생 각하면 오히려 그 신세 야말로 백 골난망 이라고 할 수 있지. 자 
네어머 니는좀 어 떤가? 안도에 이사한 다음 속탈로 고생을 많이 한다는 소문을 들 

ᅩ 《네， 병이 퍼그나 깊어진 것 같습 니다. 요새는 일하는 날보다 누워 계시는 날이 



우^ 의 대화는 이처럼 범상한 대화 로부터 시작되 었다. 



나는 통화 시내에 들 어설때 받은 인상을 피력 했다. 



- 령님의 부 하들이 수백 명이나 거^ 에 떨처 나와 박수를 S 주면서 환영을 해 



T , * 

TC， 



줄 때 ^ii^s 두가 a 격 ᅳ_ ^ 
보니 우 ^ 의 마음도 가벼 웠습니 다.》 



- 리었습 니다. 독 립군의 얼 굴색이 밝은 것 



《우 e ᅵ 부 하들이 싸움은 변변히 하지 못해도 손님대 접만을 소흘히 하지 않네. > 
《너무 경손 하신 말씀입 니다. 우^ 는 안도를 떠나기 전에 사 령님의 부대가 당취 



4. 합작은 불가능 한가? 



오 녕 민중자 、발 퉁화 @Stf 손쉽게 차지하 였다는 - ^ 

" ^ ^ m%^nn ^ ᅳ ― T , ^= 

1 그건 뭐 : 전 수만 명이나 되는테 성혁흩 M 로、 x P 
^= 공릭 = 하지 못 하면야 무슨 명 분으로 밥을 g 겠나. ^ᅳ ^ J z ^ 「― ᅳ : ᅳ ■ 
ᅳ녜！ 봉-은 이렇게 말하 면산도 ssf M 포 전과정 에^: 히 "예 혜하게 Q! 야 

=- 주었 ^ " ᅳ 

그날은 그런 정도로 대화를 나누고 집에서 하루밤 잤다. 나도 찾아온 사유를 설 명' ᅳ ' r 

하지 않았고 양 사령도 그런 설명을 요 구하지 않 았다. 양 세봉이 우^ 의 원 정 -' ^te^ ^ 
=" 묻지 않는 것이좀 불 안스럽 기도하 였지만 나는 나를 환대 해주는 그의 진심에 I'j^ 
『 ~ 는 행동을 보고 담판이 잘돼같 것 이라는 당초의 확신을 더욱 두터이 하 였다. ᅩ - 

ᅩ우 a 는 다음날 p}—s 식사 후 본 격적인 이 야기를 나두 었다. ^^^^^^B^^g 

^^g^lol: 기의 꼭지를 뗀 것은 9M} 켱이 었다? S 가 그때 나에게 ® 첫 말은 이런 것 o i 「― 」 

f ^'Oi^ - ^ 규-ᅳ ^= 

' ^대 장도 알 다시피 지금 만 주땅은 벌 등지가 됐네. 숱한 벌 ᅵ 일본 이라는 불 청 ^ T .，^ 
' = U 객을 쏘 겠다고 독을 물고 일어 났네. 당 취오， 이 춘윤， 서 원원: 왕 봉각， 등철 ^=^= 

_ ' ' '매: 왕동헌 이건 % 등 변도의 벌 들이구 등만과 북만 op 는 또 일마나 많은 벌들 o r — -1； = 

:a 어났 나. 이런 때에 우 라부합 제해서 잘 싸우면 이길 수가 있다： hf 보는테 대 장생각 

그가 한 말은 우^ 의 원정목 적과도 일 치하는 것이 었다. 양 사령이 스스로 합작에 ^-E 
대해서 모색히 ng# ^^리 ii 게 제기 한다는 것은 침^ 고밉 —z nS:. " -^ 

" ᅵ l iH ^！^^！^ ^ 운동전반을 대국적 견지에 |] 부 S 하는 양사 령^^ 안목에 놀라움 S""^"^ 

= 5 슛 f^WAl 그의— 제의를 흔연히 받아 들이 ' 7 - ᅳ ᅭ ^ ᅭ― : ᅳᅳᅳ : ， - 

: | c 합 세해서 싸우 자는^ f 님의 말씀에 는저도 동감입 t| 다. 훨희 들도: 차 #이 

의논해 보려고 사 령님을 찾 아왔습 니다. 조션의 두^ tfW 이 서로 tl-^^p. ■ 

^ ^^국 의 무장부 대들도 서로합 세해서 조중^ i^BTd^^s 과 인^ ptf^ sgg — i 
가되어 사우면 능히 일제를 타승할 수 생 각합 f 다흣 " - ^ 

양세봉 은그^ 을듣 xfe 미 ^ pfeirj ^ . ff / c ' ᅵ 
^= 장이 등감 이라면 이 문제를 가지고 우^ 서로 진지 하게 의논해 보세. ᅯ ―뇨 ' ᅳ : 

<c 그런데 사 령님， 시국은 e 결을 요구 하는테 우 ^ 민족 내부는 유감스 럽게도 e ᅳᅳ 
^=^^^ 이루지 못하고 |j 습 니다. 공 산주의 자들의 내%도 단결이 안되고 민족 주의자 ， ^ 

ᅮ들이 내부도 e 결이 안되고 또 민 족주의 자들과 공사주 의자들 호상 간에도 단결이 H 

^^c^^Mmx%m-A 해가지 :ii§p|^%6 ᅵ라^ ^과 싸울 수 <^^^m^^ == 
^= 5 < 그건 다 좌익에 섰다는 층이 정치를 잘 못하는 탓 이야. 대장도 좌익 이라니 그런 

- 물계는 잘 알 겠지만 ^#-#을 과 격하게 내밀기 때문에 인심 S^S 쳤단 말 일세 - 

- ： 소작쟁 폴청 ^eia 폭 군으로 만& 구， 뚜^ ᄈ m<^. 해 가지 고서 는지 W 
= 주를 처 단하구 이 s 게 하니까 중국사 람들이 조선사 람들을 소닭 보듯이 하 거든. 이 

^=^a 순 sCl 산 등을 한다^ 사확 .. *； . -^f 

^ i fe 3 1 산^ 자들이 조직 해 온 온 력 에 염— 증을 느낀 사람들 gfei^i 수 있 
f^=7% 그 j^^aa.^ 나는 그가 노 등자， fag: 적 #i 하고 지주나 xRa}a¥%a: ^ 
？ ^ᄅ 하는테 로부터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 니라고 생각하 였다. 양세봉 자신도 독 립운등 " 
^= 에^^ 기 전 까지는 지독한 영세농 민으^ 많이 해온 사람이 었다. 그는 

'Q-7.fr 7711^5] 매번 지주의 빚독촉 tf 문에 Xf 피 긋하게 단련을 받 아오군 한 xll^ - 

노 혜에차 운 소작농 이었으 ᅳ무시 래기에 피쌀을 * 죽을 기아의 해들 &기적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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^^돌 파해온 a 농민의 후에였 &:z = ^ = ^ ^ ^ 
^ ᅮ 나는 또한 그가 공 산주의 자들이 조직 한 폭력투 쟁을비 난하는 것 은 공 산주의 이 ^ 

W: : 자체를 반 대하기 때문도 아니더 또그 반대의 이념이 자 본주의 사상을 옹 호하기 때 

문도 아 니라고 생각하 였다. 그가 조 소하고 비 판하는 것은 일부 공 산주의 자들의 운 
등방 식이나 투 쟁방법 이었지 공산 주의이 a 그 자체는 아니 었다. 그러나 방법에 대 
= - 한 입장과 태도는 곧 이^ 에 대한 인식과 관 점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 었다. 초 
기공 산주의 자들이 대중 운등을 지도 ti "는 i 서 범한 좌경적 오류는 유감스 럽게도 새 
" ― ^ 사조를 등 경하던 많은 사 람들의 넋 속에서 공산 주의에 대한 애정을 추 방하는 가슴 
- 아픈 결과를 빚어 냈다. 나는 양 세봉사 령과의 담화를 통 해서도 만주지 방에서 공산 
_시 ᅳ 주의 기 성 세 대 가범한 과오의 후과가 일 마나 막대 한가 하는 것 을 다시 한번 새 삼스 

z y ^ 절 1 하지 않을 수 없었 ^ - / * [ 

I * l i fe 돌 공 산주의 자들이 택 중투쟁 과정에 범한 좌경 망동적 과오를 시인하 였다. 
^^ 그 러면 서도쒜 중투쟁 일반을 민족의 e 결을 파 고 ᅵ하는 해독 행위로 묘 사하는 양세봉 
" 【 H ᅵ의 편 견에대 해서는 로잡아 주어야 하 겠다고 생각하 였다. - 

' ^CAl-auo] 말씀과 # ᅵ 조선 공산당 출신의 지도 인물이 계급투 쟁을하 는테서 지 

,| fflM^aA 것만을 사실입 니다. 그들의 좌 경망등 바람에 사실은 우 e ᅵ도 많은 피 

춰를' 입었습 니다. 결과적 으로는 조선 사람이 일 본놈의 앞잡 이라는 인 식까지 낳게 
* ： T m\ 않았습 니까. 그 s 지만 사 령님， 농민이 지주를 반 대해서 들고일 어나는 것은불 
■ ^ ^ 현상 이라고 생각합 니다. 사 령님도 농사를 많이 지어 보아서 아시 겠지만 가 

7 해 X ᅵ 주에게 차례 지는^ 이 얼 마인테 농민 들에게 차 례지는 것은 얼마나 g 

^ 14 짜쭉^ 월해^ 농 사지은 것은 다 빼 9} 기고 입에 풀 칠조차 하기 어 려우니 농민 

^ ^§:l^g |^ 겠다고 소작쟁 ^를 하는 것인테 그것을 goj 놓고 열닷 #g 으로 다 나 
쁘 다고할 수야없 7j #^>WFUs ᅮ ： — 

^ " 불가피 것이 마음에 들지 않ᄑ 았는지 아 

： ： 1^1 ^ ^^ 이 공, 다고 생^ LS^l^ 무 응대도 하지 않았 다.. ^= 

무 j ， 군부국 i^^^^ij s 위한 환영회 를열었 ^ 41 3 대원들 

^ ^^에 유하 와흥경 01 ᅵ -l^J^i^ 후리기 ^견한 《E • r=》 성원들 하평^ 공작원 

― 여 공 산주의 ᄈ 청 J 들이 많 았다. 그런 청 년들이 중#이 되 

어 조 직한환 영회인 것만큼 대딴히 성대 하고열 광적이 었다. 그환영 회에서 는통화 

기 a^g^ : 있 ^ 초선인 들도^ 가하혔 다.^ ^^^^ 누 ^ - 

_ ^^^^UOl 서로 차례를 엇 바꾸어 가면서 연설도 하고 노래도 불 렀는테 환영 

- -;' 회의 모든공 정에서 반일인 민유격 대와독 립군의 개성 상차이 가두드 ^지게 나타났 

대 원들은 반일인 민유격 대들의 소 돨하고 S 손하고 낙 관적인 품성과 절 훼 
치： ^ 가 있고 기백이 있고 질서 정연한 대오의 면모에 부^ 움을 금치 못하 였다. 그들이 제 

^ \M 부 ■ 워ᅳ한 것^ f 리 부르는 혁^ 가요와 38 식 보총이 

독 립군대 원들은 <€ 처런 끌끌한 군대가 소문도 없이 갑자기 어디서 생겨났 

^^고 하면서 어 5 ᅵ 등절해 하였고 어떤 독립 군대원 들은^ all 네와의 합작이 성 

-' 다， 폴): f fsf 담판이 어떻게 금^ 가? >고 ^^하 였다. ■ 

^^^"^its 은 그날 성총 온-^ 흘^보찰！멸！줬 서 a 일인 민협쒜 를 S "문 
^= 하 였다. 우리 대 원들은 박수도 치고 거수경 해## 이면^ 정신이 변^ 들게 환영을 

' . 잘 하였다 그런테 그만 양 사령이 반공 연설을 하는 바람에 모처럼 마련 되었던 환영 

_ —분 iW^l^^^ 위기 ^[뀌 ^ f , , ᅳ— t ^ ^ 
1 〜 L 조 선독 §g 성사시 키려면 우#이4&§« Jftt^^ 한다. 그런데 당 
'iBltbr^ igga 를 하고 했다. 공장에 가서 ^ x}^2#iWx} 가 ^후게 



에 가서는 지주와 농 민들이 싸우게 하고 가정 에서는 남녀평 등이라 하여 안해와 남 _ 

편이 싸우게 한다. 쩍하면 ^#)]ᅳ표： 타^ "We 서 등 족간에 불 fF^^^ ^'L i i _ v 

이 민족사 이에도 불신의 벽을 쌓^) - : ᅳ' ᅭ , ==#-^ 
우^ 등 무들은 모두 그의 연설을 듣고 분개하 였다. 차 광수는 일굴이 하얗게 질 리 쇼 

양 사령을 원망 스럽게 ^다 보기만 하였! ： ᅵ . iWi^r:'^:^^ ~ =^ 
반 공으로 일관된 양 세봉의 연 설에대 해서는 나도 못마 땅하게 생각하 였다. 나는 ^ - 

그가 왜 그런 연설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 었다； ：― 。 ^ ᅳ―: ^^^^^^^^^ 

《사 령님， 우^ 는 그런 이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 y 니다. 우^ 는 조선민 족의^ 
방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 들이더 근로 민중의 이익을 위해서 투 쟁하는 사람 들입니 ― 
다. 독립 하자면 노 동자， 농민을 비룻한 노력자 대중이 중심이 il^^^ 야지 ^ 

^ᅳ날 식으로 몇몇 영옹호 걸들의 -흼만 으로는 안됩니 u^^g ' ' - l ^1 

，내가 이런 말을 하자 우 ^ § 무들은 입을 모 0} 국 g 부를 공^" 였다. 국민 

^에서 애 국청년 여섯 명을 이 유없이 살해한 것은 이적 행위가 아 닌가， 민족앞 어^^^ 

그런 대죄를 짓 고서도 국 민부집 e 은 감히 그 무슨 이적 행위를 %운 하면서 우 g^^g 

구박할 수 있 는가고 떠 들어탰 다. ^ R - - ^ ^ 

노염을 타면서 우^ 들에게 욕을^ 퍼부^ V_ ^ , ^ | 

돌 2 노 여 움이 도수가 지 나치 고 에의에 어 긋나는 것 이었기 때 문에 나도 아연 해 지 :: 

지 않 었다. 그가 S 자기 이성을 잃고 우 ^ 룰 질 책하는 것이 에€지 이상 하^^ 
게 생각되 었다. 우^ 의 몇 마디의 말이 그의 자존심 I 건드린 것이나 아 닌가， 아니 
면 합작을 팥가 와하지 않는 어떤 인물이 양사 S 에게 우 근ᅵ 룰걸고 나쁜 말을 한 것。 [ _ " 'J 
^아 닌가， 어쨌든 n 가 노 b] 움을 타는데 ^ 무슨 곡 1 이 있을 ^^§^7 흐 a ᅮ 

만 나는 인내^ i^r§ 를^ 포 - ^ " —그효 

- 《선 생님， 그 S 게 노하실 것 까지야 있습 니까. 우 사람 들인지 그건 좀 1 

더 지 내봐야 알게 아 y 니까. 상대를 호상 이 해하기 위 해서는 사령님 부대와 우 근ᅵ 

격^ 가 자? 합촉을 해야 하 um^ ^ ^i ᅵ. 네 — ᅳ、" ᅵ 1 

그 말에는 양 사령도 별로 응대가 1 ~\ ― ^^^gg^^^^^ 

나는 양 사령의 반공 자세가 요지부등이^ : 하지만 꾸준히 ᅡ면 그 를돌려 a^^^^ 
수 있지 않 겠는가 하는 한 가닥의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숙소로 돌아 왔다. 남을 믿지 「ᅳ _£ 
젊^^^ 삐 티" 주의적 표현이 라^ 수 있다면 남을 믿는 것은 최선의 에 " 
^^고 할 ^ 5©. 국토 침탈의 비운을 당한 나라의 애국자 들에게 있어서 
인도 주의란 민족 단합을 이 룩하는 것이더 단합된 민족의 역 량으로 부 모형제 등포자 —크 
jfl 를을 혜!^ 것 라고 나는 간 주하였 1^^^^^^^^^^^ ^ ᅵᅵ ：니 

― 내가태 어난지 한 팥밖에 안 되는부 대를이 밖에 QJ ^ 욥 :a i 셰ᅳᅳ 

첫 £€]： ^^ 성추 %-기> ， | 출뺙 ' _ 

| 그^ 나 회담이 결럴된 그날 통화 시내에 있는 우^ 의 조 직원이 독 립군이 환일인 

의 무장을 ^ ^^위 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정보 i^iS^ - .^sa 
f®4s 이 그런 음^꾸 민다는 ^도 처히 @ 을수 일 이었지 a^g ^ i , ᄒ 
일의 경 ^¥§§^ 통 화에서 벼 f 같 ^！쪽^ 월할고 그렇게 되어 유본초 J^li ^P 
si™r ■ = 

〜반솔 활팽^ 박한 과제를 수 행하; 휴£^화고^ 립 군과의 충돌을 ^ 

떠난 반일 인민유 격대의 대 오에는 음침한 기분이 떠돌고 있 었다. 차 광수는 대오의 " 

^li ᄑ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 5] 가 g^^^^ 가 그려진 목책을 들여다 ^ ^zzg: 

^^•^ 무.， 표 i 은^" 그렇; C 성난 X} 람처 g 뿌 루통해 있 소? > w "V 



나는 그의 기분을 a 작하고 일부^ 웃 으면서 말을 걸 었다. - 
차 광수는 때룰 만 났다는 듯이 주 머니에 목책 을집어 넣으더 볼부은 소 



W\ ！ 

^：그 이런 판국에 웃어야 하 겠소? 솔직히 f 해서 나는 울 ffl^fil 밀어 못 견디겠 
소. 피를 흩라 더 : Ibj 룰 팥려온 노고가 혀사로 을이 가지 않았소 ^ ― 
들 《왜 참모장 ^무는 1&2^의ᄃ^^ 을 실패작 으호만 ja^a g^£^ : ^ 
^ 그럼 실 패작이 아나^ ^^작 이란 말 이오? 어쨌든 양 사령은 합작이 아니라 무 

장해 제음모 를꾸미 지않았 소.^ ^ I S— 쓰 

： <c 참모장 등무는 상층의 표정만 보았지 하층의 일굴은 보지 못했 구만. 독 립군대 
원들이 우^ 유 격대를 보고 얼마나 감 탄하고 부 러워하 였소， 나는 무 장해제 설보다 
그걸 더 중시 하고싶 e 말 이요. 중요한 것은 상층의 표정이 아니라 하층의 태 도요. 

나는 게 h 합작의 mi jj 기 " ， 

^^게 % 하는 내자신 에게도 합작의 장래에 대한 확고한 승산이 있은 것은 아니 
었다. 나는 그처 예감을 말했을 뿐이고 염원을 표 시했을 뿐 이다. ^| 
s 나도 사월 마 음 속으로 고 민하고 있 었다. 그때 나를 지 배하고 있던 고 민이란 국적 
이 서로 다튼 양 사령과 당 취오의 합작도 성 사되고 우 e ᅵ와 우사 령과의 합작도 성사 
되는테 동족끼 ^인 반일 인민유 격대와 독립 군과의 합작은 불가 능한가 하는 것이었 

iOi^ - ^Jti I r ' 시시ᅵ 

_ 독 립군이 그때 진실로 무 장해제 음모를 꾸 S 는가 안꾸 s 는가 하는 것은 오: a 동안 

미 지수로 남아있 었다. 나는 그 정보가 조직 원들이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를 팀없을 
것 이라고 생각하 면서도 그것이 근거 없는 정보 이기룰 바 랬다. 설사 그것이 과학성 
이 있는 정 보라고 하 더라도 나는 양 사령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 었다. 인간 
의 사 상이란 한계가 있는 법이더 그 한계를 극 복하기 위 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체험 
이 소 모되는 법 이다. 그 S 기 때문에 나는 그때 통화를 떠나 면서도 독립 군과의 합작 



이 불가능 하다는 결 



내^ 기를서 두르지 않 았다. 



오히려 양 사령이 언제 인가는 꼭 우 e ᅵ의 진심을 이 해하고 합작의 대문에 들어설 
때가 있을 것 이라는 기대룰 가지 였다. 애국은 연공의 바 다에로 가는 시 내물과 같은 



- 여^ 해가 지난 후 부대를 이끌고 조선 인민혁 명군에 병변 하여온 독 립군의 사령 

최윤 구는나 와합께 1932 년의 여 름을감 회깊이 회고하 였다. 최 사령의 말에 의하면 
그때 반일 인민유 격대의 무장을 해제할 음모를 꾸 민것은 양 사령이 아니라 양사령 
의 수하에 있는 참모 였다는 것 이다. 원래 양 사령은 반일 인민유 격대와 합작을 성사 
시 키려고 하 였는테 그 참모가 막 후에서 반공마 이크를 들고 우^ 를 쏠 았으더 나중 
에는 자기의 심복부 하들과 합께 우 근ᅵ 부대의 무장을 해제할 모 의까지 하 였다는 것 

■fMM^T * ...nf — fj ^Y - ᅳ = S 

t 최 윤구의 그 말이 양세봉 사령에 대한 우 5 ᅵ의 의흑을 완전히 풀어주 었다. 양사령 
이 우^ 와의 거래 가결렬 된것을 두 고두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 였으더 그가 우 끗ᅵ 를 
반 대하는 무 장해제 음모에 전혀 관 계하지 않 았다는 말을 듣고 나는 안 도감을 느끼 
었다. 그가 비록 이 세상에 없는 사람 이기는 하지만 애국심 앞에서 결 백하고 의 끗1 앞 
에서 한점의 부끄^ 움도 없는 인 간임을 다 시한번 확증할 수 있게 된 것이 무 엇보다 
도 나룰 기쁘게 하 였다. 자기가 흘륭 하다고 본 인간이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
도계속 훌륭한 인 간으로 남아 있으더 그 인간에 대한 깨끗한 인상에 때가 끼지 않고 

일 그 할다더 즐겁고 흐뭇한 일은 없 다 ^ ^ - - ： ^ 
I： 양 사령의 과실은 간계를 보지 못한 것이 었다. 그는 대 바르고 강직한 사람 이었지 
만 자기의 혁 밑에서 참모가 우 근ᅵ 와의 합작을 유산시 키려고 작 간질을 하는 것도몰 



4. 합작은 불가능 한가? 




양세 봉부인 과함께 



I 랐다. 그^ 고 자기가 공 산주의 자들을 악할 ^ ᅵ a 뜯^^ 그의 본심을 꿰 s 어 ᅮ ^= 

^^못 하 였ᄑ^ 사령이 억 울하게 최후 #1®^^ 적의 간계에 속아 남여희： 기 때 a 

g 양세봉 사령이 반공으 로부터 연 공에로 방향 g^jimfeai^i 었다. 그노 y -1 = 
립 군내부 는매우 복잡하 였다. 밀 saM 그에 매수된 이들의 해독행 위^^ ^§ 
g 우심해 지는가 대룰 꺼 나가는 낙오 자들과 탈주 자들이 속출 f^. 다른 ： 

는 들과의 합작을 요 구하는 목소 e ᅵ도 운 au ^^^ ᅳ 1" ^ 

사령도 ᄈ^] 자들을 더는 무시할 수 없게 되 었다. 그는 조중 두 나라 gg a^^^ 

공산 주의자 들이 주 세력으 ^등 장하여 천하를 쥐확펴 락하는 새로운 격등기 ！： ^^^^ 
[ ᄈ 혔다는 것을 인 정하고 공산 주의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넁 철하게 검토하 였^^ 

f 그 과정^ iaFix 쮸^ a 하게 되 앞와 1^ 1 ^ ―— 

L j gs^^i 대한몰 %p^^^^ 적 대감에 포 로되어 우^ 와의 합 작마처 4'/" H 

^던 양ᆻ 평 여 # 9^1： 방향전 #을# ᅳ 3 은^ 자신의 gQf 는 "물^ 출빼빠 '， 

^의투 쟁역사 of#^!4i— 를기 할사변 이었! ^그 ᄈ을배 격하고 련공의 길을택 - 

e IMAfc 양^ 우와의 공등행 e^raE^QfM 호: 있다. -그는 wioi^^^^p 

ᅵ , - S 

j 일^) &3；：3#21 관들과 특무조 살해 하고 독립 부 = ' " 

와 |p 쒜 Kf T 풀 g 모를 계획 적으로 추진은1 켰 §. 이 음 모에는 봉천^ ！^싸 
Z , 담하고 ^휸.^ 부 후꾸시 마기 관도 미^— 1 ^ᅳ 그 예 
\ 양 세봉을 살 해하기 위한 작전기 댈비로 10 여 만원의 돈이 투하되 었다는 말도 있 ^ 
다. f 창^ 를 비룻한 흥경의 Sgtf 로 이 작 g 동원되 었다. ^스 ^ = 
세봉 사켱을 유인할 계책을 꾸미던 끝에 평 소부터 그와 관계를 가지 \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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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6 장 시련의 해 




독 립군을 협조 해주던 배신자 왕가를 파견하 였다. 어느 날 왕가는 양 세봉을 찾아와 
중국항 일군이 독 립군을 원 조하기 위하여 사령을 만 나려고 한다고 회유하 였다. 양 
세봉은 중국항 일군이 원조를 약속 한다는 말에 그만 앞뒤를 분 별하지 못하고 왕가 

를 if 라 ^향§ 3 이^ 1 다 리고했 다는대 립자로 # 하였다 / / ¥ = 



왕가는 노 상에서 문득 권총을 뽑 아들고 《나는 이 전날의 왕 명번이 아 니다. 목숨 

아깝 거든일 본군에 항복하 라.》 하 ft}. f _ = ᅵ추 

- 양 사령이 왕 가에게 벽력 같은호 령질을 하면서 무기를 꺼 내들자 수 수발에 매복하 
고 있던 적들은 선손을 써서 일제사 격으로 그를 살해하 였다. 최 일천이 묘사한 것처 



럼 《계팀 (조선 ) 의 벌은 받아도 왜왕의 작록은 먹지 않 는다. >는 박 제상의 충언이 
그대로 사령의 혼이 되어 원 쑤들을 질겁케 하였던 것 이다. 
. 양 사령이 만일 좀 더 일쩍이 연공의 길에 나섰 더라면 그의 운명이 팥 근ᅵ 될 수도 
있지 않았 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다. 물론 그의 죽음을 애팥 퍼하는 한 

대 ^^것 au,). I ||., 1 쭌 ■ - ᅳ ^^^fe^B 
1 < 나는 축어서 항일을 할 수 없지만 너 희들을 살아서 김일성 사령을 찾아 가라. 살 

.： 양 사령은 부하 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 았다. 그것은 유 언이라 기보다 
도 반공의 벽을부 시고뛰 ^나 온한애 국자의 죽 음으로 탄생된 연공선 언이었 다§ 

션언을 따라 4 년 후에는 통화거 ^에서 우^ 를 환 영하던 300 여명의 독 ^군대 
원들이 최윤구 사령을 앞 세우고 조선 인민혁 명군에 합 세하기 위해 백두 산으로 찾아 

왔다. 그 tffl 나^ ^ 5 ^^^^ 을 만났다 . ^^ ^ᅳᅭ ^j^ L ᅳ. - ― ""^1： 

환 인현의 조선사 람들은 적 들에게 양 사령의 시체를 빼 9} 기지 않기 위하 여 마을뒤 

산에 그의 유해를 평토 장으로 안장하 였다. 평토 장이란 지 평면과 무펌의 높이가 등 



일한 봉분을 쌓 지않은 평평 한묘를 말 한다^ 

일본군 경들은 그 묘마저 파 해치고 고인의 머 근ᅵ 를 베여 통화 시가에 걸어놓 았다. 
양 사령의 유가 족들은 모진 학대를 받 았다. 그들은 일만군 경들의 박해에 시팥 끗ᅵ 
다 못해 량 가성을 김가로 고치고 철 도에서 천여 ^나 떨어진 환 인현의 심산 벽촌에 

무더지 a^^^r" w , j _ ^= 
- 나는 해방 후 남만에 일 군들을 파 견하여 양 사령의 유가 족들을 조국에 테 려오게 
하 였다. 그 일군을 따라 사령의 부인 (윤 재순) 과 아 들딸， 사위가 조 국으로 나 왔다^ 
. 《아주 머니， 그 동안 사 령님을 잃고 일 본군경 들에게 내내 쫓겨 사시 느라고 고생 



내가 첫 인사로 이런 말을 하자 윤재순 여사는 



^면서 한참동 안어깨 



떨 었다. 



《장 군님， 장 군님의 일굴을 보니 쌓였던 설움이 다 녹아서 없 어지는 것 같습니 



다. 쫓겨 다니는 거야 무슨 큰 고생 이겠습 니까. 장군 님께서 왜놈 : 

고고흽 '이 막심하 'i^^i^ 다. 》 :^=z^ fc ᅵ ᅭᅭ^ 



쫓아내 시 느라 



움을 하 느라고 바 U 비 보내 다보니 소식 한번 전하지 못해 죄송스 러웠습 니다. > 
^ 《장 군님， 오히려 처 희들이 죄송 스럽습 니다. 우^ 는 그 산중 에서도 장 군님의 소 
식을다 들었습 니다. 나는 그소식 을들을 때마다 장 군님을 따 라가지 못하고 이국의 

' cs^ma 을 마음^ 로 하군 w^tm^ z: ^~" ' . j " 



_ . 《그 s 지만 양 사령은 마지막 힘을 다할 때까지 굴하지 않고 잘 싸웠습 니다. 
」 그후 우 ^ 는 양 사령의 아들 양 의준을 만경대 혁명학 원에서 공 부시키 었다. 

4 월 남북연 석회의 때 이 학원을 참관한 김구 선생은 거기서 양 사령의 아들나 



만나 



보고 놀 라움을 감추지 못하 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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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합작은 불가능 한가? 



^= 《 나는 북조선 ® ♦kgfti 투자^ ^녀: #tf ^ 하는 이 런 학원 에 서 둑립 군사 ― 1 

^ ^，령 의 자 제까지 공 부시키 상 상도ᅳ 못했 습 tfri^ffl 가 \ * 휴 「 늘 J - 

" 기 이 학 원에는 빨치산 투사회 X！ 숴 들뿐만 아니라 국내에 Abii 조， 농조 활등을 하 ;^ 

다가 희생된 애 국자의 자 녀들도 있습" 니다. 나라^ fig 싸우다 순국한 애국 aa^ f 「 ^ 

계 1 열이 g 지 우 eife ^별^ 51 g5gfe§^^^r — ： 콜ᅳ ᅵ- 응 ^！ 7 - 

내가 이 S 게 말하자 김구는 감 격하여 ^이 학원은 민족 ^ 합의 상 정입니 다!》 하 

학원을 졸 업하고 공군 부대의 정치 일군이 된 양 의준은 전후에 비행기 차^ ^ 

하 였 다- 1 ... ]. "" ― ᅵ r 

^= .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몹시 낙망하 였다. 양 사령의 혈통이 끊어 진다는 생각이 들었 : 
jj ^ 」' ᅵ때 ^ a 디 ^^ ― , 

fc^ ^ ^iS 양의준 은_ 아들 하나를 남기： n， 아갔 단, 그 아 이^ 이름을 양철수 g ^^^^ 

^= ^}^Pr^^M 철수 는 소아 마비의 후과로 불구의 §0] 되었 ^ ᅭ ― ： ： ^ 
^ 당 에서는 그룰 인민학 교에도 보내고 고 등중학 교에도 보 Iflil 대학 ofSE 보내 여^^ ^ 
^ J 14 년등안 건강한 아 이들과 꼭같은 교육 과정을 마치게 하 였다. 그가 김일 성종합 ^ 1 ᅳ - 

학을 x^^^^^e 그의 동 무들은 하루도 빠 점없이 그를 밀차에 태워 가지고 다 a_^- ：1 

-tfl 17 층에 있는 교실까 Xj 오르내 ^ 었다. 애국선 열들에 대한 우 의 2 세， 3 세들의 
\ ^ ! 획 ^^의 유 자녀에 대 따뜻한 애 정으로 표현되 었다. 지금 양 철수는 ■ I ■ 

| ^ ； 국의 ， 작가가 되어 s 상에서 문학 작품을 써내고 있다. - 

씨 j 양철수 c|J^ 2 남 1 녀의 지^^ ^디^ 통을 따지면 양세 봉의ᅩ # 자， ^ ji; 

^ ― 들 이다. 추석 명절이 오면 그 애들도 부모를 따라 애 국열사 S 에 있는 증 지ᅵ^ J 
의 묘룰 찾아 가군^ K 그들은 cpTi} 기네 증 ^^ g 지의 행 애를 9] 어매 고있던 ——쒜 
； ;flM^Mf3ol 무엇이 었던지 를알지 못 한다 . "- : ' 

j. 천진한 것들의 어 깨우에 다시는 반 공이나 연 공이나 하는 무거운 a 이 실^ 지 ' » 

^기 를 S fFrc^ ~ [ ^ r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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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^^ 




나는 유하를 향해 행군을 다그치 었다. 유하는 남만 일대서 
흥경， 통화， 화전， 반석과 더불어 조 선독립 운동의 중요한 
책 원지의 하나로 널^ 알려진 고장 이다. 이 지 방에는 구 
pfl 의 독 립운등 가들과 합께 공산 주의룰 지 향하는 새 
세대 투 사들도 많 았다. 우 g 나라 독립 운등역 사에서 
첫 무관 학교로 널 51 소개 되었던 신흥강 습소도 남만 
의 유 하현에 속한 하니하 라라는 곳에서 설립되 었다. 

_ - 우^ 가 유하를 행군 노정의 하나의 목표로 if 
빼꽤 은 이 일 대에서 반일 인민유 격대의 군중적 지반을 
■ 넓히기 위^치 공작을 본격 적으로 벌이기 위해서 
다. 우^ 는 유하뿐 아니라 삼 원포， 고 산자， 해룽， 
뭉강 등 안도 까지의 귀환 노정에 있는 지방 들에서 군 
중을 혁명 화하기 위한 작업과 합께 유 격대의 대오를 
^^ ar^ 한 활등을 맹 렬하거 i ᅩ월 이려고 결심하 였다. 
남 만으로 원정의 길을 택할 때 우 ^ 가 설 정했던 전락의 한 

면도 여기 olHAtttL : ^ᅳ ^ 



원정 부대는 먼처 삼 원포， 고 산자， 유하， 해릉 등지에 머물^ 혁 



명조직 들과의 사 업을하 였다. = 

9. 18 사변 후 이 일대의 혁명조 직들은 적의 백색 테러에 의해 흑 심하게 파 고 ᅵ되었 
다. 새 세대의 공 산주의 자들이 여^ 해 동안 피와 땅을 바처 꾸 려놓은 조 직들이 대 
부분 파괴 되거나 해체되 었다. 성원 전원이 잡혀 가거나 학 살되어 도처히 재생할 수 

:wrr 1 ^ ^ 'tr^iH * = 

9.18 사변의 여 파가 제일 심하게 미친 곳은 해릉 지방이 었다. 해 릉에는 일 본영사 
관이 있어 적들의 마수가 다른 고 장보다 더 깊숙이 뗀어있 었다. 조 직선을 찾 으려고 
안타낍 ―게 모 대기는 사 람들이 어느 론장에 l| 다^ 었 ^ ： M 

나는 우 ^ 가 체 류하는 모든 곳에서 첫 당 조직을 모체로 확대된 기 층당조 직성원 
들과 공청， 반제 청년동 S 의 핵 심들， 농민 등맹， 반일부 녀회， 소년람 험대의 책 임자들 
을 만나 매개 조 직들의 활등 정형을 요 해하고 당면한 혁명 임무와 투쟁 과업을 토의 
하 였다. 사고방 식에서 스처지 나서는 안될 몇 가지 문제 점들이 있다는 것을 포착하 
게 되 9 ?M = 



첫 번패 문 제점은 9. 18 사변과 합 771 ᅵ 속히 만 연되기 시작한 패배 주의적 경 향이었 



M = 

그런 경향은 우선 일본이 만 주까지 먹 었으니 이제는 만사가 다되 었다고 생각하 
는데서 표현되 었다. 일본은 세 계에서 땅펑어 51 가 제일 큰 ^시 아도 티" 승하고 청나 
라도 격파하 였다. 지금은 만주에 이어 중국본 토까지 먹어보 겠다고 혀를 날름거 끗1 
고 있다. 미국 군대와 영국 군대가 일마가 강 한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일본군 대한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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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견디지 못할 것 이다. 자 칫하면 일본이 세계를 정복할 수도 있 겠는테 이런 판국에 

서 조선 독팁을 기 다리는 것은 부 지하세 월이다 eKn 말하는 사 람들이 적지 않았! 
청일, ^ 일 두전쟁 을통해 생 겨난일 본군에 대한 환상은 이 무렵에 와서 더욱더 ^= 

게 조장 되 고 전파되 었다. i ᅳᅳ ᅵ .. ᅳ - - ― - : ᅳ - ᅳ— - ᅳ - —ᅳᅳ - - ― ᅳᅳ - ᅳ 1 

조 선민족 자체의 힘으로 일제를 타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 상공론 이라고 
생 각하는 사 람들도 없지 않 았다. 이런 견해가 발 전하면 싸워서 이 기지도 뭇할 바에 ^ 

야 혁명은 해서 무엇 하느나 하는 투 쟁주의 로까지 굴러 떨어질 수 있 었다. 
패배 주의를 극 복하지 않 고서는 인민을 묶 어세울 수도 없었고 애국 역량을 혁명에 

Mf^TO^f^Pia«E _ ― 

우^ 는 부 대내에 정 치실무 적으로 준비된 대 원들과 지휘 관들을 션 발하여 9. 18 사 
변 과조선 혁명의 전 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군중 들속에 들 어가서 강연도 하고 해설 

담화도 하게 하였 다. ^ ^ ᅳ =ᅳ ^ᅳ ᅳᅳ^ ' ᅵ ::1 ᅳ— ᅳ ᅳ ᅳ— 

대중이 제일 큰 관심을 가지고 청 취하는 것은 항 일무장 투쟁에 관한 소식이 었다. 

그들은 항 일삐^ 규모와 전릭 : 전술적 원칙에 대^ 여 특별한 호 기심을 품고 했들 
었다. 유 가분방 인민들 앞에서 하던 나의 연설이 또 다시 재 현되고 박수 같채가 터져 

」우 ^의 강 연이나 담화 가 운테서 가장 인기 가있는 화제거 g 는 안도 -무송 현경전 
투담이 었다. 광대한 만주 대륙을 일거에 집어 삼키고 만주 국까지 조 작해낸 일본의 
전승 결과에 비 한다면 1 개 중대의 적을 소별한 전과는 사실 대 비조차 할 수 없는 미 

비 fp 이 었다. 그런테 군중은 이 전 투담을 제일 흥미했 TjjS 하 였다. 일본 ol 만주, 

의 통 치자로 군팀할 때에 방금 첫발을 뗀 청소한 반일 인민유 격대가 백주에 노상에 
서 왜군 1 개 중대를 섬멸하 였다는 소식은 사 람들은 그 S 게까지 경탄 시켰던 것 이다. ᅭ 
ᆻ사 람들은 전투 과정의 매 세부， 지어는 아군의 돌격 앞에서 처항을 포 기하고 팥아 ^ 
나던 순간의 적군의 구 체적인 패주상 까지도 죄다 알고 싶어하 였으더 그것을 확인 
하기 위해 끝없는 질문을 들이대 였다. 우 e ᅵ는 한 장 소에서 꼭같은 전투 세부를 두 뚜 

번， 세 번 되풀 c fRff^ ftj^hi l 수 L g] ^^^^«Eg r 」 ᄍ 

나는 안 도-무 송현경 전투 결과에 대한 사 람들의 반향을 종합 하면서 대 중에게 우 ^ 
^민족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 수있 다는 신심을 주자면 말 보다도 구 "― 
체적인 행등이 필 요하더 실전을 통하여 유 격대의 위력을 보 여주는 것이 중 요하다 - 

프귓© 다^ 한번 s 신할 수 ji^a^ 탸 - ―. - . Z. ^ , ― — ᅵ― 1 네 

그 군중의 등 향에서 제기되 는다른 하나의 문제점 은반일 인민유 격대의 창건 을배경 ᅳ, 
으로 하여 적지 않은 청년들 속에서 무장 투쟁을 절대 시하고 지 하혁명 활동을 과소평 

가하는 경향이 나 타나기 시작한 것이 었다. 그들은 적이 S 크와 대포와 비 행기를 가 ^ 
지고막 짓뭉개 대는때 에 밤낮 모여 앉아서 회 의 나 하고 말 공부나 하고 뼈 라나 뿌리 

ᄑ월하 을 들 고일어 나" iway 한 ssnfe^i 서， 야 소%1 있지 지 3 
하활동 같은 것이나 해가지 고서는 어팀도 없다는 식으로 생각 하면서 조직 생활을 ᅴ 

"그 들은 무장 투쟁도 조직 생활을 통해 육성된 핵 심들에 의해 수 행되더 조직 이라는 - : 
거대한 처 수지가 없이는 무장 대오도 조직할 수 없고 더 욱이는 그 대열을 늘 어나가 

는 것도 불가능 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 었다. 이것도 역시 9.18 사변이 만들 어놓은 좌 

헉 : 소„아 병적인 후유증 ^ ^L J l_'mMl:l- - ― = y~ ; 

항일유 격대의 처 수지가 조 직이고 조직을 떠난 혁명투 쟁이란 논할 수도 없고 성 , 
립될 수도 없으더 조 직들이 활 등하지 않으면 혁명 이라는 거대한 유 기체의 생명이 ― 
끝장 난다는 이치를 대 중에게 $^AjSfe as^XToi 려운 문제가 아니 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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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는 조선공 산주의 자들이 만주각 지에서 반일 인민유 격대를 조 직하고 무력에 의한 
항전을 개시할 수 있는 것은 전 적으로 지난 기간 혁명 군중이 조직 활등을 잘해온 퍽 

i 남 만지방 인 민들의 등 향에서 제 기되는 또 다 s 하나의 문 제점은 국 민부의 테^ 
에 테 러로써 대답 하려는 경향이 었다. 그 당시 국 민부반 동들은 남만지 방에서 공산 
씨 ᅡ들과 방향 전환을 시 도하는 혁 신파민 족주의 자 들에 대한 테^ 를 강 화하고 있 

^ : 례：ᅳ j ig_ - ■ 

. 」 유하 지방의 공청 원들과 반제 청년동 들은 테^ 룰 밥 먹듯하 

는 국 민부의 테러에 테^ 로 대 답하는 것이 왜 유해 로운가 하는 논 
거를 그들은 잘 받아 들이려 하지 않았 다. 테^ 를 힘으로 제 압하지 
않고 수수방 관하면 그것은 테러를 조 장하는 결과만 가처온 것이 




^군 사령 양세봉 



MB 

= Wr 태 피 1 테러 에： r| 답 BI 는 것 ol 이당 g 못한 처사 로되더 

혁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망 등으로 되는가 하는데 대하여 장 

시간 설명히 않을 수 없었다 i ᅳ ᅵ - - : M \ 

^민 og 자들을 학살한 론 천추룰 두고도 씻을 수 

없는 대 죄이머 등족의 손에 흘륭한 애국 자들을 잃는 것은 그 어디 
에도 하 소연할 곳 없는 우^ 모두의 비극 이다. 국 민부는 이 죄악으 
로 하여 우 ^ 민족과 후손들 로부터 두 고두고 처주를 받을 것 이다. 
국 민부를 살인 백정의 집 단으로 낙 인하고 복수를 다침 해나선 등무 
들의 심정은 물론 나도 이해할 수 있다. 그^ 나 우 e ᅵ의 복수의 칼 



^^^=； 을 버^ 기전에 이런 불 상사가 어떻게 되어 일어나 는가룰 깊이 « 
각해 보아야 한다. 국 민부가 민 족주의 우파의 소굴로 전락되 었다고 하 여 거기에 망 
라된 모든 성 원들을 다 나쁜 놈 이라고 생각 해서는 안 된다. 문제는 일제가 국 민부를 
반 등화할 목 적밑에 앞잡 이들을 파 견하여 부 e 한 와해 작전을 벌 이는테 있다. 그들 
은 국민 부내의 신흥 세력인 혁 신파에 주목을 돌 el 면서 그 내부의 분열 대립을 교묘 
하게 조 장시켜 왔다. 우 e ᅵ가 테 러로써 국 민부를 타도 한다면 좋아할 것은 일 제놈들 
― ' ᅮ 이다. 그^ 므로 우^ 는 국 민부의 반 동화된 상층 



^ 이더 ^둑 을불 것도일 제놈ᅳ 



고립시 키면서 거기에 잡입한 일제의 앞잡이 



색출 해내고 적들의 음 



로해야 한다. 민족 재생의 담보가 ^ 합에 9J 다는 것을 모두가 9i 지 말자. 



내가 이런 내 용으로 이 야기를 전 개하자 청 년들은 알만 하다고 하면서 고개 



끄퍽거 51 었다. 



우 땋ᅵ 는 이런 경 향들을 바 로잡아 주면서 남만의 동무 들에게 파괴된 혁 명조직 
급히 복구 정비하 고그두 g 에 대중 들을더 많이 묶어 세울테 대한 과업， 핵 심들을 

육 성하여 무장 대오에 보 내줄테 대한 과업， 실 천투쟁 속에서 검증된 노 등자， 농민 출 
신의 청년공 산주의 자들로 당 조직을 확대 해나같 데 대한 과업， 중국인 반일부 대들과 

의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한 ™i=- 71 I —g^j ᄑ m : a ： 



우^ 가 삼 원포， 고 산자， 유하， 해릉 일대에 머 무르고 9J 을 때 많은 청 년들이 자원 
하여 우^ 부대에 입대하 였다. 이것은 우 5 ᅵ가 남만지 방에서 벌인 적 극적인 정치활 

동의 총 화라고 할 수 있 었다. 



유하 지방의 혁명 운동을 앙 양시키 는테서 걸린 고 e ᅵ들을 풀자면 최 창걸을 비룻하 
여 이 일대에 파 견되어 활 동하는 첫 당 조직성 원들과 공청핵 심들의 역할을 높여야 
하 였다. 우 e ᅵ가 한해 전부터 연계가 두절된 최 창걸을 행방을 찾 으려고 그처럼 애쓴 
이유도 거기에 있 었다. 최 창걸을 만나면 일제의 만주 강점이 현실로 되고 무 장투쟁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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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개시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남만지 방에서 혁명을 어떻게 심화발 전시키 겠는가 
하는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논의 를할수 있으더 그에게 구 체적인 사업 방향을 제시 
해줄수 있 었다. 최 창걸은 남만 지방에 파견된 우 5 ᅵ의 대표나 다름없 었다. 

^ 유하는 《^ • c》 의 결정에 따라그 가활등 a 구역 이었 고 그와 of ^ 가 지로깊 
은 인연을 맺고 있던 고장이 었다. 최 창걸은 독립군 생활도 거기서 시작 하였고 화성 

！ 의숙에 입학할 때에도 거기서 양 세봉의 추천 #받« 다. ^^^= 
！ 화성 의숙이 폐교된 후 최 창걸은 출신 
중대에 돌아가 독립군 참사로 복 무하면 

： 서 유하 지방을 중 심으로 남부 만주의 광 
활한 지역에 • ᄃ: >의 판도룰 넓히 

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 바치 었다. 그는 

유 하에서 활동할 때 금천 현성에 햇는 일 

본 영사관 분관을 습 격하는 전 투에도 참가 
| 하 였다. ― ― 

유하^ ^을 비 루 하ᄃ WMi^T ᅤ^ g 
| A} <Ce • ^=》의 대오가 빠른 속도로 확 I 호ᅡ 성의숙 기숙사 

대될 수 있었던 것은 김혁， 차 광수의 적 극적인 노력과 함께 이 지구의 주인 이라고 

| 있는 최 창걸의 눈부신 투쟁과 능 숙하고 된 사업 전개능 력에도 기인된 
！ 그는 새 사조의 출입금 지구역 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독립군 들속에 들어가 생 활하면 

I ^ 도 자기가 공 산주의 자라는 것을 숨기지 않 9i 을 뿐 말^ u ᅵ라 오히려 진보적 자 ^^ 
립군 대원들 속에서 의식화 작업을 주등 적으로 하여 그들 중적지 않은 사 람들을 공 
산 주의신 봉자로 개조하 였다. 최 창걸이 사람 들과의 사업을 일마나 통이 크 고대담 ᅳ느 '- 
하게 하 였는지 그를 통 솔하던 지 휘관은 심지어 그가 주둔 구역으 로부터 105 ᅵ나 떨 

어진 5 훼 가서 몇 달쩍 정치 공작을 하예" 장급에 보 고하지 않고 눈을^ >} 주 었다、 

유하는 종파분 공모릭 = 에 이 f 으ᅵ 족^ h 보수파 튿차 들 의ᅳ 영 ，― 이~ ᄃ 
강하게 미치고 있 던 곳이 었다. g 앨파분 자들은 반석 현에서 주민 회라는 단체를 만 ：프 수 
\ 들어내 어남만 g， 주 si 단체들 과져결 ^고 s 신파와 ：보 수피: 

의 대 립으로 분열 직전에 9J 던 독립군 내에서 사회 주의룰 지 향하는 
일부 좌파인 물들은 화 요파， 서 상파와 손을 잡고 민족 Q: 일 전선조 

있었 n 1 M 
L 현 묵관， 고 이혀를 위시한 보 수파인 물들은 공 산주의 사조를 따 

| 르는사 g 들에대 §」훼 대적 인반등 S 세를 벌팎 §i 다. Z = 

F 이런 복잡한 분위기 속에서 최 창걸은 유하 지구에 반제 청년등 a 

조^ 해열을 급 속도로 늘 려나갔 _ r . 1 
r 종파분 자들은 주중 청총이 중국에 있는 조선청 년들의 유일한 조 
직인테 유 하반제 청년동 « 이라는 것은 또무슨 ^ 체 인가고 하면서 
트집을 걸었다 . 옘 앨계의 종파분 자들은 유 하반제 청년등 « 내부를 
와 해시킬 목 적으로 이색분 자들도 잠입시 켰다. 그들은 반석 지방으 
로부터 수십 명의 청 년들은 끌 어들여 다니 거우에 집결 시키고 몽치 ᅳᅳ ~ 현묵관 

Leogife 테러 e 을 무은 다음 삼원 포에서 독 꾸 쪼 ᅵ고 있다는 uaif^ ^ - ' 

\ ar« 제공 하고는 경찰과 q^^^fls 년동멩 을 가하는 ^ 폐ᅳ^ 

| i\\ ^wun ^ 

！ ^때^ 창걸은 그들 » 태를 If7;ttm 고 동 맵_ 와핵심 폭행속 에서 구원해 、 

fa, R ' : ^ ᅵ ― z ᅳ" ᅳ -— l ᅵ t -vr m v ― t - -」 ^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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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 창걸은 종파분 자들의 도발에 군사적 방 법으로 보 복하지 않 았다. 그는 원래 사 
> 들을 대하고 일을 처^ 하 는테서 대범한 성미를 지니고 있 었다. 후에 카 륜에서 나 
만난 최 창걸은 종파쟁 이들의 곤장에 살을 찢기 고피를 토하는 반제 청년등 a 원 

i 보 면서도 자기가 총탄을 발 사하지 않고 이성을 발휘할 수 있은 것은 참으로 놀 

우 g 가 유하로 같 때 제일 기뼈한 것은 차광수 였다. 그는 최창 걸과의 상봉을 눈앞 
느： i 에 그^ 어린 애들^ 흥분을 감추지 못하 였다. 최 창걸과 마 
a^f ^ I 광^ 도 유 범상 않은 인연을 맺：^ 1 었다. 최 

창걸이 양 세봉의 수 하에서 육 혈포를 차고 돌 아다닐 때 차 광수는 
교딴 에서 아 이들을 가르치 였다. 그때 그들은 서로 뜻이 맞아 등지 

모노 KAUl. f S 

ᅳ 《이 최창 걸이가 눈은 높은 사람 이지만 첫눈에 차광 수한테 반 
했드 랬소. 겉 보기는 덜 a 광 창인테 속은 온통 노다 지더란 말 이요. 
저 친구 머 ^ 속에는 칼， 맑스가 여라문 명 올 방자를 를고 앉아있 
소. >언 제인가 최 창걸은 차광 수와의 첫 교우를 회상 하면서 이런 

~i 하^^ ― ᅭ 




차광수 



《최창 걸이가 만일 아가 씨라면 처 덜텅 광창을 제일 선참 냥군 
님으로 삼 겠소. 그런데 길팀의 아가 씨들은 모두 소 경들이 된 모양 
^^^^ 이거 든.》 치% 수^^ 을 들 으면서 씨 물씨물 웃기만 하였다 § 
g 길팀 시절의 차 광수는 그 때까지 e^: 높 총각이 었다. 그래서 최 §§은 늘 차광수 
의 중매는 자기가 선다고 하 였으더 펄 a 광창이 말을 타고 새 각시네 집으로 가는 날 
에는 견마 잡이도 자 기가 한다고 희떠운 소리를 파.… _ 4 쇼 
마주 서기만 하면 나는 형 님이고 너는 등 생이니 형님 대접을 잘 하라는 식으로 혀 

물없는 릉질과 입 씨름에 열을 올^ 군하는 두 사람이 었지만 그들의 우정은 참으로 
만 사람이 부^ 워하고 시챔을 느끼^ 만 ^ᄈ 하고 §장확 인 것이 었다. u 

그우정 은유하 와흥경 ，철령 일 대룰중 심으로 공청과 반제청 년등 1 s 대열 을확대 
해 나가던 나 날들에 더 깊어 졌다고 말할 수 있다. 최 창걸은 차 광수와 함께 조 선공산 
주의 청년동 s 고산자 지부도 결성하 였으더 왕 청문을 중 심으로 흥 경현， 유 하현， 반 
석현을 비룻한 남만의 여러 현들에 사회과 학연구 회라는 명청을 가지 계뭉 e 체들도 

사회 과학연 구회는 맑스 -레닌 주의와 조션 혁명의 지도 이론을 연구보 급하는 것을 
자기의 사 명으로 삼고 있 었다. 그 운영 방법은 지금의 통 신대학 체계와 비슷하 였다. 
1 년에 보름 가량은 농 한기를 택하여 청 년들을 불^ 다가 강의를 해주 었으더 나머지 
시 간에는 몇 팥에 한번씩 이등 강의도 해주고 필요한 학습교 재들을 보 내주는 방법 

으 로히^ 듣응계 ^시 귀 Qj 1 1 - " ― Jl jk rjL^ 



사 회과학 연구회 성 원들은 참 고서를 놓고 강 의에서 받은 내용을 자체로 학습한 
다음 한 주 일에한 번정도 모 여앉아 토 론회를 가지 였으더 이 해하기 힘든 문 제들이 

있 으면서 면질의 응답의 방법으 로배운 지식을 완전히 소화하 였다. ᅳ k i : ^ 



남 만청총 대회가 소 집되던 그해 가을에 유 하에서 사회 과학연 구회의 활등에 대한 
차 광수의 설명 을들은 나는그 운영 방법의 독 창성과 참 신성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 
으더 이 연 구회를 이끌어 나가는 세 전우 (최 창걸， 차 광수， 김혁) 를 통이 크고 창조성 
이 높은 사람들 이라고 평가하 였다. 그들이 실천 속에서 창 조해낸 운영 방법은 어려 
운지하 투쟁의 조건에 서도머 e ᅵ를잘 쓰면청 년들을 시대의 션각 x ᅡ， 역사의 개척자 



5. 단합의 리 념아래 



： 미구에 있게될 최창 걸과의 상봉을 눈앞에 그 e ᅵ더 삼 원포방 향으로 행군 대오를 

| 인솔 해가는 내 가슴도 » 광수 못 지않게 울텅거 e ᅵ었다 i LM 쇠 
！ 카 륜에서 첫 당 조직을 뭇고 그와 해어 진지도 만 2 년이 되 어오고 있 었다. 그 등안 
최 창걸은 유하， 흥경， 해릉， 청원， 반석을 비룻한 남만의 광대한 지역 들에서 당조직 
들을 내오고 각종 대중 e 체들을 확 대하머 조선혁 명군의 한 개 대대를 지휘 하면서 

상 비적인 혁 명무력 건설에 필요한 인적， 물적 준비를 위하여 등분 서주하 였다. 1931 
년 봄에는 조선 혁명군 길강지 휘부를 등 방혁명 군으로 개 S 하고 그 
지 휘관이 되 었다. 나에게 소식을 전해준 최 창걸의 연 락원을 그가 
국민부 반등 파와의 알륵 때문에 고심 한다고 말하 였다. 
^bb^^^ 하와의 연락도 두 절되었 다. 나는 이것이 은근히 불 
안스러 웠다. 내가 불안 해하는 것은 그가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아 
무테나 팀 벙팀벙 내대는 타고난 모험 가이고 낙천 가라는 거 기에만 
있지 않 았다. 그는테 ^를 만능의 수 ᄐ> 으로 삼기 시작한 국 민부의 
테 두^ 안에 서 그 반등 파들의 주시 를 받으더 활 동하는 공 산주의 자 
였다. 국 민부의 시 각으로 볼 때에는 요시찰 대상에 속한 인 물이라 

i f ^ w,w,n - = 
§왕« 문사 건이 있었던 그 해 말에 국민부 §p 들은 최 S 걸， 최득 

혁을 비룻한 6 명의 청년공 산주의 자들을 체 포하여 대우 구라는 곳 
에서 처형 하려고 하 였다. 이 사건은 역사에 유 하사변 이라는 이름 

' "I 1 7 | V i m 「나 = 

|: ? 새 사상을 지 향하는 국민부 내부의 혁신세 력은이 사건을 계기로 반 등파에 대한 

비난의 도수를 높이 었다. 피 해자인 최창걸 자신은 파시스 트화된 국민부 상층에 대한 
^ 복수를 한다고 하면서 이를 같 았다.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유하 지방에 박 근원을 보내 

「 훽： 루& 같은 내용의 ii 신을 전달 히 7Y 'HimaL- ᅳ -ᅳ 1 -— 트 —/ ᅵ 
： ^gun 부^ 으] 충돌 a^>] 떤 형태의 것이 든；^ 꽥 해무익 하다. ^ ^ ^ ^ 
L 반일은 지 향하는 동족 사이에 유혈은 있을 수 없으더 있 어서도 안 된다. 왕 청문에 

| 서 6 명의 등지를 억 울하게 잃고도 피 눈물을 머금고 참아온 우 5 ᅵ가 아 닌가. 매사에 
| 심 중하더 경거망 동하지 말것이 다.: > 유하 사변이 있은 후 국 민부는 1930 년 8 월에 

！ 있은 조선 혁명당 집행위 원회와 대표 회의를 계기로 두 개의 진 영으로 분열되 었다. 

현 둑관， 양 세봉， 고 이혀， 김 문거， 량하산 등이 기존 방침의 고수를 완 고하게 주장하 
I ， 고그 실현을 강요해 나선데 대 항하여 고 원암， 김 석하， 이 진탁， 이옹， 현 하죽， 이관린 
등의 소 장파인 물들은 조선혁 명당을 인민의 의사와 배 치되는 파시스 트적인 정당으 

！ 로 낙 인하고 그를 해 체하여 무산 자들을 대 표하는 계급 혁명의 전위로 되게 하는 등 
！ᅭ A1 에 재만 조션농 민들을 계급 적으로 영 도해야 한다는 혁신 적이고 방향전 환적인 주 

I ^ 훼 vn i. , 

L 이와 같은 이^ 상의 알륵으 로부터 두 파는 서로 상 대방을 E ᅡ 도하고 매 장하기 위 

변투 #d| 랴들 m ui f iv. ^^^*^= _ - = 

I 7 국만 부파는 봉천성 정부의 량 해밑에 중국관 헌들과 군경 들까지 매수이 용하여 반 

！ 국민 부파를 숙 청하는 테 러전에 팥라불 었다. 그 과정에 그들은 이 진탁을 비룻한 5 명 

I 의 상대편 인 물들을 암살하 였다. 그에 대한 대 답으로 반국민 부파도 국민부 본부를 

습 격하여 4 중 대장인 김 문거를 총살하 였다. 그 후 반국민 부파는 탈퇴 성명을 내고 국 

^할부 도를 목 적으로 하는 반^] 부^ 원 회라는 ^^jfiL ^어내 었 디 ^^ 
I 최 창걸의 신변에 대 한나의 걱정 은이런 정치적 배경에 바탕 을둔것 이다. 삼원포 
로부터 한 마장즘 떨어진 곳에서 나는 행군 대오에 속보로 걸 으라는 구령을 내^ 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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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최 창걸은 한 시바삐 만나 고싶은 조 바심이 우 5 ᅵ의 발에 날개를 팥아주 었다. … - = 

그^ 나 삼 원포에 도 착하여 최 창걸의 소식을 들은 우 ^ 는 아연실 색하지 않을 수 1 

없 었다. 그 고장 조직 원들이 그가 희생되 었다는 비보를 우 5 ᅵ에게 전해 주었던 것이 I 

다. 그들의 말에 의하면 최 창걸은 고산 자공청 지부의 사업을 지도 하다가 국 민부우 1 

파놈 들에게 체 포되어 종적을 감추 었다는 것이 었다. 반일 인민유 격대가 도착 했다는 ^ I 
소식을 듣고 우 g 를 찾아온 삼원 포공청 지부의 박 가성을 가진 청년도 그와 비슷한 1 

소 e ᅵ를 하 였다. 끄는 국민부 테러분 자들이 최 창걸을 금천현 강 가점에 유인 해다가 = 
학살 하고는 공 산당밀 정이기 때문에 처 e 했다는 여론을 퍼뜨 렸다고 하 g^^ia s = 
청 년들은 해룽과 청원 사이를 왔 다갔다 하면서 활등 하다가 피살 되었다 
이 * 든저 * 든 최창걸이^；세성^^^^아니라는 것만 은를팀 없는것 같았다 ᅳ ^^ 

나는 너무나 분해서 말ᄈ 수없었 고눈물 도흘릴 수없 었다. 언제 습으 I 

로변 합없이 열에 끓고 정에^ 치던 <E • ^=》의 건아가 어쩌면 한능 선에서 을 
슬픔에 뒤이어 우 e ᅵ의 마 »#로 무자 비하게 기 습해온 또 하나의 커다 # 슬^ ᅳ ■_ = 

^ \ 1^ % 」 — ^튼 
무장 투쟁이 역사 무대에 군복을 입은 반일 인민유 격대의 질서 정연한 모 습으로 등 - 

장하고 그 총성이 만주의 광막한 대륙에 새로운 시대의 서 곡으로 높이 올 근1 고 있ᄑ _-r^^"'- 

격 등적인 나날에 최 창걸과 같 실한 전우가 희생된 것은 우^ 혁명을 위해서 S \ \ 

녕 가 슴아픈 손실이 아닐 수 §5^다. §r ᅳ— z ᅳ ^ i 

차 S 수도 내 S 에 앉아 폭 양속에 시들어 그}는 풀밭을 눈물로 적시고 있 었다. ^ ■ 

^ 나는 최 창걸의 유가 족들을 만나 고싶어 부대를 데^ 고 고 산자로 향하 였다. 최 S 」 ᅩ ― = 

걸의 부인은 걸 음마도 떼지 못하는 사내 아이와 시 등생과 합께 우 5 ᅵ를 맞이하 였다. I | 

그 부인이 참으로 강의한 여자 였다. 그 여자는 우^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 았다. ； 
오히려 우 5 ᅵ에게 남편의 소원이 총을 잡고 왜 놈들과 싸우는 것이 었는테 그 욥" ^ 

대 신하여 자기가 싸울 수 있도록 유 격대에 받아 달라고 청원하 였다. t 1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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： 우 e ᅵ는 에정을 바꾸어 유가 족들의 곁에서 하 룻밤을 둑 었다. 

； 다음날 아침 부대가 고산자 마을을 떠날 때 최 창걸의 미 망인은 멀^ 까지 우^ 를 

F 나 는무슨 a 로여인 을위로 » 으면좋 을지몰 ^아 이룰안 아들고 그애의 불을다 % 

독여주 었다. 이가 두 개밖에 나오지 않은 사 내애는 신 통히도 아 버지를 S 았다. 아이 

는 나의 일굴을 만 지면서 《아 빠》， 《아 빠》 하 였다. 그 광경을 보고 애어 머니가 처 
음으로 눈물을 흘 5 ᅵ 었다. 나도 눈물이 처 려올라 아이의 볼에 볼을 대고한 참등안 고 

["^mffE 쪽을 ^혀 ^i^^'^a— tffiffh— ― —— 

！ 《아주 머니， 이 애를 잘 키워 아 버지의 뒤를 헷게 합시 다!》 나는 목이 메여 그보 

n I I -u 꾸 /i 'mm 

！ 부대가 고 산자를 떠나서 55 ᅵ쯤 왔을 때 우 5 ᅵ가 너무도 침통 해하는 것을 보고 김 

| 일릉은 최 창걸을 추 모하여 조총을 울리 자 고 제기하 였다. 조총 이라도 울 a 면 우 g ^ 
의 기분이 좀 전 환되지 않 겠는가 하는 타산을 한 모양이 었다. 역시 풍상 고초를 많이 

| 겪어본 김^ 의ᅳ ^ 마 go^ 웅심깊 은테가 ᅳ ——ᅮ '― r —― ᅳ ᅳᅳ r 「 「' 

： < 소문만 듣 고서는 그가 죽 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습 니다. 시신도 보지 못하 
고 어떻게 조 총부터 올 근ᅵ 겠습니 까.》 뭉강을 거^ 양 강구에 도착한 우 근1 는 거기서 

놀라운 정보를 입수하 였다. 무송 지방에 은 거하고 있던 20 명 가량의 독 립군이 70- 
80 명으로 구성된 중국인 민무장 부대와 합 세하여 우^ 부대를 습 격하고 무장을 해제 
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 었다. 이 음모의 기 안자가 바로 국민부 산하의 독립군 
이 었다. 그들은 몽강에 서부터 양 강구방 향으로 이 동하는 반일 인민유 격대의 행군노 
정을 내람한 다음 중국 인반일 부대에 우 5 ᅵ 부대가 공산군 주력부 대라는 것을 연락하 
였다. 독 립군은 중국 인반일 부대와 합께 반일 인민유 격대가 통 과하게 될 마을을 미 ᅮ 
M m』^MCL; 우쾨룰 기다 ^ 고 QJQjU.. - ^ ― 

r' 우 에게 이 정보 를제공 한것은 양 강구에 있는 공청 원들이 었다. 그 곳에는 내가 
F 아는 조직 원들과 청 년들이 많았 다. 우 근 ᅵ가 양 강구에 도착하 자마자 그들이 나에게 푸 

| m ^iyi-?-^n 

： 유격 대원들 속에서 국민부 테러분 자들을 타 도하고 최 창걸의 복수를 하자는 목소 ᅩ 
^가 폭발 적으로 터져 나온 것이 바로 그때 였다. 유하의 청 년들이 국 민부의 테^ 분 

！ 자들을 요 정내고 남 만청총 대회때 괴모 산골짜 기에서 학살된 6 열사의 원쑤， 최창걸 ᅳ 

r 의 원^ 갚아야 한다고 부르 짖을^ i!} wm^ im^±^m 합처 그들을 달 래던^ 
등무 들까지 지 휘부로 찾아와 우 e ᅵ의 자제 력에도 한도가 있지 않느나 고 하면서 한 도 : 
번 싸움을 본 때있게 하여 버룻을 데 주자고 하 였다. 그런테 버룻을 데 준다는 것도 말 
은 쉽지만 그렇게 간 9 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 었다. 우선 역량 상으로 볼 때에도 상대 ^ 

P" ᅳ 그러나 ^대비 는큰문 Tta^rmaT^lffi i 결 한 ，상 대가적 아닌 적/ 
！ 이라는 것이 었다. 항 일구국 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싸우는 무장부 대들끼 ^ 

|^ 서로 맞 총질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1930 년대 초기의 혼란된 시 국만이 만 들어냁 수 - 
있는 일종의 만 화라고 밖에는 달 ^ 말할 수가 없 었다. 반일 인민유 격대와 독 립군이 - 
합 작하여 반일 인민유 격대를 공격 한다는 것도 H ᅵ이한 일이 었다. .ᅳ„ 7 

L 싸움을 하면 물론 승패는 같라질 것이 었다. 하지만 이런 유의 싸움 에서는 승자도 
패자도 다 도 퍽적인 규탄을 면치 못하는 법이 었다. 승자는 목에 걸어줄 월 계관도 있 

P〔y 수 ^거 니와 패자의 a 생 #돌 정할 눈 룰도했 ' ； 스쓰 

！ 중국인 민무장 부대를 잘못 건드려 놓으면 우 5 ᅵ의 활등에 수습할 수없는 난관이 ― 
조 성될수 있 었다. 모처럼 성사된 구국 군과의 공동 전션은 깨 여지고 우 51 는 다시 남 ᅳ: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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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집 뒤골 방에서 무기 소제나 하머 세월을 보내던 초기의 상태로 되돌 아가게 된다. ― 

독립군 부대를 치 는것도 그만 못지 않은 악 후과를 낳을 수 있 었다. 공산군 부대가 독 = 

립군 부대를 치면 인민이 우 e ᅵ를 외 면하고 넁대할 것이 었다. 반공분 자들은 좋은 때 1 

를 만 났다고 공 산주의 자들을 힐뜯을 것 이다 — 」 : : ~！ ' g 1 

그것은 우 근 ᅵ가 바라는 결과가 아니 었다. 반일 인민유 격대와 독 립군이 서로 총구 ： = 

를 마 주대고 혈전을 벌 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었다. 그런데 독 립군은 ， = 
송화강 건너 편에서 그런 혈전을 준 비하고 있었다 \2 - 르 ： 

1932 년 여름을 생 각하면 그때의 일이 제일 먼^ 오 른다. 그때 ᅵ ！^^ᄑ 2 !!： 

지 못하고 이 횅랑한 문제를 민족 단합의 경륜과 항일 구국의 대의에 맞 게^] 할 m ^= 

도를 찾 느라고 13^ 을 썩이 ^！시 문에 십년은 감수 했다고 말할 ¥있 다. i ； = 

S 동의 적인 일본 군과^ f 움 한번 변변히 해보지 못하 면서도 동쭉 $1^51 하고 = 

는 금수도 낯을 붉힐 수치스 i 운 분노와 혐오를 금할 수 없 었다. 지휘관 a 과 상 른 

보니 그들도 다같이 노기 —충^ "여 국 민부파 시스트 들에게 철추를 내려야 S 다고 ^ ᅳ ■_ = 

mctoi rriattn 1 \ /「 \ % . 

《다 시는 우 e ᅵ를 건드 5 ᅵ지 못하게 히 버 르장머 5 ᅵ를 데줍 시다. 그들이 죽어 - 
서 지하에 가 더라도 두 번 다시 손에 동족의 피를 묻히는 일이 없도록 혼쌀을 
시 다.》 차 광수는 눈에 불꽃을 ：！ ^더 국 민부의 손에 쓰^ S 동 지들의 원한을 갚을 1 \ = 

해카^ 타고 부르짖 었다. 르 = —쁑 

그려고 보면 그 당시 우 e ᅵ를 들 러싸고 $1던 무장부 대들은 어느 것이나 다 적인 r 

이 었다. 독 립군도 적이고 구 국군도 적이고 마적도 흥 창회도 대 도회도 다 적이 었다. 그 = 

반일 인민유 격대가 이런 역경에 처하게 된 것은 우^ 부대가 구 국군의 별등 대라는 T I 

것을 보증할 수 있는 유 본초와 같은 증인이 없는데 있 었다. 우 는 유 본초와 같이 ； 

유력한 증인을 테 ^고 다니지 않으면 언제나 사면 팔방으 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a = 

는 위험을 ，지고 있었 다 ， I - 1 

우 ^가 통화에 갔 다오는 사이 우사령 부대는 안 도에서 철 수하여 왕퍽팀 부대와 % ' = 

께 영안현 일대로 깊숙이 퇴각하 였다. 안도는 자유 지대로 남아있 었다. 자 위군은 싸 ¥ 

움을 크게 해 보지도 못하고 일 본군에 속속 투항하 였다. 그 당시의 자 위군의 일부는 ^ | 

벌써 반만 항일의 구호를 내 던지고 일 본군고 문들의 지 휘봉에 따라 움 직이는 반동군 = 

대로 되 었다. 중국 인반일 부대가 공산 군주력 군으로 알려 s 우 5ᅵ 부대를 감히 소별 I 

하려고 결심한 것은 그들이 일 본군의 지휘를 받는 반동 군대로 전락 되었기 때문이 = 

linblx 계 L - ᅵ" 7 - - ^ ^^^^^B 

국 민부의 반공 선전에 켱꽹 과니가 되다 싶이한 독 립군의 잔당은 우^ 에 대한 진속 = 

도 모 르면서 반 등화된 반일 부대를 끼고 우 5 ᅵ에게 도전을 하려는 것 이다. 이 문제를 = 

놓고 나는 심각한 사색을 거둡 했다. 상대가 아무^ 토비 화되고 우 경화된 군 사집딴 = 

이 라고 하 여 도 한 피 줄을 나눈 동족이 고 또 구 국투쟁 에 몸을 바치 고있던 사 람들인 = 

것만큼 우리 로서는 군사적 방법에 의한 보 복이나 테대를 추구할 수 없 었다. 어떻게 ； 

하나 그들을 정치적 방 법으로 설복 하여야 하 였다. 우 5 ᅵ는 이토록 반 일통일 전선을 j 

절대 화하였 다.^ 1 ' |1 'j * ^ ᅳ '"jl , L j a — — 

이렇게 되어 박훈을 책 임자로 하는 몇 등무가 독 립군이 머물고 있은 이도 백하로 j 

떠 나 갔 -^ ᅵ ^ᅭ ^^==^^^P _ _ — p ： _ ^ 

<c 박훈 등무， 오늘은 총대 신입이 등무의 무 기요， 총은 한방도 쏘지 말고 입으로 = 

써 독립 군들을 설 복해야 하오. 등무는 말 주변도 좋고 인상도 씨원 씨원한 사 람이니 = 

능히 그들을 감 화시켜 미연에 족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^ p c#^l^^^ = 

력 행사는 절대금 물임을 꼭 명 심해야 하오. 우^ 가 여기서 총성을 한방만 울^ 면 민 =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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족 주의자 들과의 통일 전선을 끝장이 날수 있소. 어 떻소? 등무의 성미에 맞지 않는 
과 업인데 꽤 해냁 수있겠 소?》 내가 이 S 게 묻자 박훈은 웃 으면서 머 근1 를긁 적거^ 

L 뻬 ^ 

！ 나는 박훈을 떠 나보낸 다 음에도 송화 강반을 오 래도록 거닐 었다. 오늘 밤만을 제 

발 총성이 울^ 지 말 았으면 하고 우려와 걱정도 없지 않 았다. 
, 물론 그는 능 력있는 선동 가였고 수완가 였다. 그러나 일 e 성만 

나면 앞뒤 를 가^ 지 않는 그의 곰같은 성 미 가 나로 하여 금 좀처 럼 

| 내가 박훈의 그런 약점을 알 면서도 그를 독 립군의 진 영으로 서 
슴없이 들 여 보 낸것은 우 e ᅵ 부대에 그를 능가 할만한 활 등가가 없 

었기 때문이 었다. —ᅳ ᅳᅳ ᅳ - - ᅳ― 예 -m 

\ 당시 이 분 야에서 박훈과 견줄 수 있는 인물은 차광수 였다. 정 
황을 보면 마땅히 그가 한 몫 할 때 였다. 그^ 나 차 광수는 최창걸 
의 희생에 대한 소식을 접한 때부터 너 무나도 큰 충 격으로 자기를 

^잡 x^^ i 

= (^훈 이 ， 부디 성 공하고 돌아오 오!) 

| ： 나는 마음 속으로 이런 말을 거듭 뇌 이면서 이 도백하 쪽에서 눈 | 

I ᅴ다 행히도 내가 우 려하던 그런 불 상사는 일 어나지 않았 1 1 

독 립군은 애국 역량의 e 합을 절절히 호 소하는 우^ 등 무들의 

해설에 a 화 i ᅵ었 다. 그들은 처들 상 층부의 i-A^^nig g-a-a- ^ ᅳ . 

i ᅮ으 면서도 행 s 에 : 는 기지 못하 던—— 우유부 3 한 태도를 솔 지^ 」 'ᅵᅵ ^ ^^ 그 무기 

「11^ 하^ 1 무장을 바치고 우^ 반일 인민" 유격 g: 오 에 서.: a 이 싸울 x ― J^f """ ^ 

L 독 립군의 상층은 아직 우^ 와의 통합을 달가와 하지 않 았지만 하층병 사들은 대 _ 그^ 
결 이 아니 라 합작을 하고 힘 을 합처 같이 싸워 야 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 고 기꺼이 _ . ᅳ ᅮ디 

「： 우리와 손을 잡게 다 F 이것 J^^fa 통합 의 ^i^l/l 이 었다. ' ᅳ ，―】 ..^"i s ᅳ - ^ 

세데 우^^ ^ 하나의 어려운 고비를 무 131^^71 혔다. 양세 봉과의 경렵 이 ᅵ― ᅩ ^ 

「다가 as 걸의 희생 이라는 충격적 ^1} 건 ^혓불^쳐^ 민붇에 대한 증오와 원 힌 ^ 

！ , 이 참을 수없게 되살아 오르던 그태 우 slze 민 saettf 1 경， 위해ᅮ '20 대의 젊은 --. 수 

이들로 서는쉽 지않은 도량과 인내룰 발휘할 수있었 던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 'ᅳ 

다. 만일 그때 우 e ᅵ가 이성을 잃고 복 수감에 사 로잡혀 국 민부를 타도하 였거나 독립 = ᅮ 띠 

|ᅭ$대^^^# 대결을 하 였 쒜 ： 면 지^ 렇게 ^홧^ «^로> 대들의 일 a ᅵ ^ 
굴을 바라 Srfl^ 할 것이 다. JTO^^J 달 tfHM^l^ 분§ &이 엄동 설한에 합 " ^ ^ i 
작의 기발을 들:^ 조션인 민혁명 군을 찾 아 오는역 Af 적 S 폭도 불 수 없었을 것 이다 ^ ~ = 
상에 .이 국애 족처럼 f 대 훠고 순결등 }%^^ 감헝 ^ ni^ 느 ： | 

F 민 족단합 정신은 애국 애족의 감 정가운 데서도 그 정수룰 이루는 최고의 넋 이라고 ᅭ ^—ᅳ ^ 

「말짧 수 ^^의 g 산주^ asfesig 해: aa agLftB. 한그 lmz] 슭 석^^ _. ■ 

기까지 언제 어디^ 족딴 합의^ ia" 을변 a 월이 소 증하게 ^i^qi*^ ^ — - 
- ：쿤 as 더 그것을 위 m^agofei 지 않고 있다! = ᅳ - 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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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구 국군과 





나는 유하에 머 무를때 이 흥광， 이 등광의 연계를 위하여 반석지 
방에 연 락원을 파견하 였다. 우 5ᅵ 가 남만 원정을 마치고 귀로에 오 

르던 그때 5 : 두^ iK#l«siL 뜰두 고 있 었다. 그들이 9. 
18 사변 후보 민회를 비룻한 친일 단체의 주구 배들과 싸우기 위해 

. 직했던 무장 적위대 (일명 타 구대， 개잡이 대라는 뜻) 는 1932 년 9 
월에 이르^ 반석노 농의용 군으로 성립되 었다. 이 의 용군은 모두 
탈량 투쟁과 주구 숙청， 무기 탈취， 반일 봉기를 비룻한 여^ 가지 형 
태의 대중 투쟁을 통하여 단 련되고 검열된 조선청 년들로 구 성되어 
있 었다. 1932 년 여 름부터 이 흥광， 이 등광은 항일유 격구를 창설하 

^위한 투쟁 §벌0^ 다 /'.^r a ^^^M^ 1 ' 1 

' ' ᅳ ' ！출한 수완을 발 휘하여 많 은 화제 



이홍광 



__ . ᅳ j 숙청 투쟁 에 서 

거 끗ᅵ 를남기 고있었 다.； = 



내가 



만 나려고 한것은 남만 지방의 주인 들이기 때문에 도> 순히 의 례방문 



이나 하고 인사나 나 누자는 것은 아니 었다. 중요한 목적은 의사 소통을 하 자는테 있 

었다. ^SlSiS* 나는 그들과 투 쟁경험 표 ： 느 

s 다 음으로 1와 관심을 둔것은 그^^ 선 혁명의 전도룰 두 고어떤 견해와 



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었다. 나는 조 선공산 주의자 들앞에 부과된 당면 과업에 
대한 나의 견해와 입장도 발 표하고 그에 대한 두 사람의 의견도 들 어보고 싶 었다. 
„： 제일 중요한 것은 만주각 지에서 분산 적으로 무장 투쟁을 개시한 조 선공산 주의자 
들이 지역상 호간의 연계는 어떻게 보 장하고 인 접과의 보조는 어떻게 맞추더 활동 

하—' 가 :r j 에서의 협조， 협력， 협동 # "어^ 방 S 으로 실현^ j 는가 하는 # 

"스^ 적인 문제를 가지고 a 들과 와 견 : 을 : 교 환하는 다. 는 북 




뭉강은 우 ^가 이런 목적을 이루 는데서 몇 가지 유 ^한 점을 가지고 있 었다. 뭉강 i ᅭ 
의 관^ 들가 운테는 길 팀육문 중학교 시절의 나의 등창 생들이 많았 다. 계열을 따지 ᅩ ,J 
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고 어떤 정치운 등에도 참 여하지 않 으면서 머 라를^ #매 "여^ 
고 고 분고분 공부만 해오던 센 님같은 사 람들이 었는테 그들이 뭉강의 실권 Jgil 
있 었다. 그들은 중 학교를 졸업한 후 국민 당현공 서에서 일하고 있다가 일본이 만주 
를 침. 락하자 자위군 이라는 에가좌 s 직： ^aife 자리를 하나씩 mvB}3. S "^찬 

L \— ~ "― ᅵ — ~ —— " ~ — ~^ 
몽 강에는 통화 지방에 본부를 두고 있은 당취오 자위군 총사 령부의 대표도 와있었 

다. 등창 생들을 내세워 그 대표와 교섭을 잘하면 무장을 해결할 수 있는 가 능성도 

있 었다. 이 1:: 싫태를 파악한 우^ 는 몽강에 뉼^ 앉아 자위군 과의^ 업을 적극 ' p^iett I 

g 그때 부대의 지휘 관들은 자위 군과의 사업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 았다. 자위 수 n 
과 접 촉하는 것을 모험 이라고 생 각하는 지휘 관들이 태반이 었다, 같은 조선사 
양세 봉과도 뜻이 맞 지않아 담판이 결렬되 었는데 자 위군과 사 업하여 무기를 얻어낸 쉐—— 
： 다는 것은 도저히 실현 f 추 없는 일이디 ^차 자 위군은 지끓 와해 상태에 있지 않 ^ 
은가， 어떤부 대에는 일 본지도 g 이 를고 a 아 공 산주의 자들을 소탕할 모의를 한다 ^ 
는 li 그런 함정에 — 해 ^진이 들어 것을 우^ 로서는 찬성 없 다고 : 그들 은 

g 나는 자위군 내부에 일본지 도관^ 앉아했 늘 계 격 sex! »©fM 1 ^ ^ 
다. 그놈 들에게 공 산주의 자들을 판 별하는 촉수가 있다면 우^ 에게는 그들의 눈을 ᄌ 
속이고 자 위군지 휘부에 뚫고 들어가 그 상층을 설복할 수 있는 담력이 있다. 자위군 ^ᅳ , 
이 와해 상태에 있 는것은 오히려 우^ 가공작 목적을 손쉽게 달성할 수있는 유린한 프^ 
^건 으로 될 수 있다. 그들은 왜놈 들이나 토 비들^ 혜총을 ^겨 주거나 내버^ 는 것 ' = 
J 보다 항일을 하는 우^ 에게 양 도하는 것이더 좋다고 생각할 것 이다. 그처럼 완고한 주 
우사 령과도 뜻이 통하 여 합작을 성사시 켰는데 자위군 이라고 해서 왜굽혀 내지못 ： ：：" 

환 ife 가 1 ^ ^초 }.니 '： 
그러자 지휘 관들은 대장 등무가 우사 령과의 담판에 성공 한것은 천번중 한번이 : 
있을가 우연 이다. 만 ^대에 윤 선생 이 없었더 표련3 판 n 피느 
하지 못했을 것 이라고 하면서 자위군 부대에 찾 아가는 것은 좀더 심 사숙고 해팥라 ᅵ ™ 

나는 지휘관 들에게 해 보지도 않고 골방에 들어앉 아서 콩이야 팥이야 하더 시야 : : ^ 
비야 하는 것은 공산주 의자의 기질이 아 니다. 유 격대룰 합 법화하 는테서 우^ 가 유 드1 
본초 선생의 퍽을 크게 본 것은 물론 사실 이다. 그러나 그 당시의 성공을 순전한 우 
연 으로만 보는 것은 비과 학적인 해석 이다. 우 el 가 구국 군과의 관계룰 풀려고 주등 느 
적으로 노 력하지 않았 더라면 유본초 선생도 우 3 를 도와 나서지 못했을 것 이다. 문 ~ᅳ 

제는 배심을 가지고 어떻게 주등 적으로 활동 하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고 누누이 지 :z : 

휘 관들을 설복하 였다. 그런 다음 연 락병을 한 명 테 e ᅵ고 자 위군의 지 휘부로 찾아갔 1ᅣ 

ᅀ자 위군의 병 영에는 사 병들이 꽉 차 있었고 정문 으로는 군수 물자를 실어 나르는 ^ᅩ 
우마가 그칠 새 없이 드 4，^^^ = 
^정 문에서 보 S 병이 우리를 s 춰 세우: a: 산등 지방 말씨로 ^SLig 람들안 가? > = 느 
하고 물 었다. 보초의 검 실검실 한눈이 우 ^ 의 일굴이 아니라 자위 군과는 판판 다른 〉f ; 

우 g 의 유격대 복장과 모;^ ^각 별을 아 bmmjpipp- ..: ᅳ느 — V = 
나는 그 산동 사람의 말씨를 약간 본따서 중 국말로 대답 했다. _\ -ᅳ ― : / ᅳ ᅴ 



^우 e ᅵ는 안 도에서 온 구국 군별동 대요. 나는 별등대 대장 김일성 이요. 당신네 사 

령' # 만나러 왔으 iT 안내 해주 오.》 느 -ᅳ. '기' , ■ ᅵ 

《 김 일성 ？ 김 일성별 등대 면 ^^Q^ ^ p/^| " 

일굴에 마마 자국이 뚜렷한 두번패 보초가 입 속으로 내 이름을 중 일중일 외우더 

미 심적은 시 선으로 나를 바 라보았 다. 아마 김일성 부대가 공 산당부 대라는 말을 어 
디서 얻 oil^^ 에 새겨^ 던 ^ ^ .^^11 ^ 
^우 el 는 우 의 별동 대다^ %신 우 사령도 모르 는가 ^ P - s 

내가 위엄을 풍기더 이 S 게 따지자 마마 자욱이 있는 보초는 《아， 우사령 ！ 그 사 
람 알고 있소， 그 사 람부대 남호 두에서 왜놈의 기관총 노획 했소， 우사령 대단한 사 

람이 지.》 하 면서: 엄지손 가락을 흔들^ s ^ ^H^^ Z 

결국은 우사 s 별등 대라는 명 합장이 은을 낸 셈이 었다. 중국인 반일부 대들이 있는 
데서는 이 명 합장이 맥을 추 었다. 그래서 우 ^는 행군을 할 때에도 반 일부대 들과의 
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늘 구국군 조선 인별동 대라는 간판을 들고 다니 었다: 소^ 
잠시후 산 등말을 하던 첫 번패 보초가 병영에 들 어가서 풍 채좋은 사 나이를 데라 
스 어' 고 나왔 다.^ ^당 시의 구국군 들이란 대 체로옛 장화 §군 시절의 군복을 ： ^로 입 

^ 었 다. ; 3^ 데 방금 보초를 따라 정문에 나타난 장교는 이상 하게도 반 소매에 가 '^ ^ 

: n *a 않는 짧은 바지를 입고 발에는 포화를 신 었다. 머^ 카 락도^ s 

흖 PL .§ᄑ 김 성ᄎ¥¥임" 이 ow^fet 1 ^ .^'-T 노— lfi " 2 다 
p 것은 이 름대신 《장꺽 다^》 라는 별 명으로 불 e ᅵ우던 육문 중학교 시절의 등창 
생 장가 였다. 그가 나를 주임 이라고 한 것은 내가 육 문중학 교에서 공부할 때 맡아보 
았던 도서주 임직을 염두에 둔 것이 었다. 장가는 학생시 절에도 나 S 늘 《김 주임》 
6jU <c 성주 주임》 이라고 불^ 주더 호의^ a 로 대해왔 었다. ：-^ ^를 
우^ 는 반갑게 손을 마 주잡고 한 참동안 학창 시절의 회포를 나누 었다. 해수로 계 

산하면 그와의 상봉은 3 년만에 이 루어진 셈이 었다. 나는 감옥을 나온 다음 학우들 
에게 작별 인사도 남기지 못하고 총총히 길팀을 떠난 것을 후회하 였다. 혁명을 위해 

iMl^S^^|J 을 다희생 시킨^ 는 정친 fe 7 ^ ᅵ고 동분서 주하^ 때여서 어쩌보 

기도 하 iXf®, 승들 과 학우들 에^] 사를 ^계하 M 떠났 

다는 그 도 퍽적인 빚이 마 음속에 연펑어 e ᅵ처럼 무겁게 매팥려 나를 고ᅵ릅 s 때도 없 

^^9it^ ― ： --r^g ；; ^ _ 

장가를 만나 고보니 이미 지평선 너머로 사 라져버 린듯한 육문 중학교 시절의 가지 
가지 정경 들과그 시절에 맛보던 냥 만적인 학생 기분이 되살 아올랐 다. 나는 군화소 
5 ᅵ가어 지럽게 들 5 ᅵ는 병영 마당이 아니라 정향꽃 향기가 S 등하는 육문 중학교 정원 
에 서있는 것 같은 느 낌마처 들 었다. 장가의 손을 잡고 그대로 병 영문을 나서면 북 

산에도 가땋고 송화강 바람도 쏘일수 있을것 같은 생각이 들었! ^p^p^^ 

| 것은 기쓿 을짜 릿하게 룻한 향수 a i ^g^jj^" S r / M ， 
장가는 학창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내 팔을 혀 물없이 잡 아끼고 이 따금씩 큰소^ 
로 웃에 f 면서 나를 자기 방으로 ^^K S 다 ᅳ ^^Vj 

학교 졸 #1 "진에 김주 양^ ^굴이 없는건 정 말 유감이 o|p> ᅳᄑ 

그는 나에게 의자를 권하면 서이런 말부터 꺼 냈디^ ^= 

《우린 졸업 사진을 쩍으 면서도 그냥 김 주임의 이름을 외웠 탰어， 김 주임이 학교 



！：환, 쭐론 이지. 택 a 훼겨내 "지^ i 서 이렇게 싸창후 차로자 위군의 국 

캥 nf7| miri^ni ^ ^ ' ᅳ — .^^==^ 

^장 가는 그 말을 듣자 눈을 슴꽥거 3 더 내 손등을 툭툭 두드렸 다^^ 

^：그건 ：2래; 9.18전만 해두 우린 세살 ^을 모 아온 속물들 이었지 ᅳ ^ 
테 일본이 만주로 ^들 어오는 것을보 고서야 여났거 든.》 ― ^ W^' 

것^ 구. 그^ 게 내? 춰^ u,: 차 mslif^ 서 살 수 없다^ sfi ■ ■ 

. . ■ — ― ' —z^^ ' ' 

《그땐 그 말을 귀등 으로만 들었댔 e 말이 야. 아， 시국이 왜 이^ 도 급전 직하로 

변해 가는지 모르 겠다. 이 만주 땅이란 미친 바람이 한바탕 a 쓸고 자나간 뒤처럼 살 

^는 장가 히국을 을게 평가하 였다고 생각하 였다. 오엌 ' ᅭ쇼^ f 도 
p 만주를 무대로 하여 지 고있는 휘 산의 흐름은 실로 세상사 람들을 경악케 하 

는 놀라운 변 화들로 가득차 5i 었다. 그 변화는 사 람들의 운 명에도 무 자비한 곡절을 
집 어놓았 다. 장가 자신도 더칠전 까지는 베이정 대학에 가서 역사학 공부를 해볼 포부 
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었다. 일 본군이 만주를 집어 삼키는 것을 보자 그는 역사학 

을 전공 하려던 — 의 꿈 g 버 5] 고 분 연하가 위군에 입 ig^c}. ^ ^ J 

선 비중에 션 비라는 평판을 들으더 두보의 시 행들에 흐르고 있는 목가 적이고 평 
화로운 정서를 친 절하게 풀이 해주던 유본초 선생이 구 국군의 참 모장이 도여 초연속 

을 해치게 되 5ᅵ 라고야 누가 상 상인들 했 겠 ! ： ^ 1： ; 7 ' ― : 
s 《이 것칟: 라구 땋^;%^#어받} 도 군복^ :g、 날하 ？] ^！하. 흣: 

」 ：장 가는 이런 말을 하 고나서 ^^j^^u.l^pjW ：ᅳ - 

《군 복을 입은 거야 너뿐 인가. 나도 군인이 되어 뭉강 에까지 흘^ 오지 않았 나. 
-= 등창 대 동 창으로 뿐 아니리 걸숏！ t§'§o]§\ 자격 a 효 o^w^e&i^wz^V 논— 

하고 있으니 이거 야말로 일마나 9i 들어 설 _ . 
|！ 그는 이게 다 일본 놈들의 《퍽》 이라고 하면 를의 《퍽》 에 사 람들이 좀 
총명 해진것 같다고 말하였 ― - - ^ ^ / = 

알 고보니 뭉강의 자 위군부 대에는 장가 외에도 육문 중학교 시절의 등 창생이 여^ 
명 있 었다. 나는 그날 저벽 그들과 합께 늦 게까지 이 야기를 나누 었다. 정 치와는 담 
을 쌓고 립신 양명의 길만을 꿈꾸 어오던 그들이 목에 피대를 세워 가지고 일본을 규 
탄하고 장 개석을 중화 민족이 낳은 최대의 기형 아라고 조 소하는 것 을볼때 만족감 



^^ 근 ᅵ는 밤 늦도록 반 일인민 유격대 : 와„ ^위군 a，L 이： 와—^ ^행등 문 제흐 협의하 였다. 
자 위군의 지 도부에 있는 등창 생들은 우 근ᅵ 부 대와의 합작을 환영하 였다. . ： 
^^:f 게 되어 나는 어렵 지 않^ g 위 군부대 T 내' 수 으ᄑ 통강 6] ᅵ . 와 

있는 자위 군충사 령부의 dimm,^fa".j^ay^mL' - ' ' ᅳ - 
^^ 느 날 나는 장가의 요청을 위군지 S 성！ 들^ 어]져 연설 : 을 하 였다. 그 장 

■ 소에 는총사 의대표 ^ S^pA - 그ᅵ ― ᅳ ^= 
£^.<0^5^, 우 ^ 와 할께 갑시다 i>g} 는 §찬 s 소로 연철의 첫미: 디로 헤혔， 

^ 니- ■ 

《자 위군과 반일 인민유 격대는 공등 행등을 하도록 노 력해야 한다. 반일인 민유격 
대에 공산군 이라는 딱지를 불이고 적대 시하는 것은 항일을 반 대하는 일본을 돕는 
길 이다. 반일 인민유 격대와 자 위군은 조션인 독립군 부대를 도 와주고 연합 전선을 형 



m 



"혁빼 S 튤 

.,. '녜 



；- 자 위군은 대도회 ，흥 창회를 비룻한 민간무 장력과 토 비들을 설복하 여 그들이 무 
고한 조중인 민들을 살 해하고 약 탈하지 못하게 하더 그들을 반일 투쟁에 적 극인입 
하여야 한다 대소민 간무장 대들은 모두 항일 구국역 량으로 단합 되어야 한다. ？?: 그 
^부 반일 부대들 줄환는 본군의 위세에 겁을 먹고^ 관내 m 들 이 가거 나투 

항하는 폐 e 들이 있다 ,#과 중도반 e 은 자별의 길 이라는 것을 명심 하자. > £ 

^^^ᅭ 연설 내용을 요약하 3::^ ᅵ체로 이상과 이었 다. 시 

ᅮ£^ 군지휘 관들은 그 연설^ ^광적 &s L 응하였 1* - 오 1 , - ; ;| J 
~ 이런 연설이 있은 후 총 사령부 대표는 우^ 에게 수십 자루의 무기를 넘겨주 었다. 

^^는 뭉^ 1% 한 둬 위군의 보호를 받으더 
군중 들속에 들어가 선전 사업도 하고 훈련도 하 였으더 끌 
끌한 청 년들을 선 발하여 선전 사업도 확 대하는 사업도 하 

였다. 안도를 떠날 때 40 명에 지나지 않았던 대오가 뭉강 

에 와서는 150 명 정도로 불어 났다. 김 성주가 큰 부대를 무 

어 가지고 진출 한다는 소문을 듣고 뭉강과 그주변 의청년 
들이 연방 우리를 찾아와 입대를 청원하 였다. 우 e ᅵ는 몽강 
에서 마치 주권 을잡은 것처럼 자 유릅게 활약하 였다. ^쑤 
안도에 연 락원을 보내여 알 아본데 의하면 동만의 형편 



^뼤 ^ 스 





- ■ 



나는 유격 투쟁이 S 아적인 단 계에서 본 격적인 단계 에로이 행하기 시작한 동만의 
한복판 (왕청 ) 으로 우 ^ 의 활등 무대로 옮기고 거기서 다른 현의 부 대들과 힘을 합처 

얻은 무장 투쟁을 좀더 통이 크게 벌 이려고 결심하 였다. 남만 원정과 정에서 우^ 가 
얻은 중요한 교훈의 하나는 바로 유 격대의 역량이 미약한 현 e 계에 서는 일정한 활 
동 거점을 차 지하고 투 쟁하는 것이 유^ 하고 능를적 이라는 것이 었다. ^ 
^m^M^M 무송을 거 치지않 고직발 안도로 # 있도^ p 군 노정을 잡^ 
다. 부대는 노 상에서 비 적들과 반일 부대패 잔병을 여^ 번 만 났다. 그들은 우 3 의 신 




식총이 람나서 완 력으로 그것을 탈취 하려고 하 였다. 그래서 위험 

한고비 를여러 번겪지 않으면 p}^t^^ ; : "jr^'M 

이 런때에 참의부 계통의 좋은 노인이 엿말에 나오는 무슨 도사 
처럼 우 3 앞에 불쑥 나티 "나 산을 꿰지 르면서 부대를 양강 구까지 
무사히 안 내해주 었다. 그때 산을 E ᅡ본 것이 우 근ᅵ 에게 있 어서는 큰 
도> 련이 되었고 앞으로 유격 투쟁을 장기 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로 



^^자 양 강구를 „ A 나려 표 할 때 우 차령의 휘하에 51 는한^ 

연대의 주력이 양 강구에 왔다. 그 연대를 멩 탄장부 대라고 불 렀다. 

S 탄장의 비서로 있던 진 한장도 부대와 함께 양 강구로 따라 왔다. 
Z 진 한장은 나룰 보자 멀^ 서부터 두팔을 벌이고 환성을 지르더 



껑충 껑충뛰 어왔! ^ᅮ , 
《성 주， 이게 일마 만인가 



는 마치 몇십년 동안해 어졌다 다시 만 난듯이 나를 얼 싸안고 



비금비 
o s o 



-아 갔다. 



g 안 도에서 우 사령과 담판한 후 혜어 지고는 한번도 상 종하지 못했던 S 한 장이었 
다. 시 간으로 따지면 불과 석 달만에 이루 어지는 상봉이 었다. 그런테 S 한장은 



도 대 e 히 좋았 다. 우리는 그 연 락원이 가처온 그 등안 많이 불어 났다는 것과 왕청， 
연^ 도학 ^Tibo 명 이« 규 ffj^^fl 들에^ ^는 찾 을 ^ r 되었 ^= 



석 팥을 삼 년이나 삼십 년으로 착각한 사 람처럼 우정에 끓는 눈으로 나를 바 라보고 

했 었다. ᅳ , i^^^^E 

^^^rnA^t dm&m 기적 적으로 맛보는 상봉과 쉽이 느껴져 반가 «^SS 
길이 없 었다. 사람의 생 애에서 석 팥이란 하나의 작은 토막에 지나지 않 는다. 하지 
만 나 에게는 그 석 팥 사이에 퍼그나 긴 인생이 흘러 가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 었다. 
생활에 곡절이 많고 체험이 많으면 세월도 길어보 인다고 하는데 그것은 울은 이 

《우^ 는 성주네 부대가 어테 있는지 몰라서 여^ 곳에 수소 문했더 했소. 남만에 

갔다가 돌아 왔다고 는하^ |； 행방을 빨영국 ^그 '이 씨ᅵ 
W 테 양강 구에서 조선^ 산군이 삐군과 통합을 차 작했다 i 

는 소문을 우 부대 에까지 날 아오지 
진 한장은 ® 탄장 에게 나룰 소개하 고나서 이런 말을 꺼 



^《고 맙소. 진 등무. 나도 진등 무가 보고싶 었소. 그런테 

양？ 계혐었 초？^ ― 



《내년 봄까지 이 지 방에서 활등 하라는 왕퍽팀 의명령 
받았으 니까. 어 떻소? 양강 구에서 일 마동안 우 근 ᅵ와 합께 

| 곁에서 s 한장의 말을 듣고 있던 a 탄장도 갛^ 제의 




양강구 



나는 S 탄장 부대와 합께 있으면 모처럼 성사된 구국 군과의 공동 전선을 더 공고 

^ 스 있으^ 라는 기대룰 가지고 두 ^ 람: 의쒜^ 를 흔연 ara^g^i 쑈 ^ — "~ 



a 탄장 부대는 장 학량의 정규 군으로 있다가 반 변해서 나온 부대 이므로 무기와 장 
비가 현 대적이 었다. 그부 대에는 포도 있고 기 관총도 있 었다. 총 몇 자루에 칼이나 
창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돌아 다니는 다를 구 국군에 비길수 없을정 도로이 부대는 



전 투력이 아주 강하 였다. 반일 인민유 격대가 양 강구에 머 무르는 등안 s 탄장 부대는 

우 끗 ᅵ를 잘 호 위해주 었다. 계 : 스 • ᅵ - : ' ᅳ ᅵ -ᅭ ― 



당시 만주 지방에 조직 되었던 대 부분의 반일부 대들은 일본군 



의 강력한 공세 앞에서 와해 되거나 투항하 여 



-의 지 휘하에 움 



직이고 있 었다. 구 국군가 운테서 그래도 투 항하지 않고 큰 세력으 
로 남 아있는 것은 왕퍽 팀부대 였다. 그^ 나 그 부 대마저 일 본군의 
포화가 미치지 않는 만주의 동쪽 변두^ 동녕과 쏘련 경내로 퇴각 
하고 있 었다. 반일부 대들의 무력한 붕괴 과정은 우 e ᅵ의 군 사정치 
간부들 속에서 그들에 대한불 신임을 낳게 하 였다. 어떤 사람은 중 
국 인반일 부대의 등요와 혼란을 막을 길이 없다고 하면서 그들과 
의 연합 전선을 실 현하는 것은 부 질없는 일 이라고 하 였으더 어떤 
사 람들은 승산이 보이지 않는 반일부 대와의 유대를 끊어버 e ᅵ고 
반일 인민유 격대가 e 독으로 싸워나 가자고 하 였다， 어느 것이나 다 



혀용 해서는 안될 위험한 사고 방식이 었다. 



반 일연합 전션을 포기 한다는 것은 



고 기 



만 명에 달하는 막대한 




무 장력을 적들의 편에 밀어 던지는 것으로 되더 반일부 대들을 각 

개격파 하려는 일본제 국주의 자들의 전술적 의도에 발 맞추는 것으로 될 수 있 었다. 

반일부 대들의 동 요성과 불철 저성은 그들을 지 도하는 상층의 계급적 제 한성에 근 



이광 



원이 있 었지만 주로는 적들에 대한 공포에 서부터 오는 것이 었다. 반일 부대의 동요 



제 6 장 시련의 해 



^ rj^ nimmmy) 위해 서：는 그 들과의 지 a 울^ 적극적 하는 전투를 롱: §K = 

^ / t^i 들에게 승 근ᅵ 의 신심을 줄 필 요가챘 g rf^|V' ^표^효^홧핥^^ᄊ 플 

^^/^ w§ 현실적 절 박성으 로부터 출발하 or 우 Bife 양강구 pi 세 한장， 6 ᅵ광， 호진민 ： 
： 샤 - 구국 군부대 e 이 ^하% : 0：！ 병사 위원회 를두차 례어! 부 대들과 g 

'^^」 의 사 업에서 나서는 반일부 대들의 ^»oi- ^^^^raQj_LK -■■ 증 
Jfl^., " ^ 회 의참가 자들은 절대 다수의 반일부 대들이 항전을 포 기하고 안전 지대로 철수해 트 

- 가거나 적 들에게 투 항하여 반동 군대로 변질된 조건 하에서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 ' 

~ ᅳ ᅳ 고 점령화 ^를 확대 해가고 있는 일 본군에 티" 격을 주고 애국적 군 민들의 사기를 북 . 속 5 

돋 아주기 위하여 우^ 부대와 오의성 부대， « 탄장부 대와의 연 합으로 돈화 현성과 ^ 

서 쑈 액목 현성을 습격 iF 는 전투를 벌일^ Ffflfcf 결정을 채^ 하였 ... ii 

멩 S 환도 우혜] 전투 계획을 환영하 였다. " .' | ；"... |；1： '-^ •"；；■ - - - ' r L^' v .. ^ 

1 ᅮ $ 20€)5^ 명에 달하는 구국군 부대는 세 개조로 나뉘여 길돈선 방향과 연길 방향， 돈 ^ 

^^^^p 방향ᄑ 각각 #하 였으더 우^ 부대는 S 탄장의 부대와 합께 푸르혀 등쪽 32b ^ 
\ ^^씀 대 포시하 등쪽 산길을 따라 돈 화남방 대황 구부근 수 팀속에 도착 하였^ 우^ W^J 

^T7" 돈 화현성 ^를 파 견하여 고 재팀이 보내^ "적정 자료를 다시 #1 하였 ^= 



^=r^r-^v: - i,aEM ^m^^on 는 일본 군부대 주 s 해 있었 n ^^길 림경 비 제 3 여 단본부 

' '. ^ 와 4 연대， 9 연대 비 행장경 비대와 일본 영사관 경찰과 위만 경찰을 비룻한 막대한 무 




^^f:a- 주 둔하고 있 었다. 적들은 매 성문 포대와 영사관 분관 정문에 물 a 틈없는 경비 

9 월 2 일 새벽 3 시 아군부 대들은 일제히 돈화 현성에 대¥ 공격을 개시하 였다. 우 ^ 
^= 부대의 공격 방향은 남문 이었고 호 진민이 인 솔하는 구국군 부대는 서문과 북문을 ᄑ 

m jM mM^ 돌 입하였 1 ᅭ :r — ^ - ~ ― 

=^ 성안에 재빨리 돌입한 아군은 적들의 지 휘처를 습격한 다음 적여 e 지휘 부와 영 ■ 
^ 사관 분관， 경찰 분서를 일거에 소 탕하고 적여 ^ 구분대 병력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였 

^= ^-. 전투의 주 도권은 아군의 손에 튼튼히 쥐여 져있 었다. 프 Y 

=^ 혼란에 flH} 진 적들은 2 대의비 행기를 등원하 여 아 군에게 기총 소사와 폭탄을 

—ᅳ I 7 국군대 원 들속에 서 는 혼란이 일어 났다. 이런 상태로 날이 밝 는다면 전투 상황이 — = 
^ g 전되고 아군은 심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 었다. 나는 s 한장과 호 s 민에게 급전된 ᅩ 
r 전투 상황을 설 명해준 다음 이미 차 지하고 있는 계 선에서 철 수하여 유인 전으로 적 쇼 

들을; 소펄할 새로운 전슬적 방안을 제기하 였다. 높, - ᅵ LL |； ' , ： ,^ r ; 

이 방안에 따라 우 5 ᅵ 부대는 현성 서남 #x ᅵ를， 구국^ 태들은 관둔자 남쪽 무 ^ 

^ 명^: ᅵ를 차지 하고추 격해오 는적들 을매복 전으로 섬별하 였다. 불^ 하다고 보았던 ^ 
^ 사태가 순간에 뒤집히 는것을 보게된 구국 군부대 병 사들은 사기충 천하여 도망치 ： ᅮ 

^^^p 본 당국의 측한 f 가 그켤！ ᅵ 되 ^는 x ᅵ^ a 알 수-」 @@:#^； ᅵ^ ' ^ 

^^ 출 g 물들은 이 전투에 대해 서별로 소개 하 f^^fe '±w^wF^ 

^^PLS 던 그 해 초 가을에 돈 화에서 그. IT ᅵ전투 7}_2었 는지 없 a 는 xi a 것조차 알^ 뜨 , 

mu± 폐 n 등-， = 

^림 J : 돈 화현성 전투는 1933 년 9!에 ^ ■ 현전 할? 수 = 

= 다. 돈 화현성 전투가 구국 군과의 연 줴럼 등녕현 틀 굴주 ？ ᅮ 

^^mm^ 합 작으로 설계되 고성사 a 전" fash 규 모로 보 아도돈 화현성 동 a ： ：" 
= 현성 전투와 어슷 비슷하 였다. 그^ 나 돈 화현성 전투는 조중 인민의 공 등투쟁 역사에 ， = 
^^^^f 일유 격대가 중국 반일부 대와의 협등작 전으로 일 본군을 티 "승한 첫 현성 전투라 ᅳ 

sril 의의 > ᅵ %r\ = ： 

^= 《중국 사람들 은청， ^ 두 ti 툭을 @ 거에 격 파한： 일본의 군사^ 저 ~ 
^ ^^도 흑 독하게 위축되 었더랬 ax 그런데 오늘은 그위축 감에서 완전히 해 방되었 소. " ^ 

^ ^^영 토 해방에 앞서 정신 해방을 LO^^mfT^y] ' : 

=^±5^ 1 한장은 분명 나를 포옹 fa 서^ S 부^ ᅳ나혼 지금도 4 때 그의 눈에 r 그 

쫓 ᅵ슬이 맺혀 있 었던 것을 ^ l Tia^fei^rfMu/. ^ ： - L - —ᅳ- ： = 

사' ᅴ < 성주， 우 3 이 길에 A^^^^^^^^^^^^^^^^^^^^^^^ 

는 내 손을 그^ 잡고 il ᅳ에: 넘처 말 *^3가 이 길죈 ᅵ라고 한 것ᅭ은 공 동투쟁 [ ᅳ- 
= 을 염두에 두: 독！ 한 말이었 확 홧은그 후 ii 사 1 : 때까 xf 자기 자산이 선창 # 짠 J 

g^oi 서약에 충 M 였다. 1 
^= 돈화 현성전 있은 # ^주일 가량 지나서 ^ 리는 구국 군과합 께액목 현성을 = 시 
^^하 였다. 아군은 이 전투 에서도 역시 승^ 하 였다. 세상에 잘 알 려지지 않은 싸움 

= 이었 지만그 총성이 남긴 ^ ^^g -, , . , ~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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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소사 (5 ᅡ의 가을 



_ i 는양 강구에 돌 아오자 소사 하에서 남만 원정에 참 가하지 않은 나머지 인원들 

모두 불^ 다가 유 격대가 창건된 삐 d 등안의 사업을 총화하 였다. f gfe 1 ,11 = 
^= 용 은물론 ^ 된원 것이 었다. 우 ^ 유 격대원 들은우 ^ 의 무장 대오가 반 ^^ 

M 혜 'ᅵ 이 (f 7 비 약적 i:s ^장발 1 하 a 고 그 과정에 능히 일제룰 탕 승 

할-수 있 다는 ^^을 1 가! wTa^i^^ 을 tf 결 ioi ^s§}®^ i ― ― ^ 

^^ᅳ ᅳ ! ^라는 그 ^W^^ 유격 5 쟁 로운 될^ 1ᅮ%전© 시키기 위하여 부 

― — -o \^m\ 같 은—^ >4# 원을 제기 하였 궤！ 느 ；; y^=^ 느 ― * | 
■ar 힉! 패， 반일 인민유 격대의 근거지 룰혜 지구로 ᅭ―혼 ^ ^ 
^ ^^들 ！ᅵ ᅵ 4 중^ 인 a 일구 국군 의 ^업 을프^ 도 i 게 전 개할^ 이다 ! 

^째, ^pafyf 서 급 i 히 확 대되기 시작한 ^격 투쟁을 s 게 지 도하더 혁명^ 

― yjx] s^C 다 그듯ᅵ i 그것 #fe 튼히 근ᅵ― 켜 1 1 ^i^J ^ ^ k ^ —― 

― i@i -m 세 가지 문제가 운테서 제일 심 각하게 논의된 것은 반일 인민유 격대의 m^^^ 

1— ^^가 tl 를 왕청으 M 길 데 대한문 제 ^ ^ # L _^_ . f ■ ^ 

^^_0}:% 제 한 가지를 안도， 연길， 화 릉에서 온 군정간 부들과 합께 더 칠등안 1| 처 토 

； ^=^^!U^L1, ^， 스 ： — , 1 - - = 

^^Z^r ^ 도의 활동 거점을 왕 청으로 옮 기는테 대해서 반대하 였다. 안도에 1 ᅳ = 

수 tJIfrff ^f ^ 대가 안도에 있어 야지 무엇 때문에 왕 청으로 가겠 는가， 유 격대가 ^ 청 ^^ 

^ " r " 로 가 ircF^oi 도는 어떻게 하란, 말 인가： a. 하면서 난색을 지 었다. 편 s 한 지 역감 ^ = 

^^ ᅳ ᅵ 히지 ^ 한 ^^ijigomLi. / J : 」 ^^^^^^^j 

. 길과 화 릉에서 온 등 무들은 유 격대의 효시 ^고 원 종장일 ^도부 대가^ g 

^= 프선사 @s 이 집결되 어있는 간 도한복 판으로 자 ^를 옮기는 것은 전락적 견 지에서 ^ 
주 보나 지역적 조 건으로 보나 응 당하고 시기 적절한 것 이라고 하 였다. 그들은 전투력 

― 이 제일 강한 안도 부대가 왕청에 가게 되면 연길， 훈춘， 화릉을 비룻한 인 접현의 유 = 

ᅭ 격부 대들의 활등 에서도 큰 전변이 일 어나게 될 것 이라고 확언하 였다. r T L = 

： 왕청이 지역 적으로 <C 명당자 5 ᅵ: >라는 것은 안도의 동 무들도 다 인정하 였다. 왕^^ E 
—— ᅳ 청은 우선 국 내와의 거^ 가 가 까워서 좋았 다. 대안의 육웁 지구는 《길팀 바람》 이 ^= 
근^ 많이 들어간 고장들 이어서 장차 유격 투쟁에 인적， 물적 지원을 줄 수있는 @ 음직한 : 1 

드 . 지로 될 수느 ， 다. 우^ 는 육웁 지구룰 발 후으로 앙양 ita||fc4^ 
그= ᅳ찌 9t 다. 황 s 일대의 군 중들은 무 장투쟁 사에서 최고의 봉우^ 라고 볼 수있는 mi^^= 
ᅳ— ^전 투나 봉오골 전투룰 지원하 는데서 유 감없이 발휘되 었다. 왕청은 북로 군정서 의 ^^ 
： ᅳ 1 ᅳ ᅳ ftgiag 교 헉 기에서 활등한 수 백명의 독 립군과 무관 학교의 학 생들은 다 이 지 
:」, v m 람들이 ?i 'iWragg;!.' \.r 밥을 ■ ma^. ― - 」= —ᅳ | 
ᅭ ᅳ그^ 나 왕청이 좋은 고장 이라고 하 여 무 혁 대고 그 e ᅵ로 옮겨같 수는없 었다. 그 래"^ ^ 
서 우^ 는 안 도현에 근 거지를 잡고 우^ 자신의 힘으로 유격 투쟁을 개 척해같 것인 ^ 

가， 그렇지 않으면 구 국군과 같이 합 법적인 활등을 계속 하면서 살 금살금 조선 사람 
부 대들을 더 늘여가 겠는가 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연일 토의룰 심 화해나 갔다. g 

나는 구국 군과의 공 등행등 때문에 우 e ᅵ가 활 등에서 좀 구속을 받는 한이 있더라 ^ 



| 세 기오ᅡ 더불어 



김 형직선 생님의 혁명 사업을 보좌 하시기 위해 망을 보시는 강반 석여사 



피로써 얻어낸 반일 인민유 격대의 합 법화를 더 공고히 하고 재 만조선 민족의 일 
제의 앞 잡이도 아니고 척 후병도 아니더 그 네들이 친일을 한다고 생 각하는 조션공 
산주의 자들의 무장 부대는 친일이 아니라 반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 는것이 중요 

하다^ ^하 혔다. M. , 1^ - W 



우 근 ᅵ는 결국 일정한 기간 구 국군과 합께 활등 하면서 유 격대의 합 법화를 계속 고 
하면 다른 한편 으로는 실지 투쟁을 통하여 영 향력을 확 대하여 무장 대오를 늘려가 

m\ ^o]_im 다음 서로 합류 하자는 안& 채 s 하 였다. ᅮ ^ m 

이런 안을 확정한 다 음에는 동만의 여^ 지 방들에 사 람들을 뽑아보 냈다. 연길에 
도 보내고 화 룽에도 훈 춘에도 보내고 나 자구의 구국군 부대들 에서도 유능한 공작원 
들을 여^ 명 파견하 였다. 왕 청에는 별 동대를 하나 더 만 들어서 들여보 냈다. 김일릉 

은 안도에 떨궈두 었다. 백수십 명에 팥했던 우 9 부대는 또다시 40 명 선으로 줄어 

들 었다. 



- 우 5 ᅵ가 이 S 게부 대를 털어서 다튼 현들에 사 람들을 자주 보내게 되자 등 만특위 
는 간 부들도 만 족해하 였다. 그들은 우 근ᅵ 부대가 기본 부대이 니만치 쫄쫄한 사 람들을 
선 발하여 다튼 지방의 유격부 대들을 보강해 달라고 여^ 차례에 걸처 요구하 였다. 
^ 우 5ᅵ 부대가 소 사하를 떠나 남만 원정의 길에 오르던 그때 로부터 벽 달 이라는 세 

월이 흘 렀다. 양 강구의 강화와 산 야에는 하루가 다르고 이를이 다르게 가 을빛이 짙 
어 갔다. 밤을 자 고나면 여기 처기에 낙업이 깔 근 ᅵ고 그 우에 서^ 가 내려 미구에 닥처 

-^j^m—XiU}^ 겨울을 jasa^ 었다. -- ᅳᅳ » ^ „ ^= 



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차지니 은근히 병상에 계시는 어 머니가 걱정되 었다. 그^ 
나 생각뿐 이었지 소 사하에 다녀 올엄두 는내지 못하 였다. ― 



나는 토기 점골을 다녀오 고싶은 마음이 간절하 였으나 어머 니와의 상봉을 계속 

iiMMai^a ᅳ |7 ᅳ」 1 」■- - . - ： J ：? = 



북 만으로 출발할 날짜가 박두 해오자 차 광수는 나에게 어디서 구해들 었는지 알 
없는 첩약꾸 레미를 가처다 주면서 토기 점골에 다녀 오라고 권고하 였다. 내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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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ᅳᅳ ᅳ— 저하는 기색을 보 이지" 그는 김성 주답지 않다고 비난 하면서 우^ 대장이 laira 머 

ᅳ 니도 몰라 보& 4 람 이라면 다시는 말도 걸지 않 겠다고 bM r, ᅳ£ ~= 
i 드^」 ᅵ― r-nainj ^ 나는 소 사하로 떠나게 ^'fflffi ᅳ ； 

B4J ^ 약을 도^ #^^1 어 pi 니가 이 약을보 ^^^^^^^p 
시^ ^ ^용 쓴다고 ¥W 켸？ ^했% 가 하는 것이 었다. 그^ 나 차광수 가구해 보내는 약 
^ ' , >i| g a^g:, as 졌 M: 하 a ^ q^^U 는 생각 & ' ^= 
내가 소 사하에 있을 때 사 가지고 간 좁쌀 한 말은 벌써 거펄이 난지도 오랬을 것 
— ^ 이 었다. 에^ 니가 일을 못 하시는 형 편이니 지 금은 무슨 돈으로 어떻게 가게를 유지 
해 가고 있 는지. 어 머니는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치는 법은 없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

^ ^ f>\ u\ U U 등 생들이 없었던 셈치고 집 생각을 말라고 오금을 박았 지만 사람이 자기 
1 = ^ 를 낳아준 부모나 등 생들을 9J 고 집 생각을 하지 않 는다는 것이 말처럼 그 S 게 쉽게 

^^ 급 ¥것¥— op m^. ^ lr h ^ ^ ~^ ^S^t 

-—… w ^'i^i 무 겁지트 않을 loffBiioii 들고 펄췽 흐로 찾 아가^ s 걸음 
은 a 째서 인지^ ； Fgf:/f 가^ 웨 차！ 첨 은^ 거ᅳ 훠 지늘 § 이었다 ― 
e 뜨 ^ ^ ^ 의 병이 4 지^^ 지지나 않 았을가 하는 불안 % ^안이 지만 제일 께름직 
Br . f ' ᅵ켤 것은 양사령 g 합작을 완전히 성 ^pigx^g xn 남만 oiy 사실! )i! 
_ ^ fa 니 가 알면 못내 피섭^ ^""훑이 nom^^^^ _ - r = 

^ =치' ᅳ gfl^^^^ni 시 ^도 나의 남 만행을 그토록 독촉한 것은 아들이 아버지 

- 사람과 합작을 하^ 간다는 사실이 너무도 기뻤고 대견해 서였을 것이 

_ ― 니 는 젊은 사 람들이 주의 만 따 지면서 독립 운등의 선 배들과 등을 돌 려대고 

-^ , 7 -- ^ 을 달가 와하지 ^Q}d - # ^ i 

^ 중은한 것은어 머^ ^ 서 톤1~ 전뗀 가하는 £것^^ 다 . ' -' ^ 

K ^ ᅳ백 물같은 미 음조차 잘 삭이지 못하는 어 머니를 보표 갔으니 그 사이 차도가 없었 
^ ，ᅳ^ 지 금쯤은 중태에 빠져 이 전보다 더 심한 고통에 시달 ^고 계 시지나 않 겠는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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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는 걸음을 재촉하 면서도 가슴을 조이는 불안스 ^운 생각을 털 어버릴 수 없었 

I 드 — "" ^ 

토기 점골의 낯익은 외나 무다^ 를 건느 면서도 그런 생 각에서 해어 나오지 못하였 

^ —— 

^§ 가 그 외나무 다리를 nm 때면 매번 이상 하게도 어머니 가문을 열어젖 히군했 - 
었다. 어머니 에게는 자 식들의 발 자국소 근ᅵ 를 듣고 그것이 몇 번패 아들 인가를 가려 ᄃ 
내는 특별한 감각이 있 었다. 그런테 그 날만은 에 상외로 열 e ᅵ지 않았고 굴뚝에 처넉 
밥 을짓는 연기도 오르지 않 았으더 땔 나무나 구정물 버치를 들고 부엌 문으로 들락 
날 락하는 등 생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 았다. 

나는 심장의 피가 일시 에일어 드는것 같은 불안과 긴 장감을 느끼더 가 까스로 문 
고^ 를 잡 아당기 었다. 그 e ᅵ고 문을 열기 바쁘게 토방 돌우에 그대로 주저 앉을 뻔하 
였다. 어 머니의 침상이 있던 자^ 가 § 비어 있었던 것 이다. 내가 그만 걸음이 늦었 
구나 하는 후회가 번 개같이 머 ^를 치는 순간 어디서 나타 났는지 철주가 소 e ᅵ없이 
^^■jy: 어깨에 왈 gj^i 에 ^ ji Y, '^^^^^fc t f 1 

^몸 부림을 i ᅵ면서 눈물^ 뚝^ 떨 어지는 a%e 나의 ~}#0|^ 리쉽 
s: 그^ 는 s^i 소 3 로 a 현애들 천됨 영혓 울 a 다^ = 효*3 ᅳ —ᅳ 
에 는^^ 생 덩 이처럼 난데 | 이 날 아들어 나의 왼 쪽옆구 ei， ~ 

나는 토방 돌우에 첩약꾸 레미를 떨어뜨 ^ 더 통 곡하는 두 등생을 으스 러지게 그러 ― 
안았다 ᄑ^] 콜음소 e ᅵ가 모든것 을죄다 설명해 주고있 었으니 어 머니의 생사여 ^ 
부에 대해 세터 물을 필 요초표 없^. 어쩌면 내가 없을 때에 이런 불행^ ^생길 ■ 

수있단 말인 임종의 순 a 에 이 애들의 일굴을 바라 g 모성의 마지막 행복^ 
마처 우^ 어머니 에게는 차례질 수 없었던 말 인가， 가 난속에 태어나 일생을 가난으 ^ 

로살 아오신 어 머니! 수 난당한 i 내 나라의 비운 을생， 남편이 희 생앞에 서도입 ^ 
g#!3 ^뎌^ 불을 삼키 던나의 어 머니， 자기^ 신을위 해서가 아니라 M 의 행복 ^ 
§ -위^ H J^J 생 온 넣 과 육신을 ᄍ 리^ ᅵ다 f} 하가신 우리 oftfLur - 

^ 이 c^gfi} 사^ 4 ，에 배찌큰 ^ 을 그르칠 가봐: ：늘 염^ 하시 더^^ 명하, 

는 아들 o!?ii a 이 된！^ g 니는 그^! ᅵ도 서들러 감으신 ^이나 아 닌가. ^ 

u 는 이전날 어 머니가 나 * 예ᅵ" 막으로 훈 계하실 때 잡고 계 시^ 그 문 설주를 
으로 쓸어 만지더 설사 그 때보다 더엄한 책망을 듣는다 하 더라도 이 문 앞에서 살아 —- 
계실에 ^니 를다시 한번 볼수 있다면 좋겠 는가 하는 생각을 • 다. 

^ 철 주^^ 어머 님께서 마지 막으로 #yurg^^ 0^-1 ac5 ^jL ^ 
내가 op 사립문 을열고 뜨락에 들어선 김씨여 @ 이 철주를 대신하 ^ 

： 《어 머니는 나보고 이런 말을 했 다우. 《내가 죽은 후에 우^ 아들 성주가 오거든 M 

내가 대하듯 ^Ji^g 이 찰 아있고 조선을 독립 하자 못 a 쉐 오거든 내 무^^ 
을 파 가지도 못하게 해야 해요. 아니， 문 전에도 발을 들 여놓지 못하게 해야 지요. 그 . 
렇지만 내 자식 이라고 자랑은 아 니지만 성주는 싸 우다가 그처 돌아 오지는 않을거 ᅴ 
에요. >이런 말을 하 시고는 나더^ 문을 열 어달라 하지 않 겠소. 그 ^ 고는 처기 외나 ― 

김씨 여인의 말은 먼 《하늘 나라》 에서 울 려오는 소 e ᅵ처럼 희 미하게 들^ 었다. ^ 
그^ 나 나는 그 매 말 마디가 안고 있은 심오 하고도 비통한 뜻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ᅳ 
TI 하 ^^"1 gllP U ^ %9M t ^^^= 

ᅳ 나는두 동생을 부여안 은채외 나무다 ^ 쪽을 돌아보 았다. ᅳᅳ/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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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ᅳ - 그^ 고는아 들을그 리는어 머니의 심정， 사랑 하는아 들을： 못 한채영 면하는 

순간의 이 머— 니의 심정을 상상해 보려고 애 썼다. 그러나 상상의 대문에 들 어서가 
ᅵ 울다가 고개를 ^드니 김씨 여인이 눈물 어린눈 으로내 얼 굴을처 다보고 ftf 

：네 1 ffi-bj 그 눈빛이 얼마나 부 드럽고 사려 깊었 던지 나는 하마 ^면 어 더 니의 눈 이라고 
V ^ 각할 f Mfsn L - ᅵ ？'^ ^= 

《어머 니， 그 등안 우 ^ 어 머니룰 돌보시 느라고 고생이 많했 세 1 1 1 1 
_ ^ - u 는 가슴이 찢 기는것 같은 슬 si* 고 통솎에 서 도 잠시 나마 이 성을되 찾고 마지 

^^ ^BLOia 니의 길 통무가 되어준 김씨여 인에게 ^AlMj^lgLiJl ■ 

i ^ *, ^xra ^ 프게 흗느 iA 울었 ^| ^= - 

J " * fl"^ S 쟁 ^^ 고생 이 겠소. 니능 자주 와보지 못 했소. 우 ^ 가 잘 돌보지 못하다 = 

m " Tgr^ Wt^aife 머리 ^벗향트활 사람도 없었 단^ . 아 우들도 혁명 사업을 하 M 

w | ᅳ 라고 집 에 를 언 9ixi §M 소. 어 느 V 어 니는 군사 q ᄄ^ 로 fi^^^= 
' 를 ^^깎 아^？ W 즈 f 않 겠소. 머 가^ feiT*} 면^ Ute-iif 부 탁을즈 풍고도 = 
e 뜨 흐 1 ^ 1^야 위질을 할 수가 없 었소. 어 머니의 머^ 야 일마나 소 담하고 칠 칠했소 J 내가 ^ 

^ ^ ᄒ 찌 ^ ^ 하 겠다고 s#y_ 어변 니는^ 원대로 해_- 달라 3 : 간 ！희^ 않겠소 ᅵ 

t j^^i ^ ^^a ^ 못하 s ±5i 룰내여 울 g^H, f % v M t 
• ―.」 - — .r^^^ n 그 말을 듣지 말았 더라면 좋 았을걸 하는 생각을 하 였다. 그 비통한 = 

_ ― 뼤 ig^ fl 한 이 야기는 나의 오장을 같 기같기 찢어 내는것 같 았다. 일생을 바처 

ᅳ jj^ p t 라지를 해오신 어머 니인데 그 품에서 자라난 자식들 에게는 임종을 기다 ᅳ_^ 

_± 싶머^ 의 곁에서 머 ^ 를 |k>^ 를 $ 성마저 ■ 었단 h 휸 bIT \- 

£ _ ~ 3 륜 전 ifl 무송 서 살 때 나 cf 또 Bfl 의 소 \§o1 o] 머니를 업^ U 전자 o] |p 

^^질 : 남@ 리까지 땅을 철철 흘^ 더 걸어와 의원을 찾 느라고 애쓰던 광경을 
^ 하 일이^ 다. 그때 우 5 ᅵ는 모두 그 소년을 보면서 효 자라고 하 였다. 김씨 ^ 

f , "^^L 등 auAt^i 지 땀을 철철 흘 ^ 던 ii-di\aoi^Qi 불% 떠 gsf}. \ f 

I 」 — 1 : ，} 이게 비^ 나는 불효 자라고 해도 할 말이 없 체관 도^： 스무 살이 = 
】 _ ᅵ… 어 머니를 위해 해드린 것이 무엇 인가. 어렸을 적에는 어머 니에게 따뜻 ᄃ^ 
—ᅭᅮ ᅭ 한 아햇 목도 권 하고 우물터 에 서돌아 오는어 머니의 언손을 입김으 로녹여 드^ 기 ^ 
도 하 였다. 아 침이면 어 머니의 일손을 돕 는다고 하면서 닭 모이도 주고 초 릉으로 물 

„ ᅭ 그런 131 ᅵ혁 명을시 작하면 서부터 는어머 니룰위 해해드 린것이 별로없 었다. 내리 g 

사랑은 있어도 올 근ᅵ 사랑은 없다고 한 옛 사 람들의 말은 바로 나를 염두에 두고 지어 
—— ― 낸 명제 인지도 모르 겠다. 올^ 사랑이 없다고 한 말은 참으로 현명한 말 이다. 섬기고 

^ 모신 자식 들에게 바치는 부 모들이 사랑을 능 가하는 그런 효 성으로 부 모들을 섬기 —들 

iz . i a 신ᅳ자 식들이 혔다는 말 s 한번도 ：^ ^1 ^^aa^" —―^ -^^ ―!! 

그ᅳᅳ 《철 주야， 어 퐈 나:^ 희들에 게남긴 없했 ： ᅮ - - = 

ᅳ 2^ ᅳ— : 나는 어 머니가 이 세상에 남긴 유 언중에 어쩌 그 것뿐이 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 

ᅳ— — ᄑ 철^ ¥^ 등으로 눈두 S 을 ^li^/il ^i4ii^s^TH 답했다 r TT — _ " "^「 」 
우 ᅭ ― ^형을 잘 도와드 5ᅵ 라고 했 어요. 우 5ᅵ 가 형을 잘 도와드 5 ᅵ구 형과 같은 혁 명가가 -= 
되면 지하에 가서도 편히 잠들 수^ 이겨 ^= = 

그러 고보면 어 머니의 모든 정 신력은 마 지막순 간에도 오직 혁명 하 나만을 위해 = 

나는 동 생들을 데 구 그팥 음으로 어 머니의 묘소에 찾아 갔다. ᅩ =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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： 느 릅나무 고목이 외따로 서있는 언 퍽받이 한 옆에 수 박무뇌 모 양으로 떼장을 덮 

^i n finn g ■ y 셰 「h 
나는 군모를 벗 어쥐고 두 등생과 함꿰 그 묘앞에 절을 드리 었다. 
g (어 머니， 성주가 왔습 니다. 불효 막심한 이 아들을 용서 해주십 시오. 남만에 갔던 

E 걸음이 늦 어져서 이제야 찾 아왔습 W 다 •) ^：: — = 

1 1 h 가 #우에 주 저앉아 o]n 속 대사를 하고 있을때 철주가 느 닷없이 묘우에 엎으 

I 려 손으로 떼장을 우버내 였다. ― = 

^sg' ^히 느 t l^^ - = 

=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등생을 물 끄러미 바라보 았다 ^ = 

M 철 주는대 답대신 눈물을 뚝뚝 떨구더 양강 구에서 내가 가지고 온 첩약봉 지들을 
봉 분밑에 무데기 로파묻 는것이 었다. _ ^^^^^^^^^g 
i 동생의 그 말없는 행등이 그만 내 가슴에 연 기처럼 서 려있던 비애를 사 정없이 건 

드려 놓고야 말 았다. 혁명가 로부터 하나의 평범한 인 간으로 되 돌아온 것 이다. 
\ 지 상？ ffidf3r^i 하나로 응 i 최 inr&s 사가 어머니 ^상실 이라는 하나의 
\ 비 극으로 압축된 것 같은 순간이 었다. 그러나 머리우 에서는 푸르 디푸른 가 을하늘 
\ 이 아무런 표정의 변화도 없이 명 랑하게 대지를 굽 어보고 있 었다. 어쩌면 처 하늘이 

e 우리의 슬픔 앞에서 처렇 게도^ ᅵ연할 수 있을 짰 하늘생 각조차 등' ' 

P 나는 이 S 게 사랑하 ^-어쾨 니를 잃 었다. 그것은 망국의 연륜이 스물두 돌기나 감 

I 긴 1932 년의 음산한 여름에 있었던 비극 이다. 나라가 망하지 않았 더라면 어 머니는 
좀 더 오래 이 세상에 살아 있었을 것 이다. 어 머니의 병은 고생 끝에 생긴 것 이었으 
, 더 그 ᄈ 온 망 3 피 § 이^ £US 것이' 크 — 1 ― ^ l J 

I - 자 식들을 위해 바친 어 머니의 노고는 참으로 해아릴 수 없 었다. 내가 어 머니를 위 
- 해 기울인 효성이 열 이라면 어 머니가 나를 위해 부은 사랑은 천이나 만 으로도 해아 



-1 기 



어 머니가 
소^ ᅡ하집 



K 을 ^ Q1 - - - 

！나는 지하 활등을 하던 시기 4-5 명의 공청 원들과 합께 무송시 가에서 적의 포위 
에 든 적이 있 었다. 포위를 해치고 싸움을 하면 서라도 현성 밖으로 나가야 겠는테 우 
^에 게는 무기가 없 었다. 그래서 어머 니에게 말^ 혀에 있는 우^ 동무 들한테 가서 
무기를 받아올 수 없겠 는가고 부 쫙하 ^ ~ ― 

^^1^1；^ 을쾌히 받아들 이었 다 I 
《 그 까짓것 못 하겠니 . 월 ammsg^ ^ == ^ = 

—― an^mii^ E tf 니는 우리 등무들 한테서 권총 

V AM.UMfe-|ZL 집으로 무사히 돌아 왔다. 그 

때 말^ 혀의 우^ 동 무들은 어 머니의 요 구대로 당 
기면 나같 수 있게 권총을 장 탄까지 해주 었다. 어머 
니는그 싸 창들을 소 고기같 비속에 넣어 이 고성문 
을 대 담하게 통과하 였다. 성문 앞에서 경 찰들이 어 
머 니의그 소고기 함지룰 가^ 키더 《그건 뭐 야?》 

i = ᅵ i ^ ^mi 물 § 으나 어 머니는 태 연하게 <c 소고기 웨다》 
라고 대답하 였다. 경 찰들은 합 지우에 씩 워놓은 종 이장만 들 춰보고 어 머니를 그대 




나는 장탄을 하고 안전 1 치까치 Sb^n 좋 B 할고 g 찍 j dS%L 4 

《어 머니， 큰일" 날 주 Ep. 이 총들어 왜 재웠%1 ^ ^ — b a 

《내 가너희 등 무들을 보고 재워 달라고 했다. 놈들이 이 함지를 수 색하면 답새기 



ᅳ 자구 말이 다. 기 껏 해야두 놈이 나 세 놈쯤 달려 들겠지 . 접어 들면한 놈이 라도 쏘고 

나 )| 죽을 생각이 었다》 ᅵ ^ r - — - 1 ― " . . 



어머 니의그 말씀 속에는 우 5ᅵ 의 체 험이나 천박한 사고 방식으 로써는 도저히 가늠 
하기 어^ 운 고결한 넋이 깃 들어있 었다. 자 식들이 하는 일에 이해와 열렬한 공감이 

^^는 감히 흥 내도^ 수 없 고 참사랑 c ― 1 - ^ ― 

우^ 가 구안 도에서 마 춘옥의 집 곁방 살이룰 하고 있을 때 였다. 하루는 우 근ᅵ 동무 

이 권총을 손질 하다가 오 발해서 어 머니의 다^ 를 다치 었다. 치료를 잘하지 않으 

-1 기 



B 생명을 ：： 건들 릴수도 있는 위 총상 이^. ==^= ᅳ l 받 
어 머니는 그 날부터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 였다. 누가 물으면 아침에 물을 던지^ 



나 갔다가 낙 상하여 다^ 가 ^jcpa 하 혔다. 상처 sr^^Tf 않고 이^ 쓰고 ᄄ 
워있 으면서 비밀 근ᅵ 에 형권 삼촌의 간호를 받 았다. 그^ 면서도 우 5ᅵ 를 원망 하거나 

오발을 한 사 람에게 언 ^#기 색^ 지^ 보 행얏 다 ^ r ^ ~f .. ᅭ' 



오발 사고를 낸 등무는 너무나 미 안하여 죽으려 고까지 하 였다. ^ _ 
어 머니는 그 소문을 듣자 대 노하여 ^그^ 면 못 쓴다. >고 꾸짖 었다. 



《너 희들이 총이 서를^ 서 그런 것인테 그래도 다행 이다. 사 내라는 것들이 그만 
한 일에 자살을 하 다니. 그런 생 각일랑 말구 비밀 들이나 잘 지킬 궁^ 룰 해라. 이 비 
댈이 새면 너 희들도 큰일이 나고 이 집에도 큰일이 난다. 그 5 ᅵ구 너 희들은 성사를 



못한 다.》 



어 머니는 다^ 의 총상 보다도 우 3 에게 무기가 있다는 사실이 경 찰서에 알 려지는 



것을더 두 려워하 셨다, 



ᅳ 마춘옥 이네도 이 오발 사고에 대 해서는 외부에 누 설하지 않았 다. _ ᅳᅭ ： ， 
= 우 ^ 어 머니의 품성가 운데서 제일 좋 은것은 나의 동 무들을 자기 자식과 같이 사 
랑하는 점이 었다. 어 머니는 나의 등 무들을 나와 꼭같이 대해주 었다. 우 ^ 동 무들이 



집에 오면 사 업비도 어 머니가 대주 었다. 그 사 업비의 원천은 재 봉일과 삯 1: 래질 
벌 어들인 돈이 었다. 목재소 일군과 인삼을 캐러 다니는 계 절노동 자들이 광목을 끊 



7. 소 사하의 가을 



어 가지고 와서는 우 5ᅵ 어머 니에게 옷을 해 팥라고 자주 주문하 였다. 어 머니는 

의 옷을 해주고 하루에 70-80 전씩 벌 었다. 일이 잘되는 날에는 1 원도 벌 었다. 
ᄐ비록 생활은 궁색하 였지만 어머니 는돈을 쓰 는테서 인 색하지 않 았다. 그저 쌀을 
사는데 필요한 돈과 E ᅡ고 장으로 같때쓸 노자와 집세만 계산해 놓고는 번 돈을 아 
끼지 않 았다. 우 근ᅵ 등 무들이 오면 밀국수 몇 근에 돼 지고기 몇 근을 사 다놓고 교즈 
나 수제 비국을 만들어 먹 이거나 사 업비로 쓰라고 하면서 처 축했던 돈을 다 내놓군 

am] 「「ᅳ ᅵ ， ― ᅳ -' F*- -. 

| 우^ 동 무들이 《어 머니， 성 주네도 생활이 풍족치 못한 
데 밑천을 다 털어서 우 5 ᅵ한테 주면 세간은 어떻게 해가시 ： 
자구 그럽니 까?》 하고 걱정 하면어 머니는 《사 람이 돈이 
없어서 못사는 것이 아니라 명이 모 자라서 못 산다. > 라고 

대답하 였다. r ― ― = 

^^니 는 나의 등 무들이 몇 팥씩 집에 와있 어도 절대로 
언짢 아하지 않고 시 종일관 친자 식처럼 변 합없이 대 해주었 
다. 그 러기에 만 주에서 청년 운등을 한 사 람들가 운테서 우 

i] 집에 더 칠씩^ ^가간 : 동무들 t 나의 어머 1 1 ^^^― r i , ᅳ ■ 1 
주어 머니》 라 하 i 않고 《^£어 머니 》 라고 불 s vi - 문 — ᅳᅳ ' ^ 

！어 머나는 „ 일평생 혁명 가들의 밥을 해 주다가 a 아가 셨다고 해 p 과언이 ^다 
아 버지가 살 아계실 적에도 애국 자들의 시 중으로 나들 이조차 다니지 못하고 바쁘게 
지내던 어머니 였다. 임 강에서 살 때에는 매일밤 밥을 하 였다. 우^ 가 밤에 이불을 
쓰고 잠을 청 할때면 아 버지의 친 구들이 어느 때라고 편안히 잠을 자 는가고 농을 하 
더 집으로 쓸어 들어와 웃 방에서 자군 하 였다. 그^ 면 어 머니는 또 일 어나서 밥을 짓 



u * ，： ■ . = j _ = 

| 어메 |fe 혁명 가들의 ^ 시중을 들면서 자신도 혁명을 하 였다. 혁명 I 

을 시작한 것은 무 송에서 살 때부터 였다. 어 머니는 그 때부터 남만여 자교육 연합회 
백산지 구회에 들 어가서 여 성들과 아 동들에 대한 계뭉 사업을 하 였다. 아 버지가 세 
상을 떠 나 후에 I ^녀 회 사업 도 하 였다. _ . ― ^ m g 
ᅩ어 머니가 혁명의 방조자 로부터 직 접적인 담 당자로 성장 하기까 지에는 아 버지나 
우 끗ᅵ 영향도 많이 받았 지만 이 관린의 영향 또한 대단히 컸다고 말할 수 있다. 그가 




소사하 



t ~ r 



토기 점골에 있던 
어 머니의 요비 



― 



[집에 ，을 때 어 머니를 남만여 자교육 연^！ 사업에 인 였다^ ^= 
_-어 머니가 순수한 모성 애만을 가지고 있 었다면 나는 이처럼 뜨거운 애정을 가지 ᅳ 

고 어머 나를 화 1 하지 못할 것 이다. 어^ M【} 나에게 기울인 사랑은 단^^ 성^^ 
^1 "니었 ^은 자식을 자기의 아들 이라고 생 각하기 전에 나라의 아 들이라 
생 각하더 자 식들이 부 모에게 효도를 하기 전에 나라에 충 성해야 한다는 것 을깨우 
^준 S 실하고 혁 명적인 사랑이 었다. 어 머니의 온 생애는 그대로 나의 가슴에 참된 
인 생관， 혁 명관을 심어준 하나의 교과 서와도 같은 인생이 었다. 



아 버지가 우 ^에게 대를 이 어가더 싸워 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광복을 이 룩해야 
한다는 백절 불굴의 혁명 정신을 심어준 스승 이라면 어 머니는 일 ^ 혁명을 시작한 
사람은 인정에 끌 ^거나 곁눈을 팔지 말고 끝장을 볼 때까지 오로지 목적한 바를 실 
현하기 위 해서만 노 력해야 한다는 이치를 깨 우처준 고마운 션생이 었다. 



부모 자식들 사이에 흐르는 사랑도 S 목적인 것이면 그것은 공고한 사랑 이라고 말 
i 수 없다. 사랑을 관 통하는 정신이 참답고 고 결해야 그 사랑은 영 원하고 성스^ 운 
것으 로될수 있다. 망국의 그 시대에 나와 어머니 사이를 오 르내린 사랑과 효성을 
줄 기차게 관통한 넋은 애국이 었다. 바로 그 애국을 위해 어 머니는 모성 으로서 자식 
들 에게효 도를요 구할수 있는육 친적권 e ᅵ마처 희생시 켰다. ᅳ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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^는 어 머니의 무 gc« h 비도 세우제 s 채 토기 점골을 떠 났다. 그 묘소에 어머 

니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가 세워진 것은 해방 후 였다. 안 도현인 민들이 어 머니를 9J 
지 못해 비석을 세우고 거기에 우^ 삼 형제의 이 름까지 새겨넣 었다. — — g 
유 언대로 어머니 의묘는 아 버지의 묘와 합께 조국이 해방된 후에야 만 경대에 이 

장되었 ^miB S\^^™n 'Ja r#";-!H 'ᅵ == 

gj; 는 초품 m 한 다 goffg:!} 등안 이 국땅에 묻혀 ai 는 부 모들의 a 에 대해서 
는 관심을 두지 못하 였다. 시국이 복잡다 e 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 
었다. 우 ^ 가 청춘 시절을 고 스란히 보낸 만주의 산 야에는 나의 부모들 뿐 아니라 나 
와 합께 혁명의 불바 다속을 해 치다가 희생된 전 우들의 유해를 찾 아오고 그들이 부 
탁하고 간 자 식들을 해방된 내 나라 강 산으로 테 려오기 전에는 부 모들의 분묘를 옮 

^^수 없다 는것이 나의 결심 al3 iM = ^^^= 

•l^l^^^^L 부 모들의 분묘를 고향에 옮겨 와야 한다고 나를 설 

복! fl ^^ ^ ― 콱 • ■— « H "~ * H 이- , ^r^^ 
ᅮ 천묘는 자기가 책임 지고할 테니 장군은 만 경대에 나가서 좋은 땅을 골라 미 근ᅵ 묘 
소나 잡아 두라는 것이 었다. 만주 시절의 연 고자들 가운테 우 5 ᅵ 부 모들의 묘룰 아는 
사람은 장철호 한 사 람밖에 없 었다. 그가 그 묘들을 옮겨오 느라고 말없는 수고를 많 
1 nh'm ᅳ - ^= 

■ 내가 무 장투쟁 을 할때획 들은^ S 부 모들의 묘소 » xl 려 던 히 도 모^ 
기게 돌아 쳤다. 그러나 무송과 안도의 인 민들은 해 방되는 날까지 적들의 눈을 속여 
가면서 우^ 아 버지와 어 머니의 분묘를 성 실하게 지키고 관^ 하 였다. 화 성의숙 시 
절의 나의 스승인 강제하 선생은 1 년에 두 번씩 한식과 추석 명절이 올 때마다 제밥 
= 을 차려 가지고 처 자들과 함께 양 지촌에 있는 우^ 아 버지의 산소를 찾아 제도 지내 



고 벌초도 하 였다. 




부터 y 는 두 동생의 # 호자가 되고 가장이 되었다 

^나 흿명은 나로하 0}금그}3 ^구 
실도 보 호자의 역할도 할 수 없게 하였 



같대 가 처 량하게 설 a 거^ 는 소 사하골 
짜기에 설움에 우 는어린 등 생들을 두고 
거치른 북 만땅을 향해 기약도 없이 떠나 



가는 내 마음은 가법지 못 했다. 



7. 소 사하의 가을 



조선 공산주 의여성 운동의 탁월 한지도 자이신 강반석 녀사의 동상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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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나자구 등 판에서 



일본 군대의 도 입성은 시간 문제로 되고 있 었다. 친 일적인 지 주들은 일본 인들을 
맞기 위하여 벌써 기 발까지 준비하 였다. 구 국군은 양 강구에 더 오래 머물러 있을 수 
없게 되 었다. S 탄장부 대에는 산을 끼고 초원이 있는 나 자구， 왕청 방 향으로 퇴각하 

^ 우 51 도 급 변하는 정세에 대 처하여 구 국군과 합께 안도를 떠 나기로 결정하 였다. 
이 결정을 채택한 것이 바로 양강 구에서 열린 병 사공작 위원회 회의 였다. 총적인 지 
향은 왕 청으로 활동 거점을 옮기는 것 이지만 당 분간은 퇴 각하는 구국 군부대 들과의 
사업을 전개 하기로 하 였다. 우사령 부대도 안 도에서 나 자구로 철 수하였 다，. 
- 우^ 가 북 만으로 같 준비를 한창 다 그치고 있을 때 철주 동생이 나룰 만 나려고 양 
^구 HI ^nm i h 

^ 《형， 나두 형님네 부대를 따라가 구싶어 ，형님 없이는 토기점 골에서 더 못살겠 
^요, 파 - 

' 등생은 내가 묻기도 전에 찾아온 용건을 스스로 고백하 였다. 동생이 우 5ᅵ 부대를 
따 라가고 싶 어하는 심정은 나도 이해할 수 있 었다. 어 머니가 돌 아가신 소사 하골짜 
기에서 남의 눈 51 밥 을얻어 먹으머 하루 하루를 살아 간다는 것이 감 수성이 에민한 
그 나이의 아이 들에게 있 어서는 견디기 어 려운일 로되지 않을 수가없 었다^ ^ 
《너 마저 토기 점골을 떠나면 영주는 어떻게 하니? 그 애가 고 독해서 견디지 못할 



《들 이나 남의 집 밥을 먹으니 미 안해서 못 견디겠 어요. 막내 혼자만 있으면 덜 미 . 

L =M "는 철주의 말이 이치에 맞 는다고 생각하 면서도 그의 요구룰 받 아들일 수없 9f 」 
다. 동생의 나이가 열여섯 살이니 총을 메 워주면 부대를 따라 다니더 군인 생활을 할 | 
수도 있 었다. 철주는 나이에 비해 몸집도 크고 체격도 좋 았다. 하지만 아직 뼈가 채 
여물지 않아서 유 격대의 S 이 될 수 있 었다. 더구나 철주는 안도지 구에서 공 청사업 ᅮ 

i ᆻ해 Jl'^hff 뇔 ，^ 임 을걸 ffU l J^IWJ 된 r t 

《네가 이 년이나 삼 년 후에 그런 청을 한다면 형은 너의 청을 선뜻 받아 들일게 ； 
" "- ^ "다ᅳ 그런데 지금은 그 청을 들어줄 수가 없 구나. 좀 고생 스럽고 고 독스럽 더라도 몇^ 

： ： 해만 참아 다구. 남의 집에 가서 머슴 살이도 하고 계 절노등 같은 것도 하면서 공청 : i 

― 사 업을좀 본 때있게 내 밀어보 아라. 지하 활등도 무 장투쟁 못지 않게 중대한 사업인 I 

데 a 걸 무 시하면 안되지 ，공청 사업을 하다가 때 가되면 혁 명군에 오 너라. > I \ 
^ 나는 철주가 떠ᅵ룰 쓰지 못하게 여^ 가지로 구 슬려보 았다. 그 러다가 그룰 테 근ᅵ고 | 
못가에 있는 객 주집에 갔다. 문풍 지소^ 가 궁상 스럽게 붕붕거 ^는 썰렁한 방 안이ᅳ ^ 

Z 나는 슬과 안주를 청하 였다. 싸 늘하게 식은 언두 부접시 두개， 그 사이에 놓은 슬 i 

S Ml Irl ' = 

- 그것을 보더니 철주는 눈물이 글« 해지는 것이 었다. 동생은 내가 슬을 마시지 않 

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잔의 술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 벌써 g 작하고 ᅮ | 



청 년들을 유격대 에입대 시키는 불요 불굴의 공 산주의 혁명투 사김철 주동지 



r 《철 주야， 너의 청을 들 어주지 못하는 이 형을 용서해 다구， 낸들 왜 너를 테 e ᅵ고 
다니 구싶은 마음이 없겠니 ，너를 데두고 가자니 내 가슴도 아파서 찢 어질것 만같구 
나. 그 s 지만 철 주야， 섭섭 한데로 우 3 는 여기서 또 췌어져 야겠다 ^ 

나는 슬 기운의 퍽으로 멀쩡한 정신을 가지 고서는 입에 쉽사^ 옮길 수 없는 말을 
단숨에 해버 g 었다. 그^ 나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고 여 오르는 것을 어쩔 수 없 었다. 
s 내가 눈물을 보이지 않 으려고 밖에 나오자 철주도 마시던 슬잔을 내 버린채 나를 

이 한 마디와 합께 철주는 뒤로 다가와 내 손을 소 5 ᅵ없이 잡았 다놓는 것이 었다. 

- 이 S 게 되어 나는 동생과 해어 졌다. 그^ 고는 다시는 만나지 못하 였다. ― 

그 음 산하고 처량한 못가의 가을을 회상할 때마다 그날 내 손을 살 그머니 잡았다 

놓고 가던 동생의 손을더 오래 그^ 고 더 뜨겁게 잡 아주지 못한 것을 후 회하군 하 
였다. 지금 생각해 보아도 그것은 너무나 쓸쓸한 작별이 었다. 

만일 그때 내가 철주의 청을 들 어주었 더라면 등생은 스무 살도 채 되지 못한 나이 

에 일쩍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런지도 모 른다. 실로 불같이 살다가 불같이 가버린 

ᅳ 철주는 열 살을 ^기기 바쁘게 혁명 조직을 따라다 녔다. 무송에 있을 적에는 새날 
소 년동멩 선전 책으로 활등 하였고 소 사하에 와서는 구공청 위원회 비서로 사 업하였 
「" = 
양강 구에서 나와 해어진 철주는 그 후 수많은 공청 원들을 키워 조 선인민 혁명군 
에 입 대시키 었다. 그는 자 청해서 어려운 반일부 대와의 사 업도하 였다. 그가 관계하 
였던 두 의순이 지 휘하는 반일 부대는 일 본군의 간도토 벌대와 잘 싸 웠다고 한다. 

그 후 철주는 안도 반 일부대 공작 부장의 중임을 지니고 연길현 부암등 장재촌 사 
슴폐에 있는 서규오 반일부 대와의 사업도 하 였다. 서 규오는 반일을 하 겠다고 하면 
서도 조선공 산주의 자라면 덮 어놓고 적대 시하는 성미가 괴 벽하고 고집이 센 두령이 




반 일부대 공작을 진 행하는 김철 주동지 



었다. 그도 초 기에는 조선사 람들과 사 이좋게 지 냈다. L x ᅳ _ ； F _ \ | 
툐서 규오가 조션공 산주의 자들을 넁 대하기 시작한 것은 부 암동의 반 일부녀 회원들 ᅮ | 
이 그 가첩으 로삼으 려고억 류해두 고있던 공청 원처녀 (조선 여자) 를 탈환해 온후부 | 
터 였다. 일 e 그 s 게 걸 려들면 어떤 여 자든지 서 규오의 요구틀 들 어주지 않고 서는^ 

_ ^ : i 1 jTl a ^ t t4-Jil tki M m-f ^ ― —호— " 1 

ᅭ 부녀회 원들이 공청원 여자를 탈 환해온 후부터 조선사 람들은 서 규오의 부대에 발 ] 
을 불일 수가 없 었다. 과거에 서 규오와 너나 들이로 혀 물없이 지내던 사람 까지도 그^ 

의 곁에 가서 붙지 못하 였다. 서 규오는 상사 병으로 고민 하면서 부 하들을 시켜 조선" i 

이런 때에 철주 등생이 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임춘추 등무를 테 e ᅵ고 서 규오의 | 

무내 ril l 씻 i n ih,A「h | 
《두 령님이 병이 심하 다기에 문병을 하^ 왔습니 다.》 § ᅳ-ᅳ ^ "—- - H 

철주가 유창한 중 국말로 깍듯이 인사룰 하 였지만 서 규오는 거들떠 보지 않 았다. ; 
조선 사람은 보기도 싫고 조 선사람 들과는 말조차 하기 싫다는 것이 었다. 즈 z Ib ,| 
《두 령님 병을 떠 1 불가 하여 용한 의원 한 분을 데 ^ 고 왔는테 한번 치료를 받아 , 

피 mauLLUi ᅵ' 쑈 - 1 

철주가 다시 이런 말을 해서야 서 규오는 조금 귀맛이 당겨 용한 의원 이라면 진찰 | 
을한번 받아 보자고 하 였다. 그는 임춘추 등무의 침을 더 칠동안 맞 고나서 편두통 때 i 
문에 죽을 것 같 았는데 이제는 팀의원 퍽으로 골 통속에 숨어들 어왔던 잡귀룰 쫓아 | 
버 렸다고 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 였다. 이것이 인연이 되어 철주는 서규 오부대 
에 뉼^ 앉아 반 일병사 들과의 사업을 합법 적으로 하 였다. ᅳ ᅳ 그 ~ I 

훗날 우 e ᅵ의 방 면군에 편입된 서 규오는 10 연대 장으로 임 명되어 최 후까지 잘 싸― . | 

웠다. 한때 아편과 여자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아가지 못하 겠다고 하더 난봉을 부 ！ 

던 그다 혁 명군에 편입된 후에는 공산당 에까지 입당하 였다. 내가 부대의 이 름으로 
입당을 축하 한다고 말하자 그는 《군 지휘 동지， 나는 오늘 입당 하면서 군지 휘동지 ： 
의 아우를 생 각했습 니다. 철주가 아니었 더라면 나는 오늘과 같은 날을 맞 이하지 못 



던 사실과 자기가 반일의 길에서 탈 선하지 않도록 꾸준히 이끌 어주던 사실을 옛말 ᅭ 

1935 년 6 월에 청주는 처 창즈근 방에서 장 렬하게 전사하 였다. I ■ I ■ I 

나는 철주가 희생되 었다는 소식을 경박호 반에서 들었다 L : ᅭᅭ = ：：: ᅩ：: ᅳ 
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큰 강이나 호수를 보기만 하면 등생 생각을 하군 한다. ᅩ ―" 
철 주까지 전사하 고나니 막내 등생은 의지 가지할 테 없는 고아가 되 었다. 김정릉 r 
이네가 처창즈 유격근 거지로 들어간 다 음부터 등생은 여기 처기로 떠돌아 다니더 남 
의 집에서 아이 보개도 하고 심 부름꾼 노룻도 하면서 밥을 얻어먹 었다. 관 등군이 나 ： ᅳ 

에 대한 《귀 순》 공작에 써먹 으려고 나의 연고 자들을 닥치 는대로 잡아 들이던 때였 

으므로 막내 등생은 자기의 이 름자와 출 신마저 속이고 등북 3 성은 물론， 중국 관내의 

도회 지들과 농촌들 에까지 들락날 락하더 정 처없는 유랑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ᄄ 

D l 흉플 는 베이 ^ 인, ^^Bi 있 었다. ᅩ 』 

나도 해방 후 일본경 찰들이 남기고 간 문 건에서 동생의 수배와 관련된 자 료들을 ― " 

ᅵᅵ 

_ 막내 동생은 신경 맥주공 장에서 일했을 때 고향이 너무 그^ 워 조국에 나와서 석 c 

달가량 지 냈다. 그때 그는 검은 양복 차팀에 S 구두를 신고 만 경대에 나타 났다. ― "ᅮ -. 

그 차 팀새가 어 쩌나도 의 젖하고 능 름해보 였던지 우 ^ 할아 버지는 막내 손자가 무 — i 
버슬자 ^라도 얻어 가지고 자수 성가를 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지경이 었다. "c^J 

때 막내등 생은조 부모님 들에게 시름을 끼처드 ^지 않으 려고장 춘에서 대학 을다난 ᅳ" 
다고 하 였다. 경찰이 사 진까지 내돌 5 ᅵ더 지명 수배를 하고 있던 때여 서그는 고향에 ^ 
나 와서도 만 경대에 있지 못하고 첫패 고모네 집에서 숨어지 내다가 다시 만주로 들 ^ 

' 양 강구룰 떠난 반일 인민유 격대의 40 명 대오는 돈화와 액목을 거처 산발을 타고 ^ ，ᅭ 

남 호두방 면으로 북상하 였다. 우^ 부대가 나의 《머 슴군》 시절이 흘러간 그 유명 ^ 
한 푸르혀 마을에 들려 정치 공작을 한 것도이 때이더 돈화현 할 바령부 근에서 돈도 시 
선 (돈 화- 도문) 철 도부설 공사에 등원된 일 본군수 송대와 격전을 벌인 것도 이 무렵 ― 

이 었다. 이 전투가 있은 후 나는 돈화현 두도량 자에서 고 재봉도 만 났다. 3 느 

. 적들의 폭압이 심한 사도 황구를 떠나 두도 량자로 활등 무대를 옮긴 고 재봉은 지 
하 조직이 운 영하는 농민학 원에서 교편을 잡고있 었다. 두도량 자에서 돈화현 성까지 

、 」11，!폐1 HI UI7JL1 
： 나는 그때 두도량 자에서 고재 봉의어 머니도 만나보 았다. 
우 5 ᅵ는 일 본군소 송대를 들 이치고 노획한 밀 가루를 집 집마다 나누 어주고 그것으 
로 음식을 만들어 인 민들과 합께 먹 었다. 그 전 투에서 노획한 광 목천은 농민 학원에 
어 학생 들에게 교복을 해입 히도록 하였 다. ^ = = 
두도 량자룰 떠난 우 근ᅵ 부대는 다시 북 상하여 관지 부근과 남 호두지 방에서 반일 
부대 들과의 사업을 한 다음 왕청 지구에 들어가 당， 공청 조 직들과 대중단 체들의 사 
업을 요해 하면서 각계 각층의 인 사들과 일굴을 익히 었다. 이것은 장차 왕청에 활등 
거점을 잡기 위한 ■ 작업 이라고 할 수 있었다 

우^ 는 왕청에 가서도 반 일부대 들과의 사업을 늦추지 않았 다. 나는 이광의 별동 
대 가총몇 자루를 해결 하려고 잘못 건드 려놓은 관보전 부대를 만 나려고 이 수구에 
찾아 갔다. 그런테 관 보전은 벌써 항일을 포 기하고 어 디론가 종적을 감추 었다. 솔직 



제 6 장 시련의 해 



관 보전은 팥아 났지만 나머지 사람들 이라도 만나 보려고 연락을 보 냈더니 100 명 
쯤되는 반일 부대병 사들이 돈화현 성에서 일본 군대를 족친 김일성 부대가 어떤 부대 
인지 보자고 하면서 우 5 ᅵ를 찾아 왔다. 나는 그들 앞에서 왕청별 등대가 무기를 해결 
하기 위해 관영장 부대의 병사 들에게 손을 댄것이 비우 호적인 처서 였음을 인정하 
고 조중 인민이 공등 투쟁과 반일 부대의 사명과 관련된 혀심 탄회한 연설을 하 였다. 

그연설 에대한 반일 부대사 람들의 반향이 좋 았다. 코산 이라는 지 휘관은 그연설 
을 듣 고나서 자기도 관보 전처럼 항일을 포기할 생각을 하 였는테 이제 부터는 을은 
길을 걷 겠다고 하 였다. 그 결 의대로 그는 반일전 선에서 잘 싸 웠다. 왕 청에서 큰 두 
통거 5 ᅵ로 되었던 반일부 대와의 화해는 이처럼 순 조롭게 이루어 졌다. ᅳ j 
ᅮ우^ 는 반 일부대 들과의 사 업에서 나 E ᅡ나고 있던 좌경적 편향을 없애고 그들을 
항 일연합 전선에 더 많이 인 입하기 위한 목적으 로나자 구에서 반일병 사위원 회를소 
집하 였다. 그때 등녕 현성에 집결된 구 국군부 대들은 쏘련을 경 유하여 중국관 내에로 
퇴각할 차비를 하고 있 었다. 우 근 ᅵ는 어떻게 하나 국경 밖으로 팥아 나려고 서 두르는 
구 국군의 도주를 막고 그들을 반일 전선에 튼튼히 묶어놓 으려고 하 였다. 그렇게 하 
지 않 는다면 우 3 의 유격투 쟁앞에 임중한 난관이 조성될 수 있 었다. 반일부 대들을 
격 파하기 위하여 사방에 분산 되였던 적들의 《토 벌》 역량 은몇백 명밖에 되 지않은 
우 근 ᅵ의 무 장력을 단숨에 질식시 켜버릴 수 있 었다. 적아의 역량 관계는 우 근 ᅵ에게 결 

WPI 'H Ifll W-K ir ， - = 

그 당시 일 본군은 만주의 군소도 시들을 다점 령할계 획밑에 도 처에서 반 일무장 
력에 대한 공세를 강 화하고 있 었다. 그들은 현소재 지까지 다 점령 하려고 획 책하였 



회 의에는 나와 이광， 진 한장， 왕윤성 ，호 진민， 주 보중을 비 룻하여 30-40 명이 참^ 
-~ 가하 였는테 나와 이광은 우 근ᅵ 나라를 대 표하고 진 한장， 왕 윤성， 주 보중은 중 국측을 1 

내 ru^u「h \ 
ᅳ 회의의 기본 안건은 구 국군의 도주를 막고 반 일연합 전선을 강 화하기 위한 대책에 ^ 

- ^ 회의에 서는먼 저왕청 유격대 의과오 에대하 여검토 하였다 ^ /j^l^ 추! 
과오의 시초로 된 것은 왕청부 대에서 발생 되었던 《김 명산 사건》 이 었다. 김 명산」 

ᅳᅳ 은 원래 장 학량군 시절이 <€보 위단》 에 있다가 9. 18 사변 후 6 명의 중국인 부하를 거 ！ 
■ 느 ^고 왕청유 격대로 반 변해온 조선 사람이 었다. 그는 명포 수출신 으로서 싸움을 잘 ^ 
_ 하 였다. 왕청 부대등 무들은 그가 반변 해오자 금 펑이가 굴^ 들 었다고 기뻐하 였다^ ᅱ 
그런테 반 변해온 중국 인대원 6 명중 한 명이 적통치 구역에 2 정찰을 나갔다 가대^ 
" , 감자음 식점에 들려 값도 치르지 않고 호떡 한 그룻을 먹고 돌아온 일이 있 었다. 그 ᅬ 
에게는 음 식값을 물어줄 돈이 없 었다. 그는 부대에 돌아와 자기가 돈도 내지 않고^ 

디 - 현당의 요직을 차지하 고있던 좌경분 자들은 유격대 의명에 를훼손 시킨해 독분자 \ 
^ \ 라는 감투를 ^워그 중국인 대원을 총살하 였다. 현당군 사부의 조치로 왕 청에서 처 \ 

^ 형 당한중 국인대 원들의 수 는무려 10 여명에 달하 였다. Lz ^" : - ᅳ ： 

김 명산과 함께 반 변해들 어왔던 나머지 중 국인대 원들은 이러한 공포분 위기에 놀 : 
~% 라 부대를 탈 출하여 마촌구 근방에 주 둔하고 있는 관보전 부대에 찾아 갔다. 유격대 I 
：： ᅳ 가 중국사 람들을 함부로 총살 한다는 그들의 선전을 듣고 위험을 느낀 관 보전은 유 \ 

격대의 주둔지 로부터 멀^ 떨어 s 깊은골 짜기에 부대를 이동시 켜가지 고조션 공산ᅴ 

^^sa 자들을 살해할 기회룰 ^！뻬 ' p - ；— ^^^^= 

^ ^ 10 월 혁명기 ^일이 되자 왕청사 람들은 날창과 몽 등이와 같은 원 시적인 무기들 

^ ― 을 휴 대하고 행 사장에 몰려들 었다. 그들이 이런 유치한 무 기들을 들고 기 a 식장에 ᅵ 



나타 난것은 행사분 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였다. = 

I 기^ 식장에 사 람들이 집결하 는것을 자기네 부대 에대한 공격준 비라고 잘못 판 : 드:: ： 

9 한 관 보전은 분개 하여 자기 의 수하에 서 참 모장의 직책을 가지 고 구 국군대 원들에 rf : 

대한 교양과 통 일전선 운등을 추진 시키고 있던 유격대 공작원 김 은식과 흥 해일， 원 ᄉ z 

흥권 등 여러 명의 조선사 람들을 총살하 였다. 속 담에도 있는 것처럼 《가는 방망 이，: ： ᅳ 

흥두 z/ ^^£ 같은 역 ^ r' l 판 「h = 
|ᄌᄃ 그후투 쟁을포 기한관 보전의 부대 는삼삼 오오떼 를지어 적의 통 치구역 으로내 

려가기 시작 했다. 왕청 부대는 관 부대의 투항을 막 는다고 하면서 몇 차례에 걸 ᅳᅭ L 
들의 무장을 해제하 였다. 그^ 다가 나 중에는 그들이 무장을 순순히 내놓지 않는다 ： ᅳ 

'r~ W 사건을 발 3 으로 하여 관보전 부대는 조선공 산주의 자들에 대한 무차 별적인 복 
b 수전을 시작하 였다. 조선 청년들 중에서 공 산주의 운등을 한다고 인 정되는 사 람들을 국 
ᅮ 만 나기만 하면 무조건 붙들 어다가 총살하 였다. 조직된 지 몇 팥되지 않은 왕청 유격— ᅳᅮ 

1 1 ^ j ^il?!fl jg^Fk'L 1! 내 였다. - . = 

L ᅮ 반일부 대와의 관 계에서 발로된 이와 같은 미 숙성과 무분 별성은 조중 관계를 급격 ^ ᅳ 
히 약화 시키고 조션혁 명앞에 혜 어나기 어려 운합정 을파놓 았다^ ^ J - ~ ^ : 
I： 회의 참가 자들은 반일부 대와의 관계를 망 처놓은 다 음에도 그 과오의 엄 중성을 ᅳ ^ ᅩ 
잘 깨닫지 못하고 그 무슨 복수를 운 운하는 왕청유 격대의 지휘 관들을 가 차없이 비 _ ^ 
판하 였으더 장 시간에 걸치는 논의를 거처 구국 군과의 사 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
행동 조례에 대하여 다 시한번 확 인하고 그에 대한 공 통적인 이해에 도달하 였다. _t - ᅭ 
|= 구다 음으로 우 e ᅵ가 회 의에서 논의한 것은 어떻게 하면 구국 군과의 발목을 만주땅 뚜 

I 에 잡아 매두고 그들로 하여금 항일을 계속 하도록 하 겠는가 하는 문제 였다. n 5 ᅭ 

^ ᅮ구 국군은 그 당시 수만 명에 달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으 면서도 자기 들에게 일본 ― ᅳ 
1 군을 당해냁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 였다. 그들은 일본 사람들 자신이 유 포시킨 《천ᅮ -ᅳ _ 
하 무적》 설을 그대로 받 아들여 정말 이 세 상에는 일본을 당해냁 힘이 없고 일 본군ᅳ ᅭ 
대에 대적 할만한 군대가 없다고 인정 하면서 투쟁을 거의 다 포기하 였다. 그들 에게디 ^ 

！ 남은 것이란 어떻게 하면 일본 군에게 죽거나 포 로되지 않고 아직 전쟁의 불쩌가 튀 
； 지 않고 있는 산해관 너머로 안 전하게 피신할 수 있 겠는가 하는 타 산뿐이 었다. : ~— " 
！ % 일 본군은 간도지 방에서 왕퍽팀 부대에 함께 나 자구를 사수 하자고 결의하 였다. 나 
' 자구룰 사수 하자면 왕 덕팀을 설 복하여 그가 쏘 련으로 달 아나지 않도록 해야 하였 

다. 구 국군의 속셈은 쏘련을 거처서 중국 본토로 가자는 것이 었다. 반 일부대 두령들 
1 과 병사들 속에서 쓰만 국경을 뇜 어가는 것은 하나의 추세로 되고 있었다 수만 명의 
' 병력을 가지고 있던 이두와 마 점산도 쏘련을 경유하 여 중국 본토로 팥 아나버 5 ᅵ었 
| 다. 구 국군의 도주룰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출로는 일 본군과 전투를 한 번 본 때있게 

하여 그들의 머릿 속에서 《무적 황군》 에 대한환 상과공 포심을 완전히 숙 청해버 51 

| ᅳ 회의에 참가한 사 람들가 운테서 왕 퍽림을 설복할 수 있는 적 임자는 주보 중이었 
i 다. 주 보중은 국제공 산당의 위임을 받고 왕 퍽팀의 고 문으로 활 동하고 있 었다. 

나는 주보 중에게 왕 퍽팀을 설 복하여 그가 어떤 일이 있던지 퇴각을 중 단하고 유 
격 대와의 연합 전션에 나 서도록 해 보라고 권고하 였다. 
I <우근 ᅵ는 등만에 거 주하는 조선사 람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유 격전을 장기 적으로 
할 수 있소. 문제는 구국 군인테 당신이 무슨 수를 써 서든지 왕 퍽팀을 설 복해서 그들 
이 만 주땅에 버티고 서서 최후의 한 사 람까지 항전을 계속 하도록 해야 하오. 그 사 
람들이 쏘 련으로 가겠 다는건 시베 근ᅵ 아에 가서 사 회주의 혁명을 하 겠다는 것이 아니 

쏘 련땅을 거^ 관내로 도망 치려는 거이 Q 》 = 



주보중 



숙 제라고 하면서 머^ 를 흔들 었다. 
^는테 구 국군이 라는건 사실 겁쟁 이들의 




보중은 그말을 듣자 해 결하기 힘 
^^ 신 들 이^] 속내를 잘 몰라서 

집 9 이요. 일본 놈들의 비 행기가 우르 릉하고 ᅵ라 한 장만 뿌려도 부 들부들 떨면서 

꽁 무니를 ^는 시라 소니무 ^ 란 말 이요. 그러니 도처히 전투룰 해볼 수 없 구만， 그 S 
게 비겁한 무^ 들을 나는 난 생처음 보 았소. 구 국군과 연합하 여 일 본군을 친다는 건 

^칩 nn [r^u\ ^ = 
주 보중과 같이 연 합불가 능설을 제 창하는 사 람들은 한들이 아니 었다. 이 S 게 되 
어 의견 대립이 생기고 불가 능론을 고 집하는 사 람들에 대한 비판이 진행되 
― ^ 었다. 그때는 다 제마끔 영 옹이고 천재고 지도자 였다. 구 국군병 사공작 
k 위원회 라고 하는 것 은 각지 에 나가서 지 방 공작을 하는 사 람들로 이 루 
^ 어 S 임 시적인 조직인 것만큼 누 구라고 할만한 지 도자가 없 었다. 

1 그러 나회의 는내가 의장이 되어 집 행하였 고회의 는회의 대로하 
였다. 내가 의 장으로 회의를 집행한 것은 직급이 높 아서가 아니라 
구국군 들과의 사업 에서는 김 일성이 노장 이라고 하면서 중 국등무 

. 들이 나를 추대 하였기 tffl^OlQjd-= 1 _ a 1 



이것이 바로 나 자구회 의다. 구 국군병 사공작 위원회 로서는 마지 

r 막회의 였다. 이 회의를 마 감으로 병사 공작위 원회는 해체 되었 다.! 

자 구회의 결정에 따라 나와 이광， S 한장과 주 보중， 호 진민은 왕 
퍽팀 부대， 오의성 부대， 채 세영부 대와의 사업을 나누어 맡 기로하 였다. 오 
의성과 ^세 영은 다 왕 퍽팀의 부 하들이 었다. « 



얼마후 오의성 부대에 간 진한장 한테서 통보가 왔다. 오 의성이 나자구 회의의 방 



침 에응하 기로약 속하였 다는낙 관적인 소식이 었다. ᅳ- ^ ᅭ ᅩ 

ᅮ 내가 왕 퍽팀부 대와의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일 본군이 나자구 일대로 밀려들 었다. 
적들은 우^ 주력 부대가 왕퍽팀 부대와 연합전 선을형 성하면 큰일 이라고 하면서 대 
병력을 등원하 여 빠튼 속도로 공격해 왔다， 왕 덕림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나자구 
에서 도망 쳤다. 수 천수만 명의대 병력이 돌개 바람에 말 려가는 가을낙 업처럼 일본 

g 의 탄막을 피해 쏘 만국경 쯤으로 s3^J^d-= ―— = 



몇 십명에 지나지 않는 유격대 역량만 으로는 도저히 나 자구룰 사 



스히" 스 



가없었 



다. 그래서 우 5 ᅵ도 구 국군과 함께 등녕현 쪽으로 후퇴하 였다. 동녕 현까지 따 라가서 
라도 기어이 구 국군을 돌려세 우자는 것이 었다. 적은 인원을 가지고 대 병력과 격전 
을 벌 이면서 후퇴 하다니 우 근 ᅵ는 도 중에서 고생을 많이 하 였다. 우 5 ᅵ가 적의 대군과 
싸 우면서 동 녕현방 향으로 같 때에는 추운 동지달 이어서 반 일병사 들가운 13] ᅵ도 일어 
Al \\\\\}\ U>IV>L1 . ^= 

나는 구 국군을 따라 가면서 꾸준히 왕 덕팀을 설복하 였다. 그때 그가 나의 말을 들 
었 더라면 공동 전선을 하여 등북지 방에서 항 일무장 투쟁을 잘 하였을 것 이다. 그러나 



왕 퍽팀은 나의 권고를 듣지 않고 끝내 쏘련을 거 S 중국 관내로 가버^ 었다. ᅭ ： 
^ 우 5 ᅵ는 왕퍽 팀과의 교섭을 단 ^ 하고 노정을 바꾸어 최종목 적지인 왕청 지구로 향 
하 였다. 나자 구에서 수백 근 ᅵ를 걸어 쏘만 국경이 보이는 곳까지 갔다가 뜻을 이루지 
못하고 돌 아서는 내 마음은 비길 데 없이 침 울하고 암담하 였다. 수만 명에 달하는 

― 감히 일 본군에 대 항하지 못하고 S 소니를 치는데 18 명밖에 남지 않은 우 



51 부대는 이 겨울을 도대체 어떻게 나야 하 는가. 어떤 묘술로 이 엄흑한 고비를 ^ 
겨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었다. 18 명이면 일본사 람들이 즐겨 쓰던 표 현에도 9J 는 
것처럼 《창해 일속》 과같이 미미한 존재라 고할수 있었다 ᄌ ᅳᅮᅳ 
' 부대가 40 명으 로부터 18 명으로 줄어든 것은 여^ 가지 사 정에서 였다. 싸 움에서 
전사도 하고 병을 만나 떨어진 사람도 있 었다. 그 5 ᅵ 고몸이 혀 약해서 내보낸 사람도 



！ 5' 



8. 나 자구둥 판에서 



Z^ZZ 있고 개 중에는 투쟁을 못하 겠다고 해서 집으로 돌 려보낸 사 람들도 더러 있 었다. 독 

^ =^ 립군 출신의 나이 많은 대 원들과 일부 농촌청 년들이 더욱 견디기 힘 들어하 였다. ■ 
^ ^ 마지 막까지 대오에 남은 것은 길팀시 절부터 공청 조직에 망 라되어 투 쟁하던 등무 

그 들이 었다. 그 18 명을 13] ᅵ 근ᅵ 고 사선을 혜 치면서 왕 청으로 나올 때 내가 새롭게 깨팥 

£ 은것은 사람은 조직 생활을 통해 ^ 련 되어야 어떤 극 Q 적인 정황 에서도 자기의 신 

^ ― ^을 끝까지 고수 하고^ 명가 로서의 도퍽적 인책임 을다할 수있다 는것이 었다. 

1^ ᅳ 우 근ᅵ 는 왕 청으로 가는 노 상에서 오 의성의 연 락병을 만나 그와 합께 행등하 였다. 

： , 락병 즌생 Ji 쎼^ ig^a 였 다 . 
^ " 우 5ᅵ 대 원들을 처음에 신분은 알아 보려고 그를 단속하 였다. 일 

_ 본간 첩들이 사방에 우글 우글할 때였 으므로 우 e ᅵ는 신분을 확인할 

■ ᅭ 수 없는 낯선 사람들 에^^선 는 몹시 경계하 였다. 횅 소명에 게는ᅮ 

국 군병사 공작위 원회와 반일부 대와의 협 약으로 발급된 반일회 

― ᄑ a 증이 있 었다. s 소명은 반일 회원증 뿐만 아니라 오 의성이 왕퍽 : 
― . 팀에게 보내는 응 원요청 서까지 가지고 있 었다. 우 e ᅵ는 그가 오의 ： : 

-5 qi 연락병 이라는 것을 완전히 신임할 수 있 었다. -- 1^ 

x F 1 소명이 천교 령으로 가게 된 131 ᅵ는그 털만한 곡절이 있었다 

\ ᄍ 사실은 이 편지를 전 하려고 등 녕까지 갔 댔는테 왕 퍽팀이 달 

- 아나는 바람에 혀탕을 치고 돌아옵 니다. 오의 성한테 오니 그도 노ᅮ ; 

^ _ _ ᅭ i 모저하 에한개 대대만 떨구고 흥 석라자 쪽으로 철수해 버리지 

\Jt: -I 았겠습 니까. 그런테 글쎄 노모 저하에 떨궈두 었다는 그한개 대대^ ᆻ디^ 그 ― 진한장 

^ 마저 소 산차구 (천 교령) 쪽으로 갔다는 겁 니다. 그 래서그 대대를 찾 아가는 중입니 ^ ᅮ ^ ^ 

ᅳ 나중엔 ^^^g 일을 해야 #a¥il|i|,^ ― - i J ^ " 

_ l ^ g 소명의 항일 의식은 아주 견결하 였다. 그는 등북 3 성에 시국을 평정 할만한 인물 £ ― ^ ^ 

^^^^J 이 없다고 개탄 하면서 대 장님은 우^ 가 이 긴다고 생각합 니까? 일본이 이 긴다고 생쇼 — „ ： 

ᅭ^ 《우리 가 이 긴다고 생 각합니 다. 서 양의 어 떤 작가는 사람은 패 배룰위 해 서 가 아됴 ^2 "£ 
^ 나라 승 근ᅵ 를 위해서 태어 났다고 했습 니다. 당 신이나 나나 다 승 5ᅵ 를 위해서 지금 이ᅳ J ― t 1 

나는 평 소명과 합께 소삼차 구방 향으로 갔다는 그대 대장을 찾기로 결심하 였다. 
'후 는 그한개 대대에 연합 전선의 명 줄을걸 고어떤 일이 있든지 그대대 만은꼭 I 
• 설 복하 ^ j^Tgij^j^ nfl 녜브- ^ 8 li M \ 
ᅭ S 소명은 왕 청까지 가서 우^ 와 합께 요영구 방위전 투에도 참가하 였다. 그는 가 

^^^^E 장어려 운때에 우 5 ᅵ를 도와주 었고우 5 ᅵ와 더불어 생 사를같 이한잊 을수없 는등행 

- 자 였 r% 1974 년에 ® 소명은 나에게 편지를 보내여 우 e ᅵ가 나 자구등 판에서 만나게 

^ ^^ fu1 a^uv i 었다. = 

=^^= 나는 그 편지를 보고지 난날 우리 와 함 7 게 고 난속에 서 우의 를 나누펀 오의 성의연 

■ — ᅳ락 lof 살아있 다는 것과 그가 돈 화합작 사에서 농업에 종 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

^^=" ― 우 ^ 가 가장 힘들 게넘긴 고비는 노 흑산에 갔을 때라고 생각 한다. 노흑산 까지는 

f— ᅳ F 투 펄 a 펄렁하 였지만 구 국군이 동 행하였 으므로 우^ 는 고생을 많이하 면서도 별로 외 

그^: ᅩ r izz 로 운줄을 몰 랐다. 그러 나 그들이 쏘 련으로 다 도 망가버 린 후로는 그 광막한 등판에 
= ᅳᅳ ᅭ —― " 우^ 18 명밖에 남은 것이 없 었다. 왕 퍽팀이 월경 하면서 남겨 두고간 일부를 테 e ᅵ고 
= ᅳ— ᅩ ' Z1Z 주보 중까지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가 다나니 우 5 ᅵ는 완전히 고립 무원한 상태에 빠지었 

R - = 
ZI ^"71" 하늘 에서는 비 행기가 돌아 치면서 투항을 권 고하는 1313 ᅵ라를 뿌 고 땅 에서는 <€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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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》 에 등원된 일 본군무 ^들이 사 방에서 우 ^를 포위하 였다. 우 5 ᅵ 나라의 고산지 
대에 서조차 볼 수없는 흑독한 추위와 혀 el 를 치는 장설 때문에 대오는 좀처럼 앞으 
로 전진할 수가 없 었다. 임시변 통으로 그 날그날 얻어 먹으머 힘들게 저 축해둔 식량 

도 바닥이 났다. 5 월에 소사 하에서 입 고떠난 군 복마저 다 찢기고 터 X ᅧ서 살이 드^ 
ᅵ^ = 
」이 런때에 우^ 는 나 자구등 판에서 마 가성을 가진 좋은 노인을 만나 구사 일생으 
로 어려운 고비를 모면하 였다. 우 5 ᅵ가 마 노인을 만난 것은 음력 섣팥그 믐날이 었다. 
사 상으로 보면 무 정견， 무 소속인 데 국 민당의 정치에 대 해서는 펄돼먹 었다고 침을 
뱉는 영감이 었다. 그 S 다고 하여 공산 주의를 신 봉하는 것도 아니 었다. 한 마디로 말 
하면 염세 주의가 강한 사람이 었다. 그^ 나 남 들에게 퍽을 베풀지 않 고서는 괴로워 

# a， 못하는 착하고 ᅵ J 뼤 ^jj^p li^ ^ —― , ― ― … ᅵ ^= 

B 마노인 한테는 집이 두 채가 9J 었다. 아래 채에는 우^ 가 들고 위 채에는 구 국군패 
잔 병들이 들어있 었다. 그들의 대 부분은 반쏘 사상을 가진 사람 들로서 쏘련이 공산 
국 가라는 이유로 월경을 시 도하지 않고 만주에 떨어진 자들이 었다. 패잔병 들가운 
테는 오 의성이 노모 저하에 떨 궈두고 갔다던 꽉대 대장의 부 하들도 있 었다. 드시 
ᄎ S 소명은 여장을 풀 어놓기 바쁘게 구 국군의 맥을 짚 어봐야 겠다고 하면서 자진하 
여 위채의 패잔 병들을 찾아 갔다. 나는 그에게 구 국군병 사들이 우 e ᅵ와 손을 잡고 공 

동으로 움직일 용의 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E ᅡ진해 보라고 하 였다. S 소명은 꽉대 
대장의 부하들 중에 아는 사 람들이 많으니 1 차적 으로는 자기가 먼처 그들의 속심을 
떠보고 승산이 보이면 김 대장이 가서 정신 적으로 교섭을 해보는 것이 어 떤가고 제 

ᅵ ― ― = 

ᅳ그^ 나 패잔 병들을 만나고 온 S 소명은 어깨룰 떨구고 우울한 표 정으로 말하였 
L1 ― ― = 

，《연 합전선 은커녕 아 무것도 못할 놈들입 니다. 처 놈들은 벌써 로비가 될 공론을 

마 노인도 구국 군패잔 병들이 우^ 의 무장을 해제할 음모를 꾸미고 9J 다는 정보를 

주 었다. 그들이 우 51 의 총을 탈취해 가지고 비적의 대오를 확장할 계획 이라는 것이 



사태가 이 지경이 되 고보니 우^ 는 모두 우 e ᅵ자 신의 운명과 혁명의 전도에 대하 ； 
여 깊이 생 각하지 않을 수 없 었다. 주 변에서 반일 부대병 사들이 수 천수만 명 와글와 ᅪ 
글할 때에는 일 본군과 싸움을 해도 당장 이길수 있을것 같 았는테 그들이 다 달아 : j 

나고 없는 테다가 우 근ᅵ 대 오마처 18 명밖에 남지 않 고보니 그처 막연 하다는 생 각만ᄏ 
들 었다. 왕청에 갔대야 총 여라문 자 루밖에 없으니 그걸 가지고 무슨 일을 치르겠 는 J 
가. 연길에 있는 무 기라야 총 몇십 자루 정 도밖에 안될 것이고 설상가 상으로 처 무 ^ 

： 지 막지한 패잔병 들마처 우 5ᅵ 의 무장을 ^햇" 겠다고 날치니 이일을 어^ 면 좋 e 말 ：！ 
인가? 나 자구의 이 름모룰 등 판까지 왔는데 왕 청으로 돌아같 길도 묘연 했다. 이 일 ᅮ 
을 어떻게 할 작정이 나? 자 신에게 반문도 해보았 다. 무장을 춰버 근ᅵ고 다시 돌아가 | 
지하투 쟁이나 할 것 인가? 그 s 지 않으면 고 생스럽 더라도 무장 투쟁을 계속 할 것인 ； 

2^=^= ； 

이런 동요가 없 었다고 하면 진실을 왜 곡하고 역사룰 위 조하는 것으로 될 것 이다. | 
나는 그대 나 뿐만 아니라 우 5ᅵ 집 단에서 등요가 있 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으더 또— | 

'auy ^M^i- /,r ■ j/m ^y，u~r r " ᅳ 1 

ᅳ" 강철도 산 화되면 변하는 법 이다. 인간은 강철도 아니 거니와 그 강 철보다 약하고 
변 이성이 많은 존재 이다. 그^ 나인 간은강 철보다 * 씬 더 억세다 고말할 수있다 . | 
강철은 자기 힘으로 산화 과정을 막을 수 없지만 인간은 자기의 사상 속에서 일어나 



8. 나 자구둥 판에서 




오직 조국의 광복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



- 고있는 변화를 스스로 통 제하고 조정할 능력을 가지고 9i 기 때문 이다. 문제는 등요 
. -L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등요를 어떻게 극복 하는가 하는테 있는 것 이다. 인간을 

^= ᅳᄏ 만물의 영장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조절할 줄 하는 고유한 능 
' 혁을 가지고 있지 때 문이더 혁 명가를 위대 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무에서 유 

： 조하고 역경을 순 경으로 만들 줄 아는 강 의하고 창조 적이고 희 생적인 인간들 

^MWmM • 게 해야 ia 향방을 잡지 못하 였다. 하늘이 무 너지고 땅이 꺼지는 

- 한이 있 더라도 무장 투쟁을 계 속해야 겠는테 남 아있는 대원 들이란 모두 스무 살도 

@ 되는 흥안의 청 년들이 었다. 내 자신도 아직은 경험이 어^ 다고 할 수 있 었다. 
^ 길팀바 닥에서 삐라를 쓰고 연 설이나 하머 돌 아다닐 때에는 모두가 영 옹호걸 이었는 
ᅭ i - 데 이런경 우에 는 누구나 다 초학 도들이 었다. 지 하 공작을 할 때에는 방법 이 많았지 

； 만 수만 명의 우군을 다 잃어버 5ᅵ 고 패잔 병들만 남은 무아지 경에서 18 명의 행로를 
ᅮ Q ᅵ떻게 개 척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우 e ᅵ의 힘 만으로 풀기 어려운 과제 였다. 
- 윗 집에 든 패잔병 들은토 비가될 것을계 획하였 지만우 근ᅵ 는그런 노룻을 절대로 
할 수가 없 었다. 조직 군중이 있는 곳에 가야 무슨 방법이 나서 겠는테 조선인 부락은 

， -jz^^m 가야 있다고 하 였다. 그러나 그 어간도 일 본군이 없는 골 짜기가 없다는 것 

^^=^ ― 혁 명이란 이 다지도 간고한 것 인가. 불과 2-3 년등 안이면 손쉽게 결판을 낼수있 
f— ~Z Zl^ 으^ 라고 보았던 우^ 혁명이 어쩌면 이 S 게도 험한 벼랑 끝에 와 서게 되었 는가. 

그^: ᅭ rzz: 안 도에서 나팔을 불더 도 도하게 출발 하였던 우 e ᅵ의 대오가 황량한 이 산 등에서 전 
^^^^g 진을 댐추 H^fg 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

= ᅳ— ᅩ 이 부대를 무 으려고 끼니를 건는 것은 더칠 이었고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은 몇 날 

- ᅳ 몇 밤이었 던가. 이 부대를 위해 세상을 하직 하시는 어 머니의 곁에도 가있지 못하고 

ZI "71： ： 사 랑하는 등생 들과도 생 이별을 한 내가 아 닌가. 차광 수도， 최 창걸도 이 대오를 위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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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춘을 바치지 않았 는가. 차 광수는 돈화에 정찰을 나 갔다가 전사하 였다. i 

걸어온 길을 돌이 켜보고 걸 어가야 할 길을 생 각하는 내 마음은 온 지 구펑어 el 가 
통패로 매팥린 듯 무 겁기만 하였다 ᅳ ^ 

내가 아궁 이앞에 앉아 이런 생각， 처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마 노인이 내 S 에 다 

시 ᅵ。 몌 1 ！ JI7JL1 

^im ,ii m 셰 1 ! 인 자 1 간 rm\> ^= 

vMglrll 대 장이 사람이 눈물은 왜 흘 ^ 는 . 7 뻐없 " _ 

^^바 람을 giQ uui i,m— 젊 ii J P^ ^-u u . ^ m i _ = 

ᅮ 대답은 그런 식으로 굼땜 였으나 나는 사실 눈바 람탓이 아니라 앞날에 대 한걱정 
gFVi^g^ QiiH^H —ᅵ ᅵ ― 'r^— — -」 : [_ 

B 노인은 한 참등안 나를 굽어 보면서 길다란 채 수염을 연방 내^ 쓸 었다： 
： 《자 네가 처 위채에 든 놈들 때문에 근 심하는 것 같은테 너무 상 심하지 말게. 내 
오늘 저넉 좋은 곳에 테 려다주 겠으니 거기 가서 더칠쭉 쉬 라구. 한 스무날 쉬면서 
공부도 하고 영 양 보충도 하면 머 5ᅵ 가 제 같량처 럼 잘 돌 아같걸 세 ᅳ느 - ^ 2 
_ 밤중에 마 노인은 깊은 잠에 곯아 떨어진 우^ 들을 모조^ 흔들어 깨워 설 음식으 

로 빚 어놓은 만두를 먹이 었다. 그 e ᅵ고는 한 505ᅵ 실히 떨어진 곳에 있는 산 막으로 
우 끗 ᅵ룰 안내하 였다. 산막은 비 행기도 볼 수없는 울창한 수 팀속에 자 근ᅵ 잡고 있었다 J 
산막집 이라고 해야 한 장 정도의 삿자 나 겨우깔 수있는 크기의 방이 었는테 거 ！ 
기에 자 그마한 헛간이 하나 불 어있을 뿐이 었다. 헛 간에는 마 노인이 옹노를 놓아서 5 
잡아 일군 토끼와 노루도 있었고 밀， 강넁이 같은 낟알과 망도 있 었다. ᄅ ^ | 

《방은 좁지만 짚을 펴고 지내면 불편 한데로 그럭 처럭 급한 대목을 ^길 수 있을 
게^. 여기에 숨어있 으면서 몸들을 추세우 라구. 바깥 소식은 내가 더칠에 한번씩 와 

서 전해 주지. 자 네들이 이 산막을 떠날 때는 길 안내도 내가 해주겠 네.》 쿠^ ^ "1 

노인이 이런 말을 하면서 산막에 불을 지 펴줄때 우 5 ᅵ는 고 마움에 목이 메여 다같 
이 눈물을 흘^ 었다. 그처탬 한 적하고 쓸쓸한 등 판에서 마 노인과 같이 성실한 은인 
을 만난 것은 누구 에게나 쉽게 차례질 수 없는 행운아 였다. 대 원들은 모두 <€ 하느 띠 

포 g^iL 많 a 룰 굽 에 iii^ felrh - r ― 

ᅮ우 ^ 는그 산 막에서 보름 남 짓하게 정양도 하고 학습도 하고 노루 사냥도 하 였다. ^§ 
산막 집에는 마 노인이 가져다 둔 책들이 많 았다. 소 설책도 있고 정치 서적도 있었 
으머 위 인들의 전기도 있 었다. 마 노인이 비록 깊은 산 중에서 사냥을 생 업으로 삼고 | 
있 었지만 학식은 아주 풍부한 분이 었다. 여혓이 순번을 다투어 가면서 경쟁 적으로 
9] 다가니 책은 어느것 이나다 보풀이 일 고너덜 너덜해 졌다. ^ 싀 — J ― I 
책을 91 은 다 음에는 반드시 소감을 발표 하거나 일정한 주제를 정 해놓고 논쟁을 J 
벌이 었다. 제가끔 맑스가 어떻게 말했고 레닌이 어떻게 말 했다는 식으로 명제를 따 
로 인용해 가면서 자기 주장을 논증하 느라고 열을 올^ 었다. 맑스주 의창시 자들의 명 
제나 유명한 작 가들의 명문가 운테서 몇 가 지씩은 다 뜬 금으로 외워 가지고 다닐 때 ^ 
였다. 그 당 시에는 청 년들이 모여 앉기만 하면 손 중산도 비판하 였다. 그 누구를 승배 
하는 것도 덧이 었지만 모두다 승 상하는 위인을 비 판하는 것도 하나의 덧으로 되고 ᅳ | 
va^h _ ^ 
그때는 다 자기가 잘 났다고 할 때 였다. 모두가 다 걸 작이고 영옹 호걸이 었다. — P| 
우^ 는 이 산 막에서 앞 으로의 행동 방향에 대 해서도 S 지하게 논의하 였다. 흩어 
져서 집으로 돌 아가겠 는가? 아니면 왕청의 조선인 부락에 가서 거기 에있는 별등대 | 
모아 가지고 부대를 확 대하여 투쟁을 계속할 것 인가? ：ᅮ ~ 스 ^ 1 
누구나 다 투쟁을 계속 하자고 결의하 였는테 해 룽에서 입 대한한 등 무만은 몸이 



《못가 겠으면 여 기서직 방 못가 겠다고 말하는 것 이 좋다. 혁명은 억지로 하지못 r ： ： 
한다. 강 권이나 위협으 로써는 할 수 없는 것이 혁명 이다. 그러니 가려면 가고 투쟁 ᅳ 

속하려 면 남아서 투쟁 해 야 ^rh^ 
ᅵ나는 부대를 책임진 지 휘관으 로서의 자기의 견해를 이렇게 밝히고 각자가 스스 ^ 
g 결심을 도록 시간을 " 

^ 더칠 후 우 5ᅵ 는 한자 5 ᅵ에 다시 모 여 앉아 대 원들의 결심을 들어보 았다. 일행 중 ：： 
16 명은죽 는한이 있어도 혁명을 계속하 겠다고 S 세하 였다. 드 r : ᅭ - 
ri 런테 나머지 두 명은 부대를 떠나게 해 팥라고 제기하 였다^ ' ᅳ ᅳ _ ᅭᅭ ^ 
해 릉에서 온 동무는 이 번에도 몸이 약해서 무장 투쟁을 하지 못하 겠으니 집으로 
보내팥 라고 하 였다. 그 S 다고 자기를 비겁쟁 이라고 인 정하지 말아 팥라는 부탁도 
하 였다. 몸이 약해서 못하 겠다고 하니 우 로서는 그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 었다. ~z:~ 
_ ^"는 그에게 우 e ᅵ를 따라다 니기가 힘들면 집으로 가라， 우 5ᅵ 는 그걸 혀 물하지 않 £ ― 
겠다. 그런 데 지금과 같은 꼴을 해가 지고는 못 간다. 옷이 다 꿰져서 거렁행 이꼴이 
되 었는테 그런 몰 골로야 부모들 품으로 돌아같 수 없지 않느니 ：， 가기는 가되 조선안 ：ᅮ -. 
부락에 가서 여비를 얻어 가지고 의 복이랑 해입고 가라고 하 였다. "- ^ᅳ p ᅳ : — ' 시 

다튼 등무는 쏘련에 ^어 가서 공부를 좀 하 겠다고 하였다 r i ᅳ ^ ^ 세 \ 
: 《쏘련 에 보 증인도 없이 무 혁대고 넘 어가면 공부룰 시켜주 겠는지 노등을 시키겠 」 _ 
는지 그건 알 수 없는 일 이다. 왕청에 가서 일을 좀 하다가 그 곳과의 연계가 맺어지 : ᅭ ^ 

면 조직의 보증을 받아 가지고 떠나 는것이 좋지 않은가 ᅭ! ^-l n 1 ᅭ 

^ 등무는 내 말을 긍정 하면서 내가 하라 는대로 하 겠다고 하였다 ᅩᄐ " % 
-그 후 우^ 는 마 노인의 안내로 무사히 나자구 등판을 떠 났다. 노인은 우^ 룰 왕청 : : ᅳ ― 
현 전각 루까지 안내해 주 였다. 참으로 친 절하고 다 심하고 인 정깊은 노인이 었다. 몇 ᅭ 
해후 우^ 가 근 거지안 팎에서 적들을 사 정없이 답 새기던 유격 투쟁의 활 성기가 도래 - ᅳ^ 
하였을 때 나는 일 마간의 천과 식량을 가지고 나자구 등판을 찾아 갔다. 그러나 마노 

Qi^ run ᅵ 이 ᅵ ^ L! rrn hif simn, ~' —ᅳ \ 

― 지금도 나의 기억 속에는 마 노인의 영상이 60 년 전의 모습 그대로 생 생하게 남아 

있다. 어. £i 인가 나는 작가 들에게 그 노인을 원 형으로 하여 가 극이나 연극을 하 1 \ 
만들어 보라고 하 였다. 그 노인에 대한 전 설같은 이 야기는 가 극이나 연극을 만들어 
u 우 잃는 군 soil j i ariirh — ― ^ \ 

게 겨울에 우 근ᅵ 가 나 자구오 지에서 굶 어죽지 않고 얼 어죽지 않고 총탄에 맞아죽 
지 않은 것은 기 적중의 기적 이라고 말할 수 있다. 나는 지금도 그때 무슨 힘이 시련 
속에서 우 3 를 일 어서게 하였 는가， 무슨 힘이 우 a 를 패 배자나 낙오 분자로 만들지 
않고 승 ^ 자로 만들어 항일의 기발을 그냥 추 켜들게 하였 는가고 자 문하군 한다. 그 
리고 그 때마다 《그 것은 혁명에 대한 책임 감이었 다.》 라고 긍지에 뇜^ 자 답하군 
하다. 그 책 임감만 없었 더라면 우 e ᅵ는 눈구행 이속에 그대로 주처 앉아 두 번 다시 일 

나는 그때 우^ 가 주처 앉으면 조션이 다시 소 생하지 못 한다는 자각을 가지고 있 

었다. 우 5 ᅵ가 죽어도 조선을 구원할 사 람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 더라면 우 e ᅵ는 M— 
자구 등판의 눈사 태속에 파묻혀 더는 일 어나지 못 하였을 것 이다. ^ 



